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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순 안 내

제1부 개회식
(13:00~14:00)

▶ 개회식 (인문사회과학대학 C25-224)                       13:00~14:00

▪ 사회 : 박민수 (대한중국학회 총무이사, 부산외대)

▢ 등    록   13:00∼13:30

▢ 개 회 식   13:30∼14:00

  ◾ 개 회 사   정태업 (대한중국학회 회장)

  ◾ 축    사   김영섭 (부경대학교 총장)

  ◾ 환 영 사   김영기 (동서대학교 공자학원 원장)

  ◾ 윤리교육   김동하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위원장)

                 ※ 전체 학회 회원 대상 연구윤리교육

제2부 학술발표회
(14:00~17:50)

【중간휴식】 16:00~16:20

▶ 특별 분과 (인문사회과학대학 C25-코어라운지)             14:00~17:50

▪ 사회 : 김화영 (경성대)

▢ 1. 서유기에 나타난 불교사상의 고찰

     • 발표 : 김태관 (동의대) • 토론 : 서광덕 (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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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유기 車遲國 도술시합의 불교적 독해

     • 발표 : 강경구 (동의대) • 토론 : 안승웅 (부경대)

▢ 3. ‘靖難之變’의 리라이팅(Rewriting)과 그 의미 ― 청대 女仙外史를 중심으로

     • 발표 : 김경아 (동의대) • 토론 : 유미경 (부산대)

▢ 4. 지워진 자아, 강조된 이데올로기 ― 여성형상 분석을 통한 삼국연의 주제의식 고찰

     • 발표 : 이민경 (부산대) • 토론 : 전  금 (영산대)

▶ 중국어학 분과 (인문사회과학대학 C25-419)                14:00~17:50

▪ 사회 : 김정필 (경상대) / 김현태 (부경대)

▢ 1. 图形-背景理论概述

     • 발표 : 한 정・여정화 (경성대) • 토론 : 양자수 (제주연구원)

▢ 2. “同甘苦，共患難”中“同”的詞性詞義以及相關問題探究

     • 발표 : 김종찬 (안동대) • 토론 : 김영찬 (동의대)

▢ 3. 《新撰字镜》同形字校析初探

     • 발표 : 金玲敬 (江西师范高专) • 토론 : 곽현숙 (부경대)

▢ 4. 대화협력원리를 통한 表敬副詞 “幸” 고찰 ― 『史記』의 대화문을 중심으로

     • 발표 : 백종이 (단국대) • 토론 : 이은민 (부산외대)

▢ 5. 중국어교육의 주제범주 및 주제항목 분석

       ― 국내 중국어교재와 新HSK标准教程(2015)의 주제비교를 중심으로

     • 발표 : 위수광 (창신대) • 토론 : 김현태 (부경대) 

▢ 6. 현대중국어 형명이합동사 연구

     • 발표 : 오문의 (한국방통대) • 토론 : 이영희 (동의대)

▢ 7. 현대중국어 부가의문문의 화행 기능과 의사소통 효과

     • 발표 : 이범열 (부산외대) • 토론 : 정성임 (신라대)

▢ 8. 基于“产出导向法”的商务汉语案例教学实践

     • 발표 : 황련화 (上海外大)・이길연 (창신대) • 토론 : 최중식 (경상대)

▢ 9. 三个平面视角下的‘V 过了’、‘V了’的探析

     • 발표 : 孙亭亭 (경북대) • 토론 : 김정훈 (부산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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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문학 및 문화 분과Ⅰ (인문사회과학대학 C25-420)      14:00~17:50

▪ 사회 : 정원호 (동의과학대)

▢ 1. 인문학 위기 시대 대화와 소통의 문학 교육

     • 발표 : 고혜림 (부산대) • 토론 : 한지연 (중앙대)

▢ 2.  서간의 시가연구

     • 발표 : 문현주 (경남과기대) • 토론 : 이명애 (창신대)

▢ 3. 《太平廣記》 중의 ‘鬼’를 논함

     • 발표 : 안희진 (단국대) • 토론 : 김창경 (부경대)

▢ 4. 丝绸之路国际电影节发展问题研究 ― 以西安分会场为例

     • 발표 : 张晓远 (경성대) • 토론 : 교  녕 (부산외대)

▶ 중국문학 및 문화 분과Ⅱ (인문사회과학대학 C25-425)      14:00~17:50

▪ 사회 : 이보고 (부경대)

▢ 1. 典故와 중국의 근대: 旣知의 인식체계로 새롭게 조직하는 시공간

     • 발표 : 이성현 (서울대) • 토론 : 김선영 (이화여대)

▢ 2. 1920년대 초 신문학 창작 공백 가능성에 관한 고찰

       ― 이론과 작품창작 사이의 간극을 중심으로

     • 발표 : 김선영 (이화여대) • 토론 : 이성현 (서울대)

▢ 3. 영화 유랑지구와 ‘중국적 가치관’

     • 발표 : 김남희 (인천대) • 토론 : 김정수 (숭실대),

▢ 4. 중국의 국가개혁 담론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 2018년 ‘개혁개방 선봉인물 100인’ 선정을 중심으로

     • 발표 : 김정수 (숭실대) • 토론 : 한  담 (전남대)

▢ 5. 중국 신시기 항미원조 영화를 통해 본 포스트 사회주의 문화재구성 고찰

       ― ｢마음 깊은 곳(心靈深處)｣(1982)을 중심으로

     • 발표 : 한  담 (전남대) • 토론 : 김남희 (인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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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사회과학 분과 (인문사회과학대학 C25-224)            14:00~17:50

▪ 사회 : 손상범 (영남대) / 이주형 (창원대)

▢ 1. 제주산 주요 품목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 대중수출 우선순위 도출을 중심으로

     • 발표 : 정지형 (제주연구원) • 토론 : 김현태 (부경대)

▢ 2. 중국 도농이원구조의 형성 배경에 관한 고찰

     • 발표 : 이창준 (부산외대) • 토론 : 예동근 (부경대)

▢ 3. 중국 철강산업의 공헌도 분석

     • 발표 : 최정석 (선문대) • 토론 : 배덕현 (카이스트)

▢ 4.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신이민(新移民)의 사회경제적 상태와 함의

     • 발표 : 김경환 (경성대) • 토론 : 서석흥 (부경대)

▢ 5. 중국의 5개 영역 인터넷 서비스 사용 추세연구 (2016-2019년)

     • 발표 : 이중희 (부경대) • 토론 : 이창준 (부산외대)

▢ 6. 중국 외자의료기관 성공사례 ― 중국(中國) 허무지아(和睦家)

     • 발표 : 김복희・서창배・이춘수 (부경대) • 토론 : 이찬우 (창원대)

▢ 7. 한국인이 인지하는 중국, 중국인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에 관하여

     • 발표 : 한희창 (한양대) • 토론 : 이주형 (창원대)

▢ 8. “一带一路”倡议下的中国—东盟合作与挑战：以基础设施和产业园区建设为例

     • 발표 : 张暮辉 (부산대) • 토론 : 리  단 (부경대)

▶ 포스트 발표 분과 (인문사회과학대학 C25-421)             14:00~17:50

▢ 1. 关于中国地方政府债务风险的现况，形成原因与问题点的研究

     (중국 지방정부 채무리스크의 현황과 형성요인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 발표 : 陈佳乐・서석흥 (부경대)

▢ 2. 中国共享经济现状探究 — 以共享单车为例

     (중국 공유경제의 현황 연구 — 공유 자전거를 중심으로)

     • 발표 : 司  雯・서석흥 (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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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精准扶贫视域下各扶贫模式研究评述

     (정밀 빈곤지원 시각 하의 빈곤지원 모델 비교 연구 개론)

     • 발표 : 邱  天・서석흥 (부경대)

▢ 4. 중국 루자경제형호텔의 성장과 변화 요인연구

     • 발표 : 여쟁화・이중희 (부경대)

제3부 총회 및 폐막식
(17:50~18:30)

▶ 총회 및 폐막식 (인문사회과학대학 C25-224)               17:50~18:30

▪ 사회 : 박민수 (대한중국학회 총무이사, 부산외대)

▢ 총    회   17:50∼18:30

  ◾ 학술상 및 우수심사위원상 수여   박민수 (대한중국학회 총무이사)

  ◾ 결산보고   박민수 (대한중국학회 총무이사)

▢ 폐 막 식   18:30

  ◾ 폐 회 사   정태업 (대한중국학회 회장)

▢ 리 셉 션   18:30~

  ◾ 종가 대박집 (대연점)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7번길 33 (대연3동 54-6)

     ☏ 051-61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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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 는 길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리셉션 장소 : 종가 대박집 (대연점)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7번길 33 (대연3동 54-6)

    ☏ 051-612-3001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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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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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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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분과】 발표 ➀

서유기에 나타난 불교사상의 고찰

김태관*
1)

【목 차】

1. 서론

2. 작가의 구상을 통해 본 주제사상

3. 인물의 분석을 통해 본 주제사상

4. 항마변문(降魔變文)을 통해 본 취경(取經)고사의 분석

5. 파마변문(破魔變文)을 통해 본 취경(取經)고사의 분석

6. 결론

1. 서론

서유기를 논할 때 몇 가지 풀 수 없는 의문들이 항상 따라 다니곤 했었다. 서유기는 과연 종교소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그 중의 하나였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장스님의 개인적인 취경고사에 어떻게 해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등과 같은 등장인물들이 추가되었으며, 그들은 어떤 상징성을 띄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

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불경, 돈황변문, 大唐西域記, 大唐慈恩寺三藏法師傳, 大唐三藏取經詩話, 원
대잡극 등 기본적으로 섭렵해야할 자료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서 감히 손을 댈 엄두를 못 내었다. 이번 학기

수업을 하면서 간접적인 자료들도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역시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여서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임을 절감하였다. 천천히 해결하기로 하고

우선 첫걸음을 내디디며 문제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 보기로 한다.

2. 작가의 구상을 통해 본 주제사상

서유기의 주제와 관련하여 노신은 그저 명저 중국소설사략(中國小說史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책을 評議한 것으로는 淸人인 山陰의 悟一子 陳土斌의 西遊眞詮 (唐熙, 丙子, 尤侗의 序), 西河의 張書紳의

西遊正旨 (乾隆 戊申 년의 序)) 및 悟元道人 劉一明의 西遊原旨 (嘉慶 15년의 序)가 있는데, 혹은 學을 권한

것이라 하고, 혹은 禪을 談한 것이라 하고, 혹은 道를 講한 것이라 하여 모두 理法을 천명하고 있어 文詞가 심히

번거롭다. 그러나 작자는 儒生이었지만 이 책은 기실 游戯的으로 쓴 것이지 道를 말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全書에

는 다만 五行相剋의 常識語가 偶見될 뿐으로 특히 佛學은 배우지 않은 것 같다. 그러므로 末回에는 극히 荒唐無稽

한 經目이 있으며. 특히 三敎가 혼동되어 유행하여 온지는 오래 되었으므로 그 저작에도 역시 釋迦와 老君을 同流

로 하여 , 佛敎에서 말하는 眞性과 道敎에서 말하는 元神이 雜出하여 三敎之徒로 하여금 제각기 합당한 대로 附會

할 수 있게 하였을 따름이다. 만약 억지로 이 책의 大旨를 구하려고 한다면, 薛肇淛( 五?雜俎 15)의 “ 西遊記

* 동의대학교 중국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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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曼衍虚誕하나 그 縱黃變化에 있어서 猿을 마음의 神靈으로 하고 猪를 의지의 욕구로 하고 있다. 그 처음의 방

종은 하늘에 올라갔다 땅에 내려갔다 하여 억제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金箍棒을 가지고 呪文을 읽는 데로 돌아

가서는 능히 猿心을 馴伏시키고 ,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배반하지 않았으니 대개 흩어진 마음을 구하는데 비유하더

라도 무익한 작품은 아닐 것이다.”라고 한 몇 구절의 말이 이미 그 것을 다 나타내기에 충분하다. 작자가 말하는

바도 역시 다만 “衆僧들은 佛門의 定旨와 西天으로 가서 經을 취하는 연유를 議論하였다…. …三藏이 입을 다물고

말은 하지 않고 다만 손으로 자기의 심장을 가리키면서 몇 번 머리를 끄덕이니, 衆僧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

다…… 삼장이 말하기를 ‘心이 生하면 여러 가지 魔가 생기고, 心이 滅하면 여러 가지 魔가 멸하는 것이다. 나는

일찍이 化生寺에서 佛을 향하여 誓願을 말해 놓았으니, 내 이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에 가는 것은

반드시 西天에 가서 佛에 알현하고 經을 구해 와서 우리들의 法論을 回轉시켜 皇圖를 영구히 공고하게 하려는 것

이다.’“라고 했다.(13회)는 것뿐이다.1)

따라서 그는 서유기를 신마소설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그가 설정한 범위를 크

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작가의 창작의도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책 속에 이미 다 스스로 밝

히고 있다. 작가 오승은은 관세음보살의 입을 빌려 이 책이 불교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종교소설임을 밝히

고,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계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래는 법문을 마치고 나서 다시 일동에게 말했다.

“내가 사대부주를 두루 살펴보니 중생들의 선과 악은 그 지역에 따라 달랐다. 동승신주 사람들은 천지를 우러

러 받들고 마음도 너그럽고 안온한 편이다. 북구로주 사람들은 살생을 좋아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살아가기 위

한 수단이고 성질은 거칠어도 그다지 행패는 부리지 않고 있다. 우리 서하우주 사람들은 보면 탐욕과 살생을 금하

고 전심으로 수양에 골몰하며 비록 우러러 받들만한 진인은 없다 하더라도 천명만은 다하고 있다. 그런데 남섬부

주 사람들은 탐욕스럽고 음란하며 살생과 싸움질을 멈출 때가 없다. 이른바 구설(입과 혀)이 사나운 장소요 시비

가 어지러운 바다였다. 내 지금 여기에 삼장진경(三藏眞經)이 있어 이것으로 그들을 선한 사람으로 제도할까 한

다.” 이 말을 들은 여러 보살들은 합장을 하며 다시 여래에게 물었다.

“불존께선 어떤 삼장진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게 있는 삼장진경은 하늘에 대한 법(法)장과 땅에 대한 논(論)장, 그리고 영혼에 대한 경(經)장이다. 삼장진

경은 통틀어 서른다섯 부로 1만 5천 1백 44권이나 된다. 이것이야 말로 참된 이치를 깨닫는 길이 될 것이며 선으

로 돌아가는 올바른 문이 되리라. 나는 이것을 저 동녘땅에 전해주고 싶지만 섭섭하게도 그곳의 중생들은 어리석

어서 진언을 헐뜯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법문의 참뜻을 모르며 유가(瑜迦)의 정종(正宗)을 깔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법력이 있는 신선을 하나 동녘땅에 보내 착한 사람 하나를 골라 그더러 수륙만리의 고충을 겪으면서 내게로

오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삼장경서를 동녘땅에 가져다가 중생들에게 가르쳐 그들을 널리 감화시킨다면 그것은

실로 산에다 비할만한 복덕이요, 바다에다 견줄만한 경사일 것이다. 그런데 누가 한번 다녀올 사람은 없는가?”

여래의 말에 관음보살이 남보다 먼저 보련대 앞으로 다가가 여래에게 삼잡(三匝)의 예를 올렸다.

----------중략----------

여래는 곧 아난과 가섭에게 일러 감란가사(金襴袈裟) 한 벌과 구환석장(九環錫杖) 하나를 가져오게 하여 관음보

살에게 주었다.

“이 가사와 석장을 경을 가지러 오는 사람에게 주도록 하라. 그가 만일 굳은 결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려고

할진대 나의 이 가사를 입게 되면 윤회(輪廻)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석장을 짚게 되면 재난

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2)

이 제8회의 내용은 서유기 전체의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실존했던 인물의 실제이야기를

완전히 신화화한 종교소설로 바꾸려는 작가의 의도를 볼 수 있다. 한 개인의 독실한 종교적 결단에서 이루어

진 현장스님의 취경고사(取經故事)가 변질되어 부처님의 예정된 종교적 행사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모든 행

위는 부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고 만다. 따라서 본래의 취경고사(取經故事)는 현장스님 원작 현장스님 연출

현장스님 주연의 영웅적 이야기에서 부처님 원작 관세음보살 연출 현장스님 주연의 이야기로 변질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1) 中國小說史略, 노신 저, 정범진 역, 학연사, pp.188-189 참조.
2) 西遊記, 오승은 지음, 안의운 옮김, 삼성출판사, pp.16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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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님 1인의 취경고사가 현장스님,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용마 등 다섯 명의 취경 대오로 바뀌는 과정

에 대해서도 제8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인과응보와 윤회사상의 사상적 기초 위에서 구상을 밝히고 있다.

서유기의 중심고사는 당연히 현장스님의 취경고사이다. 그러나 작자의 상상력이 적지 않게 개입되어 있다. 그는

현장스님의 大唐西域記와 大唐慈恩寺三藏法師傳이 민간고사의 영향을 받아, 송(宋)나라 때 大唐三藏取經詩話

라는 화본으로 발전을 하였으며, 금원(金, 元)대에 이르러선 잡극으로 발전하였다. 대작가 오승은은 이들로부터
재료를 취해 와서 자신의 상상력을 보태어, 뜻밖의 대 신화를 창조해 내었다. 이 책의 구조는 중국의 고대소설 가

운데 가장 정밀하다고 할 수 있다. 그의 구조는 아래와 같이 3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제1부분: 제천대성(濟天大聖)의 전기(傳記)(제1회에서 7회까지)

제2부분: 취경(取經)의 인연과 취경(取經)에 참여하는 사람.(제8회부터 12회까지)

제3부분: 81난의 경과(제13회부터 100회까지.)3)

위의 제1부분은 모두 손오공의 내력에 관한 것으로 전체 100회중 7회를 차지한다. 이 이야기(實話)의 실제

주인공인 당삼장법사 진현장의 내력이 제8회의 부록으로 한 장 분량에 불과한 것에 비교하면, 작가의 특별한

창작의도가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손오공은 출생부터 판이하다. 저팔계, 사오정, 용마 등이 모두 옥황상제의 판결을 받아 귀양을 온 인물들로,

전생의 인연과 윤회 등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서천취경의 공덕으로 선과를 얻었으나 여전히 윤

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들이다. 출생에서 서우하주에서 수보리보살로부터 72지살의 변신술의 획득,

대료용궁(大鬧龍宮)에서 여의봉(如意棒)의 획득, 대료천궁고사(大鬧天宮故事) 등으로 이어지는 고사는 만약 하

나의 독립된 이야기로 분리해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나 보련등(寶聯燈)과 같은 소설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

는 작품이 될 수 있다. 만약 독립된 작품으로 분리한다면 한편의 훌륭한 낭만주의 작품이 될 수 잇을 것이다.

위의 제2의 부분은 서로 성격이 다른 제1부분의 대료천궁고사(大鬧天宮故事)와 제3부분의 서천취경고사(西

天取經故事)를 서로 연결해주는 중간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성적으로 보면 제 2부분도 다

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 8회는 제3부분의 서천취경고사가 모두 부처님의 서원에 의하여 일어났음

을 밝히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당시 회하(淮河)지역에서 전해지던 “강물에 떠내려온 스님(漂來的和尙)”의 이야

기를 끌어들여 현장스님의 내력을 평범한 인물에서 전설적인 특별한 인물로 바꾸어 놓았다. 제9회, 제10회, 제

11회는 제3부분의 서천취경고사가 당태종이 地府(저승)를 여행하면서 인과응보와 윤회사상을 깨닫고 구천을

떠도는 원혼을 구제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선업을 쌓기 위해 불사를 하게 되는 인연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

며 그 밖의 많은 이야기들은 소설적인 재미를 창조하기 위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 민간고사에서 소재를 취해

와서 주재와 부합하도록 가공을 한 것이다. 제12회는 당태종은 수륙대회를 열고 관음보살의 뜻을 받들어 국가

적인 사업으로 당현장을 천축으로 파견하게 된다는 취경인연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제2부분은 모두가 작자의 창작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여기에 작가의 창작의도와

주제가 들어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12회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입을 통하여 창작의도를 더욱 더 선명하게 밝히고 있다.

“폐하의 저 법사가 강술하는 것은 소승교법이라 망자를 구제해 승천시킬 수는 없습니다. 소승에게는 대승불법

삼장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망자를 고난에서 구제할 수 있고 무량의 수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4)”

“대당의 주상께 삼가 아룁니다. 서방에는 묘문(妙文)이 있으며 릿수로는 10만 팔천리가 되지만 대승불법만은 꼭

얻으시길 간절히 권합니다. 그 경문이 귀국에 전해지면 망자도 구제되어 망자의 무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3) 西遊記 (臺北: 河洛圖書出版社),p.1280 부록 호적선생의 西遊記考證이라는 문장에서 재인용한 것임. 제3부분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1) 文殊師利告善財言: 善男子, 於此南方, 有一國土名曰可樂, 其國有山名爲和合; 於彼山中, 有一比丘名功德雲, 汝詣彼問,

云何菩薩學菩薩行, 修菩薩道, 乃至云何具普賢行.

(2) 功德雲比丘告善財言: 善男子, 南方有國名曰海門, 彼有比丘名曰海雲, 汝應詣彼問菩薩行

(3) 海雲比丘丘告善財言: 善男子, 汝詣南方六十由旬, 有一國土名曰海岸, 彼有比丘名曰善住,應往問彼 云何菩薩修淸淨行

(4) 善住比丘言: 善男子, 於此南方, 有一國土名曰住林, 彼有長者名曰解說. 汝詣彼問 ……

4) 西遊記(제1권), 위의 책, p.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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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경문을 가지러 갈 것을 원하는 자가 있으면 올바른 보응을 받아 반드시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 것을 읽어보고 난 태종은 곧 중들을 향해 어명을 내렸다.

‘이 법사를 중지하라. 짐은 사람을 보내 대승불법을 가져온 뒤에 다시 성심으로 이 대회를 계속하리라.’“5)

이상이 바로 이 제2부분의 핵심내용임과 동시에 이 소설의 중심사상이다.

그 결과 소설의 성격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 역사 속의 취경고사(取經故事)에는 현장 스님이 경문(經

文)의 뜻이 분명하지 않아 여러 가지 이설이 분분하여, 원문경전을 구해오기로 굳게 결심을 했다. 이러한 그

의 정신은 대단히 과학적인 정신이고 절로 고개가 숙여지지만, 그러나 통속소설의 소재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이를 각색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부처님께서 동녘땅에 불법삼장이 전해지기를 원하여 경

전을 가지러 올 사람을 구하러 보내는 것으로 바뀌어 버리자, 현장은 주동적이고 자발적인 입장에서 수동적이

고 타의에 의해서 경을 구하러 떠나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더 이상은 주인공이 아닌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조연으로 떨어지고, 손오공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조연의 위치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또 한가지 언급을 하여야 할 것은 현장스님이 스스로 경을 가지러 가겠노라고 신청을 하였으나, 당나라 조

정에서는 공문을 내려 허락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유기소설에서는 당태종이 경을 가지러 갈 사람을 공개적

으로 모집하고 현장스님이 거기에 자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이것으로 인해서 현장스님은 한 번 더 완전

히 수동적인 입장으로 떨어짐으로서 역사 속의 인물과는 완전히 다른 문학작품 속의 조연급 인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신 개인적이었던 취경사업은 국가적인 종교사업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이질적인 문화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토착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외래의 종교인 불교가 중국에 뿌리내리

기 위해서는 국왕의 지원이 필수적 이며 절대적이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국왕의 지원을 받아 불교가 번창하

며,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스스로 변하여 충효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유가사상이 지배하는 중국의 환경에 적응

하여 개인적 깨달음을 중시하는 소승불교에서 중생의 제도를 중시하는 대승불교로 탈바꿈하며 한걸음 더 나

아가 호국불교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의 창작의도에 따라, 첫째, 현장스님의 독자적인 취경사업이 부처님의 원력에 의한 취경사업으로 바뀌

면서, 한 인간의 개인적이고 영웅적인 취경사업이 불교의 교조에 의한 선교사업으로 바뀌게 되어 훨씬 더 종

교적인 소설로 바뀌게 되었다. 둘째, 유가사상이 지배하던 전제군주국가에서 국가의 허락을 얻지 못해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시작한 한 개인의 신앙심에서 출발한 취경사업이 국가적 사업으로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소

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질적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대단히 중국적인 호국불교의 성격마저도 띠게 된다.

3, 인물의 분석을 통해 본 주제사상

현장스님 1인의 취경고사가 현장스님,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용마 등 다섯 명의 취경 대오로 바뀌는 과정

에 대해서도 제8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인과응보와 윤회사상의 사상적 기초 위에서 다음과 같이 구상을 밝히

고 있다.

우선 사오정의 인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보살님! 부디 이 놈의 불찰을 용서해 주시고, 사정을 좀 보아주십시오. 저는 본디 요괴가 아니라 천궁의 영소

보전에서 난여(鸞輿:임금님의 수레)를 모시고 있던 권렴대장(捲簾大將)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도회 때 잘못해 그만

유리잔을 깨뜨렸습니다. 그 죄로 옥제님께서는 저에게 곤장 8백 대를 치게 하시고 저를 하계로 내쫓아 이런 몰골

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레 만에 한 번씩 날카로운 칼을 날려 보내 저의 가슴과 옆구리를 백여 차례씩 찌

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처럼 괴로움에 부대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굶주림과 추위까지 겹치고 보니

저는 하는 수 없이 2, 3일에 한 번씩 물속에서 뛰쳐나와 지나가는 행인을 잡아먹곤 했습니다만 오늘은 공교롭게도

보살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하게 굴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요괴의 말에 보살이 입을 열었다.

5) 西遊記(제1권), 위의 책, p.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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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천궁에서 죄를 짓고 하계로 내려 왔다면서 왜 또 살생을 하는 거냐? 나는 지금 여래의 뜻을 받들고 경을

가지러 갈 사람을 찾으러 가는 길이다. 그러니 너는 우리 불문에 귀의해 장차 경을 가지러 갈 사람의 제자가 되어

서방으로 가서 부처님을 만나 뵙고 불경을 구해오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겠다면 내가 너에게 날아오는 칼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마. 그리고 공을 세워 죄를 용서받게 되는 날 다시 복직되게 해주마. 그러니 네 생각은

어떠냐?”

-----------중략-------------

보살은 비로소 요괴의 머리에 손을 얹어 계(戒)를 내리고 유사하(流沙河)라는 강의 이름을 살려 성은 사(沙), 이

름은 오정(悟淨)이라고 지어주었다.6)

그는 권렴대장(捲簾大將)이라고는 하나 사실은 딸린 가족도 없고 뭐 특별한 인연을 맺은 적이 없는 이미

속세와 인연을 끊은 사람으로 그래서 그의 별명은 사화상(沙和尙)이다. 그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서천까지

가는 전 과정에 한 마디의 불평도 없고, 나서지도 않으며, 남의 일에 간섭도 하지 않는 지극히 무미건조한 사

람이다. 따라서 그의 마음은 타버린 재와 같다는 한마디로 표현되어 진다. 훗날 삼장법사가 불경을 무사히 구

한 이후에 사오정은 그 보상으로 금신나한(金身羅漢)이 된다. 그는 견성(見性)하여 결국 정(淨)의 경지를 깨닫

는 것으로 귀결되어지는 인물이다. 어쩌면 삼장법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진치(貪瞋癡) 삼독가운데 치심

(치심)을 대표하는 캐릭터인지도 모르겠다.

다음은 저팔계(豬八戒)의 인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보살님 저는 요정도 멧돼지도 아닙니다. 저는 원래 천계의 은하수에서 일을 보던 천봉원수(天篷元師) 였습니

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술김에 월궁의 상아를 희롱했기 때문에 옥제께서는 저에게 2천대의 매를 안긴 다음 하계

로 귀양을 보내셨습니다. 제 딴엔 아주 훌륭한 새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를 빌려 들어 간다는 것이 그만 잘못

해 암퇘지의 뱃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몰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결 김에 저는 암퇘지를 물어죽이고 다른

돼지들까지 죄다 물어 죽인 다음 이 산속에 들어앉아 인간을 잡아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

뜻밖에도 보살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보살이 대답하였다.)………

“나는 여래의 뜻을 받들고 경을 가지러 갈 사람을 구하러 동녘땅으로 가는 길이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되

어 서역을 한 번 다녀오도록 해라. 그러면 너는 그 공로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고 지금의 이 불행에서도 구원

받게 될 것이다.”

요괴가 가기를 맹세하자 보살은 그의 머리를 짚고 불가의 계를 내려준 다음 성은 저(猪) 법명은 오능(悟能)이라

부르게 했다.7)

따라서 저팔계는 시비선악(是非善惡)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세련되지도 못한 지극히 소박하면서도 강

한 본능의 소유자로 감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묘사되어 지고 있다. 그는 먹어도 먹어도 물리지 않는 식욕과 예

쁜 사람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성욕과 재물과 지위를 탐하는 욕심 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욕심을

다 갖춘 지극히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는 돼지의 속성인 탐욕과 게으른 낮잠을 자

는 버릇 등 돼지가 가진 모든 속성을 다 갖추고 있다. 그도 천강성이 갖출 수 있는 36둔 갑술을 구사할 수 있

고 상당한 신통력도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큰 것으로만 변신할 수 있고 작은 것으로는 변신할 수 없으

며, 신통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오공과 비교가 되지 않는 작은 신통력에 불과하여 항상 손오공과 비교를 하

고 질투와 시기를 하는 대단히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 준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약하고 어진 삼장스님을 꼬드

겨서 판단력이 흐리게 함으로서 사단을 일으켜 삼장법사와 손오공 등 전체 취경대오(取經隊伍)가 위험에 빠

지게 만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손오공과 사사건건 마찰을 일으킴으로서 재미와 웃음을 창조하는 인물로 묘

사되어 진다. 이 취경대오(取經隊伍)의 감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훗날 삼장법사가 불경을 무사히 구한 이후

에 저팔계는 그 보상으로 정단사자가 된다. 어쩌면 삼장법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진치(貪瞋癡) 삼독가운

데 탐심(貪心)을 대표하는 캐릭터인지도 모르겠다.

다음은 용마의 인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6) 西遊記, 위의 책, pp.170-171.
7) 西遊記, 위의 책, pp.174-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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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해용왕 오윤(敖閏)의 아들입니다. 일전에 저는 불장난을 하다가 그만 잘못해 어전의 구슬을 태워 버렸

습니다. 그래서 부왕께서는 저를 불효자라고 천궁에 상소했습니다. 옥제께서는 저를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매를 삼백 대나 때렸습니다만 얼마 후에는 저를 아예 죽여 버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살님 부디 저를 살려주십시

오!”

----------중략----------

보살은 인사를 하고 나서 옥제에게 아뢰었다.

“소승은 여래의 분부를 받고 경을 가지러 갈 사람을 구하러 동녘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웬 용

한 마리가 벌을 받고 공중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라옵건데 폐하께서는 그 용의 목숨을 살려 주시고 그를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소승은 그에게 경을 가지러 갈 사람을 태울까 합니다.“

----------중략----------

목숨을 구해 받은 옥룡은 보살에게 거듭 절을 하고 보살의 가르침에 따르기로 했다. 보살은 옥룡을 깊은 골짜

기의 개울에다 놓아주며 경을 가지러 가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백마가 되어 서역으로 가서 공을 이루라고 일렀다.

관음보살에 의해 구원되어 당승을 태우고 경을 가지러 갔다 온 뒤 정과를 얻어 팔부천룡광력 보살이 된다.

축생마저도 한마음 바로 내어 성실히 수행을 하게 되면 정 과를 얻게 된다는 대승불교의 사상을 나타내고 있

다.

다음은 손오공의 인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손오공이) 아닙니다. 저도 이젠 모든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부디 보살님께서 저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꼭 참된 마음으로 수행을 할 텝니다.”

오공의 말에 보살은 속으로 무척 기뻤다.

“불경에 이르기를 그대의 말씀이 착한 말씀일 때 천리 밖에서도 응해줄 것이요, 그대의 말이 불손할 말일 때

천리 밖에서도 외면하고 말리라고 했다. 네가 그처럼 구원받기를 원한다며 내 동녘땅 당나라에 가서 경을 가지러

갈 사람을 구해 그더러 너를 구해 주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 우리의 불문에 들어와 올바른

도를 닦도록 하라, 알겠느냐?”8)

손오공(손오공)은 자기가 오공(悟空)으로 수보리로부터 장생불로법을 전수받고 72둔갑법을 읽혀 신통력을

얻게 되었다. 수보리는 원래 바라문이었으나, 나중에 불교로 귀의한 인물이니, 아마도 손오공도 수보리의 제자

가 되어 바라문교에 귀의 했다가 다시 불교로 귀의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손오공은 매

우 높은 경지에 달해 있어 매우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옳고 그름과 선하고 악한 것을 분명하게 가려

낸다. 아마도 얼음같이 찬 이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냉철한 이성을 통하여 81난의 전 과정

을 통하여 미혹으로 인하여 일어난 모든 고난을 해결하고 다시 이성으로 돌아와 취경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끔 하는 정면인물로 묘사되어 진다. 그러나 매우 냉철하고 인정머리가 없으며 쌀쌀맞고 때로는 거만하다. 또

영리하기 그지없는 원숭이의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참을성 없음과 가볍게 습관적으로 하는 덕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자아의식이 강하고 명예욕이 상당히 강함으로서, 한편으로는 자비롭지만 분별심이 없는 삼

장법사와 사사건건 충돌하게 됨으로서 전체 사건을 긴장으로 몰고 가고, 다분히 감성적인 저팔계와 사사건건

충돌을 일으킴으로서 전체사건을 해학적인 방법으로 긴장을 해소킴으로서 재미와 웃음을 창조하는 인물로 묘

사되어진다. 이 취경대오의 이성(理性)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훗날 삼장법사가 불경을 무사히 구해온 공덕으

로 정과를 얻어 손오공은 투전승불(鬪戰勝佛)이 된다. 삼장법사를 모시러 다니는 도중 만난 요괴들을 거의 전

부 손오공 혼자 해치운 공로로 손오공은 부처의 전사로서 거듭나게 되었다. 어쩌면 삼장법사의 마음속에서 일

어나는 탐진치(貪瞋癡) 삼독가운데 진심(瞋心)을 대표하는 캐릭터인지도 모르겠다.

다음은 삼장은 워낙 마음이 약하고 어진 위인이라, 남의 말을 잘 듣고 쉽게 믿어 함정에 빠져 사단을 일으

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근본에 정통한 금선장로, 부처님 전도에 마음이 없어, 온갖 수난 겪어 보려고 천계에

서 진세로 내려왔구나.” 9) 하고 전생의 인연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신심은 돈독하여 흔들림이 없지만 아직도

8) 西遊記, 위의 책, pp.164-168.
9) 西遊記, 위의 책, p.25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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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업장을 완전히 벗지 못하여 분별력은 불안(佛眼)을 얻지 못한 상태이다. 삼장은 스스로 자신의 이 여

행을 규정하여 “마음이 들뜨면 여러 가지 마성이 생기게 마련이요, 마음이 가라앉으면 마성 또한 사라지는 법

이오. 나는 이미 화생사에서 부처님께 맹세를 다졌소. 그런 만큼 나는 모든 성심을 다 할 뿐이오. 나는 이 번

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천에 이르러 여래불존을 배알하고 경을 얻어다가 우리의 불법을 널리 전해 성주

(聖主)의 강산이 영원토록 튼튼해지게 할 생각이오.“하고 말했다. 여기에서 삼장은 모든 요괴의 출현과 소멸의

원인을 한 마디로 ”심생마생, 심멸마멸(心生魔生,心滅魔滅)“로 단정하였다. 따라서 서유기 전체사건의 주제는

감성이 일어나면 모든 온갖 마귀가 다 생겨났다가 이성을 회복하여 평상심을 회복하면 모든 마귀가 다 사라

지게 되니 한 마음 잘 다스리면 곧 성불하게 된다는 것이다.(見性悟道) 삼장법사는 불경을 구해온 공덕으로

정과를 얻어 旃檀功德佛이 되었다.

이상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우리는 하나의 공식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취경대오에 참여하는 삼장

법사를 제외한 모든 취경대오(取經隊伍의 대원인 손오공(孫悟空), 저팔계(豬八戒), 사오정(沙悟淨), 용마(龍馬)

등 구성원들이 하나 같이 옥황상제에게 죄를 지어 형벌을 받고 하계에 쫓겨나 있으며 현재에도 고통을 받고

있고 장차 부처님께 귀의하여 계를 받고 경을 가지러 가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 경을 가져오는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으로 인하여 정과를 얻어 새롭게 태어난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이것은 서유기의 사상이 인과응보와

윤회에 있음을 웅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현장스님마저도 “근본에 정통한 금선장로, 부처님

전도에 마음이 없어 , 온갖 수난 겪어 보려고 천계에서 진세로 내려왔구나,”10)하고 윤회설로 인해 태어난 사

람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그러던 차에 태종이 고승들을 모아놓고 법사를 열고 강류화상을 단주(壇主)로 선

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단주는 곧 극락세계에서 내려온

불제자요 보살 자신이 태를 빌려 이 세상에 내려 보낸 금선장로가 아닌가?”하고 인과응보와 윤회사상을 강

조하고 있다. 또 그리고 이 모든 업적이 모두 동녘 땅에도 삼장진경을 전하겠다는 부처님의 뜻에 따라 운명적

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옥황상제에게 죄를 지어 귀양을 왔다가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으로 귀결되

는 것으로 보아 서유기는 한 부의 종교소설이며 불교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4. 항마변문(降魔變文)을 통해 본 취경(取經)고사의 분석

서유기의 중심고사는 당연히 현장스님의 취경고사이다. 그러나 작가는 작품의 형상화와 종교적 믿음을 창

출하기 위해 제 1부분의 손오공의 과거사를 만들어 넣어 윤희사상과 인과응보 사상을 두 축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제1회 손오공은 천지자연의 정(精)과 기(氣)를 받아서 태어나 제2

장 수보리조사에 게서 가르침을 받아서 72신통력과 불노장생의 비법을 터득하게 된다. 제3회 천산의 요왕들을

굴복시키고 명부로 들어가 생사부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제4회 손오공은 필마온의 벼슬을 받았으나 불만을

품고 내려와 제천대성 행세를 한다. 제5회, 손대성은 천궁에서 반도와 금단을 훔쳐 먹고 천궁을 크게 어지럽

힌다. 제6회 광음보살은 반도대회에 왔다가 까닭을 묻고 소성진군은 금강탁으로 오공을 붙잡다. 제7회 오공은

노군의 팔괘로에서 뛰쳐나오고 여래는 오공을 오행산 밑에 깔아 놓다.

제1회부터 제7회까지의 내용은 서유기의 중심내용인 13회부터 시작되는 81난의 내용에도 포함되어지지 않

는다. 따라서 이 제1부분은 제13회부터 제99회까지의 81난을 극복하는 종교적 고행의 과정 속에서 주연 같은

조연인 손오공의 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작가가 교묘하게 배치한 암시와 복선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8

1난의 전 과정 속에서 조연 같은 주연인 삼장법사의 과거사를 다룬 것이 겨우 1회에 불과한데 반해서 그의

일곱 배에 달하는 7회나 배정을 해서 다룬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제2회에서 손오공은 서우하주(西牛賀洲)로 가서 수보리조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불로장생술을 터득하고 7

2둔갑술을 습득하여 엄청난 신통력을 가지게 되었다. 수보리11)는 원래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난 이교도이었으

10)西遊記, 위의 책, p.258 참고.
11) 수보리는 사위국(舍衛國)의 브라만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다. 석가의 십대제자 중 하나로 무재삼매의 법을 깨치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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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중에 불문으로 귀의를 하였으니, 거의 귀의는 어떤 다른 사람의 귀의보다 감동적이고 이의가 있었을 것

이다. 따라서 손오공도 처음에는 수보리를 쫓아서 수행을 하는 이교도였으나 나중에 부처님의 계시로 불문에

귀의 하게 되었으니 그의 행위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대사건이요 매우 의미심장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본인은 졸고 唐太宗入冥고사를 통해 본 서유기의 형성과정 연구에서 불경의 내용과 항마변문을 먼저 비
교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서유기와 비교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說古事---舍利弗이 勞度叉와 神通術을 겨루다.

變文에는 먼저 “彼斯若王見舍利弗, 卽勑群僚各須在意……佛家東邊, 六師西畔, 朕在北面, 官庶南面,勝負二途,各須

明記. 和尙得勝, 聲金擊而下金壽, ……佛家若强, 扣金鐘而點尙字. 各處本位, 卽任施張.”하고 경기장의 분위기를 묘사

하고 있는데, 이는 佛經속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자세히 그 분위기를 살펴보면 唐代이후로 널리 행해지던

격구장의 분위기와 흡사함을 알 수 있다.12)

賢愚經과 降魔變文은 모두 곧이어 舍利弗과 勞度叉가 신통력을 겨루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그 대강

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賢愚經에서 舍利弗과 勞度叉가 신통력을 겨루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勞度叉가 큰 나

무를 만들어 내자, 舍利弗은 회오리바람을 만들어 낸다. 2. 勞度叉가 큰 연못을 만들어 내자, 舍利弗은 여섯 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를 만들어 낸다. 3. 勞度叉가 寶山을 만들어 내자, 舍利弗은 金剛力土를 만들어 낸다. 4. 勞
度叉가 毒龍을 만들어 내자, 舍利弗은 金翹鳥를 만들어 낸다. 5. 勞度叉가 물소를 만들어 내자, 舍利弗은 곧바로

사자를 만들어 낸다. 6. 勞度叉가 鬼神을 만들어 내자, 舍利弗은 천왕을 만들어 낸다.

반면에 變文에서의 순서는 1. 寶山과 金剛力土, 2. 물소와 사자, 3. 연못과 코끼리왕, 4. 毒龍과 金翹鳥王, 5. 二

鬼와 天王, 6. 큰 나무와 風神의 순서로 되어 있어 賢愚經의 순서와 같지 않다. 經文의 순서는 차례가 분명하고 싸

우면 싸울수록 더욱 더 격렬해져, 흥미를 더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나, 變文은 어지럽고 혼란한 느낌을 준다. 그 원

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여기에선 變文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經文과 비교를 하고, 그 차이를 설명하도록 한다.

1. 變文에서 寶山의 묘사는 經文의 묘사보다 훨씬 더 현란하다. 經文에서는 “七寶莊嚴, 泉池樹木, 花果茂盛.”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지만, 變文에서는 이러한 경치를 묘사한 것 외에도 “更有諸仙遊觀, 駕鶴乘龍, 仙歌聊(繚)亂.” 등

몇 구절을 더 넣고 있고, 특히 그 唱(韻文)부분에 “王喬-丁令威”등의 飛仙의 이름을 넣고 있다. 이 것은 도교를 六

師外道와 결부시킴으로서 이 부분을 더욱 더 부각시키려는 의도이지만, 사실 六師外道는 道敎의 神仙들과는 아무

런 관계도 없는 순수한 인도의 수행자들일 뿐이다. 變文의 작가가 자의로 첨가한 것에 불과하다. 變文에서는 또다

시 “其時須逹長者遂擊鴻鐘, 手執金牌, 奏王索其尙字”하고 적고 있는데, 經文에는 없는 것으로 이는 앞에서 서술한

“佛家若强, 扣金鐘而點尙字”와 서로 앞뒤로 상응하고 있다.

2. 變文에서 물소와 사자의 형체나 외모에 대한 묘사는 모두 經文보다 현란하다. 뿐만 아니라 사자가 물소를 물

어 뜯어 살해하는 장면은 “乃先懾項骨, 後拗脊跟(먼저 목덜미를 물어뜯고 다시 등을 물어뜯다.)”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사자-호랑이-표범 등과 같은 고양이과 동물들이 사냥을 할 때의 습성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3. 變文에서 연못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經文보다 훨씬 더 상세하다. 여섯 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를 묘

사함에 있어서도 “每牙吐七枝蓮花, 花上有七天女(상아마다 일곱 송이의 연꽃을 토해내었는데, 꽃 위에는 일곱 선

녀들이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經文에서 나온 내용이나, 그밖에 또 다시 “(七天女)手搊弦管, 口奏弦

歌, 聲雅妙而淸新, 姿逶迤而妹麗.(손으로 현악기를 타면서, 입으로는 노래를 불렀는데 목소리는 아름답고 맑았으며,

모습은 부드럽고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등의 네 구절을 더 넣고 있다. 또 經文에서는 “象含池水”로 되어 있는데

반해 變文에서는 “已(以)鼻吸水”로 바뀌어 있다. 이 것은 變文의 작가가 자신이 俗講을 하기 쉽게 논리적으로 말

을 바꾼 것이다.

4. 變文에는 金翹鳥가 毒龍을 쪼아 죽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대체로 經文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經文

에는 10개의 머리를 가진 毒龍이 등장하지만 變文에는 단순히 연기를 내뿜고 눈을 번쩍거리는 괴력을 가진 毒龍

으로 등장하고 있어, 오히려 과장이 덜하다.

5. 變文에는 이어서 六師가 두 명의 귀신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經文에는 단지 夜叉鬼로만 묘사하

고 그 숫자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귀신의 숫자가 많아도 불가의 숫자가 적은 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을 은

든 제자들 가운데 제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增一阿含經撰進百綠經 등에 그의 전기가 실려 있다. 그는 어려서 성
질이 사나워 부모, 친척들의 큰 골칫거리였는데, 마침내 그런 환경 속에서 출가, 입산수도하여 훌륭한 불제자가 되었다

고 한다.

12) 羅宗壽 저, 敦煌講經文儀式考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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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에 나타내려고 한 것일 것이다. 또 經文에서는 귀신들이 머리에서 불을 뿜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變文에는

단순히 노랑머리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것은 아마도 당시에 노랑머리가 귀신을 상징하는 표식이었던 것 같다.

破魔變文에서도 귀신은 노랑머리를 하고 있다.13)

6. 變文은 마지막으로 舍利弗이 바람을 몰아 六師의 나무를 쓰러뜨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약간

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經文에서는 다만 “詩舍利弗便以神力作旋嵐風.(이 때 舍利弗이 곧 신력으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다.)”고만 묘사하고 있으나, 變文에서는“風神을 만들어내어 (바람의) 주머니를 풀어서 바람을 불어

보냈다.”는 것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을 주머니(자루)에 담는 전설14)이 오래 전

부터 중국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고, 變文의 작가는 이런 전설을 토대로 청중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經文의 내용에 첨삭을 가했을 것이다.

變文은 舍利弗이 신통력 겨루기에서 승리를 거둔 후, 다시 신통력 보이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 단락은 거

의 經文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일은 伯四五二四(p4524)卷子에는 모두가 필사본으로 되어있는데, 뒷

면에 唱詞(韻文部分, 어쩌면 이 부분은 노래로 불리어졌을 가능성도 큼)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賢愚經의 순서와

는 다르다. 어쩌면 變文의 작가와 화가가 의도적으로 經文의 순서를 바꾸어 청중들을 놀라게 하였을 가능성이 크

다.

위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降魔變文이 신통력 겨루기를 맨 끝에 배치를 하여 이 變文의 압권으로 삼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온 힘을 기울여서 講演(산문부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 단락마다 詩歌(운

문부분)를 곁들여서 唱을 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채색한 신통력 겨루기를 하는 장면을 청중들에게 보여

줌으로서, 청중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전투의 모습은 서유기에도 그대로 계승이 되어지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전개되어 지고 있다. 서유

기에서는 손오공은 72둔갑술(遁甲術)을 가지고 있고 저팔계는 36둔갑술(遁甲術)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손오공

은 요괴와 전투를 벌일 때는 거의 매번 둔갑술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위의 변문과 가장 비슷한 부분을 인

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서유기에서는 신장들의 호령에 대성은 더욱 더 당황해 했다. 그는 금고봉을 자수바늘만큼 작게 만들어 귀 안에

감추어 넣고 자기는 ①참새로 둔갑을 해 나뭇가지 위로 날아가 앉았다. 앗 이놈을 그만 놓쳤구나! 뒤쫒던 여섯 형

제들이 주의를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오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이 때 진군이 와 닿았다. “여보게 그놈이 어

디에서 없어졌나?” “방금 우린 여기서 그놈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눈 깜짝하는 사이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소.” 그

말을 들은 진군은 주위를 샅샅이 살펴보았다. 그는 드디어 대성이 참새로 변해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것을 찾아

냈다. Ⓐ날창과 활을 손에서 놓은 진군은 어느새 굶주린 매가 되어 쏜살같이 대성에게로 덮쳐들었다.

②대성은 매가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고는 큰 가마우지가 되어 푸드덕 하늘로 날아올라갔다. Ⓑ그러자

진군은 큰 학이 되어 구름 위로 올라가 가마우지를 뒤쫓았다.

③다급해진 대성은 곧추 아래로 내리 꼬치더니 첨벙 물속으로 뛰어들어 물고기로 변했다. Ⓒ진군도 다급히 냇

가로 내려왔다. 그러나 대성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틀림없이 물속으로 들어가 물고기나 새우로 변해 있을 것

이다. 제가 가면 어디로 간다고!’ 진군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고기가 되어 물위를 스쳐날면서 오공이 물속에 서

나오기만 기다렸다. 이때 물결을 따라 헤엄쳐가던 오공은 문뜩 머리 위로 날아가는 날짐승을 발견했다. 새라면 털

빛이 푸르지 않고 백로라면 머리에 깃털이 없고 황새라면 다리가 붉지 않았다. ‘음, 이랑이 매로 변해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오공은 급히 머리를 돌려 뺑소니치려 했다. 그 통에 수면에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저기 왠 고기

가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구나. 잉어라면 꼬리가 붉지 못하고, 쏘가리라면 비늘에 얼룩무늬가 없고, 가물치라면

머리에 별무늬가 없고, 방어라면 아가미에 뼈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왜 나를 보자마자 돌아서는 건가? 틀림없이

원숭이놈이렸다.’ 진군은 잽싸게 날아가 물고기를 쪼려 했다.

④그러나 대성은 어느새 물속에서 솟구쳐 나왔다. 그리고는 물뱀으로 변해 스르르 기어서 강가의 풀밭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대성을 찾아내지 못한 진군은 풀밭 속으로 기어가는 뱀을 보고 그놈이 틀림없이 오공이라 짐

작되어 이내 학으로 변했다. 그리고는 쇠 집게 같은 긴 부리로 뱀을 쪼아 먹으려 했다.

13) 敦煌變文集, p.733 참조.
14) 중국전설에는 대체로 바람은 원래 계곡중에 저장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신이 바람을 부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예를

들면 山海經·南山經에는 “우동서사백리, 至於山之尾, 其南有谷日育遺, 多怪鳥, 凱風自是出.”. 다시 그 아래에 “又東西四

百里日令丘之山, 無草木, 多花, 其南有谷焉, 曰中谷, 條風自是出”라고 적고 있다. 또 大荒經에는 “……名曰折丹(郭注 神

人)……處東極, 以出入風.”이라고 적고 있다. 또 大荒南經에는 “有神名曰因……處南極, 以出入風.”이라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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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한편 뱀은 몸을 한번 꿈틀하더니 너새로 변해 천연스레 앉아있었다. Ⓔ진군은 오공이 너새로 변한 것을 보고

는 가까이 다가갈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활을 집어 들어 너새의 발목을 쏘았다.

⑥그 찰나에 대성은 몸을 날려 깎아지른 벼랑 밑으로 굴러 떨어지더니 그대로 엎드려 절간으로 변했다. 쩍 벌

린 입은 대문이 되고 이빨은 문살이 되고 혀는 보살이 되고 눈은 창문이 되었다. 그런데 꼬리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깃대로 만들어 절간 뒤에다 세워 놓았다. Ⓕ진군이 부랴부랴 벼랑 밑으로 달려와 보니 살을 맞은 너새는 보

이지 않고 왠 작은 절간이 하나 눈에 띄었다.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던 이랑진군은 절간 뒤에 깃대가 우뚝

선 것을 발견하고는 빙그레 웃었다.

“음, 네가 절간으로 변해 나를 속여 볼 생각이로구나. 나도 절간을 여러 번 보았지만 절간 뒤에 깃대가 서 있는

건 본적이 없는걸, 게다가 너는 내가 대문으로 들어가면 나를 깨 물려고 입을 쩍 벌리고 있다만 내가 왜 그리로

들어가겠느냐? 내 우선 주먹으로 문살부터 부숴놓고 그런 뒤에 다시 창문을 박살낼 테다!”

진군이 이렇게 중얼거리자 오공은 깜짝 놀랐다.

“이크, 야단났는걸! 문살은 내 이빨이요, 창문은 내 눈이 아닌가! 잘못하다간 이가 부러지고 눈이 멀겠는 걸!

대성은 화닥닥 몸을 솟구쳐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진군은 대성이 사라진 쪽을

향해 허겁지겁 뒤쫓아 갔다. 떄마침 네 태위와 두 장군이 우 몰려왔다. “형님! 대성을 붙잡았소?” “그 원숭이놈이

글세 절간으로 변해가지고 나를 속이려든단 말일세. 그래서 내가 주먹으로 그놈의 눈을 멀게 하려던 참인데 눈 깜

짝할 사이에 또 어디론가 뺑소니 쳐 버렸네. 정말 괴상한 일이라니까.”

여섯 신장들도 놀라워하며 사방을 두루 살펴보았지만 오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동생들은 이곳에서 잘 살펴주게. 난 위로 올라가 찾아 볼 테니.”

진군은 몸을 솟구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마친 조요경을 들고 구름 위에 서 있는 이천왕과 나타태자

가 눈에 띄었다.

“천왕께서 그 원숭이놈을 보지 못하셨는지요?”

“아니요. 이쪽으로는 오지 않았소. 그러잖아도 난 조요경으로 그 놈을 찾고 있는 중이오.”

진군은 방금 변실술을 써서 원숭이 무리들을 족친 과정을 천왕에게 돌려주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나중에

그 놈이 절간으로 변했기에 내가 막 창문을 들부수려는데 그만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군요.”

진군의 이야기를 듣고 난 천왕은 다시 조요경을 들고 사방을 비춰보았다. 그러고는 껄걸 소리 내어 웃었다.

“진군, 어서 가 보슈! 그놈이 지금 은신수을 써서 포위망을 뚫고 관광구 쪽으로 가고 있소이다.”

이랑신은 날창을 꼬나들고는 곧바로 관광구를 향해 날아갔다.

⑦한편 오공은 그동안 관광구에 이르러 이랑신군으로 둔갑을 했다. 그리고는 구름에서 내려 절간으로 들어갔다.

절간 문을 지키고 있던 귀졸들은 옥을 진군으로 잘못 알고 일제히 꿇어 엎드리며 절을 했다. 태연히 안으로 들

어간 오공은 한 복판에 자리를 잡고 앉아 향안을 살펴보았다. 향안에는 이호(李虎)라는 사람이 가지고온 삼생(三

牲:소,돼지,양)이 있느나 하면, 장용(張龍)이란 사람이 소원성취를 위해 진상한 음식이 있고, 조갑(趙岬)이란 사람이

아들을 점지해 달라고 바친 청원서가 있는가 하면 전병(錢丙)이라는 사람이 병 치료를 위해 가지고 온 돈이 있었

다.

이때 밖에서 또 전갈소리가 들려왔다.

“문밖에 또 한분의 진군님이 오셨습니다.”

황급히 달려 나가 보던 귀졸들은 저마다 입이 딱 벌어졌다. 아니게 아니라 또 하나의 이랑신군이 나타난 것이

었다.

“제천대성인가 하는 녀석이 이리로 오지 않았더냐?”

“그런 사람은 못 봤습니다만 진군님 한 분이 안에서 제물을 살피고 계십니다.”

귀졸들의 대답을 들은 진군은 당장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러자 대성은 자기의 본색을 드러냈다.

“진군, 너무 떠들 것도 없소. 이 사당은 이미 이 오공의 차지로 되었단 말이오.”

진군은 다짜고짜 세 갈래 날창을 들어 오공의 면상을 내려쳤다. 오공은 오공대로 번개같이 몸을 피해 귀에서

여의봉을 꺼내 진군과 맞섰다. 그들은 절간 밖으로 나와 공중에서 쫒고 쫒기고 하면서 다시 화과산으로 돌아왔다.

사대천왕들은 황급히 천라지망을 조이기 시작하고, 강.장 등 여섯 형제들은 힘을 합쳐 진군을 도우면서 오공을 겹

겹으로 둘러쌌다.15)

여기에 인용한 서유기의 부분은 사건의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분량이 상당히 늘어났으며, 변문에서는

사리불(舍利弗)과 노도차(勞度叉)가 신통력을 겨루는 것이나, 서유기에서는 주인공이 손오공과 이랑신군으로

15) 서유기, 위의 책, p.134, p.135,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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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었으며 그밖에도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고, 시간과 장소가 바뀐 것을 제외하면 사건의 핵심 줄거리와

전투장면은 의심의 여지없이 위에서 인용한 항마변문(降魔變文)과 전승의 관계가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항마변문(降魔變文)은 다시 불경에서 나왔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호적(胡適)선생의 주장 가운데

서 최소한 “두 번째는 남송(南宋)이나 원초(元初)의 대당삼장취경시화(大唐三藏取經詩話)와 금원(金元)때의

희극인 당삼장서천취경(唐三藏西天取經) 고사에서 유래했을 것이다.”라는 주장은 한 단계를 더 추가하여 불
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승려들은 일반 속인들을 상대로 또는 어떤 특정인의 요청으로 속강(俗講)을 행했으

며, 이러한 속강의 대본이 곧 오늘날 돈황(敦煌)에서 발견되어진 소위 변문(變文)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문

(變文)이 발전하여 “(두 번째는) 남송(南宋)이나 원초(元初)의 大唐三藏取經詩話와 금원(金元)때의 희극인 
唐三藏西天取經 고사”로 발전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서유기로 집대성되어 정착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주장이 될 것이다. 항마변문(降魔變文)을 통해서 살펴본 서유기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81난의 고사도 상당부

분 불경의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작가 오승은은 불교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파마변문(破魔變文)을 통해 본 취경(取經)고사의 분석

따라서 제3부분인 취경고사(81난의 경과)는 서유기의 몸통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호적선생은 그의 西遊記

考證 이란 문장에서 취경고사의 래원(來源)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이 부분은 네 개의 래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현장본전(玄奘本傳)의 기록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우리는

이미 앞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 몇 부분을 인용했었다. -----중략----- 두 번째는 남송(南宋)이나 원초(元初)의

大唐三藏取經詩話 와 금원(金元)때의 희극인 唐三藏西天取經 고사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중략----- 세
번째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入法界品(晋譯第三十四品, 唐譯第三十九品)이라고 불리는 화엄경의 맨 마지막 부분

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중략----- 네 번째로 작가의 상상력과 창조력에서 유래했다. 앞에서 이야기 한 세

가지 래원(來源)은 그 81난의 소재를 공급할 수는 없고, 기껏해야 수많은 암시를 제공하는데 불과하다. 서유기의 8

1난은 대부분이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많은 요괴와 재난을 생각해 내고, 이렇게 수

많은 신화를 생각해 내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서유기는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데 그 것은 바로 서유기의 이야기가 모두 익살스럽다는 점이다. 16)

호적선생의 지적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고증이다. 그러나 당시까지는 변문에 대한 연구가 부

족하였던 터라 변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돈황변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降魔變文17)과

破魔變文18) 등의 내용이나 문체 들을 비교해 보면 서유기의 고사들의 래원과 발전과전, 주제사상 등의 문제

들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항마변문은 제3에서 언급을 했으므로 4,에서는 파마변문

(破魔變文)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기로 한다. 파마변문은 제1부분인 마왕이 마군을 일으켜 석가모니부처님과

전투를 하는 부분과, 제2부분인 마왕(魔王)의 세 딸들이 미인계로 유혹하여 석가모니께서 정각을 증득하지 못

하도록 방해하는 이야기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먼저 마왕과 석가모니의 전투장면을 인용하면 아래

와 같다.

우리 부처님께서 그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왕궁을 버리고 설산에서 어느 듯 6년 동안 고행을 하여, 사지

16) 西遊記考證
17) 金泰寬 撰, 敦煌變文 太子成道經 , 八相變电 , 破魔變 , 降魔變 與佛經比較研究에서 降魔變文이 불경 賢愚經

卷十 須達起精舍品第四十一의 내용과 글자마저도 거의 일치하고 있어, 降魔變文이 賢愚經에서 나왔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大涅槃經,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破僧事卷八中本起經卷下須達品, 雜阿含經卷第二十二 등
에도 꼭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8) 주17과 같은 책에서 본인은 破魔變의 내용이 佛本行集經卷二十七魔怖菩薩品第三十一上과 거의 일치하고 있고, 그
밖에도 太子瑞應本起經, 普曜經, 方廣大莊嚴經, 過去現在因果經, 佛所行徑 등의 불경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인은 불경을 번역한 스님들이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번역한 내용을 가지고 일

반 신도들을 대상으로 俗講을 한 대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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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至)가 모두 원만하게 되었다. 섣달 초파일날 새벽 산을 내려가 희련하(熙蓮河: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며 몇

년 간의 쌓인 때를 씻어내고 자마(紫磨)의 금신(金身)을 증득하고자 하였다. 청정(淸淨)한 애하(愛河)에서 나와 길

상(吉祥)의 장자를 만났다. 풀로 만든 자리를 넓게 깔고 앉아 공손하게 공양을 올릴 제: 이때 목녀는 우유를 올렸

으며, 사왕(四王) 은 바리떼를 올렸다. 막 그 자리에 오르려 하자, 마궁(魔宮)이 진동을 하였다. 마왕은 이 때를 당

하여 무슨 말을 하였을까?

산중에서 육년 동안 고행을 하니 네 가지 지혜가 원만하고 도심이 깊어

하산하여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희련하에서 묶은 때를 씻어내었네

물가로 올라와 장자를 만나 널리 풀자리 깔고 좋은 인연을 맺었네

목녀는 우유로 친히 공양을 올리고 사왕은 바리떼를 받들어 강가로 나아갔네

정좌를 하자 천궁이 진동을 하니 성인의 힘이 무궁한줄 이제야 알았네

마왕이 하계를 살펴보고 여래께서 세상으로 나오심을 알게 되었네

마침내 마왕이 하늘에서 하계를 내려다보니, 오역지남 (五逆之男:무도한 남자)도 보이지 않고, 효성이 지극한 자

식들도 보이지 않고, 다만 남염부제의 증반왕의 아들인 싯달타태자가 깨달음에 도달하려는 찰나에 있음을 보았다.

마왕은 입으로 다음과 같이 중얼거렸다.: “만약 그로 하여금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게 하면, 우리들의 문하생들도

모두 부처에게 귀의하게 되겠지. 먼저 기회를 잡아 무리들을 모아서 마궁(魔宮)을 정돈하고 저 중을 심기가 어지

럽게 하여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책이겠지.” 마왕은 당시에 어떤 말을 하였을까?

마왕은 화가 나서 순라를 돌며, 요사한 귀신들을 모두 불러 모았네

여래께서 세상으로 나오시려는 것을 보니 욕망을 억누르지 못해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났네.

자신의 사악함은 모르고 큰 사단을 일으켜 금인(金人:부처)을 없애려 하여

온 마구니를 다 동원하여 미래의 세상은 제 세상인 척 하네

마왕은 드디어 금종을 쳐서, 백만이나 되는 마군을 불러 모았다. 그때 馬頭라찰철을 유혁(游弈)장군으로 삼고

민첩하고 날랜 야차(夜叉)를 선봉대장으로 삼고, 구반타(鳩槃咤)마귀들에게 창과 방패를 들리어 앞서게 하고, 비사

사(毗舍奢)신에게 갑병(甲兵)을 이끌고 뒤에서 옹위하도록 하였다. 아수라(阿修羅)군을 불러서 돌격대장으로 삼으

니, 눈을 부릅뜨고 두리번거렸다. 사비협다(舍毗脇多)신은 그 뒤를 따르며 바보같이 기뻐하고 있었다. 또 야차(夜

叉)우후(虞侯)와 라찰(羅刹)도순(都巡)은 날카로운 이빨과 털과 손톱을 날름거리며 손에는 철봉을 들고 허리에는

적사(赤 虵)를 달고 있었다. 온갖 도깨비들을 앞서게 하고, 온갖 요괴들을 뒤따르게 하였다. 염라왕은 도통(都統)이

되어 모든 군대를 통솔하고, 오도대신(五道大神) 겸 압위대장(押衛大將)은 무예가 뛰어났다. 풍백(風伯)과 우사(雨

師)를 불러 따로 한 군영을 맞게 하고, 질병을 퍼뜨리는 귀신을 불러 따로 한 군대를 만들게 하였다. 암 요괴 수

만 명은 귀는 있으되 듣지를 못하였다. 이 수많은 기계 (무기)들은 전에는 보지도 못한 그러한 것들이었다. 그런

후에 두 대로 나누고, 이를 다시 네 대로 편성을 하여 오른 쪽으로 돌면 오른 쪽으로 막고, 앞을 열고 뒤를 막았

다. 천둥을 북으로 삼고, 번개를 붉은 깃발로 삼아, 사나운 바람을 풀어놓아 앞에서 소용돌이치게 하고, 뒤에는 독

용(毒龍)을 풀어 뒤를 지키게 하였다. 뱀과 독사들이 또아리를 틀고 온 산과 들을 가득 메웠다. 귀신들이 들락거리

며 눈을 번뜩거렸다.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귀신들이 있는데 그 모양이 해괴망측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어떤 놈

은 다섯 개의 눈과 여섯 개의 이빨을 가졌고, 어떤 놈은 세 개의 몸과 여덟 개의 팔을 가졌고, 어떤 놈은 네 개의

팔과 일곱 개의 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놈은 아홉 개의 입과 열 개의 머리를 가졌고, 어떤 놈은 노랑머리에 붉은

수염을 가졌으며, 어떤 놈은 머리는 뾰쪽하고 이마는 넓었다. 또 어떤 놈은 팔뚝은 굵고 어깨는 가늘었으며, 어떤

놈은 머리는 작고 다리는 길었으며, 그것을 길게 산천에 펼쳤으며, 숨을 쉴 때는 콧구멍으로 구름과 안개를 토해

내었다. 해와 달을 움직여서 하늘과 땅을 뒤흔들어, 지지 소리를 내어 군호로 삼았다. 마왕이 스스로 군대를 이끌

고 수풀 속으로 나아갔다. 먼저 칠흑같이 어둡게 짙은 구름을 드리우고 나서, 먹물같이 새까만 비를 퍼부었다. 온

갖 나무들을 불어날려 하늘을 까맣게 덮었고, 돌이 날고 산이 무너져, 해와 달을 가렸다. 강풍이 언뜻 일어 나무가

뽑히고 모래가 날려 천지에 동서를 구별할 수가 없고, 정신이 혼미해져 남북을 가릴 수가 없었다. 한꺼번에 호령

을 하여 하늘에서 순식 간에 보리수나무 아래로 내려왔다 .

백만의 사악한 마군을 일으키니 여래를 체포하는 것은 쉬운 일처럼 보여.

군대를 동원하여 제마군을 호령하니 승려들은 살아서 돌아오기는 힘들 듯 하네.

마왕은 스스로 도원수가 되어 제군들 통솔하여 앞으로 나아가니

시커먼 짙은 구름 드리우고 먹물같은 안개는 검은 연못 이루네.

빗방울은 마치 화살을 맞는 것 같고 우박은 마치 철퇴를 휘두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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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솟아올라 손바닥을 치고 강과 내가 뒤집어져 쏟아져 내리니

허공이 진동하니 온 세상이 놀라 떨고 호령소리 들리는 곳에 살벌하기 그지없네.

붉은 깃발 나부끼는 곳에 저녁노을 일고 군기가 걸린 곳에 파란구름 흩날린다.

귀신은 구름 속에서 용맹을 드날리고 마왕은 시시각각 위엄을 드러내는데

부처의 주위를 천만 겹 에워싸 여래를 붙잡아 울적한 심정을 풀려하네.

그때 우리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입정에 들어 생각을 했다: “그들 외도들이 몰려오겠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지?” 마침내 자비심의 선근을 일으켜 세워 방편을 사용해서 그 사악한 외도들을 물리쳐야지 선비나 말

들을 힘들게 할지언정 결코 창과 칼 같은 무기를 쓰지는 않으리라. 여래께서 가지신 무기는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

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 인욕(忍辱)의 갑옷을 입고, 지혜(智慧)의 칼을 손에 잡고 선정(禪定)의 활을 잡고, 자

비 (慈悲)의 화살을 메고, 십력(十力)의 말을 타고, 정진(精進)의 채찍을 들었다. 부끄러움의 칼을 들기도 전에 귀

신의 장수들은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지혜의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파순(波旬:마왕)은 그만 겁을 잔뜩 집어

먹고 말았다. 연기를 내뿜고 화염을 내뿜던 무리들이 자기가 내뿜은 불에 스스로 타죽고 말았다. 돌을 들고 산을

들던 무리들도 스스로 가라앉고 떨어져 깔려죽고 말았다. 외도들이 활을 쏘려고 하자 활줄이 스스로 끊어지고, 화

살을 쏘려고 하자 화살이 꽃으로 변하고, 창은 휘두르기도 전에 부러지고, 칼은 휘두르기도 전에 그만 날이 다 무

뎌지고 말았다. 천둥번개는 하늘의 음악이 되고, 우박은 진주로 변했다. 붉은 기가 출몰하던 자리에는 향기로운 바

람이 절로 일고, 맹렬한 불이 일고 검은 연기가 나던 곳엔 향기로운 안개가 내렸다. 우리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발

휘하자, 외도 파순(波句)의 무리들은 달아날 곳을 찾지 못해 두려움에 떨었다. 큰 놈들은 구름 속에서 달아나고 작

은 놈들 은 구름 속에서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마왕은 이런 모습들을 보자 회군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나찰(羅刹)

들은 머 리를 조아리며 사죄를 청했다. 군대를 돌려 마궁으로 돌아오니 아직도 독기가 채 가시지 아니했고, 분노

가 치솟아 길길이 뛰었다.

마왕은 총력을 기울여 쳐들어갔지만 우리 여래님을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어

보검을 휘두르니 칼날이 망가지고 활을 쏘려하자 활시위가 끊어졌네

산을 뽑고 바다를 뒤집는 신통력을 발휘하여 통나무들이 온통 허공을 뒹굴어

삼계의 스승이신 우리 여래님을 헤치려고 해도 가을바람에 낙엽이 휘날리는 듯하네

마왕이 친히 도원수가 되어 지휘하여도 다급해진 한 몸을 숨기려 해도 숨을 곳 없어

마침내 진영 앞으로 나아가 호령을 해서 퇴각을 해서 마궁으로 되돌아왔네.

자신이 사악한 마귀라는 것은 생각 않고 하늘만큼 높은 세존과 감히 비교해

나한이 비록 小型 이긴 하나 그 신통력은 하늘의 마귀보다 만만배라네

귀신류들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여래를 변화시키려 해도 기력이 다해

눈앞에서 온갖 조화를 다 부려도 여래는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네

마왕이 이 싸움에서 진 것을 알아차리고 군사를 되돌려서 하늘로 돌아왔다.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살피지 못하고 , 여래를 해칠 방법을 강구하니, 분노의 격정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런 후에 정전에 단정히

앉아, 향림(香林)을 등지고서, 두 손을 불끈 쥐고 눈썹을 찌푸리면서, 입술을 깨물면서 분노를 삭이지 못해 몸서리

를 쳤다.

위의 전투장면은 대단히 유명한 전투장면으로 불경에서는 여러 경에서 인용되어 지는데 불경과 1:1로 비교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나오는 마왕의 진영이라든지 그들이 사

용하는 무기와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과 전술 및 신통력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불경에서 나오는 마귀와의 전투

장면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졸고19)에서 스님들이 불경을 번역하는 목적은 오로지 불교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역경을 함과 동시에 공(空)이나 무(無)와 같은 현묘한 사상들은 강경문

(講經文)을 통한 승강에서 주로 승려들이나 수준이 높은 일부 신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였을 것이며, 부처

님의 일대기나 뛰어난 제자들의 이적(異蹟)들은 재미나게 각색을 하여 속강을 통하여 일반신도들에게 강연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였다. 따라서 변문에 나오는 이런 전투장면들이나 전술들은 모두 불경에서 영향을 받

아 만들어져서 몇 백 년 동안 민간에서 유전 되는 가운데 점차 중국적인 이야기로 정착되어져 갔을 것임에

틀림없다.

19) 金泰寬 撰, 敦煌變文 太子成道經 , 八相變电 , 破魔變 , 降魔變 與佛經比較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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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서유기를 불교소설로 인정을 한다면 이 81난의 전 과정은 삼장법사를 주인공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데 제1난에서 제4난까지의 (제9회 또는 어떤 책은 부록으로 처리하고 있음.)는 모두가 삼장법사의 출생과 관

련된 고난이다. 제1회부터 제7회까지의 손오공의 과거 사는 81난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그 명백한

증거이다. 또 제13회부터 제22회에서 사오정을 항복받아 완전한 대오를 갖추기까지가 제5난에서 제16난까지이

며 제17난(제23회) 이후부터는 완전한 대오를 갖추어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때부터는 질적인 변

화 가 일어난다. 불경에서는 부처님 한 사람과 마귀와의 전투가 이루어지지만 서유기에서는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용마 등 전 대오가 전투에 참가하게 된다. 이들 전투들은 하나의 도식처럼 전개되어 지는데

① (하나의 고난을 해결한 후) 삼장은 제자들과 하나가 되어 계속 서쪽을 향해 걸음을 다그친다. ② (그들이

경치에 취해 걷고 있는데)문득 높은 산(또는 큰 강) 하나가 앞길을 가로 막았다. (고난의 예고) ③제자들아 조

심을 해야겠다. 산이 험준한 걸로 보아 야수들이 없지 않을 것 같다.(心生魔生: 마음이 생기면 마귀가 생긴다.)

④ 이 산은 그 너비가 육백리나 되고 그 이름을 평정산(平頂山)이라고 하오. 산 속에는 연화동(蓮花洞)이라는

동굴이 하나 있고 그 동굴에는 두 마왕이 살고 있는데 당나라 중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 중이 나타나기만 하

면 잡아먹을 생각으로 잔뜩 벼르고 있는 중이오. (요괴의 등장)⑤손오공과 저팔계와의 사이에 한 바탕 실랑이

가 벌어진다.(재미와 웃음의 창조) ⑥요괴와의 전투 (온갖 둔갑술과 신통력을 겨룸) ⑦ 배후가 없는 요괴일

때는 간단하게 제압하나 배후가 있는 요괴일 때는 그 배후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서 제압하여 요괴를 제거 함.

(예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옥황상제, 천장 및 각종 도교와 불교의 신들) ⑧다시 대오를 정비하여 서천(西天)

길을 떠남과 같은 도식화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

그리고 파마변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마왕(魔王)의 세 딸들이 미인계로 유혹하여 석가모니께서 정각을 증

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를 번역해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마왕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 부왕(父王)께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을 보고는 앞으로 다가가 말씀을 드렸다 :

최근에는 좀 편안해 보이시더니, (오늘은 또) 어찌하여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이십니까!

또다시 하늘끼리 서로 다투었나요? 궁중에 무슨 불안한 일이 있나요?

국경에 무슨 우려할 만한 일이 생겼나요? 딸들의 신변에 무슨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신가요?

다만 부황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소녀에게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왕이 말하기를 :

너희들 신변을 걱정하여 그런 것은 아니란다. 너희들은 이미 다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잖아!

국경에 우려할만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니야, 천궁이 모두 즐거우니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느냐?

내가 걱정하는 것은, 증반왕의 싯달태자가 최근에 이미 정각을 이루어

그가 장차 세상으로 나와 나의 문도들을 모두 교화해 개종시켜 버릴까봐 두렵다.

만약 그가 세상으로 나와 교화를 하면 우리의 문도들을 죄다 교화해 버릴 테니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를 없애버려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밖에 없지

마침내 셋째 딸이 앞으로 나서며, 부왕에게 아뢰기를 :

싯다르타는 어려서 궁중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색의 환희를 끊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비록 미모가 출중한 것은 아니지만 한참 피어나는 꽃다운 나이입니다.

저는 지금 염부(閻浮)세계로 내려가 마음을 혼란하게 하여 정과를 얻지 못하게 하여

반드시 그의 수행이 퇴보하게 하여 하늘의 큰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마왕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서 몹시 기뻐하였다. 창고 속의 비단을 꺼내어다 그녀를 장식하게 하였다. 나비 같

은 귀밑머리를 빗어 올려 봉황비녀를 꼽고, 몸에는 비단 옷을 두르고 팔에는 구슬놀이 개로 장식을 하였다. 동가

집의 미녀도 비교가 되지 않고, 남국의 아리따운 아가씨도 훨씬 못 미친다. 옥 같은 맑은 모습은 흰 눈같이 아름

다워, 락포(洛浦)의 용모도 따르지 못하고, 붉은 얼굴 꽃보다 아름다워 무산의 여신도 미치지 못하네. 바람을 일으

키고 비를 부리는 듯, 참으로 경국지색이네. 사람은 오색의복을 더욱 더 아름답게 만들고 햇빛은 구슬 옷을 더욱

더 빛나게 하네. 선녀가 뒤에서 구슬이 박힌 일산을 들고 뒤를 따르고, 직녀가 앞에서 길을 안내하니 향기로운 바

람이 길을 가득 메웠네. 육궁의 미녀들이 왼쪽에 늘어서고, 일국의 부인들이 오른 쪽에 늘어선 가운데, 하늘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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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곧바로 부처님 앞으로 내려오니 춤과 노래가 펼쳐지고 관현악이 잔잔히 흘렀다 :

정을 논하는 그 마음 비단결 같고 우아한 모습은 봄꽃보다도 아름다워라

몸에는 천궁의 삼주복(三珠服)을 입었고 발은 무산의 선녀가 구름 위를 사뿐사뿐 거니는 듯

첫째 딸이 말하였다 :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사나요? 부귀영화를 누리지 아니하고 어찌 허송세월을 하십니까.

쇤네들의 미모가 실로 짝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아르다우니, 스스로 칭찬하긴 무엇 하지만 인간세상에서는 보기 드

문 미인입니다. 따라서 하계로 내려와 천년가약을 맺고자 합니다. 미천하다고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면 영원히 부처

님을 모시고 부부의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여인이 말했다 :

군자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중득하지 마소서 하필이면 집착하여 이 고생을 하십니까?

자부(慈父)를 버리고 인간세상으로 내려온 것은 오로지 장차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

내가 오늘 큰 깨달음을 증득하여 온 세상 중생들의 미혹을 깨우쳐주고자 한다.

고해의 배가 되고 뗏목이 되기를 원하노니 누가 너랑 부부가 되고자 하였더냐?

둘째 딸이 말하였다 :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금륜왕씨이며 황제의 자손으로서 왕위를 뿌리치고 흘로 산중에서 보내시니, 적막하시

지요. 내가 이번에 온 것은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오라, 산중에서 그대를 모시고서, 땅을 쓸고 향을 사르고 물

을 길러오기 위한 것입니다. 세존이 계시지 않으실 땐, 내가 집이라도 지켜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여인이 말했다 :

천첩은 비단치마도 좋아하지 아니하고 짙은 향기와 자연향을 맡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부를 버리고 인간세상으로 내려온 것은 맹세코 이 손으로 (여래를) 보살펴 드리고자 합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

나는 자나 깨나 無常을 생각할 따름이니 어느 곳에 향불을 피우지 않은 곳이 있더냐?

부처님 주위는 언제나 청정무구하니 누가 너더러 金床을 치우라드냐?

셋째 딸이 말했다 :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소녀는 나이가 어려 부모님께서 특히 편애를 하셨습니다. 단정하기는 짝을 찾을 수

없고, 약간의 총명함도 갖추었습니다. 제석천왕께서 빈번히 들러서, 청혼을 하였으나, 부모님께서 소녀의 가문이

비천하다고 생각하여 신부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존께서는 단정하시고, 또 정반왕

의 아들이시며, 삼단(三端)과 육예(六藝)를 모두 갖추시고, 문과 무를 겸비하시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버리고

인간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감히 어찌 부처님의 아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청컨대 옆에서 시중이 라도 들기를

원하옵니다.”

여인이 말했다. 물 위에 부용꽃이 막 피어나려는 듯하니

소녀나이 방년 15세 부모님은 신분이 맞지 않다 여겨 거절하였네.

제석천이 수차 혼담을 건넸으나 육예와 삼단도 모두 탁월하시니

그대는 문과 무를 겸비하고 제자가 되고자함일 뿐이오.

자부를 버리고 인간세상에 내려온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들이 너의 몸을 버리게 된 것은 예전부터 부처님의 수행을 방해했기 때문이니라.

어서 빨리 하늘나라로 돌아가 다시는 어지러이 사람의 수행을 방해하지 말라.

마녀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버릇없이 억지를 부리다가 경솔하게 부처님을 성가시게 만들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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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세존께서 금색의 팔을 들어서 마녀들을 가리키니, 세 마녀는 일시에 늙은 할머니로 변하고 말았다. 눈은 구

슬로 만든 술잔 같고, 얼굴은 시뻘건 불길 같았으며, 이마는 넓고 머리는 뾰족하고, 가슴은 툭 튀어나오고 코는 비

뚤어졌으며, 머리카락은 노랗고 이빨은 까맣게 되었고, 눈썹은 희고 입술은 파랬으며, 얼굴은 쭈글쭈글 주름이 져

마치 해골 같았으며, 목은 길어서 쇠스랑의 자루 같았다. 온 몸을 휘감았던 비단은 두 폭의 무명배로 된 치마로

변했고, 머리에 꼽았던 비녀는 뱀이 어지럽게 똬리를 틀고 있는 것 같았다. 몸은 지치고 목은 움츠려들어 마치 추

위에 오들오들 떠는 올빼미 같았다. 허리는 굽고 다리는 길어 마치 가을을 지난 새우 같았다. 웃음이 떠나지 않던

몸이 마치 송장과 같이 되어 있었다. 세 자매가 서로 마주보고는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고 말았다. 화를 낼 겨를도

없이 거울을 꺼내어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 그 아름답던 자태는 어디로 사라지고, 온갖 더러운 형태의 몰

골만이 남아 있었다. 세 자매는 무슨 말을 하였을까?

하늘을 탓할 것도 없고 이죄는 모두가 자업자득이라네.

그 고운 자태는 어디로 가고 몰골만 남아있는고.

눈동자는 새빨갛게 변해있고 가슴엔 거대한 혹이 달린 것 같네.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 흉한 모습으론 돌아갈 수가 없네.

세 마녀는 항아(姮娥)의 모양이 되어 그들의 누추한 모습을 보니 부끄러워 하늘로 돌아가려해도 돌아갈 수가

없었다.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재삼 빌어마지 않았다. 그때 무슨 말을 하였을까?

전생의 업장이 두꺼움을 알지 못하고 여래의(수행을)방해한 업장이 얼마나 두터운지

곧바로 하계로 내려와 쌍림(雙林)으로 갔네 외모가 다 바뀔 만큼 깊은 원한을 쌓았네

부모의 은혜가 깊은 줄만을 알고 오로지 석가모니불의 자비를 빌어

마가의 힘이 얼마나 쎈지를 헤아리지 못했네. 모든 것을 버리고 정념을 내었다네.

부처님 마음은 자비광대하여 진심으로 원하면, 들어주지 않음이 없어, 지난 날의 구원을 모두 다 던져버리고 참

회를 받아들이셨다.

옛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려주니 옛날보다 더욱 아름다웠다.

우리 부처님이 자비하여 대원을 세우시니 법력으로 몸을 나누시니 그 힘이 전해내려오네.

세 마녀의 용모를 다시보니 당초의 단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네.

은근히 여래께 말씀을 올려 잠시 마궁(魔宮)을 떠나니 마음이 경건하네.

추녀가 단정한 몸을 회복하니 입으로 참회하여 업장을 소멸했네.

마녀들이 단정함을 회복하여 하늘나라로 돌아가면서 떠날 때 무슨 말을 하였을까?

마녀들이 참회하고 하늘로 돌아가 기쁨에 겨워 성현들에게 예배하네.

부처님의 가피력이 무량함을 알았다 세 자매는 전보다도 훨씬 아름다웠네.

마녀(딸)들은 마왕을 보자 마음을 고백하여 여래가 이미 정과를 이뤘음을 말했네.

우리 세자매가 결국 추한 모습으로 변했다가 어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진심으로 예배하고 참회를 함으로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업장도 가벼워 졌어요.

바로 그때 세존이 정각을 이루어 마왕은 이때부터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할말이 많아도 좀 가려서 하시오 해가 넘어갈 때는 반드시 서쪽으로 넘어가지요

부처님께 게송을 얻기 원한다면 반드시 마음부터 청청하게 해야 할 것이라네.

이 이야기 역시 여러 불경에 보이고 있는 대단히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불경의 내용은 주 19에서 이야기

한 논문에서 참고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이런 이야기는 서유기에서도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구전이 되는 동안에 토착화 과정을 거치

면서 이야기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지만 그러나 그 원형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서유기에 보이는 이

와 유사한 이야기로는 제17난 네 성현 미인계로 선심을 시험해 보다. 제20난 분김에 수제자 손오공을 쫒아버

린다. (白骨精이 삼장을 유혹하다.)제43난 여인국에서 오공이 계책으로 삼장을 구해주다. 제59난 반사동의 일

곱 요정이 미혹시키다. 제78난 천축국에서 부마로 청혼을 받다. 등의 이야기가 모든 이런 류의 이야기에 해당

하며 그 밖에도 부분적으로 미인계로 선심을 유혹하는 이야기는 곳곳에 늘려있다.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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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업장을 소멸하고 정과를 얻어가는 과정이 81난으로 묘사되어지는데 이 또한 하나

의 도식으로 만들어볼 수 있다.20)

이상 파마변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형적인 불경의 이야기로서 나중에 서유기의 취경고사에 소중한 소재를

제공하게 된다. 서천취경고사는 구체적으로 81난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

파마변문(破魔變文)을 통해서 그 과정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우선 파마변문(破魔變文)은 부처님 한 사람과

마왕진영이 싸우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서유기에서는 부처님 진영이 삼장법사(三藏法師)와 손오공(孫悟空),

저팔계(豬八戒), 사오정(沙悟淨) 등 네 명과 용마(龍馬)로 구성되어져 있다. 원래 현장법사의 취경고사인 大
唐西域記 나 大唐慈恩寺三藏法師傳 에는 삼장법사 1인의 구법취경고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
망상이 탐진치(貪瞋癡) 삼독으로 인하여 일어나니 탐심(貪心)을 형상화한 저팔계와 진심(嗔心)을 형상화한 손

오공과 치심(癡心)을 형상화한 인물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나름대로 해석을 가해보고자 하였다.

이상 인물을 분석한 바와 같이 81난의 사건을 분석함에 있어서 불경이나 파마변(破魔變) 에서는 수행자
석가모니 한 명이 고행을 통해서 득도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반하여, 서유기에서 네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사건은 서천취경고사로 바뀌어 나타나고 있다. 삼장은 수행자의 모습으로, 오공은 이 수행자의 이성

을 형성화한 인물로, 저팔계는 이 수행자의 감성을 형상화한 인물로, 사오정은 이 모든 인연을 초탈한 오성을

형상화한 인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

6. 결론

작가의 창작의도에 따라서, 첫째, 현장스님의 독자적인 취경사업이 부처님의 원력에 의한 취경사업으로 바

뀌면서, 한 인간의 개인적이고 영웅적인 취경사업이 불교의 교조에 의한 선교사업으로 바뀌게 되어 훨씬 더

종교적인 소설로 바뀌게 되었다. 둘째, 유가사상이 지배하던 전제군주국가에서 국가의 허락을 얻지 못해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시작한 한 개인의 신앙심에서 출발한 취경사업이 국가적 사업으로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소

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질적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국적인 호국불교의 성격마저도 띠게 된

다. 셋째, 81난의 전 과정을 통하여 불경이나 변문에서는 한 인물로만 나타나던 부처님이란 인물이 서유기에

서는 네 명의 인물로 나누어져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는 지극히 마음이 약하고 어진 삼장이 수행의 마음을 내

어서 수행을 하는 과정에, 마음이 생기게 되면 마구니가 생기게 되니(心生魔生) 마음이 멸하면 마구니도 멸하

게 된다.(心滅魔滅) 이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유식론에서 출발한 현장스님이 창시한 법상종의 중심사

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유기는 지극히 종교적인 한 편의 완전한 불교소설 이라고 할 수 있다.

20) ① (하나의 고난을 해결한 후)삼장은 제자들과 하나가 되어 계속서쪽을 향해 걸음을 다그친다. ② (그들이 경치에 취

해 걷고 있는데 높은 산이나 강을 만남.(고난의 예고) ③지쳐서 숙소나 공양밥을 구함.(心生魔生:마음이 생기면 마귀가

생긴다.) ④숙소나 공양을 제공할 마귀가 나타남.(요괴의 등장) ⑤손오공과 저팔계와의 사이에 한 바탕 실랑이가 벌어

진다. (재미와 웃음의 창조) ⑥요괴와의 전투(온갖 둔갑술과 신통력을 겨룸) ⑦ 배후가 없는 요괴일 때는 간단하게 제

압하나 배후가 있는 요괴일 때는 그 배후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서 제압하여 요괴를 제거하거나 시험을 무사하게 통과

하게 된다. (예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옥황상제, 천장 및 각종 도교와 불교의 신들)⑧다시 대오를 정비하여 서천(西

天)길을 떠남과 같은 도식화된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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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서유기는 삼장일행이 서천여행을 하면서 겪는 81가지 고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81가지 고난
은 완전한 진리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거치게 되는 점차적 단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에피소드는 자기

완결성과 전후맥락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그래서 출발에서 도착에 이르기까지의 맥락적 관점에서 보면 전

체 81난은 하나의 큰 원형고리를 형성하며, 자기완결적 관점에서 보면 각 에피소드는 전체의 큰 고리에 꿰어

지는 작은 원형고리들이 된다. 그리고 다시 이 작은 원형고리, 그러니까 각각의 에피소드에는 일련의 도술시

합들이 더 작은 원형고리로 되어 꿰어져 있다. 그것은 중국선에서 완성된 돈오선과 점수선의 도리를 하나로

통합하여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전체적 여정에 81난의 순차적 단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점수선

을 수용한다.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고난의 극복이 곧 깨달음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돈오선을 수용하고

있다. 그래서 점수라는 큰 고리에 돈오라는 고리가 꿰어져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서유기 도술시합의 이러한 구조를 염두에 두면서 제44회, 제45회, 제46회에 그려져 있는 車遲

國의 고난을 불교적으로 독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車遲國의 고난은 특히 비 내리기 시합, 참선 시합,

상자속의 물건 알아맞히기 시합, 목 잘랐다 붙이기 시합, 배 갈랐다 붙이기 시합, 기름 솥에 목욕하기 시합 등

과 같은 일련의 도술시합이 연결되고 있어 그 구조와 의미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텍스트에 해

당한다. 특히 그것들은 바른 법의 눈뜸〔聞〕 → 법과 함께 하는 사유〔思〕 → 법다운 닦음〔修〕 → 법다운

깨달음〔證〕의 구조를 공유한다. 나아가 각각의 에피소드는 본래 깨달음〔本覺〕으로 돌아가는 깨달음의 실

현〔始覺〕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돈오의 작은 고리를 형성한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에피소드가 자기완결성을

갖고 어떻게 전체적인 전후맥락성을 구성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전체 도술시합이 어떤 불교적 메

시지를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 동의대학교 중국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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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흩어짐〔散〕과 돌아옴〔還〕, 500 승려의 해방

삼장 일행은 차지국에 이르러 승려들이 도사들의 종노릇을 하는 상황을 목격한다. 20년 전 나라에 가뭄이

들어 기우제를 지냈는데 도사들은 성공하고 승려들은 실패하여 이후 왕명에 의해 승려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

었다는 것이었다. 도사들의 우두머리는 虎力大仙, 鹿力大仙, 羊力大仙이었다.

손오공은 직벽의 험준한 절벽 위로 수레를 끌어올리는 불가능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승려들을 구하기 위

해 감시하던 도사들을 죽이고 수레를 부숴버린다. 그리고는 500 승려들에게 자신의 털을 호신부로 주어 흩어

지도록 하면서 이후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와 털을 반납하도록 명령한다.

에피소드의 시작부가 되는 이 이야기에는 500 승려, 절벽으로 끌어올리는 수레와 세 신선, 손오공이 털조

각을 나누어주는 상황 등이 해석을 기다리는 비유의 묶음으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500 승려는 아라한과를 성취한 부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비유이다. 부처님의 제자가 실제로 몇 명이

었는지에 대해서는 설이 다양하지만 많은 경전에서 500명의 아라한을 말하고 있고, 특히 이 에피소드의 원형

으로 보이는 법화경 오백제자수기품 에는 부처가 500명의 아라한에게 설법을 하고 授記를 주는 상황이 그

려져 있다. 또 비유품 에는 퇴락하고 위태로운 낡은 집에 불이 일어났는데 그 곳에 사는 500명의 자식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상황이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500명의 제자, 혹은 500명의 자식들은 아라한들로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끊는

성취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다. 법화경, 금강경 대승경전에 의하면 이들 아라한은 대승의 설법을
듣고 전에 없던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미 깨달음을 성취한 아라한들이 왜 다시 설법의 청취자가

되는가? 그리고 이들의 과거 깨달음이 무엇이기에 대승경전의 설법을 듣고 전에 없던 깨달음을 다시 얻게 되

는가? 대승교학에서 볼 때 소승과 대승을 가르는 기준은 아집만 내려놓았는가〔人無我〕1), 법집까지 내려놓

았는가〔法無我〕2)에 있다. 소승은 아집을 끊어 소승의 최고과위인 아라한과를 얻으며 이것을 열반이라 한다.

그러나 대승경전은 아집을 끊은 뒤에도 제7식 법집〔俱生法執〕3)과 제8식 아뢰야식을 끊는 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제시한다.

대승경전은 주로 소승 아라한을 청법자로 설정하고 그들이 미증유(未曾有)의 깨달음을 고백하는 상황의

묘사로 설법을 시작하거나 끝맺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것은 아집의 끊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집의

끊음으로 나아가는 머물지 않는 수행의 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대승경전이 모두 그렇지만 특히 법화경
에는 이러한 의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비유품 에는 500 아라한,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제자이자 여래의 계승자로 인정받아 지혜제일, 법왕자로 호칭되던 사리불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상황이 묘

사되어 있다.

그 때 사리불이 기뻐 뛰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면서 말하였다. 이제 세존께

이러한 법문을 듣고 마음이 크게 기뻐 전에 없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 저희들은 방편으로

상황에 따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처음의 설법을 듣고는 곧 그대로 믿어 받들고, 사유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옛날부터 밤낮 항상 스스로 자책하여왔는데, 지금 부처님에게 들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법을 듣고 모든 의혹을 끊고, 몸과 뜻이 태연하여 바로 편안함과 고요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비로소 진

1) 아집은 分別我執과 俱生我執으로 나뉘는데 분별아집은 제6식 차원, 구생아집은 제7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집착이다. 사

대오온으로 이루어진 색신을 나라고 집착하는 일은 제6식 분별적 차원에서 일어나므로 이를 분별아집이라 부른다. 이

것을 끊으면 소승아라한이 된다. 이에 비해 구생아집은 제7식차원에서 일어나는 집착으로서 제8식의 見分을 자아로 집

착하는 일을 가리킨다. 소승은 제7식, 제8식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구생아집의 단멸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2) 아집은 分別我執과 俱生我執으로 나뉘는데 분별아집은 제6식 차원, 구생아집은 제7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집착이다. 사

대오온으로 이루어진 색신을 나라고 집착하는 일은 제6식 분별적 차원에서 일어나므로 이를 분별아집이라 부른다. 이

것을 끊으면 소승아라한이 된다. 이에 비해 구생아집은 제7식차원에서 일어나는 집착으로서 제8식의 見分을 자아로 집

착하는 일을 가리킨다. 소승은 제7식, 제8식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구생아집의 단멸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3) 법집은 6진에 대한 제6식 차원의 집착과 호오에 따른 취사선택〔분별법집〕,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는 깨달을 진리가

따로 있고, 그것을 향해 수행하는 주체가 있다는 제7식차원의 집착〔구생법집〕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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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부처님의 아들이며, 부처님의 법문으로 태어났으며, 법에서 화생하였고, 불법을 몫으로 나눠받은 줄 알게 되

었습니다.4)

여기에서 사리불은 여래가 방편으로 설한 설법과 성취를 궁극의 진리로 집착한 과거에 대한 회한을 말하고

있다. 바로 그 방편설법이 법화경과 서유기에서 말하고 있는 수레이다. 법화경에서는 집이 불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속에서 놀고 있는 500의 자식들을 구하기 위해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를 주겠다

는 약속을 하였다가 그들이 나오자 흰 소가 끄는 큰 수레〔大白牛車〕를 선물하는 아버지의 지혜와 자비를
그리고 있다.5) 여기에서 불타는 집에서 놀고 있는 500의 자식들은 오욕락에 빠져 살고 있는 삼계의 중생에

대한 비유이다. 세 대의 수레는 성문, 연각, 보살의 방편설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羊車=소승, 鹿車=연각, 牛
車=대승, 大白牛車=일불승의 비유관계에 있으며 경전은 이를 통해 會三歸一6)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다만 법화경에서 수레를 끄는 것이 양, 사슴, 소였는데, 서유기에서는 호랑이〔虎力〕, 사슴〔鹿力〕,

양〔羊力〕으로 변용되어 있다. 소를 으뜸으로 삼는 인도와 호랑이를 으뜸으로 삼는 중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

한 변용으로 보인다. 물론 그 핵심이 방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실상에 바로 눈뜨는 일에 있다는 점에 있

어서는 차이가 없다. 수레는 길을 가기 위한 것이고, 배는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다. 수레가 아깝다고 길 없는

산으로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일은 어리석다. 배가 아깝다고 강을 건넌 사람이 육지에서 뗏목을 지고 가려는

일은 어리석다. 이에 손오공은 수레를 절벽으로 던져 부숨으로써 500 승려의 집착의 대상을 지워버린다. 그리

고는 노예생활을 하고 있던 승려들에게 자신의 털 한 줌을 뽑아 잘게 씹어 그 조각들을 호신부로 나눠준다.

그들이 어디에 있던 털 조각을 無名指 손톱에 넣고 ‘제천대성’을 부르기만 하면 손오공이 나타나 위험을 막아

주고, 위험이 지나간 뒤 ‘적멸〔寂〕’이라고 말하면 털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었다.7) 500개의 털 조각들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갖지만 그것은 한 줌의 털에서 나온 것이고, 그 털은 다시 손오공의 한 몸에서 나온 것

이다. 그러니까 500개의 털 조각들과 한 줌의 털과 손오공의 한 몸은 모두 둘 아닌 관계에 있다. 그것은 모든

모양가진 만물과 모양을 떠난 법신이 둘 아닌 관계에 있음을 밝히기 위한 장치이다. 또한 그것은 흩어지면 만

물이 되고, 돌아오면 하나가 되는 관계에 있다. 그것이 無名指에 감춰져 있다. 모양과 이름으로 규정되지 않아

〔無名〕 특별한 어느 곳에 한정되는 일 없이 모든 곳에 있다는 뜻이다. 손오공은 500 승려들에게 털을 나누

어주고 흩어지도록〔散〕 한 뒤, 이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되돌아와 털을 반환하라〔還〕고

지시한다.8) 이들이 별도의 뛰어난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소승, 연각 차원의 집착에 빠져 있으므로 먼저

그것을 내려놓고 흩어지도록 한 것이다. 원래 이들은 공에 치우친〔偏空〕 집착을 하여 방편으로 제시된 수레

를 궁극의 무엇이라고 매달려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자아에 대한 집착과 그로 인한 번뇌를 끊었다고 자

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자부심은 어떤 특별한 모양과 이름을 갖는 법이 따로 있고 자신이 그것을 성취하여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집착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손오공의 흩어지라는 지시는 별도의 하나가 있다는 집착

을 끊기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모양의 법이 있다는 집착을 끊기 위해 털을 씹어 조각을 냈고, 특별

4) 鳩摩羅什, 妙法蓮華經卷第二, 譬喻品第三 : 爾時舍利弗踊躍歡喜, 即起合掌, 瞻仰尊顏而白佛言：今從世尊聞此法音, 心

懷勇躍, 得未曾有. 所以者何？我昔從佛聞如是法, 見諸菩薩授記作佛, 而我等不豫斯事, 甚自感傷, 失於如來無量知見. 世

尊！我常獨處山林樹下, 若坐若行, 每作是念：我等同入法性, 云何如來以小乘法而見濟度？是我等咎, 非世尊也. 所以者何？

若我等待說所因成就阿耨多羅三藐三菩提者, 必以大乘而得度脫. 然我等不解方便隨宜所說, 初聞佛法, 遇便信受、思惟、取

證. 世尊！我從昔來, 終日竟夜每自剋責, 而今從佛聞所未聞未曾有法, 斷諸疑悔, 身意泰然, 快得安隱. 今日乃知真是佛子,

從佛口生, 從法化生, 得佛法分. (大正藏09, p.010b)

5) 鳩摩羅什, 妙法蓮華經卷第二, 譬喻品第三 (大正藏09, pp.012b~012c)

6) 대승교리에서는 부처님이 처음, 중간, 나중의 순서에 따라 성문, 연각, 보살승의 법을 설했다고 보고 있다. 소승은 고집

멸도의 사제법을 닦아 구경열반에 이르는 것을 수행의 목표로 삼고 있다. 연각은 12인연법을 닦아 스스로 열반에 이르

는 길을 제시한다. 보살승은 6바라밀을 수행내용으로 하여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획등하여 일체종지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런데 이 3승의 길은 대중들의 조건에 따라 시설된 방편설법으로서 一佛乘의 도리를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 설해진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삼승이 일불승에 돌아가야 한다는 會三歸一의 이치를 설하고 있

다.

7) 捻在無名指甲裏, 捻著拳頭, 只情走路. 無人敢拿你便罷. 若有人拿你, 攢緊了拳頭, 叫一聲齊天大聖, 我就來護你.……行者又

吩咐, 叫聲寂字, 還你收了. 真個是叫聲寂, 依然還是毫毛在那指甲縫裏. 제44회

8) 眾和尚卻才歡喜逃生, 一齊而散.行者道, 不可十分遠遁, 聽我城中消息, 但有招僧榜出, 就進城還我毫毛也. 五百個和尚東的東,

西的西, 走的走, 立的立, 四散不題. 西遊記(第44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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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름을 갖는 법이 있다는 집착을 끊기 위해 무명지 손톱에 털 조각을 넣도록 했다.

그것은 결국 만 가지 현상에 법신이 깃들인 실상의 이치를 확인해보라는 숙제에 해당한다. 이 숙제가 충분

히 익었을 때 만법과 법신이 둘 아닌 色空禪이 성취되어 흩어짐〔空卽是色〕과 돌아옴〔色卽是空〕의 중도실

천이 철저해지는 것이다. 색공선은 서유기에서 개발한 용어인데 제71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로 그 이치를
밝히고 있다.

모양가진 만물〔色〕은 원래 실체가 없는 것〔空〕, 실체가 없기는 하지만〔空〕 모양가진 만물〔色〕이 곧 그

것. 색공선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영단묘약을 제련한다고 애쓸 일 무엇이랴.9)

車遲國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에피소드 들은 모두 이러한 색공선의 청취〔聞〕와 사유〔思〕와 닦음〔修〕

과 완성〔證〕에 대한 비유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하여 에피소드가 시작할 때 흩어졌던 500 승려들은 삼승

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의 一佛乘으로 귀일되는 마지막에 모두 돌아오게 된다.

제3장 對法과 중도의 실천, 三淸觀 뒤집기

우리의 존재가 사대오온의 다양한 요소와 작용으로 이루어진 인연의 집합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아 집착을

내려놓는 일을 아집의 단멸이라 부른다. 그런데 아집을 끊는 일이 또 다른 집착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아뇩다

라삼먁삼보리라는 궁극의 진리가 있고, 나라는 주체가 그것을 닦아, 그 진리를 성취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생

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법집으로서 아집에 비해 고차원적이고 미세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장애

〔所知障〕라는 점은 다름이 없다. 그래서 대승경전은 스스로 아집의 단멸을 성취한 주체라고 자부하는 아라

한의 길〔道〕과 성취〔果〕에 머물지 않고 도저한 공관을 실천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금
강경에서 그것은 한결같은 부정〔卽非〕과 새로운 긍정〔是名〕의 불이구조를 통해 거듭 변주되어 설해진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32가지 특별한 모양으로 여래를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가

지 특별한 모양으로 여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래가 설한 32가지 특별한 모양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

입니다. 이것을 32가지 특별한 모양이라 부릅니다.10)

이렇게 모든 특별한 모양의 실체성을 부정하되〔色卽是空〕, 그렇게 부정된 만 가지 모양이 진리가 드러난

현장임을 긍정하는〔空卽是色〕 일을 중도의 실천이라 한다. 그러면 이 부정과 긍정의 동시실천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육조혜능은 이와 관련하여 36가지 對法을 제시한다. 육조혜능은 열반을 앞두고 법해,

지성 등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들 10명의 제자들은 가까이 오라.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내가 죽은 뒤 각각 한 곳의 스승이 될 것

이다. 너희들에게 설법에 대해 가르쳐 근본 종취를 잃지 않게 하리라. 먼저 3가지 법문을 말하고, 그런 뒤 움직여

활용함에 필요한 36가지 상대되는 법을 말하라. 그리하여 나가고 들어감에 상대적 두 측면을 떠나게 하라. 모든

법을 이야기할 때에는 자성과 모양을 떠나지 말라. 만약 누군가 법을 묻는다면 모든 말을 쌍으로 하여 모두 대법

을 취하도록 하라. 가고 옴이 서로 인연이 되게 하여 결국엔 두 법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다시는 갈 곳이 없게 하

라.11)

실체가 있다는 집착을 내려놓도록 하는 전략으로 그것의 상대성을 밝히는 일만한 것이 없다. 상대되는 두

9) 色即空兮自古, 空言是色如然. 人能悟徹色空禪, 何用丹砂炮煉. 西遊記(第71回)
10)須菩提, 於意云何. 可以三十二相見如來不? 不也, 世尊, 不可以三十二相得見如來. 何以故, 如來說三十二相, 即是非相, 是

名三十二相. 鳩摩羅什, 金剛般若波羅蜜經(大正藏08), p.0750.

11)汝等拾弟子近前. 汝等 不同餘人. 吾滅度後. 汝等各為一方師. 吾教汝等說法 不失本宗. 舉三科法門 動用三十六對. 出沒即

離兩邊. 說一切法 莫離於性相. 若有人問法. 出語盡雙. 皆取對法 來去相因. 究竟二法盡除. 更無去處. 六祖壇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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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제시한 뒤 그것이 상호의존적 관념의 유희임을 밝혀 어느 한 측면에 집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다. 육조혜능은 여기에서 무생물의 차원, 작용의 차원, 언어와 현상의 차원에서 36가지 對法을 제시하고 있지

만 그 숫자에는 별 의미가 없다. 만사만물이 모두 상대되는 두 개념에 의해 분별되고 있다는 점, 그것이 분별

적 관념의 유희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언어전략의 일환임을 알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승경전의 문학적 변용이라 할 서유기는 이러한 대법적 역설을 끌어내는데 특히 능하다. 예컨대 500 승
려들을 풀어준 손오공은 智淵寺에 머물면서 三淸觀을 뒤집는다. 지연사는 지혜〔智〕의 연못〔淵〕이라는 뜻

이지만 그 표방하는 바와 달리 공염불만 하면서 세상에 감로를 내리지 못하는 곳이다. 안으로는 공에 집착하

고, 밖으로는 삶의 현장에서 유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연사의 문은 굳게 닫혀있다. 여기에서 지혜의 연못과

공염불이 대법을 이루며 무엇이 진정한 지혜의 연못인지를 상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감로를 내리는 기우제에서 승리한 도사들은 옳은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三淸觀의

대법적 뒤집기가 일어난다. 삼청관의 삼청은 玉淸, 上淸, 太淸의 청정한 하늘세계를 가리키며, 그곳에 임재하

는 元始天尊, 靈寶天尊, 道德天尊을 가리킨다.

삼청이란 3곳의 청정한 국토로서 어떠한 더러움도 없는 곳이다. 각 천궁의 군주는 수천수만의 방식으로 나타나

는데 기운이 묶이면 구름으로 뭉쳐지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몸으로 나타나니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12)

탁한 것은 가라앉아 땅이 되고, 맑은 것〔淸〕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었다는 중국적 우주관에서 볼 때

가장 맑고 가장 신성한 것이 위로 올라가 아래 세상을 관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가장 맑은 기운을 본

질, 작용, 존재의 측면에서 나눈 것이 삼청의 세계이자 그 삼청의 주인인 삼존이 되는 것이다. 삼청관은 바로

이 삼청을 구현한 삼존을 모신 곳이다. 그런데 손오공은 저팔계와 사오정을 깨워 삼청관에 잠입한다. 그리고

는 팔계를 시켜 삼청전의 삼존상을 측간에 빠뜨리고 각자 삼청의 신이 되어 공양물을 훔쳐 먹는다. 이 때 팔

계는 신상들을 측간에 빠뜨릴 때 튄 오물에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공양물을 먹는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진짜

신으로 착각한 虎力, 鹿力, 羊力 도사가 장생불사의 약을 구하자 자신들의 오줌을 내어준다. 이 세 가지의 만

행, 그러니까 삼청의 신상을 측간에 빠뜨린 일, 속되고 거친 손오공 3형제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 공양을 받는

일, 도사들에게 오줌을 장생불사약으로 먹이는 일은 육조혜능이 제시한 對法의 실천에 해당한다.

우선 손오공은 팔계를 시켜 삼청의 신상들을 측간에 빠뜨리는데 이 일 자체가 대법의 실천이다. 이로 인해

가장 청정한 삼청의 신들이 가장 더러운 측간에 있게 된다. 청정함과 더러움이 대법을 이루어 그 독립적 실체

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도록 한다. 對法의 실천은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의 집착을 내려놓도록 하는 힘을 발

휘하기 때문이다. 신상을 측간에 빠뜨리는 일 역시 對法의 실천이기는 마찬가지다. 왜 그런가? 똥과 오줌에

신이 있다면 신이 없는 곳이 없게 된다. 가장 청정한 삼청의 신과 가장 더러운 오물이 영원히 다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돌고 도는 관계에 있게 된다. 그래서 손오공은 측간을 ‘오곡이 윤회하는 곳〔五穀

輪回之所〕’이라 불렀던 것이다. 이를 통해 청정한 차원과 신성한 존재가 따로 있다는 편향적 집착을 교정하

여 중도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이것을 저팔계에게 시킨 것은 저팔계야말로 아름다운 여인과

맛있는 음식을 욕망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13)였기 때문이다. 스스로 특별한 것이 따로

있다는 분별과 여기에서 비롯되는 탐진치의 번뇌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공

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應供〕14)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은 존재에게 헌정되는 호칭으로서

12)三清者, 言三清净土無諸染, 其中宫主, 萬緖千端, 結氣凝雲, 因機化現, 不可窮也.雲笈七籤(卷六), 三洞并序

13) 저팔계는 천상의 장군으로 있을 때 옥황상제의 연회에서 상아를 희롱하다가 하계로 추방되었고, 추방된 뒤에는 卯二

姐의 데릴사위를 했으며, 삼장 일행을 만날 때에는 翠蘭의 데릴사위로 살고 있었다. 구법단에 참여한 뒤에도 수시로

음식과 여인을 탐하여 서천길에 방해가 되는데, 그는 食色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도를 추구하는 잘못된 수행의 전형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강경구, 西遊記, 猪八戒 형상의 불교적 독해 , 中國學(제54집), 2016.03.31., pp.121~125 참조.
14) 자아를 이기고 법과 하나된 이에게 헌정되는 명칭이 10가지가 있다. 허망하지 않으므로 如來, 복전이므로 應供, 법계

를 일체지로 안다는 뜻으로 正遍知, 3가지 지혜를 갖추어 그것을 잘 활용하므로 明行足, 가고 오는 윤회가 없으므로

善逝, 국토와 중생을 잘 안다는 점에서 世間解無上士, 중생의 번뇌를 잘 조복시킴으로 調御丈夫, 인간과 천상의 중생들

에게 안목을 키워주므로 天人師, 중도를 성취하였으므로 佛, 한 세상에 부처는 유일무이하므로 世尊이라 한다. 10가지

호칭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다. 孫念劬, 金剛經彚纂原序(卍續藏25), p.075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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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계는 신상을 측간에 버리는 행위를 통해 중도를 실천함으로써 신전의 공양물을 먹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

더구나 팔계의 옷은 측간의 오물에 적셔지는데 그렇게 오염된 팔계가 신의 자리에서 공양을 받게 되었으므로

더러운 오물이 깨끗한 신〔三淸〕이 되고, 깨끗한 신이 더러운 오물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은 장자와 東

郭子가 나눈 다음과 같은 대화와 무관하지 않다.

동곽자가 장자에게 물었다. ‘도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자가 말했다. ‘어디에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습

니다.’ 동곽자가 말했다. ‘구체적으로 말해주십시오.’ 장자가 말하였다. ‘땅강아지나 개미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

찮은 것에 있다는 것입니까?’ ‘강아지풀이나 가라지에도 있습니다.’ ‘어째서 더 하찮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기와나

벽돌에도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군요.’ ‘오줌과 똥에도 있습니다(在屎溺).’ 동곽자가 더 말하지 못하였다.15)

장자는 도를 신성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동곽자를 상대하고 있다. 그는 천재적 언어감각을 발휘하여 더럽

고 하찮은 것들을 거듭 제시함으로써 그 관념적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그 하찮음은 점층적으로 강화되어

결국 오줌과 똥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를 통해 동곽자의 분별과 집착은 자리 잡을 곳이 없게 된다. 동곽자가

더 말하지 못한 것은 장자의 웅변이 그의 분별을 철저하게 허물었기 때문이다.

같은 차원에서 장생불사약을 구하는 3명의 도사들에게 오줌을 내어준 일 역시 對法의 실천에 해당한다. 도

가에서 장생불사는 도의 완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이자 궁극의 도달처이다. 그러한 궁극에 도달하고자 하

는 도사들에게 오줌을 내어줌으로써 궁극의 경계에 대한 집착을 허물어버린다. 그와 동시에 오줌이야말로 바

로 그들이 추구하는 궁극의 현현임을 웅변한다. 모두 對法의 언어전략으로서 중도로 이끄는 힘을 발휘하고 있

다.

제4장 무너짐과 소생, 기우제

손오공 일행은 통관문서를 받으러 왕궁에 들어갔다가 도사들과 마주치게 된다. 도사들은 손오공 일행에게

복수하기 위해 다양한 시합을 제안한다. 그 첫 번째가 기우제 시합이었다. 도사가 바람의 신, 구름의 신, 천둥

번개의 신, 비의 신을 호명하자 신들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이에 손오공이 하늘로 올라가 신들을 저지하고 자

신의 명령을 듣게 한다. 그리고는 여의봉의 신호로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일고,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마지막으로 비가 그치기까지의 기우제를 완수한다. 그런데 비가 내리는 이 각 단계는 집착을 내려놓고 지혜에

눈뜨는 과정과 일치한다.

우선 비가 내리는 첫 단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바람이 일어난다. 손오공이 바람 신에게 여의봉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버드나무 가지를 꺾고, 숲과 나무를 쓰러뜨리고, 구중궁궐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궁궐대문의 서까래와 기둥을

뒤흔든다. 하늘에는 붉은 해가 빛을 잃고, 땅에는 황사가 날개를 날고 솟아오른다. 연무청의 장수들은 놀라고, 회

문각의 문관들은 두려워한다. 궁녀들의 분바르고 화장한 얼굴 검은 줄이 지고, 여섯 후원 비빈들의 아름다운 머리

온통 헝클어진다. 고관들의 금관에서 갓끈이 끊어지고, 재상의 오사모는 양 날개가 마구 휘날린다.16)

바람은 모양으로 드러난 것들을 꺾고, 허물고, 흔들고, 헝클고, 무너뜨려버린다. 이를 통해 모양으로 규정되

는 어떤 것에도 별도의 실체가 있지 않음을 웅변하고 있다. 각각의 존재가 자부심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 버드나무는 살랑거리는 가지가 있어 버드나무답고, 구중궁궐은 담장이 깊어 진정한 궁궐이며, 궁전의 대

문은 흔들리지 않아 위엄이 선다. 장군은 홀로 대군을 앞에 두고도 놀라지 않아 진정한 장군이며, 위력에 두

15)所謂道惡乎在. 莊子曰無所不在, 東郭子曰期而後可. 莊子曰在螻蟻, 曰何其下邪. 曰在稊稗. 曰何其愈下, 曰在瓦甓. 曰何其

愈甚邪, 曰在屎溺, 東郭子不應. 莊子知北遊
16)折柳傷花, 摧林倒樹. 九重殿損壁崩牆, 五鳳樓搖梁撼柱. 天邊紅日無光, 地下 黃砂有翅. 演武廳前武將驚, 會文閣內文官懼.

三宮粉黛亂青絲, 六院嬪妃蓬寶髻. 侯伯金冠落繡纓, 宰相烏紗飄展翅. 西遊記(第45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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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하지 않아 진정한 문관이다. 궁녀들과 비빈들은 화장과 머리자태에 그 아름다운 존재의 뿌리를 두고 있

다. 고관들은 갓끈으로 자기의 자존감을 유지하며, 대신들은 오사모의 미동 없는 양 날개17)로 자신의 엄숙한

지위를 확인한다.

바람은 이 각각의 존재가 자기정체성을 구축하는 근거를 허물어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오공이 구하

는 비는 우리의 존재근거를 허무는 바람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허물어져야 비가 내린다는 역

설, 불교의 法雨가 그렇다. 불교의 지혜는 자아의 필연적 무너짐에 대한 자각과 체험에서 일어난다. 원래 그

무너짐에 대한 자각은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석가모니는 四門遊觀으로 그것이 자신에게도 닥칠 것을 예견

했지만 대부분의 범상한 중생들은 스스로 직접 체험한 뒤에야 그것을 자각한다. 건강을 잃거나 자부하던 것이

무너지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무너짐이 법의 비의 출발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 그래

서 寶王三昧念佛直指 등의 경전에서는 ‘병 없기를 바라지 말고, 세상사에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말고, 마음공
부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고, 도의 실천에 마장 없기를 바라지 말고, 일을 진행에 쉽게 이뤄지기를 바라지

말고, 벗을 사귐에 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남이 잘 따르기를 바라지 말고, 덕을 베풀었다고 보답

을 바라지 말고, 이익을 보면서 자기 몫을 차지하기를 구하지 말고, 억울하다고 그것을 풀기를 구하지 말라’18)

는 ‘열 가지 구하지 않기의 실천〔十不求行〕’을 닦음의 길로 제시한다.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고, 고난이

없으면 교만방자해지고, 장애가 없으면 서원이 견고하지 못하게 되고, 쉽게 이뤄지면 가볍고 오만해지고, 이익

이 되면 도의를 상실하고, 남이 따르면 스스로 뽐내는 마음이 커지고, 보답을 바라다보면 의도하는 바가 있게

되고, 이익을 차지하게 되면 어리석은 마음이 작동하게 되고, 억울함을 풀다보면 나와 남의 분별이 있게 된

다.’19) 그러므로 도의 완성을 향해 구법의 여행을 하고 있는 손오공이 불러오는 비는 삶의 苦한 본질을 직접

맛보고 깊이 체감하도록 하는 바람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비가 내리는 두 번째 단계는 캄캄한 구름이다. 바람으로 무너진 터전에 온 세상을 덮는 어두운 구름이 몰

려와 세상은 캄캄한 절망으로 가득 찬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세상이 까마득히 캄캄해지고, 온 거리가 점차 어두워진다. 구름은 바람으로 인해 바다를 떠나와 비를 따라 곤륜

산에 나타난다. 순식간에 천지를 가득 덮고, 잠깐 사이에 세상의 흔적을 가려버린다. 마치 천지가 나뉘기 전의 혼

돈과 같아, 궁궐의 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 때 어두운 안개에 세상이 흐릿하고, 짙은 구름에 하늘의 해가 빛을

잃는다.20)

구름과 안개로 인해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는 상황의 묘사로서 그 상황을 하늘과 땅, 나와 대상을

나누기 전의 혼돈과 같다고 묘사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삶이 苦海인 이유는 선과 악, 하늘과 땅, 나와

너를 나누는 분별이 있기 때문이다. 자아는 더 나은 것을 갈망하며 지금 이것을 버리고 실재하지 않는 어느

곳을 몽상하며 고단하게 나아가기를 계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해의 삶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둘로 분별하

기 전의 자리에 대해 눈뜨기를 제안한다. 우주적으로는 천지가 나뉘기 전〔天地未分之前〕, 개인적으로는 부

모가 나를 낳기 전〔父母未生前〕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것은 모든 것에 별도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하는 色

卽是空의 도리에 눈뜨는 길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완전한 무너짐, 완전한 절망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여기

에서는 분별을 멈추어 둘 아닌 자리로 돌아가는 일을 바람〔무너짐〕 → 운무〔완전한 무너짐〕로 나아가는

일에 비유하고 있다.

17)烏紗帽는 東晉시기부터 관리의 정식복장으로 채택되었는데 그 양식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오사모에 양날개가 생

긴 것은 송태조 趙匡胤 때부터였다고 하는데 조정에서 정사를 논의할 때 상호간에 비공식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개발

된 장치였다는 설이 있다. 서로 귓속말을 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양날개의 움직임이 금방 눈에 띄기 때문에

대신들은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18)一念身不求無病. 二處世不求無難. 三究心不求無障. 四立行不求無魔. 五謀事不求易成. 六交情不求益我. 七於人不求順適.

八施德不求望報. 九見利不求霑分. 十被抑不求申明. 妙叶禪師, 寶王三昧念佛直指(大正藏47), p.0373c.

19)身無病則貪欲乃生. 世無難則驕奢必起. 心無障則所學躐等. 行無魔則誓願不堅. 事易成則志成輕慢. 情益我則虧失道義. 人順

適則內心自矜. 德望報則意有所圖. 利霑分則癡心必動. 抑申明則人我未忘. 妙叶禪師, 寶王三昧念佛直指(大正藏47), p.037

3c.

20)茫茫三市暗, 冉冉六街昏. 因風離海上, 隨雨出崑崙. 頃刻漫天地, 須臾蔽世塵. 宛然如混沌, 不見鳳樓門. 此時昏霧朦朧, 濃雲

靉靆. 西遊記(第45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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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천둥과 번개가 일어날 차례가 되어 손오공이 여의봉으로 신호를 보내자 천둥과 번개의 신이 움직

인다. 천둥번개가 치자 이전과는 다른 일이 일어난다. 서유기에서는 천둥번개가 치자 ‘만물이 싹을 틔우고
새로운 생기를 찾으며, 무수한 곤충들이 잠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온다’21)고 묘사한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겨

울 동안 잠들어있는 뭇 생명들이 다시 깨어나 소생을 시작하는 驚蟄에 대한 묘사와 완전히 일치한다. 불교적

으로 볼 때 그것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임을 선언하는 진정한 긍정의 시작에 해당한다. 앞의 단계에서 일어

난 바람과 구름은 모양과 이름에 대한 시비분별, 호오선택을 내려놓는 일이었다. 그것은 반야적 부정의 길로

서 ‘공 역시 공〔空空〕’임을 확인하는 머물지 않는 공의 실천을 내용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부정의 부정은 긍

정이라는 불교적 변증법은 우리를 진정한 긍정으로 이끈다. 이것이 천둥과 번개가 상징하는 바이다.

다음으로 손오공의 네 번째 신호가 떨어지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하늘의 은하수가 쏟아져 내리듯 거

리를 흰 물결로 채워 상전을 벽해로 만들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비다. 장강을 들어 올려 아래로 쏟아내는 것

같은 비다.22) 또한 충분히 내린 비는 국왕이 요청하자마자 바로 그친다. 충분하다는 것은 모든 풀과 나무〔三

草二木〕가 각자 필요한 만큼 비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이다. 국왕은 이것을 ‘더 많이 내리면 벼의 싹

이 물에 잠겨 상해버리면 오히려 좋지 않다’23)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 비의 충분함은 작은 풀, 중간 풀, 큰

풀, 그리고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모두 각자의 몫만큼 혜택을 누리는 정도의 충분함이다. 비가 너무 많으면

작은 풀, 중간 풀이 물에 잠겨 도리어 죽어버릴 수도 있다. 아무리 가물었다 해도 무조건 많은 비가 좋은 것

은 아니다. 같은 이치로 여래는 각 중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습성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도움이 되는 법의 비

를 내린다. 법화경에서는 隨宜說法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삼천대천세계의 산과 물, 계곡과 땅에서 자라는 꽃나무와 숲과 모든 약초들에 다양한 종류가 있고 각자의 색이

있어 서로 다릅니다. 큰 구름이 가득 깔려 삼천대천세계를 남김없이 덮고는 일시에 평등하게 비를 내려 그 혜택을

두루 적시게 됩니다.24)

여기에서 모든 풀과 나무에 각각의 몫만큼 혜택을 주는 다양한 비는 결국 한 맛, 한 모양〔一味一相〕의

비에서 온다. 그런데 서유기의 세 도사는 각자의 술법에 집착하여 그것만이 비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집착한다. 이에 비해 손오공의 도술은 법의 비가 평등하게 만물을 적신다는 점, 무조건 큰 비를 고집하지 않

는다는 점, 그래서 여리거나, 억세거나,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모든 풀과 나무들이 그 혜택을 입을 뿐 물에

빠져 상하는 일이 없도록 설해진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소승, 연각, 대승이 한 맛의 불법에서

나온 것임을 모르고 각기 다른 것으로 생각하여 각자 자기의 것을 최고로 여기는 집착을 타파하고자 하고 있

는 것이다.

제5장 주체와 대상에 대한 집착의 교정, 雲梯顯聖과 隔板猜枚

두 번째 시합은 좌선시합으로서 그것은 의자 50개를 쌓아올린 좌선대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 움직이지 않고

누가 오래 앉았는가를 겨루는 시합이었다. 손오공이 술법으로 삼장을 올려주어 호력대선과 시합을 하게 되는

데 둘의 실력이 비슷하여 승부가 나지 않았다. 녹력대선이 자신의 털로 빈대를 만들어 삼장의 머리로 날려 보

낸다. 삼장이 가렵고 따가워 옷깃으로 가려운 곳을 문대느라 움찔대자 손오공이 낌새를 알아채고 날아가 빈대

를 눌러 죽인다. 그리고는 지네로 변해 좌선중인 호력대선의 코로 들어가 코벽을 깨물어버린다. 아픔을 이기

지 못한 호력대선이 높은 좌선대에서 떨어지고 승패가 결정된다.

이것은 좌선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타파하기 위한 비유이다. 호력대선이 생각하는 좌선은 의자 50개를 높

21)萬萌萬物精神改, 多少昆蟲蟄已開. 西遊記(第45回)
22)樓頭聲滴滴, 窗外響瀟瀟. 天上銀河瀉, 街前白浪滔. ……真個桑田變滄海, 霎時陸岸滾波濤. 西遊記(第45回)
23)十分再多, 又渰壞了禾苗, 反為不美. 西遊記(第45回)
24)譬如三千大千世界, 山川谿谷土地所生卉木叢林及諸藥草, 種類若干, 名色各異. 密雲彌布, 遍覆三千大千世界, 一時等澍, 其

澤普洽. 鳩摩羅什, 妙法蓮華經(大正藏09), p.0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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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쌓는 일이고, 움직이지 않는 일이고, 오래 앉는 일이다. 그것은 구름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성스러움을 뽐내

는 일〔雲梯顯聖〕이다. 우선 그는 좌선에 대해 의자를 50개씩 쌓아 그 위에 올라앉는 일로 생각한다. 이것들

은 외도선의 특징이다. 우선 의자 50개를 쌓은 좌선대는 저차원을 싫어하고 고차원을 좋아하며 스스로 특별해

지기를 추구하는 외도선25)의 한 특징이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오래 버티는 일을 좌선으로 여기는 것

역시 외도선의 특징이다. 옛날 尚闍梨라는 외도선인은 좌선을 할 때 새들이 그 머리에 둥지를 틀자 새들을 위

하여 새끼 새가 둥지를 떠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선정을 계속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 ‘머리 둥지〔頂上

巢〕26)의 이야기는 외도의 경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좌선의 한 모델로 받아들이는 수행자들이 적

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삼장이 실천해온 좌선은 어떠한가? 삼장은 ‘어릴 때 높은 선승의 가르침을 받아 생명의 근본에 자성과 정

신을 집중하고 사생의 관문 속에서 2~3년씩 앉아 있곤 했다’27)과 자신의 좌선이력을 밝힌다. 空의 이치를 깨

닫는 일에 집중하며 만법이 시작되는 한 점을 놓치지 않는 좌선을 지향하고 있다.

이 두 좌선은 모두 선정의 힘을 기르거나 관찰의 힘을 기르는 일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로 상통한

다. 그것은 수행의 결과를 수용하는 주체를 강화하거나 별도의 진리가 따로 있다는 대상에 대한 집착으로 귀

결된다. 좌선을 통해 아집과 법집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손오공이 실천하는 좌선은 다르다. 우선 좌선대에 올라가는 방식을 보자. 호력대선은 자기육신을

구름에 실어 높은 좌선대에 올려놓는다. 낮은 것을 싫어하고 높은 곳을 추구하는 좌선이며, 궁극적으로 좌선

하는 주체를 높이는 좌선, 다시 말해 스스로 자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좌선인 것이다. 이에 비해

손오공은 털을 뽑아 가짜형상을 남겨두고 삼장을 좌선대에 올려놓고 내려와 다시 모기눈썹에 사는 蟭蟟蟲28)

으로 변해 팔계에 귓가에 붙어 팔계에게 삼장을 잘 관찰하고 있으라고 지시한다. 그러니까 삼장을 팔계가 관

찰하고, 다시 그 팔계를 손오공이 관찰하는 이중의 관찰이 진행되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누가 좌선을 하는 것

인가? 삼장인가? 그는 움직임 없이 앉아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팔계가 관찰하고 있다. 그렇다면 팔계가 참선

하는 것인가? 삼장을 관찰하는 팔계를 손오공이 관찰하고 있으므로 그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손오공이 참선

하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아니다. 사실 이 물고 물리는 관찰의 관계는 현장삼장이 창종한 法相宗의 유식학

에서 설명하는 인식층위, 다시 말해 인식의 대상인 相分, 인식의 주체인 見分, 그 인식작용을 돌이켜 비춰보는

自證分, 자증분의 인식작용을 돌이켜 비춰보는 證自證分에 대한 형상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상분=생명의 근본,

견분=삼장, 자증분=팔계, 증자증분=손오공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우리는 인식되는 대상과 작용에

동화된다. 이러한 동화는 번뇌를 더욱 맹렬하게 키우게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동화의 방향을 돌려 돌이켜

보는 길〔反照〕을 제시한다. 이것을 유식에서는 이렇게 겹겹의 돌이켜 비추어보기를 통해 대상과 자아에 동

화되는 일 없이 실상을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삼장에게 빈대가 붙어 가려움과 따가움이라

는 관찰대상이 일어났을 때 삼장은 그것에 동화되어 휘둘릴 상황이 되었다. 이것을 팔계가 알아차리고〔자증

분〕, 다시 팔계의 인지작용을 손오공이 알아차린다〔증자증분〕. 손오공이 삼장에게 붙은 빈대를 죽였다는

것은 이 돌이켜보기를 통해 대상이나 자아와의 동화가 멈추게 되었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손오공이

지네로 변해 호력대선의 콧속으로 들어가 코 벽을 깨무는 일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특별한 무엇을 관찰하

고 그것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을 밝게 인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상과 작용에 동화

됨 없이 관찰의 층위를 심화확대시켜나가는 것이 좌선이라면 항상 우리는 지금 당장의 일과 맞대면하고 있어

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지금 당장의 일 중 제1순위는 들숨과 날숨이다. 그래서 지네가 된 손오공은

숨이 들고 나는 지점인 코의 벽을 깨문 것이다.

참선시합에 이어 隔板猜枚의 투시력 시합이 일어난다. 물론 이 역시 진정한 알아차림이란 무엇인가를 밝히

는 일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왕후가 가장 귀중한 보물을 감춰 보라는 국왕의 말에 따라 궤짝 속에 山河

25)一作異計, 忻上厭下而修者, 是外道禪. 延壽, 宗鏡錄(大正藏48), p.0586b

26)如一切外道禪, 定中得自在. 又如尚闍梨仙人, 坐禪時無出入息, 鳥於螺髻中生子, 不動不搖, 乃至鳥子飛去. 龍樹, 大智度論

(大正藏48), p.0089b

27)我幼年遇方上禪僧講道, 那性命根本上, 定性存神, 在死生關裏, 也坐二三個年頭. 西遊記(第46回)
28)蟭蟟蟲은 매미를 뜻하지만 서유기에서는 모기눈썹에 사는 작은 벌레를 가리킨다. 손오공은 미세한 관찰이 필요할
때마다 蟭蟟蟲으로 변해 좁은 틈을 통과하거나 팔계를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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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稷 두루마기와 乾坤地理 치마를 넣는다. 이것을 녹력대선이 맞춘다. 손오공은 궤짝 속에 들어가 두루마기와

치마를 낡은 鐘으로 바꿔버린다. 삼장이 손오공의 말대로 낡은 종이 들었다고 하여 첫 번째 투시력 시합에서

승리한다. 불교적 관점에 의하면 법계의 모든 사물은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공하다. 그것들은 임시적 요소들

의 조합이며, 끝까지 쪼개보아도 궁극의 무엇이 있지 않고〔分析空〕, 시간적으로 필연적 소멸을 예약하고 있

다〔畢竟空〕. 뿐인가? 지금 당장 그것은 분별적 관념에 의한 이름붙이기의 결과일 뿐 별도의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當體卽空〕.29) 어떻게 보아도 공이다. 손오공은 왕비가 천하에 대한 소유권을 스스로 확인하는 징

표로 내세운 산하사직 두루마기와 건곤지리 치마를 낡은 종으로 바꿔버림으로써 어떤 것도 소멸의 운명을 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 비유는 종이 낡았다는 점, 鐘이 終과 쌍성첩운의 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착안한 것이다. 도사들이 국가와 국왕의 천추만세를 외치며 영원한 복락을 기원할 때 손오공은 그것의 필연적

소멸을 말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의 비를 내리는 시합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다.

이에 국왕은 왕후가 낡은 종을 넣어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언짢아하면서 어화원에서 직접 딴 사발만

한 복숭아를 넣는다. 양력대선이 복숭아라고 맞추지만 그 사이 손오공이 蟭蟟蟲으로 변해 궤짝의 틈으로 들어

가 복숭아를 먹어버리고 씨만 남겨둔다. 그리고 이번에도 손오공의 말에 따라 삼장이 승리한다. 여기에서 복

숭아는 풍성한 수확을 상징하는 동시에 장생불사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동방삭이 서왕모의 복숭

아를 훔쳐 먹고 장생불사의 몸을 얻었다는 전설이 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으로서 마지막 유일한 희망은

육신이 영생하여 부귀영화를 영원히 누리는 일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복숭아는 씨에서 꽃을 거쳐 마지

막에 거두게 되는 열매이다. 그러니까 왕은 과거에 심은 씨앗으로 현재 사발만한 복숭아에 비유되는 국왕이라

는 풍성한 과보를 누리고 있다. 인과의 원칙으로 보았을 때 그가 받은 국왕의 신분은 과거에 무수한 공덕의

씨앗을 뿌린 결과이다. 말하자면 왕은 지금 이렇게 사발만한 복숭아로 상징되는 풍요한 삶을 과보로 받았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쓸 것인가? 내가 지은 것이니 내가 향유할 것인가? 불교에서는 자신이 받은 좋은 과보

를 쓰느라 인생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보다 큰 과보를 위한 인연으로 쓰라고 권유한다. 그러니

까 지금 우리의 삶은 이전 삶에 뿌린 씨앗에서 생긴 열매이지만, 이것은 다시 다음 삶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받은 과보가 다시 내세의 원인이 된다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합에는 현세에 받은

과보를 향유하는데 삶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새로운 인연의 씨앗으로 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메시

지가 담겨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씨앗과 열매가 둘이 아님을 아는 일이다. 그것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서의 눈뜸을 요구한다. 요컨대 수행이 곧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곧 수행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손오공

은 복숭아를 씨앗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요괴들은 이것을 둘로 구분하여 결과를 향유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

시합에서 이길 수가 없다.

두 번째 투시력 시합에서도 패배하자 호력대선이 직접 나서서 어린 道童을 넣는다. 물건은 바꿀 수 있어도

사람은 바꿀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었다. 손오공이 궤짝 속으로 들어가 도사로 변신하여 동자의 머리를 깎아

동자승으로 만들어놓고 목탁을 주고 ‘아미타불’ 염불을 외도록 시킨 뒤 밖으로 나온다. 이번에도 손오공의 말

을 따라 삼장이 승리를 하게 된다. 호력대선 등은 스스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는 길을 추구하며, 그것을 믿

는 이들의 욕망을 성취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그런데 손오공과의 시합결과 자신들은 전능하지 못하고, 국

가에는 우순풍조를 선물하지 못하고, 국왕과 왕비에게는 영원한 부귀영화를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믿는 도교의 진리만은 영원하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 현세의 행복과

후세의 초월을 약속하는 三官經, 北斗經, 消災經이라는 경전에 실린 특별한 진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
이다. 그러나 어떤 궁극의 진리가 따로 있다는 집착은 자아를 최고로 세우는 집착에 비해 그 위험성이 결코

덜하지 않다. 손오공은 동자의 머리를 깎고, 목탁을 들게 하고, 아미타불을 외게 함으로써 진리와 그것의 실천

에 일정한 모습을 설정하는 오류를 꾸짖는다.

“스님! 하고 부르면 궤짝 뚜껑을 열고 목탁을 치면서 불경을 외면서 나오면 되는 거야!” 동자가 말했다. “저는

三官經, 北斗經, 消災經을 욀 줄만 알지 불교의 경전은 외지 못합니다.” 행자가 말하였다. “염불은 할 수 있

29)天台智顗는 공을 析空, 體空, 但空, 不但空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석공은 분석공, 체공은 당체즉공과 같은 차원으

로 얘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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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지?” 동자가 말했다. “아미타불야야 누가 못 외겠습니까?” 행자가 말했다. “그러자, 그러자! 염불로 하자. 다시

너를 가르치는 일도 줄일 겸해서.”30)

모양은 인연에 따라 바뀌기를 반복한다. 그런데 도교의 호력대선은 바뀌지 않는 본질이 따로 있다고 고집

한다. 원천으로 돌아가는 수행을 통해 노인인 도사가 동자로 바뀌는 일〔返老還童〕이 있다고 생각하여 동자

를 보물로 삼아 궤짝에 넣는다. 그것은 형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지만 당사자는 그것을

모른다. 결국 특별한 모양에 기탁하여 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집착한 도사는 물건의 현상과 본질이 둘 아닌 이

치에 어두워 시합에서 지고 만다.

이 투시력 시합을 통해 서유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모든 것에는 고정적 실체가 따로
있지 않다. 거대한 우주가 먼지가 되기도 하고, 현세의 입장에서 보면 열매이지만 내세의 입장에서 보면 씨앗

이 되기도 하며, 바뀌지 않으리라 생각되는 사람들도 용모가 바뀌고, 복장이 바뀌고, 사회적 지위가 바뀌며,

마음이 바뀌며, 진리의 표현형식이 바뀐다. 영생은 없지만 그렇다고 소멸하여 모두 사라지는 것도 없다. 그렇

다면 이렇게 고정된 모양이 없이 인연에 따라 모양을 바꿔가며 나타나는 우주와 인간과 사물을 어떻게 보아

야 진정한 투시력이 되는 것일까? 서유기는 먼저 우리가 접하는 세계와 사물에 본질적 실체가 있다는 고집
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 본 것이 바로 다음 순간 다른 것이 될 수 있음을 인정

하게 된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난 세월에 부모였던 이가 현세에 나의 아들딸이 되었을 수도 있고, 지

금의 원수가 내세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원리는 사유의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닦음을 통해 직접 체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손오공은 밀폐된 상자를 드나든다. 이 일이야말로 수행을 통해

이것을 체험하고, 다시 그 체험을 통해 지혜로워지는 일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밀폐된 상자

는 물체나 사람, 혹은 인연이 아직 모양을 일으키기 이전의 자리를 상징한다. 그것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

전의 자리이기도 하다. 진정한 관찰과 진정한 지혜, 그리고 진정한 투시력은 이렇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자리에서 그 기미를 알아차리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손오공의 들락거림은 하나조차 일어나기

전의 자리와 만물로 나뉘는 현실의 경계를 허물어 분별없이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며, 안과 밖을 함께 보고 있

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것이야말로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통찰하는 진정한 투시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제6장 죽어서 살아나기, 목 자르기, 배 가르기, 끓는 기름에 목욕하기 시합

이 시합은 진리와 수행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교정하는 일이었지만 도사들은 결코 쉽게 승복하지 않고 새

로운 시합을 제안한다. 그것은 머리를 잘랐다 달기, 배를 갈랐다 붙이기, 끓는 기름에 목욕하기 시합이었다.

첫 번째 시합은 머리를 떼어냈다 붙이기 시합으로 손오공이 먼저 나서 목을 베게 한다. 그런데 땅에 떨어

진 손오공의 머리를 호력대선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다. 그러자 손오공의 목에서 새로운 머리가

자라난다. 다음으로 호력대선의 목을 베는데, 손오공이 털로 누런 개를 만들어 땅에 떨어진 요괴의 머리를 물

고 가서 냇물에 빠뜨려 버린다. 요괴는 죽어 버리고 한 마리 호랑이 시체가 남는다. 이 시합에서 손오공과 호

력대선은 생명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손오공은 호력대선의 방해로 머리가 돌아오지 않자 새로

머리를 자라나게 한다. 새로 자라난 머리는 이전의 머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동질성과 차별성을 갖는다. 손오

공에게 목숨은 영원히 한 모습만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끊어지면 끝인 것도 아니다. 영원〔常〕이라

할 수도 없고, 완전한 소멸〔斷〕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호력대선에게 목숨은 하나의 모습으로

유지되는 실체이다. 그래서 호력대선은 그 목에만 집착한다. 손오공이 변한 개의 영민한 관찰력으로 보면 그

것은 냇물의 물방울과 같다. 냇물은 하나로 연결된 물의 줄기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물방울들로 떨어져 있다.

그것은 찰나 간에도 무수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생명의 상징이 되며, 또한 흘러가기만 할 뿐 한 순간도

머무는 일이 없는 생명 원리의 비유가 되기도 한다. 결국 호력대선은 영생〔常住〕의 집착에 빠져 생성과 소

30)若叫和尚, 你就與我頂開櫃蓋, 敲著木魚, 念一卷佛經鑽出來, 方得成功也 .童兒道, 我只會念三官經北斗經消災經, 不會念佛

家經. 行者道, 你可會念佛, 童兒道, 阿彌陀佛, 那個不會念. 行者道, 也罷, 也罷, 就念佛, 省得我又教你. 西遊記(第46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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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을 반복하고 있는 생명의 실상에 눈뜨지 못한다. 그래서 호력대선은 하나의 목에 집착하면서 새로운 목을

맞아들이지 못해 죽고 마는 것이다. 그의 죽음은 크게 죽었다〔眞空〕 완전하게 되살아나기〔妙有〕를 내용으

로 하는 一佛乘의 자리에서 삼승의 집착에게 내린 새로운 숙제이기도 하다.

호력대선이 죽자 녹력대선이 손오공에게 배 가르기 시합을 제안한다. 손오공이 뱃속의 기생충을 씻어내겠

다며 배를 갈라 창자를 꺼냈다가 차곡차곡 다시 넣기에 성공한다. 녹력대선도 배를 가르는데 손오공이 굶주린

매를 만들어 그 창자를 물고 날아가 버린다. 녹력대선이 죽자 흰 사슴의 시체가 나타난다. 손오공이 되살아난

것은 그가 스스로 내장의 벌레들을 씻어내는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 벌레를 잡아내야 서천의 부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몸이 오랫동안 불로 익힌 음식을 못 먹다가 며칠 전 서천 길에 우연히 재를 지내는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았

습니다. 만두 몇 개를 더 먹었더니 요 며칠간 배가 아파오고 있습니다. 아마 벌레가 생긴 모양이라 마침 폐하의

칼을 빌려서 배를 갈라 오장육부를 꺼내 비위를 깨끗이 씻어내었으면 하는 참이었습니다. 그래야 서천으로 가 부

처님을 뵐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31)

불교적으로 볼 때 인간의 내면에는 다양한 기생충들이 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7말나 자의식의 심

층집착인 我癡, 我見, 我慢, 我愛32)의 벌레들이다. 심층에 숨어 있으므로 손오공은 배를 갈라 이것을 꺼낸다.

이것들은 모두 자아의 실체가 있다는 미망에 사로잡혀 키운 자아의 벌레들이다. 그런데 자아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은 불법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이 벌레들이 있는 한 불도를 성취할 수 없고, 부처를 만날 수 없다. 그

래서 손오공은 자아의 벌레들을 잡아 없애고 부처님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반면 녹력대선은 자아의

실체성을 집착한다. 손오공은 이 집착이 허망한 망상임을 지적하기 위해 매를 내보낸다. 높은 하늘을 나는 매

는 관찰의 명수로서 지상의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자아에 집착하는 벌레들을 알아차려 녹력

대선의 창자를 물고 가서 빈 공간만 남겨둔다. 자아라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실체가 없는 것임을 밝게

보라는 뜻이다. 역시 피가 흥건한 전쟁터처럼 보이지만 자아에 대한 집착을 밝은 눈으로 관찰하여 집착을 끊

도록 하는 눈뜸의 현장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력대선이 끓는 기름 솥에서 목욕하기 시합을 제안한다. 손오공이 먼저 기름 솥에 들어가 자

맥질을 하며 목욕을 한다. 그러다가 작은 못이 되어 깊이 잠겨 들어가서는 쇠 조리로 건져도 올라오지 않게

된다.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삼장이 기도를 하려 하는데 저팔계가 나서서 손오공에게 욕을 한다.

말썽쟁이 까불이 원숭이, 지혜없는 필마온! 까불이 원숭이는 죽어 마땅하고, 필마온은 기름에 튀겨져도 마땅하

지. 원숭이는 끝났고, 필마온은 뿌리가 끊어졌구나. 손행자가 기름 솥 바닥에서 저팔계의 시끄러운 욕을 듣다가 참

지 못하고 본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렇게 벗은 몸으로 기름 솥에 서서 말하였다. ‘돼지죽이나 먹는 멍청아! 누구를

욕하고 있는 거냐?’ 삼장이 그것을 보고 말하였다. ‘얘야! 놀라서 죽는 줄 알았다.’ 사오정이 말했다. ‘큰 형님은 아

예 가짜로 죽는 일에 이력이 났네.’33)

상식적으로 저팔계가 동고동락하며 함께 서천행을 하던 사형에게 이런 저주의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이 저주의 말을 살펴보면 그것이 찬양의 말임을 알 수 있다. 본래 서천여행의 핵심은 날뛰는 의지의 망

아지〔意馬〕와 마음 원숭이〔心猿〕에게 올가미를 씌워 단속하는 일34)이었다. 저팔계가 말하는 까불이 원숭

31)小和尚久不吃煙火食, 前日西來, 忽遇齋公家勸飯, 多吃了幾個饝饝, 這幾日腹中作痛, 想是生蟲. 正欲借陛下之刀, 剖開肚皮,

拿出臟腑, 洗淨脾胃, 方好上西天見佛. 서유기, 제46회

32) 제7말나식은 제8식을 자아의 뿌리고 생각하여 여기에 기대어 我癡, 我見, 我慢, 我愛의 4가지 번뇌를 일으킨다. 末那,

唯識翻意.或云執我, 亦云分別.唯識宗云, 具足應言訖利瑟吒耶末那, 此翻染污意, 謂我癡, 我見, 我慢, 我愛, 四惑常俱故名染

污.常審思量名之為意, 思慮第八度量為我, 如是思量唯第七有, 餘識所無, 故獨名意. 法雲 編, 翻譯名義集(大正藏 54), p.1

153a.

33)闖禍的潑猴子, 無知的弼馬溫, 該死的潑猴子, 油烹的弼馬溫. 猴兒了帳, 馬溫斷根. 孫行者在油鍋底上, 聽得那獃子亂罵, 忍

不住現了本相, 赤淋淋的站在油鍋底道. 饢糟的夯貨, 你罵那個哩. 唐僧見了道, 徒弟, 諕殺我也. 沙僧道, 大哥乾淨推佯死慣

了. 西遊記(第46回)
34)意馬胸頭休放蕩, 心猿乖劣莫教嚎. 西遊記(第19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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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지혜 없는 필마온은 의지작용과 마음작용의 비유이다. 그런데 손오공이 기름 솥에 녹아버렸으므로 말썽

부릴 마음작용과 의지작용이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시원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저팔계는 이렇게 완전한 없음

〔斷滅〕을 도의 성취로 보고 축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의 성취는 영생도 아니고 완전한 소멸도 아니다.

자아와 대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큰 죽음〔大死〕은 만법이 모두 부처임을 확인하는 대활〔大活〕로 돌

아 나오는 관계에 있다. 둘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손오공은 완전히 녹아 되살아난다. 팔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 무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지각작용은 여전하지만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진정한 무심에 도달하였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여 집착과 그로 인한 어두움을 녹여낸 손오공으

로 되살아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양력대선이 기름 솥에 들어간다. 그런데 양력대선 역시 펄펄 끓는 기름 솥에서 자유롭게

목욕을 하는 것이었다. 손오공이 가만히 손을 넣어보니 펄펄 끓는 기름 솥이 얼음처럼 차가운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양력대선의 지배를 받는 차가운 용이 기름 솥을 식히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손오공이 북해용왕을

시켜 차가운 용을 잡아가게 하자 양력대선은 기름 솥에서 녹아 버리고 만다.

양력대선을 포함하여 목숨을 잃은 세 도사는 나와 대상에 실체가 있다는 집착에 빠져 있다. 특히 자신들이

닦는 술법의 길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그것은 법화경에서 말한 성문, 연각, 보살승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
고, 도교의 도사들에 대한 풍자이기도 하다. 사실 도교의 일부 교리는 개별적 존재의 영속을 그 핵심으로 삼

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일정한 수련을 통해 육신을 영원히 유지하는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한

다. 불교적으로 볼 때 그것은 전형적인 외도이다. 한문으로 불전을 번역하면서 영원한 실체를 설정하고 수행

에 임하는 인도 바라문의 수행자들을 仙人이라고 옮긴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들이 실체를 주장하고

스스로 영원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불교적으로 볼 때 모든 것에 고정적 실체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끝없는 작용과 변화, 그 자체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지금의 나에게 고유한 실체가 있다고 고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연과 변화를 수용할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을 즐길 수 있다. 기름 솥에서 헤엄을 치고 장난을 칠 수 있으며 다양한 수행을 통해 자아

를 녹여낼 수 있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소승의 자아를 녹이는 수행에 전념할 수도 있고, 연각의 12인연 수행

에 인연을 지을 수도 있으며, 육바라밀의 법문에 중생들을 태워 열반언덕으로 싣고 가기를 서원한 보살승을

실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이것들이 인연과 방편에 따라 설해진 것으로서 한결같이 一佛乘

의 다른 이름들임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인연설법의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오직 자신의 길만이 옳다고

집착할 때 호력대선, 녹력대선, 양력대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제7장 결론

車遲國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에피소드들은 색공선의 청취〔聞〕와 사유〔思〕와 완성〔修〕에 대한 비유에

해당한다. 색공선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중도를 실천하는 참선이다. 그런데 이 차지국의 승려와 세 도사와

국왕은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여 중도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손오공은 시합을 통해 이들의 집착을 타파한다. 우선 자신들이 실천과제로 받은 수행법을 궁극의 실체로

고집하다가 그것의 노예가 된 승려들을 구하기 위해 그들이 매달리고 있는 수레를 부순다. 이를 통해 三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의 一佛乘의 귀결됨을 알도록 한다.

다음으로 三淸으로 상징되는 궁극의 숭고한 차원과 존재가 있다는 오류를 타파하기 위해 손오공은 삼청관

의 신상을 측간에 빠뜨리고 도사들에게 오줌을 장생불사약으로 내려준다. 이것은 모두 육조혜능이 가르친 바,

對法의 적용을 통한 실천에 해당한다.

종교는 우순풍조, 국태민안을 약속한다. 그것은 표층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한다는 약속이 되

겠지만 심층적으로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에 대한 눈뜸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손오공은 도사들과의

기우제 시합을 통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지혜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거듭 내려놓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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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줌으로써 이 시합에서 승리한다.

소승에서는 좌선수행을 통해 진리를 성취하는 주체를 설정한다. 아라한이 그것이다. 자아를 녹여 진리의 현

장과 하나로 만나는 길을 제시하는 대승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자아를 강화하는 세련된 길일뿐이다. 그래서

손오공은 참선시합을 통해 좌선이란 주체의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관찰의 층위를 다층화하여 대상에

대한 동화를 멈추는 일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자아에 실체가 없음을 인정한다 해도 대상은 어떤 불변의 실체

를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좌선시합에 끝난 뒤 투시력시합이 이어진다. 손오공은 이들이

보물로 생각하는 사물들을 바꾸어 어떤 것이라도 모양을 가진 것이라면 그 실체가 없음을 드러내는 한편 지

금 당장 드러나는 다양한 모양의 만사만물이 바로 진리의 담지체임을 알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그 소중함 때문에 생명에 대한 다양한 집착이 나타나게 된다. 이

를 교정하기 위해 손오공은 생명이 모양을 바꿔 나타난다는 점, 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은 빈 껍질 속에

자생하는 벌레에 해당한다는 것, 인연을 자신에 맞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연 자체에 하나로 만날 필요가 있

다는 것을 시합을 통해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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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여선외사는 청대 초기 한 무명작가의 손에 의해 완성된 작품이다. 100회라는 긴 편폭 안에 수많은 인물
이 등장하고, 仙界, 魔界, 인간계가 공존하는 황당한 세계관이 펼쳐지며, 개연성이 부족한 사건전개와 함께 禮
樂, 典章, 兵法, 財賦, 治水, 鹽鐵, 律曆, 醫術 등 다방면의 지식들이 맥락 없이 나열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

고대소설사에서 그 문학성을 평가할 때 여선외사는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
은 이 소설이 완성된 후, 청대 초기 문인사회에 일으킨 반향이 매우 컸다는 사실이다. 소설이 완성된 후에는

67명(작가로 추정되는 外史포함)에 이르는 사람들이 대거 評語를 남겼다. 당시의 고관대작과 문단의 영수, 지

방관리, 유명 화가와 희곡 작가 등이 대거 이 소설에 평어를 남긴 것을 두고, 중국학자 章培恒선생은 “고대

통속소설사에서 전무후무한 현상(這在古代通俗小說中是空前絕後的現象)”1)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난을 다

룬 여선외사가 청대 초기 문인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은 서사가 담고 있는 세계관이 당시 독
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만큼 時宜性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대의 소설 여선외사가 명대의 사건인 ‘정난지변’을 어떤 방식으로 변용하여 ‘리라이
팅’했는가를 그 서사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 다음으로 변용된 서사세계에

대한 67인의 평점을 통해 이들이 변용된 이야기를 수용하는 방식과 그들의 역사의식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

처럼 여선외사에 구축된 서사세계에 대한 내적 분석에서 출발해 그 외연을 문인집단의 의식층위에 관한 분
석으로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청대 초기 ‘리라이팅한 정난지변의 이야기’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이유

와 그 의미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동의대학교 중국어학과 강사 (shun7ziran@deu.ac.kr)

1)중국학자 장배항은 상해고적출판사에서 출간한 女仙外史의 前言에서 이 작품을 소개하면서 67인이 평어를 남긴 예는

고대통속소설사에서 그 전례를 참아보기 힘든 유일한 현상이라고 평가하였다. [清]吕熊, 女仙外史·前言, 上海古籍出版

社, 1991,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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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대의 정치적 사건 ‘靖難之變’

명의 태조 주원장은 나라를 세운 후, 장자인 朱標를 태자로 내세웠다. 하지만 태자 주표가 요절함에 따라,

명 황실의 후계구도가 흔들리게 된다. 주원장은 주표의 아들이자 자신의 손자인 朱允炆을 후계자로 내정하지

만, 문제는 번왕으로 봉해진 주원장의 아들들이 북방의 이민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병권을 가지고 있었

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들 중 현재의 북경인 북평에 분봉된 燕王 朱棣의 세력이 가장 강하였다.

洪武 31년(1398), 마침내 태조 주원장이 죽자, 황태손인 주윤문(즉 건문제)이 16세에 제위를 계승하게 된다.

황위에 오른 건문제에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번왕들은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숙부들이긴 했으나 또한 잠재

적 위험요소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연왕이 奔喪을 이유로 남경으로 진입하려 했을 때 건문제는 태조의 유언을

들어 연왕의 남경진입을 허락하지 않았다.2) 태조의 죽음이후, 중앙황실과 번왕들의 대립이 본격화하기 시작하

였다. 건문제는 신하 齊泰, 黃子澄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숙부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削蕃을 감행하기로

한다. 다만, 삭번의 순서에 있어 제태와 황자징의 의견이 갈렸는데, 齊泰는 번왕들 중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연왕부터 삭번할 것을 건의하지만, 황자징은 연왕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잘못이 없는 만큼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명백히 과오를 저지른 번왕부터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건문제는 명분을 강조한

황자징의 건의를 채택하고, 대의를 내세워 비교적 세력이 약했던 다섯 명의 번왕들을 차례로 처리하기에 이른

다.

당시 북방민족을 평정하면서 세력을 떨치던 연왕 주체는 건문제의 삭번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급기야 ‘황제

옆의 간신을 제거하여 제실의 위난을 평정한다(靖難)’는 명분으로 군사를 일으켜 황실과 정면대치하게 된다.

이윽고 건문 4년(1402) 6월, 4년간의 치열한 내전 끝에 연왕은 마침내 남경을 함락시키는데, 마침 황성에 원인

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건문제는 화마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궁에 입성한 연왕은 제위에

오르고, 연호를 永樂이라 하는데, 그가 바로 영락제(成祖)이다. ‘정난지변’은 바로 연왕이 건문제 주변의 간신

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일으킨 난을 가리킨다.

연왕은 수도인 남경으로 입성한 후, 신하들의 주청에 못 이겨 양위 받는 형식으로 제위에 오른다. 이 과정

에서 연왕은 건문제에게 충성했던 제태, 황자징, 연자녕 , 鐵鉉, 景淸 등을 잔인하게 죽였을 뿐 아니라 당시

학자로서 문인들에게 존경받던 방효유의 十族3)을 멸하는 잔인한 면모를 보인다.

영락제는 자신의 즉위조서 작성을 거부하는 건문제의 충신들의 사지를 갈아버렸고, 연좌제를 적용해 멸문

시켜버렸으며, 그들의 아녀자들을 모두 교방으로 보내버렸다. 영락제는 자신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존재를 잔

혹하게 처벌함으로써 왕조의 통치를 굳건히 하려 했고, 황권의 합법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역적, 간신의

무리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렸다.

그 뿐 아니라, 영락제는 건문제를 역사에서 지우는 작업에 착수한다. 영락제는 홍무 31년으로 끝난 태조의

치세기간을 홍무 35년으로 연장하고, 그 다음해를 영락 원년으로 명명했다. 그리고 건문제의 치세기간에 새로

이 단행한 모든 제도와 성문법을 태조 때의 것으로 복귀시킴으로써 건문제가 남긴 흔적들을 역사에서 철저히

지워버리려 했다.4) 제위에 오른 후 영락제가 행한 일련의 조치들은 건문제가 치세한 4년을 역사에서 지워버

림으로써 자신이 태조의 아들이자 적통임을 부각시키려 한 것이다. 이는 비단 영락제 개인의 정통성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 황실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건문제 시기의 사적이나 정난으로 인해 죽임을

2) 至是燕王自北平奔喪, 援遺詔止之, 於是諸王皆不悅, 流言煽動, 聞于朝廷. 謂子澄曰: 先生憶昔東角門之言乎？ 對曰: 不敢

忘. 於是始與泰建削藩之議. 朱允炆繼位後開始削藩. 在削藩順序上, 齊泰認為應先削實力最強的燕王, 時戶部侍郎卓敬亦上

疏請改燕王封地於南昌.(明通鑑卷11)
3) 일반적으로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九族’까지이다. 성조는 방효유와 친분관계가 있던 제자, 선후배, 지인 등을 추가하

여 ‘十族’, 즉 ‘열 번째 일족’으로 규정하여 모두 참수시켰는데, 이루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를 일컬어

‘株連十族’이라고 한다.

4) 이에 대해서는 明太宗实录卷十의 기록(一、今年仍以洪武三十五为纪, 其改明年为永乐元年. 一、建文以来祖宗成法有更

改者, 仍复旧制, 刑名一依大明律科断)과 明史纪事本末의 기록(癸酉, 燕王誓师, 以诛齐泰、黄子？为名, 去建文年号, 仍

称洪武三十二年. ) 참조. [清]谷应泰, 明史纪事本末, 中华书局, 1977,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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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문인들의 복권을 거론하는 것은 오랜 동안 금기시되었다.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난 후, 萬曆 23년(1595), 드디어 건문제의 연호가 부활하고, 건문제의 충신들에 대한

복권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건문황제의 諡號부여 문제는 명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 때까지도 여전히 금기시

되었는데, 엄격히 말하면 건문제는 명이 멸망할 때까지 명의 황제로서 완전한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다.5)

3. 여선외사(女仙外史) 속 ‘정난지변’의 변용
1) 중심인물 대립구도의 변화

작가 여웅은 여선외사의 대의나 창작동기를 이야기할 때, 숙부에게 황위를 빼앗긴 건문제에 대한 안타까
움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작가는 정난의 부당성에 분개하여 이를 허구서사 속으로 소환하여 건문제의

한을 풀고 연왕을 응징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소설은 건문제가 황궁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가설을 세운

다. 그런데 의외로 여선외사에서 건문제가 등장하는 횟수는 극히 미미하다. 소설에서 건문제는 제18회에 처
음 등장한다. 연왕이 정난을 일으키고, 마침내 금천문을 향해 진격해 들어오자, 건문제는 자결하려 한다. 그때

문득 고황제가 위급 시 열어보라던 상자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그 속에는 가사와 모자, 머리 깎는 칼, 그리

고 예언서가 들어있었다. 건문제는 즉시 머리를 깎아 승려로 변장해 무사히 연왕의 눈을 피해 황궁을 빠져 나

간다. 제20회와 제21회에서 건문제의 출궁과 그가 신라관에서 배를 타고 잠행을 했다는 소식이 언급되고, 제5

2회와 제53회에서 연왕군과의 전투가 계속되는 와중에 건문제의 측근 4인이 그를 찾기 위해 짝을 나누어 閩

(복건성), 粵東(광동성) 등을 포함해 전국을 돌아다니지만 결국 길이 엇갈려 만나지 못한다. 건문제는 정난이

완전히 제압되고 난 이후에도 서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며, 제100회에 속세를 떠나 은거하는 것으로 서술

된다. 소설 속 건문제는 마치 그의 행궁에 걸려있는 초상화처럼 상징적 인물로 활용된다. 그는 연왕에 대적하

는 기의근왕군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주는 상징적 존재일 뿐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아니다. 여선외사
는 '정난지변'을 허구의 세계로 소환하면서 건문제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지 않고, 정난과 전혀 관계없는 역사

속 여성인물 唐賽兒를 끌어온다.

당새아에 관해서는 明太宗實錄卷222에 관련 기록이 있다. 새아는 원래 영락 18년(1420), 산동지역에서 민
간종교조직(백련교)을 기반으로 농민봉기를 일으킨 주동자였다.6) 영락제는 한 달 만에 그녀가 이끄는 반란군

을 제압하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당새아를 체포하지만, 새아

는 감옥에서 신통력을 부려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한다. 작가 여웅은 정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당새아를 18

년 과거로 앞당겨 소설 속 ‘정난지변’의 좌표 위로 소환하였다. 역사 속 새아는 스스로를 ‘佛母’라 칭하며 백성

들 앞에서 종이를 오려 말과 병사를 만들어 내거나, 금은보화와 곡식들을 만들어 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의 신통술을 부려 백성들을 현혹시켰다고 한다. 소설 속 당새아 역시 법술을 부릴 줄 아는 인물로 묘사된

다. 하지만 소설 속 새아는 사술이 아니라 神性을 가진 초월적 존재로 묘사된다.

새아는 원래 천상세계의 嫦娥였으나, 자신을 희롱하는 천랑성에게 분노하여 그를 탄핵하는 표문을 올린다.

하지만 천랑성에 대한 분노는 부메랑이 되어 그녀에게로 돌아왔고, 항아는 인간세계로의 하계를 명받는다. 항

아는 포대현 당기의 딸로 태어나는데, 다행히 천상세계와 마계에서 온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보검과 예언서를

획득하고, 부단한 수련을 통해 자신의 초월적 능력을 일깨운다. 천하를 주유하며 견문을 넓히던 중, 연왕이 정

난군을 일으켜 남경으로 진입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황급히 고향으로 돌아온다. 새아는 먼저 청주부 중 공

서 한 곳을 선택해 행궁으로 삼아 건문황제의 귀환을 기다리는 한편, 연왕에게 대적할 '起義勤王軍'을 모병한

다. 연왕과의 전쟁을 앞두고, 새아는 천하에 다음과 같은 표문을 공표한다.

5) 劉倩, “靖難”及其文學重寫, 中國社會科學院 博士論文, 2003. pp.20-21 참조.

6) 山東蒲臺縣妖婦唐賽兒作亂.賽兒, 縣民林三妻, 少好佛誦經, 自稱佛母, 詭言能知前後成敗事, 又云能剪紙為人馬相戰. (明太

宗實錄卷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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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문 4년 여름 6월 8일, 신 당환 등이 황천후토의 신령께 맹세합니다. "얼번인 연왕 체가 조정에 반역하여 수도

로 진격하여 사직을 찬탈하려 합니다. 이는 인간과 신이 모두 증오하는 바이고, 천지가 용납하지 못하는 바입니

다.…… 함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충성심을 나누고, 말에게 여물을 먹이고 병기를 손질하며 기의 근왕의 의

거에 앞장섰습니다. 비록 죽음이 뒤따른다 한들 어찌 사양할 것이며, 설령 머리를 바친다한들 후회하지 않을 것입

니다. 이 맹세를 저버린다면, 신께서 죽음을 내리실 것입니다.

새아는 표문을 통해 연왕이 황위를 찬탈한 역적임을 알리고, 자신들은 건문제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임을

천명한다. 비록 건문제는 부재하지만, 그에게 충성하려는 자들이 하나 둘 씩 그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행궁으

로 모여 든다. 제24회는 대부분의 편폭을 행궁을 찾아온 인물을 소개하는데 할애하는데, 그들 대부분이 연왕

에게 대항했던 장수이거나, 연왕으로 인해 순난한 충신의 자제들이었다. 鐵公의 아들 鐵康安, 劉超, 小皂旗, 楚

由基, 彭岑, 張倫, 張汝翼, 葛纘, 廬龍, 謝勇 등 수 많은 義士들이 '기의근왕군'에 합류하면서, 그 선봉에 선 당

새아 역시 자연스럽게 '忠義'의 대의명분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회를 거듭하면서, 당새아의 ‘기의근왕군’

은 점차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간다.

연왕은 원래 천상세계의 천랑성이었다. 상제로부터 대명천자가 되어 홍복을 누릴 것을 약속받고 인간세상

으로의 하계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만 월궁의 항아를 보자 색욕이 발동해 그녀를 희롱한다. 이에 항아가 크게

분노하자 슬그머니 인간세상으로 도망쳐 명 황실의 황자로 태어나는데, 그가 바로 연왕 주체이다. 연왕의 이

야기는 제15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그는 태조의 넷째아들로 지략과 용맹을 갖춘 데다, 명의 건국에 지

대한 공을 세워 북평부를 다스리도록 연왕에 봉해진다. 연왕의 야심은 행각승 姚道衍과의 만남으로 인해 본격

화된다. 연왕은 요도연이 하얀모자를 만들어 바치겠다고 하자, 그를 곁에 둔다. 하얀색은 '白'이고, 연왕은 '王

'의 신분이니, 그가 머리 위에 하얀 모자를 쓴다는 것은 '皇'이 됨을 의미한다. 연왕은 황위를 차지하려는 욕

망에 가득 차서, 황태자 일문이 살아 있을 때부터 호시탐탐 제위를 노리고, 일문이 사망하자 윤문이 황태자가

되는 것을 저지하려 시도하기도 한다. 건문이 황제로 등극한 후에는 황제와 번왕들 간의 불화를 조장하더니,

마침내 건문제의 측근인 제태, 황자징을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정난을 일으키고, 북평 근방부터 차례로 정복하

며 남경을 향해 진격해 나간다. 소설은 병법에 능하고 정예부대를 이끌고 전장을 누비는 연왕의 용맹함을 묘

사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연왕의 잔인함을 묘사하는 데 더 많은 편폭을 할애한다. 제21회에서 연왕은 충신 수

천 명을 살육한다. 자신을 역적이라 꾸짖는 방효유의 입을 귀까지 찢어버리고 그의 10족을 죽이고, 대리경 胡

閏을 죽여 그 시체를 잿물에 담가 가죽을 벗긴 후, 그 속을 풀로 채워 효시한다. 관찰어사 高翔의 손목을 자

르고, 그 조상의 묘를 파내 잡견의 뼈와 함께 태운 후 그 재를 측간에 뿌리고, 가문을 멸족시킨다. 예부상서

陳迪과 공부상서 侯泰에게 자식의 귀와 코를 베어 만든 요리를 강제로 먹이고 3족을 참수한다. 이렇게 연왕의

손에 죽은 자가 수천 명에 달한다. 또한 제43회에서 奎道人이란 자가 연왕에게 도술로 당새아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자, 연왕은 그의 도술을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형제인 衛王, 吳王, 徐王을 죽게 만들고, 형제들의 죽

음을 그들을 진찰한 어의에게 뒤집어씌운다. 그리고 규도인의 술법에 희생양으로 필요한 동자들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각 주현에서 12, 3세의 어린이 300명을 강제로 징집하기도 한다. 이처럼 연왕은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인륜도덕을 저버리는 후안무치한 인물로 묘사된다.

여선외사는 ‘정난지변’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서사의 중심인물을 건문제와 연왕이 아닌, 당새아와 연왕으
로 그 설정을 바꾸었다. 그리고 건문제가 아닌 당새아가 주인공으로 설정되면서 정난지변의 성격에 미묘한 변

화가 생기게 된다. 건문제와 연왕의 대립구도에서 정난은 황위쟁탈전의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건

문제가 상징적 존재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당새아가 배치됨으로써 두 진영 간의 대립은 다른 양상을 띠게 된

다. 당새아는 건문황제의 초상화와 玉圭를 받들고 ‘기의근왕’의 대의를 내세워 정통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감

옥에 갇히거나 규방으로 보내진 殉難한 충신의 자제들을 구출한다. 건문황제를 향한 충심을 간직한 이들이 당

새아의 휘하로 결집함으로써 그녀가 이끄는 ‘기의근왕군’은 ‘충의’를 수행하는 집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반

해, 건문황제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수천 명의 충신을 살육해 황위를 차지하고, 건문제를 죽이기 위해 암살

자를 파견하는 연왕에게는 자연스레 ‘역적’의 이미지가 덧칠된다. 그리하여 당새아와 연왕간의 대립구도는 더

이상 황위쟁탈전이 아니라, ‘忠’ 대 ‘逆’의 대립으로 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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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년간의 전쟁이 26년간의 대전쟁으로

역사적으로 ‘정난지변’은 건문원년(1399) 8월에 발생하여 건문4년(1402) 7월에 황성이 함락되고, 연왕이 양

위의 형식으로 황제로 등극하면서 종결된다. 여선외사는 제15회부터 제18회까지 총 4회에 걸쳐 정사에 기
록된 4년간의 전투과정을 간명하게 서술한다. 그리고 제21회에서 연왕이 황궁에 입성해 스스로 제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만일 역사대로라면 제21회 이후는 영락제의 치세기간을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소설은 제19

회와 제20회에서 당새아가 연왕에게 맞설 기의근왕군을 모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제22회에서는 제남부의 鐵

鉉이 연왕이 황제로 등극했다는 조서를 가져온 사신을 칼로 두 동강내고, 연왕의 목전으로 달려가 그를 ‘國

賊’, ‘簒逆之臣’이라 꾸짖고 장렬히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배치한다. 이처럼 소설은 영락제가 스스로 황위

에 오른 제21회의 전후에 당새아의 기의와 철공의 죽음을 배치함으로써 영락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22회부터 연왕을 토벌하기 위한 기의근왕군들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이로써 ‘정난지변’은 종결이

아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정난지변의 종결은 곧 영락연호의 사용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건문제의 연호는 건문원년부터 4년까지(139

9-1402)이고, 성조의 연호는 영락원년부터 영락 22년(1403-1424)까지이다. 역사대로라면 여선외사는 제21회
부터 영락의 연호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여선외사는 영락의 연호를 지우고, 그 기간을 건문 5년부터 26
년까지로 대체함으로써, 정난지변의 과정을 22년 더 연장시켰다. 건문의 연호에 따른 새아의 행보를 정리해보

면 다음과 같다.

제23회~제28회 건문4년

· 감옥에 갇힌 충신의 자제를 구출하고, 규방으로 끌려간 아녀자들을 구출

· 9월 呂軍師, 高咸寧을 보내 靑州, 萊州, 登州 등을 공격

· 태수 여강을 비롯해 연왕에게 항복했던 자들을 처단

제29회~제42회 건문5년

· 청주부를 건문의 행궁으로 삼고, 등주와 제남을 평정

· 8월 가을, 內外官制를 의론하고, 文武取士科目을 제정

 여군사를 남쪽으로 파견해 濟寧, 兖州 공략

 고함녕을 북으로 파견해 臨淸, 東昌을 공략

· 12월, 건문제의 노부(鹵簿)를 청주에서 제남의 행전으로 옮김

제43회~제46회 건문6년 · 왜병을 앞세운 위청을 격파

건문7년~8년 · 충신의 자녀들이 배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선

제47회~제48회 건문9년~11년 · 蟲災와 溫疫 퇴치

제49회~제51회 건문12년 · 제를 포위한 연왕의 군대를 격파하고, 李景隆을 참수

제52회~제54회 건문13년 · 해외 여덟 오랑캐가 진상품을 올림

제55회~제57회 건문14년 · 연왕에게 황위를 양위할 것을 권고

제58회~제76회 건문15년~16년 · 군사를 둘로 나누어 한쪽은 淮安, 維揚, 金陵을 공격하고, 한쪽은 河南을 공격

제77회~제80회 건문18년 · 형양, 양양, 쾌성, 형문 점령

제82회~제85회 건문19년~23년

· 6科를 재정비하고, 남녀의제를 반포

· 刑書를 바로잡고, 부역을 재정비

· 災荒을 해결

제86회~제91회 건문24년
· 역적 요광효 피살

· 주체가 새아를 正宮으로 맞이하려 하나 실패

제92회 건문25년 · 충신들에게 諡號를 내림

제93회~제100회 건문26년

· 월군이 연왕의 12죄를 천하에 공표하고 북벌에 나섬

· 귀모가 연왕의 목숨을 취함

· 연왕의 세자가 즉위

· 당새아는 하늘로 승천하고, 근왕병은 해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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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와 같이 소설은 ‘외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편년체의 기술방식으로 서사의 흐름을 전개한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독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 효과를 가져다준다. 첫째는 복잡한 줄거리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

다는 점이고, 둘째는 마치 소설이 아닌 ‘類似歷史書’를 읽는 느낌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소설은 편년

체로 사건을 기록하면서 정사와는 반대로, 영락의 연호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건문의 연호로 대체한다.

그렇게 연장된 22년이란 시간 속에서 당새아와 연왕은 때로는 군사적 충돌로, 또 때로는 술사를 앞세워 도

력을 다투는 것으로 대립한다. 이러한 일련의 대립과정에서 당새아는 ‘褒忠殛叛’7)을 최상의 목표로 삼는다.

소설의 제46회는 과거 연왕으로 인해 殉難한 諸臣 50인, 殉節한 제신 29인, 전투 중 사망한 무신 17인의 작

위와 성명, 諡號를 하나하나 열거해 그들을 추서하고, 그 외 충신들을 따라 자결한 부인에게는 貞烈郡君, 여식

에게는 貞姑, 아들은 郞官, 며느리는 貞孝孺人이란 호칭을 하사하고, 비첩이라 하더라도 봉호를 하사한다. 또

한 제92회는 건문 7년에 추서한 명단 중 빠진 이들의 작위와 사망 경위 등을 기록하여 그들을 추서했으며, 제

100회에서는 마지막으로 충신들의 종적을 다시 한 번 기록하여 그들의 美名이 빠짐없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애썼다.

한편, 여선외사는 연왕의 편에 선 역적들의 이름도 잊지 않고 기록하였는데, 그들은 기의근왕군과의 기나
긴 전투에서 하나하나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예를 들어, 제50회와 제51회에 등장하는 이경륭은 일찍이 건문

제에게 대장군으로 기용되었으나 연왕이 황성을 침입하자 투항한 인물이다. 이 두 회차에서 이경륭은 기의근

왕군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최후에는 부하로 가장한 平燕兒에게 몸이 두 동강난다. 반역자 紀綱은 살점이 모

두 뜯겨나가 머리만 남은 채 재물로 바쳐지고, 陳瑛, 陳琮, 芮美, 方峨 등은 백성을 해치는 탐욕스런 인물로

효시당하며, 上官猛은 싸움에서 대패하고 똥 속에 매장된다.(제60회) 胡靖은 연왕의 즉위조서를 쓴 탓에 사람

들에게 ‘呼猪壯元(돼지장원)’으로 불렸는데, 제92회에서 연왕의 사자로 당새아에게 구혼하러 왔다가 동물의 똥

을 먹는 굴욕을 당하고, 급기야 섭은낭의 주술에 걸려 흡사 돼지형상으로 변한다. 연왕의 소사 요도연은 자신

을 몰라본 하급관원에게 볼기짝에 매질을 당해 똥칠을 하고, 결국 소림의 무계화상의 지팡이에 맞아 죽는다.

(제88회) 마지막으로, 연왕은 건문제를 암살하라고 하사했던 자신의 검에 목숨을 잃고, 그의 12죄상을 알리는

토격문이 만천하에 공개된다.(제98회)

소설이 창조해낸 22년의 시공간 속에서 무너졌던 ‘보충극반’의 이상이 마침내 실현된 것이다. 그리고 연왕

의 죽음과 함께 당새아는 하늘로 승천하고 기의근왕군은 모두 흩어져 제자리로 돌아간다. 하지만 건문제가 환

궁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를 대신해 연왕의 태자 朱高熾가 제위를 잇게 되는데, 그가 바로 仁宗이다. 건문원년

에서 시작한 서사는 인종의 재위로 귀결됨으로써, 다시 ‘역사의 테두리’ 안으로 회귀한다.

3) 연왕: 亂臣賊子

여선외사 속 연왕은 철저히 부정적 인물로 묘사된다. 이러한 설정은 이 소설이 명 황실을 기휘할 필요가
없는, 청 왕조가 들어선 시점에 창작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제1회에서 연왕의 前身인 斗牛宮의 天狼星이

등장하는데, 그는 인간세상으로의 하계를 앞두고 항아와 그녀의 시녀들을 희롱하는 것도 모자라, 거부하는 항

아를 억지로 범하려 든다. 항아가 분노해 직녀궁으로 달려가자, 그제 서야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 슬그

머니 인간세상으로 도망간다. 소설은 연왕의 전신을 색욕에 가득 찬 황음무도한 천랑성으로, 후신인 연왕을

잔인하게 혈육을 죽여 황위를 찬탈하고 충신을 도륙해 강상을 어지럽힌 역적으로 묘사한다.

제20회에서 당새아의 책사인 呂律은 연왕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正名(이름을 바로 잡는 것)’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명’은 군신간의 크나큰 윤리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모두 역성혁명을 일으킨 자를 亂臣이라 불렀으나, 동종간의 반역을 일으킨 자가 賊子임을 다

알아채지는 못하였습니다. 연의 번왕은 난신적자 중 우두머리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역시

고황의 아들이니, 군신간의 대의가 끊어져 없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건문황제는 성군으로, 사적인 친족관계에서

는 연 번왕의 조카이지만, 대의에 있어서는 연 번왕의 주군입니다. 일문태자와 건문태손은 모두 고황제께서 선택

7) 褒忠殛叛’은 충의(충신)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반역자를 주살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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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습니다. 연왕이 건문의 연호와 일문의 시호를 없애버린 것은 두 황제에 대한 배반이자 고황제에 대한 반역이

라 할 수 있습니다. 아비도 주군도 안중에 없으니 그 죄가 하늘까지 닿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무릇

난신적자는 모두 주살해야 합니다.8)

‘正名’은 논어(子路篇)에서 공자가 정치를 맡기면 무엇부터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름을 바로 잡겠다’고 한

데서 유래한다. 공자는 군·신·부·자의 이름에 걸 맞는 역할과 행위가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했는데, 신하가 신

하답기 위해서는 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자식이 자식답게 되기 위해서는 孝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9)

여율이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을 ‘정명’이라 한 것은 연왕이 일으킨 정난으로 인해 ‘不正名’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설은 이런 세상을 만든 연왕을 반드시 주살해야 할 ‘난신적자’로 상정한 것

이다.

4. ‘정난지변’의 리라이팅(Rewriting)과 그 의미

여선외사는 한 작가의 손에서 창작되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대중성을 담보받기 힘들었다. 게
다가 봉건왕조시기에 조정에 대항해 봉기한 집단의 우두머리를 앞세워 황제를 처단하는 내용은 가히 발칙함

을 넘어 파격적이어서 과연 소설이 창작되고 전파되었던 강희연간의 독자들에게 수용되었을지 의문이 들 정

도이다. 하지만 허무맹랑한 말을 늘어놓은 소설이라 치부하기에는 마치 정사처럼 편년체로 정난지변의 전개과

정과 관련 인물들의 사적을 고증하듯 재현해내고, 엄숙한 태도로 ‘보충극반’이란 충의의 이념을 설파한다. 또

그렇다고 ‘외사’라는 제목처럼 역사적 사실과 비견하기에는 죽은 건문제를 부활시키거나, 석가여래, 옥황상제,

나찰녀, 녹괴(鹿怪), 협녀가 등장하는 등, 천계, 마계, 인간계를 아무르는 세계관 속에서 도통 현실성을 발견하

기 어렵다. 아마도 이것은 여선외사가 역사플롯을 차용한 소설이기에 가지는 모순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허
구이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것이다. 때로는 허구가 사실보다 진실을 더 잘

전달 할 수 있다.

김기봉은 역사플롯을 차용한 팩션에 대해 논하면서 “역사적 진실이란 허구를 배제한 100퍼센트 사실이 아

니라, 사실이라는 내용이 허구의 그릇에 담겨짐으로써 의미 있게 소통되는 이야기”10)라고 하였다. 그런 면에

서 본다면, 여선외사는 그 어떤 소설보다도 역사적 진실을 이야기하려 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이 작
품이 작가의 의도에 따라 주관적인 서사를 구성했으나 당시의 문인 독자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보건대, 이 소설은 청대 초기의 독특한 세계관과 미학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대초기의 문인들은 왜 ‘정난지변’을 리라이팅한 이 소설에 그토록 열광했는가?

앞서 밝혔듯이, 여선외사(淸刊本)에는 진혁희의 서문, 유정기의 품제, 楊顒의 평론, 여웅의 발문과 자서,

葉敷의 발문이 권두에 있고, 각 회차의 말미에 여러 인사들의 평어가 붙어 있다. 평어는 개인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다수 독자를 향한 ‘공적 글쓰기’라는 측면에서는 공적 담론의 성격을 충분히 가진다. 평어는 서사세계

의 바깥에 위치하지만, 그것이 소설의 내용과 서로 상호작용하며 소설을 읽는 독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서 서사세계에 대한 또 다른 층위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평어자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인물의 언행에 숨겨진

의미, 복선과의 조응, 사건의 흐름 등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 평어를 남기는데, 이것은 자연스

럽게 불특정 다수 독자를 상정한 ‘공적 글쓰기’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통해 던져진 질문은 담론의 장이 형성

되도록 유도한다. 여선외사 속 서발이나 평어를 보면, 건문제와 그 측근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영락
제에 대한 분노나 그의 몰락에 관한 조소와 풍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8) [清]吕熊, 女仙外史(上), 上海古籍出版社, 1991, p.221.

9) 네이버 지식백과 ‘正名’(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800956&cid=41978&categoryId=41982

10) 김기봉, 역사들이 속삭인다, 프로네시스, 2009,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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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跋語) 영락이 이미 천자가 되기는 하였으나, 칼을 들어 위로 겨누었던 자이므로, 그를 ‘반역자’라 부르지 않

을 수 없다.( 永樂既爲天子矣,而有舉刀相向者,不得不謂之曰反. )11)

⦁(제17회) 이어촌이 말하길, 예로부터 하늘과 인간은 하나의 이치였으나, 오로지 건문과 영락지간에는 그러하
지 않았다. 건문이 황제가 된 것은 인간의 이치였으나, 영락이 황제가 된 것은 하늘의 이치였다. 하늘이 흥하게 한

자, 인간들은 모두 그를 싫어하였다.(李漁村曰, 從來天人一理, 有建文, 永樂之際不然. 建文之爲君, 人也. 永樂之爲君,

天也. 天之所興者, 人皆惡之.)12)

⦁(제31회) 가와원이 말하길, 난신적자는 왕법으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家臥園曰, 亂臣賊子, 王法之所必誅.)13)

위의 평어와 발어의 내용들은 모두 여선외사가 다시 써내려간 ‘정난의 역사’에 적극 동조하면서, 영락제
에 대한 강한 증오를 보이고 있다. 강서학자 양옹 또한 평론에서 여선외사가 영락의 연호를 지운 것을 두
고, 이것이 '만세의 공론(萬世之公論)'이라 단언했다. 그리고 정사에 기록된 일은 이미 확정되어 300여 년간

감히 이를 뒤집을 자가 없었는데, 여선외사가 당당히 정사에 맞서 정난의 사건을 다시 썼으니, 비록 소설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작품만은 실로 기서라 칭할 만 하다고 하였다.14)

그렇다면 작가 여웅을 포함해 이들 독자들은 왜 영락제를 이처럼 증오했을까? 중국의 학자 趙園은 청대 초

기 사대부들 사이에서 '정난'이 화두가 된 사실에 주목하면서,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이때 성조에 관해 의론할 때, 혼백도 놀랄 만한 한 글자가 은밀히 감추어져 있었으니, 바로 ‘簒(찬탈)’자였다. 이

는 200여 년 간 사대부들의 가슴속에서 튀어나오지 못하고 억눌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글자였다. 물론 문관과 문

인들이 건문제의 인자함을 칭송하긴 하였으나, 문인들은 황위에 4년 밖에 머물지 못했던 건문제에 대한 사모의 감

정을 말하기 보다는, 연왕의 황위찬탈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 했다. 이 사건은 후대 명대 역사 전체에 거대

한 그림자를 드리운, 상당히 근원적 성격을 띤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 왕조의 ‘초기 역사’가 그 이후의 전

세를 결정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이 가지는 변칙성과 사대부들이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던 사악성으로 인

해 문인들의 당대사에 대한 사고와 판단이 작동되지 못하도록 쇄기를 박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당대사)에

대한 감각방식에 영향을 주었다.15)

중국 봉건왕조의 경우, 나라를 다스리는 성문법이 존재했으나, 실제 통치이념의 근간이 되는 것은 유가 사

상이었다. 영락제가 아무리 ‘정난’의 명분을 강조해도, 유가의 이념에 따르면 이는 신하된 자가 주군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역모였으며, 충신들을 간신으로 몰아 잔인하게 유린한 不忠, 不義한 사건이었다. '정난지변'

에 숨어 있는 본말이 전도된 변칙성은 유가사상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정난의 시비에 관한 오랜 기휘는 문인들에게 왜곡된 유가사상의 근간을 바로 세울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기휘는 명 왕조가 무너지고 청 왕조가 들어서서야 비로소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명 황실의 기휘가 사라졌다는 것이 여선외사가 청대 초기 '전대미문의 현상'을 일으킬 만
큼 인기를 누린 이유일까? 이는 여웅이 건문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반대편인 영락제를 물리치는 허구적 서

사를 쓸 수 있었던 필요조건은 되었겠으나, 이 소설이 당시 독자들의 적극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충분조건은 될 수 없어 보인다. 장배항 선생이 여선외사에 67명이 서발과 평어를 남긴 것을 두고 “고대 통
속소설사에서 전무후무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중국 고대통속소설사에서 오직 여선외사에서만 나
타나는 특이성이라는 의미이다. 여웅은 당시 사회에서 문단에서 인정받던 문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한 예

술가도 아닌,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인사에 불과했다. 그런데 여웅이 ‘정난’의 이야기를 다시 쓰겠다는 소설의

대의를 말하자, 유정기는 무려 2년 동안 그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그가 오로지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

와준다. 진혁희는 서언을 작성해줄 것을 부탁받았는데, 여선외사를 읽은 후에는 자비를 들여 이 소설을 출
판하기까지 한다. 또한 양옹의 반응도 주목할 만하다. 양옹은 스스로 통속소설이 저속하여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런 그도 오로지 여선외사만은 '才子奇書'라 추켜세웠다. 위의 세 사람의 반응이

11) 廣州府太守葉敷南田跋語 , [清]吕熊, 女仙外史(下), 上海古籍出版社, 1991, p.1071.

12) [清]吕熊, 女仙外史(上), 上海古籍出版社, 1991, p.195.

13) [清]吕熊, 女仙外史(上), 上海古籍出版社, 1991, p.355.

14) 江西學使 楊顒念亭評論七則 , [清]吕熊, 女仙外史(下), 上海古籍出版社, 1991, pp.1073-1077 참조.

15) 趙園, 明淸之際士大夫硏究, 北京大學出版社, 1999,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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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과장이 아닌 것이, 여선외사는 통속소설로는 드물게 당시의 고위관리를 포함한 문인들의 평어가 대거
남아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설이 창작되고 전파되었던 청대 초기사회의 특징과 연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

백낙청은 성공한 역사소설이 되려면 역사소설의 작가가 그려내는 과거가 바로 현재에 사는 독자의 절실한

현실적 관심거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즉, '현재 역사의 구체적 전신'으로서의 과거를 제시해야하는데,

이렇게 현재를 역사의 소산으로 보고 과거를 현재의 전신으로 파악하는 정신이 바로 역사의식16)이라는 것이

다. 문학연구가 趙園 역시 ‘정난의 이야기’와 청대초기 사대부들이 가진 역사의식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청대 초기 사대부들이 ‘정난의 이야기’를 화두로 삼은 까닭이, 이들이 명

왕조의 멸망을 ‘정난’과 연결해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17) 무릇 제위의 정통성은 道統의 지지 위에서야

비로소 바르게 서는 것인데, 영락제가 황위를 찬탈하여 강상의 도를 무너뜨림으로써 제위의 정통도 바로설 수

없었고, 도통도 무너졌으며, 이것이 명의 멸망으로 초래했다는 논리적 귀결점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역사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소설은 그 역사를 소환해 ‘리라이팅’하여 역사의 과오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여선외사는 정사가 왜곡한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고, 무너진 강상의 도를 일으켜 세우며,
‘보충극반’을 실행해 충의의 이념이 구현된 허구적 세계를 창조해냈다. 이 소설이 협의적으로는 작가 개인의 '

정난'에 대한 소회에서 출발했을 수 있으나, 결국 청대 초기 문인들의 과거를 성찰하고자 하는 역사의식과 공

명했기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5. 나오며

흔히 정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문학은 패자의 이야기라는 말이 있다. 중국문학사에서도 역사 속 승자가 아

닌 패자를 동정하거나, 그들을 옹호하는 작품을 적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18) 작가 여웅 또한 자서에서 숙부

에게 황위를 빼앗긴 소년황제에 대한 안타까움과 영락제의 손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을 뿐 아니라 ‘간신’이

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충신들에 대한 동정이 여선외사를 창작하는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
다. 그래서 인지, 여선외사는 철저히 건문제를 옹호하고 역적 연왕을 타도하는 입장에서 역사 속 정난의 이
야기를 다시 쓰고 있다. 하지만 여선외사가 청대 초기 문인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이유를 단순히 건문제를
옹호했기 때문으로 단순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각 시대에는 그 사회의 의미를 해석하는 고유의 사고방식이 있다. 명청교체기가 명의 멸망을 목도하고 이

민족의 지배아래 들어간 충격의 시기였다면, 청 왕조가 기틀을 잡아가는 시기의 문인들은 명이 멸망하게 된

근원을 찾고자 했다. 청대 초기 ‘정난’에 대한 관심은 바로 이러한 역사의식의 소산이자, 그들의 현재적 문제

를 해석하려는 노력이었다. 여선외사는 이러한 시대의식과 그 궤를 함께 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여선외사
를 살펴보면, 소설 속 세계가 역사의 과오를 바로잡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소설

은 당새아와 연왕의 싸움을 각각 ‘충’과 ‘역’의 이념대립으로 치환시키고, 마침내 새아의 기의근왕군이 연왕군

을 물리침으로써 ‘보충극반’의 이념을 실현한다. 충신과 열녀는 기록하여 세상에 미명이 남도록 하고, 간신은

조롱하고 처단하여 후세사람들의 반면교사가 되도록 만들었다. 또한 연왕이 ‘난신적자’임을 알리고, 건문제에

게 황제의 위치를 돌려줌으로써, 연왕이 타락시킨 ‘부정명’한 세상을 ‘정명’하도록 만들었다. 여선외사가 청
대 초기 문인사회에서 반향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소설이 구현한 세계 속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당시 사회구성원들이 갖고 있던 독특한 역사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6) 백낙청, 歷史小說과 歷史意識-新文學에서의 出發과 問題點 ,창작과비평2(1), 1967, pp.6-7.
17) 趙園, 明淸之際士大夫硏究, 北京大學出版社, 1999, p.146 참조.

18) 대표적으로는 삼국지연의의 ‘擁劉反曹(유비를 옹호하고 조조에 반대함)’ 경향을 들 수 있다. 唐末의 시인 杜牧(803-

853)은 유방과의 싸움에서 패한 항우를 안타까워하며 칠언절구시 題烏江亭 를 지어 항우를 기억했다. 승패란 싸움에

서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니, 부끄러움을 안고 참을 줄 아는 것이 사나이라네. 강동의 자재 중 준재가 많으니, 권토중래

했다면 그 결말을 알지 못했을 것을.(勝敗兵家事不期 包羞忍恥是男兒 江東子弟多才俊 捲土重來未可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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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분과】 발표 ➀

图形-背景理论概述

한정*
1)
ㆍ여정화**

2)

为方便读者理解“图形”和“背景”这一对概念，请先观察下图：

如果以白色为背景，黑色部分容易被看成一只花瓶；如果以黑色部分为背景，白色部分则是两个人的侧脸图。

通常情况下，人们不能同时看到脸和花瓶。人们就是在图形和背景之间的转换过程中完成对信息的感知、注意、识

别和理解。因此，“图形”相当于突显的物体，而环境是“背景”。例如，观看电视剧时，我们一般把剧情看作

“图形”，把电视机看作“背景”。语言的表达也反映了这种关系，比如，当我们看到一支笔在桌子上时，可能有

以下说法：

例1：笔在桌上。

例2：桌子在笔下面。

两个例句描写的是同一客观情景，并都符合语法，但我们通常说“笔在桌上”，却很少说“桌子在笔下面”。

这是为何？因为笔是小的物体，更容易被看作是“图形”，即认知中的突显对象，大的桌子更容易是“背景”，用

来提供参照点。基于上述例子，本文将简单介绍图形-背景理论。

一、理论介绍

“图形-背景理论”最早由丹麦心理学家Rubin率先提出来，之后完型心理学家借鉴来研究知觉及描写空间组织

的方式。图形指某一认知概念或感知中突出的部分，背景则是为突出图形而衬托的部分。例如当我们观察周围环境

的某个物体时，通常会把这个物体作为知觉上突显的图形，把环境作为背景, 这也就是突显原则。（即普雷格朗茨

原则）

* 경성대학교

** 경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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语言学家Talmy最先将图形-背景理论用于语言研究，他将图形定义为：图形是一个移动的或者概念中可移动的

物体，其路径、位置或方向被视为变量，其特殊值是相对值。给背景下的定义是，背景是一个相对于一个参照框架

的静止。通常说来，人们不能既看到图形又看到背景，图形是包含于背景之中但又突出于背景的成分，在认知中占

优势，是最为明显的成分，成为注意的焦点。它通常是形状完整、体积较小、能够移动、结构简单紧凑、更可及、

首先见到的依赖性较大的事体。而背景相对于图形来说在认知中不占优势，突显程度较低，可作为认知上的参照

点；它具有某种可用来描写图形未知方面的已知特征，体积较大、静止的、结构相对复杂、独立性较大的、更易预

料的物体。

二、图形-背景的区别特征

我们都知道视觉中的图形与背景是以具体的实体为图形或背景的，而语言中的“图形和背景”则有太多不确定

因素，可以是在时间上存在因果关系上的事件，也可以是其它情况中彼此相关的两个事件。这些不确定因素则成为

我们研究语言中的“图形-背景”时的关键问题。语言学家Talmy曾给语言中的图形和背景分别列举了定义特征和联

想特征。之后文旭教授在此基础上进行了修改和补充。图形和背景的定义特征便是：图形没有已知的空间或时间特

征可以确定；背景具有已知的空间或时间特征，可以作为参照点用来描写、确定图形的未知特征。具体内容见下

表：

特征 图形 背景

定义特征 没有已知空间(或时间)特征可确定
作为参照点, 具有描述图形的

未知方面的已知特征

联

想

特

征

空间大小 面积或体积较小 面积或体积较大

时间长短 时间较短 时间较长

动态性 运动的或在概念上可移动 位置较固定，不易移动

突显性 突显程度高 突显程度低

关联性 更关联;在情景或意识中更近 不太关联

可及性 不可立即被感知 更能立即被感知

复杂性 几何图形较简单 几何图形较复杂

依赖性 较依赖 较独立

熟悉程度 不太熟悉 较熟悉

预料性 不易预料 更易预料

三、图形-背景理论在语言学中的应用

目前，“图形-背景理论”在语言学中有许多的应用，尤其是英语教学中的应用。鉴于能力所限和篇幅原因，所

以本文并不对此部分内容有所介绍，而是先用该理论分析汉语单句“主谓句型”和“存现句”；然后尝试思考如何

将理论用于对外汉语教学。

1. 图形-背景理论分析主谓句

单句主谓句型通常包括三个要素：主语、谓语和宾语。汉语一般把概念上突显的事物（图形）作为主语放在，

把不那么突显的事物（背景）作为宾语，图形和背景之间的关系则通过动词体现出来。如：

例3：超市在大学的旁边。

超市是主语，体现了图形的概念；“大学的旁边”是宾语，面积相对比超市大很多，所以作为背景起着参照物

的作用，确定超市的位置。我们一般不会反过来说“大学在超市的旁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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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4：他喜欢看电影。

他作为主语，具体指谁吗？似乎无法立即被感知，可以看作是图形；虽然我们也不清楚具体电影的名字，但在

我们的认知中，电影场景更能立即被感知，从而被看作是背景。

例5：火车正在穿过山洞。

在表示静止或者移动的参与者中，相对来说，移动的物体更容易被看作是图形，火车正在穿过山洞，一般主语

“火车”是图形，将“山洞”看作背景。

例6：老师批评了学生。

这句话的句义决定了“老师”是句子的“图形”，“我”是句子的背景, 不可颠倒，否则意思就全变了。当

然，如果用被动句表达的话，“学生被老师批评了”，学生则成了句子的“图形”。

就上述例子的句法结构而言，在一个简单的主谓单句里，主语通常是主要事物，位于句首，可以当作“图

形”，宾语是“背景”，谓词是联系的中间环节。“图形-背景理论”为主谓顺序的合理性提供了认知上的理论支

持。

2. 图形-背景理论分析存现句

存现句是语义上表示何处存在、出现消失了何人或何物的句式：结构上一般有三段，即处所段+存现动词+人或

物段；语用上用来描写景物或处所的一种特定句式。运用“图形-背景理论”分析存现句，我们可以发现，句子的

“图形”通常位于句末。如：

例7：台上坐着主席团。

例8：公园中央有一座新的假山。

例子中的处所名词“台上”和“公园中央”放在句首，充当参照物；句子的“图形”是“主席团”和“假

山”，位于句尾。用“图形-背景理论”来解释，存现句中的处所名词就是充当着一个大的背景，位于句首更能起到

展示大背景的作用，并能够使读者的注意力首先集中在这个背景上，然后再过渡到图形。再如：

例9：河两岸修满了新房子。

例10：新房子修满了河两岸。

观察例9，在我们的认知处于空白状态时，一个面积更大的背景“河岸”出现在视野中，保证我们在这个较为稳

定的环境被确立为整个认知背景时，才能顺利接受和理解“新房子”这个“图形”。例10中，我们的注意点是由

“新房子”开始，然后扩大到背景“河两岸”上。

作为一种特殊的句式，“存现句”通过主体位移到句末，成为句末焦点（图形），从而引起读者对其进一步的

关注。如果进一步分析，我们可以发现“倒装句”也存在这样的现象。鉴于篇幅原因，本文暂不举例分析。

3. 图形-背景理论在对外汉语教学中的应用

汉语虚词教学是教学的重难点，例如“着”、“了”和“过”。很多学生即使明白了其基本含义和用法，但有

时还是不能造出正确的句子。下面以“了”为例进行分析讨论。

例11：他喝了咖啡。

例12：他吃了香蕉。

例13：他买了面包。

上述例子中，在“了”的后面添上数量词就正确了。孔令达先生对此问题进行了论述, 他把动词后的宾语称为

简单宾语, 并明确指出:“如果‘动+宾’表示经常发生并且比较具体的动作,一般不能自足……这类非自足的格式可

以添加这样的语言成分变成自足的句子:在宾语前添加表示物量的词语。”对外汉语教材《汉语教程》一年级教材第

二册中也很明确地说:“‘V+了’要带宾语时,宾语前要有数量词或其他词语做定语。例如:买了一本书；喝了点酒；

吃了一些鱼。” 

当然，在对外汉语教学中，我们不能大讲特讲上述理论，那应该怎么办吗？对于这样一个问题，我们可以试着

用认知语言学中的图形——背景理论来做一番解释。像这样的一些句子不成立的根本原因是：句子只说出了背景，

而没有说出图形。这类句子人们关注的是整个事件，包括吃的数量或者东西的好坏等等，而不仅仅是一个动作。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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么在宾语前加上一些表示物量的定语，比如说：我吃了一个苹果。在这里，数量词相当于一个句子的焦点(图形)，

相当于暗示着一种对比，我吃了一个苹果，而不是两个、三个等等。 虽然这种对比没有直接说出来,，但在我们脑

海里是存在着这样一个参照(背景)的。

仍然以例12为例，下面的说法却可以成立：

例14：他吃了香蕉，就去学校了。

这个句子中‘V+了’后并未出现“数量词+宾语”的格式，却又是正确的句子呢？这里很显然，“他吃了香蕉”

表示的是一个时间背景，图形(焦点)是后一句话“就去学校了”，后半句话是以前半句话为时间参考点的。如果没

有后半句话，总会让人感到一种意犹未尽的感觉，好像后面还差点什么似的，原因正在于此。

李大忠先生主编的《外国人汉语语法偏误分析》中提到以下错句：

例15：她去了小卖部买酸奶。

例16：昨天晚上我朋友来了看望我。

如果去掉两句中的“了”，句子则能成立。其原因是什么呢？以例15为例，我们知道动态助词“了”是表示动

作的完成，如果在第一个动词后加上“了”，那么就强调了“去”的动作已经完成。这样一来，“她去了”和“小

卖部买酸奶”都成了叙述的重点，都是图形（焦点），没有主次之分。正如李大忠先生所说“意义的重点不在于第

一个动作行为是否完成，或者说是目的的意义压倒、超过、淹没了动态一样，因此前一个动作行为是否完结已没有

表达的必要了。”所以像这类错误，要使此句成立的话，把“了”去掉就可以了。

四、结语

通过分析，“图形-背景理论”为汉语主谓句主谓顺序的合理性提供了认知上的理论支持；就存现句而言，汉语

的语言表达习惯是不倾向于把具有较小、易移动、简单、突显程度高等特征的名词性成分放在表示处所意义的位置

上。当然本文选择了最清晰表达“图形——背景理论”的语言层级结构作为研究对象，而有的汉语的语言结构的组

成远远不是“图形-背景理论”所能完全解释清楚的。但是通过这种分析,我们知道人类语言的空间结构组成是符合

人类认知规律的。此外，鉴于笔者学识尚浅，对“图形-背景理论”的理解和消化尚不足，只能发表一些粗浅的看

法。但笔者相信随着该理论广泛应用于语言学研究，这会丰富语言学领域的相关研究，尤其是在教学界。笔者将深

入学习认知语言学相关理论，并思考是否可以运用理论指导学生的阅读理解及写作。如在写作时使用不同句式写

作，这样的话作文也不会单调，且内容也很连贯紧凑。进而提高他们举一反三的语言应用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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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분과】 발표 ➁

“同甘苦，共患難”中“同”的詞性詞義以及相關問題探究

김종찬*1)

【目 录】

1、序言

2、及物動詞“同”的意義

3、“同甘苦，共患難”中“同”的及物動詞詞性

4、“同甘苦，共患難”相關問題

5、結論

1、序言

《現代漢語詞典》(以下簡稱《現漢》)將“同”界定爲具有多種詞性的兼類詞。《現漢》關於“同”的介詞、

連詞的解釋，我們沒有異見，値得討論的是“同甘苦，共患難”中“同”的詞性。

《現漢》將“同甘苦，共患難”中的“同”跟“我們同住一個宿舍”中的“同”歸於副詞，而呂叔湘的《現代

漢語八百詞》(以下簡稱《八百詞》)却將“同甘苦，共患難”、“同來北京”中的“同”都歸於動詞。這兩種觀點

都値得商榷。

爲了解決這些問題，我們先討論及物動詞“同”的意義，再探討“同甘苦，共患難”中“同”的及物動詞詞

性，並進一步考察及物動詞“同”的義項，最後提出我們關於“同”的觀點。

2、及物動詞“同”的意義

周行健在《實用漢語用法詞典》(以下簡稱《實用》)(1992：639)中，關於“同”有如下敘述：

「同 tóng <動>相同，一樣： 跟所指事物相同。謂 [狀∼]兩人的興趣不∼。[∼補]今年的産量∼於去年的産量。  

   {定}我們是∼一個民族│我們走∼一條路│∼一個品種價格相同。<副>共同，一起；都。用在動詞前。{狀}幹部與工

人∼     吃，∼住，∼勞動│我們∼去北京，∼乘一次車│他們倆∼是山東人。

……

【同】 <動> 相同  一樣 <副>共同  一起  都……」

周行健將具有“相同”、“一樣”等意義的“同”界定爲動詞，對於這一點，我們有不同的意見。

一般來講，動詞可以分爲及物動詞與不及物動詞。及物動詞一定能帶上賓語，而它可以再細分爲動態性和靜態

性兩種。至於不及物動詞。高更生、譚德姿、王立廷《現代漢語知識大詞典》(以下簡稱《知識》1995:72)有如下論

述：

* 안동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jckim@and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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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及物動詞  又稱自動詞。指所表示的動作、行爲止於自身不涉及他 物的動詞。與及物動詞相對。」

漢語的不及物動詞與英語，韓語一樣，只能是動態性的，其所表示的動作、行爲止於自身不涉及他物。

以上我們考察了及物動詞與不及物動詞。當“同”具有“相同”、“一樣”等意義時，它不能帶上賓語，故它

不是及物動詞，這種“同”沒有動作行爲性，故它不能是不及物動詞。可見，周行健將這種“同”歸於動詞是有問

題的.

這種“同”具有形容、描寫事物的屬性，因此，我們認爲它應是形容詞.

《現代漢語規範詞典》(以下簡稱《規範》)p.1304關於“同”的釋義如下：

「同 tóng ① 形 一樣：彼此沒有差別 ▷ 形狀不〜|大〜小異|〜鄉|〜時。② 動 (跟某事物)相同 ▷ 獎勵辦法〜
第四條|用法〜前。③ 副 表示不同的施事者共同發出某一動作或處在相同的情況，相當於“一同”“一起”▷ 三人〜
行|〜      學|〜屬私立學校。……」

《學生現代漢語詞典》(以下簡稱《學生》)(2015：1206)關於“同”的釋義如下：

「同 tóng …… [形] 一樣；彼此沒有差別：大〜小異|〜鄉。[動] 跟……  相同：〜種。[副] 一同；一起：〜
學。……」

以上我們查看了幾部詞典關於“同”的闡釋，與周行健不同，《規範》、《學生》等詞典都將具有“相同”、

“一樣”意義的“同”分析爲形容詞，這是有道理的。现在我们注意的是它们的動詞“同”。

《規範》、《學生》中的動詞“同”具有“跟……相同”的意義，這時它能帶上賓語，而沒有動作行爲性，故

它是靜態性及物動詞。

《現漢》(2018：1312) 關於“同”的闡釋如下：

「同 tóng ①形 相同；一樣：∼類│∼歲│∼工∼酬│大∼小異│條件不∼│∼是一雙手，我爲什麽幹不過他? ②

動 跟…相同：∼上│∼前│“貳”∼“二”。③ 共同：一∼│會∼│陪∼。④副 一同；一齊(從事)：∼甘苦，共患難

│       我們∼住一個宿舍。⑤介…」

在《現漢》的“同上”、“同前”中，“同”是及物動詞，是“跟……相同”的意思，也就是周行健的“跟所

指事物相同”，“上”、“前”是“同”的賓語。由此可見，介詞“跟”與形容詞“相同”的釋義與及物動詞

“同”有關係。1)《規範》、《當代漢語詞典》(以下簡稱《當代》)、《學生》等詞典給及物動詞“同”的釋義是

“跟……相同”，即是利用虛詞“跟”與形容詞“相同”來釋義的。在“下面幾種特性的慣用格式，形式上同‘定  

 心’結構，意義上不同於上述一般的‘定   心’關係。”(《漢語句法規則》p.69)中，“同”與“不同於”之間

有對應關係。及物動詞“同”是“跟……相同”，而及物動詞性結構“不同於”是“跟……不相同”。2)

1) 呂叔湘在《八百詞》(1999:535)中給[動]2擧了一些例子，如“同上”、“同前”、“‘外頭’的用法同‘外邊’”。這裏的

“同”正是“跟所指事物相同”或“跟……相同”，是靜態性及物動詞。

2)判定一個詞的詞性時，其詞義是很重要的。對“同”的釋義“相同”、“一樣”都是形容詞，那麽這裏的“同”也應該是形容

詞。但周行健却認爲在“兩人的興趣不同”中，“同”是動詞。依據周行健的觀點，“不同”是由否定副詞“不”加上動詞

“同”，是動詞性結構，有“不相同”的意思。

   周行健在《實用》(1992：711)中論“相同”時說：

  「相同 xiāngtóng 合成詞，偏正式。<形> 彼此一致，沒有區別 謂版本〜|觀點〜|受傷的部位〜。……」

   周行健認爲“相同”是形容詞，而由否定副詞“不”加上形容詞“相同”構成的“不相同”是形容詞性結構。“不同”與

“不相同”意思相近，何以“不同”是動詞性結構，“不相同”却是形容詞性結構呢？帶着這種疑問，我們考察一些例句：

 ①這種符號基本適應於英語句子成分的分析，但英語的補語在內容上與漢語不同應加以注意。（《漢英語法比較指南》p.16

5）

  ②英語陳述句中主語謂語的分布位置與漢語相同。（《漢英語法比較指南》p.168）

  例①的“與漢語不同”和例②的“與漢語相同”結構完全一樣，這裏的“不同”、“相同”有聚合關係，完全可以替換，只是

意義相反而已。“相同”是形容詞，那麼“不同”也應是形容詞或形容詞性短語。下面的例句也許能支持我們的觀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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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對比語言學的角度來看，韓語及物動詞的範圍非常狹窄，只限於能帶上賓格助詞“을”、“를”的動詞，即

支配性動詞。相對於韓語，漢語的及物動詞範圍要大得多。在漢語中，“同上”、“同前”等的“同”是及物動

詞，但在韓語中沒有與它對應的及物動詞，因此翻譯時一般要借助韓語助詞。例如“同上”、“同前”的“同”，

翻譯時用韓語助詞“와/과”加上韓語形容詞“같다”，即“……와/과 같다”。《現漢》及物動詞“同”的釋義，

“跟……相同”相當於韓語的“…와/과 같다”。可見漢語的介詞“跟”相當於韓語的助詞“와/과”。

周行健又有例句“今年的產量同於去年的產量”，他認爲這裏的“於……”是一個句法成分充當述語“同”的

補語。我們認爲“同於”是一個句法單位充當述語，這個問題牽涉到介詞“於”的前附性3).

“同於”是由“形容詞(同)+虛詞(於)”構成的述語，其功能相當於黏賓及物動詞，是“跟…相同”的意思。4)

  ①“詞性是指詞的語法特性，着眼於個體，是以個別詞爲對象所作的歸類，得出的結果是類別相同或不同的一個一個的詞。”

（《應用漢語教程學習指導》p.192）

  案：“相同或不同”是並列結構，“相同”是形容詞，“不同”是形容詞或形容詞性短語。

  ②在“有些同義詞的意義相近，但是搭配關係却不同”（王喜編著《速查同義反義詞典》p.101）

  案：“相近”與“不同”具有對應關係。“相近”是形容詞，“不同”也是形容詞或形容詞性短語。

  ③從而，參照點的設定在不同的語言中會有共同之處也會有不同之處。（《漢英對比語法論集》p.17）

  案：“共同”與“不同”具有對應關係。“共同”是形容詞，“不同”應是形容詞或形容詞性短語。

  ④當年悲悲戚戚的屈原與今天喜氣洋洋的柳宗元，心境不同，心態相仿。（《文化苦旅》p.29）

  案：“不同”與“相仿”具有對應關係。“相仿”是形容詞，“不同”也應是形容詞或形容詞性短語。

3) 下面這些例句也可以證明介詞“於”的前附性。例如：

  ①某類動詞雖然常用於某種情狀的句子，但有時也可用於其他情狀； 另一方面，有的動詞只能用於一種情狀，有的則能用於

兩種甚至兩種以上的情狀，還有的却是幾類動詞共用於一種情狀。(《英漢語言文化對比研究》p.202)

  案：“用於”是動詞述語，與它構成對應關係的“常用於”“共用於”都作述語。考察它們的賓語，更能了解述語的對應性。

  ②第一行和第二行的成分分別是前綴和後綴，附着於詞根，構成派生詞。(《英漢語言文化對比研究》p.256)

  案：“構成”是動詞述語，而與它構成對應關係的“附着於”是詞組作述語，而“詞根”“派生詞”分別作它們的賓語。

  ③攔河大壩高達一百一十米，相當於二十八層的大樓。(《現漢》p.1483)。

  案：這裏的“相當於”與“高達”具有對應關係，《中朝詞典》p.1809、《現代漢語規範詞典》p.1418都收有“相當於”，認

爲它是動詞。可以說這裏的“相當於”與“高達”都是动词作述語。

  ④漢語則相對地傾向於直截了當的陳述，往往進行按步就班的推理。(《英漢對比語言學》p.228)

  案：“傾向於”與“進行”有對應關係，作述語，而“直截了當的陳述”與“按步就班的推理”有對應關係，作賓語。

  ⑤有些人醉心於追新，忽視繼承。(《漢語語言學》p.7)

  案：“醉心於”與“忽視”有對應關係，而“追新”與“繼承”有對應關係。

  ⑥這裏我們撇開了詞的詞彙意義，而着眼於它的概括意義。(《英漢對比語言學》p.127)

  案：“撇開”與“着眼於”具有對應關係，作述語。“詞的詞彙意義”與“它的概括意義”具有對應關係，作賓語。

  ⑦語言的意義不僅來自詞彙、語法本身，同時也依賴於一定的語言環境。(《現代英語語言學概論》p.147)

案：“來自”是詞作述語，與它有對應關係的“依賴於”作述語，而“詞彙、語法本身”“一定的語言環境”分別作它們的賓

語。

  ⑧植根於活的語言又重視活的語言。(《當前我國語言文字的規範化問題》p.57)

  案：“植根於”與“重視”有對應關係，作述語，“活的語言”是它們的賓語。

  ⑨他們置身於兩個絕然不同的時代，完成了兩個絕然不同的命運。(《收獲散文精選》p.127)

  案：“置身於”與“完成”有對應關係，作述語，而“兩個絕然不同的時代”和“兩個絕然不同的命運”有對應關係，作賓語。

  ⑩有的諧波振幅是零或接近於零。(《語音學教程》p.15)

  案：“是”與“接近於”有對應關係，作述語。

  ⑪演變後的構形與構意屬於另一個共時層面，存在於另一個構形系統之中。(《漢字學概論》p.152)

  案：如果“屬於”是動詞述語，與它有對應關係的“存在於”也應是述語。

  ⑫它類似於句子成分，但又不完全等於句子成分。(《漢語語法教學論綱》p.109)

  案：“等於”是詞作述語，而與它有對應關係的“類似於”應是述語。

  (以上例句多數與本人以前的文章中的例句重複。)

4) “同於”充當述語的例子很多。例如：

  ①16.1 中日兩國同於七月初一宣戰。八月十八（陽曆九月十七）兩國海軍在高麗西北鴨綠江...

  ②28.1 現所見三體石經中古文，同於《說文解字》中古文者有70個，約占總數的16%；同於《說文解字...

  ③135.1 ...清償國際間債權債務關系的實踐活動或過程。從這個意義上說，外滙同於國際結算。靜態的外滙，是指國際間爲清

償債權債務關系而進行的滙兌...

  ④462.1 ...致與《越絕書》《抱樸子·辨問》之說合，只是略有增益，其書名亦同於《越絕書》之《靈寶五符》。據劉師培

《讀道藏記》考證，此序及文與...

  ⑤469.1 ...寶篇》系曾慥節選本，文字多異。重刊《道藏輯要》危集所收，格式同於《正統道藏》，唯不分卷。

  ⑥471.1 ..."。《洞玄自然經訣》提出所謂真人，就是"體洞虛無，與道合真，同於自然，無所不能，無所不知，無所不通"。

  ⑦480.1 ...，一元十二日，合三十六日。AB玉籙齋是隋唐以後才有的，其法略同於黃籙，則是在數量上略有差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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這裏的“同於”與“同上”的“同”在意義上基本相同。

3、“同甘苦，共患難”中“同”的及物動詞詞性

《現漢》有關“同”的形容詞、動詞（案：及物動詞）、副詞、介詞說，我們基本上贊同，但部分例句不一定

很恰當。現在我們要注意的是《現漢》“同”的副詞說。《現漢》把“我們同住一個宿舍”中的“同”分析爲副

詞，並作“一同”、“一齊(從事)”等釋義。在“我們同住一個宿舍”中，“同”具有“一同”、“一起”的意

思，是副詞。值得注意的是《現漢》將“同甘苦，共患難”中的“同”也分析為副詞。依據《現漢》，這裏的

“同”具有“一同”、“一齊（從事）”、“一起”。然而“甘苦”一般用作名詞，副詞“同”怎麼能直接修飾名

詞“甘苦”呢？

呂叔湘《八百詞》(1999:535)關於“同”的闡釋如下:

「同tóng [動] 1.…… 3。共同; 協同。多用於書面。

三人∼行│∼來北京│∼甘苦，共患難│我們在中學∼過三年學」

呂叔湘在《八百詞》(1999:535)中給[動]3擧的一些例子，如“三人同行”、“同來北京”、“同甘苦，共患

難”、“我們在中學同過三年學”等可以分成兩類。

第一類：三人同行；同來北京

第二類：同甘苦，共患難；我們在中學同過三年學

第一類“同”後面是動詞“行”、“來”，這裏“同”是由“相同”的意思引伸出來的，具有“一同”、“一

起”等意思，以副詞的身份修飾其後面的動詞。依據《現漢》、《規範》、《學生》、《當代》等詞典，第一類中

的例句都與“同”的副詞用法有關。可見，呂叔湘將這一類歸於動詞是有問題的.

第二類“同”後面出現了時態助詞“過”，這個“同”無疑是及物動詞，“學”是動詞活用作名詞充當賓語。

至於“同甘苦，共患難”，“甘苦”是名詞，那麽“同”很可能是及物動詞，而不是副詞。

在《現漢》所擧的“同上”、“同前”等例子中，“同”是及物動詞，具有“跟……相同”的意義。但“同甘

苦”的“同”並沒有“跟……相同”的意思。因此，我們推測及物動詞“同”應具有兩種不同的義項。

及物動詞“同”的一個義項“跟……相同”，我們已經在上一節裏討論過，不必在此贅述。現在我們要注意的

是及物動詞“同甘苦，共患難”的“同”、“共”。“同甘苦”與“共患難”具有對應關係。掌握“共”的詞性，

有助於分析“同”的詞性。基於這種認識，我們先探討一下“共”。

《當代》（2009：517）關於“共”的闡釋如下：

「共 gòng ① [形] 相同的；都具有的：∼性│∼識│∼通。② [動]共同具有；一起承受：同甘∼苦。③ [副] 一

起；∼同：∼同│……」

《當代》認為動詞(案:及物動詞)“共”有“共同具有”、“一起承受”等意思.“共”充當及物動詞的例子很

多。下面例句轉引自北京大學漢語語言學硏究中心現代漢語語言學硏究中心現代漢語語料庫 http//ccl.pku.edu.c

n：

  ⑧642.1 這一認識同於《文通》，不同於《釋詞》。

  ⑨672.1 ...摩”能用於以測度詞“莫”爲語義標記的測度問句，說明其功能不盡同於現代漢語語氣詞“嗎”，因爲後者通常是

不能進入“莫VP［ ］”...

  ⑩692.1 這個音類的性質，有人認爲同於塞音，有人認爲同於擦音，我們贊成前一種看法。

  (案：以上例句都轉錄自“北京大學漢語語言學硏究中心現代漢語語料庫 http//ccl.pku.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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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21.1 ...所必需。從這個意義上說，教育是人類社會的永恒範疇，與人類社會 共 始終。並且，隨着社會的發

展，人類積累的知識越來越豐富，教育對人..。

②136.1 ...個生命的一部分，這樣，人類的精神財富便找到了它最安全、與人類 共 存亡、且具有再生功能的"保

險庫"。因此，教育作爲傳遞文化的手段..。

③159.1 ...，勿施於人"，尊重他人的人格和意見，善於同他人平等相處，合作 共 事。一個具有開拓精神、創造

才能的人，才能不囿於傳統、安於現狀，..。

④765.1 　 義就是以實際行爲與他人 共 命運。任何人的命運都由人之間的關系所定義，每個人都需要他人的承

..。 

⑤1348.1 ...，即地球作爲相對封閉的系統是一只有限的“宇宙飛船”以及與地球 共 命運的人類是“宇宙飛船的

乘務員”。 

以上是“共”充當述語的例子。在“同甘共苦”中，“共 ”是及物動詞，那麽，從對應關係上“同”也應是及

物動詞。“同甘共苦”相當於“同甘苦共患難”，那麽，這裏的“同”，“共”也都是及物動詞。

《現漢》(2018：457) 關於“共”的闡釋如下：

「共 gòng ①相同的；共同具有的：∼性│∼通。②共同具有或承受：同甘苦，∼患難。③副 在一起；一齊：∼鳴

│和平∼處│同舟∼濟│∼進晩餐。……」

《現漢》認爲“同甘苦，共患難”中的“共”具有“共同具有或承受”的意思，以這樣的釋義解釋“共患難”

時，意思很淸楚。依據《現漢》，“同甘苦”中的“同”是副詞。“同”如果是副詞的話，它應直接修飾“甘

苦”，但“甘苦”是名詞，因此副詞“同”不能直接修飾名詞“甘苦”。5)在我們看來，“同甘苦，共患難”的

“同”、“共”具有對應關係，是及物動詞充當述語，而“甘苦”、“患難”都應是以名詞的身份充當它們的賓

語，這時“共”具有“共同具有或承受”的意思。

基於這種認識，我們來考察一下與這類及物動詞“同”有關的例句：

①由於我和栢森與他同寢室，因此起碼每晩會見到一次。(《痞子蔡作品集》p.240)

案：這是一種因果複句。在“我和栢森與他同寢室”中，“我和栢森”是主語，“與他”是介詞結構充當狀語，

“同”是及物動詞充當述語，而“寢室”是“同”的賓語。“同寢室”的結構與“同甘苦”是一樣的。《現漢》將“同

甘苦”的“同”分析爲副詞，據此將“同寢室”的“同”分析爲副詞的話，例句是缺述語的病句。“同寢室”的“同”

應是“共用”的意義。

②我已經願意和它共進退同生死。(《英語大王思思來了》p.98)

案：“共”、“同”是及物動詞充當述語，而“進退”是動詞活用爲名詞來充當“共”的賓語，“生死”是名詞充

當“同”的賓語。這裏的“同”可以理解爲“共同承受”。

以上例句中“同”的意義可以槪括爲“共用”、“共同具有或承受”、“共同享有”。

《漢語大詞典》卷3(以下簡稱《大詞典》1994：100)：

「同 [tóng 《廣韻》徒紅切，平東，定。]

② 與……相同。……

⑤ 共，共一個，《詩·鄭風·有女同車》：“有女同車，顏如舜華。”…… 宋陳亮《乙巳春與朱元晦書》：“同

床各做夢，……”」

5)《當代》(2009：1441)：

  「同 tóng ① [形] 一樣；沒有差別：〜類|〜齡|大〜小異|條件相〜。② [動] 與……一樣：〜前|用法〜上。③ [副] 共

同；一起：〜學|〜居|〜甘共苦|會〜|陪〜。……」

  《當代》與《現漢》一樣認爲“同甘共苦”的“同”是副詞，但在我們看來，“同甘共苦”也應是“動賓動賓”結構，“

甘”、“苦”是形容詞名物化充當及物動詞“同”、“共”的賓語，“同甘共苦”中“同”與“共”、“甘”與“苦”具有

對應關係，“甘”與“苦”是賓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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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詞典》已經指出“同”具有兩種及物動詞的義項。義項⑤及物動詞“同”的釋義是“共”、“共一個”，

即我們所說的“共用”、“共同具有”、“共同承受”、“共同享有”等意思。6)其例句中的“同車”、“同床”

正是我們所說的“同意”7)、“同志”、“同桌”、“同甘苦”、“同享樂”、“同寢室”、“同生死”之類。

4、“同甘苦，共患難”相關問題

“同甘苦，共患難”是並列結構。既然如此，“同”的釋義就應該跟“共”的釋義有一定的關係。《現漢》將

“同甘苦”的“同”分析成副詞是有問題的，這裏的     “同”也具有“共同具有或承受”的意思，應該用“共同

具有或承受”來解釋“同甘苦”。

至於“同甘苦，共患難”，“甘苦”與“患難”之間是不是也在意義上具有對應關係呢？

謝文慶在《反義詞》（1988：113）中有如下論述：

「（2）在一定的語言環境裏表偏義

不應計較得失     偏重“失”

嘗盡了甘苦     偏重“苦”

是非之地     偏重“非”

       ……」

在“嘗盡了甘苦”中，賓語“甘苦”實際上是偏重“苦”的。

基於這種認識，我們來考察一下與這類及物動詞“同”有關的例句：

①分述戀人之間同甘苦、共患難的不同情況，…。(辛菊《現代漢語》p.291)

案：“同甘苦”、“共患難”是並列結構，其內部結構都是述賓短語。及物動詞“同”和“共”具有“共同具有或

承受”的意義。

②爲什麽我們窮的時候，可以同甘苦，有錢了，日子好了，反而不能同享樂。(《相逢陌生人》p.18)

案：從對應關係來看，“可以同甘苦”與“不能同享樂”之間有密切關係，這裏“甘苦”是名詞，“同”是以及物

動詞充當述語；“同享樂”的“同”也是及物動詞。“享樂”是動詞活用作名詞而充當賓語的。在“不能只顧享樂”中

“享樂”是賓語，“同享樂”的“同”有“共同承受”、“共同享有”等意義。

《現漢》(2018：421)關於“甘苦”的闡釋如下：

「【甘苦】 gānkǔ 名 ①借指美好的處境和艱苦的處境：同∼，共患難。②在工作或經歷中體會到的滋味，多偏    

   指苦的一面：沒有搞過這種工作，就不知道其中的∼。」

《現漢》關於“甘苦”有兩種義項：一為“甘”與“苦”的內在義，二為“甘”與“苦”中“甘”的意義弱化

而偏重“苦”意義。《現漢》將“同甘苦，共患難”擺在義項①下面，“甘苦”本來是由兩個在意義上相近、相反

或者相類的詞根並列組合而成的聯合型結構。(參見《漢語詞法學》（2015：37）但這裏的“甘苦”解釋爲“美好的

處境和艱苦的處境”的話，意思講不通。“甘苦”應該解釋爲“艱苦的處境”，才能與“患難”發生對應關係。

6)《大詞典》卷2(1994：82)：

  「共 [gòng 《廣韻》渠用切，去用，群。]

   ① 同用；共同具有或承受。……

   三代共之。……又如：同甘共苦；休戚與共。

   ……」

  《大詞典》談到“共”具有“同用”、“共同具有或承受”。它所擧的“同甘共苦”中“共”是“共同具有或承受”的意思。

“同甘共苦”是並列結構，“共苦”是述賓結構，那麼“同甘”也應是述賓結構。

7)《實用》(1992：640)將“同意”分析爲動賓式合成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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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患難”表示“逆境”，那麼“甘苦”也具有與它相近的意思。因此，我們主張，在“同甘苦，共患難”中，“甘

苦”是偏義複詞，“甘”的意思已經被呑倂到“苦”中去了，着重點在“苦”的意思，《現漢》應將這句熟語擺在

義項②下面。

5、結論

綜上所述，“同”充當述語而帶賓語時，它是及物動詞，具有兩個義項：“同”具有“跟……相同”的意思

時，如“同上”、“同前”、“‘貳’同‘二’”等，它應是動詞(案：動1)；“同”也具有“同用”、“共同具有

或承受”，“共同面對”等意思，如“同甘苦，共患難”、“同甘共苦”等，這裏的“同” 應是動詞(案：動2)。

基於這種認識，將“同”的釋義重新整理如下：

「同 tóng 形容詞 相同；一樣：∼類│∼歲│∼工∼酬│大∼小異│條件不∼│∼是一雙手，我爲什麽幹不過他? 

及物動詞 ①跟……相同：∼ 上│∼前│“貳”∼“二”。②共用; 共同具有或承受，共同面對：∼甘苦，共患難│∼
生共死。副詞 一同；一齊(從事)：〜來北京│我們∼住一個宿舍。介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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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분과】 발표 ➂

《新撰字鏡》同形字研究

金玲敬*1)

《新撰字鏡》是日本平安時代（794-1192）的僧人昌住在昌泰年間（898-901）完成的一部字書。該書的書體風

格充滿著唐末俗文獻的風貌，使用大量的俗字、同形字，具有頗高的字樣學價值。

據筆者統計，《新撰字鏡》的同形字出現於標題字以及釋文中的反切、義項、引文、字際關係說解等領域，幾

乎全文普遍存在。首先，出現在標題字的時候，大致呈現兩種類型。一是字形兼容的另外一個字的音義信息也一起

表示，如“ ”。《新撰字鏡》：“鹿雷反。摧也。摧繐也。偈摧也。又息良反。喪衣也。又馬腹帶。”列兩種反

切各表示“縗”、“纕”二字，也分別列其義項。一是直接使用某字的同形字，不分別列其音義信息，如“”。

《新撰字鏡》：“倉導反。古文造字。就。”按照《說文》，古文造字應从舟。《新撰字鏡》多以“肉”代“

舟”，由此可見“”就是“艁”的同形字。其二，出現在釋文中，如“家”。《新撰字鏡》：“ [䙕],同。

子家反。䙕襌。”如同“ (《太上洞玄靈寶妙經衆篇序章》)”，“冡”訛變為“家”，可見“子家反”的“家”

其實是由“冡”訛變的同形字了。又如“稠”，《新撰字鏡》：“ [䮻]，都老反。稠字。禱牲，馬祭也。”其

實，“稠”是“禂”的異體字，如《玉篇》：“䮻,亦作禂。” 按《玉篇》，“稠”原本表示“密也”之意，與

“禂”無關。後來“禂”字的“示”變為“禾”，形成了與“稠”相同的字形了。

《新撰字鏡》同形字的使用非常廣泛，而且往往呈現出與中國的同形字不同的軌跡來，如“ ”。《新撰字

鏡》：“ 泜 ，三同之。又同。古文作詆，都禮支之二反。欺也。呵也。渚也。至也。水中高地也。”其中，

“ ”為“沶”的訛變字。“沶”原本與“泜”無關，表示“沶水”之意，由於《新撰字鏡》有時因字音近似以

“示”代“氐”，於是“泜”變為“沶”，又變成“ ”，結果形成和“沴”之異體“沵”相同的字形了。由此可

見，《新撰字鏡》同形字確實具有一定的固有性，有必要以科學的方法掌握其規律，并系統整理了。於是，本文以

後的論述主要在全面統計同形字、歸納字形演變規律，以及對這些同形字的校勘等幾個方面進行的。

* 金玲敬【韓】江西師範高等專科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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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분과】 발표 ➃

대화협력원리를 통한 表敬副詞 “幸” 고찰*
1)

― 史記의 대화문을 중심으로

백종이**

【목 차】

1. 서론

2. “幸”에 대한 선행연구

3. 그라이스(Grice)의 대화협력원리

4. 表敬副詞 “幸”의 언어적 함축효과

5. 한국어 번역에서 表敬副詞 “幸”의 재해석 가능성

6. 결론

1. 서론

본 논고는 史記의 대화문 중 표경부사 “幸”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떠한 화용적 양상이 드러나는지 고찰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화자와 청자 간의 의사소통에서 표경부사 “幸”의 역할을 살펴보는 동시에 어떠한 언

어적 함축 효과가 발생하는지 비중 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표경부사는 동사와 형용사에 해당하는 위어 앞에서

전체 문장의 상황을 연출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사회적 습관을 이용한 화자의 돋보이는 고의적인 행위라

고 볼 수 있다. 화자가 갖는 고의적 의도를 대화협력원리에 접목하여 청자에게 어떠한 효과적인 소통이 전달

되는지 살펴보겠다. 史記는 漢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 통일된 문법과 문자로 완성되어 있어 언어가 규범적

이다. 그리고 本紀 , 世家 , 列傳 은 대화가 대신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하였다.

2. “幸”에 대한 선행연구

“幸”은 史記의 대화체 문장에서 자주 출현하는 표경부사이다.1) 일반적으로 위어 앞에 위치하여 화자의

주된 행위의 분위기를 돋우어 주는 추임새 역할을 한다. 우선 아래 사전적 정의와 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

다.

敬詞로서 幸의 사전적 의미와 학자들의 해석은 아래와 같다.

* 학계에서 표경부사를 포함한 공경을 이르는 명칭은 아직 정하고 있지 않으며. 敬辭, 敬詞, 敬語, 敬讓語 등으로 혼용하

여 사용하고 있다. 필자는 王力선생과 李運富의 의견에 동의하여 본 논고의 연구대상을 敬詞 및 表敬副詞로 명명하기

로 하겠다.(王力, 1984, 王力古漢語字典, 北京: 中華書局, 第7字, p.865.) 또한, 본 논문은 대화문에서 狀況語의 용법으

로 사용되는 표경부사의 화용 분석에 관한 논문으로 명칭의 범위와 정의에 관련된 정확성은 논하지 않기로 한다.

**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중국어과 (baizhi@dankook.ac.kr)

1) 분포 수치는 결론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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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어자전】2)

① 길흉화복

② 희망

③ 황제가 몸소 나옴

【한어대자전】3)

① 운이 좋다. 의외의 이익을 얻거나, 재해가 없어짐.

② 다행히；덕분에, 행복；행운

③ 기쁘다；좋아하다

④ 편애하다； 총애하다

⑤ 친애를 받는 사람；총애를 받는 사람

⑥ 불쌍히 여기다；동정하다

⑦ 만나다

⑧ 기대하다

⑨ 경어(敬辭)

⑩ “正”과 같다

【현대한어사전】4)

① 행복；행운

② 행복하고 기쁘다고 여기다.

③ 바라다；희망하다

④ 요행

⑤ 총애(를 받다)

⑥ 임금이 어떠한 장소에 도착했음을 가리킴

“幸은 길흉화복을 의미한다.” (설문해자주)

一、상대방의 대표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앞에 위치하며,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행운임을 나타낸

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존경을 표시한다.

二、제3자에게 존경을 표시한다. “幸”은 동사를 수식하고 제3자의 행위를 나타낸다.

三、자신의 동작 및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앞에 위치하여 요행이나 행운을 뜻한다. 겸손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존경을 나타낸다. (고한어어법과 발전)5)

위의 사전적 의미와 용법을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화자는 청자에게 사랑 및 관심을 받는다(받았다).

② 화자는 청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

③ 화자는 청자로 인해 이득을 받는 존재이다.

④ 청자로 인하여 발생한 상황(사건)이다.

⑤ 청자는 운을 몰고 오는 (일을 추진하는) 주동적 존재이다.

⑥ 청자는 일을 처리하는 재능이 있다.

2) ① 逢凶化吉, ② 希望, ③ 皇帝親臨為幸, 王力古漢語字典, 北京: 中華書局, 1998年, p.271.

3) ① 僥幸, 意外地得到好處或免去災害, ② 幸虧；多虧, 幸福；幸運, ③ 喜悅；喜好, ④ 偏愛； 寵愛, ⑤ 親愛者；受寵的人,

⑥ 哀憐；同情, ⑦ 遇, ⑧ 期望, ⑨ 敬辭, ⑩ 相當於“正”, 漢語大字典, 第9字 第1卷, p.466.

4) ① 幸福；幸運, ② 認為幸福而高興, ③ 望；希望, ④ 僥幸, ⑤ 寵幸, ⑥ 舊時指帝王到達某地, 現代漢語詞典, 第五版, 北

京:商務印書館, 2005年, p.676.

5)一、常用在代表對方行為的動詞前, 表示由於對方的行為使自己感到幸運, 從而表示對對方尊敬. 二、表示對第三方的尊敬,

“幸”修飾的動詞代表第三方的行為. 三、用在代表自方動作行為的動詞前, 常表示“僥倖”, “幸運”之意, 在表謙卑的同時對對方

的尊敬. 楊伯峻, 何樂士, 古漢語語法及其發展, 2013年, 北京: 語文出版社, p.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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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화자는 수동적인 존재다.

⑧ 청자(가 만든 운)로 인해 화자의 상태는 안정적이다.

⑨ 청자는 화자에게 긍정적인 존재이다.

幸을 사용한 화자는 청자의 행위 결과를 받는 수동적 존재이다. 여기서 수동성은 화자가 청자의 능력에 기

대어 생활하는 기초가 되며 화자가 청자를 신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여기서 신임 의지는 화자의 존재성을

청자에게 확인시키는 함축적 의미를 일으키고 청자를 주체적인 존재로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다. 그

러므로 표경부사 幸은 화자가 사회적 혹은 능력적으로 청자보다 못한 존재성을 전달하는 확인 기제로 활용된

다.

3. 그라이스(Grice)의 대화협력원리

그라이스(H. P Grice)는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에 일정한 원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1975년 대화협력원리(C

ooperative Principle)를 제안했는데 ‘질’, ‘양’, ‘관계’ 그리고 ‘양태’의 4가지 격률을 포함하고 있다. 의사소통 과

정에서 화자가 이 4가지 격률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지키지 않을 때, 언어적 함축이 발생하며 청자에게

자신의 의도(메세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현상에는 “격률위반”, “격률무시”, “격률회피”가 있

다. 이와 관련된 대화문은 제 4장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6)

4. 表敬副詞 “幸”의 언어적 함축효과

표경부사 “幸”은 史記의 진술, 요청, 표현 화행에 자주 출현한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1) 齊王侍醫遂病, 自練五石服之. 臣意往過之, 遂謂意曰：“不肖有病, 幸診遂也. ”

臣意即診之, 告曰：“公病中熱. ”( 扁鵲倉公列傳 )

위 (1)은 시의(侍醫) 수(遂)가 병이 들어 진찰을 요청하는 대화의 일부분이다. 화자는 “幸”을 사용하여 ‘간단

하게 말하라’와 ‘중의성을 피하라’는 양태의 하위 격률을 무시하고 있다. 화자는 “幸”을 발언하여 요청의 의도

를 더욱 극대화한다. 즉, “幸”은 청자를 부추기는 의도적 함축을 일으키고 화자의 긍정 의미를 전달하는 역할

을 한다. 또한, 화자는 ‘당신이 온 것이 행운이다’, ‘당신의 재능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당신은 존재감이 큰

인물이다’의 중의적 의미를 발생시켜 청자에게 함축의 공손 기제를 전달한다. 따라서 “幸”은 청자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묵시적 추론의 기제로 사용되었고, 화자는 노골적인 공경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2) 留侯曰：“始上數在困急之中, 幸用臣筴. 今天下安定, 以愛欲易太子, 骨肉之間, 雖臣等百餘人何益. ”

呂澤彊要曰：“為我畫計. ”( 留侯世家 )

위 (2)는 留侯가 呂澤을 시켜 위협하자 留侯가 진술하는 대화의 일부분이다. 화자(留侯)는 황제가 자신의

계책을 사용하였다는 “用臣筴”의 기본구조에 “幸”의 표지를 첨가하고 있다. 화자는 “幸”을 사용하여 ‘적합한

말을 하라’는 관계의 격률과 ‘애매한 표현을 피하라’, ‘중의성을 피하라’, ‘간단하게 말하라’는 양태의 하위격률

을 고의적으로 무시했다.

화자의 계책을 선택한 황제는 ‘운이 함께 하는 존재’, ‘까다로운 존재’, ‘그의 선택을 받은 자신’ 등의 묵시적

6) 본 발표문은 중국학 제66집에 수록된 필자의 후속 논문으로 현재 진행 중임을 밝힌다. 이에 발표 원고 분량 제한으로

이론의 상세한 해석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2019年度 秋季 學術大會

70

의미를 가지며, 화자가 능력과 입지를 지존에게 인정받았다는 함축적 확인 기제를 청자에게 전달한다. 또한

“幸”의 사용은 청자에게 과도한 예보적 함축 의미를 일으켜 화자의 합당한 의사를 전달한다.

요컨대 화자는 “幸”을 청자가 자신을 인정하는 확인 기제로 사용하는 동시에 화제의 선택적 행위를 황제의

권한으로 돌려 자신을 수동적인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표면적인 공손 기제는 청자에게 부정적 태

도를 전달하는 이면의 효과를 갖는다.

5. 한국어 번역에서 表敬副詞 “幸”의 재해석 가능성

제4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번역된 문장의 함축적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표경부사 “幸”의 자연

스러운 표현을 살펴보기로 하자.

(3) 斯曰：“斯, 上蔡閭巷布衣也, 上幸擢為丞相, 封為通侯, 子孫皆至尊位重祿者, 故將以存亡安危屬臣也. ”( 李斯列

傳 )

[나는 상채라는 시골의 평민이었으나, 다행히도 황제께서 발탁하여 승상이 되고 열후로 봉해졌으며 자손도 모

두 높은 지위와 많은 봉록을 받게 되었소.]

위 (3)는 李斯(화자)가 趙高(청자)의 요청을 거절하는 대화의 일부분이다. 제4장에서 술회한 바와 같이 표경

부사 “幸”은 상대방에게 공손한 의도를 전달하는 상황 이외에도 화자가 제3자에게 자신이 존경하는 대상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의 이름(斯)을 거론하며 대화를 시작한다. 그리고 “幸”은 화자가

청자(황제)에 대한 공경의 태도를 전달하기 위한 표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질의 격률을 무시한 것으로 함축

<화자의 능력은 뛰어나다>, <황제는 화자를 신임할 것이다>, <화자는 총애를 받았을 것이다>, <나는 너만

큼 지위가 있다(크다)>의 정보가 추론된다. 따라서 위의 번역에서 “나는”과 “다행히”의 표현은 독자에게 충분

한 함축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을 “저는”으로, “다행히”를 “뜻 밖에 황제의 아량으로”의

표현으로 접근한다면 독자가 인물의 대화를 이해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같이 제4장 예문(1)의

“幸診遂也. ”는 “제가 당신의 진찰을 받을 수 있어 천만다행입니다.”로, “始上數在困急之中, 幸用臣筴”은 “일찍

이 황제께서 다급하고 곤궁한 상황에 친히 은총을 베푸시어 제 계책이 쓰였습니다.”로 표현할 수 있다.

6. 결론

史記에 출현하는 표경부사 “幸”은 화자 행위의 목적을 이끌어주는 狀況語로 전체 문장의 추임새와도 같

은 역할을 한다. “幸”의 화행 양상을 분석하면 아래 <표1>과 같다.

아래 <표1>를 살펴보면 모든 계층이 진술화행, 표현화행, 감사화행에서 표경부사 ‘幸’을 사용한다. 화자는

중립의 형식적 의도와 요청 및 찬양의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심리동사, 지각동사, 인식동사 앞에 ‘幸’을 두어

긍정의 표지로 활용했다. 동사의 정보와 함께 생성된 공손의 함축기제는 청자에게 대부분 찬양의 메시지로 전

달된다.

이상 그라이스의 대화협조원리를 통해 표경부사 ‘幸’이 사용된 대화문을 살펴보았다. 화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幸’의 기제로 청자에게 겸허와 공경의 흔적을 남긴다. 대화에서 표경부사의 기제는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고 위어들과 함께 어우러져 함축의 정보를 일으킨다. 즉, 화자는 표경부사를 활용하여 고의적으로

대화격률을 무시한다. ‘幸’의 고의적 사용이 언어적 함축으로 여러 정보를 발생시키고 전체 대화의 양상을 이

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에서 검토한 것처럼 고전문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는 표면적 의미뿐만 아

니라 화용적 접근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청자에 해당하는 독자들이 한문고전작품을

수월하게 이해하고 친숙해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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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양상

부사

통사

구조

의미

방향

화행

유형

문장사용

횟수

인물

방향성

(지위)

출현동사
방향 감정

幸

幸 + V 

긍정

요청

시작

중립

2회
下→上

察

종결
1회 許

1회 平 診

진술
종결

찬양
2회 下→上 稱, 甚

3회 上→下 敎, 擧, 甚

중립 1회 上→下 敎

시작 중립 2회 下→上 得

표현 종결 찬양 2회 平 甚

幸 + 

V + O

요청

종결
찬양

중립

5회 下→上 聽, 赦

3회 上→下 敎

시작 찬양
2회 下→上 得, 許

1회 上→下 卒

진술
시작 찬양

중립

5회 下→上 得, 用, 列, 致

8회 上→下 告, 至, 敎, 臨, 許, 得

1회 平 聽

종결 2회 上→下 辱, 過

감사 종결 찬양 1회 下→上 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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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분과】 발표 ➄

중국어교육의 주제범주 및 주제항목 분석*
1)

― 국내 중국어교재와 HSK标准教程(2015)의 주제비교를 중심으로

위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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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서론

‘주제’란 생각이나 활동을 이끌어 가는 중심이 되는 문제나 내용을 말한다. 또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환

경과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말이나 글의 중심 화제로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교육과정 달라지

더라도 어떠한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제 선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교수의 필수성이 큰 주제는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유의미적인 학습을 도울

수 있다.1) 이처럼 주제의 중요성은 중국어교육에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인 학습자가 중국어로 정확하고 유창

하게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학습자에게 적절한 의사소통 기능과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국어 교육과정에 반

영해야 한다. 이는 한국인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 교육요목에 반영되

어야 할 기본적인 체계2)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중국어교육에서 중국어교재에 반영된 주제들을 분석하여 중국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중국어교육의 주제요목 마련을 위한 토대연구를 하고자 한다..

논의방법으로 첫째, 언어 보편적인 주제와 개별적인 주제를 도출하여 이와 국내 중국어교육에 반영된 주

제를 비교분석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언어보편적 주제 도출을 위한 대상은 유럽참조공통기준: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CEFR: 2001)3), Core Inventory for general E
nglish, 국제 통용 한국어표준교육과정4)등이다. 언어개별적 주제 도출을 위한 대상은 国际汉语通用课程大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3028356)

** 창신대학교 중국비즈니스학과 부교수 (wsk5072@hanmail.net)

1) 김중섭,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국립국어원, 2011, p.13. 서 Richards(2001) 의 재인용.
2) 위수광, 표현중국어 교육문법 연구, 서울:박이정, 2015, p.131. 참조.
3) Th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CEFR)이 国际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과 新HSK

大纲제정에 중요한 참조기준이 되므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하 CEFR으로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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纲(2014)5)과 新HSK大纲(2015), 제2 외국어과 교육과정6) 등이다.7)
둘째, 국내 중국어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대표적인 중국어회화교재를 대상을 반영된

주제들을 수준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어만의 특징적인 주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中国国

家汉办 제정한 중국어교육요목 国际大纲(2014)와 중국어교육평가요목 新HSK大纲(2015)과 연계되어 편찬

된 HSK标准教程(2015)의 주제들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중국어교육에 반영된 주제들의 다양성, 수준별 연계성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국

내 중국어교육의 주제에 관한에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향후 중국어교육요목의 주제선정에 토대가 되리

라 여겨진다.

2. 교육요목의 주제범주 및 주제항목

대부분의 교육요목은 목표와 연계된 주제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新HSK大纲(2015)는 이를 상세하게 주
제범주와 주제항목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주제범주와 주제항목의 개념으로 구분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로써 주제만을 제시한 교육요목은 주제범주로 간주하고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중국어교육요목의 주제

중국에서 제정된 중국어교육요목인 国际大纲(2014)과 중국어교육평가요목인 新HSK大纲(2015)이 가장

최근에 제정된 중국어교육요목이다. 반면 국내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중국어교육기준으로는 교육부에서 제정

한 중등교육과정 제2 외국어과 교육과정(2011)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이들 요목에 반영된 주제들을 살펴보고
자 한다.

우선 国际大纲(2014)은 전 세계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1~6등급 체계로 편찬된 중국어교육요목이다.
이는 2009년 中国国家汉办에서 제정한 평가요목 新汉语水平考试大纲에 근거한 것이다. 이후 新HSK大纲(2

009)을 新HSK大纲(2015)로 수정 보완하였다. 国际大纲(2014)에서 '汉语教学话题及内容建议表'의 주제내

용을 교재편찬이나 교수자의 수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고, 이는 언어와 관련성이 있는 주제들을 참고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통용되는 주제들이며 다른 등급 내에서 중복해서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新HSK大纲(2015)의 서문에 따르면, 주제식교수법(主题式教学)과 과업식교수법(任务型教学)의 이론과

방법에 근거하여 의사소통을 한 주제와 언어 과제를 제시하고, ‘주제요목(話題大纲)’, ‘과제요목(任務大纲)’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 가운데 ‘주제요목’은 ‘주제중심교육’의 일환으로 의사소통에 필요한 주제를 이용하여 언

어교육과 내용교육을 통합하여 언어능력과 사회 이해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것은 주

제를 이용하여 언어 기능과 언어 지식, 문화를 통합한 교육과 평가를 시행하고자 한 것으로 제시된 주제에 따

라 중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인 셈이다.8) 新HSK大纲(2015)에서는 国际大

4) 이하 한국어표준교육과정으로 명함.
5) 이하 国际大纲(2014)으로 명함.
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별책 16〕교육부

7) 외국어교육요목들간의 상관관계를 갖고 제정되었음.

8) 박경송 외2, 新HSK의 화제범주와 항목 분석— 新HSK 4~6급(듣기, 독해)을 중심으로 , 중국어교육과 연구, 제2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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纲(2014)과 달리 등급별 주제요목을 새롭게 제시하여 ‘교수-학습-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주요한 기준이 되
고자 하였다.

그럼, 国际大纲(2014)과 新HSK大纲(2015)에서는 제시한 주제범주와 연계된 주제항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표2> 国际大纲(2014)과 新HSK大纲(2015)의 주제

国际大纲　
新HSK大纲9)

주제범주 주제항목

일상생활, 가정생활

관광과 교통, 사회교제

여가 오락, 심신건강

일상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음식, 

교통수단 및 외출10), 대인관계, 날씨, 쇼핑, 체육활

동, 보건의료, 개인경제활동, 환경보호, 보도기사

개인정보 각종정보
개인정보, 사건정보

물건정보, 시간정보, 장소정보

학교생활, 교육　 교육 교육활동, 학습상황, 현상과 문제

　 일과직업 구직·이직, 일상근무, 공관활동, 고객상담

기념일활동, 언어와 문화 문화
전통풍속, 국정민생, 지리명소, 

언어문자, 건설, 역사, 군사, 법률

감정과 태도, 가치관　
체험적

깨달음
생활의지혜, 인생경험, 사회현상평론

문학과 예술　 문학예술
각종고사, 동화, 유머, 각종예술, 작품소개, 명인명

가소개, 개념용어

과학과 기술　 과학기술
인터넷과 정보기술, 과학기술상식, 과학기술발명, 

전문과학지식

자연, 지구와 환경 자연
동물, 식물, 자연현상,

환경기후, 인간과 자연

사회 경제 경제현상, 경제관리, 상업무역

<표2>을 통해 国际大纲(2014)은 18개, 新HSK大纲(2015)은 10개의 주제범주로 구성되었고, 新HSK大纲

(2015)는 주제범주와 연계된 주제항목이 55개이다. 그리고 国际大纲(2014)과 新HSK大纲((2015)의 주제가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요목에 주제범주는 거의 동일하며 ‘일과 직업(구직, 이직, 일상근

무, 공관활동, 고객상담)’만이 新HSK大纲(2015)에서 새롭게 제시된 주제임을 알 수 있다. 新HSK大纲(201

5)주제요목의 ‘문화’ 범주의 하위 항목에는 ‘전통풍속, 국정민생, 지리명소, 언어문자’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
한 ‘문학예술’ 범주의 하위 항목에는 ‘각종고사, 각종예술, 작품소개, 명인명가소개’ 등이 제시되고 있다. 주목

할 것은 ‘체험적 깨달음’ 11)범주의 하위 항목에 ‘생활의 지혜, 인생경험, 사회현상평론’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보편적 가치관 외에 중국인의 가치관을 담고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2)

국내 중국어교육 기준으로는 교육부에서 제정한 중등교육과정의 기준이 유일하다. 이는 7차 교육과정의 
제 2외국어과 교육과정기준으로 공통 교육과정인 생활외국어(생활중국어)에서는 기초적인 의사소통에 필요
한 필수적인 언어 재료를 규정하고 그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필수 언어 재료의 학습을 통해 해당 외국어 사

용자와의 의사소통의 기초를 마련해주고, 외국어를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언어적 소양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선택교육과정인 제 2외국어(중국어Ⅱ)의 교육과정은 중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초적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18.12, p.266. 참고

9) 新HSK大纲(2015)前言에서 주제범주와 주제항목의 분류는 HSK기출문제 분석과 HSK어휘의 화제분류를 종합하고, 
国际大纲(2014), 현대한어분류사전(2013), 同义词词林(1983)등을 참고하여 설정한 것으로 밝혔다.

10) 이하 ‘교통수단 및 외출’을 ‘교통수단’으로 명함.

11) 주제범주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国际大纲(2014)의 ‘감정과 태도, 가치관’은 新HSK大纲(2015)의 ‘체험적깨달
음’과 유사성을 고려하여 구분함.

12) 박경송 외2, 新HSK의 화제범주와 항목 분석— 新HSK 4~6급(듣기, 독해)을 중심으로 , 중국어교육과 연구, 제28집,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18.12, pp.270-27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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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능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목표로 한다. 중국어Ⅱ는 생활중국어를 배운 학습

자를 대상으로 중국어학습의 흥미를 진작시키고 중급 수준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고르게 길러 중

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중국어Ⅱ를 통해 중국어에 대한 관심과 기본적인 의

사소통 능력을 토대로 중국인의 생활과 관련된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중국을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제 2외국어과 교육과정 기준에서 중국어교육과

정 체계는 다음과 같다.13)

<표3>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의 구성

구분 영역 내용

생활

중국어

언어적

내용

언어 기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을 균형 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각 영역별 

내용 제시

언어 재료

발음 및 철자(문자): 발음과 철자(문자)에 관한 내용 제시

어휘: 고등학교 일반 과목 제2외국어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중 300 낱말 

내외를 이수

문법: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사용된 문법 사항 참고

의사소통 기본 표현: 기초 외국어 학습에 적절한 내용

문화적

내용

해당 외국어 언어권의 일상생활 문화와 관련된 내용

해당 외국어 언어권의 언어문화에 관련된 내용

해당 외국어 언어권의 사회 문화와 관련된 내용

중국어Ⅱ

언어적

내용

언어

기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을 균형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각 영역별 

내용 제시

언어

재료

발음 및 철자(문자): 각 언어별 표준 발음 및 철자(문자)학습

어휘:【 별표Ⅱ】의 기본 어휘표 중심

- 중국어Ⅰ: 400낱말 내외

- 중국어Ⅱ: 800낱말 내외

문법:【 별표Ⅰ】의 의사소통 기본 표현 참조

- 규정된 문법 사항 준수

의사소통 기본 표현: 고등학교 수준에 적절한 기본 표현

문화적

내용

목표 언어권 국가의 일상생활 문화와 관련된 내용

목표 외국어 언어권의 언어문화에 관련된 내용

목표 언어권 국가의 사회 문화적 내용

이상의 표에서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 기본적인 주제를 제시하였다. 중국의 교육요목과 비교의 편의

를 위해 중국에서 편찬된 중국어교육요목의 주제범주와 항목의 기준으로 <표4>와 같이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주제문항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의사소통기능14)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표4>의사소통기본표현 주제 재분류

1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별책 16〕교육부

14) 杨寄洲, 对外汉语教学初级阶段功能大纲, 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98, p 126.

주제항목이 중국어교육요목에 없는 의사소통기능항목은 상기 요목에 근거하여 분류하였음.

구분 주제범주 및 주제 문항

대인관계 표현

일상생활 각종정보 사회활동표현(기능)

인사, 소개, 작별, 
이름, 나이·생년월일, 연락처, 

국적·거주지, 

초대·약속, 

축하·기원·환영

감정 및 의사표현

이성적 태도

감사, 사과, 희로애락, 만족·불만, 동의, 칭찬·감탄, 격려, 

위로, 책망, 승낙·거절, 확인·의외,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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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 ‘대인관계 표현, 감정 및 의사표현, 묘사 및 설명표현, 지시 및 명령표현, 생활

관련 표현’ 의 5개의 주제범주와 46개 주제항목을 제시하였다. 중국어Ⅱ는 생활중국어과목에 준하되 ‘의사소통

기본표현’을 응용하거나 심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활중국어의 문화적 내용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고 다음

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하였다.

(1) 언어문화에 관한 내용: 속담, 동화, 유머 등

(2) 현대 중국인의 사고방식에 관한 내용: 가치관, 민족성 등

(3) 현대 중국의 사회 문제에 관한 내용: 인구 문제, 지역별 차이, 환경문제 등

또한 문화적 내용 구성에 있어서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최근 공식자료로 구성할 것이며, 학생들의 흥미와

필요, 지적 수준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고, ‘의사소통 기본표현’을 참고하되 적절한 맥락 속에서 활용하여 구

성할 것을 제시하였다.15)

이상으로 중국과 국내의 중국어교육의 참조기준이 되는 중국어교육요목에 반영된 주제를 검토해 보았다.

중국의 교육요목에 반영된 주제와 국내 제 2외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제를 검토한 바 제 2외국어과 교육과
정의 대부분은 주제는 新HSK大纲(2015)의 '일상생활, 각종정보'에 포함되는 주제이다. 뿐만 아니라 의사
소통기능에 해당되는 항목(초대·약속, 축하·기원·환영, 명령표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2) 유럽참조공통기준(CEFR과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교육과정등의 주제
CEFR16)은 전 유럽의 언어교육을 위한 수업계획, 교육과정 요목, 시험, 교재 등을 개발하기 위한 참조기
준이다. CEFR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학습자가 배워야 하는 내용과 효과적인 의사소을
하기 위해 개발해야 하는 지식과 기능이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포괄성, 투명성, 응집성, 개방성, 융

통성을 기준으로 제정되었다.17) CEFR은 6등급(A1, A2, B1, B2, C1, C2)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목표에 맞게
기능별 기술하였다. 그리고 CEFR에서 의사소통 주제는 각각의 생활영역들 내에서 다양한 영역의 주제들을
토론 및 대화, 성찰 혹은 작문의 내용이 되면 어떤 의사소통적 활동의 중심이 된다고 제시했고, 주제별 범주

들의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5> CEFR의 주제분류

CEFR

인적사항, 주생활과 환경, 일상생활, 여가 및 오락 ,여행, 인간관계, 

건강과 위생, 교육과 직업교육, 쇼핑, 식생활, 서비스업, 장소, 언어, 날씨

15)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별책 16〕. 2011, pp220-224

16) CEFR을 기준을 삼은 이유는 国际汉语教学通用课程大纲과 新HSK大纲의 제정에 중요한 참조기준임으로 본 연
구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음.

17) CEFR활용 대상자는 교육기관 책임자, 교재 집필자, 교사, 교사양성자, 시험 출제자들에게 학습내용을 조정하며 학
습자들의 실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의 활동을 성찰하는 방법을 제공해 준다. CEFR은 목표, 내
용, 방법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공통 기반을 제공하여 어학강좌, 수업계획, 요목, 그리고 능력 검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대어 영역에서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언어 능력을 기술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

련되면, 상이한 배경에서 얻어진 능력 검정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더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유럽 내의 사회적 유동성

이 촉진될 것이라고 제시하였음.

묘사 및 설명표현
각종정보

사람, 사물, 사실, 경험, 비교, 선택, 추측, 가설, 말 전하기

지시 및 명령표현
명령표현(기능)

명령·금지, 요청·부탁, 충고, 제안·상의, 재촉

생활 관련표현

일상생활 교육 과학기술

물건사기, 전화, 시간, 날씨, 길 

묻기, 교통, 식사, 취미, 건강,
학교생활, 교실중국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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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교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요목인 CEFR은 이에 Core Inventory for general English
과 한국어 표준교육과정(2017)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CEFR을 토대로 British Council & EAQUALS
(2010)에서 공동 개발한 Core Inventory for general English이 표준영어기준이다. 이 요목도 CEFR의 등
급에 근거하여 표준 영어기준으로 등급별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18)

<표6> Core Inventory for general English의 등급별 분포

A1 A2 B1 B2 C1

Ÿ Family life
Ÿ Hobbise, 

Pastimemes
Ÿ Holidays
Ÿ Leisure 

activities
Ÿ Shopping
Ÿ Work, jobs

Ÿ Education
Ÿ Hobbise, 

Pastimemes
Ÿ Holidays
Ÿ Leisure 

activities
Ÿ Shopping
Ÿ Work, jobs

Ÿ Books, 
Literature

Ÿ Education
Ÿ Film
Ÿ Leisure 

activities
Ÿ Media
Ÿ News, 

Lifestyles& 
current 
affairs

Ÿ Arts
Ÿ Books, 

Literature
Ÿ Education
Ÿ Film
Ÿ Media
Ÿ News, 

Lifestyles
& current 
affairs

Ÿ Arts
Ÿ Books, 

Literature
Ÿ Media
Ÿ News, 

Lifestyles& 
current affairs

Ÿ Scientific 
developments

Ÿ Technical&leg
al language

표준영어기준인 Core Inventory for general English는 CEFR외에도 van EK(1980)에서 제시한 주제
분류에도 참조하여 제정되었는데 van EK(1980)의 주제범주와 주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7> van EK(1980)의 주제 분류

주제범주 주제 항목

개인신상 주소, 전화번호, 생일, 가족, 종교 등

집 집의 형태, 방, 가구, 정원 등

직업 직업, 직업 장소, 수입, 전망 등

여가선용 취미, 흥미, 라디오, 영화, 오페라, 초대, 대접 등

여행 여행, 휴일, 교통수단, 언어, 요금, 호텔, 캠핑 장소 등

대인관계 우정, 초대, 클럽활동, 정치와 사회적 견해 등

건강, 복지 신체적 부위, 사고, 개인적 안락, 감각적 인지, 연금, 의료 시설 등

교육 학교, 과목, 자격 등

쇼핑 쇼핑 시설, 의료, 가격 등

음식 음식과 음료의 종류, 외식 등

서비스 우체국, 전화, 전보, 은행, 경찰, 병원 등

장소 길이나 건물의 위치를 묻고 대답하기 등

외국어

날씨

한국어 표준교육과정(2017)은 10여간 4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완료되었으며, 처음은 7단계에서 6단계로 조
정되었다. 한국어 표준교육과정(2017)는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과정 마련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유형별 교육과정 및 지침 등 제공하여 국내외 한국어 교수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전체 등급기술의 영역은 주제, 기능 및 과제, 언어지식, 언어기술, 텍스트, 문화, 평가의 6영역

으로 구분하였고, 학습자의 숙달도 등급을 파악하고 총괄 목표를 확인한 후 등급별 총괄 목표에 맞게 주제항

목을 점검하고 선정한 주제항목으로 구현 가능한 기능과 과제가 선정되었다. 또한 등급별 계열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등급별로 구체화 하였다. 초급은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의사소통, 중급은 친숙한 사회적 주제를 다룬

18) 유럽평의회 편, 김한란 외 옮김, 언어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서울: 한국문화사,2010, p9, p
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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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고급에서는 덜 친숙한 사회적 주제를 다룬 의사소통으로 확대 사용하였다. 언어사용 맥락의 경우

초급단계에서는 일상적인 영역, 중급단계에서는 친숙한 사회적 영역, 고급에서는 덜 친숙한 사회적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술순서는 ‘과제·기능→ 주제→언어 사용역과 격식→문화’의 순으로 제시하였

다.19)

<표8> 한국어 표준교육과정(2017)의 주제범주 및 항목

주제범주 주제항목

개인신상 이름, 전화번호, 가족, 국적, 고향, 성격, 외모, 연애, 결혼, 직업, 종교

주거와 환경 장소, 숙소, 방, 가구·침구, 주거비, 생활 편의시설, 지역, 지리, 동식물 

일상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쇼핑 쇼핑 시설, 식품, 의복, 가정용품, 가격

식음료 음식, 음료, 배달, 외식

공공서비스 우편, 전화, 은행, 병원, 약국, 경찰

여가와 오락 휴일, 취미·관심, 라디오·텔레비전, 영화·공연, 전시회·박물관, 독서, 스포츠

일과 직업 취업, 직장 생활, 업무

대인관계 친구·동료·선후배 관계, 초대, 방문, 편지, 모임

건강 신체, 위생, 질병, 치료, 보험

기후 날씨, 계절

여행 관광지, 일정, 짐, 숙소

교통 위치, 거리, 길, 교통수단, 운송, 택배

교육 학교 교육, 교과목, 진로

사회 정치, 경제, 범죄, 제도, 여론, 국제 관계

예술 문학, 음악, 미술,

전문 분야 언어학, 과학, 심리학, 철학

이상을 통해 중국어뿐만 아니라 그 밖의 외국어교육요목에서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가 주를 이루고 있

으며, 그 밖의 사회생활, 문화 및 예술영역과 관련된 주제들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교육요목에는

각 언어권별 특징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유럽 40여개의 언어의 참조기준인 CEFR를 토대로 하여 제정된 것
은 이에 반영된 언어들 간의 공통적인 주제 즉 언어보편적인 주제를 참조로 함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3) 보편적 주제와 개별적 주제

앞 절에서 중국어와 중국어 외 언어의 교육요목에 제시된 주제범주와 주제항목을 살펴보았다. 이들 교육요

목의 주제범주와 항목은 공통적인 주제와 상이한 주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van Ek & Trim(20

01)은 언어교육의 주제영역에서 일반 개념(General Notion)과 구체 개념(Specific Notion)의 범주를 포괄적으

로 다루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개념(General Notion)을 보편적 주제로, 구체 개념(Specific Notion)을 개별적 주제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20). 보편적 주제는 외국어 참조기준으로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40개국 언어의 참조

기준인 CEFR과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표준영어 기준인 Core Inventory for general English, 이 기준에
영향을 준 Van EK(1980), 그리고 10여년 간 4단계를 통해 제정된 한국어 표준교육과정(2017)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개별적 주제는 중국어 관련해서는 중국어교육요목 国际大纲(2014)과 평가요목으로 新HSK
大纲(2015), 국내 중등교육과정에서 중국어 기준인 제 2외국어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19) 김중섭,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2017, p15.
20) 김중섭,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2017, pp.14-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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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보편적 주제와 개별적 주제 상관관계

이들 외국어교육요목들의 상관관계에 따라 언어 공통적으로 필요한 보편적인 주제와 언어별 특징에 따른

개별적 주제로 구분하기 위해 각 교육요목별 주제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9> 각 요목별 주제범주21) 및 항목 비교

CEFR

(2001)

Van EK

(1980)

Core Inventory for 

general English

(2010)

국제통용

한국어표준

교육과정

(2017)

国际大纲

(2014)

新hsk大纲

(2015)

제2외국어과 교

육과정 (2011)

유럽40개 언어 영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상생활

주생활환경

식생활, 여행

인간관계

날씨, 쇼핑

여가오락

건강위생

서비스

집, 복지

음식, 여행

대인관계

날씨, 쇼핑

여가선용

건강,서비스

일생생활

가정생활

여가오락

휴일, 쇼핑

체육활동

영화, 뉴스

시사프로그램

일상생활

주거와 환경

식음료,여행

대인관계

기후, 쇼핑

여가와 오락

건강, 교통

일상생활

가정생활

관광과교통

사회교제

여가오락

심신건강

일상생활

가정생활

음식, 대인관

계

날씨,쇼핑

체육활동

보건의료

보도기사 등

인사, 소개, 

작별,물건사기

전화, 시간 날

씨, 길묻기, 

교통, 식사, 

취미, 건강

인적사항

장소
장소 개인신상 개인정보 각종정보

이름, 나이

생년월일,연락

처

국적, 거주시

교육과

직업교육
직업

교육

일과직업

교육

일과직업

학교생활

교육

학교생활

교육

일과직업

학교생활

교실중국어

언어 외국어 법률
기념일활동

언어와문화
문화

전문분야
감정과태도

가치관

체험적

깨달음
예술

책과문학
예술 문학과예술 문학예술

매체

과학기술
과학과기술 과학기술 인터넷

자연

지구와환경
자연

사회 사회 경제

21) 각 요목별 주제범주별 명칭은 유사하지만 통일하지 않고 각 요목에서 제시한 용어 그대로 반영하였음. 단, van EK(1

980)는 요목이 아닌 연구성과이지만 요목의 주제선정에 주요한 기준이 됨으로 연구대상에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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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에서 CEFR, Core Inventory for general English, van EK(1980),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国际

大纲(2014), 新HSK大纲(2015)요목의 주제들을 비교분석하면 CEFR은 14개, Van EK(1980) 13개, Core I
nventory for general English16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16개, 国际大纲(2014)은 18개, 新HS
K大纲(2015)은 10개의 주제범주와 연계된 55개의 주제항목이 있다. 이들 교육요목에서 공통된 부분은 보편
적 주제이고, 중국어교육요목에서만 다루는 것은 개별적 주제범주로 볼 수 있다 22). 보편적 주제는 ‘일상생활,

주생활환경, 식생활, 여행, 인간관계, 날씨, 쇼핑, 여가오락, 건강위생, 서비스’ 등인 반면, 개별적 주제는 ‘감정

과 태도, 가치관, 문학과 예술, 사회, 경제, 과학과 기술, 지구와 환경’ 등으로 중국과 중국어의 특징과 어우러

진 사회전반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사회, 경제, 체험적 깨달음, 문학예술 ’ 등

의 주제는 구체적으로 중국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박경송 외 (2018)도 CEFR와 달리 新HSK
大纲(2015)은 개별적인 중국어 사용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新HSK大纲(2015) 주제요목에는 특화된 범주
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문화’범주의 주제항목에는 ‘전통풍속 국정민생, 지리명소, 언

어문자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문학예술’범주의 주제항목에는 ‘각종고사, 각종예술, 작품소개, 명인명가 소

개’등이 제시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체험적깨달음’범주의 주제항목에 ‘인생경험, 생활의 지혜, 사회현상평론’

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보편적 가치관 외에 중국인의 가치관을 담고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23)고 했다. 이로써 国际大纲(2014)과 新HSK大纲(2015)는 중국과 중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
는 개별적이고 특징적인 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중국어교육의 주제 현황 및 분석

1) 국내 중국어교재의 주제

국내 중국어교육에 활용된 주제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최근 10여 년간 국내 중국어회화 교재 중 많이 사용

되었으며, 최소 4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중국어회화교재에서 수준별로 반영된 주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에 해당되는 4종 중국어회화 교재 중국어마스터1-6, 맛있는 중국어 1(상,하)-3, 스마트중국어1-4, 汉语

口语345句 1-424)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교재에 반영된 주제를 앞서 <표2>에 근거하여 교재의 수
준별 주제의 빈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중국어마스터는 1권부터 6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중국어교육요목의 6등급 기준과 동일한 등급으로 구성되
어 있는 교재이다. 수준별 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0> 중국어마스터의 주제 (%)

22) <표9>의 진한 사각형이 개별적 주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23) 박경송 외2명, 新HSK의 화제범주와 항목 분석 , 중국어 교육과 연구, 제28호, 중국어교육학회, 2018.12, pp.270-27
1. 와 <표2> 참조

24) 박정구, 백은희, 중국어마스터1-6, 다락원, 2008.
jrc에듀케이션, 맛있는 중국어 1(상,하)-3, jrc에듀케이션, 2006.
김현철, 김은희, 스마트중국어1-4, 동양북스, 2010.
陈贤纯원저, 김현철편저, 汉语口语345句 1-4, 시사중국어사, 2011.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

대인관계 35.1 대인관계 44 가정생활 25 대인관계 16.8 가정생활 30

날씨 11 교통수단 16 대인관계 16.7 가정생활 16.8 음식 20

쇼핑 8.1
개인경제

활동
16 교통수단 8.3 음식 8.3 직장생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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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마스터의 1권부터 6권까지 수준별로 반영된 주제범주와 주제항목을 구분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의 주요 주제범주는 ‘일상생활, 각종정보, 문화’ 순서로 제시되었다. 빈도별 주제항목은 ‘대인관계> 개

인정보> 날씨> 쇼핑, 음식, 교통수단, 시간정보> 지리명소’ 순으로 제시되었다.

2단계는 ‘일상생활’만 제시되었다. 빈도별 주제는 ‘대인관계> 교통수단, 개인경제활동> 가정생활, 보건의료>

직장생활, 학교생활’순으로 제시되었다.

3단계는 ‘일상생활, 각종정보’이다. 빈도별 주제는 ‘가정생활> 대인관계>교통수단, 보건의료, 학교생활, 스포

츠, 쇼핑, 개인정보, 물건정보’ 순으로 제시되었다.

4단계는 ‘일상생활, 각종정보, 문화, 과학기술, 문화예술’이다. 빈도별 주제는 ‘대인관계, 가정생활> 음식, 날

씩, 보건의료, 개인정보, 사건정보, 전통풍속, 인터넷정보기술, 각종예술’ 순으로 제시되었다.

5단계는 ‘일상생활, 각종정보, 문화’이다. 빈도별 주제는 ‘가정생활> 음식, 개인정보, 전통풍속> 직장생활’순

으로 제시되었다.

6단계는 ‘문화, 문학예술’이다. 빈도별 주제는 ‘역사> 각종예술> 전통풍속> 언어문자’ 순서로 제시되었다.

이상으로 중국어마스터에서 수준별로 반영된 주제범주와 주제항목은 1단계에서 4단계에서는 주요 주제범
주는 '일상생활, 각종정보'이고, 3단계에서 6단계까지는 '문화, 문화예술' 주를 이루었다. 주제항목으로는 1단

계에서 3단계까지는 '대인관계, 교통수단, 개인경제활동' 등이 주를 이루고, 4단계에서 6단계까지는 '역사, 각

종예술, 전통풍속' 등이 주를 이루었다.

<표10> 스마트중국어의 주제                                                                                                         (%)

STEP 1 STEP 2 STEP 3 STEP4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

학교생활 23.5 교통수단 16.7 가정생활 23.4 가정생활 33.3

대인관계 14.8 가정생활 13.3 학교생활 20 대인관계 20

가정생활 11.8 학교생활 10 개인경제 10 쇼핑 10

쇼핑 8.8 대인관계 10 대인관계 4 스포츠 10

음식 8.8 날씨 10 스포츠 3.3

교통수동 2.9 개인경제 6.7

보건의료 6.7

음식 3.3

음식 8.1 가정생활 8 보건의료 8.3 날씨 8.3

교통수단 8.1 보건의료 8 학교생활 8.3
보건

의료
8.3

직장생활 4 스포츠 8.3

학교생활 4 쇼핑 8.3

각종정보 각종정보 각종정보 각종정보

개인정보 16.2 개인정보 8.3 개인정보 8.3 개인정보 20

시간정보 8.1 물건정보 8.3 사건정보 8.3

문화 문화 문화 문화

지리명소 5.4 전통풍속 8.3 전통풍속 20 역사 40

전통풍속 20

언어문자 10

과학기술

인터넷

정보기술
8.3

문화예술 문화예술

각종예술 8.3 각종예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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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중국어는 1권부터 4권까지 수준별로 반영된 주제범주와 주제항목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1단계의 주요 주제범주는 '일상생활, 각종정보'이고, 빈도별 주제항목은 '학교생활>대인관계> 가정생활, 장

소정보’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2단계의 주요 주제범주는 ‘일상생활, 각종정보, 과학기술, 문학예술’이다. 빈도별 주제항목은 ‘교통수단> 가

정생활> 학교생활, 대인관계, 날씨, 인터넷과 정보기술’ 등 순으로 제시되었다.

3단계의 주요 주제범주는 ‘일상생활, 각종정보’이다. 빈도별 주제항목은 ‘가정생활> 학교생활> 개인경제’ 등

순으로 제시되었다.

4단계의 주요 주제범주는 ‘일상생활, 각종정보’이다. 빈도별 주제항목은 ‘가정생활> 대인관계> 장소정보>

쇼핑, 스포츠, 개인정보’등으로 제시되었다.

스마트중국어의 수준별로 반영된 주요 주제범주와 주제항목은 모두 '일상생활, 각종정보'가 주로 제시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항목은 '학교생활, 가정생활, 대인관계, 장소정보, 교통수단 및 이동'등이 주로 제시되

었다.

<표10> 맛있는 중국어의 주제                                                                                                          (%)

1단계:Level1 上 2단계:Level1下 3단계:Level2 4단계:Level3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

대인관계 29.4 대인관계 17.6 대인관계 23.5 대인관계 6.7

 음식 23.5 가정생활 17.6 교통수단 17.6 날씨 6.7

학교생활 17.6 쇼핑 11.8 음식 8.8 보도기사 6.7

쇼핑 5.9 교통수단 11.8 학교생활 5.9

가정생활 5.9 쇼핑 5.9

교통수단 5.9 날씨 5.9

스포츠 5.9

개인경제활
동

2.9

각종정보 각종정보 각종정보 문학예술

물건정보 5.9 개인정보 17.6 개인정보 5.9 각종이야기 40

개인정보 5.9 물건정보 5.9 사건정보 5.9 각종예술 26.5

시간정보 5.9 교육 체험적 깨달음

위치정보 5.9 학습상황 5.9 인생경험 6.7

교육 문화 경제

학습상황 5.9 언어문자 5.9 상업무역 6.7

 

맛있는 중국어는 다른 교재와 수준의 표기는 Level 1 上, Level 1下 Level 2, Level 3로 다르지만 네 단

계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수준별 등급 구분의 편의를 위해 임의대로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여 수

각종정보 각종정보 각종정보 각종정보

장소정보 11.8 개인정보 6.7 장소정보 3.3 장소정보 16.7

개인정보 8.8 장소정보 3.3 개인정보 10

시간정보 8.8

과학기술

인터넷과정보

기술
10

문학예술

각종예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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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별로 반영된 주제범주와 주제항목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Level 1 上)의 주된 주제범주는 ‘일상생활, 각종정보’이다. 수준별 빈도에 근거한 주제항목은 ‘대인관

계>음식>학교생활’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2단계(Level 1下) 의 주제범주는 ‘일상생활, 각종정보, 교육’이다. 수준별 빈도에 근거한 주제항목은 ‘대인관

계, 가정생활, 개인정보> 쇼핑, 교통수단>물건정보, 시간정보, 위치정보, 학습상황’ 순으로 제시되었다.

3단계(Level 2)의 주제범주는 ‘일상생활, 각종정보, 교육, 문화’이다. 빈도별 주제항목은 ‘대인관계> 교통수

단> 음식’ 등 순으로 제시되었다.

4단계(Level 3) 의 주제범주는 ‘일상생활, 문학예술, 체험적 깨달음, 경제’이다. 빈도별 주제항목은 ‘각종이야

기> 각종예술’등 순으로 제시되었다.

맛있는 중국어의 수준별로 반영된 주제범주는 ‘일상생활, 각종정보, 교육’을 주로 제시되었고, 단계가 높
아질수록 ‘문화, 체험적 깨달음, 경제’등을 제시되었다. 또한 주제항목은 '대인관계, 학교생활, 가정생활, 교통

수단'등이 주로 제시되었고, 4단계에서 '각종이야기, 각종예술 , 인생경험, 상업무역'등을 제시하였다.

<표11> 汉语口语345句의 주제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

학교생활 22.9 대인관계 20.5 가정생활 20.6 가정생활 17.5

대인관계 16.7 가정생활 18.2 교통수단 14.9 직장생활 8.0

가정생활 16.7 교통수단 18.2 직장생활 14.7 교통수단 6.0

쇼핑 16.7 학교생활 11.3 음식 8.8 대인관계 3.0

음식 10.2 날씨 6.8 날씨 8.8 학교생활 3.0

교통수단 4.2 보건의료 6.8 대인관계 5.9 날씨 3.0

스포츠 4.5 보건의료 5.9

쇼핑 2.9

각종정보 각종정보 각종정보 각종정보

개인정보 6.3 장소정보 6.8 시간정보 2.9 장소정보 6.0

장소정보 6.3 시간정보 2.3 물건정보 3.0

시간정보 3.0

교육 교육 교육

학습상황 2.3 학습상황 2.9 학습상황 3.0

교육활동 2.3

체험적 깨달음 문학예술

인생경험 5.9 각종이야기 17.5

문학예술 자연

각종이야기 2.9 자연현상 3.0

자연 문화

자연현상 2.9 지리명소 6.0

전통풍속 6.0

법률 3.0

역사 3.0

언어문자 3.0

경제

경제현상 3.0

汉语口语345句는 1단계에서 4단계의 수준별로 반영된 주제범주와 주제항목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의 주제범주는 ‘일상생활, 각종정보’이다. 빈도별 주제항목은 ‘학교생활> 대인관계, 가정생활, 쇼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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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등 순으로 제시되었다.

2단계의 주제범주는 ‘일상생활, 각종정보, 교육’이다. 빈도별 주제항목은 ‘대인관계> 가정생활, 교통수단 및

이동> 학교생활’ 등 순으로 제시되었다.

3단계의 주제범주는 ‘일상생활, 각종정보, 교육, 체험적 깨달음, 문학예술’등이다. 빈도별 주제항목은 ‘가정생

활> 교통수단> 직장생활> 음식, 날씨’ 등 순으로 제시되었다.

4단계의 주제범주는 ‘일상생활, 문화, 각종정보, 교육, 문학예술, 자연, 경제이다. 빈도별 주제항목은 ‘가정생

활, 각종이야기> 직장생활> 교통수단, 장소정보, 지리명소, 전통풍속황’ 등 순으로 제시되었다.

汉语口语345句에서는 주제범주 ‘일상생활, 각종정보’를 전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육,
문화, 체험적 깨달음, 경제’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으로 4단계와 6단계로 구성된 국내 중국어 회화교재 4종을 대상으로 수준별 주제의 빈도수에 근거하여

주제범주와 주제항목을 정리하였다. 이때 상대적 단계에 맞춰 조절하지 않고, 교재구성에서 제시한 단계대로

반영하여 전체 6단계로 주제범주와 주제항목을 분석한 결과 9개의 주제범주와 29개의 주제항목으로 분류하였

다.

<표12> 국내 중국어교재의 수준별 주제 분포

주제범주(9개) 주제항목(29개) 1 2 3 4 5 6

일상생활

가정생활 ● ● ● ● ● 　

대인관계 ● ● ● ● 　 　

날씨 　 ● ● ● 　 　

쇼핑 ● ● ● ● 　 　

스포츠 　 ● ● ● 　 　

음식 ● 　 ● ● ● 　

보건의료 　 ● ● ● 　 　

직장생활 　 ● ● ● ● 　

보도기사 　 　 　 ● 　 　

개인경제 　 ● ● 　 　 　

교통수단 ● ● ● ●

학교생활 ● ● ● ● 　 　

각종정보

개인정보 ● ● ● ● ● 　

장소정보 ● ● ● ● 　 　

시간정보 ● ● ● ● 　 　

사건정보 　 　 ● 　 　 　

물건정보 ● ● ● ● 　 　

문화

지리명소 ● 　 　 ● 　 　

전통풍속 　 　 　 ● ● ●

법률 　 　 　 ● 　 　

역사 　 　 　 ● 　 ●

언어문자 　 　 ● ● 　 ●

문학예술
각종예술 　 ● 　 ● 　 ●

각종이야기 　 　 ● ● 　 　

과학기술 인터넷과 정보기술 　 ● 　 ● 　 　

교육
학습상황 　 ● ● ● 　 　

교육활동 　 ● 　 　 　 　

체험적깨달음 인생경험 　 　 ● ● 　 　

자연 자연현상 　 　 ● ● 　 　

경제
상업무역 　 　 　 ● 　 　

경제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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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를 통해 국내 중국어교재에 주로 반영된 주제범주는 ‘일상생활, 각종정보, 문화, 문학예술, 과학기술,

교육, 체험적깨달음, 자연, 경제’ 이고, 이와 연계된 주제항목은 ‘가정생활, 대인관계, 쇼핑, 음식, 교통수단, 학

교생활, 개인정보, 장소정보, 시간정보, 물건정보, 전통풍속, 학습상황’ 등 순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4단계까

지 '일상생활, 각종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1단계는 ‘문화’, 2단계는 ‘과학기술, 교육, 문학

예술’, 3단계는 ‘교육, 체험적깨달음, 문화, 문학예술, 자연’, 4단계는 '문학예술, 문화, 과학기술, 체험적깨달음,

경제, 교육, 자연’, 5단계는 '문화', 6단계는 '문화, 문학예술'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수준별 특징으로 4단계는

거의 대부분의 주제항목을 다루고 있었고, 그 다음은 3단계, 2단계, 1단계 순이다. 반면 5단계에서는 ‘일상생

활, 각종정보, 문화’와 관련된 주재항목을 제시되었고, 6단계에서는 ‘문화, 문학예술’만이 주로 제시되었다. 이

를 통해 국내 중국어회화교재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주제에 해당되는 주제범주와 주제항목을 다루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2) HSK标准教程(2015)의 주제
앞서 2장에서 中国国家汉办 제정한 중국어교육요목 国际大纲(2014)와 중국어교육평가요목 新HSK大纲(20

15)에 반영된 주제범주별 주제항목을 분석해 보았다. 이와 연계하여 편찬된 중국어교재 HSK标准教程(2015)

의 1권에서 6권까지 편찬하였다. 그렇다면 国际大纲(2014)의 주제를 토대로 편찬된 HSK标准教程(2015)에
반영된 주제범주별 주제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3> HSK标准教程(2015)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 일상생활
대인관계 20 대인관계 33.3 대인관계 45 대인관계 10 보건의료 16.7 가정생활 20

교통수단 13.3 음식 6.7 직장생활 15 쇼핑 10 가정생활 5.6 음식 10

학교생활 6.7 교통수단 6.7 음식 5
개인

경제활동
10 대인관계 5

가정생활 6.7 쇼핑 6.7 환경보호 5 가정생활 5 스포츠 5

음식 6.7 직장생활 6.7 가정생활 5 스포츠 5

날씨 6.7 보건의료 5

쇼핑 6.7

교육 교육 교육

학습상황 13.3 교육활동 5 교육활동 5

각종정보 각종정보 각종정보 각종정보 문학예술

시간정보 13.3 개인정보 13.3 개인정보 10 물건정보 5 각종고사 33.3

개인정보 6.6 물건정보 13.2 물건정보 5

시간정보 6.7 장소정보 5 지구와 환경 과학기술

장소정보 6.7 환경기후 5
과학기술

상식
11.0

인간과 자연 5
인터넷과

정보기술
5.6

과학기술

과학기술상식 5

체험적깨달음 체험적깨달음 체험적 깨달음

인생경험 10 생활의지혜 11.0 인생경험 20

생활의지혜 10 생활의지혜 20

문화 문화 자연

지리명소 5 전통풍속 5.6 동물 10

일과 직업 건설 5.6 식물 5

구직이직 5 국정민생 5.6 자연현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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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HSK标准教程(2015)는 여섯 단계로, 수준별로 반영된 주제범주와 주제항목은 다음과 같다.

1단계의 주제범주는 ‘일상생활, 각종정보, 교육’이다. 빈도별 주제항목은 ‘대인관계> 교통수단, 학습상황, 시

간정보’ 등이다.

2단계의 주제범주는 ‘일상생활, 각종정보’이다. 빈도별 주제항목은 ‘대인관계> 개인정보, 물건정보’ 순으로

제시되었다.

3단계의 주제범주는 ‘일상생활, 각종정보, 교육'이다. 빈도별 주제항목은 ‘대인관계> 직장생활> 개인정보’

등 순으로 제시되었다.

4단계의 주제범주는 ‘일상생활, 체험적 깨달음, 지구와 환경, 교육, 각종정보, 과학기술, 문화, 일과직업이다.

빈도별 주제항목은 ‘대인관계, 쇼핑, 개인경제활동, 인생경험, 생활의 지혜’등이다.

5단계의 주제범주는 ‘문학예술, 일상생활, 과학기술, 체험적깨달음, 문화' 등이다. 빈도별 주제항목은 ‘각종고

사> 보건의료> 과학기술상식, 생활의지혜' 등 순으로 제시되었다.

6단계의 주제범주는 ‘일상생활, 체험적 깨달음, 자연'이다. 빈도별 주제항목은 ‘가정생활, 인생경험, 생활의

지혜> 음식, 동물 > 스포츠, 식물, 자연현상’순으로 제시되었다.

HSK标准教程(2015)에서 전체적인 주제범주는 ‘일상생활, 각종정보’를 제시하고, 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육,
문화, 체험적 깨달음, 경제’등의 주제범주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일상생활, 각종정보’ 등 범주에 해당

되는 주제항목들의 빈도는 상이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4단계에서 6단계의 주제범주 ‘지구와 환경, 과학기술,

체험적깨달음, 문화, 문학예술’의 주제항목이 주로 이루고 있었다. 이를 통해 HSK标准教程(2015)는 국내 중
국어회화교재와 달리 보편적인 주제와 함께 중국과 중국어만의 특징적이고 개별적인 주제를 구체적이고 체계

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국내 중국어교재와 HSK标准教程(2015) 주제의 비교분석
본 절에서는 국내 중국어 회화교재 4종과 중국의 중국어교육요목 国际大纲(2014)의 주제를 충분히 반영한

新HSK标准教程(2015)의 주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국내 중국어교재들의 수준별
주제항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14> 국내 중국어회화교재의 수준별 주제항목 분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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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6단계

<표14>의 국내 중국어회화교재들의 수준별 주제항목의 분포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일상생활,

각종정보'에 해당되는 주제항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1단계는 ‘대인관계, 학교생활, 교통수단, 쇼핑, 개인

정보, 가정생활 ’등이고, 2단계는 ’대인관계, 교통수단, 가정생활’등이며, 3단계는 ‘대인관계, 가정생활, 교통수단,

학교생활’등이다. 또한 4단계는 ‘가정생활, 각종이야기, 대인관계, 각종예술’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그

밖의 주제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5단계는 ‘ 가정생활, 음식, 개인정보, 전통풍속’

등이며, 6단계는 ‘역사, 각종예술, 전통풍속 ’등을 제시하였다. 5단계에서 6단계까지의 주제항목은 1단계에서 4

단계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주제항목을 다루고 있으며, 중국과 중국어의 개별적인 주제를 많이 제시된 것이

특징이다.25)

그 다음은 중국어교육요목과 동일한 기준(6등급)으로 구성된 교재의 주제를 비교해 보고자 국내의 중국어
마스터 와 HSK标准教程(2015) 1단계에서 6단계까지의 수준별 주제범주와 주제항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
다. 이들 교재의 수준별 주제범주와 주제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5> 중국과 국내 6등급교재 수준별 주제항목 비교

25) 1단계에서 4단계와 상반되게 5단계에서 6단계까지는 중국어교재의 지면길이와의 관계로 인해 적은 주제항목으로 구

성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할 것임.

단계 중국어마스터 新HSK标准教程(2015)

1단계

일상생활 일상생활

대인관계 35.1 대인관계 20

날씨 11 교통수다 13.3

쇼핑 8.1 학교생활 6.7

음식 8.1 가정생활 6.7

교통수단 8.1 음식 6.7

　 　 날씨 6.7

　 　 쇼핑 6.7

각종정보 각종정보

개인정보 16.2 시간정보 13.3

시간정보 8.1 개인정보 6.6

문화 교육

지리명소 5.4 학습상황 13.3

2단계

일상생활 일상생활

대인관계 44 대인관계 33.3

음식 6.7교통수단 16

교통수단 6.7
개인경제활동 16

쇼핑 6.7

직장생활 6.7
가정생활 8

각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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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8 개인정보 13.3

물건정보 13.3
직장생활 4

시간정보 6.7　학교생활 4

장소정보 6.7

3단계

일상생활 일상생활

가정생활 25 대인관계 45

대인관계 16.7 직장생활 15

교통수단 8.3 가정생활 5

보건의료 8.3 환경보호 5

학교생활 8.3 음식 5

스포츠 8.3 　 　

쇼핑 8.3 　 　

각종정보 각종정보

개인정보 8.3 개인정보 10

물건정보 8.3 물건정보 5

　 　 장소정보 5

　 　 교육

　 　 교육활동 5

4단계

일상생활 일상생활

대인관계 16.8 대인관계 10

가정생활 16.8 쇼핑 10

음식 8.3 개인경제활동 10

날씨 8.3 가정생활 5

보건의료　 8.3　 스포츠 5

보건의료 5

체험적깨달음

인생경험 10

생활의지혜 10

각종정보 각종정보

개인정보 8.3 물건정보　 5　

시간정보 8.3
교육

교육활동 5

과학기술 과학기술

인터넷정보기술 8.3 과학기술상식 5

문화예술 지구와환경

각종예술 8.3 환경기후 5

인간과 자연 5

문화 문화

전통풍속 8.3 지리명소 5

일과 직업

구직이직 5

5단계

일상생활 일상생활

가정생활 30 보건의료 16.7

음식 20 가정생활 5.6

직장생활 10

문화 문화

전통풍속 20 전통풍속 5.6



2019年度 秋季 學術大會

90

<표15> 의 비교분석을 통해 두 교재 모두 6단계로 수준별 주제를 다루었고, 이때 공통된 주제범주는 ‘일상

생활, 각종정보’등이며, 이와 연계된 주제항목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1단계의 ‘대인관계, 교통 및 외출, 개인정

보, 시간정보’, 2단계의 ‘대인관계, 교통 및 외출, 직장생활’, 3단계의 ‘가정생활, 대인관계’, 4단계의 ‘대인관계,

가정생활, 보건의료’, 5단계의 ‘가정생활, 전통풍속’ 등이 동일하고, 그 밖의 모든 주제항목은 상이했다. 게다가

6단계에서 동일한 주제항목은 없었다. 특히 4단계부터 주제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로 4단계의 ‘체험적깨달

음, 지구와환경, 일과직업’, 5단계의 ‘문학예술, 과학기술, 경제, 체험적깨달음’등, 6단계의 ‘체험적꺠달음, 자연’

등이 그러하다.

이상으로 국내와 중국 교재에 거의 대부분은 보편적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수준별로 주제범주 및 주제항

목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주로 ‘일상생활’과 연계된 주제항목의 비중이 극히 높았을 뿐만 아니라 주제의

다양성과 단계별 연계성은 결여되었다. 반면 新HSK标准教程(2015)는 중국어교육요목에서 제시한 수준별

주제들이 비교적 적절하게 잘 반영되었다. 또한 新HSK大纲(2015)과 연관성을 갖고 다양한 주제가 반영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중국문화를 이해하고, 중국어 특징적인 개별적인 주제도 수준별로 체계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중국어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제범주와 주제항목을 분석하여 이들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중국어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주제의 참조기준을 마련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객관성을 확보를 위

해 CEFR, 한국어표준교육과정, Core Inventory for general English등 외국어교육요목의 주제를 분석하
여 일반 언어에서 필요한 보편적인 주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国际大纲(2014)과 新HSK大纲(2015)

, 제 2외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제를 분석하여 중국어교육요목에서만 특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개별적인

주제를 분석하여 언어 보편적 주제와 개별적 주제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중국어회화교재

의 주제범주와 항목을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중국어회화교재 4종의 주제항목을 빈도수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건설 5.6

　 　 국정민생 5.6

각종정보 문학예술

개인정보 20 각종고사 33.3

　 　 과학기술

　 　 과학기술상식 11.0

인터넷과정보기술 5.6

　 　 체험적 깨달음

생활의지혜 11.0

6단계

문화 일상생활

역사 40 가정생활 20

전통풍속 20 음식 10

언어문자 10 교제 5

　 　 스포츠 5

문화예술 체험적 깨달음

각종예술 30 인생경험 20

　 　 생활의지혜 20

　 　 자연

　 　 동물 10

　 　 식물 5

　 　 자연환경 5



중국어교육의 주제범주 및 주제항목 분석 / 위수광 ․ 91

91

는 ‘일상생활, 각종정보’에 해당되는 주제항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 5단계에서는 ‘가정생활, 음식, 개인정보, 전

통풍속’, 6단계에서는 ‘역사, 각종예술, 전통풍속’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1단계에서 4단계는

보편적인 주제를 주로 다루었고, 5단계에서 6단계에서 중국과 중국어의 특징적인 개별적인 주제가 주로 제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국내 중국어회화교재와 HSK标准教程(2015)의 주제 비교분석 결과 공통된 주제항목은 1단계의 ‘대
인관계, 교통수단, 개인정보, 시간정보’, 2단계의 ‘대인관계, 교통수단, 직장생활’, 3단계의 ‘가정생활, 대인관계,

개인정보, 물건정보’, 4단계의 ‘대인관계, 가정생활, 보건의료’, 5단계의 ‘가정생활, 전통풍속’ 등이고 그 밖의 주

제항목은 전반적으로 상이했다. 게다가 6단계에서는 동일한 주제항목이 없었다.

셋째, 앞서 도출한 보편적 주제와 개별적 주제에 근거하여 국내 중국어교재에 반영된 주제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국내와 중국 교재에 보편적인 주제는 거의 대부분 제시되었고, 수준별로 제시된 주제들은 상이하였다.

국내 중국어교재는 전반적으로 ‘일상생활’와 연계된 주제항목은 충분히 제시되었으나 중국과 중국문화와 관련

된 주제가 다양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반면 HSK标准教程(2015)는 중국어교육요목에서 제시한 등급별 주제
들이 적절하게 반영되었고, HSK大纲(2015)과 연관성을 갖고 다양한 주제가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과
중국문화와 관련된 개별적인 주제들을 수준별로 체계적으로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국내 중국어교재의 주제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는 보편적인 주제이고, 5단계에서 6단

계까지는 중국과 중국의 특징적인 주제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교재에서 제시한 공통적인 주제

는 주로 일상생활과 연계된 주제를 주로 제시하였으며, 언어 보편적인 주제는 거의 대부분 제시하였다. 하지

만 국내 중국어교재의 주제항목은 다양성, 수준별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반면 HSK标准教程(2015)는 国际

大纲(2014)과 新HSK大纲(2015)에서 제시한 전반적인 주제항목을 반영하고 있고, 중국과 중국문화와 관련
된 개별적인 주제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향후 중국어교육에서 주제범주와 주제항목

은 수준별 다양화와 수준별 연계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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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국어 부가의문문의 화행 기능과 의사소통 효과

이범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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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서론

2. 부가의문문과 화행

3. 부가의문문 사용과 전제  

4. 부가의문문 형식과 의문성

5. 부가의문문 사용과 정보

6. 부가의문문 화행 기능과 의사소통 효과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오늘날 중국인들이 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가의문문을 사용하여 어떠한 화행을

전달하여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분석의 대상은 중국어 회화교재와 북경대현대중

국어코퍼스에서 발췌한 부가의문문 표현들이다.

2. 부가의문문과 화행

1) 부가의문문

부가의문문은 의문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고, 서술문, 명령문, 감탄문, 반어문으

로 된 선행 문장의 끝에 첨부된 것으로, 사용 목적도 일반 의문문과 다르다.

부가의문문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질문의 기능이 있는 유형과 다른 하나는 질문의

기능이 없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1) 질문 기능이 있는 부가의문문

질문 기능이 있는 경우로는 화자가 선행 문장에서 전달한 정보의 사실성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추론은 하

지만, 이에 대한 청자의 ‘확인’을 얻기 위해 부가의문문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주로 화자가 청자

로부터 동의, 수용, 확인 등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한다.

(1) A: 聽說玉蘭被車撞傷了，是嗎？

* 부산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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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蘭이 자동차에 쳤다고 하던데, 정말이니?)

B: 是的，她住院了。

(맞아,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어.)

(1)에서 A는 자신이 전달하는 정보 ‘聽說玉蘭被車撞傷了’의 사실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므로 부가의문문 ‘是

嗎？’를 사용하여 상대방 B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이에 관하여 상대방은 긍정적인 대답 ‘是的’와 함께 ‘她住

院了’를 첨부하여 A가 전하는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해준다.

(2) 질문 기능이 없는 부가의문문

화자는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선행 문장에서 전달한 정보를 강조하기 위하여 부가의문문을 사용한다.

(2) 我歷來就是聽共產黨的話 是吧？ 聽黨的話就不怕。（馮驥才一百個人的十年）
(내가 줄곧 공산당의 말을 들었어, 그렇지? 공산당의 말을 들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

(2)의 화자는 자신의 과거 행동과 관련하여 ‘我歷來就是聽共產黨的話’로 ‘진술’하고, 진술 내용에 대하여 강

조하기 위해 부가의문문 ‘是吧？’를 사용한 후, ‘聽黨的話就不怕’를 추가로 발화하여 자신의 ‘진술’(我歷來就是

聽共產黨的話)이 정당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의 발화가 길어질 때, 청자가 전달되는 내용을 잘 이해하며 따라오는가를 확인하는 동시에 청

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하여 ‘是吧’, ‘對吧’ 등의 부가의문문을 사용한다.

(3) A: 你們家來北京之前在什麽地方?

(당신네 집은 북경으로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B: 東北, 啊, 具體的地方, 啊, 沈陽, 沈陽附近, 對吧, 這個沒辦法, 是吧, 那你不可能完全知道。

(北京話錄音資料（1408))
(동북지방이요, 아, 구체적인 지역, 아, 심양, 심양 근처였어요, 맞아, 이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신은 완전히 알 수가 없겠지요.)

(3)에서 A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B는 북경으로 오기 전에 살았던 지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살았던 지역이 작은 농촌이기에 먼저, 광역 지역인 ‘東北’부터 소개하고, 좀 더 구체적인 도시 ‘沈陽’을 소개한

후, 좀 더 자세히 ‘沈陽附近’을 다시 소개하며 ‘對吧’를 사용하여 ‘沈陽附近’를 강조한다. 그런 후에 ‘沈陽附近’

라는 대답은 상대방이 그 지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설명이 아님을 추론하여 ‘是吧’를 사용하여 확인한

후에,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那你不可能完全知道’를 부언한다. 이 경우에 ‘對吧’나 ‘是吧’는 상대방의 의견을

묻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2) 화행이란

화행(speech act)은 ‘발화 행위’, ‘명제 행위’, ‘언표내적 행위’, ‘언향적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발화 행위’는

형태소, 단어, 문장을 발화하는 행위이고, ‘명제 행위’는 지시하고 서술하거나 예측하는 행위이다. ‘언표내적 행

위’란 화자가 특정한 문장을 발화함으로써 그 문장에 연루된 말의 힘으로 ‘진술’, ‘단언’, ‘요청’, ‘명령’, ‘충고’,

‘약속’, ‘질책’, ‘경고’ 등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행위이다. ‘언향적 행위’란 문장을 발화함으로써 청자를 위협

하거나 기쁘게 하는 등의 특정한 효과를 내는 행위이다. 이러한 화행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단언적

화행(진술, 주장, 단언) 지시적 화행(명령, 지시, 요청, 충고, 권유, 금지, 위협), 평결적 화행(칭찬, 비난, 질책),

언약적 화행(약속, 제의, 맹세), 표현적 화행(감사, 축하, 조롱, 익살, 풍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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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의문문의 사용과 전제

부가의문문의 사용 목적이 화자가 선행 문장에서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청자의 이해, 수용, 확인 등의 요청

일 경우에는 화·청자 간에 공통된 배경지식이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화자는 자신의 선행 문장이나

맥락을 근거로 청자가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제공하거나, 선행 문장의 정보가 보편화 된 것일

경우에 화·청자 사이에는 공통된 인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통된 인식을 전제로, 화자는 청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전제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청자가 부정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청자는 자신의 부정 응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한다.

(4) A: 一美元換多少人民幣？

(미화 1달러는 런민비로 얼마죠?)

B: 八塊二毛一。請您寫一下兒錢數。再寫一下兒名字。

(8콰이 2마오 1펀이예요. 돈 액수를 적으세요. 그리고 다시 성함도 적으세요.)

A: 這樣寫，對不對？

(이렇게 쓰면, 맞지 않아요?)

B: 對。

(맞아요.)

(4)에서 B는 A에게 미화 1달러가 런민비로 ‘八塊二毛一’임을 알려주고, 이러한 공동 인식을 전제로, A에게

환전할 돈의 액수와 성함을 적으라고 ‘권유’한다. A는 이러한 권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這樣寫)을 보이고,

부가의문문 ‘對不對？’을 사용하여 B에게 ‘올바로 썼는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다.

(5) A: 你好好兒找找。

(너 잘 좀 찾아봐.)

B: 這兩個女孩兒差不多，後邊穿紅衣服的是你，對不對？

(여기 비슷한 두 여자아이, 뒤에 빨간색 옷을 입은 것이 너야. 맞지 않아?)

A: 錯了，那是我妹妹。

(아니야. 그 애는 내 여동생이야.)

(5)에서 A와 B는 친구로,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을 보며 A가 B에게 사진 속에서 자기를 찾아보라고 ‘요청’한

다. A는 B가 자기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요청’한다. 그러나 화자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아서, B는 ‘後邊穿紅衣服的是你’처럼 A가 기대하지 않은 응답을 한 후, 부가의문문 ‘對不對？’을 사용하여

자신의 응답이 맞는지 확인을 ‘요청’한다. 이러한 B의 요청에 대해 A는 ‘錯了，那是我妹妹’처럼 부정적인 응답

을 한다. 이처럼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부가의문문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나온다.

4. 부가의문문 형식과 의문성

일반 의문문은 ‘질문’이라는 화행으로 사용되는 반면, 부가의문문은 일반 의문문보다 의문성이 약하여 순수

한 ‘질문’보다는 여러 가지 화행으로 사용된다. 특히 부가의문문의 형식에 따라 의문성의 정도가 다르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1) 부가의문문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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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의문문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X嗎?’ 형식으로 ‘是嗎?’, ‘好嗎?’, ‘對嗎?’, ‘行嗎?’ 등이 있고, 둘째, ‘X吧?’ 형식으로 ‘是吧?’, ‘好吧?’, ‘對

吧?’, ‘行吧?’ 등이 있다. 셋째, ‘X不X?’ 형식으로 ‘是不是?’, ‘好不好?’, ‘對不對?’, ‘行不行?’ 등이 있으며, 넷째,

‘不X嗎?’ 형식으로 ‘不是嗎?’, ‘不好嗎?’, ‘不對嗎?’, ‘不行嗎?’ 등이 있다.

2) 부가의문문의 의문성

부가의문문은 형식에 따라 의문성의 정도가 다르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1) ‘X嗎?’ 형식

‘X嗎?’(그렇니?) 형식은 ‘X' 위치에 동사나 형용사 ‘是’, ‘好’, ‘對’, ‘行’ 등을 사용하고, 의문을 나타내는 어기

조사 ‘嗎’와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선행 문장의 꼬리에 첨부된 부가의문문이다. 화자는 선행 문장에서 자신

이 전달한 정보에 대하여 믿음보다는 의문이 강한 상태로,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동의, 수용, 확인 등을 요청

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청자가 반응하도록 발언권을 넘겨준다.

(6) A: 明天去長城，好嗎？

(내일 만리장성 가자, 어때?)

B: 好，什麽時候去？

(좋아, 언제 가니?)

A: 早上七點。

(아침 7시)

(6)에서 A는 B에게 ‘明天去長城’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한 B의 동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부

가의문문 ‘好嗎？’를 사용하여 B의 의사를 묻는다.

(2) ‘X吧?’ 형식

‘X吧?’(그렇지?) 형식은 ‘X’ 위치에 동사나 형용사 ‘是’, ‘好’, ‘對’, ‘行’ 등을 사용하고, ‘추측’과 ‘의문’을 나타

내는 어기 조사 ‘吧’를 결합하여 선행 문장의 꼬리 부분에 첨부된 부가의문형이다. ‘X吧?’는 ‘추측’과 ‘의문’을

동시에 나타내기 때문에 의문성이 ‘X嗎?’보다 약하다.

(7) 平海燕, 你媽媽叫王桂珍，是吧？（老舍全家福）
(平海燕, 당신의 어머니 성함이 王桂珍이죠, 그렇죠?)

(7)에서 平海燕은 상대방 어머니의 성함을 ‘王桂珍’로 추측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是吧？’를 사용하여 묻

고 있다.

(3) ‘X不X?’ 형식
‘X不X?’(그렇지 않니?) 형식은 동사나 형용사 ‘是’, ‘行’, ‘好’, ‘對’ 등이 선택적 의문 형식인 ‘X不X'에 맞추어
형성된 부가의문형이다. 이 형식은 화자가 선행 문장에서 전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

도하는 긍정편향적인 부가의문문이다.

(8) 這個電影都看過了，是不是？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 회화(下)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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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를 모두 다 봤지. 그렇지 않니?)

(8)의 화자는 ‘這個電影’으로 지시되는 영화가 명화이기 때문에 대화 참여자들 모두가 보았으리라고 판단하

고, ‘是不是？’를 사용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고 묻는다.

(4) ‘不X嗎?’ 형식
‘不X嗎?’(안 그래?)는 화자가 선행 문장에서 전달하는 정보의 사실성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은 상태로, 오

히려 반박하는 어조를 띠고 있다. 이 반박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가정된 상대방의 상이한 관점에 대한

것이다. 이 경우에 상대방의 대답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9) 錢是她用了的，不是嗎？（老舍四世同堂）
(돈은 그녀가 쓴 거지, 안 그래?)

(9)에서 화자는 부가의문문 ‘不是嗎？’를 사용하여 자신이 선행 문장에서 주장하는 정보(錢是她用了的)의 사

실성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행 문장의 꼬리 부분에 첨부된 부가의문문은 ‘X嗎?’> ‘X吧?’> ‘X不X?’> ‘不X嗎?’
의 순서로 갈수록 선행 문장의 정보에 대한 화자의 확신 정도가 증가하고 의문성 정도가 감소 된다.

5. 부가의문문의 화행 기능과 의사소통 효과

부가의문문을 ‘서술형 부가의문문’, ‘명령형 부가의문문’, ‘감탄형 부가의문문’, ‘반어형 부가의문문’으로 구분

할 수 있다.

1) 서술형 부가의문문

서술형 부가의문문은 화자가 서술형 선행 문장에서 사실이라고 믿거나 추론하는 정보를 전달하여 자신의

의견, 관점, 판단 등을 ‘진술’이나 ‘단언’하고, 이에 대한 청자의 동의나 확인 등을 ‘요청’하기 위해 부가의문문

을 사용하며, 청자가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원만해진다.

(10) a. 錢，你們沒交夠。

(돈, 너희가 덜 냈어)

b. 錢，你們沒交夠，對吧? （田中禾最後一場秋雨）
(돈, 너희가 덜 냈지, 맞지?)

(10a)의 화자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 ‘錢，你們沒交夠’라고 자신의 의견을 ‘진술’을 한다. 이 경우에 ‘錢’

을 강조하기 위해 문미의 위치에서 문두로 옮겨놓았다. (10b)의 화자는 ‘錢，你們沒交夠’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부가의문문 ‘對吧?’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확인과 함께 ‘질

책’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부가의문문을 첨부함으로써 ‘진술’이 ‘질책’으로 강하게 전달된다.

(11) a. 我打斷你們的交談了。

(내가 당신들의 대화를 끊었네요.)

b. 我打斷你們的交談了，是嗎？” （於丹驀然回首）
(내가 당신들의 대화를 끊은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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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a)의 화자는 자신의 행동(我打斷你們的交談了)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이고, (11b)의 화자는 부가의문문

‘是嗎？’를 첨부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청자의 확인을 요청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고의적인 것이 아님

을 ‘변명’하는 경우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술형 선행 문장 뒤에 부가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진술’ 이 ‘질책’, ‘변명’

등의 화행으로 바뀐다. 따라서 화자는 발화 목적에 따라 서술문에 특정한 부가의문문을 사용하여 특정한 화행

을 함으로써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인다.

2) 명령형 부가의문문

단순한 명령문을 사용하는 경우와 명령문 끝부분에 부가의문문을 사용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어

감이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러한 어감의 차이는 서로 다른 화행으로 전달되어 대화자들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

에 많은 영향을 준다.

(12) a. 等兩天。 

(한 이틀 기다려.)

b. 等兩天，行不行？

(한 이틀 기다려 줘, 그래도 되지 않니?)

(12a)의 ‘等兩天’은 화자가 청자에게 하는 단호한 ‘명령’으로 전달된다. 이 경우에 화자가 청자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에 청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명령하는 것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되

면 청자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부

가의문문 ‘行不行？’이 첨부된 (12b)의 경우는 청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어감으로 전달되어 명령이라기보다는

‘부탁’으로 전달되어 화·청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만해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13) a. 現在還不行，等到我長大後。

(지금은 안 돼,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

b. 現在還不行，等到我長大後，好不好？

(지금은 안 돼,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 그래도 되지 않니?)

(13a)의 경우는 청자의 요구에 대한 화자의 ‘거절’을 나타낸다. 그러나 화자가 선행 문장 ‘現在還不行，等到

我長大後’의 뒤에 청자의 의견을 묻는 ‘好不好？’를 사용한 (13b)는 거절이 아니라 ‘설득’으로 전달된다. 이처럼

선행 문장은 같더라도 부가의문문의 사용 여부에 따라 화자의 ‘거절’이 ‘설득’으로 변함으로써, 청자에게 미치

는 심리적 효과가 매우 다르게 되고 의사소통의 효율성도 달라진다.

위에서 살펴본 현상과는 달리, 부가의문문을 첨부함으로써 어감이 강해지고 화행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14) a. 誒，張義和啊，你別太狂了。

(야, 張義和, 너 너무 건방 떨지 마.)

b. 誒，張義和啊，你別太狂了，好不好！ （王朔編輯部的故事）
(야, 張義和, 너 너무 건방 떨지 마, 알았지!)

(14a)의 화자는 청자인 張義和에게 ‘你別太狂了’라고 ‘명령’을 한다. 그러나 (14b)의 화자는 선행 문장 ‘你別

太狂了’ 뒤에 부가의문문 ‘好不好！’를 첨부하여 강한 어조로 발화하여 張義和에게 ‘계속 건방을 떨면 용서하

지 않겠다’는 어감으로 ‘협박’을 한다, 이처럼 동일한 선행 문장에 부가의문문을 붙임으로써 어감이 강해지며

‘명령’이 ‘협박’으로 화행이 달리 전달되기도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명령문에 부가의문문을 첨부하여 사용함으로써 어감이 부드럽게 전달되어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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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으로 바뀌고, ‘거절’이 ‘설득’으로 전달되는가 하면, 부가의문문의 어조를 강하게 발화함으로써 ‘명령’이

‘협박’으로 전달되기도 한다. 이처럼 화자는 상대방에게 직접 명령하기보다는 부가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다양

한 화행을 이행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정보를 전달하여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인다.

3) 감탄형 부가의문문

감탄형 부가의문문은 화자가 감탄형 선행 문장 뒤에 X不X? 형식, 不X嗎? 형식, X吧? 형식 등의 부가의문

문을 첨부하여 사용한 것으로, 화자 자신의 특정한 화행을 나타내어 의사소통한다.

(15) a. 老張的女兒挺善良的！

(老張의 딸이 아주 선량해! )

b. 老張的女兒挺善良的！是不是？

(老張의 딸이 아주 선량해! 그렇지 않니?)

(15a)에서 화자는 감탄문을 사용하여 제삼자 ‘老張的女兒’에 대하여 ‘칭찬’을 한다. 그러나 (15b)의 화자는

부가의문문 ‘是不是？’를 사용하여 제삼자 ‘老張的女兒’에 대한 자신의 칭찬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처

럼 화자가 부가의문문 ‘是不是？’를 사용함으로써 ‘칭찬’이 ‘요청’으로 바뀌어 화·청자 간의 공동 인식을 구축

하려고 한다.

4) 반어형 부가의문문

반어형 부가의문문이란 반어문의 뒤에 부가의문문이 첨부된 것이다. 반어문은 일상적인 발화에서 화자가

표현한 것과 다르거나 반대의 의미가 전달되는 문장의 형식을 말한다. 화자는 반어문 뒤에 주로 X不X? 형식,

不X嗎? 형식, X吧? 형식 등의 부가의문문을 사용하여 전달하려는 정보를 특정한 화행으로 나타내다.

(16) a. 沒有困難，怎能見出咱們克服困難的本領呢？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본능을 알 수 있겠니?)

b. 沒有困難，怎能見出咱們克服困難的本領呢？是不是？（老舍桃李春風）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본능을 알 수 있겠니?

그렇지 않아?)

(16a)의 화자는 자신이 표현한 것과 반대의 의미(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본능을 알

수 있다)를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16b)의 화자는 선행 문장(沒有困難，怎能見出咱們克服困難的本領呢？) 뒤

에 부가의문문 ‘是不是？’를 첨부하여 청자의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17) a. A: 打碎了這麽昂貴的杯子，你做了好事兒！

(이렇게 귀한 컵을 깼다니, 너 참 좋은 일을 했군!)

b. A: 打碎了這麽昂貴的杯子，你做了好事兒! 對不對？

(이렇게 귀한 컵을 깼다니, 너 참 좋은 일을 했군! 그렇지 않니?)

B: 奶奶，原諒我吧，下次我一定會非常小心。

(할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꼭 아주 조심할게요.)

(17a)에서 A(할머니)는 B(손녀)의 부주의한 행동(打碎了這麽昂貴的杯子)에 대하여 반어적인 표현 ‘你做了好

事兒!’를 사용하여 ‘빈정거림’을 나타낸다. 이와는 달리, (17b)에서 A(할머니)는 부가의문문 ‘對不對？’를 첨부

함으로써 B의 부주의한 행동을 간접적으로 ‘질책’한다. B도 ‘귀한 컵을 깬 것은 잘못한 일’이라는 전제하에 A

의 발화 ‘你做了好事兒! 對不對？’가 간접적인 ‘질책’임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下次我一定會非常小心’를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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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여 주의할 것을 다짐한다. 이처럼 간접적인 질책은 책망을 감소하여 청자의 자존심을 어느 정도 살려주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청자가 더욱 공손하게 대답하도록 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반어문만 사용하는 경우와 반어형 부가의문문을 사용하는 경우에 화행이 달라진다.

예로서, 반어문에서 화자의 ‘단언’이 부가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요청’으로, ‘빈정거림’이 간접적인 ‘질책’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화행의 변화는 의사소통의 효과에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화자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어떤 부가의문문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6. 결론

본 논문은 중국인들이 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가의문문을 사용하여 어떠한 화행을 어떻게 전달하여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다음 사항을 논의하였다.

첫째, 부가의문문을 두 가지 유형, 즉 질문 기능이 있는 유형과 질문 기능이 없는 유형으로 분류하여 논의

하였다.

둘째, 화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단언적 화행, 지시적 화행, 평결적 화행, 언약적 화행,

표현적 화행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셋째, 화자가 선행 문장에서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청자의 동의, 수용, 확인 등을 요청하기 위해 부가의문

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청자 간에 공통된 배경지식이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이러한 전제가 충

족되는 경우에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짐을 살펴보았다.

넷째, 부가의문문을 ‘X嗎?’, ‘X吧?’, ‘X不X?’, ‘不X嗎?’의 네 가지 형식으로 분류하고, 형식에 따른 의문성의

정도 차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의문성의 정도는 ‘不X嗎?’> ‘X不X?’ > ‘X吧?’ > ‘X嗎?’의 순서로 강해짐을

논의하였다.

다섯째, 부가의문문의 화행 기능과 의사소통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부가의문문을 선행 문장의 유형에

따라 ‘서술형 부가의문문’, ‘명령형 부가의문문’, ‘감탄형 부가의문문’, ‘반어형 부가의문문’으로 분류하여, 부가

의문문의 사용 여부에 따라 화행이 어떻게 달라지며, 이러한 화행의 변화가 의사소통의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논의하였다.

결론으로 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가 특정한 발화 목적에 따라 선행 문장(서술문, 명령문, 감탄문,

반어문) 뒤에 특정한 부가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청자에게 전달되는 화자의 화행이 달라진다. 이러한 화행의

변화는 화·청자 간의 의사소통 효과에 큰 영향을 준다. 이처럼 부가의문문의 사용은 중요한 의사소통의 한 방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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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분과】 발표 ➇

基于“产出导向法”的商务汉语案例教学实践

黄莲花*ㆍ李吉莲**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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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产出导向法”运用于商务汉语教学的思考

五、结语

一、引言

基于经济全球化的大背景下，来华留学生数量逐年增加，据英国《泰晤士高等教育》网站8月23日文章写道1)：

联合国教科文组织数据表明，自2012年到2017年在华外国留学生增幅达74%，据中国教育部统计2)，2018年各类外国

留学人员已达492,185名，其中接受学历教育的学生占52.44%，非学历生占47.56%，与2017年相比，其增长比例为0.

62%。随着“一带一路”倡议的不断推进，其沿线国家的学生、学者、研究人员、商务人士之间的交流将更加频繁。

在这样一个大趋势下，通用汉语教学未能满足各类学习者的多元化、专业化的学习需求。针对以上需要，中韩两国

的各大高校已开设了科技汉语、医学汉语、旅游汉语、商务汉语等多种专门用途汉语，其中，商务汉语课程受到广

泛重视，其重视程度体现在学习人数以及课程数量上3)。张黎（2006）曾提到：“国内外几乎每个汉语教学机构都

开设了商务汉语课程”，经过近四十年的探索发展，其受欢迎程度有增无减，依然是汉语作为第二语言教学领域的

中的最大热点。

商务汉语是外国人了解中国经济环境，获得经济专业知识的主要途径，与通用汉语相比较而言，商务汉语突出

专业用语和交际汉语在具体商务情境中的使用，因此，其语言形式、语体风格、词汇选择上都有所差异。但据笔者

调查发现，就目前国内高校开设的商务汉语课堂而言，大部分教师采用通用汉语教学模式进行教学，“学”和

“用”并没得到有效融合，“学”一般通过教师对重点词汇、语法结构、课文的讲解来完成，“用”主要通过商务

情境下的角色扮演以及对中西文化差异的讨论来实现。我们认为，“导入-讲解-操练-总结”为主要环节的传统对外

汉语教学模式因输出有限，应用性不高，因此，并不能切实满足学生的学习需求，根据《商务汉语交际功能项目

表》4)罗列出的具体功能，我们总结的商务汉语课堂教学要达成的目标如下：1.提高学生的商务交际能力和商务决

策能力；2.培养学生的逻辑论证能力和阐述观点的能力；3.使学生具备跨文化视野能够对各国多元化的商业现象做

出合理的判断和分析。

 * 중국 상해외국어대학교 한국어전공 박사과정 (제1저자)

** 한국 창신대학교 중국비즈니스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1) 英国《泰晤士高等教育》（Times Higher Education, 简称THE）网站 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原题：中国

的教育出口助力其全球雄心（China’s education exports match its global ambitions）

2) 数据来源：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官方网站http://www.moe.gov.cn/

3) 황련화.이길연(2019), 비즈니스 중국어 학습수요에 관한 연구, 중국학, 68집, 대한중국학회.

4) 中国国家汉语国际推广领导小组办公室，2006，《商务汉语考试大纲》[M]。北京：北京大学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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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们认为基于“产出导向法”（Production-oriented Approach 简称POA）的案例教学可以有效解决商务汉语

教学中的“学用分离”问题。POA是文秋芳教授针对中国外语教学“重学轻用”的现实情况构建的外语教学理论，文

秋芳（2018）认为，对外汉语教学与外语教学同属于第二语言教学，若教学上存在“输入和输出分离”的问题，运

用POA理论将有效缩短学用之间的间隔。商务汉语作为对外汉语的一个分支，其教学须突出知识的专业性和应用性，

我们认为，商务汉语案例教学能够实现专业内容和语言表达之间平衡，因此，我们将POA理论应用于案例教学，用实

际课堂反馈来检验POA是否同样适用于商务汉语教学。

二、产出导向法、商务汉语教学、案例教学之间的关系

2-1. 产出导向法与商务汉语教学

产出导向法是文秋芳在分析传统的“课文中心”、“任务中心”的教学模式之后，为解决课堂教学过程中存在

的“学用脱节”问题而构建的理论。自2007年起，POA经历了预热期、雏形期、形成期、修订期、再修定期等5个阶

段5)，其原型为“输出驱动假设”，之后被修订为“输出驱动-输入促成假设”，后来经过不断完善，最终正式构建

了POA理论体系（图1）。

图1. POA 理论体系（文秋芳2015）

二语习得总体而言是从输入到输出的过程，因不同学者所持的观点不同，构建的理论模型也有差异，侧重输入

的研究有Krashen（1985）6)、Gass（1997）7)；有关输出的研究有Swain(1985)8)；Long（1985）9)则认为互动能够

促进可理解输入从而促进习得。Gass的输入模型指出输入只有通过摄入（intake）才能达到有效输出。

POA理论批判性地借鉴了前人对输入和输出的理论假设，Krashen（1985）输入假说强调可理解性输入对习得的

作用，否定输出的作用，认为输出无法有效促进习得；Swain（1985）持相反观点，认为输入本身不能引发习得，其

原因是当学习者接受语言输入时，对输入的加工停留于语义层面，但在实际的交际过程中学习者则需要依靠语言形

式来组织语言，这就需要有输出的过程，使学习者将注意力放到句法层面上，从而提出了与“可理解性输入（compr

ehensible input）”相对应的概念“可理解性输出（comprehensible output）”。综合前人研究而言，在语言习

得过程中输入和输出都起着重要作用，POA理论将两者巧妙结合并提出了“输出-输入-输出”的教学顺序，同时参考

语言学习的社会文化视角理论（Lantolf,2000）10)，主张“学用一体”的理念，促使输入产出之间无明显间隔，从

5) 文秋芳.构建“产出导向法”理论体系[J].外语教学与研究,2015,47(04):547-558+640.

6) Krashen, S.(1985).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 London:Longman.

7) Gass, S. (1977), Input, interaction, and the second language learner. Mahwah, NJ:Erlbaum.

8) Swain,M.(1985). Communicative competence: Some roles of comprehensible input and comprehensible output in its d

evelopment. In Gass, S.&Madden,C.(eds),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tion, 235-253. Rowley, MA:Newbury House.

9) Long, M. H.(1985), Input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ory. In Gass, S. M. and Madden, C. G.(eds),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owley, MA :Newburry House. 37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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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实现从“知”到“用”的转换。

商务汉语是针对那些想与中国建立商业经济合作的外国人所开设的课程，目前，中国国内高校开设的商务汉语

教学对象是汉语中级以上水平的学习者，相当于HSK4级以上水平，能够与中国人进行日常交流，但是无法实现商务

活动中能与中国人进行有效沟通。我们认为，其根本原因是商务汉语语言输出的不足，“中高级阶段是交际能力逐

步成熟的过程，是使语言成为言语习惯、语言行为的过程。”11)。遗憾的是，传统商务汉语课堂教学只是实现了

“语言知识和商务知识的输入”，未能实现“输入”到“输出”的有效转化。因此，基于POA理论的商务汉语教学目

标在于实现知识性输入和语言性输出之间的平衡，经过分析，我们发现，POA理论与商务汉语的适应性体现在以下四

个方面。

第一、POA中“学习中心说”与商务汉语教学“基于学习者需求”的课程教学理念相契合。

POA的“学习中心说”颠覆了长期处于统治地位的“教师中心说”和“学生中心说”简化了“教师主导、学生主

体”（即“双主”原则），明确指出课堂教学所要达及的目标为“促成学生有效学习”的发生。POA理论虽未阐释

“有效学习”的定义，但我们认为商务汉语教学中的“有效学习”是指理解的输入（comprehended input）转化为

摄入(intake)，最终输出（output）的过程12)，简言之，课堂教学目标就是促使学生实现显性知识（explicit know

ledge）向隐性知识（tacit knowledge）的转化、接受性知识向产出能力的转化。商务汉语属于专门用途汉语，与

通用汉语相比，学习者有特定学习需求，需要学习商务交际用语和经济相关专业知识，并要在短时间内能够将所学

知识转化为交际能力。“学习中心说”与“基于学习者需求”理念的共同之处在于都是为了实现“学生产出最大

化”这一目标而提出的。在这一理念的指导下，教师所设计的每个活动都要符合学生的学习需求，学生也有义务和

责任积极参与教学的各个环节，不断探索求知，与教师一起营造良好的课堂氛围，使学习效率达到最优。“学习中

心说”体现的是一种以过程为主导的思路，从课程前准备、词汇语法操练、具体商务情境下的运用，整个教学过程

的展开都要关注学生能否有更多的产出。

第二、POA“学用一体”的理念与商务汉语培养学生“运用能力”的目标相一致。

商务汉语的人文目标是培养具有商务实践能力的人才，实践能力包括商务交际能力、谈判能力、业务能力、商

务文案撰写能力等。与其他专门用途汉语相比，商务汉语是交际性、实用性最强的专业汉语，传统阅读教学模式，

即以“梳理结构、概括大意、学习语言点”为目的的教学只能使学生“被动接受”，所学知识无法得到及时应用，

课堂上收获最多的不是学生反而是教师。因此，将“学用一体”的核心理念 -“缩短学用时间间隔”应用于商务汉

语教学有助于增加学生的“主动输出”。其具体实践方式是，将课文材料作为学习生词和语言点的工具和手段，教

师的角色不再是“讲授者”而是“辅助者”，针对不同的产出任务，为学生提供充分的语言素材和可供选择的框

架，并鼓励学生将新的语言点和生词运用到连贯表达上，这样的“脚手架式”（scaffolding）课堂设计会给予学生

充分的自由去表达自己的观点，同时，因教师在备课时已对学生可能会使用的语言点进行了筛选，所以也能够宏观

把控学生的“输出”。

第三、POA“全人教育说”理念与商务汉语教学培养国际学生的“关键能力”理念相符。

POA的“全人教育说”是指外语课程教学要同时实现提高学生语言能力的工具性目标和培养具备综合文化素养的

人文性目标。POA理论所强调的两个目标并不是分离的，而是紧密联系在一起的，其方式包括产出话题的选择、输入

材料的选择、教学活动的组织形式等。其思想具体应用于商务汉语教学就是所选的语言材料既要促进个人成长，也

要担负一定的社会责任；既要反应国内时事，又要关注国际动态；在教学过程中既要培养独自完成任务的能力，又

要培养团结协作能力。商务汉语学习者的主要来源是留学生和从事中国相关工作的商务人士，教学理念中的“关键

能力”包括“迁移能力”、“学习能力”、“合作能力”。就国内高校开设的商务汉语课堂而言，学习时间十分有

限，短短四个学期13)，不可能涉及到所有商务知识，这就要求学生具备“迁移能力”和“学习能力”，学生须在课

10) Lantolf, J. 2000. Sociocultural Theory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1) 赵建华，1999，《对外汉语教学中高级阶段功能大纲》[M]。北京：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 

12) Gass, S.(1997). Input, Interaction,and the Second Language Learner.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Gass模型:感知的输入（apperceived input）- 理解的输入（comprehended input）- 摄入(intake) - 结合（integratio

n）- 输出（output）

13) 商务汉语课堂一般在国内高校汉语言本科经贸方向开设，大部分安排在第三、第四年级。在韩国也有很多高校也开设了此科

目，笔者所在的韩国C大学中国商务系与国内N大学工商管理系共同培养2+2双学位学历生，对这些韩国学生来说，商务汉语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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堂学习的基础上不断发问和思考，不断与母语、已知语言知识进行比较，建立新旧知识的连接点，促进正迁移，减

少负迁移。与此同时，学习者应自学掌握更多的经济金融知识和统计软件，并尝试将其运用到解决新问题上。针对

“合作能力”，教师可用多样化的教学设计和操练方式，如同伴练习、小组分享、全班讨论等形式建立学生的互助

精神、利他精神。商务汉语教学旨在培养学生的职业素养，上述关键能力也是学生进入职场所需的必备能力。

第四、POA“文化交流”理念与商务汉语教学目标“使学习者了解中国商务文化的特征”相一致。

在世界经济全球化的大背景下，国家间的交流越来越密切，世界正处于不同文化不断交流、融合的时期，任何

形式的商务交际活动都离不开对不同文化的了解。POA“文化交流”主张不同文明之间相互尊重和相互理解。跨国企

业间的贸易往来需要大量具备“跨文化交际能力”的人才，在商务汉语课堂教学中教师需要根据教学目标和教学内

容，增加学生对不同文化的了解，尤其是在不同商务交际场合的商务礼仪，促使学生有意识地与本国文化进行比

较，更好地理解中国文化。

2-2. 案例教学与传统商务汉语教学

案例在商务汉语中的运用借鉴了哈佛商学院的案例教学法，从2002年开始至今商务汉语案例教材层出不穷，其

中我们所参考的教材是史中琦主编，中译出版社出版的《商务中文案例教程（策略卷）》。之所以选择这本书是因

为此书在编写体例上将案例教学法的核心理念贯穿始终，操作性、针对性较强，具体呈现方式我们将在第四部分详

细展开。我们认为，与传统汉语教学相比，案例教学法在诸多方面具有优势，下面我们将按照“课前导入-课堂教学

-课堂操练-学以致用”的顺序进行比较。

1.课前导入

课前导入是帮助学生实现从已知到未知的过渡环节，师生互动过程中教师可以了解学生的已有知识，学生可通

过接收课文主题相关信息为后面的学习做好准备。传统汉语教学的导入有提问、照片、图画、音频、视频、故事等

多维方式，是教师主导的导入；相反，商务汉语案例教学导入是以学生为主导，教师布置任务后，学生充分发挥主

动性、自主探索、分享观点，其形式可以是采访、小组交流、全班讨论，其目的是在表达的过程中意识到现有知识

和所需知识的差距并产生学习和表达的欲望，与传统导入相比，其特点是学生自主参与、灵活度高。

2.课堂教学

课堂教学是语言输入的主要环节，传统汉语教学一般按照“词汇-语法-课文”的顺序进行，重点是语法结构和

课文内容的讲解。与此相反，案例教学方法并不把阅读训练、语言形式、语用说明作为课堂教学的核心内容，而是

以互动提问、讨论的形式确认学生对生词、语法、课文的理解程度，并确保每个学生都达到精确理解。这就需要学

生课前完成一定量的阅读任务和语法词汇的学习，也需要教师提前告知如何进行有效学习，如，通过课本中标注的

语言点示例和词典注释自行归纳整理常用搭配进行语块学习（Chunk learning）；通过检索语料库接触更多鲜活的

语言素材以体会语言结构的使用目的和场景；在速读课文时标记疑问点并带着问题参与课堂讨论等。因此，与传统

教学不同，案例课堂教学旨在通过师生互动、生生互动的方式检测学生对课文和语言点的理解，促使学生在课下通

过自学获得的“感知输入”转为“理解输入”。

3.课堂操练

行为主义背景下的传统语言教学把语言习得看做习惯的养成，认为其过程是“刺激-反应-强化”14)，语言刺激

就是语言输入，所以操练方式通常包括跟读、选词填空、判断对错、完成句子等，属于“机械性输出”。与此不

同，案例教学将以上训练作为课下作业完成，课上主要以综合性训练，即以“创造性输出”为主，其方式包括：图

表说明、成段表达、口头报告、语体转换等。之所以这样安排是因为，促使学生贴近更多真实的语言情境，并在角

色转换过程中体验因谈话对象、使用场景的不同而带来的语言形式上的差异，提高语言表达的得体性和准确性。

4.学以致用

基于传统教学模式的语言运用是在教师设定的具体情境下进行的有限输出，通常包括复述模仿、同伴练习、角

堂尤为重要。

14) 赵杨，2015，《第二语言习得》[M] 北京：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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色扮演、情景表演等；案例教学法考虑每个学生的个体差异，支持个人按照自己的理解去提出观点、论证观点、总

结概括。因此，通过这一环节能达到的教学效果也会有所差异，前者更多的是锻炼学生的复述转述能力，而后者则

更多的培养逻辑思维和决策能力。

表1. 传统教学和案例教学的差异

步骤 课前导入 课堂教学 课堂操练 学以致用

传统教学 教师主导、显性 词汇-语法-课文 机械性输出 培养复述转述能力

案例教学 学生主导、隐性 互动提问、讨论 创造性输出 培养逻辑思维和决策能力

三、基于“产出导向法”的商务汉语案例教学实践

“产出导向法（POA）”的理论支撑包括两个假设：输出驱动假设（Output-driven Hypothesis）、输入促成假

设（Input-enabled Hypothesis）。POA借鉴了Swain(1995)15)的输出理论，Swain认为输出有四大功能：强化语言的

流利度、验证语言假设、提高对语言缺口的意识程度、培养元语言能力。其雏形是“输出驱动假设”，随后POA发展

为“输出驱动-输入促成假设”，再经过不断修整POA理论全面形成，其理论价值在于为一线语言教师提供了明确、

具体、可操作性强的教学实践框架。同时，教学理念和教学假设解释了教学流程的安排与衔接问题，

POA理论创建发展历经十几年，该理论应用到中国国内大学英语和对外汉语教学实践中，验证了其可行性和有效

性，如张文娟（2016）16)运用POA理论进行了教学设计以及为期三周的教学实践，并对学生和教师的评价进行了教学

反思和给出了教学建议；桂靖、季薇（2018）17)借鉴POA理论对对外汉语综合教材中语言点、生词、单元结构以及练

习设计进行了POA化处理，并指出了POA对汉语教材编写和使用的启示。截止到2019年10月5日，以“产出导向法”为

关键词搜索到的知网论文有513篇，其中应用于大学英语教学实践的论文所占比重最多，主要集中于语音、口语、听

说、写作、语法、词汇、文化、翻译、口译、ESP教学；还没有一篇应用于商务汉语案例教学的论文，因此，下面章

节中我们展示了基于POA的商务汉语案例教学一个单元的课程设计和基本教学流程，并呈现了学生的反馈以及笔者对

教学过程的反思。

3-1. 教学准备

（1）教学对象

教学对象为国内某高校商务汉语学历教育的汉语言本科经贸方向本科三年级在读生，所有学生均通过HSK4级，

班级人数为18人，由14名韩国学生、1名印度尼西亚学生、1名越南学生、1名阿塞拜疆学生组成。班级氛围轻松活

泼，学生课堂参与度高。

（2）教学主题

笔者选取了《商务中文案例教程·策略卷》（中译出版社，2015）第一单元《本土化》为教学主题展开案例教

学。本单元由三个案例《肯德基：全力打造中国人的快餐》、《可口可乐的中国功夫》和《看卡夫如何赢得中国市

场》组成，分别介绍了肯德基、可口可乐和卡夫三家公司进入中国市场后的发展情况以及公司实行的本土化战略。

（3）教学安排

本单元教学由4个产出任务组成，每两课时完成1个任务，共8课时。

（4）教学目标

① 语言知识：通过讲练，使学生掌握商务相关专业词汇语法结构，让学生理解课文所涉及的三个案例的写作框

15) Swain, M. 1995. Three functions of output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 In G. Cook&B. Seidlhofer (eds.). P

rinciples and Practice in Applied Linguistics: Studies in Honor of H. G. Widdowson [C]. Oxford: OUP. 125-144.

16) 张文娟.基于“产出导向法”的大学英语课堂教学实践[J].外语与外语教学,2016(02):106-114+147.

17) 桂靖,季薇.“产出导向法”在对外汉语教学中的应用:教学材料改编[J].世界汉语教学,2018,32(04):54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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架和内容。

课文涉及到的重点名词：截止、达到、遍布、有目共睹、纵观、本土化、倡导、开发、精通、贴近、销售额、

迎合、着重；语法结构：用…来形容、Ａ（是）Ｂ的代名词、…原因（不）在于…、走...道路、适合...口味。

②语言技能：通过课前预习和课堂讨论培养学生听、读、说能力，使学生能够较流畅、准确、清晰地概括案例

内容并表达个人观点；通过书写其他跨国公司的本土化战略报告，培养学生商务文案写作能力。

③学习策略：在讲授新内容的同时，用思维导图的方式回顾之前所学的语言点和商务知识，培养学生整合相

似、相关知识的能力。用创设商务情景的方式引导学生思考，培养学生自主探索、分析、解决问题的能力。

④情感文化：通过分析肯德基、可口可乐和卡夫三家公司在中国实行的本土化策略，使学生能够了解中国消费

者的饮食偏好、流行文化、中国人的消费观、对跨国品牌的喜好等。

3-2. 教学过程

（1）输出驱动

POA理论中的“输出驱动假设”突出了输出带给语言学习的驱动力，认为以产出任务为教学起点可以激发求知

欲，能让学生更加积极主动地参与到课堂学习，这部分将以图片和视频形式导入，并进行头脑风暴，具体实施步骤

如下。

首先、教师以KFC为中国消费者推出的早餐、印有流行词汇的可口可乐图片来展示案例内容，。其次、提出问题

“中国的KFC产品和广告与自己国家的相比有什么共同点和不同点?”学生带着疑问观看KFC的广告视频，并与组员进

行交流。学生在与组员进行交流的过程中，教师提醒学生将组员的观点记录下来，并与自己的观点进行比较，其目

的是让学生意识到自己在语言表达和商务专业知识方面的不足。输出驱动之后，教师呈现教学目标，使学生明确这

一单元学什么以及需要达成的目标。

(2)输入促成

POA理论中的“输入促成假设”认为教师须在学生互动交流的基础上提供恰当的输入材料可以起到“专家引领”

的作用，将提升学生输出的质量。我们认为，在输入材料的选择上，教师可将部分自主权交给学生，在布置需要查

找的材料主题之后，学生以小组为单位自行查阅资料并进行整理，然后分享给其他小组。其目的在于不让学生拘泥

于特定文章的观点或结构，而是在吸收比较后再整合创新形成自己的观点和框架，具体教学步骤如下。

首先、教师细述课下任务和课内任务，使学生清楚地知道每节课需要做什么以及怎么做。其次、给学生提供两

份文本材料，一份是三家企业的概况，使学生在教材案例的基础上，对公司背景有大致的了解；另一份是分析跨国

公司本土化利弊的文章，提供这一文本的目的在于培养学生的批判性思维能力，不被课文中的观点轻易影响，阅读

之后能够有条理地分析利弊，并以书写的方式将自己的想法进行整理总结。学生无需对文本逐词逐句地进行深度学

习，只需根据自己小组的立场，抽取关键信息和话语结构，再组织语言。练习产出阶段所采用的的是以小组为单位

进行辩论的形式，与小组汇报相比，辩论的好处是能让所有人参与其中，能培养学生的倾听能力、表达能力、思辨

能力、逻辑推理能力。

（3）产出任务

产出由四个任务组成，由易到难，循序渐进，任务以小组为单位进行，学生分成4组，每组4-5人。第一个任务

回答“是什么”、第二个任务回答“为什么”、第三个任务是在前两个任务的基础下提出观点并论证的过程、第四

个任务是将本单元所学知识融会贯通提供现实商务方案的过程。就语言使用而言，涉及文化点的介绍、正式和非正

式语体的转换、口语书面语的改写等；就认知学习技能而言，涉及抽取关键信息、跨文化交际意识、辩论用语和技

巧、对文本材料的比较概括总结。

任务1-鉴别-口头汇报

从肯德基、可口可乐、卡夫三个公司中任选一家企业介绍该公司的发展情况、比较在中国和其他国家的的发展

战略。

任务2-解释-口头展示

介绍一家跨国企业的本土化成功案例和失败案例，并解释其原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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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务3-辩护-辩论赛

本土化是不是每个跨国企业都必须实行的策略？请表明你的立场，并以本土化的利弊以及跨国企业实例与持相

反观点的小组进行辩论。

任务4-综合-写报告

你是星巴克中国市场部调研员，请你对“星巴克卖茶”进行调研，并写一份报告，报告包括：星巴克卖茶的情

况、消费者反馈、媒体报道、你的几点看法、结论。

（4）师生互评

评价按评价的主体分为教师评价、学生互评、自我评价，评价的目的在于让学生了解自身学习方法、语言技

能、专业知识等方面存在的不足，更好地帮助学生查漏补缺，在不断改进中取得进步。评价按照场所分为课内评价

和课外评价18)，课内评价是针对学生课内或课下产出的成果在课堂上进行的评价，课外评价是针对学生在课下自学

的语言点或将要汇报的内容给予的反馈。前者通过对学生错误的改正，使学生能够即时确认自己的语言知识，后者

通过给予每个学生区别性评价来更有针对性地做出指导，保证课堂任务产出质量，并让所有听众共同受益。具体操

作方式如下，评价前和学生共同制定评价标准以确保更加具体、规范、公平。自我评价是在POA框架的基础下添加的

新项，其目的在于使学生对自己的表现能够有客观、清楚的认识和反思。课外评价主要通过邮件进行，为了在课堂

上呈现出较高水准的汇报，教师要求学生将汇报内容写成逐字稿，汇报前与教师共同修改语言偏误和文化偏误以确

保汇报内容的客观性和准确性，汇报时拍成视频作为期末考评依据。

表1. 驱动环节的教学内容和教学步骤

教学流程 教学步骤 教学内容

驱动

交际场景

1. 图片：KFC为中国消费者推出的早餐、印有“喵星人”、“高富帅”等流行词汇的可口可乐包

装。

2. 视频：学生观看KFC的广告。

3. 讨论话题：中国的KFC产品和广告与自己国家的相比有什么共同点和不同点?

产出任务
学生尝试产出自己的观点，并聆听其他组员的观点，认识到汉语和商务知识的不足，并产生

“饥饿感”。

教学目标

1. 交际目标：客观分析三家公司的本土化情况，并发表自己对本土化的看法。

2. 语言目标：学生能够掌握本土化相关专门用语和在商务交际场景所使用的句型结构，并

了解本土化的基本概念和表现。

表2. 促成环节的教学内容和教学步骤

教学流程 教学步骤 教学内容

促成

产出任务

1. 课内任务

(1) 阐述三家公司的本土化商务战略，公司的发展情况、比较在中国和其他国家的的发展战

略。

(2) 介绍一家跨国企业的本土化成功案例和失败案例，并解释其原因。

(3) 以“本土化是不是每个跨国企业都必须实行的策略？”为主题进行辩论。

2. 课下任务

你是星巴克中国公司市场部的调研员，请对“星巴克卖茶”情况进行调研，并写一份报告。

（报告包括：星巴克卖茶的情况、消费者反馈、媒体报道、销量数据、你的几点看法、结

论。）

选择学习
1. 输入文本：肯德基、可口可乐、卡夫三家公司的基本情况和在中国的发展历史和现状。

2. 输入文本：跨国零售企业本土化的利弊分析。

练习产出
具体任务：学生以三人为一组，分析一家公司的本土化战略和利弊，并形成小组观点，与其

他小组进行辩论。

教学目标
通过输入材料的选择学习，掌握“本土化”相关专业知识、语言形式和话语结构，通过对材料

的改写体验不同语体的差异。

18) 本文的课内评价和课外评价分别相当于文秋芳（2015）中的即时评价和延时评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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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3. 评价环节的步骤与内容

教学流程 评价步骤 评价内容

评价

确定标准 教师草拟评价标准并让学生添加，最后再由教师整理呈现。

教师评价 教师就学生辩论时出现的语言问题、专业知识问题、小组完成情况进行评价和总结。

学生互评 学生按照评价标准对其他组进行打分。

自我评价 学生就自己在任务前和任务中的表现进行反思。

师生互评
小组汇报前，教师就汇报内容给予修改建议，与学生共同讨论修改，汇报过程全程录像并存

档，作为期末考评的依据。

表4. 学生互评评分表

评议指标 评分标准 得分

产出内容

（40分）

逻辑思路

逻辑合理，思路清晰 （9-10分）  

比较合理、清晰     （6-8分）  

不清晰              （3-6分）  

数据资料

权威、精炼 （8-10分）  

一般      （5-7分）  

拼凑      （3-5分）  

语言组织

语句简炼，流畅，无错别字        （9-10分）  

语句通顺，通俗易懂，偶有错别字  （7-8分）  

语句不通顺，词不答意，错别字较多（2-6分）  

观点创新

观点有创新，且论点较好              （8-10分）  

没有新观点，但论证较完整        （6-7分）  

没有新观点，且论述不完整 （3-5分）  

呈现形式

（15分）

美观大方，内容翔实 （14-15分）  

形式普通，内容全面  （11-13分）  

粗制乱造，内容不全  （6-10分）  

汇报情况

（25分）

仪态大方，声音宏亮，语言流畅，条理清晰（21-25分）

声音较宏亮，语言较流畅，条理较清晰   （16-20分）  

声音小，听不着，语言不流畅，思维混乱 （10-15分）  

问答情况

（20分）

主答辩人

思路清晰，回答问题精炼         （8-10分）  

思路比较清晰，回答问题较完整   （6 -8分）  

思路不清晰，回答问题不明确     （3 -5分）  

主答辩人与组员

配合情况

默契，协调    （9-10分）  

有配合但不协调（7-8分）  

不和谐        （3-6分）  

得 分 合  计  

3-3. 教学反思

（1）基于POA的商务汉语教学优势

“驱动”环节，以图片、视频形式引出了本单元的主题，学生调动已有知识就教师创设的交际环境产出了自己

的观点，在产出的过程中认识到诸多不足，使学生产生了学习动机。先产出的形式让教师在授课前对学生的现有知

识结构和语言水平有了一个较清晰的认识，有助于完成课下任务时更有针对性地进行选择性学习。

“促成”环节，教师适时提供了与话题相关的文本资料，促使学生对教材内容进行批判性地思考，而不是“全

盘接受”。与传授式的“精读”教学相比，学生可以接触到更多丰富的目的语材料，并且能够自主地从现有材料中

抽象出符合自己需要的核心内容，既节省了讲解时间又让学生主动进行了思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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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组汇报”环节促使学生花时间去讨论、制作PPT、写逐字稿，有助于培养学生的团结协作能力和商务写作能

力。“辩论环节”需要做大量的阅读、要点整理和改写工作，因为辩论需要学生有意识地从大量文本中抽取重要信

息并有条理地表达出来，这有助于学生阅读能力、整合信息能力的培养。“评价”环节，采取学生和教师共同评价

的方式，学生不再是被动接受者，而是教学的主动参与者，有助于学生培养问题意识和质疑精神。

总体而言，基于POA的商务汉语课堂调动了学生的学习热情，大量的产出练习增加了每个学生的开口率，紧凑的

教学环节促使学生不得不突破自己的舒适区，积极参与课堂讨论、报告与评价，提高了学生在商务环境中汉语知识

的运用能力。

（2）基于POA的商务汉语教学不足

“驱动”环节，设计问题的质量优待提高。“中国的KFC产品和广告与自己国家的相比有什么共同点和不同

点?”这一话题对大多数学生而言难度较小，学生在讨论中没能意识到学习本土化相关专业词汇和知识的必要性，从

小组讨论中呈现的观点来看，都是对某些产品种类和广告形式上的表象比较，并没能通过讨论从现象看到更加本质

的差别，但这也表明了学生在以前的学习中并没有受过系统的商务知识教育，所以有商务专业知识方面的学习需

要。大多数商务汉语专家学者认为，商务汉语教学重点是汉语教学并不是专业知识的传授，我们不否认此观点，但

我们认为，作为商务专业方向的学历生而言，教师有必要引导学生学习专业知识，为学生走向工作岗位打好一定的

商务基础。

“促成”环节设计的“辩论”并未达到预期，主要问题在于因学生的汉语水平差异，发言主力还是那些性格外

向、水平高的学习者；而对于汉语水平较低的学生而言，因无法完全融入到辩论过程，容易产生心理压力。从辩论

过程中发现，学生无法通过文本材料，发散思维形成自己的观点，多数只是停留在表面，并未展开更加深入的探讨

和分析。“小组汇报”最终呈现的内容有些是几个人集思广益的讨论结果，有些是每个人负责部分任务之后再合起

来的“拼盘”，后一种情况因缺乏学生之间头脑风暴的过程，展示结果不连贯，组员之间没有默契，出现“各说各

的”现象。

总体而言，在设计任务和分组时，没能充分考虑学生的个人差异，如语言水平、国籍、性别、性格、年龄等因

素，因此出现了小组活动组员参与度不均等的现象。

四、“产出导向法”运用于商务汉语教学的思考

4-1. 提升商务汉语教师的教学能力

基于POA的商务汉语教学对教师提出了更高的要求。“输出驱动”阶段，教师将课文中的内容巧妙地融合到产出

任务中，所设计的交际任务要充分调动学生兴趣，这要求教师掌握商务汉语专业知识，还原真实的商务交际环境。

“输入促成”阶段，为了让每个学生参与到任务中，教师应考虑到每个学生的个体差异再进行组队。“产出评价”

阶段，教师要给学生提供具体的、差异化的、有针对性的建议。上述过程需要教师投入大量的时间和精力，因此与

其他商务汉语教师合作共同制作教学大纲是节省时间、提高教学效率的有效方法，在此过程中通过与其他教师的交

流，既可以知道学生的课堂学习状况，也可以共同解决上课时遇到的问题。

4-2. 提高商务汉语学习者的学习能力

商务汉语学习者分为三类，第一类是从事中国有关业务的职场人士；第二类是欲从事中国相关业务的学生群

体；第三类是喜欢中国文化，对中国经济发展有浓厚兴趣的群体。这三类群体的学习需求各不相同，就本文的教学

对象-学历生而言，与其他两类群体相比，他们的学习目标和学习动机还不够明确，因此不管商务专业知识的学习是

必备的。

基于POA的商务汉语教学要求学生具备较强的学习能力。学生需要在教师的引导下，充分发挥自主性，主动学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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输入材料，积极与组员沟通。除此之外，为了在有限的时间里完成课内任务，学生需要提升阅读速度，培养获取关

键信息的能力，也要克服当众发言的恐惧。

4-3. 完善商务汉语教学

目前，商务汉语学历教育存在的问题是教材陈旧、教师备课压力大、学生缺乏实践经验。基于POA的商务汉语教

学容易激发学生的学习兴趣，多个产出任务能使学生把语言知识运用到商务实践中去，解决了传统教学“学用分

离”的问题，但POA并不适用于所有商务汉语知识点的教学，如包装、贸易术语、支付方式、保险等更适合用传统教

学方法进行授课。由于商务汉语实践性较强，针对较专业的知识点课堂教学无法达到“学以致用”，因此学校教育

应结合企业实践，实践活动有助于学生将已学理论知识及时吸收内化，也有助于学生尽早发现自己的工作兴趣所在

并构建完整的专业知识体系。

五、结语

本文尝试将中国外语教学研究者们构建的“产出导向法”运用于商务汉语教学，以跨国企业的本土化案例为教

学内容，按照“输出驱动-输入促成-产出评价”教学步骤进行了教学。与传统教学相比，基于POA的商务汉语教学有

助于“学用结合”，提高学生的学习热情和自主学习能力，但同时因学生层次不同，出现了学生学习合作参与度不

均衡的问题。基于以上问题，本文对商务汉语教师、学习者和案例教学提出了如下建议。第一、商务汉语教师应不

断增强专业知识储备，与其他教师通力合作制作系统的教学大纲，也要提前调查了解不同学生的语言水平和学习需

求。二、商务汉语学历生应有意识地培养自主学习能力、团队协作能力、信息整合能力、当众表达能力以更好地参

与和融入以运用为目的的案例教学。三、商务汉语案例教学方法多样，POA是其中一种，针对专业性较强的知识点更

适合用传统教学方法讲解，并结合企业实践达到“学以致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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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분과】 발표 ➈

三个平面视角下的‘V+过+了’、‘V+了’的探析

孙亭亭*ㆍ李宇哲**1)

【目 录】

1. 引言

2. “V+过+了”与 “V+了” 语义特点考察

3. “V+过+了”与 “V+了” 句法特点考察

4. “V+过+了”与 “V+了” 语用特点考察

5. 结论

1. 引言

很多学者都认为“过1”和“了1”很相似，“过1”和“了1”可以互换，也可以共现。但只是对“V+过+了”与

“V+了”可互换的情况进行了描写，但是对于为什么有的情况可互换？有的情况不可互换？并没有作出太多的解

释，例如：

（1）（茶）泡过了吗？

（2）（茶）泡了吗？

例（1）和例（2）都是对“茶有没有泡过？”进行的发问，并且例（1）和例（2）都可以进行发问。如果是

‘茶已经泡过的’情况下，可以回答“泡过了”，也可以回答“泡了”。金立鑫（1998）“试论‘了’的时体特

征”一文中曾指出动词后宾语前的“了”是“完成-延续”体的标记（记作“了1”）。在中性语境下，它兼表“过

去近时”的意义。而“过”表示的是“完成-不延续”，在中性语境下兼表“过去远时”的语法意义。虽然语法意义

上不同，但是‘茶泡过了吗？’与‘茶泡了吗？’在进行发问的时候是可以互换使用的。又例如：

（3）北京去过了吗？

（4）北京去了吗？

例（3）“北京去过了吗？”是对“有没有去过北京？”进行的发问，是在问有没有去过北京的经历；例（4）

“北京去了吗？”既可以表示“你之前有去过北京的经历吗？”；还可以表示“你已经出发去北京了吗？”。这里

的例（3）和例（4）的意思不是完全一样的，例（4）有两种意思。所以二者不可以完全互换使用。

那么，例（1）、例（2）与例（3）、例（4）在形式上是一样的，但是例（1）和例（2）在进行发问的时候可

以互换，为什么例（3）和例（4）在进行发问的时候不可以互换呢？在对外汉语教学中，这些不能互换的情形是让

非汉语母语者在学汉语时感到最困惑的地方。

 * 庆北大学校中语中文学科博士生 (stt930202@naver.com)

** 庆北大学校中语中文学科教授 (wclee@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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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V+过+了”与“V+了”语义特点考察

引言部分我们已经提出了问题，“V+过+了”与“V+了”在什么样的条件下可以互换，先从前人的研究结果出

发，了解“了”与“过”的语法意义有什么不同。整理如下：

孔令达（1986）讨论过“了”与“过”的区别，他认为有两个“过”，一个表示“经历”，一个表示“完

成”。“了”与“过”的关系密切，很多学者对此做过论述。关于“了”，一般分为“了1”和“了2”。“了1”表

示“实现”，“了2”表示出现新情况。对于“过”，“过1”表示动作的完成，“过2”表示动作或状态曾经发生，

为“经历”体的标志。

刘月华（1988）对“过2”、“过1”、“了1”，从语法意义、使用场合、句法结构特点方面进行了比较，他认

为“过1”和“过2”的使用场合不同，但是“过1”和“了1”相似，既可以出现在解释说明性的句子里，又可以出

现在叙述性的句子里。

房玉清（1992）对“了”、“着”、“过”各自的语义特征进行了分析，并对它们之间的用法进行了比较，他

指出“了1”和“过1”有时可以互换，有时可以共现，“了1”和“过2”相互排斥，不能共现。

引言部分我们已经提到：金立鑫（1998）认为“过”是“完成-不延续”，把“了1”解释成“完成”这样很容

易和“过”造成冲突。实际上这恰恰可以证明“了1”确实有“完成”的性质。如果“过1”和“了1”都能表示完

成，那么它们一定会出现互换形式。金立鑫并证明了事实正是如此。请看下面的例子：

（5）昨天我吃过饭以后找过你。

（6）昨天我吃了饭以后找了你。

（7）我吃了生鱼片。

（8）我吃过生鱼片。

例（5）和例（6）中的“过”和“了”可以互换，并且基本意思不变，这说明“了”确实有表示“完成”的语

法意义。金立鑫认为例（7）和例（8）的区别在于“过”是“完成-不延续”，“了1”是“完成-延续”。所以例

（7）后面的那个“了1”没有提供一个时间跨度，以满足它“延续”性的要求，因此作为一个句子，它不能独立，

好像话还没有说完。那我们再来看下面的例子：

（9）*他吃了饭。

（10）*他吃过饭。

例（9）和例（10）都是不成句的，上面例（7）已经涉及到了，所以像“他吃了饭”这样的句子是不能独立

的；例（10）“他吃过饭。”这样的句子也是不成立的，因为“吃饭”是我们每个人的日常，每天都要经历的，每

个人从生下来都知道吃东西，“吃饭”是我们每天都要做的事情，不表示特别的经历，所以像“吃过饭”这样的句

子是不讲的。所以“他吃过饭”句中的“过”一般不用来表示对“有过某种经历”的提问；如果用来表示“过去或

者完成”的话，要带上“了”。例如：

（11）你吃过饭了吗？（可以回答“我吃过了”或者“还没吃”）

当然，像“吃过烤鸭”，“喝过茅台酒”，“去过海云台”这样的句子是成立的，因为“吃烤鸭”“喝茅台

酒”“去海云台”不是普通人日常经历的，所以是表示特别的经历。“过”要有一定特别的经历或者在一定的条件

下（条件成立的情况下）才可以使用。“吃过烤鸭”，“喝过茅台酒”，“去过海云台”中的“过”不仅表示一种

特别的经历，而且从信息论的角度来看，不表示经常性的动作，所以信息量大。我们再来看几个例子：

（12）我吃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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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我吃过了。

（14）我吃了饭了。

（15）我吃过饭了。

例（12）和例（13）有时候是可以互用的，例如：有人问你，“你吃了吗？”，那么可以回答“我吃了。”；

也可以回答“我吃过了。”但是这两个“了”是不一样的。例（12）“吃了”中的“了”是“了1+2”，“吃过了”

中的“了”是“了2”。并且例（12）给人的感觉是事情刚发生没多久，而例（13）给人的感觉是事情在比较久之前

发生的。

例（14）和例（15）这两句话也是可以互换的，例如：有人问你，“你吃饭了吗？”那么既可以回答“我吃了

饭了。”，也可以回答“我吃过饭了。”这两句中“了1”表示“实现”，“过1”表示动作的完成，完成有包含实

现的意义，所以有时候是可以互换的。

我们把表示“完结”意义的“过”记作结果补语“过1”，把表示“经历”的“过”记作动态助词“过2”，把

表示“实现”的“了”记作动态助词“了1”。动态助词“过2”表示动作曾经发生或状态曾经存在，但现在动作已

不再进行或状态不再存在，所以与结果补语“过1”和动态助词“了1”都不同。

通过上面对例句的分析，我们可以知道“V+过+了”与“V+了”可以互换的情况所表示的语法意义是不同的，

“V+过+了”表过去远时，事情发生过了一段时间；“V+了”表过去近时，事情发生没过多久。上文我们已提出“北

京去了吗？”有两个意思，当表示询问“有没有去过北京的经历”时，与“北京去过了吗？”是可以互换的，并且

语义相同；但当表示询问“已经出发去北京了吗？”时，与“北京去过了吗？”二者是不可以互换的。那么针对“V

+过+了”与“V+了”在什么情况下可以互换，以及互换时所需要的条件，我们来进行以下说明。

3.“V+过+了”与“V+了”句法特点考察

“茶泡过了吗？”与“茶泡了吗？”在进行发问的时候是可以互换使用的。然而“北京去过了吗？”与“北京

去了吗？”二者不可以完全互换使用，那针对这两个是否可以互换的问题，我们认为“V+过+了”与“V+了”互换的

时候受动词的影响。杨依萍（2007）在“现代汉语“了”的多角度考察”一文中认为，“过了”组合的出现，具备

这样一些特点：首先，对于“V过了”格式，动词须具有【+动态】【+持续】的语义特征，此时的“过”是“过

1”，“了”是“了2”。针对动词的语义特征，我们在北京大学汉语语言学研究中心的语料库中检索了现代文学作

品中出现的包含“过了”的用例，搜索到了1314条用例，其中除了表示趋向动词“过”的用例之外，表示时貌的

“过”的用例有298例，通过分析语料，表示时貌的“过”前面的动词具有【+动态】【+持续】的语义特征，其中单

音节动词“吃、喝、说、看、走、来、去”等动词在语料库中出现的频率最高，占83%；双音节动词占17%。

（16）被邀到一个馆子去吃饭，作东的是济南中国银行行长某先生。吃过了饭，另一方面起柩上车的来报告人案业

已准备完全。（沈从文《友情》）

（17）…成的羊皮小袄出去。夜半才回来。披著月亮敲门。王婆知道他又是喝过了酒，但他睡的时候，王婆一点酒

味也没嗅到。（萧红《生死场》）

（18）小马已经跟我说过了。（矛盾《子夜》）

（19）仲翁，你的计划书，我已经看过了，佩服佩服。（矛盾《蚀》）

（20）渺茫，自然；但不必气馁。譬如游山，走过了一段路之后，乘喘息未定的时候， （季羡林《我的辉煌时

代》）

（21）…都还是”好百姓”呀，难道就在他病中昏迷那几天里”长毛”已经来过了么？这， 想来也不像。

（茅盾《秋收》）

（22）…是一种惊惶，对于爱情的闯入无法拒绝的惊惶。我到一个朋友家里去过了一上午。（何其芳《迟暮的

花》）

上面用例中的动词“吃、喝、说、看、走、来、去”出现的频率很高，以上的用例显示，这些动词出现在“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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过+了”的句式中是可以与“V+了”的句式互换的，例（16）中的“吃过了饭”可以与“吃了饭”互换；例（17）中

的“喝过了酒”可以与“喝了酒”互换；例（18）中的“跟我说过了”可以与“跟我说了”互换；例（19）中的

“我已经看过了”可以与“我已经看了”互换；例（20）中的“走过了一段路之后”可以与“走了一段路之后”互

换；例（21）中的“已经来过了吗？”可以与“已经来了吗？”互换；例（22）中的“去过了一上午”可以与“去

了一上午”互换。当然上面的用例都有一定的语境，在特定的语境中才可以互换，这样可以避免语义上的差异。

对于“V过了”格式，动词须具有【+动态】【+持续】的语义特征，除了【+动态】【+持续】的语义特征之外，

需要注意的是，具有【+瞬间】的动词不可以放在“V+过+了”这个句式中使用，例如：“死”类动词；另外动作性

不强的一些动词不能带“过”，如：“知道、以为、认为、在、属于、使得、免得”等。这一点吕叔湘（2017)也强

调过。1)例如：

（23）*他死过了吗？

（24）*我知道过了这个问题的解法。

例（23）中“死”具有【+瞬间】的属性，所以是瞬间动词，瞬间动词用在“V+过+了”这个句式中是不成立

的。例（24）“知道”的动作性不强，动作性不强的一些动词不能带“过”，所以例（24）这个句子也是不成立

的。

张晓玲（1986）“试论“过”与“了”的关系”一文中用“过a”和“过b”分别表示“过1”和“过2”。他认

为当“过a”和“了”对举使用时二者可替换使用，如“我洗过脸，回到队上吃了饭，就到女孩子家去”；当“过

a”出现在“连动式”中时，它几乎可以和“了”替换使用。他认为“过a”和“了”连用增强了完毕的意思。他还

归纳了能和“了1”结合但不能和“过1”结合的三类动词，分别为：

（一）动补式合成词，如“折断、放松、改进、改善、分开、提出”等；

（二）表示动作在瞬间发生的动词，如“来、停、死、伤”

（三）表示动作处于某种状态的动词，如“腐烂、暴露、隐瞒、前进”等。2)

但是并没有分析为什么会造成这种区别？

针对以上归纳的三类动词，我们认为，需要做以下补充：

朱德熙《语法讲义》3)中提到过：带结果补语的述补结构在语法功能上相当于一个动词，后头可以带动词后缀

“了”或“过”，例如：看见过鲨鱼。从这一点来看，这一类述补结构跟述补式复合词没有什么不同。区别在于述

补结构可以用“得”或“不”扩展，例如“长大”可以扩展成“长得大~长不大”，“看见”可以扩展成“看得见~

看不见”；述补式复合词不能扩展，例如“改良”不能扩展成“*改得良~*改不良”。下面我们来比较一下：

（一）我们认为动补式合成词能和“过1”结合，我们来比较下面三个词：

改良 *改得良 *改不良 改良过了

看清楚 看得清楚 看不清楚 *看清楚过了

听到 听得到 听不到 听到过了

如表所示：“改良”不能扩展成“*改得良~ *改不良”。所以“改良”可以确定为述补式复合词，张晓玲（198

6）归纳的动补式合成词不能跟“过1”结合，但是“改良过了”是合法的，另外像动补式合成词“看清楚、听到”

这两个词，“看清楚过了”不合法，而“听到过了”合法，这里需要说明的是，“听到”这个动补式的结构是从词

组演变成了词的过渡阶段，所以后面可以加补语“过了”，因此“听到过了”是合法的；而“听清楚”本身就是一

个动补式的结构，后面不能跟“过了”结合。所以上文提出的动补式合成词不能跟“过1”结合这一说法不够全面。

例如：

1) 吕叔湘 （2017）《现代汉语八百词》 P247

2) 张晓玲  1986  《试论“过”与“了”的关系》

3) 朱德熙 1981《语法讲义》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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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丑的，干净的，脏的，老实的，凶的，……各色各样的女佣我都见到过了，也 算增广见闻不少（苏青

《王妈走了以后》）

（26）鸡声我至少是有了两年以上没有听到过了，乡下的鸡声则是民十时在沅州的三里 坪农场中听过（沈从文

《怯步者笔记》）

另外，张晓玲（1986）归纳的表示动作在瞬间发生的动词，如“来、停、死、伤”不能跟“过1”结合，像瞬间

动词“死”，我们不可能讲“*他死过了。”，但是像瞬间动词“来、敲、”“他来过了”是可以讲的；“敲过了”

也是可以讲的，这说明“表示动作在瞬间发生的动词”不能和“过1”结合这一说法不够准确。

根据马庆株《时量宾语和动词的类》4)一文中，“根据能不能加后缀“着”把动词可以划分为非持续性动词和

持续性动词。”在划分动词的类时，看是否具有[完成][持续][状态]这些属性。我们认为同时具有【+完成】,【-持

续】的“Va(死)”类动词不可以跟“过1”结合，所以可以持续发生的瞬间动词跟一般的瞬间动词的性质是不同的。

像“来、敲”等动词具有【+持续】的属性，所以可以跟“过1”结合。所以“他来过了。”，“敲过了”是可以讲

的。

另外，除了上面受动词的影响之外，我们结合CCL语料库（网络版）的用例，整理出以下句式：

①“V+过了”前有副词“已、已经、早已”等修饰时，“V+过+了”与“V+了”可以替换。例如：

（27）“仲翁，你的计划书，我已经看过了，佩服佩服。（矛盾《蚀》）

（28）李空山在军阀的时代已尝过了“英雄”的酒食，在日本人来到的时候，他又看见了“时 代”。（老舍

《四世同堂》）

（29）永和已经吃过二位弟兄好几顿饭。第一顿吃完，他已把二位的脉都诊过了。假装给 他们设计想个生意，二位

的钱数已在他的心中登记备了案。（老舍《也是三角》）

（30）弟兄们，有李司令就有尤老二，有尤老二就有你们。这我早已研究过了。我开个单 子，谁管哪里，谁管哪

里，核计好了，往上一报…（老舍《上任》）

②“V+过了”后面有“以后、之后、后”等方位词出现时，“V+过了”就成了方位短语的一部分，在句子中充

当时间状语，表示的意思是下一个动作在前一个动作完成之后发生的。此时的“V+过+了”与“V+了”可以替换,还

有“V+过+了”中的‘过1’和‘了1’有时可以去掉‘过’，有时可以去掉‘了’。例如：

（31）你应当叫我‘威弟’。再不然叫我‘阿威’。”把这件事交涉过了之后，他立刻戴上了帽 子：“我们改

日再谈好不好，天翼兄。（张天翼《华威先生》）

（32）说过了史循自杀的经过后，章秋柳就把那张团得很皱的纸条递给曼青。（矛盾《 蚀》）

“V+过了”后面又分为有宾语的情况和无宾语的情况，“过1”有时同“了”共现，有时不共现，大致的规则

是：当V的后面有宾语时，“过1”的后面“了”可用可不用。例如：

（33）老孙头说：“早瞧过了。”（周立波《暴风骤雨》）

（34）…的笔尖醇化了的缘故吧，我自幼就是那样的喜爱他、同情他，为他写过了翻案的文 章，又为他写

过了颂扬的诗歌。（钟敬文《太湖游记》）

（35）人用文字写人类行为的历史。我要写我自己的心和梦的历史。我试验过了，还要从另 外一些方面作

种种试验。”（沈从文《水云》）

（36）我前面也已经提起过了；在社会上虽是一个懦弱的受难者的我（郁达夫《茑萝行》）

（37）“我不看见也想得出。辛楣看中的女人，汪太太，苏小姐，我全瞻仰过了。想来也是 那一派。”

（钱钟书《围城》）

（38）请你老下来走两步，好吗？……唔！实在的，太难走了，只要爬过了那一个山峰……” 轿夫们吞吐

地，请求般地说。（叶紫《南行杂记》）

4) 马庆株  《时量宾语和动词的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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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吴荪甫也记起了刚才少奶奶心痛呕吐，找过了丁医生。（矛盾《子夜》）

（40）…的恨恶招弟，也不想因鼓励招弟去胡搞而毁灭了招弟。她是被人毁害过了的女人， 她不忍看任何

的青春女子变成她自己的样子。（老舍《四世同堂》）

（41）他想：老三必定在外面作过了惊天动地的事，所以才被派到北平来作最危险的工作。 （老舍《四世

同堂》）

③“V+过了”后面有无后续文的情况，如下所示：

例如：甲：那部电影看了吗？

    乙1：看了，但是只看了一半。（或者说‘看了，但是没看完。’）

    乙2：* 看过了，但是没看完。

针对问题“那部电影看了吗？”的回答，如果没有后续文的情况，可以回答“看了”；也可以回答“看过

了。”但是如果后面有后续文的情况，例如：乙1的回答给人的感觉是“看是看了，但是只看了一半。”或者是“看

了，但是没有看完。”这两种可能性都有。但是乙2的回答通常是不合常理的，“看过了”说明是现实存在的事件，

语义上是动作已经结束，状态还在持续。但后面又说“但是没看完。”和前面动作已经结束是矛盾的。所以可以证

明：“V+过了”后面如果没有后续文的话，“V+过了”和“V+了”在一定条件下是可以替换的，但是语义不同。后

面出现后续文的情况下，“V+过+了”后面出现的后续文的情况是有所限制的，当然还是要结合语境。

④“V+过了”后面出现补语的情况，包括数量补语、时量补语、动量补语、程度补语等，“V+过了”都可以和

“V+了”替换。例如：

（42）而他又没工夫替我看看。我只能抓着机会给他朗读一两段。听过了几段，他说“可 以，往下写吧!”（老舍

《猫》）

（43）可以说，我的心无论什么时候都给老哥哥牵着的，在青岛住过了五年，可是除了友情 没有什么使我

在回忆里怅惘。（臧克家《老哥哥》）

（44）跟你在一起我就喜欢做各种傻事，甚至于乘着电车兜圈子，看一场看过了两次的电 影……”（张爱玲《倾城

之恋》）

（45）值得一笑了。我的笑也不是世故老人的冷笑，忙忙扰扰的哀乐虽然尝过了不少。（梁 遇春《泪与

笑》）

4.“V+过+了”与“V+了”语用特点考察

引言部分我们提出的两个问题，‘茶泡过了吗？’与‘茶泡了吗？’在进行发问的时候是可以互换使用的。

“北京去过了吗？”与“北京去了吗？”中的“北京去了吗？”因为存在语义的不同，既可以表示“你之前有去过

北京的经历吗？”；还可以表示“你已经出发去北京了吗？”。为什么会出现这种情况呢？

我们认为“V+过+了”与“V+了”互换的时候受语境的影响。例如：

（46）张三：（张三从外面走进办公室，指着桌子上的茶壶问李四）泡了吗？

      李四：泡了。（泡过了。）

例（46）李四既可以回答“泡了”，也可以回答“泡过了”。这是因为双方都知道是在问“茶有没有泡？”当

李四回答“泡了”的时候，给我们的感觉是近时的意义，“茶刚泡完”。当李四回答“泡过了”的时候，给我们的

感觉是远时的意义，“茶泡了有一会儿了”。关于这一点，金立鑫（1998）的论文里也有涉及到，可以参考引言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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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再例如：

（47）背景信息：李四和张三聊天的时候，李四告诉张三两天后要去一趟北京。过了两周之后两个人又遇到了。这

时张三问李四：

张三：去了吗？

李四：去了。（去过了。）

在这个背景下，张三已经知道李四将要去北京的事实，在已知的背景下，张三问李四“去了吗？”，这时的

“去了吗？”肯定不是对“你已经出发去北京了吗？”进行的发问，而是“你之前有没有去北京？”所以在已知的

语境下就不会存在语义的不同。

刘月华也指出，“过1”前的动词所代表行为以及所涉及的事物，必须是已知信息。这一点在交谈语体中表现得

最为明显，在叙述语体中用“过1”，所叙述之动作与所及之物，则必须要求在上文交代过，至于“过1”跟在一些

表日常生活中有规律性的行为的动作动词（比如“吃饭”、“洗脸”、“刷牙”、“睡觉”等）后面时，对听话人

来说，在交代清楚语境之后，这些动作行为也就属于已知的信息。所以，“过1”的表达功能可以总结为：表示听说

双方已知的特定的动作行为已经进行了。

所以，我们也一致认为：“V+过+了”与“V+了”互换的时候受语境的影响，在特定的语境下才可以实现两者的

互换，这一点和刘月华的观点也是一致的。

5. 结论

通过上文，我们得出“V+过+了”与“V+了”的语法意义是有差别的，“V+过+了”表示过去远时，而“V+了”

表示过去近时。

同时具有【+完成】,【-持续】的“Va(死)”类动词不可以跟“过1”结合，所以可以持续发生的瞬间动词跟一

般的瞬间动词的性质是不同的。像“来、敲”等动词具有【+持续】的属性，所以可以跟“过1”结合。“V+过+

了”、“V+了”与其他成分搭配情况可概括为：1)“V+过了”前有副词“已、已经、早已”等修饰时，“V+过+了”

与“V+了”可以替换；2)“V+过了”后面有“以后、之后、后”等方位词出现时，“V+过了”就成了方位短语的一

部分，在句子中充当时间状语，表示的意思是下一个动作在前一个动作完成之后发生的。此时的“V+过+了”与“V+

了”可以替换,还有“V+过+了”中的‘过1’和‘了1’有时可以去掉‘过’，有时可以去掉‘了’；3)“V+过了”

和“V+了”在一定条件下是可以替换的，但是语义不同。后面出现后续文的情况下，“V+过+了”后面出现的后续文

的情况是有所限制的，当然还是要结合语境；4)“V+过了”后面出现补语的情况，包括数量补语、时量补语、动量

补语、程度补语等时，“V+过了”都可以和“V+了”替换。

“V+过+了”与“V+了”互换时受语境的影响，在特定的语境下才可以实现两者的互换，这一点和刘月华的观点

也是一致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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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1. 서론: 인문학 위기와 성행의 이원적 구조

인문학의 위기에 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인문학 관련

한 사회적 교육적 활동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렇듯 위기와 성

행이라는 이원적 구조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물론 인문학과 기초학문의 위기 시대에

대한 경고는 꽤 오랫동안 있어 왔다. 이 가운데서도 인문학 자체만을 두고 볼 때는 순수학문의 영역에 계속

머무르면서 현실과 다소 괴리감이 느껴지는 듯 오해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는 청년들이 취업전선에서 체감하

는 문과계통 전공자의 취업난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많은 이유 가운데서도 주요하게 대중들의 마음

속에는 인문학은 인간의 실생활과 직접 연결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과계통보다 등한시되

거나 비실용적으로 취급되는 상황 역시 파생적으로 주어지는 굴레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문학에

게 주어지는 어쩔 수 없는 시대변화에 따른 도태의 수순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인문학토크, 인문학쇼와 같이 직접적으로 인문학을 내세운 방식 외에도 패션, 건축, 음악과 영화 예술, 여행,

경영, 비즈니스, 종교, 광고, 환경 문제에서도 인문학과의 협업은 일종의 트렌디한 유행처럼 받아들여지고 있

다. 인문학 열풍의 이면에는 전 대통령의 창조경제 건설이라는 정치의식도 한몫 했다는 분석1)도 있다. 정부의

예산 집행 부문에 있어서도 인문학 관련 지원 사업은 확대되었으며 관련 예산이 증액되는 것과 더불어 다양

한 사업들이 신설되었다. 굵직하고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사업들 가운데 두 가지 정도를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시도별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인문학 강연(도서관은 공간을 제공하고 대개의 경우 시도 내 인

근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 국방부와 연계한 민간단체가 진행하는 병영독서코칭 프로그램(전국 단위로 강사

선발)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임과 교육의 형식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스며들었다.

신동순은 이렇게 인문학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인문학은 자본과 국가 권력에 의해 이화(異化)

되어 왔다. 자본의 가치가 인간 가치보다 우위에 서서 군림하고, 돈과 기술이 인간을 재단하고 조롱한다. 인성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신동순, 2015: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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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괴되고 인간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세상의 중심에 서야 하는 “人”은 수치화되고 계량화되어 가격으로 매

겨지고 자본의 노예로 전락되고 있다. 돈이 부모 자식의 관계를 파괴하고 형제간의 불화를 만들며, 사제 간의

후안무치를 조장한다. 인간 사이에 폭력을 부채질하고, “人”의 인간됨의 삶을 농락하고 비웃는다. 인간은 인간

임을 포기하고 인간되어짐을 경시하면서 정신적 좀비가 되어간다. 우리는 조작된 숫자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의 인식에 저항해야 한다. 그 저항의 근간에 인문학이 존재한다고.

대학 내 인문학의 위기를 외치는 일부 교수들은 민주주의의 퇴행적 만행을 그대로 목도하면서 그 속에서도

제 밥그릇 챙기기, 물 타기, 줄 서기를 하면서 말 그대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참다운 지식인을 양성하는 신성

성이 제거되고 불구가 되”2)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도 있다.

인문학의 위기와 부흥과 성행과 그 이면의 여러 사실들을 직면하자면 불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분명한 것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안팎의 혼돈 상황 속에서도 주관기관과 교육 및 참여를 하

는 주체들은 인문학의 효용성에 대해서 모두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의 인문학의 효용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기본 교양이자 수양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인문학을 문과의 영역으로, 어문학의 영역만으로 세분화시켜 협의적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기능적인 의미

의 한 분야로 여겨질 수 있다. 기타 학문을 하고자 하더라도 말과 글을 바탕으로 학문이 출발하기 때문에 인

문학은 어쩌면 말과 글을 사용할 줄만 안다면 다 되었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말과 글은 적시적소에

사용해야 하며 논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글로도 유사하게 표

현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는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인문학의 학습 목표가 입시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일정한 틀 안에서 정해

진 방식으로 교육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대학 교육 현장에서 인문

학이 어떻게 교육되고 학습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경험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보다 집중적으로 대학교육에서의 인문학 중에서도 외국문학을 바탕으로 한 인문학 수업에서의 수강자와 교

수자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으로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시하고자 한다. 양자를 현시점에서 비교하면서 각자의

한계점과 보완점에 대한 제언을 함께 덧붙이고자 한다.

인문학 교수법 관련한 학술지 논문 가운데서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인문학 교수법에 대한 강영돈(2018)3)

의 연구나 하이퍼텍스트 쓰기를 활용한 인문학 교수법 연구에 대한 서경숙(2017)4)의 글을 보게 되면 인문학

의 교수법도 다변화되고 있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현대문학과 문학교육 및 교수법 관련한 선행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중국내에서의 한국문학 교육에 있어서의 문학작품 선별과

교수법 등에 관한 내용은 10여 편이 있을 뿐이나 이는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한국 내 중국현대문학 교육의

상황과는 무관하므로 함께 다루지 않기로 한다.

2. 중국현대문학 교육 현장의 특성과 한계

중국학 관련 학과와 중어중문학과 관련 대학 교과과정 가운데서도 중국현대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이와 같

은 기초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의 위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대학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중국

현대문학 수강자는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수자들은 기

존의 구시대적 교수법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오래된 소위 ‘강의노트(혹은 강의방식)’를 견지하면서 변화된 대학

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변화를 도모할 것인가가 드디어 화두가 되었다.

이에 여기서는 대학 내에서의 중국현대문학 교육 현장에서 관찰되는 중국현대문학 유관 강좌에 대한 대학

2) 신동순, 2015: 273

3) 강영돈(2015). 멀티미디어기술 기반의 실험적 교육모델 제작을 통한 교양인문학 교수법 연구, 인문사회21, 9(2), 15-23.

4) 서경숙(2017). 문학수업을 위한 디지털 인문학 교수법의 필요성과 실제-하이퍼텍스트 쓰기를 중심으로, 현대영어영문

학, 61(4), 16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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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기초적 인식에 대한 진단을 먼저 살펴보면서 한계점을 먼저 이해하도록 한다. 즉 강좌를 수강함에 있

어서의 수강자 입장의 한계점, 교수자 입장의 한계점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어서 현재의 중국현대

문학 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의 보완점을 수강자와 교수자 각각의 입장에서 제안하면서 중국현대문학의 대학

교육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더욱 다변화되고 소통적인 방향으로 수강자들의 요구에 반응하

고 학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場)으로 문학 교육 현장이 변화하기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

다.

학부 대학생들의 중국현대문학에 대한 인상은 대개 중국어학으로부터 오는 습득의 어려움으로부터 출발한

다. 대학마다 커리큘럼에 차이를 보일 수는 있으나 대개 1, 2학년의 교과과정을 지나고 나면 학생들은 전공

선택과 일반(자유)선택의 영역에서 문학 관련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중어중문학과와 중국학 관련 학과의 학

생들은 1~2년간의 중국어 학습을 바탕으로, 혹은 개인적인 어학능력을 바탕으로 수업을 선택한다. 수강자들의

문학 교육 선택에 있어서 본인들의 요구와 기대는 지난 6년간 사전에 이루어진 의견서 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종합되었다.

문학에 흥미를 느끼고 싶어서, 문학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중국어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

문학수업이니 글쓰기와 토론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 등이었다. 특히 중국문학 교육 과정에서 한자라는

높은 장벽 때문에 수강자들이 접근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에 흥미를 느끼

고 싶어 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동시에 글쓰기, 토론 능력의 향상을 기대한다는 점도 고려되는데, 이는 여타

수업을 수강하면서도 대체로 접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사실상 수강자들이 체

감하고 있는 교수법의 다양성 확보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강자 입장의 한계점과 교수자 입장의 한

계점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고에서 활용한 수강자들의 의견과 수업내용에 관한 자료는 관련 수업용

도로 개설한 온라인 카페에 게시된 자료들을 활용했음을 미리 밝혀두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해당 수강자의

실명은 부분적으로 밝혀서 인용하였다.

1) 수강자 입장의 한계점

수강자 입장의 한계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언어이다. 그리고 해당 과목만을

수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한 과목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도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수강자들의 언어학습경험을 조사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대학 1-2학년의 학과 어학 관련 과목을 수강

한 이력이 전부라고 대답했고, 기타 초․중․고등학교 재학을 중국에서 했다거나 일부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기타 개인과외로 중국어를 학습한 경우 등으로 다양했다. 하지만 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강좌에서 동일한

텍스트를 가지고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각자의 어학능력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읽어내는

시간이 필요한데 학생들 간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중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서(김O우, 행정학과)”, “학과 대체 수업으로 들어야 하지만 중국어를 잘 못해

서(황O지, 화학과)”와 같은 경우 두 학생의 중국어 수준은 격차가 매우 크다. 실제 수업에서 김O우 학생은 소

설원문을 사전의 도움 없이 술술 읽어나갈 정도의 어학 능력이 되는 반면 황O지 학생의 경우는 한 문장을 읽

는 데 있어서도 사전 단어를 대여섯 번 찾아야 하는 차이를 보였다.

두 번째는 중국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21세기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G2로 더

욱 주목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이미 6년 전 여행자 기준으로-사실상 사드 문제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가장 호황기를 살펴보자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중 중국인의 수가 사상 최대로 400만 명을 돌파한 기록도

있다.(김종수, 2014)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인적 교류와 상업적 교류가 급성장함에 따라 1992년 한중 수교 당

시의 교역량은 2011년 기준 35배 넘게 증가하였고 한국의 교역대상국 1위로 중국이 부상하였다.5) 경제적으로

도 매우 밀접해진 관계가 되었고, 문화교류의 차원에서도 한국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중국의 콘텐츠와 IT산업

들 역시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사회로 진출을 준

5) 대한상공회의소 편(2012). 통계로 본 한중 수고 20년, 대한상공회의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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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중인 대학생들에게 예전보다 더 강조되며 중국어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자 측에서도 선호6)

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인식은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있으나 정작 중국의 문화나 사회에 대한 기본 지식에 있어서는 그

저 대중적 편견과 TV 등 대중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 국제정치로 얽힌 문제에 등장하는 이슈에서의 중국에

관한 언급 이상을 말할 수 있는 수강자들의 비율은 높지 않았다. 김종수(2014)에 따르면 정치적 차원에서 접

근한 상대국의 인식과 달리 한국인이 체감한 중국, 중국인의 형상을 다룬 연구들은 중국 여행기를 통해 접한

중국(인)의 이미지와 소설․영화와 같은 허구적 서사에서 재현된 중국(인) 이미지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7) 하지만 이런 대중적 인식의 바탕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역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이해가 몇

십 년 전보다는 훨씬 중요해졌다는 점, 그리고 대학 교육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수강자들 스스로가 본인들이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중국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중국의 문화와 생활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생활, 습관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킬 수

있고 정서적으로 교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전O현, 기계공학부)”, “저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라는 나라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중국이라는 나

라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송O진, 경제학부)”

실제 수업현장에서 토론 당시 수강자들의 의견 역시 중국에 대해 알고 싶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학기마다 나타났다.

세 번째는 소비로 끝나는 문학수업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중국현대소설책은 있지만 늘 읽은 것에서만 끝

났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단지 책 내용에 대해 심화적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토론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 제가 바라봤던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기대되고 저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

이라고 확신합니다.(강O수, 중어중문학과)” 이 수강자의 의견에서 “늘 읽는 것에서만 끝났다”는 부분이 주목

할 만하다. 독서활동 자체는 개인화된 행위이자 오락 행위의 일종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학 교육현

장에서 행해지는 독서활동은 강좌와 연결된 것이어야 하며, 개인화된 독서에서 끝나거나 번역을 하는 데서 끝

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하물며 유․초등학생들의 독서나 책읽기에서도 독후 발문과 토론 소감나누기, 독후

활동을 통한 이해를 글로 써보기 등의 기본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오히려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활

동들이 매우 적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

수강자들은 대학 수업에서 심지어 ‘한 번도’ 토론을 해본 적이 없다거나 ‘한번도’ 글쓰기과제를 해서 피드

백8)을 받은 적이 없음을 토로하곤 한다. 토론과 글쓰기는 교양필수교과목으로도 편성되어 있지만 이 강좌에

서 실질적인 토론과 글쓰기란 과밀 수강인원과 적은 분반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게 진행되곤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위와 같은 피치 못할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토론, 글쓰기를 해보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은 인원이 듣는 강좌를 수강했는데도 위와 같은 반응을 발표한 학생들은 한번도 제대로 된 토

론과 글쓰기를 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문제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외국어문학 수업에서의 문학 교육은 언어로부터 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굳이 원문을 읽어야 하는지의 문제도 보다 유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6) “삼성 차이나에 근무하는 총 인력은 2005년 5월 기준 49,082명으로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은 699명, 현지인은 49,383

명으로 조사되었다. (…중략…) 특히 중국과 인도시장이 커감에 따라 삼성그룹은 중국과 인도전문 인력양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김승찬, 2007: 158) 2005년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이미 중

국과의 교류가 더 활발해진 지금과 앞으로의 시대에는 중국에 대한 전문가 수요의 증대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중국에 대한 이해와 기본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가 점차 커진다고 볼 수 있다.

7) “한때 우리의 형님 나라였지만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오늘날은 우리보다 몇 십 년은 뒤져 있다”(양회석,

2002)고 단정적으로 제시되거나 “체면치레를 중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속을 추구하는 사람들”(박용희, 2003)이라

는 인상으로 집약된다. 이같은 이미지는 대국으로서의 중국과 천한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의 한국

(인)이 우월하다는 심리를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김종수, 2014: 144-145.

8) 국내 글쓰기 피드백이 교육현장에서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적지 않다. 한 예로 박상민(2013: 143)의 글을

보면 “교육 현장에서의 글쓰기 활동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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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자 입장의 한계점

교수자들 가운데는 수강자들과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 학생과

의 의견조율이나 수업에 있어서의 강의와 다소 연관관계가 없는 돌발 질문을 받게 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

게 된다. 물론 수많은 학생들의 다른 의견들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과연 그것이 어디까지 흘러가게 될 것인지

에 대한 불안이 먼저 자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현 교수자 세대들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혼

자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더 익숙하다는 점도 한 몫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자들의 반응은 이렇게

반영되어 나타난다. “2학년 2학기 때까지 대학에서 수강했던 대부분의 과목은 교수님께서 강의 해주시고 학생

들은 앉아서 수업을 듣기만 했는데 이 수업은 교수님과의 소통은 물론, 듣는 학생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수업을 지루하지 않고 더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강O수, 중어중문학과)” 제2외국어

수업 구안과 교수법에서는 설명하는 교수자(explainer)의 경우가 가장 21세기에 적합하지 않은 교수의 형태라

고 설명하기도 한다. 드물게도 특수한 지식과 전공 영역의 강의는 물론 강의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으나 결국 교육이라는 부분은 학습자에게 얼마나 교육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 하는 부분도 고려되

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보다 소통적인 방식으로 교수법이 발전하고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소통이 부재한 대학교육현장에서 보다 오랜 시간을 보낸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기 쉬워

진다. 이는 “말하기에 자신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 의견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수업을 선택할 때 토론이

없고 교수님의 강의로만 수업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선호하였습니다.(장O인, 중어중문학과)”와 같은 반응들이

다. 이 학생의 경우도 ‘강의식’으로만 진행되어왔던 수업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토론식, 협

업식 강의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물론 교수자들 가운데는 개인적인 교육경력에 있어서의 방법상, 혹은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격상 의사소통

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능동적이고 수용적인 성향과는 다소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전임/비전임을 막론하고 교수자들의 교육적 역량과 개인적 성향 및 직업적성적합도 등의 척도는 한국 사회에

서 대학의 교육자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고려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교수법 개발에 쏟는 노력 혹은 시간의 부족에 대한 점검 문제이다. 각 대학에는 교수법과 교수

역량개발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매 학기마다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역시 매번 참여자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며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호기심은 신진 강의자들에게 더욱 인기가 있는 부분임에 틀림없다. 문제

해결방식의 교수법 PBL(Problem Based Learning)9) 수업이 인기를 끌기도 했고,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PBL방

식의 수업은 학생들도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지만 점차 적응이 되고 나면 훨씬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

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법을 통해서 다양한 컴퓨터프로그램을 활

용하거나 온라인 학습을 동시에 진행하여 해당 강좌의 학습효과를 높인 경우나,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단순히 강의실에서만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미리 동영상을 통해 보고 온 학습내용

을 강의실에서 교수자와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 등이 등장했다.

교수학습개발 혹은 역량개발교육에서 제공되는 내용도 보다 실질적으로 바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

그램으로 확충되고 이런 부분을 교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세 번째는 새로운 문학의 트렌드 인식에 대한 경직된 사고를 빨리 타파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

귀여니10)가 일으킨 열풍을 문학과 문화 연구자들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 필자는 당시 중국 상하이의 상무서

9) 중국현대문학 교육현장에서의 PBL적용사례분석에 관해서는 이시찬(2016)의 PBL모델을 적용한 중국문학수업 사례 분

석 을 참고. PBL수업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며, 기존의 교육제도와 달리 꼴찌가 없는 학교로 만들 수 있는 수업방

식”으로 EBS(교육패러다임 대기획, 공부의 재구성, PBL 수업이 학교를 바꾼다, 2016.2)에서 소개되었다.

10) “2003년 상반기 최대의 베스트셀러는 놀랍게도 18살짜리 아마추어 작가 귀여니가 쓴 그놈은 멋있었다였다. 이 작품
은 3월초에 출간된 이래 불과 몇 달만에 수십만 권의 판배 부수를 기록하였다. 성공에 자극 받아 최근 출판계에서는 1

0대나 20대 초반의 작가들이 창작한 수많은 인터넷 소설들이 봇물처럼 오프라인에서 출간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비

단 문학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관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0대와 20새 관객들의 이목을 끌기 위하여 영화판에서

도 인터넷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데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김외곤, 2003: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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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商務書局)의 한 서가 전체가 귀여니(중국어 필명: 可爱淘) 번역서로 가득 차 있던 것을 기억한다. 중국현대

문학에도 이와 같은 인터넷문학이 귀여니 열풍 전후로 붐을 일으켰으며 현재는 인터넷스트리밍 서비스를 등

에 업고 영상으로 다시 제작되어 활황기를 누리고 구가하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직후에는 시대적 한계로 인해 중국고대문학 교육이 중어중문학과의 트렌디한 학문분야였

다면 이제는 중국인터넷문학과 드라마 영상 등을 함께 다루면서도 중국문학을 논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도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국현대문학 교육현장의 교수자들은 이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

에도 빨리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거나 혹은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도 있다.

3. 중국현대문학 교육의 보완점

1) 수강자 입장의 보완

수강자 입장에서의 보완점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제안될 수 있다. 첫째, 언어적 한계로부터 오는 원문

해독의 시간차이 문제는 난이도별 작품선별을 골고루 하는 방법과 원문 및 번역본의 대조 과제를 수업 시간

이외에 별도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문학 번역과정에서 1차 번역 대상 언어가 2차 언어로 번역되면

서 완벽한 직역이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원문해독을 통한 문학작품 번역 및 글읽기와 번역된

작품을 읽고 소설 스토리를 파악한 후 작품 토론을 진행하는 것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부득이하게 후자를 선

택할 가능성이 높다. 원문해독의 과정은 부단한 어휘학습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것이며 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휘학습을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하는 원문 번역에 치중하는 것보다 후자가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

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강자는 발췌된 일부 원문을 번역하는 연습을 병행할 수

있다. 번역된 작품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스스로 직역하는 연습을 일부분이라도 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문화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강자들이 많은 경우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문화에 대한 부가과제를 제시(플립러닝의 방식도 선호될 수 있다)하거나 수업의 한 회차 정도는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교수계획표에 물론 이와 같은 부분을 융통

성 있게 조정할 수 있음을 밝힐 필요도 있다. 필자가 스마트폰의 글쓰기 앱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학기의

경우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쓰기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수강자는 수업게시판 혹은

온라인 카페 등의 장에 자료로 제시되는 문화관련 영상이나 글을 읽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당 분야의 전문가 팀티칭 혹은 특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을 따로 특강이 개최되는 곳

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수업시간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인데, 이럴 경우 특강을 강의

실로 가져오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분야의 전문가에게 일부 시간을 팀티칭으로 활용하여 수강자들에게 제

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강 및 팀티칭에서도 수강자들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리 특강

자료를 일람해오는 등의 약간의 수고로움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기 말 강의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과제가 많고 해야 할 것이 많은 수

업도 하나의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편하고 쉬운 수업만을 선호하는 요즘, 이런 수업도

있어야 진정한 대학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위O빈, 중어중문학과)”11)

2) 교수자 입장의 보완

11) 위 학생의 반응에서 언급된 ‘진정한 대학 수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단순한 주입식 혹은 강의식

교육이나 전문가의 일방적 교육방식이 아니라 ‘대학수업이라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기대감과 이상이 21세기 학생들

에게도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중고등학교에서 수학해 온 방식과는 달리 보다 전인적이고 소통적이고 대화적인 방식

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와 수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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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찬(2016)의 강의설계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은 수강생 전원이 예외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

을 구성했다는 부분이다. 더불어 발표 주제는 중국문학전반으로 범주를 확장하면서도 제한을 크게 두지 않았

다는 점이다. PBL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 교수자의 수업 설계방식에서 학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역량이 매

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전방위로 사회자이자 조언자 및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역할을

자유자재로 교수자는 오갈 수 있어야 한다. 교수자는 이런 교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스스로도 지속적인 발전

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첫 번째는 글읽기와 연계한 글쓰기 작업에 대한 피드백이다. 피드백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피드백의 개념은 다양한 학습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목표, 학습과정, 평가 등 교수․학습 전 영

역에 걸쳐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교육적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그 범위를 축소하여,

피드백이란 교수․학습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해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목표에 도달했는가 또

는 도달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방향감을 가지도록 해주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습해야 할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12)

수강자들이 한 학기에 제출하는 과제는 다양하고 분량도 꽤 많다. 필자의 경우는 교수계획표상 문학의 글

쓰기와 토론에 더 집중하고자 할 경우 중간/기말 고사 가운데 1회는 과제로 대체한다. 그럴 경우 한 학기당

문학작품 독후활동으로 진행하는 비평문 혹은 감상문은 4-6회, 중간고사 대체 과제 글쓰기 1회로 한 학기에

수강자 1인당 5-7회의 과제물이 제출된다. 수강자들은 본인의 글쓰기가 형편없다거나 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

더라는 초기 반응을 보이지만 이럴 경우 피드백은 더욱 눈에 띄는 효과를 보여준다. 학생들의 글쓰기는 점차

향상되어 가는 것이다. 글을 쓰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교육과 가이드를 제시하면서 읽을 독자를 상상하도록

훈련하고, 글쓰기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5-7회 받게 되면 글쓰기가 나아지지 않을 수 없다.

글쓰기에서 피드백 활동은 주로 첨삭지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첨삭지도를 정점으로 하는 이전

활동과 이후 활동들의 체계적 연결이 뒷받침되어야만 많은 시간과 노고를 투입한 첨삭지도가 의미를 갖게 되

는 것이다.(박상민, 2013) 필자는 첨삭에 있어서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주제와 독창

성, 내용의 논리성, 체제의 정확성, 표현의 명료성 등이 그것이며 이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예로 피드백을 하

고 있다.

a. 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하게 고쳐야 합니다.

b. 한 편의 글에서의 기승전결과 흐름이 나타나도록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c. 글 전체의 제목이 내용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았을 때 ~~로 수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d. 이 주제문은 구체적으로 작품에서의 내용을 근거로 뒷받침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e. 내 생각이 아닌 것, 참고한 글 등은 인용을 서지사항에 맞추어 정확히 밝히도록 합니다.

위의 예들은 모두 구체적으로 글에서의 보완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분명하게 바로 피드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였다. 글쓰기 능력은 단계적으로 향상되는 것이며 한 번에 모든 원

인들을 지적하더라도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은 아니다. 박상민(2007)의 말처럼, 실제적으로 학습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피드백이 될 것이다. 다음은 피드백을 통해 글쓰기(수업에

서는 비평문으로 명명했음)에 있어서의 향상, 내면화 과정에서의 발전을 경험한 수강자들의 반응이다.

“개인적으로 이 수업을 통해 중국의 현대문학 흐름이나 중국현대소설 작품과 작가에 대한 학문적 지식도

늘릴 수 있었지만 그보다 더욱 크게 얻은 것은 ‘생각하는 습관’을 기른 것이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휩

쓸리지 않고 또박또박 말하는 즉 내 주장을 밝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작품을 읽고 비평

문을 써가면서 느낀 것은 온전히 나만의 생각을 밝히기 위해서는 충분히 깊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필

요하다는 것이었다.(전O진, 중어중문학과)”

12) 김형진, 200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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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 떠다니는 생각들을 잡아 명료하고 보기 좋게 전달하는 것이 좋은 글쓰기라 생각한다. 처음 경성지
련(傾城之戀) 비평문을 쓸 때는 전달하고픈 내용은 많은데 잘 연결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의
비평문 과제를 떠올리면 막막했다. 하지만 다섯 번의 비평문을 쓰고 나서 이제는 또 다른 책에도 비평문을 한

번 더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비평문 과제를 하나하나 수행하면서 마냥 ‘글 좀 잘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

만 하고 노력하지 않았던 나에 대해서는 반성이 된다.(송O주, 중어중문학과)” 위 두 학생의 반응을 참고하면,

피드백이 수강자들에게 직접적이고 발전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학생과의 소통적 문학 교수법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가 담당한 과목들의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교수자가 학생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이런 부분은 교

수자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학생들을 설득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부분이다. 자유롭고 개방된 분위기를 만들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수강자들은 기본적으로 교수자의 권위에 주눅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수자가 한 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긴장하거나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타 수업에서 그와 같은 분위기에 익숙한 수강자

들도 함께 진행하는 학기 동안 변화를 보여주게 된다. 75분씩 주당 2회 진행되는 수업은 15주간 30회의 수업

횟수로 계산되는데, 이 중 대략 10회 정도인 1/3 분량을 토론으로 할애하는 방식으로 수업 진행을 한다. 토론

의 초반에는 학생들은 ‘잘 하고 싶다’거나 ‘교수자에게 인정받고 싶다’거나 ‘걱정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학기 말 강의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평가서에는 ‘토론과 글쓰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거나 ‘소통하는 수업이

었다’, 혹은 ‘자유로운 분위기’, ‘실제 문학과 저자를 느낄 수 있었던 수업’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저는 수업시간의 토론 및 발표를 통해 저의 수업에 대한 애착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런 기회가 많았

으면 좋겠구요. 한 학기가 끝날 때쯤 무언가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하고 싶습니다.(오O헌,

중어중문학과)”

“교수계획표를 보면 발표, 토론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교수님과 학생간의 교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론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못하여 부족한 면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도와주시면 매우 감사하겠

습니다.(김O우, 행정학과)”

“첫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덜고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다는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결정을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부담 없이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도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송O진, 경제학부)”

“지금 생각해보면 중국의 현대문학뿐만 아니라 고대문학도 이렇게 작품을 느껴보고 다른 사람과 그 느낌을 공

유했다면 더 기억에도 오래 남고 좋지 않았을까 아쉽기도 하다. 이렇듯 토론을 할 수 있는 수업은 누구에게나 유

익한 것 같다.(위O빈, 중어중문학과)”

물론 토론이 처음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필자는 토론문을

제시하는 방법을 7주차 정도까지 활용하다가 점차 자율적인 토론으로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있다. 토론문의

구성은 해당 문학작품을 읽고서 저자의 핵심적인 사고방식이나 문학적 배경을 묻는 질문-이런 질문들은 주로

해당 도서를 읽고서 토론할 수 있는 질문거리들로 발문에 해당됨-들을 3-4가지 정도 제시하고 나머지 1가지

정도는 모둠별 자율 주제로 토론을 하도록 유도한다.

대화와 소통의 능력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그리고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21세기 학생들에게 지금이라도 이처럼 대화와 소통의 경험을 줄 수 있는 교육현장이 문학 교육에서는

확대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열린 마음이다. 서경숙(2017)13)은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디

지털 인문학 연구소 개설이나 학제 개편 등을 통해서 디지털 인문학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어내

면서 연구의 범위 역시 고대 역사 자료의 복원과 디지털 이미징화 및 3D 기술을 활용한 가상 고대 도시의 건

설과 계몽주의 시대 학자들의 서신 교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지도 구축 등 다양한

13) 서경숙, 2017: 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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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면에서 시도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동시에 한국의 인문학 자료는 단순 DB 구축과 검색 기능에 머무르고 있

음을 한계로 파악하면서 교수법에서도 Microsoft PowerPoint, Prezi, TED, Youtube 동영상 활용 외에는 디지

털 인문학 교수법의 활용이 미미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경숙은 하이퍼텍스트 글쓰기와 관련한 대안

을 교수법으로 적용하고 문학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려 한 시도에 대해서 교수설계로부터 교수자의 노력

과 공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교수자의 교수역량개발과 교수법연구는 단순히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능력을 발

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보완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타인에게 잘 전달하

고 쉽게 가르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다. AI의 시대에 계속해서 과거 유물

과 같은 교수법을 고집하고 변화를 멀리할 것인가 고민해 볼 숙제다.

4. 소결

이상에서 중국현대문학의 교육현장에서 관찰되는 문학교육의 현실에 대한 한계점 진단과 보완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중국현대문학 교육현장에서의 특성과 한계를 각기 수강자와 교수자의 입장에서 살펴보

았다. 우선 수강자 입장의 한계점은 언어적 한계와 언어능력의 차이, 중국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소비

로 끝나는 문학 수업의 한계가 있었다. 교수자 입장의 한계점은 수강자와의 소통의 어려움, 교수법 개발에의

노력과 시간 부족, 새로운 문학의 트렌드 인식에 대한 경직된 사고 등이었다. 이에 본고에서 한계점에 따라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부분은 3장의 대화와 소통의 문학 교육 지향에서 주로 살피고, 역시 수강

자와 교수자 입장에서 다루었다. 수강자 입장에서의 보완점은 난이도별 작품선별을 통한 원문해독 시간 절약

과 발췌번역연습,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중국문화 이해 관련 부가과제 수행, 분야의 전문가 팀티칭과 특

강의 적극적 참여 등이었다. 교수자 입장에서의 보완점은 글읽기와 연계한 글쓰기 작업에 적극 피드백 하기,

소통적 문학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는 태도,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열린 마음 등이다.

인문학의 위기 타개에 있어서 최근 국내에서 시도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여러 기업들과 부문들의 결과

보고는 매우 순조로운 듯 보이는 일면이 있다. 그래서 교육현장 역시 매우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시도 없이도 하던 대로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문학 교육의 장이 유범상, 이현숙(2015)의 주장과 같이 “순응과 수용의 교양”을 생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으며, 최진석(2011)이 말하는 것처럼 “순응주의의 덫에 갇힌 채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노정하기보다는 기성의 서사를 공고히 하고 재생산하는 데 착취될 따름”일 수도 있다.

올해 시행된 강사법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대학 교육 역시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대형 강좌의 확대, 수업

통폐합, 폐강강좌 수강 하한 인원 상향 조정, 전임 교수들의 담당 시수 증가, 예고 없는 수많은 대학비전임교

수의 해고사태 등등 손꼽을 수 없는 수많은 문제점들로 인해서 사실상 대학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피해는 교

육수혜자인 대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짊어지우는 상황이 되고 있다. 모두들 힘든 상황 속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

이다.

기존의 수업에서도 30-40명 전후의 인원을 담당하면서 모든 강좌의 과제와 독후활동으로 이루어진 글쓰기

에 피드백을 했던 일이 다분히 수월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강자에게 돌아가는

교육적 효과가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알기에 끊임없이 피드백을 하고 개인적인 첨삭과 의견을 덧붙여왔던 것

이다. 하지만 이제 50-60명 정도로 늘어난 강좌의 인원들 모두에게 이처럼 대화와 소통의 교수법,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하고 토론과 모둠활동, 강의자와 수강자의 직접적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

황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해야 하게 되었다.

입시와 대학입학이 모든 목표이자 결승점이었던 고등학교 교육과는 본질적으로 대학 교육은 달라야 한다.

그리고 대학 교육현장은 취업만을 목표로 달려가는 직업훈련소가 아니다. 대학생들이 사회인이 되어서도 자신

의 목표가 흔들리고 직업을 바꿔야 할 때 스스로를 제대로 살펴볼 줄 알고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을 줄 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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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멘토를 찾아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새롭게 또 나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능력을 갖

추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곳이다. 대학 교육현장마저 대화와 소통이 부재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 앞으

로의 사회에서 대화와 소통을 말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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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학 및 문화 분과Ⅰ】 발표 ➁

서간(徐幹)의 시가 연구

문현주*
1)

【목 차】

Ⅰ. 들머리

Ⅱ. 서간의 생평

Ⅲ. 서간 시가의 내용분석

  1. 증답시(贈答詩)

  2. 규원시(閨怨詩)

  3. 이별시(離別詩)

Ⅳ. 서간 시가의 주요특징

  1. 오언시(五言詩)

  2. 대언체(代言體)

  3. 연주체(聯珠體)

Ⅴ. 마무리

Ⅰ. 들머리

중국 시가 문학의 기본 체제를 갖춘 건안문학은 엄밀히 말하면 東漢 獻帝의 건안연간을 포함해서 이후 조

비가 집권했던 黃初 연간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漢나라가 그 명을 다해가는 시점에서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하였으나 문학창작을 즐겨 하고 뛰어난 인재를 우대했던 曹操가 실권을 잡으면서 우수한 재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모여든다. 그래서 조조 삼부자를 중심으로 문단이 형성되었고 그 중심에 建安七子라 불리는 孔

融, 陳琳, 王粲, 徐幹, 阮瑀, 應琩, 劉楨 등이 있었다. 이들을 언급하며 劉勰은 文心雕龍·時序에서 다음과 같
이 말하였다.

왕찬은 한수의 남쪽에서 귀순해서 예물을 바쳤고, 진림은 하북에서 귀순하여 명을 받았으며, 서간은 청상에서

와서 관리가 되었고, 유정은 바다 저 끝에서 와서 충성을 다하였고, 응창은 다양한 사상을 종합했으며, 완우는 멋

스러운 즐거움을 펼쳤다. 노수와 번흠의 무리, 한단순과 양수의 무리는 거나한 술상을 앞에 놓고, 연회석에서 온화

하고 점잖게 앉아, 붓을 휘둘러 흥에 겨운 노래를 지었는데, 기록하며 담소가 이어졌다. 이 시기의 문장을 보면,

강개함을 노래하길 좋아했는데, 실로 오랫동안 전란을 겪어, 풍속이 쇠퇴함을 사람들이 원망하여, 마음 속 깊은 뜻

을 글로 길게 담아냈으니, 강개에 차고 기개는 넘친다.1)

이로 미루어 보건대 건안문학은 오랜 전란의 영향으로 인해 그 문장에 우국지정과 비분강개함이 주요 정서

를 이루며, 혼란한 사회를 바로 잡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것이 내용의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런 건

안문학의 호방함과 넘치는 기개는 ‘건안풍골’이라 일컬어지며 중국 문학사에서 이후에 唐代 시인 陳子昂, 李白 

등의 문인들에 의해 제창되며 다양한 복고주의를 낳는다.2) 사실 건안칠자라는 말은 曹丕의 典論․論文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국제교류원 강사

1) 範文瀾 注, 文心雕龍·時序: 仲宣委质於汉南,孔璋归命于河北, 伟长从宦於青上, 公干徇质於海隅, 德璉综其斐然之思, 元

瑜展其翩翩之乐; 文蔚休伯之俦, 子俶德祖之侣, 傲雅觞豆之前, 雍容衽席之上, 灑笔以成酣歌, 和墨以藉谈笑. 观其时文, 雅

好慷慨, 良由世积乱离, 风衰俗怨, 並志深而笔长, 故梗概而多氣也. (人民文學出版社, 1958)

2) 李雅瑛, 三曹 詩歌文學 硏究 , 全南大學校 大學院, 1995, 345-35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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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문인 중에, 노나라의 문거 공융, 광릉의 공장 진림, 산양의 중선 왕찬, 북해의 위장 서간, 진류의 원유

완우, 여남의 덕련 응창, 동평의 공간 유정, 이 일곱 사람은 학문에 있어 빠짐없이 배우고, 문사에 있어서도 모방

함이 없으며, 마치 모두가 각자 준마를 타고 천리를 달리며, 고개를 들고 보조를 맞추어 나란히 달리는 듯하다. 이

때문에 서로 감복하게 하는 것은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다.3)

조비는 일곱 명의 글을 견주어도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아 하나같이 빼어나다고 칭송하고 있다. 隋書·經籍

志에 칠자의 저술이 풍부했다는 기록이 있었으나, 唐대 이후부터 점차 산실되어 明·淸대까지 이른다. 현대로

넘어와서는 국공내전·항일전쟁 등으로 시국이 어려워 반봉건·반제국주의적 성향을 띤 현실폭로나 풍자 작품

만이 우세하였다.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많은 지식인들이 비판받고 유배당하면서 문화·예술계의 활동이

거의 희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칠자의 문장은 古逸詩載, 漢魏詩選, 漢魏六朝名家集初刻, 漢魏樂

府風箋등의 고서 몇 군데에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비교적 안정을 찾은 1980년대에 들어서야 고대
자료들을 모으는 고증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데 칠자의 시문집도 이 시기부터 다시 모으고 역주를 다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건안칠자의 시가에 관련된 국내외 연구는 작품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왕찬과 유정, 조조에게 반기를 들어

처형된 특별한 이력이 있는 공융, 당시 비평으로 살펴보는 완우와 진림이 대부분인데 그마저도 국내에서는 몇

편이 되지 않고 응창과 서간은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 일찍이 유협은 서간의 부(賦)가 뛰어나다고 하였고, 조

비는 與吳質書 에서 그의 산문인 中論이 일가를 이룰만한 글이고, 사의는 우아하여, 후세에 전하기에 족

하다.(成一家之言,辞义典雅,足传於後) 고 하였다. 과연 사부와 산문에 뛰어났다고 평을 받은 서간이 시가는 뛰

어나지 않았을까? 건안칠자의 시가를 모아보면 대략 100여 수가 되는 데 그중 가장 적은 편수인 10수를 보유

한 서간의 시는 대체 어떤 작품일까? 하는 의문에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다.

본고에서는 건안칠자의 시문을 비교적 잘 모으고 역주를 단 吳雲의 建安七子集校注, 원문 비교를 일일이
하고 건안연보 등을 면밀히 정리한 兪紹初의 建安七子集, 건안칠자의 작품과 예술적 성취에 대해 전면적으
로 분석하고 평가를 더한 韓格平의 新譯建安七子詩文集을 함께 저본으로 삼아 비교·분석하면서 진행하였다.
그 중 新譯建安七子詩文集은 저자가 1991년에 출판한 建安七子詩文集校注譯析과 1998년에 출판한 建安

七子綜論의 연구 위에 증보의 과정을 거쳐 가장 최근인 2018년 11월에 출판한 책이다. 앞 2권에 실린 건안
칠자의 시가와 비교해보아도 가장 많은 편수를 수록하고 있는데, 관련된 저서를 거의 다 참고하여 누락된 잔

구까지 모두 싣고 있다. 그리고 매 작품마다 주석, 번역 및 관련 자료 분석을 더하여 비교적 완정한 건안칠자

시문집이라 할 수 있다.

Ⅱ. 서간의 생평

서간의 생애에 대해서는 陳壽의 三國志·魏志·王粲傳, 徐幹의 中論·序, 劉勰의 文心雕龍에 언급된 것
과 조비 등 당시 주변 인물의 글들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 그래서 생졸년과 출생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서적과 韓格平의 新譯建安七子詩文集을 주로 하여 서간의 생애에 대해 정리
함을 밝힌다.

서간은 자가 위장(偉長)이며, 지금의 산동성 창락(昌樂) 서쪽인 북해국(北海國) 극현(劇縣) 사람이다. 그는

지방에서 영향력 있는 문인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공부하길 좋아했는데, 8세 전후로 이미 많은 서적을

읽었다. 14세에는 오경(五經)을 읽기 시작하였다. 먹고 자는 것도 잊고 오로지 글공부에 전념하여 부친은 병

이라도 생길까 하여 늘 제지했다고 한다. 20세가 되기 전에 유학 경전을 다 보았고, 입 밖으로 내면 문장이

되고 글로 적으면 명문이 되었다. 영제(靈帝) 말년에 정치가 부패하여 사회에 동란이 일자 서간은 세속적인

3) 易健賢 譯註, 魏文帝集全譯․典論論文: 今之文人, 魯國孔融文擧, 廣陵陳琳孔璋 山陽王粲仲宣 北海徐幹偉長 陳留阮瑀

元瑜 汝南應瑒德璉 東平劉楨公幹 斯七子者 於學無所遺 於辭無所假 咸以自騁驥騄於千理 仰齊足而並馳 以此相服 亦良難

矣. (貴州人民出版社, 2009), 2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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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직 배우고 글을 읽는 데 전념하였다. 동탁이 반란을 일으켜 어린 군주가 서쪽으로 천

거하던 해(190)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하며 책을 읽었다. 공융이 북해에서 관직을 맡았을 때, 유학을 존

중하였는데 서간의 학문이 유익한 걸 보았고 서간은 그 지역에서 점차 유명해졌다. 조조가 정권을 잡은 후에

서간을 등용하려 하였으나 서간은 질병을 들어 거절하였다. 건안 10년(205)에 서간은 병중에도 부름에 응하여

조조 휘하의 사공군모좨주(司空軍謀祭酒)라는 속관이 되었다. 그 후에도 조비의 오관중랑장문학(五官中郎將文

學)과 조식의 임치후문학(臨淄侯文學)을 역임하였다. 건안 21년(216)에 그는 질병을 이유로 고향에 돌아온다.

이후 빈곤하게 생활하다가 몇 년이 안 되어 병사한다.

서간의 생졸년은 그간 AD 170-217년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이었다. 辭源, 逯欽立의 先秦漢魏晉南北朝詩

, 劉大杰의 中國文學發展史·上, 張可禮의 三曹年譜, 余嘉錫의  疑年綠 稽疑, 陸侃如의 中古文學系年,
吳雲의 建安七子集校注등 비교적 많은 서적에서 볼 수 있고, 국내의 논문이나 저서에도 필자가 확인하기론
거의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이는 조비가 신하 吳質에게 보낸 서신4)에 지난해에 전염병으로, 가까운 이들

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서간·진림·응창·유정 이들이 한꺼번에 모두 돌아가셨으니, 비통함을 어찌 말로 하

겠는가?(昔年疾疫,親故多離其災,徐、陳、應、劉,一時俱逝,痛可言邪.) 라고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건안 23년(218) 魏志·武帝記에 실린 조조의 瞻給災民令 을 보면 지난겨울 역병이 내려, 백성들이 쇠잔해

졌다.(去冬天降疫病,民有凋傷) 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陳壽도 魏志·王粲傳에 서간, 진림, 응창, 유정은 건안

22년에 죽었다.(幹, 琳, 瑒, 楨二十二年卒.) 라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서간의 생졸년을 AD 171-218년으로 주장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中唯有의 辭海, 錢大昕의 
疑年錄(1), 兪紹初의 建安七子集, 韓格平의 新譯建安七子詩文集 등에서이다. 서간의 문장 중 온전하게 전
해지는 中論에 무명씨가 적은 서문을 보면 서간을 48세, 건안 23년 봄 2월에 역병에 당하니, 수명이 다하

는구나.(年四十八, 建安二十三年春二月遭疫疾, 大命隕頹.) 라고 하였다. 이 무명씨는 全三國文에 보면 내가

여러 대신들과 앉아, 서간의 말을 들어보면 항상 놀란다.(余數侍坐, 觀君之言常怖) 라고 한 것 등을 보아 서간

과 동시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서간의 생졸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다. 또한 조비의 與吳質書 에 대한 답신인 吳質의 答魏太子箋 의 서두에는 二月八日庚寅, 臣質言 이라 되

어 있는데, ‘庚寅’은 건안 24년(219)년이다. 그래서 조비가 말한 ‘昔年’은 작년이 아니라 지나간 해로 217년 말

에 생긴 역병으로 진림, 응찬, 유정이 죽고 이듬해인 218년 봄에 서간까지 이어서 죽었으니 가까운 지인 4명

을 모두 잃게 되어 슬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로 보건대 서간의 생졸년은 AD 171-218년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5)

Ⅲ. 서간 시가의 내용분석

조비의 典論·論文에서 왕찬은 사부에 뛰어나고, 서간은 때때로 제나라의 기풍이 있지만, 왕찬에게 필적

할 만하다.… 서간의 玄猿 , 漏卮 , 圓扇 , 橘賦 는 장형이나 채옹도 넘어서지 못한다.(王粲長於辭賦, 徐幹

時有齊氣, 然粲之匹也.… 幹之玄猿, 漏扈, 圖扇, 橘賦 雖張蔡不過也.) 고 하였다. 제나라는 지금의 산동지역으로

서간이 이 지역의 北海 출신이다. 이는 고대 靑州지역으로 상공업이 발달한 곳이었는데,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인지 제나라 사람들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좀 느긋한 기질을 가졌었다고 한다. 제나라 출신인 서간도 이

런 기질을 작품 속에 드러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특징은 조비가 느끼기에 당시 혼란했던 시의에 맞지 않다

고 여겼던 것인지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로 제나라의 기풍을 언급한 듯하다. 어쨌든 서간의 사부는 동시대의

인물이면서 비평에 일가견이 있는 조비에 의해 인정받을 만큼 뛰어났다고 할 수 있다.

유협의 文心雕龍·才略에서는 서간은 부론으로 미를 표방했다.(徐幹以賦論標美) 고 한만큼 사실 서간은

賦에 뛰어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조비가 뛰어나다고 언급한 서간의 현원 , 누치 , 도선 , 귤부 는 현재

4) 易健賢 譯註, 魏文帝集全譯․與吳質書, 貴州人民出版社, 2009, 178쪽

5) 兪紹初, 徐幹卒年復議 , 許昌師專學報, 1988. 4期와 王依民, 徐幹生卒年考辯 , 文學遺産, 19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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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실되어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다행히도 齊都賦 , 西征賦 , 序征賦 , 從征賦 , 哀別賦 , 喜夢賦 , 車渠

椀賦 등이 현존하고 있어 부에 표현된 그의 문학적 역량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시가 또한 실전한 것들이 많아 현존하는 서간의 시가도 모두 10수로 많지 않은 편이다. 근간으로 한 세 개

의 판본을 비교해보면 제목의 거의 일치하는데 兪紹初의 저본만 한 수의 제목이 다르며 한 수가 빠졌다. 제목

이 다른 爲挽船士與新娶妻別詩 는 藝文類聚 권29에서는 서간의 작품으로 보았지만, 玉臺新詠 권2와 陳

祚明의 采菽堂古詩選 권7에서는 조비의 작품으로 보았다. 그런데 逮欽立의 先秦漢魏晋南北朝詩 권3에서
는 조비의 작품이 아니라 서간의 작품으로 보았다. 韓格平의 新譯建安七子詩文集에서는 이 시가 서간의

시이고 조비의 시는 비슷한 시로 淸河作 , 見挽船士兄弟辭別 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贈五官中郎將 은

내용이 남아있지 않다.

室思詩 는 명대 활자본인 玉臺新詠에는 전 5수를 雜詩 5首 , 마지막 1수를 室思 1首 라고 하였다. 청

대 吳兆宜의 玉臺新詠箋注에 이를 묶어서 室思 1首 라 하였는데, 세 판본은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20

세기 이후에 발간된 도서에서는 室思 를 章이나 首의 개념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들이 발견된다. 建安七子

集校注에서는 각각을 章으로 보아 ‘其一 , 其二..’로 나누고 있다. 逯欽立의 先秦漢魏晉南北朝詩ㆍ上에서는
首로 나누어 6수라고 하고 있다.

室思 는 같은 주제의 연작시로 볼 수 있는데, 각각이 운자가 달라 주제는 같지만 별개의 시로 여겨지는

바 ‘1題 6首’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그래서 필자는 이를 室思 6首 로 정리하였다. 저본으로 삼

은 책을 토대로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建安七子集校注 建安七子集 新譯建安七子詩文集
1 答劉楨詩 答劉楨詩 答劉楨

2 情詩 情詩 情詩

3 室思(1) 室思詩(1) 室思詩(1)

4 室思(2) 室思詩(2) 室思詩(2)

5 室思(3) 室思詩(3) 室思詩(3)

6 室思(4) 室思詩(4) 室思詩(4)

7 室思(5) 室思詩(5) 室思詩(5)

8 室思(6) 室思詩(6) 室思詩(6)

9 於淸河見挽船士新婚與妻別詩 爲挽船士與新娶妻別詩 於淸河見挽船士新婚與妻別

10 贈五官中郎將 贈五官中郞將

10수 9수 10수

현존하는 서간의 시는 10수 내외인데 이를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는 증답시(贈答詩)이고, 둘째는 규원시(閨怨詩)이며, 셋째는 이별시(離別詩)이다. 증답시에 해당하는 것이

答劉楨詩 , 贈五官中郎將 의 두 수이며, 이별시에 해당하는 것이 於淸河見挽船士新婚與妻別詩 인 1 수이고,

나머지 7수가 규원시로 대부분이 규원시라고 할 수 있다.

1. 증답시(贈答詩)

2증답시는 서간이 당시 문인들과 교류한 것과 관련 있는 시로 현존하는 것은 칠자 중 유정에게 답한 시와

조비에게 보낸 시이다. 조식이 서간에게 보낸 5언 28구의 贈徐幹 이라는 시가 있고, 조비에게 보낸 贈五官中

郎將 도 그대에게 새로운 시를 드립니다.(贻尔新诗) 라고 한 걸 봐서 더 많은 증답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되나 이후의 내용은 없어 대부분 산실된 듯하다. 그나마 온전히 남아있는 答劉楨詩 는 다음과 같다.

與子别無幾, 그대와 이별한지 얼마 안 되니,

所经未一旬. 열흘도 지나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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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思一何笃, 내 그리움이 얼마나 진실한지,

其愁如三春. 그 근심에 마치 삼 년인 듯 하다네.

虽路在咫尺, 비록 거리는 지척에 있지만,

难涉如九关. 가기 힘듦이 천문구중과 같은데,

陶陶朱夏德, 그래도 뜨거운 여름의 은덕에,

草木昌且繁. 초목은 우거지고 무성하다네.

이 시는 유정과 같이 업성(鄴城)에서 일할 때 주고받은 시로 보인다. 시를 주고받을 당시에 조조가 성에서

귀족자제 간의 교류를 금지하였다.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된 답답함을 유정이 먼저 贈徐幹 이란 시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思子沈心曲, 그대 그리운 마음 깊이 묻어두고,

长叹不能言. 길게 탄식하나 말할 길 없습니다.

起坐失次第, 일어서고 앉는 순서도 잃어버려,

一日三四迁. 하루에도 서너 번을 안절부절합니다.

유정의 출생 연도가 불명이지만 저본으로 삼은 저서의 부록인 ‘建安七子年表’에 의하면 대략 서간이 4살 정

도 연장자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시의 내용을 보아 두 사람은 가까이에서 자주 왕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

간이 이 시를 보고 자신도 매우 그리워하고 있음을 其愁如三春 이란 말로 표현하였고, 마지막에 陶陶朱夏德

이라는 말로 위로하는 데, 당시 업성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으려면 건안 17년(212)에 서간은 조비 밑에서 五

官中郎將文學을 맡고 유정은 조식 아래서 平原侯庶子를 하고 있을 때로, 유정이 보낸 서신에서 仰視白日光,

皦皦高且懸.(고개 들어 태양을 보니, 밝게 빛나며 높이 걸려있네) , 我獨抱深感.(나만 홀로 버려진 것 같다)

라고 한 부분을 받아 ‘白日’을 ‘朱夏德’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朱夏德’은 당시 실세였던 조조의 은덕으로

도 해석하여 당시에는 잠시 제재가 있었지만 곧 좋아질 것에 대해 언급하며 위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간의 이 증답시에 대해서 鍾嶸은 詩品에서 백마왕 조표와 진사왕 조식의 증답시와, 서간과 유정의 왕

래시는, 비록 풀줄기로 종을 치는 격이라고 하였지만, 또한 조용하면서도 우아하다고 할 수 있다.(白马與陈思

答赠,伟长與公幹往復,虽曰以莛叩钟,亦能闲雅矣.) 고 평한 바가 있다.

2. 규원시(閨怨詩)

서간 시의 두 번째 주제는 규원시이다. 규원시는 규방의 여인이 화자로 멀리 떠난 남편을 그리며 서술되는

것이 특징인데, 전체 10수 중에 7수이니 서간 시의 대부분이 규원시라고 하겠다. 먼저 규원시 중에 情詩 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高殿鬱崇崇, 높은 건물 많고도 큰데,

廣厦凄泠泠. 큰 집 오히려 쓸쓸합니다.

微风起闺闼, 은은한 바람 안방에 불고,

落日照阶庭. 지는 해 계단 앞뜰을 비추네요.

踟躇雲屋下, 구름같이 높은 집 아래를 배회하고,

啸歌倚华楹. 시가 읊조리며 화려한 기둥에 기대어 봅니다.

君行殊不返, 당신이 멀리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我饰为谁容. 저는 누구를 위해 얼굴을 꾸밀까요?

炉薰阖不用, 향로는 닫아두고 쓰지 않고,

镜匣上尘生. 경대 위엔 먼지가 쌓였어요.

绮罗失常色, 화려한 비단옷 그 색을 잃었고,

金翠暗無精. 머리장식은 어두워져 윤나지 않네요.

嘉肴既忘御, 맛있는 안주 이미 올리는 방법을 잊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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旨酒亦常停. 좋은 술 역시 잔에든 채 그대로입니다.

顾瞻空寂寂, 쓸쓸한 빈 방을 돌아보는데,

唯闻燕雀声. 오직 되새 소리만 들려오네요.

忧思连相属, 근심하는 마음 이어져 끊이지 않으니,

中心如宿醒. 마음이 마치 덜 깬 듯 몽롱합니다.

이 시는 멀리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부인의 마음을 묘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유약한 여인의 필치가 섬세하

고 애정으로 가득하다. 부인의 고독하고 공허하며 슬픔에 가득한 모습을 ‘阖不用’, ‘阖不用’, ‘暗無精’, ‘既忘御’,

‘亦常停’, ‘空寂寂’ 등으로 면면히 이어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여인의 섬세한 정의 표현은 室思 6수에서 가

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데, 먼저 두 수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其三)

浮雲何洋洋, 뜬구름이 어찌나 그득한지,

愿因通我辭. 저의 말을 간절히 전하고 싶습니다.

飘颻不可寄, 바람에 날려 부칠 수 없으니,

徙倚徒相思. 배회하며 그저 그리워만 합니다.

人離皆復会, 사람이 헤어지면 다시 만나거늘,

君独無返期. 당신만 홀로 돌아올 기약이 없네요.

自君之出矣, 당신이 떠나고 나서부터,

明镜暗不治. 거울이 흐려져도 닦지 않고 있습니다.

思君如流水, 그대 그리는 마음 흐르는 물 같아,

何有穷已时. 어찌 다할 날이 있겠습니까?

(其四)

惨惨时节尽, 처량하게 시절이 다하니,

兰華復凋零. 난초는 또 시들어 떨어집니다.

喟然长叹息, 한탄하며 길게 한숨 내쉬는데,

君期慰我情. 그대의 기약이 나의 정을 위로합니다.

辗转不能寐,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데,

长夜何绵绵. 긴 밤이 어찌 끊이질 않는지.

蹑履起出户, 신 신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

仰观三星连. 우러러 보니 삼성이 이어져 있습니다.

自恨志不遂, 스스로 탓하니 뜻 이루지 못함이요,

泣涕如涌泉. 흐르는 눈물 솟구치는 샘물 같습니다.

떠나간 남편에게 말이라도 전하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을 ‘浮雲’, ‘飘颻’를 통해 나타내었고, 떨어진

시간이 길어지고 기약이 없음에 대해 ‘君独無返期’, ‘惨惨时节尽’, ‘兰華復凋零’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思君如

流水’, ‘泣涕如涌泉’으로 그리워하나 볼 수 없음에 눈물로 밤을 지새는 애틋한 여인을 형상화하였다.

3. 이별시(離別詩)

마지막 주제는 이별시이다. 於淸河見挽船士新婚與妻別 이 이별시에 해당하는 데, 이는 청하에서 배 끄는

사공이 아내와 이별하는 장면을 보고 지은 시로, 조비도 비슷한 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이 일하며 함

께 다닐 때에 쓴 것으로 보인다.

與君结新婚. 그대와 맺어져 신혼인데,

宿昔當别離. 하루를 끝으로 이별이구나.

凉风动秋草. 서늘한 바람은 가을 풀을 움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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蟋蟀鸣相随. 쓰르르 귀뚜라미 소리 뒤따른다.

冽冽寒蝉吟. 차가운 한기에 매미가 울고,

蝉吟抱枯枝. 매미 울음소리 마른 나뭇가지에 감기네.

枯枝时飞扬. 마른 나뭇가지 이따금 드날리고,

身體忽迁移. 몸이 홀연히 바람 따라 움직이네.

不悲身迁移. 몸이 흔들리는 것은 슬프지 않으나,

但惜岁月驰. 세월이 달아나는 것이 애석하구나.

岁月無穷極. 세월은 무궁하여 끝이 없지만,

会合安可知. 만날 때를 어찌 알 수 있겠는가?

願为雙黄鹄. 원하건대 한 쌍의 백조가 되어,

比翼戏清池. 날개 나란히 하고 맑은 못에서 노닐고 싶구나.

이 시는 동란 때에 힘든 서민들의 삶에 대한 작가의 동정이 반영되어 있다. 신혼인데도 생업을 인해 계속

떨어져 있어야 하는 부부의 이별이 매우 애달팠을 것이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며 문인으로서 시를 통해 그

감정을 풀어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시는 전체적으로 애정이 가득하며 언어는 평범하나 漢代 민간

악부의 특징과 풍격이 엿보인다.

Ⅳ. 서간 시가의 주요특징

서간 시가의 특징이라 하면 우선 건안문학의 특징도 포함된다. 건안문단의 시가는 기본적으로 詩經과 
樂府에 나온 구들을 응용한 것이 많다. 그 방법으로는 시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4언을 5언으로 늘리거나,
전체적인 시의를 사용한 것 등이다.6) 서간의 시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그대로 녹아있다. 예를 들면, 情詩 에

‘微风起闺闼’은 악부시 傷歌行 의 ‘微风起闺闼’에서 가져온 것이다. 또 같은 시의 ‘君行殊不返’은 古詩 의 ‘游

子不顧反’의 뜻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건안문학의 대표적인 특징이 서간 시에 드러나

는 것과 서간 시가만의 독특한 특징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1. 오언시(五言詩)

건안시기 시가의 형식적인 특징으로는 4언시에서 5언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5언시가 정형화되었다는 것이

다. 서간 시 중 산실된 것이 몇 수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현존하는 것을 기준으로 내용이 소실된 贈五官

中郎將 을 제외하고 모두 5언시로 이는 당시 건안문학의 대표적인 특징을 잘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서간

시가에 보이는 형식적인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答劉楨詩 5언 8구

2 情詩 5언 18구

3 室思(1) 5언 10구

4 室思(2) 5언 10구

5 室思(3) 5언 10구

6 室思(4) 5언 10구

7 室思(5) 5언 10구

8 室思(6) 5언 10구

9 於淸河見挽船士新婚與妻別詩 5언 14구

10 贈五官中郎將 4언 1구 이하 소실

6) 지세화, 建安七子 詩와 詩經과의 관계 고찰 , 中國硏究, 1998, 265-27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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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면 대부분이 5언 8구에서 18구 이내이고 또 室思 6수는 연작시로 구수도 모두 동일하다. 미루어

보건대 서간은 시의 형식을 정형화하려고 했다는 노력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2. 대언체(代言體)

이 대언체는 서간 시가에 보이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대언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

신하여 말을 하는 것으로, 시인이 시중의 화자를 대신해서 말하는 것과 시 속의 화자가 작가의 말을 대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포함한다. 첫째, 시가 제목에 ‘代’자를 넣은 것으로 예를 들면

조비의 代劉勳出妻王氏作 이 있다. 둘째, 시에 1인칭 관점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妾’, ‘我’와 같은 단어

로 서정자아를 나타내는데 서간의 情詩 에 ‘君行殊不返,我饰为谁容’에도 1인칭 관점의 단어를 사용하는 걸 확

인할 수 있다.

대언체는 사실 屈原의 楚辭에 나오는 ‘香草美人’에서 비롯된 수사법이다. 굴원은 자신의 불우한 심경을

여인에게 빗대어 충군지정이 난세에 간신과 여러 문제 속에 가로막혀있음을 기탁하였다. 이 수법은 굴원에게

비롯되어 고대 시인들이 자주 사용했던 수사법이다. 이를 인용했던 것 중에 古詩十九首 가 가장 특출해 보인

다.7)

서간은 室思 등의 시를 통해 이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삼조와 건안칠자의 시 중에 대언체 활용을 살펴보

면, 조비ㆍ조식ㆍ왕찬ㆍ서간만 대언체를 사용하여 詩作을 하였다. 그 중 조비는 40여 수의 시 중 5편, 조식은

100여 수의 시 중에 4편, 왕찬은 20여수의 시 중 1편을 대언체를 사용한 데 반해 서간은 10수 중 증답시를 제

외한 8수 모두에 대언체를 활용하고 있으니 건안문단 중에서도 대언체를 가장 독보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8) 이들이 사용한 대언체는 주로 대업 열망의 포부를 이루지 못함을 기탁하였거나 악부민가의 전통을

이어 전쟁 중에 힘든 백성의 삶에 대한 동정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서간의 대표적인 대언체 시인 室思 6수

는 규방 여인의 심경에 기탁한 것으로 대표적인 두 수는 다음과 같다.

(其二)

峨峨高山首, 우뚝 솟은 산꼭대기,

悠悠万里道. 멀고도 먼 만 리 길,

君去日已远, 당신이 떠나가신 날이 이미 오래니,

鬱结令人老. 근심에 매어 늙어갑니다.

人生一世间, 인생 한 세상,

忽若暮春草. 홀연히 시드는 봄풀과 같습니다.

时不可再得, 시간은 다시 얻을 수 없거늘,

何为自愁恼? 어째서 스스로 괴로운 것입니까?

每诵昔鸿恩, 늘 옛날의 큰 은혜를 기억하나,

贱躯焉足保. 빈천한 몸 어찌 보전할까요?

(其五)

思君见巾栉, 그대 그리운데 수건과 빗을 보니,

以益我劳勤. 이내 상심만 더 더해집니다.

安得鸿鸾羽, 어찌 기러기와 난새의 날개를 얻어,

觏此心中人. 심중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诚心亮不遂, 정성을 다해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

搔首立悁悁. 머리 빗으며 근심하며 서있습니다.

何言一不见, 어찌 한 번도 보지 못함을 말할지,

7) 王憶竟, 男子作閨音的別樣情懷 , 語文學刊, 2010 第1期 참조.

8) 陳珂, 試論代言體詩歌的産生和原因 , 安徽文學, 2012 第1期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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復会無因缘. 다시 만날 기약도 없네요.

故如比目鱼, 예전엔 비목어 같이 함께 했는데,

今隔如参辰. 지금 삼성과 신성처럼 떨어져 있습니다.

室思 시는 여인이 집에서 멀리 떠난 님을 그리며 지은 시로 6수가 모두 같은 주제이다. 현재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고 이별하고 있는 슬픔에 대하여 작가는 ‘以益我劳勤’, ‘今隔如参辰’ 등의 구절로 표현하였다. 이

는 당시 동탁의 반란 등으로 인해 세상이 어지러워 조정에 있지 못하고 떠나와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그리워하고 있음에 대해 다른 수에서 어찌 당신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을까요?(岂忘君须臾) , 이미 정이 두터워 얕지 않으니, 그대도 때때로 그리워 할거라 생각합니다.(既厚

不为薄, 想君时见思) 등의 구절을 통해 심경을 드러내었다.

서간의 中論·序에 보면 귀족자제들이 당을 짓고 권문을 이루어, 교류하며 이름 날리기를 구했다.(冠族子

弟結党權門, 交援求名.) 라고 하며 당시 사회를 비판하며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하였다. 그러나 본디 혼란한 세

상을 바로 잡고자 하는 대업의 열망이 없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는 집 떠나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규방의 부인에게 대언체를 사용하여 조조를 도와 대업을 이루고 싶으나 함께 할 수 없음으로 인해 오는 괴로

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간이 계속해서 관직을 사양하고 공부에 전념하고,

또 질병을 이유로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등을 봐서는 그렇게 관직이나 출세에 뜻을 두고 있

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규원시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당시 백성들의 힘든 삶의 모습

에 대한 동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3. 연주체(聯珠體)

서간의 시가에는 또 다른 수사법인 정진(頂眞)수법이 있다. 이는 다른 말로 聯珠體라고 할 수 있는 수법으

로 於淸河見挽船士新婚與妻別詩 에 나타난다. 이 연주체는 詩, 詞曲 가운데 배체(俳體)로 이루어진 형식으로

후구 첫 글자에 전구의 끝 글자를 사용하여 엮어 나가는 형식이다.

凉风动秋草. 서늘한 바람은 가을 풀을 움직이고,

蟋蟀鸣相随. 쓰르르 귀뚜라미 소리 뒤따른다.

冽冽寒蝉吟. 차가운 한기에 매미가 울고,

蝉吟抱枯枝. 매미 울음소리 마른 나뭇가지에 감기네.

枯枝时飞扬. 마른 나뭇가지 이따금 드날리고,

身體忽迁移. 몸이 홀연히 바람 따라 움직이네.

不悲身迁移. 몸이 흔들리는 것은 슬프지 않으나,

但惜岁月驰. 세월이 달아나는 것이 애석하구나.

위에서 3째 구 끝에 사용한 ‘蝉吟’은 4째 구 처음에 다시 오고, 그 구 끝의 ‘枯枝’은 다음 구 첫머리에 다시

나온다. 이런 정진수법은 논리적인 선후관계를 나타내어 초점을 맞추고 흠잡을 데가 없이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사물의 공간적 위치나 위치의 이동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나타내 줄 수 있다.

서간은 이렇게 단어를 반복하는 수사법을 이용하여 단순한 듯 하지만 오히려 참신한 느낌을 갖게 만들었

다. 그리고 ‘迁移’는 구절 끝에 중복하여 사용함으로써 몸이 흔들리는 것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중의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蟋蟀鸣’은 아내, ‘蝉吟’은 남편, ‘冽冽寒’은 가혹한 현실에 빗대어 시의가 더 깊어지게 하였다

고 할 수 있다.

Ⅳ.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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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에서 魏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던 건안시기는 정치·사회적으로는 매우 혼란했던 시기지만 문학적으로는 새

로운 꽃을 피운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전란 중에 백성과 가까이에 있는 이들의 어려움을 직접 목도하면서

적은 글들에는 우국지정과 비분강개, 대업의 열망이 넘쳐 그 주요 특징을 이룬다.

이 시기의 문학을 이끈 문인으로는 실권자였던 조조 삼부자와 그들을 중심으로 모여 들었던 建安七子를 대

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작품도 비교적 완정하게 전해지며, 민간악부를 절묘하게 잘 응용

한 三曹에게 집중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건안칠자, 그 중에서도 순위가

뒤였던 徐幹과 그의 시가를 대상으로 삼아 건안문단의 대표적인 특징 외에 작가 개인의 개성을 중심으로 연

구하고자 하였다.

서간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 처음에는 대업의 열망을 품고 있었으나 조정 내의 잇따른 반란과 역모를 보면

서 조용히 은거하며 학업에 몰두하면서 지내길 택한다. 그러다 그의 학문적 성취가 주변에 알려지게 되고 우

수한 인재에 주목한 조조에 의해 몇몇 관직을 맡지만 더 높은 관직은 하지 않고 질병을 이유로 고향으로 돌

아와 남은 생을 보내다 전염병이 돌 때에 해를 입어 얼마 못가 죽는다. 그의 생졸년에 관해서는 여러 기록에

의해 조금씩 다르게 적혀져 왔는데 AD 171-218년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탕하다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건안칠자의 시는 판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新譯建安七子詩文集에 의하면 잔구까지 다 합쳐도
104수 정도이고 그 중 왕찬과 유정의 시가 절반 정도이고 서간의 시는 5수 정도밖에 없다. 이 중 室思 시는

같은 주제의 연작시로 볼 수 있는데, 각각이 운자가 달라 주제는 같지만 별개의 시로 여겨지는 바 ‘1題 6首’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여겨 이를 6수로 정리하여 모두 10수로 보았다. 그래도 남아있는 시수가 적은 편

이긴 하다.

서간 시가의 내용적인 특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贈答詩, 閨怨詩, 離別詩이다. 증답시는

삼조 및 건안칠자 등 문인들과 교류한 것이 역사서나 다른 문인의 글을 견주어 볼 때 훨씬 더 많아 보이나

거의 다 산실되고 2수만 남아 있다. 그 중에도 조비에게 쓴 1수도 내용은 남아 있지 않다. 그나마 유정에게

답한 시가 온전히 남아 있는 데 내용을 보아 두 사람의 정이 각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규원시는 전체시 10수

가운데 7수가 해당하여 대표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남편이 떠나고 없는 집에서 홀로 기다리는 부인

의 근심을 아주 섬세하고 정이 두드러지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별시는 1수밖에 없지만 내용상 다른 부분이

있기에 따로 구분하였다. 이별시에는 동란 때에 힘든 서민들의 삶에 대한 작가의 동정이 반영되어 있다. 전체

적으로 애정이 가득하며 언어는 평범하나 漢代 민간악부의 특징과 풍격 또한 엿보인다.

서간 시가의 형식적인 특징은 기본적으로 모두 5언시고, 詩經과 樂府의 시를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것은 건안문학의 특징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민간악부시를 바탕으로 5언으로 변용하였거나 자수에 맞춰 새롭

게 창작을 하였다. 그리고 시가의 전체적인 특징으로 代言體를 사용하였다. 이는 굴원의 離騷에서 비롯된
수법으로 여인의 심정에 작가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것은 삼조와 비교하여도 적지 않고, 건안

칠자 중에서는 거의 단독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서간은 이 대언체를 통해 조조를 도와 대업을 이루

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을 비유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색 있는 정진(頂眞)수법이라는 수사법을 사

용하였다. 연주체(聯珠體)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법은 시, 사곡 가운데 배체(俳體)로 이루어진 형식으로 후구

첫 글자에 전구의 끝 글자를 사용하여 엮어 나가는 형식이다. 서간은 이렇게 전체적인 문단의 흐름을 따라가

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개성을 살려 시작을 하였다. 편수가 아쉽기는 하지만 부나 산문의 내용이나 평을

보면 시가 또한 빠지지 않을 정도이지만 상대적으로 부와 산문에 더 뛰어났다고 하겠다. 그리고 건안칠자의

다른 인물의 시가나 산문에 대해서도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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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완수가 귀신의 존재 유무를 논하다가, 누군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자 완수는 귀신이란 없다고 주장

하면서 말했다.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은 귀신이 살았을 때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죽어서 정말 귀신이 된

다면 의복도 함께 귀신이 된다는 건가?” 阮宣子論鬼神有無者，或以人死有鬼，宣子獨以為無，曰： 今見鬼者，云箸

生時衣服，若人死有鬼，衣服復有鬼邪？ (世說新語 p.245)

귀신이 사람 눈앞에 나타나면 그 귀신이 입고 있는 옷까지 귀신이 돼서 나타난다는 말인가? 이런 완수의

힐문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해도, 그가 입은 옷까지 귀신이 될 리 없다는 얼핏 합리적인 의심에 따른

것이다. 이런 반박은 당연히 일리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귀신이 무엇인지, 귀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귀신의

세계가 어떤 공간인지 알게 되면 위와 같은 생각은 그저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완수의 말처럼 물질에 기준을 두고 세상을 보는 관점은 고금이 다르지 않다. 육신이나 그 육신이 지어내는

생각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본다면 위와 같은 물음은 당연하다. 현대 과학은 물질과 그 물질이 빚어내는 현상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물질 이외의 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증명하거나 확인할 길이 없다. 생노병사는

물질로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순환질서다. 그러나 길흉화복 등의 현상은 인간이 파악하는 물리적인 질서를

넘어서 있다.

완수가 믿은 대로 옷이 귀신이 될 수 없다면, 망자의 뱃속에 들어 있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나, 평소에 쓰

던 가발, 그의 몸에 이식된 치아나 신체의 각종 인공물들도 귀신이 될 수 없어서 우수수 떨어져야 한다. 그런

관점으로 엄격하게 보면 망자가 육체라는 물질을 가지고 영계로 떠나는 일조차 부자연스럽다. 옷을 갖고 갈

수 없다면 몸은 어떻게 갖고 갈 수 있다는 건가. 몸을 갖고 갈 수 없다면 귀신은 희뿌연 수증기나 연기 같은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은 대부분 어떤 형상을 띤 채 산 사람 앞에 나타난다. 상당수의 귀신은 오

히려 살아서 건강했을 때의 모습을 유지하고, 심지어 생전에 불구자인 경우에도 영계에서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더군다나 “미성숙한 영들은 자신이 영의 세계에 사는 줄도 모른 채 매일 옷을 갈아 입는다. “ (마

이클 팀 사후세계의 비밀 p.174)

* 단국대학교 중국어과



2019年度 秋季 學術大會

162

태평광기의 수많은 기록을 보면 죽어가는 사람이 보게 되는 저승사자들의 옷이 여러가지 색깔임을 알 수
있다. 대개 자주색, 남청색, 진록색, 감황색 등인데, 이는 영계에서의 그들의 지위를 말해준다. 망자도 그들의

전갈을 받고 대개 정장을 차려입고 따라 나선다. 이 경우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망자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

이 저승사자인지 모르고 상급관부나 궁궐에서 소환하는 것으로 여긴다. 망자는 한동안 이동한 뒤에 낯선 관부

나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그곳이 인간 세상이 아님을 깨닫는다.

완수의 위와 같은 관점은 사실 귀신과 옷을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귀’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논리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만을 사물이라고 보는 고정관념을 넘어서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 과학이 모든 사회 현상을 주도하고 심지어 인간의 정신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욱 물질 이외의 것을 등한히 하게 됐다. 예를 들어서 사후세계에 대한 연구나

환생에 관한 이해 등은 ‘비과학’이나 ‘미신’이라는 이름 하에 도외시 돼왔다. 영혼이 불멸한다는 관점은 인간의

문명과 함께 전해지는 오래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일은 부정적으로 여겨져

왔다. 현상은 있지만 증명이 안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완수의 관점을 반박함과 함께 영혼이

어떻게 귀신이 되며 귀신이란 무엇인지 논하려고 한다.

이러한 논의에 앞서서 몇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는 학계의 공인이나 합의가 된 것이 아니므

로 여기서는 부득이 논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임의의 정의다. ’귀신’은 ‘귀’와 ‘신’의 합성어다. 간단하게 정의

하면 천상계에 존재하는 영혼은 ‘신’, 지상계에 머무는 영혼은 ‘귀’다. 천상계 지상계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차원의 개념이다. 비물질의 차원을 천상계라고 하고 물질적3 차원 공간을 지상계라고 한다. 천상계 지상계라

는 차원도 다시 여러 층으로 나뉜다. 천상계는 여러 층으로 나뉘는데 그에 관해서 여기서는 논의를 미룬다.

지상계는 다시 중국에서 말하는 ‘陽間’, ‘陰間’로 나뉜다. (도교사전 참고) 이 두 가지 개념은 모두 (천상계가
아닌) 지상계의 것으로, 사람이 사는 곳과 혼령이 사는 곳이다. ‘귀’는 잠시 중국 문헌의 용어를 빌리면 ‘귀선

鬼仙’과 ‘귀혼鬼魂’으로 나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귀’ 상태의 혼령인데, ‘귀선’은 ‘신선’의 경우처럼 ‘陰間’에서

상위 등급의 혼령이고, ‘귀혼’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귀신’이며 이 글에서 다룰 저급차원의 ‘원귀’ (속칭

‘유령’)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물질 공간을 떠난 혼령이 거처하는 곳을 우리는 보통 ‘영계’라고 한다. 이 영계에서

‘신’이 머무는 곳은 ‘천계’, ‘귀’가 머무는 곳은 ‘명계冥界’이다. ‘귀선’과 ‘귀혼’은 모두 ‘명계’에 거처한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비유하여 말하자면 ‘귀선’은 명계의 시민권이 있는 혼령이고, ‘귀선’은 시민권이 없어서 명부에

진입하지 못하고 떠도는 혼령이다. 이 명계의 세상과 인간의 생사 및 길흉화복을 관리하는 조직이 ‘명부冥府’

다. 명계를 불교용어로는 ‘중음계’라고 하며 ‘중음계’에 존재하는 혼령을 ‘中陰身’이라고 한다. 서양에서는 이를

‘중간계’나 ‘연옥’으로 부른다. (도교사전 참고) 다음은 필자가 고대 문헌을 바탕으로 상정한 이승과 저승의
개념도이다.

천상계 신

귀
영

지상계육 인

선

혼
중간계



태평광기의 ‘鬼’를 논함 / 안희진 ․ 163

163

2. 환생 사례로 확인되는 영혼의 존재

태평광기 ‘오전생’편을 보면, 어린아이가 어느 장소에 어떤 물건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전에
(실제로는 전생에) 그곳에 둔 물건이라고 말하는 여러편의 기록이 있다. 예를 들면 ‘羊祜’ ‘向靖女’ ‘崔彥武’ ‘太

華公主’ ‘文澹’ ‘王鄂’ 등이다. 이 어린이들은 모두 전혀 가보지 못한 장소에서 자신이 전생에 남겨둔 물건이

있다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찾게 했다. 전생에 외국 승려였던 王練은 태어나 말을 하면서부터 외국 말을 할

수 있었고, 圓觀은 자신이 다음 생에 태어날 아이를 예언하고 그대로 태어났다. 顧非熊은 아이 때 죽어서 다

시 그 집의 둘 때 아들로 태어났다. 서너살 무렵 말을 하게 되자 집안의 지난 일을 모두 말하고 가족의 이름

을 불렀다. 劉立의 처는 죽어서 지인의 딸로 태어나 다시 유립과 결혼했다. 그 때문에 전생에서 유립의 딸 미

미는 (환생해서 다시 만난) 지금의 처보다 3살이 더 많았다. 張克勤은 아들이 죽으려 하자 그의 몸에 표시를

해 뒀는데 몇 년 뒤 다른 마을에서 같은 표시가 있는 아들의 후생을 만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영혼이 환생한다는 것이 아닌가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사례는 현대 동서

양에 수만 개의 사례가 공식적으로 수집 연구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진실 여부를 재론하지 않는다. 미국

의 루지애나에 거주하는 제임스 라이닝거James leininger(1998년 출생)나 Jenny Cockell(1953년 출생)의 이야

기가 잘 알려진 사례다.(  Past Lives , Future Lives1996)
현대에 와서 환생과 그에 관련된 주제를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는 기관의 하나는 미국 버지니아대학 인지연

구소(https://med.virginia.edu/perceptual-studies)인데, 이 연구소는 지난 50여년 동안의 연구 기록을 책과 논

문으로 공개해 놓았다. 이 외에도 태평광기 ‘재생’편을 보면 일시 죽었다가 되살아난 사람들의 128개 기록이
있다. 현대에 와서는 이를 ‘임사체험’, ‘근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용어로는 NDE(near-death experienc

e)로 통한다. 죽어서 일정기간 사후 세계를 체험하고 다시 살아나는 경우다. 현대에 이르러 의학의 발달은 이

런 사례를 더 많이 보게 한다. 심장마비 등의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를 당했으나 의학적 처치로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에 수많은 이야기로 전하는 이런 기록은 지역마다 약간의 다

른 특색이 있지만 일정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중국 고대 문헌에서는 대부분 저승사자의 업무 착오로 잘못 불

려간 경우가 많다. 이들은 돌아와 저승에서 보고 들은 경험과 과정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외국에서의 최근

기록에는 대개 몇시간 뒤 소생해서 회상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 고대 기록물에는 몇시간은 물론 몇일 몇 달

심지어 몇 년 뒤에 되살아난 내용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죽어서 자신의 가족이 슬퍼하는 장면을 보고 떠난

뒤 도착한 곳에서 오래전 죽은 가족이나 지인을 만난다. 돌려보내져야 한다는 소식을 저승에서 듣고 길을 나

서다가 물가나 언덕에서 떨어지면서 깨어난다. 최근 인도계 홍콩인 애니타 무르자니(Anita Moorjani 1955년

생) 가 잘 알려진 경우다. 그들의 진술 내용의 공통성과 일관성은 이런 기록의 진실성에 무게를 더해준다.

특이한 경우는, 죽은 사람의 육신이 다시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거나 망가졌을 경우, 반드시 현생을

더 살아야 하는 운명이라면 다른 시신의 몸으로 되살아나는 사례다.

여항 사람 육언은 여름에 죽어서 열흘이 지났다. 염라왕을 알현하자 왕이 말했다. “수명이 다하지 않았으니 돌

려보내라”. 신하들이 말했다. “그의 몸이 심하게 썩었습니다. 창주 사람 이담이 방금 죽어서 온다고 하니 그의 몸

을 빌려 살아나게 해야 할 듯합니다.” 왕이 말했다. “그럼 이담의 몸으로 살아나게 해라.” 육언은 이담의 몸에 들

어가 살아나서 관속에서 깨어났다. 오 지방 사투리를 쓸 뿐 아니라 식구를 알아보지 못했다. 방금 본 저승의 일을

말하고는 여항으로 가서 원래의 자기 집으로 갔다. 거기서도 식구들이 알아보지 못하자 그동안의 내력을 얘기하고

나서야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었다.(태평광기) 餘杭人陸彥。夏月死十餘日。見王。云： 命未盡，放歸。 左右曰：

宅舍亡壞不堪。時滄洲人李談新來。其人合死，王曰： 取談宅舍與之。 彥遂入談柩中而蘇。遂作吳語，不識妻子。具

說其事。遂向餘杭。訪得其家。妻子不認，具陳由來，乃信之。出朝野僉載(太平廣記再生二)

태평광기의 재생편 李簡은 30리 근처의 장홍의 몸에 영혼이 들어가 살아났다. 竹季貞의 경우는 10년 뒤

에 조자화의 몸으로 환생했다. 죽은 줄 알았던 조자화는 잠시후 살아나서 자신이 죽계정이라 하며 죽계정 집

으로 돌아가 살았다. (太平廣記再生二) 청대 袁枚의 기록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저승의 허락을 받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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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곳에서 방금 죽은 다른 사람의 육신을 빌려서 소생했다. (袁枚子不语 卷十二 借尸延嗣)

이런 사례는 현대에 와서도 종종 있는 일인데 대부분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일에 과학계의 태도는 부정적

이다. 타이완의 임망요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1959년 대만 운림 맥료향에 사는 43세의 林罔腰는 병으

로 죽어서 장례를 준비하는 도중 되살아나서 임망요로서 살아온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1년

전 대만에 밀입국하려다가 18세로 죽은 중국 금문 거주자 朱秀華의 영혼으로 살아난 것이다. 임망요는 주수화

의 기억을 가진 채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전에 없었던 특징 (임망요에겐 없었으나 주수화가 갖고 있던)을

보였다. 글을 읽고 썼으며, 옷차림, 음식, 생활 습관도 판이하게 달랐고 금문 지역 사투리를 쓰거나 금문 지역

의 노래를 부를 줄 알았다. 주수화의 성격과 개성을 그대로 갖고 임망요의 몸에 들어온 것이다.(李瑞烈編眞
人眞事 借屍還魂記民國106年10月,麥寮鄕鎭東宮管理委員會. 이 사례는 국내외 여러 매스컴에서 취재 방송했

다.) 이런 사례를 중국에서는 ‘借屍還魂’이라고 하는데, 중국 국내에서 매스컴으로 알려진 경우도 적지 않은데

여기서는 논의를 생략한다. 그러나 매스컴은 대중의 상식에 받아들여져야 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대개 이

런 현상을 애매하게 처리한다.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이 이를 “(癔症)히스테리”나 ‘解離해리증’으로 결

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기록으로 보면 한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영혼은 육신과 분리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태아에 들어가

환생하고 죽은 사람의 혼령이 산사람 몸에 들어가서 되살아나는 ‘借屍還魂’을 하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다.

위의 기록을 보면 육신에 깃들어 있는 영혼이 주인이며 육신이 용도를 다하면 영혼은 육신을 빠져 나와 자신

이 쓰고 버린 육신을 본다. (태평광기에 수많은 관련 기록이 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면 혼령이 되는데,
중국 고전문헌의 기록을 보면 이런 혼령은 환생을 하거나 천상계로 옮겨간다. 그러나 혼령이 갈 곳을 잃고 사

람의 주변에 출몰하면 ‘귀’라고 불린다. 태평광기 요재지이 자불어 열미초당필기 등에 나오는 모든

기이한 이야기는 모두 이런 ‘귀’와 관련된 기록이다.

사후세계의 비밀을 쓴 마이클 팀(Michael Tymn)의 말처럼 인간 세계에 출몰하는 ‘혼령’은 대부분 지구의
삶을 통한 인간의 정신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저급 단계의 영혼이다. 달리 말하면 육신을 잃어버린 범

속한 영혼으로 죽은 다음의 귀속처를 찾지 못한 혼령이다. 단지 영적 에너지의 주파수가 산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에서 거처하고 일부 영매와교유가 가능한 것이다. 혼령이 돼서 하나의 생애를 마친 다음

혼령이 돼서 떠난 뒤 명계에서 귀속처를 찾게 되면 이를 중국고전에서는 ‘선’이라고 한다. ‘선’은 거처와 지위

가 있고 뭇 혼령의 존경을 받는다. 우리가 보통 ‘염라왕’이나 ‘저승판관’이라고 불리는 혼령이 ‘명부’의 구성원

이며 ‘선(仙)’이다. 갈 곳 없는 영혼이건 저승의 시민이 된 영혼이건 ‘귀’가 혹시 저승 세계의 계층 구조를 이

해하고 새로운 성장을 꿈꾼다면 그것은 오직 환생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시도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그 때문

에 ‘귀’는 에너지가 성숙되기를 기다려 ‘투태’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승의 구성원이 돼서 일정한 귀속처와

신분 지위가 있는 ‘귀선’과, 저승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랑하는 고혼인 ‘귀혼’을 나누어서 분석할 것이다.

3. 고대 중국의 ‘鬼’에 대한 정의

보통 ‘귀신’이라고 할 때 ‘‘귀’’란 저 세상으로 건너가지 못한 영혼이고, ‘신’이란 저 세상으로 한 차원 달리해

서 건너간 영혼이다.

說文解字에서 ‘귀’란 ‘돌아간 것’이라고 말한다.(鬼, 人所歸為鬼) 공자도 귀신이 무엇인지 묻는 宰我의 질

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는다. 죽어 흙으로 돌아가면 이를 ‘귀’라 하고, 혼기가

하늘로 돌아가면 이를 ‘신’이라 한다.”(眾生必死，死必歸土，此謂鬼；魂氣歸天，此謂神。(孔子家語) 공자는
제자들과 귀신에 관한 대화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을 뿐 그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공자의 관점으로 말하면

‘귀’란 한마디로 땅에 남은 영혼이고 ‘신’이란 하늘로 돌아간 영혼이다. “평범한 사람이라서 모셔질 사당도 없

이 죽으면 ‘귀’라고 한다.”(庶士庶人無廟，死曰鬼。(禮記) 예기의 이와 같은 설명은 죽은 사람이 모셔질 ‘저
승의 귀속지’를 잃은 상태로 떠도는 것을 ‘귀’라고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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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은 이렇게 말한다.

‘귀’란 사람 의 남은 ‘기’를 말한다. ‘기’는 점차 사라지는데, 좌전을 보면 방금 생긴 ‘귀’는 크지만 오래된 ‘귀’
는 작다고 한다. 사람들이 봤다는 ‘귀’는 복희나 황제 이전의 ‘귀’는 없다. 그건 오래된 ‘귀’들은 이미 사라졌다는

뜻이다. 余謂鬼，人之餘氣也。氣以漸而消，故左傳稱“新鬼大，故鬼小”。世有見鬼者，而不聞見羲、軒以上鬼，消已

盡也。(閱微草堂筆記卷二)

귀는 사람의 기운이 남아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도 언젠가는 소멸한다. 이 몇가지 개념으로 정리하면 ‘귀’

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며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서 언젠가는 소멸한다. (사실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전이된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 ‘귀’나 ‘신’은 ‘기’가 만들어낸 형상으로 사람과 조우한다.

소식은 자고신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신인가 선인가”( 神耶仙耶？ )를 묻는다.( 子姑神記) 사실 이 대화
에서의 ‘선’이란 ‘귀’에 대한 우회적인 존칭이다. ‘신’이라면 상위 차원에 있지만 ‘귀’는 하위 차원에 머문다. 단

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사람들과 대부분의 공간을 공유한다. 그러다 보니 ‘귀’는 더욱더 사람과

조우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에서 ‘지괴소설’로 알려진 수 많은 문헌 내용이 사실은 사람과 귀혼간 교유(人鬼

交遊)의 기록이다. 그중 가장 방대한 분량의 지괴 기록 문헌인 태평광기는 92가지의 분류 편목 중에서 ‘신
선’과 ‘신’, ‘귀’등을 나누어서 편찬했다. 그 내용을 보면 ‘신’과 ‘선’은 떠받듦을 받지만 ‘귀’(야차 요괴를 포함)

는 사람과 교유가 가능한 동시에 공포와 배척의 대상이다. 태평광기 ‘귀’편에서 죽어서 귀신이 된 소소에게
‘귀’란 무엇인가 묻자 소소는 말한다. “산 사람은 실체이고 죽은 사람은 헛것이라는 것만 다르다 無異，而死者

虛，生者實，此其異也。”(鬼4) 고 한다. 이 세상 사람은 영혼이 육체에 깃들어 있는 반면 ‘귀’는 육체가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신’이나 ‘선’은 높은 차원의 혼령이다. 태평광기를 보면 太公望, 延娟, 齊桓公 등은

‘신’에 분류돼 있고 老子, 木公, 廣成子 등은 ‘선’으로 분류됐다. 태평광기의 王瑗之편을 보면 채옹은 천상의

‘선’인이 됐다고 한다.(鬼6) 달리 말하면 ‘귀’는 육체와 분리돼서 존재하는 영혼 중 하층 단계에 머무는 존재다.

태평광기의 ‘귀’ 편을 보면 그런 추론이 당연하다.
태평광기 자불어 열미초당필기 등 중국 고대의 대표적인 지괴 문헌에 나타나는 많은 내용이 ‘귀’와
만남이나 환생 및 재생 기록으로 대개 유사한 패터을 보인다. 기록에서의 혼령은 대부분 자신이 죽은 줄 모른

채 안내자를 따라 몇 십리 길을 가서 새로운 건물과 사람들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죽었음을 안다. 그들이 거

기서 만나는 것은 궁궐 같은 거대한 건축물 앞에 자신처럼 불려와 줄을 길게 서있는 사람(혼령)들이다. 그리

고 궁궐을 중심으로 일하는 수많은 관리들, 승려들, 잡역부들을 본다. 대개의 경우 죽은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관 앞에 불려간다. 판관은 부속 관리들이 가져다 주는 생사 장부를 들여다 보며 이

사람이 죽어서 오는 날짜에 정확히 왔는지 확인한다. 태평광기 재생에서 그것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사람이 이승으로 돌려 보내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태평광기의 재생 기록은 상당
수 동명이인을 잘못 데려간 경우나 날짜를 잘못 알고 데려간 경우 등 다양한 ‘시행착오’였다고 설명되며, 결국

그런 사람들은 판관의 명에 따라 돌려보내진다. 돌아온 사람은 아직 시신을 염하거나 묻지 않은 상태에서 되

살아나게 되고 그들은 잠시 또는 며칠 동안의 저승 경험을 주변에 말한다. 이에 관한 기록이 태평광기에만
‘재생’이라는 편목으로 128개 기록이 있다. (앞서 말한대로 시신이 매장돼서 부패했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시신

은 곧 죽을 사람에게 영혼을 이전시키는 등 다른 방법으로 재생을 시킨다.) 이런 저승의 ‘시행착오’는 오늘날

기록되고 있는 임사체험과 약간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상당히 다른 점도 있다.

여하튼 이처럼 저승의 안내자에 의해서 불려간 경우는 노환이건 질병이건 정상적인 죽음을 맞은 경우다.

육신의 용도가 끝나서 더 이상 영혼이 깃들어 있을 수 없는 상태다. 이들은 저승에서 이승의 삶에 대한 평가

와 다음 생에 갈 곳을 배정 받는다. 극소수의 원 육체로 돌려 보내져 재생되는 혼령을 제외하고 대개 인간이

나 동물로 환생 판정을 받거나 소위 지옥이라고 알려진 세계 등 각각 여러 등급으로 귀속 배정을 받는다. 이

는 마치 고등학교를 이수한 학생에게 학교 본부에서 그의 성적과 적성에 따라 재수나 정학 퇴학을 명하는 것

과 같다. 그러나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했던 학생은 학교 본부의 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대학으로 진학한다.

‘귀’는 이처럼 대학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학교 본부에 의해서 재수를 명 받거나 정학이나 퇴학을 당한 학생들

과 같은 신분이다. 그러므로 ‘귀’는 영혼이 상위 단계로 진급하지 못하고 본부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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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아예 이런 조치 마저 받을 새도 없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혼령이다.

2016년 중국 호북성 편양촌을 직접 방문해서 취재한 이상진은 현지인들 106명의 환생 기억 기록문헌인 평
양재생인（稻田出版社，臺灣 2018）을 출판했다. 이상진의 기록에 따르면 전생을 기억하는 대다수의 현지

주민들은 사고나 질병으로 급작스런 죽음을 맞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귀’가 되어서 자신의 무덤 또는

원래 살던 집이나 거주지 주변에 머문다. 이런 영혼들에게는 다른 수많은 임종자의 사례처럼 저승에서 찾아오

는 안내자가 없다. 중국 고대 기록물 속에서 죽음에 임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안내자를 본다. 임종을 앞둔 사

람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난 안내자가 너무나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승에서 온 것임을 모른

채 현실세계의 인물이라고 여기고 대화한다. 저승에 도착하거나 특이한 상황을 겪은 뒤에야 이들은 이 안내자

가 저승에서 온 (명부 소속의) ‘귀’임을 깨닫는다.

이처럼 ‘귀’는 상위 계층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저승의 안배를 받아 저승 세계의 소속으로 남아있는 혼령과,

급사하는 바람에 귀속 배정조차 받지 못한 사람의 혼령 등 2가지로 나뉜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귀’는 대부분 저승 세계의 혼령이 아니라 귀속지를 잃은 혼령이다. 이들은 사람과 동일한 공간에서 거주하며

사람들 생활에 일정 정도 관여하고 영향을 준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저승의 구성원이 된 혼령과, 일반적으로

‘유령’이나 ‘귀신’으로 불리는 귀속지를 잃은 혼령 등 2가지의 ‘귀’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4. 중국 고대문헌 중의 ‘鬼’

태평광기 등 고대 문헌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서 영혼이 빠져 나온다. 몸과 분리된 영혼은 자신의
죽은 몸이나 주변의 가족을 돌아보며 잠시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서 살아나고 싶은

생각과 그대로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고민한다.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임사체험자들이 돌아오고 싶지 않았

다고 보고되고 있다. 영혼이 몸을 떠났을 때 그 가는 길이란 간략하게 말하면 3가지로 나뉜다.(마이클 팀의 
사후세계의비밀  p215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가는 세계를 7가지로 분류했다.) 하나는 천상계로 바로
승천하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저승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판정을 받는 경우. 마지막은 저승에도 이르지 못하

고 떠돌거나 자의로 태아에 들어가 ‘投胎’(동물의 태아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등이다. 雲笈七籤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혼’은 하늘의 맑은 기운이 변화해서 된 것으로 ‘태광’이라고 한다. 사람이 죽어 태광이 되면 천계로 돌아간다.

‘지혼’은 음기가 변해서 된 것이므로 ‘상령’이라고 한다. 사람이 죽으면 오악의 음간으로 들어간다. ‘인혼’은 ‘유정’

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수부에 들어가 다시 윤회한다. 人有三魂，一為天魂，為太和清氣所化，名曰胎光，人

死胎光回歸太和；壹為地魂，為陰氣之變，名曰爽靈，人死之後歸於五嶽陰間；壹為人魂，名曰幽精，人死之後歸於水

府之中再入輪回。(雲笈七簽)

곧바로 천상계로 가는 혼령은 민국시기 저승 판관 경험이 있던 黎澍가 《幽冥問答錄》에서 진술한 대로 명

부 판정의 단계를 뛰어넘는다.(極功出版社，臺灣) 이런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판정 임무를 맡은 저승 세계의

판관보다 높기 때문이다. 외국의 임사체험 기록에도 유사한 진술이 있다. 영혼들의 여행을 쓴 마이클 뉴턴
에 따르면 에너지가 높은 영혼들은 판정을 받는 과정 없이 곧바로 안내자를 따라 천상계를 유영해서 자신의

영적 에너지가 귀속해야하는 곳으로 이동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내자에게 끌려가서 판정을 받고 영의 귀

속지를 배정받는다.( 영혼들의 여행 1999, p.123)
여기서는 ‘귀’에 관해서만 논의로 한정했기 때문에 천상계로 향하는 혼령들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

다. 저승의 판정을 받건, 아니면 판정 없이 이탈되어 떠도는 혼령이건 현생의 지구 공간(인간 세상)을 벗어나

지 못한 영혼은 ‘귀’가 돼서 생활한다.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의 혼령은 안내자에 의해서 인도된다. (천상계로

가건 저승으로 가건, 아니면 곧 바로 환생하건, 일부는 안내자가 없는 경우가 있다.) 혼령은 저승에서 판정을

받고 갖가지 계층의 생명체로 환생하거나 환생의 처분을 받지 못하면 저승의 구성원이 된다. 앞에서 말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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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논의할 내용은 저승의 시민이 된 ‘귀’와 그 시민권 조차도 받지 못한 ‘귀’라는 2가지의 혼령에 관해서

이다.

첫번째 종류의 ‘귀’는 우리가 보통 ‘염라왕’이나 저승 ‘재판관’이라고 부르는 명계의 관리, ‘저승사자’라고 부

르는 ‘음차’ 등을 포함한 저승 세계의 각종 구성원이다. 이들은 현생 인간과 다름없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에

서 존재한다. 영적인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의식주 등의 생활을 하며 태어나고 죽는 것은 음계에서도 마찬가지

다. “지구의 조건과 아주 비슷하고 외양도 지상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사후세계의 비밀 p.127) “거리와
상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규모가 인간세상보다는 작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지요. ”(유명문답록) 명계를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기록에 따르면 저승에서도 (죽을 사람을 잘못 데려가는 등) 실수를 한다. 저승에서

도 (사람에게 음식과 재물을 받는 등) 잘못을 저지른다. “살아서는 열심히 일하고 죽으면 푹 쉬자고 말했는데,

죽고보니 그런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네. …... 죽어서 간 저승도 마음 쓰는 건 마찬가지라네”( 吾等平生立

意著論。常言生為馳役，死為休息。今日始知，定不然矣。 （太平廣記鬼十一） 죽어서도 살아있을 때처럼 다

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쓰고 먹고 쓸 것을 찾아다니는 일에 수고롭다는 말이다. 저승에서 관직에 있으려면

품격이 남달라야 하고 남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저승의 관리가 되는 경우는 저승 세계로부터 직접 초청을 받

거나, 죽어서 간 저승에서 자의건 타의건 일을 보거나 시민이 되는 경우다. 초청을 받는 경우는 이승의 기준

으로 보면 ‘죽음’이므로 대부분 거부할 수 없다. 저승의 업무를 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귀’편에서 劉青松은 죽어서 ‘魯郡太守’직에 있었고,（鬼六） 王矩는 ‘左使命主簿’로 임명돼는 바람에 죽었다.

(鬼七) 吉礐石은 태산부군 소속 주부 직을 받아 불려갔다. (鬼八) 郭翻은 잠시 죽었을 때 지인들의 저승 직책

을 물어보고, 저승에서 부여하는 관직을 회피하기 어려움을 알았다. 저승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죄가 탕감되며,

이승 사람 생각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업무 중 저승의 글자는 가로로 쓰여진다는 진술도 했다. (鬼六)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은 공간적 구획에 따라 일정한 ‘관할구역’이 있다. 죽은 사람이

물으면 동악대제 태산부군 등 지역 관할 책임자의 명이라고 말한다. 다치바나는 사후세계라는 비물질의 공간

에 어떻게 서로 다른 구역 관할이라는 게 있을까 하며저승의 구획 문제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결국 이안 스티

븐슨의 의견에 따라 각국의 공항터미널처럼 지역마다 다소 다른 구조와 시스템을 갖춘 약간씩 다른 저승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文藝春秋1994 p.113) 태평광기 盧頊도 같은 말을 남기고 있다. “귀신이 소속돼

있는 공간은 각각의 주와 현이 다르다. 그건 마치 사람 세상의 난민(難民)과 비슷하다. 盧頊： 夫鬼神所部，

州縣各異，亦猶人有逃戶。 （鬼二十五）” 서양 병사가 중국 내 전쟁에서 죽어서 중국 영내의 저승에 들어갔

을 경우 대화는 어떤 언어로 하느냐는 임유양의 질문에 여주는 ‘저절로 통하는 언어’가 있다고 말한다. 결론적

으로 저승이라는 세계는 공간은 있으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며, 혼령은 현재의 삶을 떠난 뒤에 이곳 시

민으로서 또 다른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다른 기록에는 현생에 생존하는 사람으로서 저승의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는 태평광기의 여러 기
록에서 나타난다. 재생편의 劉凱는 저승에 불려가 30년간 관직에 있었다. （再生一） 趙泰는 저승에서 수관도

독 水官都督 직에 있었다. （再生三）。 曹宗之는 관직을 제의하며 魯府官 (의전관)을 했었는지 질문을 받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자 다시 깨어나 48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再生三） 살아 있는 동안에 영혼이

저승에 불려가서 ‘장직 杖直’ 직책을 맡았던 譙乂俊의 기록도 있고（神二十四）, 裴盛의 경우는 낮잠을 자다가

귀신에게 끌려갔는데, 아이를 하나 잡으러 가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지극히 보호하고 있어서

그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고 깨어났다. （鬼十六） 민국시기에는 저승의 판관을 5년간 했던 여주가 있다. 그는

幽冥問答錄 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자신의 보고 듣고 겪은 저승 세계를 진술했다. 최근 이상진이 조사한 기
물록인 평양재생인에서는 그가 인터뷰한 106명의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 중 3사람의 경우가 살아 있는 동안
에 10-30년간 저승의 ‘陰差’를 했다.（p.255-263） 이들 3사람은 2019년 현재 생존 인물이다. 고전 문헌에도

다수 있는 내용인 이런 기록을 사람들은 단지 문학 창작의 산물로 치부해 왔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문학작품

이 아니라 기록물이다. 죽어서 저승 관직에 있건, 살아있는 동안 저승의 업무를 봤건 산 사람이 보기엔 이들

은 모두 ‘귀’인 셈이다. 한 사람이 음양의 세계를 동시에 산다는 점이 일반 사람과 다를 뿐이다. 한가지 주목

할 사실은 저승의 귀의 세계가 인간세계를 관장하거나 적어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저

승과 귀의 세계란 전체적으로 7단계 중에서 3-4단계의 것이다. 가까울수록 에너지의 파장이 인간계와 가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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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우리가 이 논문에서 다루어야 할 다른 하나는 저승에 진입하지 못하고 떠도는 혼령이다. 이들은 급성 질환,

교통사고 등 병이나 사고로 죽거나 피살 및 자살한 경우가 많다. 안내자의 안내도 없고 가야할 곳도 알지 못

한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 장소에 묶이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심지어 자신이 죽

었다는 사실을 오래도록 알지 못한다.(사후세계의 비밀 p.124) 이런 혼령을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보통 ‘유령’이

라고 하는데, 유형별로 분류하자면 ‘地縛靈 Earthbound Spirit’에 속한다. 무덤이나 건물 등 장소와 地形物에

구속돼 있는 혼령이다.

사실 저승에서 와서 사람들과 접촉하는 저승사자들 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귀신’이란 이런 떠

도는 혼령이다. ‘귀’는 ‘신’과 마찬가지로 육신을 부여 받고 지구에서 생활할 때의 모든 지식과 감정을 오래도

록 유지한다.(같은 책 p.196 프레데릭 H. 우드 박사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알코올중독자의 사후 세계를 물었

다. “갈증은 에테르체에서도 계속된다.” “탐욕 악의 허영 이기심 등 정신적인 것들은 영계에서 자신의 일부가

되며 거기서는 극복하기가 더 어렵다.”) 이들은 대부분 ‘내하교’를 건너지 못하고 ‘맹파탕’을 먹는 경험도 하지

못한다. 자신과 유사한 기 에너지를 가진 다른 혼령들과 어울리면서 일정한 공간에서 생활한다. 그 공간이란

산속, 건물 안, 특정한 사물 등이며 자신들의 기 에너지가 나중에 사람이 되어서 환생을 할 만큼 성숙되기를

기다린다. 평양재생인에 나오는 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오사채 등은 자신이 자살한 뒤 혼령이 된 채로
마을을 전전한다. 그러다가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몇년간 ‘귀’로 살다가 그 집에 태아가

생기자 그 태아에게 投胎한다. 평양재생인의 100여 사례나 되는 많은 내용이 전생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것이 증명 가능함을 말하는데, 내가 주목한 것은 그들이 죽어서 혼령인 생태로 산 기간의 생활상이다. 다시

말하면 ‘귀’가 돼서 돌아다니고 보고 듣고 먹고 자고 한 생활의 내용이다. 혼령 상태가 돼서 살 때 그들은 다

른 혼령 친구들과 놀고, 음식(에너지)을 훔쳐 먹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텔레비전을 켜서 보고, 물

건을 움직이기도 했다. 이런 기록을 보면 소속이 없는 ‘귀’의 상태가 된 혼령도 자신들의 생활이 있다. 특이한

것은 이들 기록 중에서 고전 문헌에 나오는 것처럼 ‘악귀’나 ‘야차’ ‘요괴’ 등의 흔적은 물론 점복 예언 등의

진술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필자는 그 까닭을 설명한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는 연구를 못했지

만, 그런 환영을 조작할 정도의 ‘귀’는 아마 다른 차원의 ‘귀’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마이클 팀이 말한 대로 7

단계의 영계 중 3-4 단계 (팀 p.157). 불교에서는 천상계보다는 낮지만 인간계 보다는 높은 아수라계) 위와 같

은 내용을로 보면 ‘귀’는 사람들 사는 공간 어디에도 있다.

양주의 나양봉은 자신이 귀신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매일 해가 지면 길 가득 귀신들이 있는데,

부잣집에는 귀신이 더 많다. 귀신들은 사람보다 키가 작고 이목구비가 흐릿하다. 검은 기운이 뭉쳐서 길 가장자리

를 다니거나 서서 소곤소곤 말을 한다. 따뜻한 곳을 좋아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모여든다. 마치 물가에 풀이 많은

것 같다. (揚州羅兩峰自言能見鬼，每日落，則滿路皆鬼，富貴家尤多。大概比人短數尺，面目不甚可辨，但見黑氣數

段，旁行斜立，呢呢絮語。喜氣暖，人旺處則聚而居，如逐水草者然。)

자불어에서 胡宝瑔은 9살이 되도록 말을 못했는데 전생을 기억했다. 나중에 말을 하고 나서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했다. 그는 거리 골목 집집마다 귀신이 있다고 하면서, 조정 궁궐에는 귀신이 없고 시장 사

형장에 귀신이 많다고 했다. 기운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피하지만 허약한 사람은 무시하고 지나간다. 귀신을

희롱하는 사람은 반드시 병이 들게 한다. 오전에는 숨어 있다가 오후에 나타나 활동하는데 그 행동거지가 경

박저열해서 정정당당한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河南巡撫胡公寶瑔，眼碧色，自幼能見鬼物。九歲，猶不

言，尚記前生事。能言後，不復記矣。自言人間街衢堂屋，在在有鬼，惟朝廷午門內無人，菜市口刑人處，鬼尤叢

集。遇人氣盛，避之而行；衰弱，則摩肩而過。或有所揶揄者，其人必病。午前猶不甚出，午後道路紛紛。然其舉

止，率皆卑瑣齷齪，無昂偉正大者。

호보천의 이런 진술은 민국 시기 저승 판관을 지낸 여주의 말과 다름이 없다.

“문41 : 귀신과 사람의 숫자는 어느 쪽이 많습니까?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하는데, 귀신도 사람을 무서워합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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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저승의 귀신은 이승의 사람 수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거리에 오고 가고 울타리나 담벼락 어디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 가운데로 다니고, 귀신들은 대부분 가장자리로 다닙니다. 사람들은 밝은 곳을 다니는데, 귀

신들은 어두운 곳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도 귀신을 무서워하지만 귀신도 사람을 꺼려합니다. 귀신도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옆으로 피합니

다. 정신이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은 귀신들도 공경합니다. 귀신들이 농락하는 자는 심성이 바르지 않거나 운이 다

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오후부터 해질 무렵까지는 길을 걸어갈 때에 길 가장자리나 어두컴컴한 곳은 걷지 말

아야 합니다. 저녁 무렵 문밖에 나설 때는 느린 걸음으로 걷거나, 기침소리를 내어서 그들이 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부딪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도 오싹한 한기가 느껴지고 떨리는데, 이것은 음과 양

이 부딪치면서 피차가 모두 불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금의 이런 기록을 보면 상당히 유사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귀’는 목소리가 높

고 말이 단순하며 슬픔을 띤 감정을 갖고 있다. 길에서 사람이 오면 구석으로 피하고 부딪치지 않으려 한다.

빛을 싫어해서 주로 밤에 활동하며 그 형체가 흐릿하다. 이런 기록에서 특이한 점은 이들 ‘귀’가 생활하는 공

간이 사람들의 공간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귀’의 세상은 태양이 없고 안개가 낀 어둠침침한 공간이

다. 중국어로 ‘冥界’라고 하는 것은 적합한 표현인 셈이다.

5. 기록으로 본 ‘鬼’의 특징

(1) 귀와 사람은 같은 공간 다른 세계에 사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상관이 없이 지내며 서로 방

해가 되지 않는다. 귀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원한을 풀기 위해서다.” (與人兩不相關，亦全無所妨。壹見面

目，則是報冤作祟者矣。(子不語)) 앞에서 말한 대로 귀속되지 못한 ‘귀’는 자신이 어리석기 때문이건 아니
건, 남에 의해서 정신적인 육체적인 상처를 입었건 아니건 무언가 쌓인 감정을 갖고 있다. 직전 생의 여러가

지 일에 감정적으로 묶여있는 것이다. 이런 혼령은 그것을 풀지 못하는 한 다른 세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그

러다 보니 쌓인 감정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 그런 쌓인 감정이 없더라도 어리석

은 혼령은 사람들 주변을 배회한다. 심지어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른 채 심심해서 말을 걸기도 한다. 그래서 사

람에게 신호를 보내거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한다.

모든 ‘귀’가 신호를 보내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 중에도 영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귀’의 세계에서도 영매 능력을 가진 ‘귀’가 있다. (사후세계의 비밀 p.189 이승에서는 영계의 메시지를 듣고
자 하는 사람, 전달하는 영매. 그리고 저승에서는 소통하기를 원하는 영과 영매가 있다.) 그런 ‘귀’들은 사람에

게 특이한 모습이나 생전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한다. 그런 전달이

음양의 세계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극도의 공포로 여겨질 뿐이다.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통

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귀’의 출현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2) ‘귀’는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두렵거나 혼란스럽게한다. 이들 기록에서 중요한 점은 ‘귀’는 대부분

허약하고 부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고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다

왕중승이 또 물었다. “너는 포정사 행렬은 무서워 피하면서 예전 나의 부하였던 포정사보다 내 집은 안 무섭더

냐? 그들이 너를 쫓아버렸는데 어째서 그 집으로 안 가고 여기로 온 거냐?” 귀신이 말했다. “저는 그들이 무서웠

어요.” “그렇다면 너희 귀신들도 현직 고위관리를 무서워하고 직위를 떠난 사람은 안 무서운 건가 보다.” “아닙니

다. 현직을 떠났어도 올바른 자세로 일을 한 분들은 우리도 무서워합니다. ” 왕중승은 그 말을 듣고 아주 기분이

나빴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귀신에게 음식과 종臬이 돈을 차려주라고 하자 하녀의 병은 곧 좋아졌다. 그 뒤 1년이

되지 않아 왕중승은 죽었다. 中丞曰：“汝避國大人不避我，獨不知國大人尚是我之屬員乎？他沖汝，汝何不到他家作

祟？”鬼曰：“我畏之。”中丞曰：“然則汝輩作鬼者亦勢利，只怕現任官，不怕去任官耶？”曰：“不然。去任者果做好官，

我亦怕他。”中丞大不喜，不得已，且供飯焚紙錢與之，婢病旋愈。未壹年，中丞及於難。(袁枚子不語 卷二十 藍姑

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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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 농간에는 바른 마음과 맑은 기운으로 대응해야 한다.

루진인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보면 놀라지 말고 기로 쫓아 버리라고 한다. 무형은 무형으로 대적하라는 것이다.

귀신은 기를 가장 무서워하니 칼이나 몽둥이 보다 강하다고 한다. 장개석도 말한다. “귀신을 보면 무서워하지 말

고 귀신과 싸워라. 이기면 좋고 지더라도(죽어도) 그저 귀신이 될 뿐이다.” 婁真人勸人遇鬼勿懼，總以氣吹之，以無

形敵無形。鬼最畏氣，轉勝刀棍也。張豈石先生雲：“見鬼勿懼，但與之鬥，鬥勝固佳，鬥敗，我不過同他壹樣。”(袁枚
子不語 卷九 治鬼二妙)

(3) ‘귀’는 정신이 연약한 사람에게 붙는다. ‘빙의’ ‘부신’이라고도 하는 이런 현상은 대개 죽은 이의 가족이

나 친척에게 나타난다. 특히 영적 감수성이 높고 순진한 어린이에게 나타난다. 혼령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을 찾아 다른 사람의 몸을 빌린 것이다. 이 경우 죽은 사람의 목소리나 사생활이 그대로 재현되고 노출되

기도 하는데, 동서양 전역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부분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전한다. 잠시 영매 역

할을 한 사람이나 어린이는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면서 방금 일어났던 일의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더

라도 일부만 남아있다. ‘귀’는 산 사람이나 동물의 몸을 빌려 말하기도 한다. 태평광기 ‘귀’1을 보면 공손달
이 죽자 5살 난 아들이 공손달이 되어 말했다. 張漢直 의 경우는 장한직 누이에게 귀신이 붙어서 여러가지를

말했다. 특이한 사례는 혼령이 동물에 깃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빙의가 된 사람이 말

하는 정보가 거짓인 경우도 있다. 말하는 혼령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당사자를 속이기 위해서 남의 혼령을

자신인 것처럼 흉내 낸다. 열미초당필기에서는 별 것 아닌 혼령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태백이라고 사칭한다.

(4) ‘귀’ 중의 일부는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안다. ‘귀’에게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저승 세계의 정보를 일

부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하거나 정해진 수명을 예언하기도 한다. 저

승의 관직에 있거나 저승 일을 보는 사람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고대 문헌을 보면 이들 중 일부는 산

사람의 혼인 관직 수명 등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태평광기에서 夏文榮, 장직 초예준이 그런 사례다. 그러

나 그런 정보는 일반적으로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저승에서는 발설을 금한다. 그러다 보니 일부 혼령은 거짓

정보를 흘려서 듣는 사람을 속이고 재물이나 음식을 편취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점복에서 나타나는 ‘귀’의

말은 그저 참고로 할 내용이다. 귀신의 언설은 그가 살아있을 때의 지식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

다. 중국 남방의 부계점이나 국외에서 나타나는 귀신 현상은 저급 혼령의 현상이다

(5) ‘귀’는 주의를 끌기 위해서 소란스런 일을 벌인다. 즉 ‘poltergeist’는 동서고금에 기록된 귀신현상이다.

‘귀’가 된 혼령은 말로 전달하는 의사표시 외에도 갖가지 신호를 보낸다. 그릇이나 가재도구 등을 움직이게 하

고, 소리를 내게 해서 주의를 끈다. 주방의 수납장 문이나 출입문을 흔들고, 물건을 움직이게 한다. 이는 대개

‘귀’ 자신의 영역을 알리거나 자신이 있음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 것이다. 상당수의 경우는 음식을 요구하

기 위해서 의사표시를 한다. 대부분의 이런 현상이 부엌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태평광기’귀’편의
崔御史의 경우처럼 귀신이 소란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원한을 풀어주거나 하소연하려는 것이다.

(6) ‘귀’는 변신한 환영으로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고자 한다. 이는 자신의 형상을 바꿔서 여러가지 다른 모

습으로 변신하는 경우다. 중국고전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관련 기록은 관찰자에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타나

는 것이다. 당사자는 이를 진짜 사람으로 느끼고 사귄다. 그러나 밤에 만난 사람이 새벽이면 사라지거나, 젊어

서 만난 사람이 함께 살다가 몇 년 뒤에 작별을 고한다. 잠시 나타나는 혼령은 피에 얼룩진 모습이거나 혀가

3자나 되기도 한다. 또 야차 요괴나 소머리 귀신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저승의 지옥에 존재하는 괴

수로 알려져 있는데, 대개 기가 허약한 사람에게 공포의 존재로 나타난다. 태평광기에서 괴물을 잡고 보니
나무토막이거나, 혀를 뽑아 보니 새끼줄이었다는 등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로 평양재생인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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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는 복수나 보은을 위해서 나타난다. ‘귀’의 출현의 가장 커다란 원인은 ‘원한’이다. 이런 ‘귀’들은 저승

관리의 힘을 빌리거나 자신의 뜻으로 생전의 원한을 복수한다. 태평광기 귀편에서 鮮于冀는 횡령의 모함을

받자 귀신으로 나타나 진상을 밝힌다.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을 경우 ‘귀’가 돼서 원수를 갚는 일은 드라마나

소설의 흔한 줄거리가 돼 왔다. 경우에 따라서는 갚지 못한 빚이나 받지 못한 빚을 위해서 사람의 꿈에 현몽

하거나 귀신으로 나타나서 해결을 도모한다. 뿐만 아니라 지극한 사랑을 끝내지 못했거나 그 사랑에 대한 보

은을 위해서 나타나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

6. 결론

이 글의 앞에서 본대로, 사람은 귀가 될지 몰라도 그가 입은 옷까지 귀가 될 수 없다는 게 완수의 관점이

다. 그러나 이는 그가 ‘귀’라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비물질이며 정신만으로 존재하는 에너지임을 몰랐기 때문

이다. 마이클 뉴턴은 영혼을 ‘지능을 지닌 빛 뭉치’(주석 생략)라고 표현했다. 마이클이 말한 것은 일반적인 영

혼을 말한 것이지만 사실 그 영혼의 빛에는 크기가 있다.

태평광기 ‘귀’편이나 ‘오전생’편, ‘재생’편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이란 육신과 별도로 존

재하며, 영혼이 육신의 주인이라는 점이다.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은 크게 나누어 천상계로 이동하는 혼령

과 지상계에 머무는 혼령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신’과 ‘귀’가 구별된다. 지상계에 머무는 혼령인 ‘귀’는 다시

명계의 명부에 진입한 영혼과 진입하지 못한 영혼으로 분류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귀’라고 할 수 있지만 사

람들의 인식 속에는 ‘명부에 진입하지 못한 채 떠도는 영혼’을 ‘귀’라고 본다.

우리가 태평광기 등의 고대 기록을 통해서 살펴본 ‘귀’는 ‘명부의 귀’와 ‘떠도는 귀’이다. ‘명부의 귀’ 중에
는 단순한 ‘시민’이 되는 경우 외에도, 현생의 삶의 규율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올바른 정신으로 살다가 죽어서

명부의 관직에 오른 경우가 있다. 비교적 낮은 지위라고 할 수 있는 저승사자의 경우도 최소한 규율을 지켜야

하는 명부 구성원이다.

‘떠도는 귀’는 대부분 탐욕과 이기심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 아집과 분노 원한과 증오가

뒤섞여 뭉쳐 있는 ‘떠도는 귀’는 이승에서의 기억에 의식이 묶여 있다. 이들은 사람 주변에 나타나 자신의 쌓

인 감정을 유지하고 해소하려고 한다. ‘귀’는 생전의 지식 수준과 인격 감정을 유지하므로 고급 저급의 수준이

있다, 태평광기를 보면 李湘의 말대로 ‘귀’ 중에는 복과 덕이 있는 ‘귀’가 있고 비천하고 초췌한 ‘귀’가 있다.

‘귀’ 는 자신의 서원에 따라 환생하는 것이다.

태평광기 등 고대 문헌 기록을 통해본 이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을 전제로 주로 귀속처 없이 떠도
는 ‘윈귀’를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 논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리 됐다. ‘귀’는

사람들 사는 공간 어디에도 있다. 그러므로 ‘귀’와 사람은 같은 공간 다른 세계에 사는 존재들이다. ‘원귀’는

생전의 이기심과 아집 탐욕 분노 등 정신의 미숙함 때문에 생전의 정신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늘 마음이 바

르지 못한 사람을 공격하고 정신이 연약한 사람에게 붙는 빙의의 존재다. 이들 ‘원귀’는 주의를 끌기 위해서

소란스런 일을 벌이거나 변신한 환영으로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고자 한다. 대개 ‘원귀’는 복수 보은을 위해서

나타난다. 또한 ‘원귀’ 중의 일부는 명계의 정보를 통해서 사람의 가까운 과거와 가까운 미래를 안다. 그러나

‘귀’는 보통의 사람과 비슷한 낮은 수준의 정신을 보유하고 있는 혼령이므로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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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학 및 문화 분과Ⅰ】 발표 ➃

丝绸之路国际电影节发展问题研究
― 以西安分会场为例

张晓远*1)ㆍ

【目 录】

1、丝绸之路国际电影的创建及发展

2、丝绸之路国际电影节与国内其他电影的比较 

3、丝绸之路国际电影节发展中存在的问题——以西安会场为例 

4、丝绸之路国际电影节发展问题对策研究

1、丝绸之路国际电影的创建及发展

“丝绸之路”一词的出现颇有历史。早在19世纪末，德国的地理学家李希霍芬在《中国——亲身旅行的成果和

以之为根据的研究》和巴特·赫尔曼的《中国和叙利亚间的古代丝绸之路》一书中都提出了“丝绸之路”的概念，

并确立了这个名称在学术界的认可度和地位。在欧亚大路上，丝绸之路搭载着古老的东方文化与神秘的印度文明，

克服重重险阻，穿越条件恶劣的地区，与欧亚大陆文明建立了相互连通的网络。

2013年9月起，习近平总书记屡次提出了建立“丝绸之路经济带”和“海上丝绸之路”的战略构想。为了在新世

纪，借助文化的力量进一步加强中国与世界各国的沟通，尤其是为了中国与丝绸之路沿线国家重新再现历史上的盛

世景象，建立更过的交流与合作。电影作为一种较为最年轻的艺术形式，是声画艺术的共同体，成为了当下年轻人

最容易接受的艺术形式之一，因此在宣传和推广一个国家或地区文化中具有着独特的优势，他经历百年发展留下了

中国的艺术精品，事项外推广一个国家和地区文化的重要载体。在此基础之上，为了能够更好地实现丝绸之路构

想，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和陕西省人民政府，福建省人民政府联合举办了以海上和陆上丝绸之路沿线国家为主体

的“丝绸之路国际电影节”。在国家的大力倡导下组建和创办的丝绸之路国际电影节，旨在以电影为桥梁，促进海

上和陆上丝绸之路沿线的国家之间的文化交流与合作，建立各国间的友好关系。

西安古代作为陆上丝绸之路的起点，现代是丝绸之路经济带的枢纽，新中国成立后怀抱西安电影制片厂，从里

面走出了张艺谋、陈凯歌、顾长卫、吴天明等一大批享誉中外的电影艺术家，为中国电影繁荣发展做出过重要的贡

献。福州作为海上丝绸之路的重要发祥地，也是丝绸之路国际电影节举办地的不二选择。作为著名的商贸港口城

市，福州早在东汉时期就与海外有着贸易往来关系，到了唐宋时期，已经成为了著名的国际贸易港，有“百货随朝

船入市，万家沽酒户垂帘”的说法。在新世纪，福州也成了复兴海上丝绸之路建设的得力战将。因此，西安和福州

成为丝绸之路国际电影节的首选场地。

到2019年夏季为止，丝绸之路国际电影节已经成功举办了五届，分别在西安、福州两地轮流主办，每年举办一

次。从2014年10月在西安举办首届丝绸之路电影节，收到了25个陆上和海上丝路沿线国家的74部影片及73部国产影

片进行展映。到2018年10月，第五届丝绸之路电影节再次在西安开幕，收到了 68个国家的565部中外优秀影片参与

评奖。

* 경성대학교 연국영화전공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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从上表数据来看，丝绸之路国际电影节的国际规模和档次在逐年递增和提升，电影节的国际化、品牌化的状态

也在不断地竖立和饱满起来。丝绸之路国际电影节作为中国目前官方倡导的第三大电影节，其宗旨方面更注重各国

电影文化乃至政治经济层面的合作与共赢，尤其是与丝路沿线的发展中国家的交流和合作。在全球化背景下，不论

哪个国家走出国门，进行跨国交流才有可能将自身文化做大做强，并准确的对外传播。丝路沿线国家虽然发展中国

家占多数，但都有着自身强烈的民族和文化的特色，弘扬民族文化，展现富有鲜明特色的电影不仅是创办电影节时

所期许的，也是以“丝绸之路”来命名这个电影节的最主要原因。所以丝绸之路国际电影节虽起步较晚，但在“一

带一路”的战略背景下，其所拥有的发展机遇及其文化空间都是其他电影节所不能比拟的。

2、丝绸之路国际电影节与国内其他电影的比较

2011年10月20日，由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陕西省人民政府、福建省人民政府主办的首届丝绸之路国际电影

节在西安举行。这是中国在上海和北京国际电影节之后创办的有一个具有国际性、综合性和固定性的大型对外电影

文化交流活动。与另外两个同级别的电影节相比，丝绸之路国际电影节不仅年纪轻，而且关注度远没有北京和上海

国际电影节高。

从创办初衷和总值来看，北京国际电影节2011年创办，前身为北京国际电影季。该电影节具有国际性、专业

性、创新性、开放性和高端化、市场化的主题，为融汇国内国际电影资源、搭建展示交流交易平台为核心。意图将

北京建设成为世界城市的重点文化活动之一，同时也是为了全力打造北京“东方影视之都”形象的中心活动。1993

年10月，上海国际电影节开始举行，到2001年将每两年一届改为每年一届。其宗旨是：增进各国、各地区电影界人

士之间的相互了解和友谊，促进世界电影艺术的繁荣。上海电影节在中国电影的选择上，注重让中国电影在所讲述

得故事内容都看到懂、听得懂的故事。相对于前两者为了强化电影宣传和电影的国际互交流为目的 ，丝绸之路国际

电影节是在习近平总书记提出的“丝绸之路经济带”的战略构想基础上创办的国际电影节，目的是为了加强海陆两

线丝绸之路沿线国家的纽带，弘扬“一带一路”思想意识。在这样的前提下，电影艺术和商业的主功能性特征显得

有些弱化了，更强调的是电影的政治教化功能。

从奖项设置方面看，北京国际电影节从第三届开始设立了主竞赛单元奖项“天坛奖”。其中包括最佳影片、最

佳男女主角奖、最佳导演奖等十个奖项。“天坛奖”的核心价值为“天人合一、美美与共”、“天人合一”是中国

哲学的基本精神，体现了追求可持续发展、和谐发展、合作共赢的理念；“美美与共”源自费孝通先生对于不同文

化关系处理的理念。以尊重文化多样性、相互促进发展、兼容并蓄为目的。在上海国际电影节，有着中国金熊奖美

称的“金爵奖”，也设置了最佳影片、最佳导演等八个奖项。“爵”乃古代中国的盛酒器具，造型优美古朴，象征

着古老的东方中国文化。由于上海国际电影节的A级电影节的地位，国际评委经讨论，独立选出获奖影片，并颁发各

项大奖。反观丝绸之路国际电影节，至今已举办五届，还没有自身代表性的奖项。只是设置了与大多数电影节都基

本类似的几个奖项，得奖的作品也都是当年较为热门的电影，并没有突出自身的理念和特色。以第五届丝绸之路国

际电影节 ，奖项设置仅有以下这些：

金丝路传媒荣誉最佳纪录片 《黄河尕谣》

金丝路传媒荣誉最佳动画片 《萌犬流浪记》（韩国）

金丝路传媒荣誉最佳女演员 达莎·普拉蒂《继续前行》（乌克兰）

金丝路传媒荣誉最佳男演员 雅库布·吉尔萨《挣脱限制》（波兰）

金丝路传媒荣誉最佳故事片 《羞辱》（黎巴嫩等）、《第十二个人》（挪威）、《我不是药神》（中国）

评委会特别荣誉 《暂时困难》（俄罗斯）

（数据来源丝绸之路国际电影节官网）

2018年结束的第五届丝绸之路国际电影节上，为了丰富电影节的内容，拉近观众的距离，提高社会知名度，委

会特别策划了广场公益展映、纪念改革开放四十周年特展、景点修复等单元，并借助西影厂成立60周年的契机，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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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众展映西部电影的经典影片，普及西部电影在公众中的概念。同时结合，陕西高校众多的特点，举办了高校间的

“电影辩世界”的活动。

实际上，丝绸之路国际电影节西安分会场，具有极强的优势和特点。作为古丝绸之路的起点，这里历史悠久，

文化灿烂，资源丰富，人文荟萃。上个世纪80年代，以西安电影制片厂等为主要创作力量的西部电影，是中国电影

走向世界的出发点。曾有300余项电影作品在国内外大奖，为中国电影的繁荣发展作出了重要贡献。从第一届到第三

届再到去年刚结束的第五届电影节，西安都没有将自身的特色和电影节完全结合起来，甚至没有突出具有特色的丝

路情节。

3、丝绸之路国际电影节发展中存在的问题——以西安会场为例

3.1、电影节主旨特色不明晰，政治宣传性过强。

前文与北京及上海电影节做过简单对比后，能够发现，丝绸之路国际电影节仅仅是在国家政策的导向基础上成

立的国际电影节，自己的核心竞争力以及特色并没有完全凸显出来。实际上也就是，并没有充分利用海上及陆上丝

绸之路的文化特点形成与电影相关联的个性特色。从短期来看，“丝绸之路”的品牌效应能够帮助电影节获得一些

国内外的关注度，但是电影节单元设置和征片选片与其他电影节同质化严重，初期只是为了博取关注而忽略了电影

节独有的艺术特质，不利于丝绸之路国际电影节的长期可持续发展。

丝绸之路国际电影在西安的创办实际上体现了，地方政府对于国家一带一路发展战略的支持与实施。但是之后

的举办过程依然没有跳出这个圈子，把对电影艺术发展方面的探索，直接影响到了电影节品牌艺术积淀的能力。在

世界文化进行广泛交流的过程中，电影是一个最容易被接触到和接受的文化产品。而依托各国、各类的电影节走出

去是一种最便捷的途径。在借鉴国家的电影宣传策略的基础上，打开门走出去和请进来是相辅相成的。西方国家的

“电影战略”，不仅仅是电影产品对中国的大量出口和“贸易顺差”，也包括电影体制的思想、理论和模式的“对

华出口”和“贸易顺差”。目前丝绸之路电影节也没有与丝绸之路经济带一样，同时实现地缘联盟，而仅仅是依托

在陕西、福建两个丝绸之路发源地“关起门”来办电影节，与国内其他电影节也仅存在竞争关系，尚未成形强有力

度的电影节联盟。

从政治宣传角度来看，历届电影节遴选的电影都具有一定的主旋律的宣传性。下表中可以看到，最近在西安举

办的两届丝绸之路国际电影节中选择的主要展映电影都是以主旋律为主，契合当年政治热点的影片。另外，在第五

届丝绸之路国际电影节上还专门设置了“现实主义题材影片创作与发展论坛”，直指当前产业诉求和技术追求下的

中国电影创作现状，提出现实主义电影的理论批评应首先以现实主义电影的创作和生产为目的。这种创作理念也是

紧紧跟随国家的创作宣传政策导向的。因此我们可以看到，在丝绸之路国际电影节上，所谓的以电影为手段进行文

化输出和交流，提升中国电影将跨越国界，更加主动、积极、包容地与沿线国家互动调研、交流互鉴，推进经济、

技术等层面的合作，实现艺术、美学和文化思维的融合，并提出了各种以“新”为目标的主题思路的基础，都是以

国家政治宣传为依据和最终目的的。所以就会导致虽然优势是有国家政策的积极扶持和鲜明的地域特色，但是目前

在政治性与艺术性之间，电影节并没有找到平衡点和创新点，而只是简单的严重了传统综合性电影节的常规模式，

这严重影响到丝绸之路电影节的品牌建设、这也是导致核心竞争力欠缺的重要因素。

第三届丝绸之路国际电影节主要展映单元

展映单元 主要展映影片

丝路首映 《脚尖上的信天游》《热的铁》《走出尘埃》

国产经典 《大话西游》《黄土地》《双旗镇刀客》《老井》《冰山上的来客》

致敬大师 《麦秋》《晚春》《东京物语》《早安》《彼岸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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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数据来源丝绸之路国际电影节官网）

3.2、商业运营能力弱，产业竞争力低下。

丝绸之路国际电影节西安主会场在管理和运营方面仍存在较大问题。丝绸之路电影节目前在运营思路方面仍延

续了以往大型活动运营方法，缺乏长期可持续发展的指导思想。每次活动前由政府逐级下派任务，大量的外包完

成。这样的运营方法导致主办方参与度低、参与热情下降、运营人才断档、运营经验储备不足，无法形成一套完整

的运营方法和国际化的人脉资源。

另外，从主办方的角度看，前三届的丝绸之路电影节都是由国家新闻传广电总局、陕西省人民政府和福建省人

民政府主办的。从第五节开始更替为，由国家电影局指导，陕西省人民政府、福建省人民政府主办，主办方从国家

层面的深层次参与变成了指导，势必会损失一部分财政和政策的支持。尤其以陕西参政为例，作为陕西省两年一度

的重大文化活动，办会的财政资金支持项目并没有纳入到陕西省财政预算，政府给予的支持力度不足，那么就会使

得这类的重大项目无法在社会中深入开展资金的招募。

同时，在市场交易方面，存在着交易市场交易额虚化的现象，而且在市场成交量方面也明显的出现了洽商成果

不足的状态。合作商的滞后，导致品牌影响力停滞不前。

目前，陕西缺乏文化产业发展若干政策，在鼓励加快建设重大文化产业项目、文化示范基地等方面落后于福建

的政策支撑，也落后于其他举办电影节的城市。电影节是电影产业链的附属品牌，但是却能够反作用推动电影产业

链的发生发展。陕西尚未形成电影产业链，不仅仅是电影上游制作源头、电影剧本创作等的匮乏，在借助电影节平

台进行版权交易持续培育、丝绸之路沿路国家间合拍电影、IP衍生品孵化、数字媒介创意等新兴文化业态都是短

板。

资金和产业运作的失败，紧接着的负面影响就是关于人才的流失问题。陕西需要做电影，也需要大量的人才智

力支持。虽然在80年代曾经历过短暂的辉煌，但是这也是因为有一批有志青年在这一片沃土勤劳耕种的结果。目

前，以90后为代表的的中国新青年一代都抛弃了陕西，进入北京或沿海地区进行电影的创作。不论从政府的支持力

度和人才引进的模式上来看，陕西都无法成为最吸引外地电影人进入和保留本地电影人的核心地区。

3.3、宣传推广策略有待提升，观众热情度不高，“走出去”面临困境。

作为继上海、北京电影节之后的我国第三个国际性电影节，丝绸之路电影节目前仍处在引入期，是一个年轻的

“个体”，要想成为继戛纳电影节、上海国际电影节等国内外知名电影节之后的另一个具有世界影响力、知名度的

电影节，前期的推广是非常重的。

首届丝绸之路国际电影节举办至今已经有五年了，但是公众整体的知晓度很低；在西安，除了少部分大学的一

些学生参与了电影节的筹备、搭建等内部工作，而这些学生当中大多数都是相关专业院系的学生，他们表示最初是

通过老师得知此事的，只有少数是通过媒体得知的。这也说明我们媒体的报道力度和广度还不够，尤其是陕西本地

的媒体。

目前丝绸之路电影节的宣传有自己的宣传网页，但是网络资源占有率低，对于互联网数字媒介的应用度不高，

针对目前公众的碎片化阅读习惯、手机终端信息获取方式的敏感度和前期预判不足。没有形成手机端APP、互联网

站、各大新闻媒体客户端、公众号共同推广的媒介公关形式。针对当下主流媒体受受众接受信息影响的变形倾向，

第五届丝绸之路国际电影节主要展映单元

展映单元 主要展映影片

广场公益展映
《战狼2》《红海行动》《空天猎》《熊出没熊心归来》《绑架者》《百团大战》

《大圣归来》《唐人街探案2》

纪念改革开放四十周年特展 《秋菊打官司》《中国合伙人》

国产新作 《寻狗启事》《云水》

纪录单元 《女猎鹰人》《阿尔法围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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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应该只执着于线下的宣传——贴海报拉横幅的方式。而应该充分利用线上媒体的特点进行适应当下的宣传。

另外，电影节的对外宣传不仅仅是为了让大家相互知道我们还有这样一个电影节，而是要带动观众进行真正意

义上的文化交流。丝绸之路电影节活动安排上的文化惠民时间限制多，并没有举办太多的配套惠民活动。虽然目前

电影节已经进入了社区和校园，但电影节没有利用闭幕式明星红毯、晚会等实施票务惠民运作，大众对于电影节的

认识还不够，热情不高。另外目前西安的丝绸之路电影艺术馆没有建成，无法在固定场地举办电影沙龙、电影剧本

围读等形式多样的文化活动来扩大电影惠民活动范围、提升电影节的关注度，无法实现理想化的全民狂欢的效果。

在本地的宣传和观众的知晓度都不高的情况下，让电影节带动中国电影尤其是西部电影走出去的战略实践性较

差。首先是对外传播遭遇文化折扣现像。

“文化折扣”是加拿大学者曾在《全球性电视和电影》一书中提出过的一个概念。它的意思是指在国际文化贸

易中，文化产品如电视剧、电影会因为其内蕴的文化因素不被它民族观众认同或理解而带来产品价值的减低 ，这也

是文化产品区别于其他商品的特征之一。这主要是推出的影片价值观念的体现，比如许多在国内票房很好的电影在

出口的时候就面临着“文化折扣”的尴尬，比如在国内大热的《金陵十三钗》《功夫瑜伽》等片在国外都遭遇了

“滑铁卢”。究其实质，这些电影未能在国外取得成功的一个很大原因在于其传达的价值观不太符合海外观众的价

值观念。但是若是一味的迎合海外市场的价值观念导致的恶果是失去了中国电影本真的“中国化”元素。

4、丝绸之路国际电影节发展问题对策研究

丝绸之路国际电影节虽然有其独特的政策优势、地缘优势以及历史文化优势，但其在发展的过程中却面临着上

述所说的诸多问题，要使其在国际上有进一步的影响力，成为国家对外交流与合作的一张新的名片，就必须审视电

影节自身发展中面临的问题，进一步优化和提升电影节的发展路径。

4.1、准确定位与寻求特色

在如今电影产业中，电影的制作—发行—放映的整个过程里，电影节起着不容忽视的作用。国有电影制片厂、

民营影视公司和个人都争相将自己的作品送往国际电影节，通过参与国际电影节和电影市场，一部部中国影片开始

进入海外院线赚取票房，其目的是向世界展示中国的形象，宣传和推广中国电影所代表的民族文化观念和价值观

念。这其中，国际上的一些知名电影节在各自的发展过程中，都有着明确的目标定位与优势定位，比如柏林电影节

偏向政治性、奥斯卡奖追求商业化、而戛纳电影节、威尼斯电影节推崇纯粹的艺术性。不同电影节的倾向也意味着

这个国家的文化主张和价值取向，以戛纳电影节为例，它并不是单纯宣扬法国艺术电影，而是以电影节为桥梁展示

和吸收世界各地的优秀影片，因而形成了广泛的国际号召力与影响力，为法国树立成了一个艺术电影大国的形象，

可以说，“艺术电影”是一个强有力的法国文化品牌。正是人们对于这种文化品牌的认知和接受助推了法国本民族

的优秀文化的弘扬与传播。

任何一个成功的电影节在其起步之初总是不断探寻发展之路，不断寻找自身的目标与定位，进而形成品牌效

应。国际上的知名电影节在其各自的发展过程中，都有着明确的目标定位和优势定位，因而形成了广泛的国际号召

力和影响力。对于众多电影人和观众而言，一场电影节的举办不仅是旅游与影像的狂欢盛宴，同时也是对电影的一

次文化朝圣。电影节作为一个平台，给予了影人与影迷释放想象的狂欢空间。通过激烈的竞争和评选，催生出更多

优秀的电影作品与创作者，促进电影艺术的进步。举办了五届的丝路电影节作为传播文化、促进经济的重要桥梁，

将会成为中国文化输出和扩大国际影响力的有效途径。

借由丝路电影节及合作制片等多种形式，“一带一路”区域国家及地区可建立差异化的电影交流与合作机制。

最为关键的是，不论是对中国美学影像思维的探索还是中国故事的讲述，中国电影发掘得依然不够，中国电影的艺

术水平还有很大的上升空间。如何塑造中国风格，如何彰显中国特色，这是我国电影创作者应该直面的问题。在国

际视野与民族打造之间，在全球化的商业野心与本土文化坚守之间，丝路电影节需在摸索中寻求平衡，处理矛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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找到自身的独特性。

在“一带一路”战略背景下，丝路电影节最重要的作用便是其文化交流的价值与意义，依托古老的丝路文化，

丝绸之路国际电影节确实是有其独特的地缘优势和历史文化优势的。那么，当务之急，是如何在全球化语境以及媒

介融合背景下把这种历史文化资源优势如何跟电影节进行更为紧密的嫁接并转化为电影节的特色，这是今后丝绸之

路电影节发展中至关重要的一环。

4.2、进一步明确目标受众

功的国际电影节往往还具有明确的特色和目标受众，针对不同的社会群体制定不同的文化策略，进而将文化活

动扩展到经济领域，最终实现对本民族文化的成功推行。中国目前在国内外举办的影展，很少针对当地普通民众来

制定规则，这就影响了中国文化在海内外的传播效果，文化虽不是纯粹的商品，但和推销商品的共同点都在于要找

准目标受众。

在海外主要城市设立年度本国电影节是很多国家的文化推广策略，就像多伦多的日本电影节，它不仅仅是一个

单纯的电影节，而是日本政府举办的系列文化活动的一部分，这个电影节的目标定位就是要致力于日本与其他国家

之间的国际文化交流。日本政府推行的海外推广战略，并没有过多地拘泥于自身的“东方”身份，也不以展示奇观

来吸引西方受众的目光，而是更多地针对讲究生活品质的西方人群，推行以“精致”和“时尚”为主题的日本生活

方式。丝绸之路电影节如果能够细化分类，明确特色和目标受众，必然会取得事半功倍的效果，将有助于“一带一

路”沿线国家及地区建立电影合作与交流机制；并且，以丝路文化特有的丰富性与多样性，找到特色并制定不同的

受众群体才能最大限度的争取关注度，进而提升丝路电影节的国际影响力级美誉度。

此外，中华文化源远流长，独特的民族文化可以彰显民族电影的特色，这有助于中国电影在国际上尽快、清晰

地确立自己的身份和话语权。目前国内电影节中发展比较好的是上海国际电影节，这个电影节由于举办的时间较

早，依托上海这个城市的时尚在国内外拥有一定的知名度；北京国际电影节也是综合性的电影节，依托首都资源也

有比较好的发展，但这个电影节的特色也不是特别凸显。丝绸之路国际电影节目前也没有寻求到自身的特色，形成

一种核心竞争力，虽然依托着陆上丝绸之路及海上丝绸之路的文化积淀，但是却没有形成和电影节相关联的独特风

范。

4.3、确保政府管理到位与充足的资金支持

电影节的推广针对的是大量不同社会阶层的普通民众，不是仅仅通过一两个规模宏大的活动就能将中国文化普

及和推广，它是一个需要以慢速、不断深入的方式进行的长期工程，而这就需要政府持续提供的充足资金支持，在

策划上讲究合理精细，着重于丝路电影节的质量和实际效果。许多成功的西方电影节大多有固定的政府或非政府文

化机构的支持，并且有较为完善的政府管理制度，进而保证电影节以可持续发展的模式运行。

确保政府管理到位是指在行使具体职能上，管理部门为文化提供便利的传播渠道和有效的服务，而不是单纯地

管制或整体接盘。长远来看，从对西安城市形象及文化品牌塑造而言，将丝绸之路国际电影节的统筹纳入到陕西省

政府工作规划中，并将丝绸之路电影节的资金预算纳入到陕西省政府财政预算中，将有利于电影节从一个单纯的盛

典性的文化活动提升到事关全省经济文化发展的大事。与此同时，在西安市级宣传部下筹建丝绸之路国际电影节办

公室，将更有利于丝绸之路电影节的统筹和延续，不仅可以总结往届丝绸之路电影节的发展经验，也更有利于丝绸

之路电影未来的发展。

另外，丝绸之路电影节所承载的“丝路精神”促进了丝路沿线各民族文明之间的平等对话与沟通，这样的交流

与对话正是中国电影“走出去”的温厚土壤。在国际化的视域下，丝路电影节需在摸索中寻求发展空间，通过鲜明

的特色树立自己的品牌，塑造中国风格，彰显中国风范。当下，好莱坞电影已称霸世界电影市场，形成了一个独立

的电影王国；欧洲板块则以三大电影节作为指导手册，形成了以法国电影为代表的作者化电影倾向；对于中国来

说，丝路电影节想要在全球的电影格局中树立自己的旗帜、明确自身定位，政府的管理、指导以及充足的资金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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至关重要。

4.4、进一步加强电影节前期宣传与推广

丝绸之路国际电影节作为继上海、北京电影节之后的我国第三个国际性电影节，目前仍处于一个初级发展阶

段，而想要成为一个具有国际影响力、知名度高的电影节，前期宣传与推广也十分重要。因为媒体的报道情况能直

接决定丝路电影节能否走入观众的视野，从以往的五届丝路电影节来看，许多人对于它的举办还并不知情，这说明

媒体的报道力度和广度还远远不够，那怎么来拓宽推广的渠道、加大报道的力度呢？借助互联网+背景下的“三微一

端”，将是一种较好的宣传与推广方式。

“三微一端”，特别是新闻微信号和新闻客户端，近年来发展势头迅猛，成为了媒体传播信息、大众获取信息

的重要手段。在电影节举办前期，通过“三微一端”发布举办日期、地点、参与嘉宾、展映电影等等，引起大众的

注意以及参与的欲望。其次，通过电视、官方网站的直播推广，在丝路电影节举办期间，利用权威电视台在黄金时

段报道、全程直播电影节的开、闭幕式，颁奖晚会等各种活动的盛况。此外，丝路国际电影节可以与主要门户网站

进行合作，设立官方网站，运用现代化技术与传播手段，在全球范围内扩大活动影响，将活动的盛况、规模、影片

评选以及观众参与的全过程进行深度推广。最后，影片展映活动进社区、校园，社区与校园这是人群较为集中的地

方，其关联性也相对较高，通过在这些地方站展映电影节征集来的各种高质量的作品，让人们在了解不同文化的同

时，也了解到电影节的相关信息，以此来进一步提高活动知名度。总之，互联网的影响力与传播力是巨大的，上海

国际电影节在这方面就做的特别好，上海国际电影节探索互联网传播模式，首次举办了互联网电影节，取得了较好

的经济效益与社会效益，丝绸之路电影节应多借鉴这些知名电影节的推广策略，来进一步提升自己的国内外的影响

力。

创办丝绸之路国际电影节, 邀请海内外电影界的知名人士、海内外电影导演、专家及影视公司、影视机构一同

交流与探讨, 不仅能使我国电影更好地借鉴国外其他电影类型, 扩大民族电影的品牌影响力, 还可以使丝绸之路国

际电影节成为中国文化的一张新的名片。丝路电影节作为对于国家“一带一路”重大战略思路的呼应, 其鲜明的国

家意识形态特色、立足于西部电影、西部地域以及陆上丝路、海上丝路的丝路历史文化特色定位,，再加上电影人的

踏实苦干与开拓创新，必将会为未来的中国电影以及中国文化在世界上的更好表达与传播带来新的生机与活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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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20년대 신문학 문단에 관한 문학사적 서술과 실제 진술 사이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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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고 신문학 위기론 

5. 결론

1. 들어가면서

리디아 리우(Lydia H. Liu)는 언어 횡단적 실천: 문학, 민족문화 그리고 번역된 근대성-중국, 1900~1937
제8장 신문학 대계의 형성 에서 중국 신문학 대계를 직접 기획, 편집, 출판한 趙家璧가 편집 옛 기억(編
輯憶舊)에서 진술한 1930년대의 오사문학에 관한 인식에 주목한다.

하지만 진보적 문화인들은 생각이 달랐다. 그들은 모두 오사운동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야 중국을 구

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오사’운동이 일어난 지 불과 십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많은 대표적 작품이 벌써 전해지

지 않았다. 젊은 세대의 작가들은 자료를 찾기 위해 옛날 책을 찾듯 고서점을 뒤져야 했다. 일본의 문고기획은 내

게 열망을 불러일으켜, 그와 비슷한 기획으로 ‘오사 이래의 문학 명저 백종’ 과 같은 것을 출판하고 싶다고 생각하

게 되었다.1)

趙家璧의 진술에 따르면 오사문학은 이미 1930년대 초에 쇠퇴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

고 있었다. 이에 리디아 리우는 이러한 趙家璧의 진술과 ‘공식적인 문학사가 흔히 들려주는 오사문학의 상승

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며 趙家璧의 오사문학에 대한 판단의 적확성에 관

하여 의심한다. 그러면서도 오사문학에 관한 그의 판단에 대해 일부 인정하며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분명한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콧대 높은 문학의 독자층은 주로 진보적 학생과 급진적 지식인의 작은 동아리

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오사문학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영화를 보러 가거나 원앙호접파 소설 구입을 선호했던

상하이의 중류, 중 하류층 도시 생활자에게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2)

리디아 리우는 이런 상황에서 趙家璧과 좌파 지식인들의 견해가 일치, 蔣介石의 강압적 문화정책의 하나인

* 이화여대

1) 리디아 리우 지음 ; 민정기 옮김 , 언어 횡단적 실천: 문학, 민족문화 그리고 번역된 근대성-중국, 1900~1937 ,서울 :
소명, 2005, p.353에서 재인용( 원 :趙家璧, 編輯憶舊 , 新文學史料, 北京： 人民出版社, 1978, P.351. )

2) 위의 책, p.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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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활운동에 대한 우려와 반항의 수단으로서 중국 신문학 대계 (中國新文學大系) 를 기획, 편집, 출판하여
오사문학에 대한 ‘정전, 이론, 그리고 합법화’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중국 현 당대문학 담론 안에서 이미 주류의 위치에 있는 오사 문학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와 영향력에

대한 절대적이고 극적인 평가를 고려해본다면 앞서 제시한 趙家璧의 의견이나 리디아 리우의 서술맥락은 다

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중국의 현당대문학사 내의 보편적 중국의 신문학, 오사문학, 그리고 현

대문학 세 개의 개념은 중국 현대사의 복잡한 문화-정치 관계 하에서 그 개념의 발생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

간 동안 다분히 인위적이면서도 강제적인 개념화 작업이 진행되었고, 리디아 리우가 지적한 대로 중국 신문
학 대계 의 기획과 편찬 또한 그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곧, 이들 개념은 단계적이면서도 도식적인 개
념화 과정을 거쳤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념의 발생과 발생 전후의 문단 내에서의 관련 작품의 창작과 함께 연

관되어 발생과 상승, 그리고 성장의 관계로 서술되어왔다.

본고는 이러한 서술이 중국 현당대문학사 서술맥락을 점점 더 일원적이고 단순화 시키고 있다는 전제 하에

앞서 제시한 趙家璧의 진술과 리디아 리우의 문제제기 방식에 주목하였다. 다시 말하면, 본고는 우선 趙家璧

이 진술한 것처럼 문학사 서술과는 다른 문단의 실제적인 이면의 모습이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동시에

리디아 리우의 그 서술과 현상 사이의 간극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밝히는 방식에 동의한다. 그리하여 1930년

대의 오사문학 이전 1910년대 말 1920년대 초의 신문학 관념의 발생과 개념화가 함께 이루어진 1920년대에

관한 문학사 서술과 실제 당시 텍스트에서 묘사하고 있는 1920년대의 신문학 문단 상황 사이의 간극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려고 한다. 만약 그 둘 사이의 괴리가 존재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동시에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고 서술하는 의의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2. 1920년대 신문학 문단에 관한 문학사적 서술과 실제 진술 사이의 간극

우선 문학사 서술에 있어 다시 신문학-오사문학- 현대문학으로 이어지는 개념화 과정을 정리해 본다면 대

략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5.4 운동 직후, 1920년대 초, 당시의 지식인

들이 자신들이 진행했던 신문화 운동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시작되었다. 가

장 대표적인 글이 胡適의 50년이래의 중국문학(五十年來中國之文學)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胡適의 50

년대의 이래의 중국문학 (1922)이후,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 사이에 각 대학의 여러 신문학에 관한 강의 (사

실 그리 수가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의 강의록들이 연이어 출판되면서 신문학의 첫 번째 개념화가 적극적으

로 진행되었다. 중국 신문학의 원류(中國新文學的源流)(周作人, 1932), 중국 신문학 운동사(王哲甫, 1933),

중국 신문학 운동 술평(中國新文學運動述評)(王豐園, 1935), 신문학개요(新文學概要)(吳文祺, 1936), 중국
신문학대계(中國新文學大系)(趙家璧主編, 1935-36)등의 저작이 그런 예이다. 사실 이 192-30년대에 출판된 문

학사 저작들로 인하여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학의 개념은 얼추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

는 毛澤東이 신민주주의론(新民主主義論 )과 옌안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 를 통

해 신문학과 청년, 그리고 오사운동(의 정신)을 확실하게 결부시키면서 신문학=오사문학이라는 결정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문학사 쓰기’를 국가적 차원의 교육으로 만들어, 실제로 당의 교육제도 안에 편입시켜 19

50년 5월 중앙교육부에서 통과된 고등학교문법(高等學校文法兩學院各系課程草案) 에서 신문학사를 중국 각

대학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유물사관에 근거하여 새 방법, 새 관점으로 문학사를 서술 할 것을 강조하는

등의 정책을 실행하였다.3) 후에 이를 위한 소조가 설립되고, 그에 맞는 문학사 서술 이 이루어지면서 신문학

과 오사문학에 관한 문학사 내부의 고정적 함의가 더 보편적으로 보급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3) 실제로 王瑤의 신문학사사고(中國新文學史稿)도 이때 王瑤가 칭화대학(清華大學)에서 ‘중국신문학사(中國新文學史)’라

는 수업을 하면서 만든 강의록을 기본으로 편찬되었다. 이후에 王瑤의 이 저작은 토론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당시 ‘문

예정책’에 따라서 수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즉, 당시의 상황이 국가의 정책 기준에 적합한 ‘좋은 문학’과 그렇지 않은

‘문학’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문학사가 국가의 정책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경향이 대학 수업

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보급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대학 또한 정치 그리고 정책에 종속되었음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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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진행된 신문학, 그리고 오사문학이 현당대문학사 서술과정에서 ‘현대문학’ 개념으로 대체되는 과정이다.

곧, 신문학의 개념에 현대문학이라는 명칭이 부여되는 단계이다. 王瑤의 중국신문학사고를 시작으로 신문학
을 현대문학으로 대체하여 표현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당대문학 연구자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신문학의 개

념을 인정하면서도, 현대문학과 당대문학을 구분하는 방식을 더하면서 신문학 개념을 현대문학 개념으로 대체

하는 작업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다.

흥미로운 점은 신문학, 오사문학, 현대문학으로의 단계적인 개념화 과정을 거치면서도 1920년대의 신문학과

문단에 관하여 서술하는 구체적인 내용, 평가, 의의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의견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비록 신

문학이 발생하는 기점에 관해서는 ,그 기점을 거슬러 올라가서는 만청, 보편적인 시작으로 알려진 신문화운동,

정치적인 사건의 역량을 더 강조하면 오사운동 등의 의견이 그래도 좀 갈리기는 하지만, 그 이후 신문학의 발

전과 성장단계로서의 1920년대에 관한 평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 1920년

대의 신문학과 신문학 문단을 신문학 개념이 발생한 직후 관련 작품들이 (성공적으로) 생산되는 상승이자 성

장, 그리고 발전의 맥락으로 서술하는데 대체적으로 일치한 견해를 보이는 것이다.

여기서 당초의 신문학 관념의 개념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다시 시선을 옮겨보면 그 기점이 1922년의 胡

適의 글이라고 볼 때 신문학 관념은 발생과 동시에 1920년대 초에 이미 개념화 과정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본다면 신문학 관념은 이미 정착하기 전에 문학사적 서술이 시작되

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애초에 소수의 평가나 의견을 제외시키고 보편적인 서사만 남을 수밖에 없는 구

조라는 것을 인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구조 하에서 대부분의 문학사 서술에서 1920년대 초는 1917년

신문화 운동, 1919년 오사운동을 거쳐 1921년 창조사와 문학연구회 등의 신문학단체 설립은 물론 각종 신문학

잡지가 창간되는 것으로 신문학 관념의 발생, 그리고 곧바로 뒤이어 오는 (문학적) 제도와 실질적 작품 생산

등의 결과로서의 촘촘하고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서술된다.

그러나 오사운동 이후의 1920년대의 중국 정치, 문화, 사회 전반의 (지식) 구조의 재구성 과정은 문학사 서

술이 묘사하는 신문학 관념의 발생과 발전 맥락과는 달리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고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가

장 표면적인 예로 오사운동 이후에 신문화 운동을 지향했던 지식인들의 행로가 본격적으로 분열되면서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였다. 신문화 운동의 대표적 인물 격인 陳獨秀, 胡適, 李大釗 등은 모두 오사 이후의 자신

의 방향(입장)을 결정지었다. 胡適은 대학 안에서 학술 활동에 힘을 기울였다. 陳獨秀는 공산당 창당의 작업

에 투신했다. 특히 1921년 전후로 이루어졌던 ‘문제와 주의’ 논쟁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집중하자

고 주장하던 胡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상의)‘주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李大釗의 입장이 첨예한 갈

등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23년, 신청년(新青年)은 이전의 종합 간행물로서의 특성을 버리고

본격적인 공산당 기관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신청년의 신문화운동에서의 핵심적인 주도자로서의 역
할을 생각해보면- 특히 문학혁명 같은 경우 , 문학혁명이 신문화운동에서 핵심적인 책략중 하나라는 것을 감

안해 볼 때 -신청년의 공산당 기관지로서의 변모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즉, 신청년의 이러한 변모
는 기존의 신문화운동파의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던 기본 노선인‘비정치적 정치’의 틀을 깨고 다시 본격적

인 정치적 색깔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 변화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魯迅의 중국신문학대계의 소
설2집 도언에서 진술한 1920년대 초 베이징 상황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베이징, 이곳은, 베이징이 비록 오사운동의 발원지이긴 하지만, 그 지지자였던 신청년과 신조(新潮)의 사람
들이 이리저리 흩어진 이후, 1920년에서 1922년까지 이 기간은 매우 고독하고 황량한 오래전 전쟁터와 같이 보였

다. 4)

이러한 진술에서 魯迅 또한 오사운동과 신문화운동파의 관계를 결부 짓고 있으며, 신문화운동과 오사 운동

내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신청년과 신조의 성원들이 오사운동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베이징
의 상황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그렇다면 1920년에서 1922년 사이의 문단 상황

4) 魯迅等著, 劉運峰編,中國新文學大系導言集, 天津：天津人民出版社, 2009, p.85.

5)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魯迅이 이 중국신문학대계 내에서 신문학 소설을 꼽으면서 신조 안에 실렸던 소설을 다량
으로 수록하면서 후의 신조에 관한 평가에 있어 (신)문학 단체로서의 평가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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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동시대적 진술 중에 문학사 서술과는 조금 다른 맥락의 진술은 없을까?

우선 魯迅은 1923년 8월에 소설집 납함(呐喊)을 출판하면서 납함의 자서(自序) 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도 익숙한, 당시 중국 사회를 철로 된 방으로 비유, 아무리 소리질러도 깨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결국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납함 출판 이후에 成仿吾는 곧바로 1924년 2

월 창조계간(創造季刊) 제2권 제2기에 납함에 관한 평론, (呐喊的評論) 을 발표, 魯迅의 납함이 ‘천
박하고 속되다며’ 신랄한 비판을 내놓는다. 이때 비판에 앞서 당시 문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

근 반년 동안의 문단은 의기소침이 극에 달하였다. 나는 목소리를 꾹 누르고 참을성 있게 이 침묵을 깨줄 소리

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결국 의사의 크고 낭랑한 외침을 들었다. 나는 이 낭랑한 외침을 직접 듣기 앞서 조

잡한 외침과 환호성을 들었는데, 이 외침은 사람들의 둔한 주의력을 깨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지만, 나 같이

소리내는 걸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 있어서는 조잡스럽고 혐오스럽게 들렸다. 그러나 결국 나는 낭랑한 외침을 들

었는데, 그것이 바로 魯迅의 납함 이 소설집이다.6)

우선 그는 반년 동안의 문단의 상황에 대해서 의기소침이 극에 달했다고 평한다. 成仿吾는 창조사의 핵심

구성원 중의 하나로서 1921년 창조사의 설립과 창조에 발표되었던 魯迅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郭沫若의 시

를 고려해보면 成仿吾의 이러한 평가는 다소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다. 郭沫若은 후에 자신이 당시 발표한 시

집의 여신(女神)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백했다.

“오사 이후의 중국은, 내 마음 속에서 총명하고 준수한, 진취적인 기상이 있는 아가씨 같았다. 그녀는 내가 사

랑하는 사람과 같았다. 나의 봉황열반(鳳凰涅槃)은 바로 중국이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작품이다.”7)

이런 魯迅, 郭沫若, 成仿吾의 1920년대 초 중국 사회와 문단에 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더 앞서 愈之

는 소설월보(小說月報) 第12卷 第2號, 1921年2月10日 신문학과 창작(新文學與創作) 이라는 글에서 당시

신문학 문단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였다. 그는 1919년과 1920년 동안의 신문학운동을 평가하며 “몇

년 동안 신문학을 다들 큰 목소리로 강하게 제창 했지만, 사실 진정한 문학 창작은 여전히 많지 않다.”8)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본래 문예 사상 변환기(文藝思想蛻變期)에는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며, 그 예로 단

테의 신곡, 괴테의 파우스트 등을 예로 들며 중국은 당시가 문예 사상 변환기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작품들

이 나오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당시 문학작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는

점이다.

현재의 작품들은 그저 문체(서면어)를 어체(구어체)로 바꾼 것 뿐이고, 구조(형식)나 스타일, 제재 면에서는 이

전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9)

또한, 今心은 1923년 8월 학등(學燈)에 발표한 두 개의 문학단체와 중국문학계(兩個文學團體與中國文學

界) 에서 당시의 문학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줄곧 어둡기만 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죽음의 기운이 자욱한 중국 문학계에 요 몇 년간 문학연구회와 창조사의

창작과 소개가 이루어졌다. 비록 그다지 큰 성공이라 할 수는 없고, 세계 문학의 반열에 오른 것도 아니지만, 그래

도 지금으로 봐서는 그들이 대체로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10)

그는 중국 문단이 아직 성공적으로 어두운 상황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상황에서 문학연구회와 창조사가 일

말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다. 곧 줄곧 긍정적으로 서술된 문학사적 맥락과 그 이면에 존

6) 成仿吾, 呐喊的評論 ,創造季刊第2卷 第1期, 1924.2.

7) 郭沫若, 沫若自傳上卷, 北京：求真出版社, 2010, p.228.

8) 愈之, 新文學與創作 ,小說月報 第12卷 第2號, 1921.2.10.

9) 위의 글.

10) 今心, 兩個文學團體與中國文學界 ,學燈, 1923.8.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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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당시 문단에 직접 속한 이들의 진술 사이에 어느 정도 간극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1차적인 원인으로는 중국 신문학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인 ‘선 이론, 후 창작’에

관해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3. 신문학의 중도개량적 특성에서 기인한 내재적 불안정성

사실상 신문화 운동 내의 문학혁명을 계기로 생성된 신문학론의 ‘선 이론, 후 창작’의 속성은 부정할 수 없

는 신문학론의 근본적이자 핵심적인 특성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애초에 ‘운동’혹은 ‘혁명-운

동’의 틀 안에서 생성, 발전된 관념이기에 이들 개념의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운동의

한, 중, 영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다.

우선 (한)국어사전에서는 사람이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일,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는 일. 또는 그런 활동, 일정한 규칙과 방법에 따라 신체의 기량이나 기술을 겨루는 일. 또는 그런 활동,

물리 물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공간적 위치를 바꾸는 일,철학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물질 존재의 온
갖 변화와 발전,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도형의 방향을 보존하는 도형의 변환이 있다. 11) 중국어사전에서는 爲

求達到某種目的而奔走鑽營; 張羅;准備;鼓動;運行轉動; 運用; 物體位置不斷改變的現象; 可促進身體健康的身體活

動;向群眾公開宣揚某種思想、見解、主義的群眾活動/護路運動.12)영어사전에서는 A movement is a group of p

eople who share the same beliefs, ideas, or aims.;Movement involves changing position or going from one

place to another.A movement is a planned change in position that an army makes during a battle or milit

ary exercise. Movement is a gradual development or change of an attitude, opinion, or policy.Your movem

ents are everything which you do or plan to do during a period of time. A movement of a piece of classi

cal music is one of its main sections.13) 결국 공통적으로 신문화운동과 신문학운동에 해당하는 ‘운동’에 대

한 사전적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는 데 있다. 결국 공통된 목적(혹은 목표)을 이

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조직적 행동, 즉 ‘목적성’이 관건이 된다. 사실 무리하게 신문화운동과 신문학 운동

을 구분하여 다룬다면, 신문화 운동은 문학혁명을 필두로 어느 정도 관련 활동들이 진행된 이후, 1920년대가

되어서야 정식으로 ‘신문화운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등장하고, 신문화운동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세력

들의 논쟁 안에서 그 구체적인 함의가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14) 그러나 신문학운동- 문학혁명은 달랐다. 애

초에 시작부터 목적이 분명했고 그리하여 대표성을 지닌 구호를 외치는 인물도, 행동지침이 되는 글의 존재도

분명했다. 또한, 어떻게 하면 그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항목도 비교적 구체적이었다.

신문학운동에 관해서 가장 동시적인 역사적 서술로 가장 대표적인 글이 앞서 제시한 胡適의 50년이래의

중국문학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胡適은 이 글에서 ‘문학혁명운동15)’의 시작점을 민국 6년-1917년으로 정

해놓고 있으며이 ‘문학혁명’이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로 ‘의식적인 주장(有意的主張)’과 ‘계획이 (有計劃

的革命)’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때문에 이 혁명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단언하였다. 그는 문학

혁명이 ‘한 시대에는 한 시대의 문학이 있다’라는 역사적 문학관념 하에 ‘이 시대의 문학’을 만들어 내기 위해

시작하였으며, 그 시작점을 陳獨秀가 1917년에 문학혁명론(文學革命論)을 발표한 시점으로 간주하였다. 그

11)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12) 漢語大詞典光盤, 香港：商務印書館(香港)有限公司, 2002年.

13) OED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www.oed.com/view/Entry/123031.
14) 陳獨秀의新文化運動是什麼？(1920)라는 글을 필두로 신문화운동에 관한 개념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보아도 무방
하다. 그는 이 글에서 “‘신문화운동’ 이 명사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다. 대체 신문화이 내용이 무엇인

지, 만약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오해와 결점으로 인해 잘못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 모든 것

은 신문화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할 일이다.” (陳獨秀, 新文化運動是什麼？ , 新青年第7卷第5號, 1920.4.

1.) 이때 곧 신문학운동과 마찬가지로 陳獨秀는 신문화에 관해서도 자신들의 입장에 해당하는 알맞은 함의를 구체적으

로 부여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한다.

15) 胡適 스스로가 ‘문학혁명운동(文學革命運動)’이라고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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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학혁명을 통하여 만들어 내고자 했던 문학은 ‘의식적인’ 백화의 사용으로 (이미 중국 고대에서부터 백화

문학은 존재했으므로) 국어를 창출하고 (당시 세계를 구성하고 있던 일반적인 민족-국가에서 사용하는 국어)

또한 그 국어로 시대에 어울리는 내용을 담은 국어 문학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문학혁명의 구체적인 목표이자

결과라고 이야기하였다. 16) 胡適은 이 글에서 신문학운동을 ‘운동’, 혹은 ‘혁명-운동’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무던히 애를 썼다.

그런데 문제는 신문학운동은 단순히 운동이라는 개념의 틀의 제약만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새로

운 것)’의 제약도 동시에 받았다. ‘신’의 특수성은 ‘구(옛것)’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정의 지어지는 (객체적) 대

상인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 문학이 옛것과는 다른 새로운 것이어야 하기에 옛것과 구분되는

확실하고 전략적인 조건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내세운 것이 의식적인 백화(구어체)를 사용한 국민문학의 창

출(목적)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앞서 愈之가 지적했던 신문학의 대표적 특성‘현재의 작품들은 그저 문체(서면

어)를 어체(구어체)로 바꾼 것 뿐이고, 구조(형식)나 스타일, 제재 면에서는 이전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라는 신문학에 관한 비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곧 그는 신문학의 새로운 면모가 옛 것과

완전히 다른 질적 차이를 가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魯迅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신문학에 관하여 언급

한 적이 있다. 魯迅은 1927년 무성의 중국(無聲的中國)에서 오사운동 전에 나타난 문학혁명론에 관하여 아
래와 같이 말했다.

중국에서 처음 문학혁신을 제창하기 시작했을 때 반대가 있었다. 그렇지만 백화문은 오히려 점점 유행하기 시

작하였고, 그다지 방해받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당시에 錢玄同선생 등이 한자를 폐지하고

로마자로 그것을 대체하자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건 문자혁신일 따름이고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렇지만 개혁을 싫어하는 중국인들의 귀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비교적 평화로운 (중도적

인) 문학혁명을 지지하게 되었고, 錢玄同에게 몰려가 그를 욕했다. 백화문은 이 기회를 통해 수많은 적을 잠재우

고, 방해세력을 없애며 유행하게 된 것이다. 17)

魯迅이 지적한대로 신문학 운동에서 제창한 신문학은 구문학과 비교하여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혁

명적인 신문학 방침(책략)을 내놓지 못했다. 이는 애초의 胡適의 신문학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특

성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1918년 胡適과 치엔쉬엔통과의 서신인 소설과 백화운문을 논함(論小說及白話韻文)
에서 진술한 내용에서 그 단적인 예를 발견할 수 있다. 胡適은 錢玄同의 胡適이 쓴 백화시가 아직 문언의 틀

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에 관해 아래와 같이 대답하였다.

저는 작년(1916)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백화시를 처음 쓸 때 문언을 최대한 없애고 한 글자도 쓰지 않으려 했

습니다. 예컨대 친구, 그, 실험편 같은 유가 모두 이러합니다. 그 후에 갑자기 취지가 바뀌어 문언 가운데
많은 글자를 백화 시에 넣어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쓴 시와 사는 종종 문언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1917)저는 일찍이 백화에 대한 해석 白話解 에서 화의 뜻을 풀이한 적이 있는데 대략 세 가지입니다. 1) 백화
의 백은 무대 위의 대사(說白)‘백’이자 속어 ‘사투리(土白)’의 백이다. 따라서 백화는 곧 속어이다. 2) 백화의 백은

결백하다의 백이자 명백하다의 백이다 . 백화가 단지 말처럼 명백(清白)해야 하는 것이라면 문언을 몇 글자 넣어

도 무방하다. 3) 백화의 백은 흑백(黑白)의 백이다. 백화가 깔끔하게 군더더기 수식이 없는 말이라면, 명백하고 알

기 쉬운 문언 몇 글자를 넣어도 무방하다.18)

그는 자신의 백화시를 짓는 원칙에 대해서 진술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錢玄同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생께서 올해 (1917) 10월 31일자로 보낸 서신에서 하신 말씀도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혁에 막

착수한 초기에는 마땅히 가능한 백화를 써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망설인다면 무언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 그

16) 胡適,胡適文存二集, 北京 :外文出版社, 2013, pp. 194-207.

17) 魯迅,魯迅全集 第四卷, 北京:人民文學出版社, 2005, p.13.

18) 新青年, 第4卷 第1號, 1918.1.15.에 수록, 陳獨秀, 胡適 외 지음 ; 김수연 편역, 신청년의 신문학론 파주 : 한길사, 2
012,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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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더러운 옛것이 남게 되니 실행과정에 장애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

이 옳다고 여겨 북경에서 쓴 백화시에서는 모두 문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9)

즉, 胡適의 이러한 중도개량적 입장에 관하여 錢玄同은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관해 여러 차례 지적했

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국 신문학운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胡適의 건설적 문학혁명론(建設的文學革命論) 을 해석해보면 매우 흥미롭다. 1918년 4월에

발표한 胡適의 건설적 문학혁명론 은 문학개량추의(文學改良芻議) 를 발표한지 일년여 지난 뒤에 발표되었

다. 이 글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그는 陳獨秀나 錢玄同의 ‘구문학’(혹은 전통)에 대한 전면적 ‘파괴’보

다는 신문학의 ‘건설’이 더 우선인 입장이었다. 그는 우선 파괴를 중시하는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히면서도 파

괴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우리 문학혁명을 제창하는 사람들이 물론 파괴라는 측면부터 착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구파 문학은 사실상 반박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들이 아직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진정으로 가치 있고,

생기 있고, 진정으로 문학이라 할 만한 신문학이 나타나 그들의 지위를 대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20)

곧, 그는 당시 문단의 신문학의 공백 상태를 주장하면서, “참된 문학과 살아있는 문학이 생겨나면 저런 거

짓된 문학과 죽은 문학은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21)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굳이 파괴에 힘쓰지 않아도 새

로운 것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터이니 파괴 자체에 큰 의미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胡適의 당초 문학혁명을 시작할 시점에서는 신문학을 창출하는 것 자체가 목표였다면

건설적 문학혁명론 에 이르러서는 신문학을 수단으로 하는 국어의 창출이 목표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하자면 그의 기본적인 목표가 백화를 도구로 삼는 신문학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존의 목표였다면, 이후에는 다

시 신문학을 도구로 삼는 국어를 창출하는 것으로 목표가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흥미로

운 부분은 그가 제안하는 국어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그는 “중국에 살아있는 문학이 있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백화를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국어를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국어의 문학을 만들어야 한다”22)라고 이야기 하

면서도, 그 국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어놓지 않았다. 대신에 국어를 먼저 만들 것이 아니라 국어의 문

학을 먼저 써냄으로써 표준 국어를 만들어 내자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백화와 국어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

을 메꾸는 대신에 무조건적으로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국어의 문학을 만들어 내면 자연스럽게(자동으로) 국

어가 만들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곧 “우리 신문학 제창자는 가급적 오늘날 중국에 표준국어의 존재여부

를 묻지 말고, 가능한 백화문학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23)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곧 표준국어 설정의

단계를 건너뛰고, 문학창작자들이 백화를 이용한 구문학과 다른 질적인 차이를 가지는 신문학을 생산해내면,

그때 국어의 문학이 생기고, 국어가 생긴다는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며 구체적인 국어의 생산을 오롯이 문학

창작자들에게 떠넘기면서 불확정적인 국어의 특성을 무마하려고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는 신문학 창조의 진행순서를 도구, 방법, 창작으로 나누고, 그 중 도구와 방법은 신문

학 창작의 예비단계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문학을 창작할 것인지는 내가 말할 만한 문제가 아니

다. 내 생각에 현재 중국은 아직 신문학 창작의 예비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러므로 창작의 방법과 수단

에 대해서 공허하게 논하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의 예비 작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24)라고 말하고 있다.

즉 그는 ‘중국 신문학’의 현 상태에 대해서 창작을 실천할 만한 현실이 아니라고 평가하며, 창작을 위한 조건

인 도구와 방법을 먼저 구비할 것을 주장하는데, 그 구체적인 도구와 방법이라는 것이 도구는 백화를 쓸 것,

그에 대한 준비는 모범적인 백화문학을 많이 읽고, 백화로 각종 문학을 창작 하는 것, 문학방법을 위한 준비

는 서양명저를 번역하여 모범으로 삼는 것 등이다. 그는 중국신문학을 창작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19) 위의 책, p.237.

20) 위의 책, p.253-254.

21) 胡適 ,胡適文存 1, 北京： 外文出版社, 2013, p.71.

22) 위의 책, p.77.

23) 위의 책, p.79.

24) 위의 책, p.96.



2019年度 秋季 學術大會

196

점을 빌미로, 백화(문학)과 중국신문학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 백화와 국어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무시한 채

그 도구로는 ‘중국 고전에서부터 존재해 왔던 백화 ( 물론 경전적인 지위를 가지진 못했지만)’ 를 사용하고 그

사용법은 ‘서양 것에서 빌려오는’ 매우 단순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그는 문학혁명이 활

발하게 진행되던 당시 그의 문학혁명(운동)의 문학의 이론적 틀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불확

정성’과 ‘모호성’을 애써 외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신문학에 관한 기획은 애초에 빈틈이 많았고, 특히‘신’(내적함의) 에 합당하게 어울리지 않는 점이

많았다. 그러나 당시 신청년 사단이 문학혁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 胡適 문학관의 이러한 중도개량적 특성

이 내부적으로 본격적인 갈등으로 번져나가지 않은 원인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근거로

남는 것은) 당시 신청년을 구성하고 있던 주요 멤버들이었던 陳獨秀과 李大釗 등은 문학 자체의 문제 보다

는 ‘운동’과 ‘혁명(혁명-운동)’ 으로서의 문학혁명을 추진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신문학이라는 테

제 보다는 그 형식적 틀인 운동과 혁명에 더 주안점을 두어 이러한 자기모순적인 문제를 그다지 심하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운동과 혁명을 위한 다른 층위의 ‘경전’적인 ‘주장(주

의)’이 담겨있는 글이 필요했던 것이었고, 이런 의미에서 胡適의 글의 입장(속성)이 애매하고 불확정적이었어

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곧, 표면적인 갈등 없이 무마된 신문학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이 애매하고

불확정적인 속성은 결국 관념과 창작 사이의 균열을 필연적으로 생성되며 이 균열 사이에서 위기론이 출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4. 그리고 신문학 위기론

이처럼 신문학론은 애초에 ‘운동’의 틀에 걸맞게 ‘기획’된 대상 중의 하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내재되어 있

던 ‘신(새로운 것)’에 어울리지 않는 중도적 특성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 무게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933년 9월에 출판된 王哲甫의 중국신문학운동사는 신문학이라는 개념을 구체적
으로 서술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신문학과 운동 사이의 불가분 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큰 공헌을 했다.

王哲甫가 선택한 신문학 운동의 원인과 과정을 밝히는 방식과 내용은 후에 출판된 많은 문학사 저작에 영향

을 미치면서 25) 신문학과 운동 사이는 점점 더 견고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920년대

를 지나 1930년대에 진입하면서 대부분 일관적으로 신문학운동의 원인, 과정, 그리고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서

술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 있어서 王哲甫의 중국신문학운동사 저작 1년 전 출판된
陸永恒의 저작인 중국신문학개론(中國新文學概論)이 관심을 끈다.
謝泳은 대부분 王哲甫의 중국신문학운동사가 신문학사를 서술한 첫 번째 저작이라고들 하지만 실제로 그
해 1년전, 1932년 傑克印務局承印(출판사는 아님, 인쇄업체임)에서 중국신문학개론이 더 앞서 출판되었다고
밝혔다. 저자인 陸永恒은 嶺南大學에서 공부하였고 중국신문학개론의 자서를 참고해보면 그는 우선 이전
까지 신문학 10년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이 없었으며, 아마도 그 원인은 시간적인 거리가 너무 짧아(거

의 동시대적) 확실히 잘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또한 전체적인 틀을 확인할 수 없는 것에 있을 거라

서술하였다. 또한 1928년 4월 광저우 嶺南大學 학술 연구회에서 中山大學의 楊振聲 선생의 ‘신문학의 장래(新

文學的將來)’ 강연을 듣고, 반감이 생겨서 글을 써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책의 체제는 총 8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편은 문학의 정의 , 2편은 신문학운동과 구문학의 구별, 3편은 신문학의 가치, 4편은 신문학의 문체

분석, 5편은 신문학 생산의 배경, 6편은 십년동안의 신문학 작품, 7편 신문학의 위기, 8편은 어떻게 신문학을

바꾸어 나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9편은 신문학 잡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楊振

聲의 ‘신문학의 장래’에 반대하기 위해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제7편(장)에서 서술한 “신문학의

위기”에 관해서 이다.

우선 그가 듣고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楊振聲의 ‘신문학의 장래’ 강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동명

의 제목으로 1928년 12월 12일 清華大學校刊增刊인 문학文學)제1기에 발표되었다. 楊振聲이 1919-1920년까

25) 錢文亮, 新文學運動方式的轉變, 上海 : 上海文化出版社, 2010,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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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베이징 대학 내의 학생단체였던 신조사의 성원이었고, 당시 胡適가 신조사를 지도했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앞서 제시했던 1922년에 발표했던 胡適의 50년 이래의 문학 과 1928년의 楊振聲의 신문학의 장래 사이에는

5-6년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그 둘의 문학, 특히 문학의 변천에 관한 관념,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문학이 있다’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이 그다지 의아하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胡適이

문학혁명의 시점을 1917년 전후로 보았다면 楊振聲은 아예 그 시점을 1919년 오사운동으로 더 밀면서, 오사운

동과 신문학 사이가 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사회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가운데 무릇 형식이 있으면 쉽게 드러난다. 문학의 변천은 형식만 변하는 것이 아

닌 일체의 근본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혁명의 성공은 문학혁명 후에 자리할 것이다. 신문학운동은

오사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중국인의 사상이 그때부터 변화했음을 말한다. 언어, 문학, 그리고 사상은 같은 물체

의 양면이다. 그것들이 먼저 변해야 정치, 사회 등의 일체의 형식이 변한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신문학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중국 민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광저우 중산대학에 있을 때 戴季陶 선생은 평소에 걱정이 많아 잠

을 잘 이루지 못하셨다. 바로 신문학의 앞날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그는 몇 번의 전투적 공격보다 한편의 소설

의 역량의 크다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건강하고 완전한 문학을 창작하여 중국을 개조하고 싶다 하셨다. 이 말씀

은 문학의 중요성을 뜻하는데 이는 매우 맞는 말씀이시다.

신문학은 아직 현재가 없다. 이상적인 경지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에 현재를 이야기 하지 않고 장래를

이야기 하는 것은 현재에 매우 미안한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장래의 일은 지금 알 수 없으므로 장래에 대한 추

측은 매우 대담하게 발설해야 한다. 적어도 현재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장래를 이야기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현재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26)

바로 이어 그는 신문학을 시, 희곡, 소설, 산문 네 종류로 나누고 가장 성공하기 쉽고 가장 성공한 체재로

산문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단편소설을, 그 다음으로는 희곡을, 성공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시를 꼽았다. 곧,

楊振聲 같은 경우는 오사운동과 신문학을 직접적으로 연관 짓고, 서방식의 문학 체제에 따라 중국 신문학의

체제를 구분,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특히 그는 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시는 언어의 결정이다. 그 안에 그림이 있고, 음악이 있고, 희곡의 표정이 있다. 그리고 소설의서사가 있다. 그

렇지만 이것은 매울 어렵고, 매우 중요하다. 이는 민족의 감정을 끌어당길 수 있다. 보통 사람의 감정은 종종 표현

할 알맞은 형식이 없다. 시의 형식은 당에 이르러 크게 성행했다. 오칠고언, 오칠절구, 오칠율시 모두 아주 훌륭한

형식이다. 육조에 이르러 음운학의 성취와 변려문의 발달을 거쳐 시의 음절과 형식은 당에 이르러 엄청나게 발달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 이후 계속 변하지 않았다. 이는 한편으로는 당의 형식이 매우 뛰어나서 오래 유지되었

음을 말하고, 한편으로는 두 가지 폐단이 있음을 말한다. 첫째, 형식을 너무 오래 쓰면 진부하게 느껴져 사람을 감

동시키기에 부족하다. 둘째, 계속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면 이를 통해서 표현한 감정은 이미 이전 사람들이 다 표

현하여 새로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진다. 27)

그는 중국의 과거의 시에 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 지금은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하고 있으며 그 예

로 1단계는 백화시를 짓는 胡適과 俞平伯(신조사 성원) , 2단계는 서양시의 내용과 외모(형식)로 시를 지은

徐志摩가 3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 시의 형식을 더 가다듬은 聞一多라고 하였다.

이 세 단계(의 발전)은 매우 논리적인 발전이다. 처음에는 예전의 형식만 바꾸고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 후에

시의 내용을 바꾸니 어울리는 형식을 찾을 수 없었다. 최후에는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형식을 찾았다. 지금에 와서

는 중국시의 내용은 이미 변했다고 할 수 있다. 형식은 아직 충분히 변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앞일

을 추측하는 것은 반드시 맞을 거라 할 수는 없으나 편하게 이야기 할 테니 편하게 들어보길 바란다. 28)

그는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시의 변화를 비교적 도식화된 발전단계로 구분, 이러한 현 상황을 기

반으로 앞으로 시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할 것인지 서술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찌되었건 기본적으로

26) 楊振聲, 楊振聲文集, 北京： 線裝書局, 2009, p.254.

27) 위의 책, p.255

28) 위의 책, p.25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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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振聲의 신문학의 장래에 대한 추측이 단선적이고 발전지향적임을 부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陸永恒은 楊振聲

의 이러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신문학의 장래에 관한 의견에 반대를 표했다. 그는 중국신문학개론의 제7
편에서 ‘신문학의 위기’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신문학이 위기를 처한 이유에 대해서 첫째, 신사

조 쇠락의 영향, 둘째, 문학혁명가들의 시대를 역행하는 것에 대한 폐해, 셋째 신문학자신의 결점 이렇게 세

가지로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그는 신사조가 생겨나고 발전한지 10년 정도 되었지만 대략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미 ‘쇠락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단언한다. 그의 신사조 쇠락의 형상에 관한 묘사는 아래와 같다.

이러한 관찰이 어쩌면 내가 너무 과민해서일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사실이 이미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다. 4,5

년 전 유행했던 농공운동, 청년운동, 부녀운동…… 그렇게 불타올랐던 운동들이 지금은 어떠한가? 이미 사그라졌

다. 반제국주의 운동은 이미 범법적인 운동이 되어버렸다. 혁명청년들에게는 도처에 죽음의 위기가 깔려있다. 많은

정치사회사상은 이미 반동의 학설이 되어있다. 많은 문학의 서적은 판매가 금지되었다. 신사조의 가장 큰 죄안을

중국에 공산주의를 소개하고 도입한 것이다. (중략) 동시에 국학의 공기는 전국에 깔려있다. 각대학교는 앞 다투어

국학문이나 국학계를 설립하고 있다 각 잡지 또한 국학란을 만들고 있는데도 다들 큰일이 아니라 여긴다. 모든 옛

예교, 윤리, 그리고 옛 관념이 부흥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캉량의 유신 전보다 더 심할 정도다. 앞서 말한

것처럼 문학은 시대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신문학이 신사조에 따라 발전했던 것처럼 쇠락 또한 마찬가지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29)

곧, 그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재조직 되었던 사상 영역이 현재에 와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인데, 이를 정치사회사상과 학술 영역으로 나누어 그 쇠락하고 있는 형세를 지적, 이에 신문학도 쇠락의 위

기에 직면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로 문학혁명가들의 시대를 역행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그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胡適과 陳

獨秀를 대표적으로 꼽아 진술하였다. 그는 胡適과 陳獨秀는 신문학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지만, 후에 胡適이

국고정리운동으로 전환, 그러다 보니 그 제자들인 俞平伯, 康白情 등도 따라서 그와 뜻을 함께 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陳獨秀에 관해서는 처음에는 사상과 문학을 함께 다루는 문학혁명가였는데, 후

에 ‘주의’에 몰두하면서 문학을 소홀히 하였고, 이는 곧 신문학의 위기와 연관되는 일이라 하였다. 곧, 신문학

의 시작은 있었으나 모두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셋째, 신문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점으로 인해서 신문학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그 자체의 결점과 함

께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질이 부패하면 반드시 벌레가 생겨난다. 신문학 쇠락의 원인으로는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 말고도 신문학 자

신 또한 불만족스러운 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신문학 작가들에게 상당한 책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다. 왜

냐하면 대부분 노력이 부족하여 얕은 성과로 만족하였기 때문이다. 무릇 새로운 것이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의 옛

색채의 영향을 받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렸다. 30)

그리고 이에 관해 시, 희극, 소설, 산문 각 분야의 자체적 결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한 후에, 8편에

간단하게나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덧붙였다. 그는 문학

이 처해진 환경 , 즉 역행하는 사조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라고 예견, 낙관적 태

도) 신문학자체가 가진 결점을 극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단순히 백화문을 사용한다는 형식

적인 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문제로 참아내는 정신, 연구의 태도, 민간으로의 지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1)

그의 이러한 신문학 위기론은 신문학사 서술에 있어 주류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앞서 제시했던 신문학 관념 발생 당시 이미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운동’의 전제 하에 기획되었다는 특성

29) 陸永恒, 中國新文學概論. 台北: 秀威資訊科技公司, 2013. p. 73

30) 위의 책, p.77.

31) 위의 책, pp.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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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위주)과 동시에 신문학 이론의 철저하지 못한 중도개량적 특성이 결국 1920년대 실제 신문학작품이 생

산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에 관한 서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의 신문학 위기론은 1920

년대 신문학을 판단하는 비교적 합리적인 시각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오사론 자체가 일종의 오사를 신화화하는 과정(작업)이었다는 비판은 이제껏 다양한 시각으로 제시되어 왔

다. 본고는 신문학 관념도, 신문학사 서술도 사실은 같은 맥락 하에서 동일하게 신화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1920년대 초 전 후의 신문학 관념의 발생과 자체의 특성, 그리고 그에 관한 서술과 실제 작품(생

산) 사이의 간극을 들여다보았다. 실제적으로 신문학, 혹은 신문학 운동은 한편으로는 ‘신’, ‘문학’, 그리고 ‘운

동’이, 또 한편으로는 문학혁명은 ‘문학’ 그리고 ‘혁명’의 각각의 개념어를 도식적으로 개념화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특성이 점점 더 단순화되었다. 그 작업은 오랜 시간 동안 어떨 때는 의식적으로, 어떨 때는 무의식

적으로 진행, 발전, 그리고 심화되었고,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소수의 의견을 삭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

다.

특히 신문학 관념은 발생 당시부터 운동으로서의 기획으로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서 신문학 관념이 자체에

내재되어 있던 중도개량적 특성은 ‘신’, 혹은 ‘혁명’의 개념어와 모순적인 면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철저하

지 않음에 관해서는 서술의 대상에서 애써 무시되었고, 간헐적으로 이에 관한 문제제기의 목소리가 존재하긴

했으나 실제로 주류적인 시각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이는 곧 신문학, 오사문학, 현대문학으로 상호 대체,

혼용의 관계까지 발달한 이들 사이의 견고한 관계에서 형성된 문학사 서술의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로 인해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예외적 시선의 존재 가능성을 잊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본고는 거칠게나마 신문학 관념 혹은 신문학사 서술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소수적 판단, 혹은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1920년대 동시기적으로 발생한 신문학사 서술 관련 글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문제 제기를 시도하였다. 실제로 신문학 관념은 운동, 그리고 기획의 틀이 강하게 작용하는 틀 내에서 발생하

였기에 철저히 이론적이었고, 또한 이 이론을 보강할만한 글은 다수 발표되었으나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

질적인 신문학 작품은 많이 나오지 못했다. 앞서 분석한 여러 비판에 의한 것처럼 단순히 백화를 써서 문학작

품을 생산해낸다고 해서 그것이 신문학 작품이 될 수 없었다는 점은 동시기의 사람들도 이에 관한 문제의식

을 공유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신문학 이론 자체가 구체적인 혁신적 신문학 작품 기준을 보유하지 못했기

에 작가들은 우선 백화로 서양에서 구분하는 문학 체재의 틀 안에서 작품을 만들어 내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실 작가 자신도, 이런 작품을 비평하는 비평자도, 신문학사를 서술하는 문학사가도 그것이 문학작품으로서

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시도나 실험에 의의가 있는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진정한 신문학 작품이 아니라

는 것은 다들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드문드문 이에 관한 문제제기의 시도도 있었다.

오사시기의 지식인들은 태도의 동의만이 있었을 뿐 구체적인 사상체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있

다. 32)신문학도 이와 마찬가지다. 지식인들의‘비정치적 정치’의 (일치된) 태도에서 발발한 문화운동의 핵심적

책략이었던 신문학운동을 추진하는 데에는 적극적이었고, 실질적으로 동시기적으로 대학체제 내의 문학사적

서술까지 시도하는데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작품의 생산, 그리고 그 생산된 작품의 영향력 여부 혹은 의의에

관해서는 재고해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곧, 1920년대의 신문학은 사실상 (이론으로서의) 신문학론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이것의 실천에 있어서 관련 작품의 가치와 영향력에 관해서는 신문학론과는 별개로 다루어져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그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우선 의의를 두며, 이러한 이론적, 중도개량적 특성을 가진 신

문학 담론이 192-30년대의 전반서화론이나 국학부흥이 함께 공존하는 것 같은 복잡한 학술 지형 가운데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해되는지, 혹은 무시되는지에 관해서는 향후 연구 대상으로 남겨두도록 한다.

32) 汪暉, 預言與危機(上篇)-中國現代歷史中的五四啟蒙運動.文學評論, 1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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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유랑지구(流浪地球)와 중국적 가치관

김남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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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의 지식체계 속 유랑지구 해석

1. 들어가며

2019년 중국의 춘제당(春節檔) 시장은 SF 블록버스터 유랑지구(流浪地球)(감독: 궈판, 郭帆)의 돌풍 속에

막을 내렸다. 대표작 삼체(三體)로 아시아 작가로는 최초로 2015년 제73회 휴고상을 수상한 류츠신(劉慈欣)

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유랑지구는 2019년 2월 5일 개봉 이후 한 달이 조금 넘는 상영기간 동안 입장 수
입 46억 위안(약 7천800억 원)을 넘기며 전랑(戰狼)2에 이어 역대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장대한 과학적
상상력을 중국적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점, 자국의 산업기반 위에서 볼만한 시각효과를 구현해낸 점, 그리고

‘중국 SF영화’라는 타이틀을 달고 해외시장에서 좋은 흥행성적을 거두었다는 점에서 중국 내에서는 대체로

‘중국 SF영화의 원년’의 도래를 반기는 분위기다.

영화의 성공을 반기는 환호성 속에서도 조심스러운 비평이 눈에 띄는데, 그간 춘제당 영화가 애국주의 색

채가 너무 강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유랑지구에는 국가주의적 내용이 별로 없다”는 평론가의 비평을 전
하는가 하면1) 중국적 스토리, 하드SF, 중국SF영화 원년이라는 타이틀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

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

영화 유랑지구의 대중적 성공 이후 나타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 영화가 초·중등교육과정에
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기관과 관련 매체에서 앞 다투어 유랑지구 관련 ‘대입 출제 포인트’
를 내놓고 있”3)는 현상에 호응이라도 하듯, 9월 17일 중국 교육부에서는 유랑지구를 포함한 14편의 제39

차 전국 초·중등학생에게 추천하는 우수 영화 목록(第39批向全國中小學生推薦優秀影片片目) 를 발표했다.4) 앞

서 나온 유랑지구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반응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재생산되는지는 현재와 향후 중국의
주류이데올로기가 구성되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일단 영화에 대한 비판을 앞으로 개선해갈 부분에 대한 제안 정도로 이해한다면, 대체로 유랑지구가 장
르에 있어 더욱 다양해지고 기술적으로 발전했으며 스토리텔링이 성숙해진 중국 영화의 발전 성과와 미래의

* 인천대 중국학술원

1) 嚴敏, 別樣“地球”征服全球 , 新民週刊 2019년 2월 20일, http://www.yidianzixun.com/article/0LKNLiYg.
2) 林品, 中國故事﹡硬科幻﹡元年―《流浪地球》熱潮中的三大迷思 , 電影評介 2019년 9기.
3) 林品, 같은 글.

4) 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 사이트, 敎育部辦公廳中共中央宣傳部辦公廳關於印發《第39批向全國中小學生推薦優秀影篇篇目》

的通知 , 2019년 9월 6일, http://www.moe.gov.cn/srcsite/A06/s3325/201909/t20190917_3994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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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또한 이 영화가 많은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흥행에 성공하고, 다양한 담론과 교육적 재생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조금 바꾸어 말하자면 영화 뿐

아니라 오늘날 중국의 산업, 문화의 전반적인 발전 성과와 향방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그만큼 
유랑지구에는 현재의 중국을 보여주는 다양한 요소가 농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산업 전반의 발전, 국제 환경과 중국의 위상 변화 등의 관점에서 유랑지구를 분석하
고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영화의 흥행 이후 진행되고 있는 담론의 재생산을 통해 유랑지구가 갖는
독특한 상호텍스트성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영화 유랑지구의 배경
환호가 되었든 우려가 되었든, 유랑지구를 보는 시각은 다양한 현실 요인들을 투사하고 있다. 그 동안 할
리우드에서 만들어진 SF영화 속 영웅담이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흥행에 성공해온 것은 그것이 거북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미국은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굴착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외계인과 싸우고(인디펜던스 데이, 1996) 지구와 충돌하려는 소행성을 파괴하는 등(아마겟돈,
1998)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맞서느라 동분서주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다가오는 전 인류적 위기를 극복하

고자 새로운 행성을 찾아 떠나고(인터스텔라, 2014) 화성에서의 생존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마션, 2015).
이러한 위기해결 방식은 언제나 미국식 영웅주의라는 비판에 직면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완전히 부정할 수만

은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곤 했다.

그런데 개혁개방 40년 만에 G2로 성장한 중국이 항공우주산업에서도 빠른 발전을 거듭하였고, 2019년 1월

3일에는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다. 2003년에 이미 유인우주선 션저우5호(神舟

五號) 쏘아올린 만큼, 우주선에 새겨진 한자(漢字)나 중국인 우주비행사의 모습도 낯설지 않다. 이러한 현실맥

락은 영화 제작 과정에도 중요한 전제가 된다. 유랑지구의 궈판 감독 역시 이 점을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
다. 말하자면 이제 중국이 SF영화를 찍어도 될 만한 때, 중국의 SF를 관객이 받아들일 만한 때가 온 것이다.

SF영화는 국가의 실력과 연결됩니다. 국가가 강대하지 못하면 일반 관중은 자국인, 자국의 ‘솔루션’으로 세계의

위기를 해결한다는 것에 믿음을 가질 수 없죠.…… 위투(玉兎)호가 달에 가서 그 뒷면을 찍어 보내준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스크린에서 중국의 우주시스템, 중국의 우주비행사를 보

고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중국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5)

이러한 중국의 발전이 영화를 둘러싼 콘텍스트의 변화라면, 내부적으로 영화 제작 및 유통, 상영 환경에도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중국 영화는 1990년대 시장화 개혁을 거쳐 생산과 소비에 시장원리가 도입되고 문화상

품으로서 상업영화 제작이 이루어졌다. 비록 검열을 통한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통제는 지속되었지만 영화의

생산, 유통, 상영 주체가 독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변화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달라진 정책과

시장의 변화를 가장 빨리 포착하고 활용한 것이 바로 허수이폔(賀歲片)이다. 1997년 연말 상영된 펑샤오강(馮

小剛) 감독의 갑방을방(甲方乙方)이 성공을 거두면서 본격적인 상업영화의 등장을 알렸다. 음력설을 전후로
상영되는 ‘서민적 코미디영화’는 중국영화의 상업적 모델로 자리 잡았고 관객은 소비자로서 시장의 주체가 되

었다.

본격적인 변화는 2000년대 들어 나타났다. 2002년 당16대 보고에서 ‘문화산업’이라는 어휘가 처음으로 등장

하고 뒤이어 2003년 10월 중공 16차 3중전회에서 통과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몇 가지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中共中央關於完善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若干問題的決定) 에서 “문화사업과 문화산

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기하면서 (영화를 포함한)문화 영역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자리 잡았으

5) 鄒松霖, 專訪“流浪地球”導演郭帆:科幻和藝術的背後是工業化 , 新浪財經 2019년3월1일, http://finance.sina.com.cn/roll/
2019-03-02/doc-ihsxncvf916131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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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향후 ‘산업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임을 예고했다.6) 확대된 시장 수요는 2000년대 중국 정부

가 추진하는 산업화 정책의 한 축을 형성했고, 영화로 자본이 유입됨에 따라 대작영화의 제작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쳐 중국의 영화산업은 바야흐로 ‘공업화’의 단계를 지나고 있다. 궈판 감독도 영화의

제작과정을 소개하는 다수의 인터뷰에서 영화의 ‘공업(工業)’ 개념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영화의 창작

이 한 사람의 표현예술이 아니라 표준화된 시스템 아래 다수의 영역, 다수의 인력 간 분업과 협업이 이루어지

는 공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제 중국은 영화의 발전방향을 ‘중공업영화’에 두고 있으며 인프라 건설

에도 적극적이다.

유랑지구의 성공으로 영화제작이 실제로 진행되었던 장소―중국 칭다오(靑島)에 위치한 동팡잉두(東方影

都) 영화산업단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8년 4월 28일 준공된 이곳은 ‘동방의 할리우드’를 목표로 세계

일류 영상제작 환경을 조성하고, 스스로를 ‘공업영화기지’로 자리매김했다. 유랑지구는 2017년부터 이 단지
내 8개의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진행, 영화 속 우주선과 운반 차량, 행성발동기, 지하도시와 눈으로 뒤덮인 미

래세계의 모습이 모두 이곳에서 만들어졌다.7)

게다가 칭다오시에서 내놓은 영상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몇 가지 의견(關於促進影視産業發展的若干意見)

에 따르면, 칭다오시, 서해안신구, 롱촹(融創)그룹이 출자해 설립한 50억 위안 규모의 영화산업발전기금을 통

해 상영시간 60분 이상의 국산영화, 중외합작영화, 회당 30분 이상의 20회 이상 규모의 국산 드라마, 중외합작

드라마 등에 대해 20%~40%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8) 유랑지구는 보조금 외에 영화의 약 80%의
특수효과를 중국 본토 기술팀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9) 유랑지구가 “많은 해외 SF영화가 제작비로
2, 3억 달러 정도를 상황에서 5천만 달러의 비용으로 볼 만한 시각효과를 구현”10)해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러

한 영화산업 인프라와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3. 중국식 영웅의 세계 상상

영화산업 외에도 중국이 가진 실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지난 30여년 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

도로 달라졌다.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래 광대한 토지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던

중국은 어느덧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하여 세계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경제 대국이 되었다.

현대화의 후발주자로서 학습의 대상이자 목표로 삼았던 세계가 이제는 중국을 주시하고 중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세계를 보는 중국의 관점에도 이에 따라 변화가 생겼을 것임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춘제당이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마음껏 과시하는 애국주의 대작들을 선보이고 흥

행에 성공해온 것은 이러한 추측이 사실임을 증명한다. 전랑2(2017), 홍해행동(紅海行動)(2018)이 그 대표
적인 예로서, 중국의 특수부대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문제(해적, 반군, 테러집단)를 해결하고 정의와 평화를 수

호하는 활약상을 그렸다. 전랑2는 56억8천만 위안의 흥행기록을 남기며 중국 역대 박스오피스 순위 1위를
차지했고, 홍해행동은 36억4700만 위안으로 5위에 올라있다.11) 이처럼 흥행에서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지

6)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영화의 산업화 개혁이 2002년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관점이다. 尹鴻, 梁君健, 從解放

生産力走向提升競爭力―産業化改革十年來的中國電影制片業 當代電影 2012년 7기, 詹慶生, 産業化十年中國電影合拍

片發展備忘(2002-2012) 當代電影 2013년 2기 등 참조.
7) 王欣, 探訪東方影都: 大片孵化器 , 走向世界 2019년 11기.
8) 李丹陽, 工業化生産、全鏈條配套: 靑島東方影都助力中國電影開啓工業化新紀元―對話靑島靈山灣影視局(籌)副局長趙芳 ,

現代視聽 2019년 4기.
9) 許曉靑, 科幻電影《流浪地球》“意外”大獲成功的背後 , 中國日報網 2019년 2월 22일, https://baijiahao.baidu.com/s?id
=1626132982272896146&wfr=spider&for=pc.

10) 李行, 《流浪地球》: 不那麽“硬”的硬科幻電影 , 中國新聞週刊 2019년 2월 7일, https://baijiahao.baidu.com/s?id=1624
783971278057660&wfr=spider&for=pc.

11) 바이두(百度) 백과 참조, 中國電影票房, https://baike.baidu.com/item/%E4%B8%AD%E5%9B%BD%E7%94%B5%E5%

BD%B1%E7%A5%A8%E6%88%BF/4101787?fromtitle=%E4%B8%AD%E5%9B%BD%E7%A5%A8%E6%88%BF&fromi

d=16768640&fr=ala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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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 애국주의 대작들이 다시 일어선 중화민족의 힘을 과시하는 설정에 대해서는 중국 내부에서도 불편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이 실제로 자국민을 보호하고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선악이 너무도 분명한 상투적인 대립 구도 속에서 ‘절대적 정의’를

자처하는 중국을 그리는 설정에 일각에서는 비판, 혹은 냉소를 보냈다.12)

그렇다면 ‘SF’라는 새로운 장르를 빌려 탄생했지만 여전히 애국주의 대작이라는 꼬리표에서 자유롭지 못한

2019년의 춘제당 유랑지구는 어떨까. 전 지구화된 경제시스템 속에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만 하
는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G2라 일컬어지는 미중 두 대국이 견제와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

지금, 이 영화가 대중을 상대로 엄청난 흥행성적을 거둔 것은 예사로 보아지지 않는 대목이다.

영화가 보여주는 미래는 제목에서도 말해주듯 ‘떠도는 지구’의 모습이다. 그동안 할리우드 영화가 미국을

중심으로 외부로부터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외부로 확장함으로써 인류를 지키려 했다면, 유랑지구는 내부/외
부, 중심/주변의 틀을 벗어난다. 외부의 적이 없는 지구는 광활한 우주를 떠돌 뿐이다. 태양이 급격히 노화되

어 팽창함에 따라 태양계의 질서가 무너지자, 더 이상 태양을 중심으로 돌 수 없게 된 지구가 기존의 질서인

태양계를 벗어나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선 것이다. 유랑하는 지구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하도시로 옮겨가 삶

을 이어간다. 지하도시에는 학교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명절 분위기도 내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점차 내용이 전개되고 위기가 다가오면서 문득 미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

실을 깨닫게 된다.

등장인물 중에는 미국인이 없다. 따라서 미국인과 대립, 혹은 협력하는 일도 없고, 영어조차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지구 밖 우주정거장을 통제하는 ‘MOSS’는 영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의 역할은 소통이 아니라 지시와

통제이다. 우주비행사들은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며, 목소리로만 등장하는 연합정부 역시 영어가 아

닌 프랑스어 등 각국의 언어를 사용한다. 언어 뿐 아니라 과거 SF영화에서 ‘NASA’와 성조기가 있었을 법한

자리에는 연합정부 깃발과 각국 국기, 혹은 ‘Made in China’가 새겨졌다. 유랑하는 지구는 여전히 인류의 삶

의 터전이지만 여기에서 미국은 태양과 함께 빠져있다.

이러한 영화 속 미국의 부재(不在)를 현실에 대입해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운용되어왔던 국제질서

에 대한 일종의 폐기선언으로 보인다. 미국이 보이지 않는 ‘새 판 짜기’에는 소위 ‘중국적 가치관’이 채워진다.

태양계를 떠나는 것은 지구‘인’이 아니라 ‘지구’다. 1만 개의 거대한 추진장치―행성발동기를 건설해 지구 자체

를 이동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가동되는 행성발동기의 동력에 의해 지구인을 싣고 움직이는 지

구의 모습은 소수의 영웅이 활약하는 할리우드식 문법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지구가 소멸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앞두고 도움을 요청하는 중국인 소녀의 호소에 한국군이 가장

먼저 차를 돌려 호응하고 뒤이어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영국군이 속속 돌아와 힘을 보태는 장면 역시 그

동안 보아왔던 영웅 서사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순간 지구를 구해내는 류페이창(劉培强)의 자

기희생 역시 이러한 협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우주선을 통제하는 인공지능 MOSS의 지시를 거스르며 단독행

동을 하는 모습이 언뜻 영어로 소통하며 국제법을 철저하게 지켜온 전랑2, 홍해행동의 영웅들과 달라 보
이는 듯 하지만 그 역시도 러시아 비행사와 함께 움직이고 끝까지 MOSS를 설득하려 하며 결국에는 연합정

부의 묵인을 얻어낸 끝에 목성을 파괴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을 완수한다.

이렇게 영화에서는 미국이 되었든, 외계의 무엇이 되었든 중국 외부의 것을 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제거

하는 영웅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기 보다는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했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질서가 힘

을 잃어버린 미래와 그 안에서 필요하게 될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경찰, 수호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일까? 그렇

게 이야기하기에는 오히려 한사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는 조심성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베이

징(北京)을 출발한 행성발동기의 연료가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필리핀을 거쳐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고,

12) 관련 영화 기사들을 보면 ‘含京量’이라는 단어가 종종 눈에 띄는데, 금 함유량을 나타내는 단어 ‘함금량(含金量)’에서

‘金’을 전랑 시리즈와 유랑지구에 잇따라 출연한 배우 우징(吳京)의 ‘京’으로 바꾸어, 우징으로 대표되는 영웅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정서가 영화나 드라마 속에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빗대어 쓰는 신조어다. 바이두 https://baike.b

aidu.com/item/%E5%90%AB%E4%BA%AC%E9%87%8F/23300007?fr=ala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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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지원군이 자기 나라의 이름을 외치며 달려와 협력함으로써 류페이창의 자기희생은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듯 영화 전체에 스며있는, 국경을 초월한 ‘운명공동체’ 안에서 주도하되 강요하지

않고 상호존중에 입각할 것을 약속하는 듯한 이 태도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과연 미국을 제외한 세계인가, 아

니면 미국인가.

4. 중국의 지식체계 속 유랑지구 해석
유랑지구가 인기를 더해가면서, 인터넷에는 영화에 대한 해외의 반응을 전하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중
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관점을 제공해주었다”, “시각효과와 촬영이 할리우드에 뒤지지 않는다”는 해

외 네티즌의 반응 외에 아바타로 잘 알려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궈판 감독에게 “중국 SF영화의 여정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했다는 축하 인사도 있었다.13) 바로 이것―세계로 진출하여 서구 선진문화로부터 인정받

고 중국을 이해시키는 것이야말로 1980년대부터 중국 문화계가 갈망해왔던 ‘해외진출(走出去)’전략의 출발이자

목표가 아니었던가. 이런 의미에서 유랑지구는 개혁개방 40년 중국 문화계의 숙원을 풀어준 영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미국이 비가시화된 가운데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축을 모색하는 영화의 내용과는

달리 영화를 둘러싼 해석과 담론에 있어서는 해묵은 중국/서구의 이원대립이 오히려 두드러진다. 이러한 해석

은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영화가 최근 중국의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

다.14) 특히 주목받고 있는 유랑지구의 가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영화가 갖고 있는 과학
적 의의이고, 또 하나는 앞서 지적한 바 있는 ‘중국적 가치관’의 선양이다.

1) 해석 하나 : “중국의 첫 하드SF영화”

2014년 ‘중미 영화인재 교류계획’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4명의 젊은 감독과 함께 미국 할리우드를 방문한

궈판 감독은 “우리가 덜컹덜컹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미국은 이미 페라리를 몰고 있”음을 목도하고 “첫째는

나 자신의 꿈을 위해, 둘째는 국산 영화의 체면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에서 SF영화를 만들겠노라 결심했다.15)

근대 서구문명의 충격 속에 ‘계몽’을 주장했던 지식인과도 비슷한 동기로 영화 제작이 시작되었을 때, 서구의

틀에 중국의 가치관을 담는 ‘중체서용(中體西用)’의 실천과 해석이 이어지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

근대의 ‘과학소설’이 그랬듯, 이 성공한 ‘하드SF영화’는 과학교육, 기술보급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SF영화가 과학지식을 직접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아빠 엄마와 유랑지구를 보고
나서 SF소설과 천문학에 빠졌습니다”16)라는 초등학교 6학년생의 작문이라든가, 영화 속 용어와 과학적 원리

설명17), 청소년과 우주과학자들의 만남 등 활동18)을 보면 어느 정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런데 이러한 파생효과 외에 과학교육이나 기술보급에 있어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기에는

‘하드SF영화’로서 유랑지구가 담아내고 있는 ‘과학기술’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다. 분류를 하자면 하드SF는
“스토리텔링보다는 과학적 근거와 이론에 더 초점을 두고 있”으며19) “작품의 과학적 요소가 전체 이야기를

13) 嚴敏, 別樣“地球”征服全球 , http://www.yidianzixun.com/article/0LKNLiYg.

14) 2019년 2월 영화가 개봉된 이후 9월 말까지 중국 CNKI사이트에서 ‘流浪地球’를 검색어로 입력했을 때 검색할 수 있

는 글이 660여 편에 달하는데, 그 가운데 80편 이상이 초﹡중등교육 관련 간행지를 통해 실린 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글은 학생 작문부터 교사의 글, 시험출제문제,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전문가의 글과 기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15) 鄒松霖, 專訪《流浪地球》導演郭帆:科幻和藝術的背後是工業化 , 新浪財經 2019년 3월1일, http://finance.sina.com.cn
/roll/2019-03-02/doc-ihsxncvf9161314.shtml.

16) 趙悅, 《流浪地球》給我的思考 ,數學小靈通(5~6年級版) 2019년 4기.
17) 劉昭, 《流浪地球》里的科學奧秘 ,少先隊小幹部 2019년 12기.
18) 筑夢航天,靑春飛揚―湖南省科協開展靑少年與航天科學家對面科普活動 , 第二課堂(A) 2019년 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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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쳐줄 수 있어야 하고, 논리 전개가 과학 자체에서 연역되어 나왔는가 하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20). 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랑지구를 과연 ‘하드SF’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우선
영화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지구의 ‘유랑’에서부터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표하고 있고, 영화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유랑지구의 과학적 결함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인터넷상에 퍼지기도 했다.21) 때문에 정작 SF계에서는
영화 유랑지구를 ‘하드SF’로 분류하기를 꺼리고 있다. 영화적 상상력 역시 SF영화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과
학적으로 완전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랑지구 자체도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과학적 요소에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그보다는 재난을 앞둔 사람들의 갈등과 협력, 가족의 반목과 재구성이 큰 줄

기를 이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유랑지구에 ‘하드SF’를 붙이고자 하는 이들은 대부분 이 영화가 탄탄한 과학적 근
거에 기반했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처음으로 만난 ‘제대로 만든’ SF, 한 편의 ‘웰메이드’ SF영화를 반기는 것으

로 이해되기도 한다.22) 실제로 영화제목에 ‘하드SF’가 붙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의 첫 하드SF영화’라

는 수사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23) 이 수사를 통해 이들이 찬사를 보내는 ‘과학기술’이란 중국의 우주기술이나

과학의 수준이라기보다는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그래픽, 특수효과, 시각효과에 가깝다. 물론 그 비교

대상이 ‘할리우드 기준’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2) 해석 둘 : “중화 전통문화의 우수성”

유랑지구는 지구가 타이틀 롤을 맡은 영화다. 그만큼 ‘지구를 옮긴다’는 설정은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와
맞닿아있다. 이러한 영화의 설정은 토지와 집에 애착을 갖는 중국문화의 ‘내핵’이자 농경문명의 발현으로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영화의 원작인 소설 유랑지구에서 지구를 옮기는 결정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생태시스템
유지에 필수적인 규모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말하는 ‘생태시스템’은 태양을 중심으로 진화를 거듭하

고 인류를 존재하게 한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환경으로, 단순히 농경문명으로 대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

다가 비록 할리우드의 영웅들이 외부의 적을 무찔렀다고는 하나, 그들이 지키고자 한 것도 인류의 삶의 터전

과 가정, 자신의 소중한 가족이 아니었던가. 그 동안 할리우드의 수많은 SF영화들이 우주비행사의 눈을 통해

보여준 ‘창백한 푸른 점’―지구는 끝없는 공간 속에 외롭게 떠있는, 인류의 ‘근원’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치로 작동하곤 했다. 말하자면 인류의 ‘집’인 지구를 지키려는 노력은 이전의 SF영화들에서 자주 등장한 설

정이며 중국산 SF영화의 탄생에 흥분해 ‘지구를 옮긴다’는 설정만으로 ‘중국의 이야기’, ‘중국성’에 집착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서구와 중국 간 문화의 차이를 본질화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은 1980년대 다큐멘터리 하상(何殤)과 함께 제기되었던 중국의 농경문명/
서구의 해양문명이라는 이원대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졌다. 그리고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은 중국 전통문화의

낙후성, 소극성에 경종을 울리고자 구성되어 문화를 단순화, 본질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이 논리는 고스란히

‘중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초·중등교육과정을 통해 주류이데올로기로 강화, 재생

산되고 있다. 교육에 있어 문화콘텐츠를 이용해 국가의 전통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 이해

19) 장정희, SF장르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동인, 2016, 53쪽.
20) 李勤余, 《流浪地球》的改編: 理性屬於科幻文學,感性屬於科幻電影? , 澎湃新聞 2019년2월7일, https://www.thepaper.
cn/newsDetail_forward_2963399.

21) 流浪不是一種生存方式―關於《流浪地球》的科學槽 , https://www.douban.com/note/217827164/.

22) 실제로 중국어 ‘硬’에 ‘단단하다’ 외에 ‘실력이 있다, 질이 좋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도 가능하다. 언론

보도에서 ‘하드SF’라는 용어는 주로 이런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랑지구는 진정한 의미에서 첫 ‘중국 하드SF’
블록버스터다. 영화 속 종말이 닥치기 직전의 베이징, 얼음으로 뒤덮인 상하이, 지하도시의 명절분위기, 중국적인 교통

법규 안내 등이 모두 이 거대한 SF의 배경이 본토화되었음을 상기시켜준다.” http://news.163.com/19/0209/10/E7IN6E1

T0001899N.html.

23) 이러한 수사는 어느 정도는 중국이 제작하는 정통 SF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관객의 흥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

다. 제작 단계에서 유랑지구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고 개봉 첫날 코미디 요소가 가미된 크레이지 에일리언이
1위에 오른 반면 유랑지구는 4위에 머물렀다. 때문에 유랑지구은 성공은 사람들에게 ‘다크호스’의 반격, ‘새로운 세
력의 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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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지나친 편향성을 보일 때는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사회의 경직된 국가주의, 애국

주의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유랑지구가 인기를 얻은 후, 중국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대입을 비롯한 시험에 대비한 문제 출제에 유랑
지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영화 유랑지구의 의의나 주제를 묻는 문제의 모범답안은 대부분이 ‘중화 전
통문화의 우수성’이라든지 ‘문화자신감 강화’,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과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 등으로 제시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24)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 과학기술의 중요성, 세계 문화와의 교류 등 다양한 분

야의 사유보다는 여전히 전통문화에 대한 편향적인 해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통 중화문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영화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미국(서구)이 영화와 관련된 담론이

재생산되는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환기되고 있다. 영화에서는 미국을 비가시화할 수 있었지만(그렇게 해야 중

국의 이야기를 갈등이나 충돌 없이 풀어낼 수 있으므로),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하기에 중국/서구의 이원대립

구조에 기반한 해석이 되풀이되고 영화 자체는 전 지구적 위기를 함께 타개하려는 범세계적 주제임에도 불구

하고 해석에서는 오히려 ‘중국 고유의’, ‘중국의 이야기’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4. 나가며

유랑지구의 제작과 흥행은 중국영화사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중국
춘제당은 서민적 코미디, 역사물, 애국주의 대작을 넘어서서 보다 다양한 장르와 주제로 확장할 것이고 이러

한 시도 속에서 중국 영화산업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해야 할 일은, 보다 개방적

이고 포용적인 관점에서 영화에 가치관을 담고 그것을 해석해냄으로써 영화를 둘러싼 지식체계를 점차 풍부

하게 구축해가는 일이다.

서구의 과학소설을 소개했던 만청(晩淸)의 지식인들이 보기에 과환기담(科幻奇譚)의 출현은 과학 발전의 산

물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발전의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가 아니었다. “만청의 과환기담은 일종의 지식

체계(episteme)의 전환, 즉 어떤 특정한 역사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미 존재한, 혹은 상상해낸) 지식형태의

전체적인 전환이지 반드시 지식 내용의 비약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5)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의 현

실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랑지구의 출현은 물론 중국의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국가적 실력이 발전
한 오늘날의 맥락에서 가능한 것이었겠지만, 동시에 21세기의 중국이 가진, 혹은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고 표현해낼 수 있는 지식체계의 전환이기도 하다. 텍스트에 대한 해석과 비판 역시 전환된 지식체계

안에서(혹은 지식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며)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찬사가 되었든 비판이 되었든 영화를 둘러싼 담론이 근대 이후 지속되어온 중국/서구의 이원대립과 문화

본질주의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유랑지구 텍스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영화를 둘러싼 지식체계에 남아있는 관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랑지구의 성공에 고무
된 중국 영화계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시도를 할 것이고 이것은 진정한 지식체계의 전환에 필요한 양분을 제공

해 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SF영화의 원년’의 도래는 축하할 만한 일이다.

24) 李天賜, 2019年高考新課標全國文綜卷_政治試題解析 , 中學政史地(高中文綜) 2019년 Z2기. 王邦樂, 2019年中考道德

與法治模擬試卷(四) , 中學政史地(初中適用) 2019년 Z1기 등 참조.
25) 王德威, 被壓抑的現代性, 北京: 北京大學出版社,2005, 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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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개혁 담론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 2018년 ‘개혁개방 선봉인물 100인’ 선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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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시작 ― 2018년 ‘개혁개방 선봉인물 100인’의 선정

2018년 중국 관방의 화두는 단연 ‘개혁개방 40주년’이었다. 1년 내내 ‘개혁개방 40년’이 온 매체의 주요 화두

가 되어 눈길 닿는 곳마다 ‘개혁개방 40년(改革开放四十年)’이란 일곱 글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과

국가사업의 중심을 경제 건설로 이전하고 개혁개방을 실행한다’는 역사적 결정을 천명한 11기 3중전회가 열린

날인 12월 18일엔 ‘개혁개방 4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이 ‘개혁개방 40주년 기념대회’는 인민대회당에서

국가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CCTV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으로 송출됐다. 이 기념대회에

서 가장 눈길을 끄는 코너는 ‘개혁개방 선봉인물 100인(이하 ‘개혁선봉 100인’으로 약칭)’에 대한 표창식이었

다. ‘개혁개방 추진에 있어 걸출한 공헌과 탁월한 모범의 역할’을 한 ‘인민 군중의 우수 대표’1) 100인을 선정

해 그에 걸맞는 ‘칭호’와 ‘표창’을 수여한 것이다. BAT의 창업자 마윈(馬雲), 리옌홍(李彥宏), 마화텅(馬化騰)을

필두로 류융하오(劉永好), 허샹젠(何享健) 등 중국 재계의 스타 기업가, 투유유(屠呦呦), 난런둥(南仁東), 징하

이펑(景海鹏) 등 세계적인 과학자 등이 ‘개혁선봉 100인’으로 호명됐으며, 인민대회당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표

창을 받아드는 세계적 스타들의 모습은 진정 ‘개혁개방 40주년’ 기념식의 화룡점정이었다.

중국 내의 떠들썩한 축하 분위기와는 별도로 우리는 이 ‘개혁개방 40년’이 가지는 무게에 대해 온당하면서

도 비판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개혁개방 초기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들처럼 중국 역시 망할 것이라던

‘중국 필망론’, 2000년 전후 경쟁적으로 등장한 ‘중국 위협론’과 ‘중국 낙관론’, 2010년 전후 중국의 G2 굴기 및

이에 대한 전 세계의 심리적 저항 등을 모두 뚫고 지나온 40년 세월의 경험은 간단치가 않다. 바깥에서 어떻

게 평가하든 그리고 안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축적됐든 40년 동안 ‘개혁개방’의 노선은 흔들림 없이 견지

됐고 부정할 수 없는 성과를 내었다. 이제야말로 후쿠야마 식의 ‘역사종결론’이나 혹은 성급한 ‘중국 위협론’이

나 ‘중국 낙관론’이 아닌,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포괄적 시야가 필요한 때이다.

* 본 발표문은 2019년 중국문화연구 제44집에 실린 논문 중국 국가개혁 담론의 방향과 특징 — 2018년 ‘개혁개방 선

봉인물 100인’ 선정을 중심으로 를 요약 및 발전시킨 것임을 밝힙니다.

** 숭실대 연구교수

1) 中央慶祝改革開放40週年表彰工作領導小組辦公室編, 改革先鋒風采錄, 黨建讀物出版社, 2019年,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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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지난 40년 동안의 개혁개방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는 시점이자 향후 새로운 단계를 준비, 수립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

했다’고 선포했다. 시진핑이 특별히 강조한 ‘신시대’란 무엇일까. ‘신 중국’, ‘신시기’ 등 적어도 사회주의 중국

의 역사 구분에 있어서 ‘신’은 중국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진핑의 ‘신시대’ 역시 중

국 사회에 발생할 어떤 근본적 변화를 가리키는 것일까. 현 국무원 부총리이자 미중 무역 담판에서 시진핑의

특사를 맡고 있는 류허(刘鹤)는 2018년 1월 24일 다보스 포럼 폐막 연설에서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거시 경제 정책이 ‘하나의 총체적 요구’, 즉 ‘중국 경제가 이미 고속 성장의 단계에서 높은 질적

발전 단계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둘러싸고 설계되었고, 이 총체적 요구 아래 ‘공급측 구조개혁’이라는 ‘하나의

주 노선’과 ‘(금융) 리스크 해결, 빈곤 탈출, 오염 퇴치’의 ‘3대 공격전’의 개혁을 실시2)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

다. 류허의 발언에서 ‘신시대’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 경제가 이미 고속 성장의 단계에서 높은 질적

발전 단계로 전환’되었다는 판단이다. 개혁의 성패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시진핑이 강조한 ‘신시대’

는 높은 질적 발전 단계로의 전환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말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는 높은 질적 발전의

단계로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일 것이다.

류허는 이어 ‘과거 40년간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이 기댔던 것은 개혁개방이며, 미래 양질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며 기대야 하는 것 역시 개혁개방’이라며, 향후 ‘개혁개방을 가속화’ 할 것을 천명했다. 논리적으로만 본

다면, 40년 간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축적된 여러 문제들, 금융 리스크의 심화, 양극화, 환경오염 등을 다시

한 번 개혁개방에 기대어 해결할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이 새로운 개혁개방의 국가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금으로선 전망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대외개방’, ‘개방형 세계경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개방의 가속화’라는 국

가 전략은 분명 추세를 거스르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으로 읽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선정된 ‘개혁선봉 100

인’은 향후 중국 개혁의 방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근거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순 있을 것 같다.

‘개혁개방 40주년’에 맞춰 선정된 ‘개혁선봉 100인’은 지난 40년 동안의 개혁개방에 대한 공헌뿐만 아니라,

미래 질적 발전의 비전을 체현하고 있는 인물로 보아야 한다. 본 논문은 이 ‘개혁선봉 100인’을 ‘모델’로 삼아

이들이 각 분야에서 체현, 선도하는 가치와 비전을 읽어내고, 이들 전체를 통해 향후 중국의 총체적인 미래

비전을 그려보려 한다. 본 논문이 상정하는 ‘모델’은 모범 혹은 전범을 뜻하는 일반적 용법이 아니라, ‘한 사회

의 지배적 가치와 질서를 체현하고 있는 사람 혹은 상징물’3)을 뜻하는 분석적 개념이다. 이런 ‘모델’은 한 사

회의 지배적 가치와 질서를 체현하는 동시에, 자발적 동의나 냉소적 저항 혹은 반항 등의 반응 속에서 사회문

화 질서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혁선봉 100인’을 우회로로 삼아 향후 중국 개혁의 총체적 비전을 그려보되, 이를 사회

주의 중국의 ‘인민 영웅’의 표창이라는 전통 속에서 독해하려 한다. ‘개혁선봉 100인’의 선정을 인민 영웅 표창

의 맥락에서 고찰할 때, ‘개혁 선봉’의 특징 및 그 역사적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 기대한다.

2. ‘모범’ 인물 선정의 역사 ― ‘전국 모범노동자’

1) 사회주의 시기 ‘전국 모범노동자’의 표창과 선전

사회주의 중국은 의례적으로 국가 이념을 체현한 ‘인민 영웅’을 선정해 사회주의 국가의 가치를 선양해 왔

다. 사회주의 시기 이 인민 영웅은 주로 일선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였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사회주의 시기

2) 류허, “높은 질적 발전을 추동해 전지구적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공동으로 촉진시키자”, 2018년 다보스 포럼 연설, 201

8.1.24. 한국어 번역은 http://hub.zum.com/zuminchina/21724 참조)

3) 양한순, 모범노동자가 된 부자들: 시장권력의 성장과 현대 중국사회 모델의 변천 , 국제 지역연구 16권 3호, 2007년,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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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감이 되는 노동자를 선정해 ‘모범노동자’로 표창했는데, 이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

이기도 했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1982년) 제4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노동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모범노동자’의 선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노동은 노동능력을 가진 모든 국민의 영광스런 직책이다. 국유기업과 도농집체경제조직의 노동자는 마땅히 국

가의 주인공이라는 태도로 자기의 노동을 대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노동경쟁을 제창하고 모범노동자와 선진

근로자를 장려해야 한다”4)

여기에서 ‘모범노동자(劳动模范)’는 주로 농업이나 공업 등 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선진근로자(先进

工作者)’는 국가기구나 공공기관 등 사무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 둘을 통칭해서 ‘모범노동자(勞

模)’라 불렀다. 헌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각급 정부는 노동절에 모범노동자를 선정해 포상하는 의례를 진행

했고, 당 중앙과 국무원은 전국 범위에서 ‘전국 모범노동자’를 선정해 표창했다.

사실 헌법에 규정되기 전부터 ‘전국 모범노동자’에 대한 표창은 단속적이지만 의례화됐다. 사회주의 초기

전국 모범노동자 평가의 기준은 ‘야근과 특근을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사업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주

요한 기준’5)이었다. 사회주의 시기는 비정기적으로 표창이 있다가, 1979년 ‘모범노동자’와 ‘선진근로자’에 대해

이론적으로 개괄하고 이를 1982년 헌법 조항에 추가한 이후 1989년부터는 전국 모범노동자 평가 선정이 규범

화6)됐으며, 5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진행됐다. 1950년 처음 시작된 ‘전국 모범노동자’에 대한 표창은 2019년

현재까지 총 15 차례 진행되었다.

사회주의 시기 전국적인 ‘모범노동자’로 추앙을 받았던 인물에는 레이펑(雷鋒), 왕진시(王進喜), 천융구이(陳

永貴), 스촨샹(時傳祥), 자오위루(焦裕祿), 장빙구이(張秉貴), 멍타이(孟泰) 등이 있다. 이 중 왕진시, 천융구이,

스촨샹, 장빙구이, 멍타이 등은 모두 전국 모범노동자로 표창을 받은 반면, 레이펑의 경우는 생전에 모범노동

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에도 매년 3월 5일을 ‘전 국민이 레이펑을 배우는 날’로 기념할 만큼 레이

펑은 모범노동자의 전형으로 받들어지고 있다.

사회주의 시기 이러한 ‘모범노동자’의 선정 및 이들의 모델 작용은 모든 사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철인 왕진시를 대표로 하는 모범노동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동력이 되었고, 당시 모든 사회생

활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7)였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중국 사회가 무슨 일

을 하든지, 예를 들면 정치 활동이나 생산 활동 심지어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활동이나 환경 위생 등의 활

동까지 모두 전당적 동원, 전민적 동원의 방식을 통해 진행되는, 사회생활의 절차화, 규칙화 정도가 매우 낮은

사회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델과 전형을 수립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도록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운용하는 효과적인 방식’8)이었다고 순리핑은 설명한다. 게다가 지금까지 기억되는 전국 모범노동

자가 대부분 60년대 초반 선정된 인물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소련 기술과 자

원의 이탈, 그리고 잇따른 대약진의 실시와 실패로 인해 물질 자원과 기술 및 지식이 극도로 결핍되었던 때,

레이펑처럼 군 조직을 위해 극도의 자기희생을 하는 인물, 왕진시처럼 아무런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맨 몸으

로 유정을 개척하는 인물 등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만으로 기술과 자원, 자본의 결핍을 메꾸고 공업화를 이룬

생생한 모델이 된 것이다.

4) 勞動是一切有勞動能力的公民的光榮職責。國有企業和城鄉集體經濟組織的勞動者都應當以國家主人翁的態度對待自己的勞

動。國家提倡社會主義勞動競賽，獎勵勞動模範和先進工作者。國家提倡公民從事義務勞動。(1982년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42조)

5) “勞模評選引發三大爭議”, 南方周末, 2005年 4月 28日.

(http://news.sina.com.cn/c/2005-04-28/18586521703.shtml, 2019.4.15. 최종검색)

6) 1989년 국무원이 발표한 전국 모범노동자와 선진근로자 표창 대회에 관한 통지 에서 “조국을 사랑하고 4개의 기본 원

칙을 견지하고 개혁개방 방침을 수호하고 아래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모범노동자에 선정될 수 있다. (1) 기업의 생산

발전, 개혁의 심화, 경영관리의 개선, 경제 효과와 사회 효과의 제고 등 방면에 큰 공헌을 한 사람, (2) 농업 생산과 농

촌 경제의 발전 방면에 큰 공헌이 있는 사람, (3) 연구, 교육, 문호, 위생, 체육 등의 사업에서 큰 공헌을 한 사람... (9)

기타 방면에서 큰 공헌을 한 사람”의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勞模評選引發三大爭議”, 앞의 기사)

7) 孫立平, 勞模評選的尷尬 , 社會轉型, 2005年第六期, 52쪽.

8) 孫立平, 앞의 논문,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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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 모범노동자’ : 자기희생에서 시장모델로의 전환

전국 모범노동자 선정의 역사에서 2005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례적인 해라 기록될 만하다. 먼저 전국

모범노동자 후보 명단 중 처음으로 민영기업가의 이름이 포함됐다는 점, 둘째, 전국 모범노동자에 처음으로

농민공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점, 셋째, 전국 모범노동자 및 선진공작자 후보 명단이 처음으로 미리 전국 범위

에서 공시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 전국 모범노동자 후보가 공시되자마자 사회 각계에서 큰 논쟁이 일었는데, 논쟁은 주로 세 가지 방면으

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야오밍(姚明), 류샹(刘翔) 등 스포츠 스타에게 전국 모범노동자 표창을 주는 것이 적

절한가? 둘째, 포브스가 중국 대륙 최고의 부호로 꼽은 민영기업가 류융하오(刘永好)9)에게 전국 모범노동자

표창을 주는 것이 적절한가? 셋째, 이번 전국 모범노동자 후보에는 또 다수의 정부 관리가 포함되어 있었는

데, 정치지도자 간부가 모범노동자로 선정되는 것이 적절한가?10) 이 세 가지 차원의 문제제기는 대개 문제적

인 인물인 스포츠 스타 ‘야오밍이 전국 모범노동자로 선정된 것이 적절한가’의 논의로 뭉뚱그려졌다. 같은 스

포츠 스타라도 당시 중국에서 활동했던 류샹11)과는 달리, 야오밍은 미국 NBA에서 활동하면서 큰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전국 모범노동자’로 받아들이기에 더욱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었다.

‘야오밍이 전국 모범노동자로 선정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들끓는 문제제기는 물론 야오밍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 개혁개방 이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가치의 하락과 빈부격차의 격화에 대한 대중의 수

용도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반대 여론은 레이펑, 왕진시 등 전통적인 모범

노동자에 비추어 야오밍의 모범노동자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했다. ‘모범노동자란 마땅히 평범한 일터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보통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이 설사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

들은 보통 죽도록 고생만 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듣거나 혹은 좋은 평가를 받았더라도 보상은 제대로 못 받았

다.(중략) ’모범노동자‘ 표창은 국가와 정부가 이런 보통 노동자의 오랜 동안의 높은 헌신과 낮은 보답에 대한

일종의 보상인 것이다’12)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야오밍 등 전국모범노동자 선정을 둘러싼 반대여론에 대해 관방이 밝힌 입장을 통해 중요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모범노동자 선정 기준에 있어 ‘국가 산업경제에 대한 (양적) 기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다. 먼저 야오밍의 선정에 대해 당시 인사부(人事部) 부부장 인웨이민(尹蔚民)은 ‘최근 야오밍은 국가를 대표

해 두 번의 올림픽, 한 번의 세계농구선수권대회, 한 번의 아시안게임과 세 번의 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에 참

여했으며, 조국을 위해 명예를 얻었다. 그는 평가 선정 추천 범위에 부합하며 평가 선정 추천의 조건에 부합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류융하오의 선정에 대해서 당시 중화전국총노동조합(中华全国总工会) 부주석이

자 서기처 제일서기 장쥔쥬(张俊九)는 표창을 받은 민영기업가(류융하오를 포함해 2005년 전국 모범노동자로

선정된 민영기업가를 가리킴)는 주로 중앙통전부(中央统战部)와 발전과개혁위원회(发展与改革委员会) 등 5개

부문이 2004년 전국 비공유경제(非公经济)인사 중에서 선정한 100인 중 ’우수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업 건설자

‘와 ’기타 성부급 모범노동자’ 중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말인즉슨, 2005년의 류융하오의 선정은 그 전에

중앙통전부와 발전과개혁위원회에서 비공유경제 인사 부문에서 표창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

다는 말이다.

그러나 2005년 ‘야오밍의 전국 모범노동자 선정’이 드러낸 논란은 ‘노동’과 ‘노동자’의 정의와 범위의 변화

그 이상이다. 만일 국가 표창이 시장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은 스포츠 스타나 민영기업가 등을 다시 한 번 승

인하는 것에 그친다면 국가 표창으로서의 가치 자체가 도전받게 될 것이다. 또 류융하오의 예에처럼 노동조합

이 모범노동자의 후보로 ‘기업가’를 추천한다면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과 의미 역시 퇴색되고 말 것이다. 또

9) 신희망그룹(新希望集團)의 총수인 류융하오는 2005년 당시 약 93억 9천만 위안(당시 약 11억 6천 달러에 상당)의 자산

규모로 2005년 포브스 선정 중국 부호 5위를 기록했다.

10) “勞模評選引發三大爭議”, 앞의 기사

11) 潘多拉, 評勞模還是評“大腕” , 民主, 2005.6, 43쪽.
12) 潘多拉, 앞의 논문,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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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나서서 한정된 국가 자원을 승리자에게 몰아준다면 역시 국가의 자원 분배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13). 사실 ‘야오밍의 전국 모범노동자 선정’은 정부의 직능, 노동조합의 역할, 자원분배에 있

어 ‘시장을 우선’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3. ‘모범노동자’에서 ‘개혁선봉’으로

2005년 ‘야오밍’을 둘러싼 대 토론 이후에도 전국 모범노동자는 계속 선정되었지만 이제 ‘인민 영웅’의 효력

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모범노동자는 어떤 새로운 모델도, 사회적 이슈도 제공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8년 ‘개혁선봉 100인’으로서 또 다른 인민 영웅의 모델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당 중앙은 '개혁개방 40년'

을 맞아 개혁개방을 위해 눈부신 공헌을 한 개인을 표창하기로 결정하고 각 지역 각 부문에서 반복적인 비교

선정, 조직적 고찰, 집단적 연구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해, 구술 심사와 종합적 고려를 통해 100명의 표창 대상

을 선정했다. 최종 발표와 표창은 2018년 12월 18일 ‘개혁개방 40주년 기념대회’ 때 진행했다. 그리고 기념대

회 이튿날인 12월 19일부터 인민일보는 신문 두 면을 할애해 ‘개혁선봉 100인’ 열전을 연재했고, 2019년에는
개혁선봉의 풍채(改革先锋风采录)14)라는 단행본이 편찬됐다.
‘개혁개방 선봉인물 100인’의 면면을 보면, 성별, 민족(신분), 정치색, 연령, 지역, 종사 분야 등에서 고른 안

배를 한 것이 눈에 띈다. 그럼에도 ‘남성, 한족, 공산당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비주류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성 11인, 비-한족 8인(티벳족 2인, 회족 2인, 위구르족 1인, 몽골족 1인, 만주족 1인, 장족(壮族) 1인), 비-공

산당원 9인(93학사사원(93学社社员) 2인, 무당파 6인, 군중 1인), 홍콩/마카오 출신 4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49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이 56인, 50년대 출생한 사람이 20인, 60년대가 16인, 70년대가

5인, 80년대가 2인(이 외 小岗村 농민들 1팀 포함 총 100인)의 분포를 보인다. 특징적인 것은 기업가가 21인으

로 전체 20%를 넘게 차지한 반면 노동자는 3인만 선정되고, ICT, 전파망원경, 중의학, 핵기술, 양자학, 종자학

등 과학 기술 방면에서 16명이 선정되는 등 기업가와 과학기술 강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아래는 개혁선봉

100인을 분야별로 정리한 표이다(비중이 높은 순).

‘개혁선봉 100인’의 열전을 일람하다 보면 ‘탐험’, ‘탐색’, ‘기술’, ‘혁신’ 등의 가치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주의 시기 모범노동자를 통해서 육체노동과 자기헌신의 정신이 구체화되고,

개혁개방 시기 모범노동자를 통해서 ‘성장’과 ‘발전’, ‘시장’의 가치가 구체화됐다면, 이제 2018년 개혁개방의

결절점에선 ‘개혁선봉’을 통해 ‘혁신’의 가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들 ‘개혁선봉’은 하나같이 개혁 초기 체제 전환의 시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 누구보다 먼저

개척과 탐험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성공을 거두고 하나의 모델이 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실상 농촌 가정청부생산(农村土地承包) 제도를 이끌어 낸 샤오강촌 (小岗村)의 농민들이 ‘농촌개혁의

선행자’라는 칭호를 받은 것을 필두로 해, ICT 분야에서 한자입력 기술을 개발한 왕융민이 ‘'王码五笔'자형의

발명자’, 한자 레이저 조판시스템(漢字激光照排系統)과 팡정 칼라 출판 시스템 연구개발 주도한 왕쉬안이 ‘과

학기술 체제개혁의 실천적 탐색가’, BAT의 창업자 바이뚜의 리옌홍이 ‘귀국 창업으로 과학기술혁신을 추동한

우수 대표’, 알리바바의 마윈이 ‘디지털경제의 혁신자’, 텅쉰의 마화텅이 ‘인터넷+ 행동의 탐색가’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리고 이런 개척과 탐험의 정신은 기술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개혁선봉은 민영·국영·향진·군전

민(軍轉民) 등 다양한 기업의 기업가를 다수 선정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업실적이나 자산 규모만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욱 강조되는 것은 이 기업들이 기술, 영업 모델, 경영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루었느냐에 초

점이 집중되어 있다. 류융하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류융하오와 그의 4형제는 개혁개방이 시작되자마자 ‘철밥

통’인 공직을 포기하고 대담하게 신진현(新津县) 구자촌(古家村)으로 가 종자를 심고 양식을 했다. 그들은 닭

을 기르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결국 중국 최초 애저 사료(乳猪配方饲料)인 ‘희망1호’를 연구 개발했다. 이 ‘희

13) 孫立平, 앞의 글, 52-53쪽.

14) 中央庆祝改革开放40周年表彰工作领导小组办公室编, 改革先锋风采录, 北京, 党建读物出版社, 2019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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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1호’는 시장에서 곧 수입 사료를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세계 시장에까지 진출했다. 류웅하오가 이끈 기업 역

시 사료 생산, 농업 과학기술, 식품 가공에서 시작해 금융 서비스까지 아우르고 있으며 전 세계 30여개 국가

와 지역에 600여 개가 넘는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16년 연속 ‘중국 500대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017년 신희

망 그룹의 매출은 1천 억 위안(약 한화 16조)을 넘어섰다.

둘째 ‘개혁 선봉’은 또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루고, 이 혁신을 통해서 그 분야의 도약적

발전을 이끌어 낸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레이펑 정신의 전수자’라는 칭호를 받은 이는 궈밍이(郭

明義)를 들 수 있다. 그의 인생 역정은 여러모로 레이펑과 비슷하다. 궈밍이 역시 군대에서 운전병이었으며

공장에서 일했었다. 그는 운전병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한편 월급을 모아 재난 지역에 성금으로 보내’거나

빈곤 학생을 돕는 성금으로 썼다. 최근 ‘궈밍이를 따라 레이펑을 배우자’를 주제로 한 자원봉사 단체가 전국적

인 활동을 하는데, 봉사 누적 횟수 1000회 기록, 지원자가 18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군대나 공장에서의 경

력, 그리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정신 등은 모두 레이펑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이 레이

펑 정신의 계승자에게서 레이펑에서와 달리 두드러지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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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학 및 문화 분과Ⅱ】 발표 ➄

중국 신시기 ‘항미원조’ 영화를 통해 본

포스트 사회주의 문화재구성 고찰
― 마음 깊은 곳(心靈深處) (1982)을 중심으로

한담*
1)

【목 차】

1. 문제 제기

2. 영화 ｢마음 깊은 곳｣ 풀어 읽기 

  1) ‘혁명’과 ‘개인’ 가치관의 충돌

  2) 새로운 주체의 등장: 지식인 그리고 여성 (미완)

3. 나오며

1. 문제 제기

1978년 12월, 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을 대표로 하는 개혁파가 실권을 잡게 되면서, 중국은 본

격적인 ‘신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는 마오쩌둥(이후, 마오) 시기, 즉 사회주의 혁명 시기와의

‘단절’이 아닌 ‘연속’ 상에 놓고 고찰해야 한다. 그 이유는 국내적으로 여전히 공산당 집권체제를 유지하는 중

국에서, 혁명적 합법성과 국가적 정통성의 상징으로서 마오와 그 사상을 보존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

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여전한 세계적 냉전체제와 국내 탈냉전이 겹쳐진 특수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

해, 세계적 탈냉전이 동구 공산권 와해와 소련의 해체가 이뤄진 1990년을 전후로 이뤄졌다면 아시아에서 탈냉

전, 특히 중국은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으로,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195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중소분

쟁으로 최소 20년 먼저 탈냉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1)

그러나 1980년대 담론의 문제점은 ‘신시기’의 이러한 시대적 맥락이 결락된 채, 사회주의 혁명 시기의 부정

과 망각이라는 ‘단절’의 기획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문화예술 방면도 문제는 비슷하다. 1978

년 10월, 문예계는 중화전국문학예술공작자 제4차 대표자 대회를 통해 창작의 자유와 사상해방을 보장한다는

3중전회의 선언2)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첫 번째 상징적인 조류는 1977年 人民文學에 실린
류신우(劉心武)의 반주임(班主任) 으로 시작된 ‘상흔문학(傷痕文學)’과 그 뒤를 이은 ‘반사문학(反思文學)’이다.

이것이 문화대혁명(이하 문혁) 종결 직후부터 1980년대 초중반까지의 주류 담론이었으며 영화계 역시 이와

보조를 거의 같이 했다.3) 작품 대다수는 비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문혁 폭로를 주된 내용으로 삼아, ‘오사시기’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봉건성으로 인하여 초래된 인성과 인도주의가 사라진 시기로 간주했다. 이 시기에 관한

기존 연구 또한 주류 담론을 따라가다 보니, 결과적으로 혁명과 탈혁명 사이의 문화구성 전환을 심도 있게 포

* 전남대학교

1)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기획, 김미란·오영숙·임우경 엮음, 이동하는 아시아, 그린비, 2013년, 서론 참고.
2) 문예계 현대화 실천 ‘6개 원칙’이란, 쌍백방침 관철, 실사구시, 사상해방, 금구의 타파, 민주정신 발양, 극좌 노선 시정이

다. 김시준, 중국당대문학사, 소명출판, 2005년, 317쪽.
3) 류원빙 지음, 홍지영 옮김, 중국 영화의 열광적 황금기, 산지니, 2015년.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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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해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담론을 되돌아보면 전반적인 과거 혁명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아닌 문혁이라는 특정 역사적 사건 안에서 ‘사인방’ 비판으로 집중되고, 더 나아가 사회주의 혁명 역사 전체를

회의하고 부정해 버리는 과오를 초래하게 되었다.4) 자연스럽게 문혁의 청산은 ‘오사’로의 회귀와 ‘계몽’의 완

성으로, 또 지식인은 ‘계몽자’로서 잃었던 주도적 위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이 시대적 전환기의 과제가 문혁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중국으로의

도약의 임무를 짊어지고 있었다면, 상흔과 반사로 대표되는 ‘단절’과 동시에 기존의 혁명 국가 서사를 ‘다시

쓰기’ 혹은 ‘고쳐 쓰기’ 함으로써, 마오와 이후 시기를 ‘연속’ 선상에 놓고 새 정권의 합법성을 구축해야 했다

는 점도 놓칠 수 없다. 특히나 소수의 지식인이 아닌 대중의 입장에서, 비록 급진적인 혁명은 끝났지만 오랜

시간 경험을 거쳐 형성된 기존의 인식과 감정구조까지 단번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다.5) 이때, 문화적 수단은

급진적이고 난해한 정치 구호나 정책 변화와는 달리, 대중에게 친숙한 방식과 소재로 새로운 시대로 완만한

이행을 꾀하기 위한 심적 공감과 지지를 조성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이 시기 중국이 어떻게 자신의 혁명 역사를 재서사하고 새로운 정

체성으로의 전환을 이뤄냈는가를 문화적으로 거슬러 읽고자 한다. 연구 대상으로 주목한 것은 1980년대 초,

중국의 ‘항미원조’ 즉, 한국전쟁 주제의 영화이다. ‘항미원조’ 서사가 마오시기 중국과 그 이후, 혁명적 자아 및

신인 상상과 그 전환을 연속선 상에 놓고 고찰할 수 있는 문화적 매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마

오시기 항미원조 문예는 인민지원군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혁명 영웅주의, 애국주의, 국제주의 정신을 주

제로 한 사회주의 문예였다. 근대 민족국가에 있어 필수적인 ‘내셔널리즘적’ 기반 위에 영웅주의, 프롤레타리

아 국제주의라는 ‘혁명 이데올로기’를 모두 담아낸 이 주제는 신중국의 국가적 사명인 강한 중국과 혁명 중국

건설 메시지와 맞닿아 있었다. 그 중요성을 증명하듯, 항미원조 서사는 1950년대 초중반의 전쟁 시기는 물론,

문혁 시기에 이르는 마오시기 내내, 연극, 노래, 문학, 영화, 양판희 등의 다양한 문예 형식을 통해, 신중국의

혁명 자아 상상을 강화하는 국가 서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런 점에서 1950~1970년대 항미원조 문예는 사회주

의 시기, 마오시대 중국의 시대 담론을 관철하고 있는 서사로서, 냉전이 인민 대중들에게 어떠한 심미적 과정

을 통해 내면화되었는지를 고찰할 수 있는 문화적 창구라고 볼 수 있다.

자칫 모순적일 수 있는 ‘애국과 혁명’의 ‘항미원조’ 메시지는 바로 그 때문에, 혁명 자아 서술이 민족국가 서

술로 전환된 신시기 초에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 또한, 이 전쟁이 ‘국제전’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마오시기

‘항미원조’ 문예가 냉전적 국제관계와 그 변화를 대중들에게 인식시켰다면, 신시기 초에는 진영론을 벗어난 새

로운 다국적 관계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자아를 재정위 해나가는지 맥락화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항미원

조’ 문예는 신중국의 냉전적 세계관과 그 탈변 과정을 담고 있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2. 영화 마음 깊은 곳 풀어 읽기

신시기 항미원조 문예 중에서 문학작품이 아닌 영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항미원조 경전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웨이웨이와 루링의 작품이 비록 문혁 이후 출판되었으나 여러 문헌의 기록 정황을 볼 때, 사회주

의 혁명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들의 시선은 비록 곳곳에 혁명 아이러니와 인도주의적 측면이

드러나긴 하나 계급 이데올로기 색채가 여전히 강하다. 신시기 변화적 징후들이 명확히 감지되는 것은 영화

세 편이다. 그 중, 마음 깊은 곳 (이하 마음 )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4) 따이진화(戴錦華)는 80년대 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반성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반성을 거부했으며, 그것은 성

공적인 담론 실천으로서 즉시 ‘혁명과의 고별’이라는 강한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냈다고 언급했다. 따이진화 지음, 오경

희·차미경·신동순 옮김, 숨겨진 서사, 숙명여자대학교 출판, 2006년, 93쪽.
5) 첸리췬(錢理群)은 마오를 찬양하든 비판하든, 그의 사상은 당대 중국인의 사유와 정감 방식, 더 나아가 민족정신, 성격,

기질에 아주 깊은 각인을 남겼다고 했다. 심지어 그는 중국이 儒道墨法 등 전통 외에 ‘마오쩌둥 문화’를 하나 더 가지

고 있다고 설명하며, 오랫동안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지도적 주입을 통해 중국에서 그 문화는 이미 민족집단의 무의

식, 곧 새로운 국민성을 형성했다고 말한다. 첸리췬 지음, 연광석 옮김, 모택동 시대와 포스트 모택동 시대 1949 ~ 20
09(상), 한울 아카데미, 2012년,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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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장춘영화제작소에서 제작된 마음 은 1981년 발표된 멍웨이자이(孟偉哉)의 중편 소설 一座雕像的

誕生(조각상의 탄생) 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이 시기 상영된 항미원조 영화 중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

다. 영화는 1953년 한국전쟁 종전을 몇 시간 앞둔 상황부터 시작된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전쟁이 끝나고 지

원군들은 크게 기뻐하지만, 군의관 오우양란(歐陽蘭, 이하 양란)은 마음이 복잡하다. 사랑하는 가족과 약혼남

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도 크지만, 희생된 수많은 동지들과 달리 자신은 살아남았다는 마음의 부채 때문이다.

양란은 조국에 발을 딛자마자, 희생된 동지의 유품을 전해주기 위해 그들의 자녀가 맡겨진 보육원에 들른다.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 못 하는 어린 두 남매는 그녀를 보자마자 엄마로 오인하고 그녀 또한 차마 진실을 털

어놓지 못한다. 그녀는 고민 끝에 두 남매의 엄마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를 부모님과 약혼남에게 알린다. 하지

만 약혼남은 열사의 자녀 보육은 국가의 일이고 결혼 후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한다. 양란은 크게 낙

담하지만, 파혼을 감행하며 ‘생존자’로서 자신에게 지워진 의무를 지키고자 한다. 부대로 복귀 후, 두 아이를

키우며 지원군 영웅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던 그녀는 전쟁터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지 장썬(張森)을 만난

다. 그는 양란과 같은 ‘생존자’로 그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 또한 항일전쟁 때 부모를 잃고 그녀와

같은 어머니 손에 성장했다며 그 책임을 함께 짊어지자고 한다. 그렇게 네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6)

이 영화가 다른 두 편의 영화보다 특별한 것은, 무엇보다도 전쟁 이후의 것들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다. 과

거 혁명시기 전쟁 영화에서는 오직 ‘승리’만 있었고, 승리를 위해 스러져간 병사의 죽음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

는 숭고한 일이었다. 따라서 그 죽음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영광’이었고 남은 전우들에게는 ‘학습’해야 할 모

범이었다. 사실 전쟁터는 늘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병사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생의

강한 충동,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시달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나약한 모습은 북한의 여성과 고아 형상에

만 허락되었다. ‘전쟁 피해자’로만 그려진 조선 형상이나 ‘보호자’로 그려진 지원군 형상이나 모두 다 중국 참

전의 정당성과 강한 중국을 강조하기 위해 도구화된 것이다. 이렇듯 미제국주의가 짓밟은 힘없는 조선을 보호

하는 지원군은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기 보다는 늘 용맹하고 도덕적이며 이타적인 ‘혁명 전사’였다. 자연스럽

게 전쟁의 후과(後果), 예컨대 전사들의 사상(死傷) 상황과 그 후의 삶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는 늘

가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초반부, 다음의 대사는 이 영화가 기존과는 다른 전쟁 서사임을 암시한다.

“戰爭勝利了，而我是幸存者”(전쟁은 승리했지만, 나는 생존자예요)

참호 밖에서 승리에 기뻐하는 지원군들의 함성을 뒤로한 채, 양란은 3일 전 희생된 전우와 그들 부부의 남

겨진 아이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다. 생존자로서의 부채감 그리고 전쟁으로 생겨난 고아들의 이야기를 서

사 전면에 등장시킨 것이다.

1) ‘혁명’과 ‘개인’ 가치관의 충돌

전쟁이 남긴 이 문제는 여주인공과 약혼남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탈혁명 시대 징후로 불거지는데, 그중 하

나가 ‘혁명’과 ‘개인’ 가치관의 충돌이다.

휴전 후 고국으로 돌아온 여주인공은 3년을 기다린 약혼자 황이셩(黃益升)과 드디어 재회하고 행복한 결혼

을 꿈꾼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열사 자녀의 부모가 되어줄 것인가’를 두고 크게 갈등한다. 남자의 대사에는 양

란이 품고 있는 ‘혁명’ 가치관과 상반되는 ‘개인’ 가치관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다.

황: 내가 힘겹게 너를 3년이나 기다린 것은 남의 애 계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야!7)

황: (……)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면 어쨌든 우리 애가 있어야지. 우리 아이, 이해하겠어?8)

6) 작가 멍웨이자이의 원작 소설은 의사로 성장한 두 남매가 아마추어 조각가가 되어 어머니상을 전시하는 프롤로그로

시작한다. 그 밖의 내용은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멍웨이자이는 한국전쟁에 참전 후 부상을 입고 퇴역했다. 그 후,

남개대학(南開) 중문과에 입학하면서 한평생 문예 공작에 종사하게 된다. ‘항미원조’ 주제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작

품은 장편소설 어제의 전쟁(昨天的戰爭)이다.
7) 黃：(……) 我苦苦地等了你三年，也不是爲了作別人的繼父！대본집 4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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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셩은 개인의 행복과 사랑 그리고 그 결실인 자신의 피붙이, 즉 ‘혈연가정’을 원한다. 그의 마음을

읽은 양란은 크게 실망하고 분노한다.

오(독백): 나는 마침내 이해했다. 그러니까 그는 나와 결혼하면 내가 그에게 두 아이를 낳아줄 것으로 여긴 것

이다. 그가 사랑하는 것은 그와 혈연관계를 갖는 후대이다. 그래서 열사의 두 자녀는 쓸모없게 된 것이다.9)

하지만 양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셩도 마찬가지다. 혁명 사업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 차이는 다음의

대사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황: 나는 아무래도 네가 일시적 충동으로 이러는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열사 자녀들을 보살피는 문제는 국가

에 규정이 있는데, 왜 굳이 사서 고생하려고 해?

오: 하지만 나는 이게 일반 행정적 사무가 아니라 감정, 아주 깊은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해.10)

그녀에게 사회주의적 의무이자 숭고한 책임감이라고 생각하는 혁명 사업이 그에게는 이미 국가가 처리할

행정 사무로 전락해버렸다.

황: 네 감정은 아마 숭고함이겠지,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야.11)

양2란의 구구절절한 설명에도, 그의 가치관으로는 사랑이 아닌 숭고한 감정으로는 가정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런 그에게 사랑하는 자신보다 남의 아이를 더 중시하는 그녀는 ‘전쟁이 초래한 심리적 장애’12)

상태로 보일 뿐이다.

중국적 맥락에서 볼 때, 두 남녀는 마치 다른 시대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여자는 혁명 시대에서, 남

자는 혁명이 끝난 신시기에서.13) 같은 시기, 같은 의대를 나와 한 명은 전장으로 한 명은 의학에 투신한 삶의

갈래가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도 다른 생각을 갖게 했을까? 절망하는 양란의 얼굴에서 그녀가 겪은 전쟁의

참혹함과 생존자로서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진다.

불과 몇 년 전 시대 상황만 해도 이셩은 비판 투쟁의 대상이 되어 ‘반동’으로 낙인찍혔을 것이다. 과거 사

회주의 혁명시기, 이셩이 지닌 개인적 가치관은 개인, 혈연, 이기주의적인 ‘낙후’ 사상으로 치부되어 타도 대상

이었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되는 혁명 가치관은 집단, 계급, 이타적인 ‘선진’ 사상이라 추켜세워지며 전자와 이

분법적으로 구분되었다. 그런 시대 상황에서 그가 꿈꾸는 사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한 혈연가정 또한 혁명의

대상이었다. 1950~1970년대 혁명 서사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을 ‘혁명가정’을 전환하는데 필연적 계급 주체

는 바로 공농병(工農兵) 계급이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언제나 구사회에서 겪은 지주나 국민당으로부터의

핍박과 가난 그리고 굶주림으로 인한 ‘원한’이 있었다. 그들을 향한 개인적 복수는 응당 공산당원의 영도 아래

‘계급 각성’을 거쳐 ‘혁명’으로 그들을 전복시키고 ‘해방(翻身)’되는 대단원을 맺었다. 그렇게 ‘혈연小가정’은 ‘혁

명大가정’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이뤘고, 당(혹은 당의 영도자)이 정신적 중추 역할 즉,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자리를 채웠다. 대표적인 예로, 양판희(樣板戲) 홍등기(紅燈記)에서는 과거 반동파(장개석 군대)와 투쟁하다
가족을 잃은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3대가 모여 완벽한 혁명가정을 이루고, 공동의 혁명 사업에 투신한다. 문

8) 黃：(……)還有，我們結了婚，總得有我們自己的孩子。我們自己的，你懂嗎？대본집 47쪽.

9) 畫外歐：我終於明白了，說來說去，原來他把我跟他結婚看成爲我必須給他生兩個孩子，他愛的是同他有血緣關系的後代。

於是，那兩個烈士的子女，就成了多餘的人。대본집 47쪽.

10) 黃：阿蘭，我總覺得那是你一時的感情沖動，據我了解，關於烈士子女的照顧問題，國家是有規定的，你何必自討苦吃？

歐：可是，對我來說，這不是一件普通的行政事務，而是感情問題，很深的感情問題。대본집 46쪽.

11) 黃：你的感情也許是高尚的，但它不是愛情。대본집 48쪽.

12) 黃：想不到你會變成這樣！我真不理解，爲什麼兩個陌生孩子會比我重要，這完全是戰爭造成的心裏變態。대본집 48쪽.

13) 휴전 후, 양란이 조국으로 돌아오면서 무대가 조선에서 상하이로 옮겨지는데, 화면 속 상하이는 높고 화려한 서양식

건물이고 집 내부 모습도 과거 혁명 영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마오쩌둥의 사진과 혁명 구호도 보이지 않아, 마

치 1953년에서 1980년대로 시간 이동한 듯한 착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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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직전인 1964년에 상영된 항미원조 경전 영화 영웅아녀(英雄兒女) 또한 老혁명가가 과거 자신의 잃어버

린 딸을 조선 전장에서 만난다는 설정인데, 그 딸을 길러낸 것은 노동자 계급의 가정이었다. 무산계급이 낳고

길러낸 다음 세대가 ‘혁명 후계자’로 성장하여 세계 평화를 지키는 전쟁에서 당당히 싸워 승리하는 내용을 담

았다. 애정을 바탕으로 한 남녀 간의 사랑 또한 같은 맥락에서 소자산계급의 낙후 사상으로 비판받았고, 오직

계급적 동지 감정의 동지애만이 허락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초는 다르다. 좁혀지지 않는 생각 차이로 두 사람은 결국 파혼한다. 헤어지는 장면에서 이

셩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황:　나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오: 세상사를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개괄하기는 어렵겠죠. 이건 당신에게 나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마찬

가지예요”14)

시비를 판단하지 않는 양란의 대답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더는 과거

처럼 혁명의 대상도, 비판 투쟁의 대상도 아님을 보여준다. 영화에서 양란은 그와 가치관이 같은 전쟁 영웅

장썬을 만나 결국 그녀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개인과 혁명 가치관의 충돌에 있어, 영화는 이렇듯

후자의 숭고함과 희생정신에 변함없이 손을 들어주지만, 기존 혁명전쟁 서사에서의 균열은 다시금 ‘개인’을 이

야기할 수 있는 신시기 초 달라진 문화 풍경을 보여준다.

2) 새로운 주체의 등장: 지식인 그리고 여성 (미완)

1980년대 초반 상영된 세 편의 영화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전투장면이 줄어들고 타자인 적군보다는 지원군

이야기에 집중한다. 또한, 과거 ‘사회주의 신인’으로 형상화된 농민, 혁명 전사의 지원군의 계급 신분은 신시기

영화 속에서 지식인과 예술가로, 남자에서 여성으로의 계급 및 젠더 변화를 보인다.

3. 나오며

류원빙은 1980년대 중국 영화를 다룬 그의 저서에서 문혁 종결부터 1990년대 초까지를 6단계로 나누고 있

는데, 1981년부터 1983년은 그 세 번째 단계인 ‘침체기’이다. 이 시기에는 ‘사상 해방’ 무드 와중에 미디어를

타고 한꺼번에 퍼진 리버럴리즘 풍조에 대항하여 자본주의 사상의 만연을 막고자 하는 정치 캠페인이 정부

주도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완화되었던 미디어 규제가 다시 엄격해지고 문혁 비판은 물론 오락작품도 억압

받기 시작했다. 이를 대신하여 전통 미덕과 사회주의적 윤리, 공중도덕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마음의 미

덕(心靈美)’ 테마가 지향되었다.15) 그렇다면 이 시기 재소환된 항미원조 전쟁의 집단기억 그리고 그 배후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16) 문혁 종결 후 개혁개방과 사상해방 흐름 속에서 혁명 이데올로기는 뿌리째 흔들리

고 사회주의적 가치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중국 사회에 백절불굴의 희생정신으로 대표되는 항미원조 정

신이 그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또다시 발휘해 주길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시대

로 완만한 이행을 꾀하기 위한, 다시 말해, 과거와의 ‘단절’이 아닌 ‘연속’ 선상에서 항미원조 기억을 문화적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집단기억 연구 분야에서 집단기억과 집단적 정체성 확립 간의 밀접함을 강조한 학자는 적지 않다.17) 특히

14) 黃：你不至於把我想得太壞吧！

歐：人世間的事，是很難簡單的用好或壞來概括的，這對你，對我，對所有的人都一樣。대본집 49쪽.

15) 류원빙, 위의 책, 36-37쪽.

16) 문혁 시기 이후, 한동안 제작되지 않았던 항미원조 영화는 공교롭게도 류원빙이 언급한 바로 이 ‘침체기’에 3편 모두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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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만은 구두로 전승된 회상인 ‘소통적 기억’과 구분하여, 규범적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기억’에 주목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단기억은 희미해질 수 있는데, 이것이 전자에 해당된다면 후자는 제도적으로 공

고화되고 조직적으로 전승되는 의도적인 기억, 내지는 망각의 정치를 통해 조정되는 ‘인위적 기억’인 것이다.

그리고 ‘매체’는 문화적 기억이 뿌리내리고 있는 물질적 기반이며 보조적 수단이다. 그의 연구 틀 안에서, 신

시기 초 거의 유일했던 시청각 매체 ‘영화’를 통한 항미원조 집단기억 재구성은 정치적 동기화, 새로운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본 영화는 전쟁 이후의 남겨진 생존자의 부채감, 혁명 열사들의 고아 문제라는 파격적 소재부터 두 남녀를

통해 드러나는 개인과 집단 가치관 사이의 갈등, 예컨대 혈연가정과 혁명가정의 추구, 개인의 이상과 혁명의

의무 사이 대립을 회피하지 않고 극의 흐름을 긴장감 있게 견인했다. 두 인물의 대립은 시대전환의 대격변기,

수많은 인민 개개인이 겪는 가치관 혼란, 문화와 정치계에 종사하는 신구파 대치 등 공존하면서도 긴장 관계

에 있던 당시 중국의 실제 모습을 반영한 것은 아닐까. 대중에게 친숙한 항미원조 주제를 선택하여 신시기 중

국의 달라진 세태를 반영하면서도 기존의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옹호한 이 영화를 통해, 혁명에서 탈혁명으로

의 시대 전환기, 중공 중앙의 안정적인 문화구성 전환을 꾀한 기획 의도를 가늠해 본다.

그러나 과거처럼 항미원조 기억서사가 새로운 정체성 확립에 성공적으로 기여했는지는 미지수다. 본격적인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정치·경제질서에 편입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항미’와

‘원조’ 모두 부담스러운 구호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1980년대 초 항미원조 서사에서 타자 미군과 조

선 형상은 모호해져 큰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고, 그것마저도 국익에 해가 될까 우려되었는지 그 후 꽤 오랜

시간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중미 무역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는 최근, 중국 정부가 국영 CCTV 영

화 채널에 마오시기의 홍색 항미원조 영화를 긴급 방영하면서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선 것을 보면, 항미원조

가 갖는 정치적 메시지는 여전히 강력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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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역 내 수출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변수로써, 최근 경제의 장기 저성장과 무역

구조 변화, 중국 내 소비시장 변화 등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시장 한계 극복을 위해 제주 지역의 대

중 수출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2018년 기준 제주의 수출은 1억 8,234만 달러로 전년대비 17.4%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3년 이후 연속 1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지속하고 있으며, 연평균 12.4%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륙별로는 아시아에 대한 비

중이 80%로 가장 높으며, 국가별로는 홍콩, 중국, 일본, 미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제주의 대중 수출은

2013년 469만 달러에서 2018년 기준 2,283만 달러로 연평균 38%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액은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 경제수준 및 소득 수준 향성 등 시장성이 매우 큰 지역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드위

기 이후 중국 시장 재진입을 위한 타깃시장으로써 제주상품의 대중 수출 경쟁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의 목적은 제주산 주요 대중 수출의 경쟁력 분석과 주요 수출 품목군에 대한 우선 순위를 도출이며, 이는

향후 제주의 대중 수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제주연구원 ‘제주산 주요 품목 수출경쟁력 강화방안(정책과제:2019-01)’을 기초로 하여 수정·보완하였음

**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hyung177@j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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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산 주요 품목 대중 수출 경쟁력 분석

1) 제주 수출 현황

(1) 제주 대세계 수출 현황

제주의 대계 수출은 세계 경기회복 및 교역량 증가에 힘입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 1억 달

러에서 2018년 1억8,234만 달러로 전년대비 17.4%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으로는 12.4%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다. 제주의 대세계 주요 수출 품목은 농식품업과 소비재 품목이라 할 수 있으며, 제주도의 대표적인 수출 품

목인 어류(3류)의 수출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기계류(84류), 플라스틱(39류), 종

이/판지(48류), 방직용섬유(63류), 화학공업(38류) 등 제조업의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1> 제주도의 대세계 품목별 수출 추이

                                                                                       단위: 천 달러, %

HS 품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감률

85 전기기기 6,714 24,135 40,489 36,856 72,572 99,859 71.6

03 어류 47,305 38,336 37,050 40,046 36,870 33,232 -6.8

07 채소 3,901 6,652 4,882 4,238 4,140 8,233 16.1

22 음료/주류/식초 2,712 3,123 3,897 3,971 4,234 4,665 11.5

08 과실 5,154 4,004 3,689 4,145 3,314 3,994 -5.0

20 채소/과실조제품 3,910 3,454 1,983 2,574 1,757 3,303 -3.3

06 식물 7,564 3,873 2,677 3,917 4,002 2,964 -17.1

84 기계 3,583 3,246 5,716 13,431 6,393 2,823 -4.7

33 화장품류 3,008 3,013 2,316 1,895 2,596 2,670 -2.4

39 플라스틱 816 1,327 593 1,554 4,606 1,603 14.5

12 채유용종자 3,056 1,932 1,611 2,041 1,956 1,548 -12.7

90 광학기기 38 72 1,043 580 403 1,450 107.2

96 잡품 353 2,304 2,361 1,723 1,622 1,153 26.7

30 의료용품 1,106 1,498 1,128 1,154 1,164 1,057 -0.9

09 커피/차 2,525 946 1,736 3,272 2,069 1,055 -16.0

02 육류 1,073 589 720 1,390 1,112 939 -2.6

23 조제사료 231 897 1,205 1,305 911 561 19.4

21 조제식료품 732 337 371 516 244 536 -6.0

29 유기화학품 1 4 18 103 172 437 237.4

38 화학공업 5 37 113 180 292 383 138.1

48 종이/판지 214 47 46 428 1,471 239 2.2

17 당류/설탕과자 120 81 21 4 10 43 -18.6

19 곡물.곡분.빵류 61 25 198 203 53 38 -9.0

63 방직용섬유 12 37 29 17 487 9 -5.6

전체 101,606 106,380 119,287 128,942 153,896 182,470 12.4

    자료: 한국무역협회, 연구자 재정리

제주의 대륙권별 수출 추이를 보면 아시아와 대양주, 중동의 연평균 증감율이 두 자리수로 나타났고 2018

년의 경우 아시아는 전체 수출금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특히 아시아, 북미, 유럽에 대한 의



제주산 주요 품목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 대중수출 우선순위 도출을 중심으로 / 정지형 ․ 223

223

존도가 높은 편으로 2013년-2018년 평균 97%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별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추세면에서 홍콩, 중국, 대만, 독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위 수출국 중 일본에 대해서만 연평균 증감

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연평균 증감률이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우는 특정 품목의 수출이 늘어났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추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2> 제주의 주요 국가별 수출추이

                                                                                              단위: 천 달러, %

국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감률

1 홍콩  4,325 19,340 30,543 23,359 51,706 65,667 72.3

2 일본 58,218 45,225 37,089 42,761 36,954 34,323 -10.0

3 중국  4,876  5,725  7,437 16,651 17,308 22,835 36.2

4 미국 12,294 13,236 13,831  16,743 16,009 18,322 8.3

5 대만  2,691  2,930  3,885  3,752  9,673 8,798 26.7

6 독일    344  2,533 6,040   5,291  4,284  6,658 80.9

7 베트남   1,617 1,900 6,148 2,290  5,174  5,516 27.8

8 카타르      5      -      -      -     6  4,810 295.0

9 태국   1,338  1,904 3,574 2,907  2,138  2,527 13.6

10 이탈리아     22    58    90   125   129  1,568 134.7

11 말레이시아    395    450   311  613   510 1,440 29.5

12 호주    160   189  770 1,230 1,175  1,399 54.3

13 인도(인디아)      7    23   311 2,216 1,694   1,218 180.6

14 싱가포르  2,439    788    909 2,355 1,579  1,193 -13.3

15 인도네시아  2,143    192    226 1,004  1,518    781 -18.3

16 캐나다   1,189  1,483 1,437 1,397   752   761 -8.5

17 네덜란드   225   292    128   495   551    609 22.0

18 러시아  3,591  1,903  1,112    452   574    492 -32.8

19 프랑스    97     76   196  936    365   484 37.9

20 괌  305    284    265    543    490    458 8.5

21 기타국가  7,004  7,884 6,766  3,874 2,773 2,611 -17.9

전체 103,285 106,415 121,068 128,994 155,362 182,470 12.1

 자료: 한국무역협회, 연구자 재정리

(2) 제주 대중국 수출 현황

제주도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 6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2013년 469만 달러에서 2018년 2,283만 달러로 연평

균 36.2%씩 증가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은 제조업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농식품 산업에서는 감소하고

있으나, 커피/차(09류), 어류(03류) 등은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화장품류(33류)의 경

우 중국의 사드 보복(2016년)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수출은 연평균 21.7%씩 증가하여 2018년 150만 달러

를 기록하였다.

<표3>제주도의 대중국 수출 추이

                                                                                        단위: 천 달러, %

HS 품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감률

85 전기기기 8 124 1,280 6,600 8,393 15,716 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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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무역협회, 연구자 재정리

제주도의 대중국 수출의 특징 중의 하나로 개별품목의 수출성장세가 높은 품목이 존재하고 있으며, 음료/주

류/식초(22)품목 중 소주 등의 증류주(220890)의 수출과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8년 제주의 중국

에 대한 전체 음료/주류/식초 식품군 수출의 95%가 소주로 나타났다. 제주의 대세계 수출과 비교해보면 제주

의 음료/주류/식초(22)품목 중 소주 등 증류주(220890)의 비중은 10% 내외이나 제주도 소주 수출의 중국시장

비중은 70%대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2) 제주산 주요 품목의 대중 수출 경쟁력 분석

(1)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제주의 대중 수출 경쟁력 분석을 위해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를 사

용하였다. 산업연구원(2014)는 무역특화지수(TSI)를 이용하여 FTA 활용전략 수립과 수출유망품목 선정에 활

용하기도 하였으며, 션즈펑 외 2인(2017)은 한중 FTA활용률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중간 수출

경쟁력이 높은 산업 및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무역특화지수(TSI)를 활용하였다. 김창범·이민희(2017)는 무역

특화지수(TSI) 분석을 통해 한국 수산물 무역의 경쟁력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 ( X ij, Mij : i국의 j재 수출, 수입)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주의 대 중국 시장 경쟁력 분석을 위해 시장비교우위지수(MCA : Market Comparati

ve Advantage)를 사용하였다. 시장비교우위지수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유사하지만 소규모 수출국가 또

는 지역의 왜곡 현상이 없고, 수입국의 수입구조변화에 따른 수출국 해당 상품의 경쟁력 변화를 반영하기 때

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는 간장, 감귤, 건고추 등 국

내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을 MCA 지수를 활용하여 산출하여 분석하였으며, 심재희(2017)는 한․미 FTA 발효

전후 수출산업의 대미국 비교우위 및 산업내무역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시장비교우위(MCA) 지수를 이용하였

다. 한승권·최장우(2018)는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대중국 수출경쟁력분석을 위해 시장비교우위(MCA) 뿐만

아니라 무역특화지수(TSI), 현시비교우위지수 등을 사용하여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화장품의 중국시장에 대

84 기계 46 254 1,289 5,866 4,198 928 82.4

48 종이/판지 1 4 25 86 1,105 4 32.0

33 화장품류 410 1,733 954 858 907 1,502 29.7

22 음료/주류/식초 469 565 586 396 442 300 -8.5

38 화학공업 1 24 104 171 422 383 228.6

09 커피/차 13 14 215 241 393 174 68.0

03 어류 200 653 559 104 307 320 9.9

29 유기화학품 1 3 18 100 172 437 237.4

39 플라스틱 391 834 881 895 80 1,002 20.7

12 채유용종자 318 242 45 29 61 90 -22.3

20 채소/과실조제품 315 88 127 67 49 84 -23.2

21 조제식료품 166 51 81 56 17 148 -2.3

17 당류/설탕과자 30 9 9 4 2 34 2.5

19 곡물.곡분.빵류 35 8 145 42 2 5 -32.2

전체 4,876 5,725 7,437 16,651 17,308 22,835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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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쟁력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보다 더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ㆍ


는 국가(지역) 산업에 대한 국가 시장비교우위 지수

ㆍ


 는 국가(지역) 산업에 대한  국가로의 수출액

ㆍ 는 국가(지역)  국가로의 총 수출액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협회의 HS코드별 수출입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6년간의 품목별

수출경쟁력을 산출하였다.

(2) 분석결과

무역특화지수산출을 위해 제주도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에 매칭되는 수입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제주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장품과 채소/과실조제품은 비교적 강한 수출특화를 나타내어

지난 6년간 대중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화장품류의 경우 수출 금액에서는 채소/과실

조제품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있다. 조제식료품과 당류/설탕과자의 경우 연도별로 다소 편차가 존재하긴 하

나 비교적 강한 수출특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수출규모는 적은 편이나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난 만큼 향후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3> 제주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산출결과

HS 품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5 전기기기 -0.97 -0.68 -0.12 0.39 -0.03 -0.43

84 기계 -0.96 -0.94 -0.33 0.23 -0.13 -0.72

48 종이/판지 -0.99 -0.95 -0.71 -0.02 0.81 -0.98

33 화장품류 0.54 0.86 0.57 0.52 0.54 0.59

09 커피/차 -0.37 0.40 0.83 0.83 0.48 0.88

03 어류 -0.82 -0.68 -0.57 -0.90 -0.76 -0.86

22 음료/주류/식초 -0.09 0.08 -0.07 -0.39 -0.59 -0.49

38 화학공업 -0.97 -0.32 0.22 0.84 0.99 0.98

29 유기화학품 -0.98 -0.97 -0.87 -0.62 -0.64 -0.59

39 플라스틱 -0.08 -0.05 0.39 0.09 -0.81 0.14

12 채유용종자 0.13 -0.42 -0.81 -0.88 -0.71 -0.76

20 채소/과실조제품 0.89 1.00 1.00 0.86 1.00 0.95

21 조제식료품 0.60 0.76 0.86 0.84 -0.38 0.56

17 당류/설탕과자 0.15 1.00 0.64 0.33 -0.20 0.84

19 곡물.곡분.빵류 0.52 1.00 0.96 0.87 0.00 -0.23

전체 -0.72 -0.77 -0.68 -0.50 -0.57 -0.62

      자료: 연구자 정리

중국의 대세계 수입과 대한국 수입 중 제주가 수출하는 품목은 15개 군으로 이 중 특화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화장품류, 채소/과실조제품, 조제식료품, 당류/설탕과자, 차/음료에 대해 제주도의 수출품목을 기준으로

세부품목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품목 선정은 해당 분류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대표품목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화장품품류의 경우 기초화장품(330499)이다.1) 채소/과실조제품의 상세 품목군 중 제주도가 수출하는 품목은

1) 화장품류의 상세품목군은 입술화장품(330410), 눈화장용품(330420), 매니큐어제품(330430), 가루 제품군(330491), 기타

모든 화장품(330499)로 이루어져 있으나 기타 모든 화장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대중국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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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류과실(200830), 기타혼합주스(200990)로 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수출만 이루어지는 품목이라 할

수 있다. 조제식료품의 상세 품목군 중 제주도가 수출하는 품목은 기타조제식품류(210690)로‘김’등이 이에 해

당하며, 당류/설탕과자의 상세품목군 중 제주도가 수출하는 품목은 기타당류제품(170490)으로‘초콜릿, 캔디류’

가 해당된다. 어류의 경우 상세품목군 기타어류(030389) 중 갈치류의 품목 비중이 높았으며 수입은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아 무역특화지수가 높게 산출되었다. 차/음료의 상세품목군 중 대중 수출 품목은 대부분 미발효 기

타녹차(090220)로 수출은 하고 있으나 수입은 거의 하지 않아 무역 특화지수가 1에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4> 제주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상세품목 산출결과

HS 품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330499 기초화장품 0.66 0.91 0.75 0.35 0.57 0.61 0.62

200830 감귤류과실 1.0 1.0 1.0 0.8 1.0 1.0 0.96

200990 기타혼합주스 1.0 1.0 1.0 1.0 0 1.0 0.83

210690 기타조제식품류 0.49 0.82 0.33 0.86 0.89 0.91 0.67

170490 기타당류제품 0.15 1.0 1.0 1.0 1.0 0.94 0.72

030389
냉동어류 중 기타

어종(갈치 등)
1.0 0.94 1.0 1.0 1.0 1.0 0.99

220890 소주 등 증류주 1.0 1.0 1.0 1.0 1.0 1.0 1.0

090220 기타녹차(미발효) 1.0 1.0 1.0 1.0 0.49 1.0 0.89

     자료: 연구자 작성

이와 함께 중국 시장 내에서의 제주의 대중 수출 경쟁력 분석을 위해 시장비교우위지수를 사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8년 기준 전기기기, 기계, 종이/판지, 화장품류, 화학공업, 음료/주류/식초, 유기화학품, 플라스

틱, 조제식료품, 당류/설탕과자, 곡물/곡분/빵류등 11개 품목에서 지수 1 을 초과하여 타 국가로의 수출보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특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화장품, 화학공업,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당류/설탕

과자 제품이 지수 4 이상을 초과하고 있어, 이는 해당 품목의 제품들의 특화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 제주의 대중국 시장비교우위(MCA) 분석결과

HS 품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85 전기기기 0.02 0.10 0.51 1.39 1.03 1.26 0.36

84 기계 0.19 1.45 3.20 3.38 5.83 2.63 1.89

48 종이/판지 0.10 1.58 8.72 1.56 6.68 0.13 1.11

33 화장품류 2.84 10.69 6.61 3.51 3.11 4.50 4.63

22 음료/주류/식초 3.60 3.36 2.41 0.77 0.93 0.51 1.49

38 화학공업 4.17 12.05 14.76 7.36 8.89 7.99 8.54

09 커피/차 0.11 0.27 1.99 0.57 1.69 1.32 0.65

03 어류 0.09 0.32 0.24 0.02 0.07 0.08 0.10

29 유기화학품 20.84 13.94 16.04 7.52 8.89 7.99 11.64

39 플라스틱 9.94 11.68 10.29 4.46 0.15 4.99 4.00

12 채유용종자 2.17 2.33 0.45 0.11 0.28 0.46 0.56

20 채소/과실조제품 1.68 0.47 1.03 0.20 0.25 0.20 0.45

21 조제식료품 4.73 2.81 3.50 0.84 0.62 2.21 1.94

17 당류/설탕과자 5.21 2.06 6.87 7.74 1.78 6.32 4.31

19 곡물.곡분.빵류 11.96 5.95 11.75 1.60 0.34 1.05 2.79

     자료: 한국무역협회(stat.kita.net) 자료를 활용해 연구자 작성

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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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도출된 제주의 대중국 시장비교우위지수(MCA) 분석결과 중 상세품목의 산출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개 품목 중 기타녹차를 제외한 나머지 7개 품목의 시장비교우위지수 평균값은 1을 초과하였으며 가장

높은 값은 기타혼합주스, 소주, 감귤류과실, 기초화장품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품목들은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들로 무역특화지수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되고 있으며, 특히 기타혼합주스와 소주의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도별로 편차가 있어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6> 제주도의 대중국 시장비교우위지수(MCA) 상세품목 산출결과

HS 품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330499 기초화장품 2.90 11.55 8.35 2.47 2.58 4.35 4.45

200830 감귤류과실 12.89 6.36 8.05 2.12 2.88 3.12 4.82

200990 기타혼합주스 20.84 18.58 16.04 7.74 8.89 7.99 12.27

210690 기타조제식품류 3.47 2.81 0.46 1.01 1.02 2.41 1.49

170490 기타당류제품 5.21 2.06 6.87 7.74 0.01 6.28 1.82

030389
냉동어류 중 기타어종

(갈치 등)
3.18 6.65 9.06 1.03 0.02 0.86 1.26

220890 소주 등 증류주 16.29 13.72 12.37 5.75 6.58 6.08 9.28

   자료: 한국무역협회(stat.kita.net) 자료를 활용해 연구자 작성

또한 대중 수출을 위한 제주 품목 산출을 위해 앞서 분석된 내용과 함께 제주도의 수출 성장에 대한 해당

품목의 기여도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수출기여율을 우선 산출하여 기여도 도출하였다.2)

수출기여율 전체 수출증감액
해당품목의 수출증감액

수출기여도 해당품목의 수출기여율×전체 수출증감율
<표7> 제주의 대중국 수출품목의 수출 기여도

HS 품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330499 기초화장품 7.83 25.88 -12.85 -7.01 0.99 2.42 2.88

200830 감귤류과실 5.71 -1.50 0.47 -4.74 0.02 0.35 0.05

200990 기타혼합주스 0.19 -0.04 0.01 0.17 -0.01 0.14 0.08

210690 기타조제식품류 3.96 -0.41 -0.57 2.48 -0.06 1.83 1.20

170490 기타당류제품 0.38 -0.16 0.00 -0.39 0.00 0.47 0.05

030389
냉동어류 중 기타어종

(갈치 등)
-0.95 3.64 -1.25 -25.96 -0.15 1.49 -3.86

220890 소주 등 증류주 -0.12 0.28 0.98 -0.07 0.09 0.04 0.20

090220 기타녹차(미발효) 0.00 0.00 0.00 0.00 0.02 0.00 0.00

     자료: 연구자 정리

상기 분석한 수출증가율, 기여도, 무역특화지수, 시장비교우위 지수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3)

2) 연도별 수출실적의 편차가 큰 경우, 해당품목의 수출증감액이 작은 경우는 수출기여도 값은 과도하게 산출될 수 있음

3) 수출기여도와 수출증가율은 순위를 가중치한 점수를 부여, 수출경쟁력 지수는 지수 간 기하평균값을 기반으로 하여 수

출성과와 수출경쟁력 점수를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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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우선순위 산출 지표

HS 품목

수출성과 수출경쟁력

수출

기여도

수출

평균

수출

증가율
TSI MCA 평균

330499 기초화장품 2.88 836.8 19.6 0.62 4.45 2.53

200830 감귤류과실 0.05 108.5 -23.7 0.96 4.82 2.89

200990 기타혼합주스 0.08 3.7 14.9 0.83 12.27 6.55

210690 기타조제식품류 1.20 63.2 7.0 0.67 1.49 1.08

170490 기타당류제품 0.05 13.8 1.9 0.72 1.82 1.27

030389
냉동어류 중 기타어종

(갈치 등)
-3.86 264.3 -25.4 0.99 1.26 1.12

220890 소주 등 증류주 0.20 264.2 12.0 1.0 9.28 5.14

090220 기타녹차(미발효) 0.00 163.3 68.0 1.0 0.71 0.86

     자료: 연구자 정리

3. 제주 대중 수출 우선순위 품목 선정

본 장에서는 상기 분석된 무역특화지수(TSI)와 시장비교우위(MCA), 수출 기여도를 통해 Z-SCORE4) 가중

치를 적용하여 제주지역의 대중 수출 우선순위 품목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3-2018년 기간

Z-SCORE를 계산 후 8개 품목의 수출 기여도, 수출금액, 시장 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등 4개 지표에 대

한 1-4순위 가중치를 적용하여 5개 유형을 구분하여 주요 수출품목의 순위를 산출하였다. 또한 연도별로 8개

품목의 순위를 도출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4개 지표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순위를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5개

유형의 평균 순위의 평균치를 구하여 비교를 통해 최종 순위를 선정하였다.

<표9> Z-SCORE 품목순위 선정표(가중치 적용)

4) Z-SCORE는 검사의 결과를 해석할 때 측정 단위가 다른 것과 환산하여 직접적인 비교를 가능케 하는 방법의 하나로

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함

Z_SCORE_SUM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유

형

Ⅰ

기초화장품 1.1(1) 1.58(1) -0.49(7) -0.04(6) 1.42(1) 0.92(1) 1(1)

감귤류과실 0.91(2) -0.24(5) 0.15(4) -0.32(7) -0.12(4) -0.29(7) 0.05(3)

기타혼합주스 -0.24(5) -0.03(4) 0.16(3) 0.19(3) -0.57(8) -0.25(6) -0.06(4)

기타조제식품류 -0.11(4) -0.82(8) -0.76(8) 0.04(5) -0.37(6) 0.25(2) -0.22(6)

기타당류제품 -0.89(8) -0.29(6) -0.02(6) 0.16(4) -0.3(5) -0.24(5) -0.45(7)

기타어종-갈치 -0.24(5) 0.09(2) 0.41(2) -1(8) -0.46(7) 0.14(3) -0.65(8)

소주 등 증류주 -0.01(3) 0.03(3) 0.49(1) 0.65(1) 0.37(2) -0.11(4) 0.42(2)

기타녹차(미발효) -0.52(7) -0.31(7) 0.06(5) 0.33(2) 0.03(3) -0.42(8) -0.09(5)

유

형

Ⅱ

기초화장품 1.07(1) 1.71(1) -0.42(7) 0.16(5) 1.46(1) 1.17(1) 1.14(1)

감귤류과실 0.91(2) -0.33(5) 0.1(4) -0.33(7) -0.19(4) -0.38(7) -0.02(4)

기타혼합주스 -0.14(5) 0.07(3) 0.27(3) 0.27(2) -0.19(4) -0.14(5) 0.13(3)

기타조제식품류 -0.08(4) -0.68(8) -0.68(8) -0.03(6) -0.47(7) 0.2(2) -0.18(5)

기타당류제품 -0.74(8) -0.45(6) -0.09(5) 0.24(3) -0.46(6) -0.16(6) -0.43(7)

기타어종-갈치 -0.37(6) 0.11(2) 0.38(2) -1.14(8) -0.62(8) -0.04(3) -0.83(8)

소주 등 증류주 0.03(3) 0.06(4) 0.53(1) 0.66(1) 0.41(2) -0.08(4) 0.42(2)

기타녹차(미발효) -0.69(7) -0.49(7) -0.09(5) 0.17(4) 0.06(3) -0.57(8) -0.22(6)

유 기초화장품 0.62(2) 1.19(1) 0.46(3) 0.17(4) 0.86(1) 0.68(1) 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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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형 Ⅰ. 수출 기여도(가중치=0.4)-수출액(가중치=0.3)-무역특화지수(가중치=0.2)-시장 비교우위지수(가중치=0.1)

    유형 Ⅱ. 수출 기여도(가중치=0.4)-수출액(가중치=0.3)-시장 비교우위지수(가중치=0.2)-무역특화지수(가중치=0.1)

    유형 Ⅲ. 수출액(가중치=0.4)-시장 비교우위지수(가중치=0.3)-무역특화지수(가중치=0.2)-수출 기여도(가중치=0.1)

    유형 Ⅳ. 수출액(가중치=0.4)-수출 기여도(가중치=0.3)-시장 비교우위지수(가중치=0.2)-무역특화지수(가중치=0.1)

    유형 Ⅴ. 시장 비교우위지수(가중치=0.4)-수출액(가중치=0.3)–무역특화지수(가중치=0.2)-수출 기여도(가중치=0.1)

유형 Ⅰ 경우 기초화장품은 2015년(7위), 2016년(6위) 제외하면 모두 1위에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주 등

증류주는 평균증가율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2위, 감귤과실류는 3위로 나타났으며, 기타혼합주스 4위, 기타

녹차(미발효) 5위, 기타조제식품 6위, 기타당류제품은 7위, 기타어종(갈치) 8위로 나타났다. 유형 Ⅱ와 유형 Ⅲ

경우 기초화장품이 1위, 소주등 증류주는 평균증가율 기준으로 2위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 Ⅳ 경우 기초화장

품은 유형Ⅰ과 유사하며, 2015년(제4위), 2016년(제2위) 순위가 차이가 있는 반면에 나머지 연도 순위는 모두

1위에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Ⅴ 경우 소주 등 증류주가 2013년 제2위, 2014년 제3위, 2015-2017년 제1

위, 2018년 제3위로 나타나며, 평균값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1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품목의 평균값을 이

용하여 산출된 순위데이터를 기준으로 각 품목 5개의 기하평균을 산출하였으며, 이 수치를 통해 각 수출품목

의 최종 순위를 산출하였다. 분석 과에 따르면 기초화장품(330499) 제1위, 소주 등 증류주(220890) 제2위, 기타

혼합주스(200990) 제3위, 감귤류과실(200830) 제4위, 기타녹차(미발효)(090220) 제5위, 기타조제식품류(210690)

제6위, 기타어종-갈치(030389) 제7위, 기타당류제품(170490) 제8위로 나타났다.5)

5) 5개의 유형의 산출결과 순위 중 기초화장품(1), 소주 등 증류주(2), 기타혼합주스(3)의 변동은 없었음

Z_SCORE_SUM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형

Ⅲ

감귤류과실 0.81(1) -0.17(5) -0.04(5) -0.47(7) -0.1(4) -0.25(6) 0.03(4)

기타혼합주스 0.18(4) 0.36(2) 0.29(4) 0.22(2) -0.17(5) 0.22(3) 0.23(3)

기타조제식품류 -0.44(6) -0.9(8) -1.22(8) -0.4(6) -0.41(6) -0.22(5) -0.6(7)

기타당류제품 -0.89(8) -0.41(6) -0.26(6) 0.21(3) -0.46(7) -0.01(4) -0.64(8)

기타어종-갈치 -0.07(5) 0.11(4) 0.51(2) -0.5(8) -0.5(8) -0.36(7) -0.16(5)

소주 등 증류주 0.42(3) 0.3(3) 0.52(1) 0.74(1) 0.66(2) 0.32(2) 0.64(2)

기타녹차(미발효) -0.63(7) -0.49(7) -0.27(7) 0.03(5) 0.13(3) -0.37(8) -0.28(6)

유

형

Ⅳ

기초화장품 1.08(1) 1.7(1) 0.02(4) 0.38(2) 1.4(1) 1.24(1) 1.22(1)

감귤류과실 0.9(2) -0.32(5) 0.01(5) -0.4(7) -0.22(4) -0.37(7) -0.06(4)

기타혼합주스 -0.18(5) 0.05(4) 0.16(3) 0.13(4) -0.22(4) -0.14(4) 0.05(3)

기타조제식품류 -0.17(4) -0.69(8) -0.79(8) -0.16(6) -0.49(6) 0.07(2) -0.3(6)

기타당류제품 -0.77(8) -0.46(6) -0.21(7) 0.11(5) -0.5(7) -0.18(6) -0.51(7)

기타어종-갈치 -0.25(6) 0.16(2) 0.46(2) -0.93(8) -0.62(8) -0.14(4) -0.61(8)

소주 등 증류주 0.11(3) 0.08(3) 0.5(1) 0.71(1) 0.47(2) 0.02(3) 0.43(2)

기타녹차(미발효) -0.72(7) -0.51(7) -0.15(6) 0.17(3) 0.18(3) -0.5(8) -0.23(5)

유

형

Ⅴ

기초화장품 0.37(4) 1.02(1) 0.27(4) -0.06(4) 0.66(2) 0.45(1) 0.55(2)

감귤류과실 0.78(1) -0.15(5) 0.01(5) -0.45(7) -0.05(5) -0.24(5) 0.08(4)

기타혼합주스 0.45(3) 0.59(2) 0.54(2) 0.45(2) 0.08(3) 0.44(2) 0.5(3)

기타조제식품류 -0.47(6) -0.92(8) -1.29(8) -0.43(6) -0.41(6) -0.26(6) -0.62(7)

기타당류제품 -0.85(8) -0.44(6) -0.2(6) 0.44(3) -0.48(7) 0.14(4) -0.63(8)

기타어종-갈치 -0.15(5) 0.04(4) 0.45(3) -0.55(8) -0.52(8) -0.44(7) -0.26(5)

소주 등 증류주 0.52(2) 0.41(3) 0.59(1) 0.72(1) 0.73(1) 0.38(3) 0.73(1)

기타녹차(미발효) -0.64(7) -0.55(7) -0.35(7) -0.11(5) -0.01(4) -0.46(8)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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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제주의 수출입 데이터와 중국 시장의 수입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주 수출 가능 대표상품군 및 중

국 시장을 타깃 유망상품군 도출을 통해 수출경쟁력 상품군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수출경쟁력 분석을 위해 무역특화지수(TSI)와 시장비교우위(MCA), 수출 기여도를 활용하였다. 또한

도출된 세부품목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2013-2018년 기간 Z-SCORE를 계산 후 4개 지표(수출금액, 기여

도, 무역특화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에 대한 1-4순위 가중치를 적용하여 5개 유형을 구분하여 주요 수출품목

중 8개 품목의 순위를 산출하였다.

최근 중국은 소득수준 향상으로 수입산 제품을 선호하는 양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제품은

한류의 영향으로 긍적적인 이미지를 지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제주의 대중 수출은 금액적으로 매우 미미하며

브랜드 인지도 또한 매우 낮아 보다 경쟁력 있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국 시장 진입을 위한 새로운 방

향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상기도출된 주요 제품 중 화장품의 경우 수출기여도와 수출증가율이 매우 높으며, 중국 시장 내 한국산 제

품의 경쟁률과 점유율이 매우 높은 품목이라 할 수 있지만, 중국 내 높은 비관세 장벽과 규격별로 상이하게

분류되어 있어서 중국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소주 등 증류주의 경우 중

국시장에 대한 수출비중과 수출기여도가 높고 수출 증가율 모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중소 영세기업을

감한 할 때 적은 금액이라 할 지라도 중국 내 틈새 시장 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의 대중 수출 1,000달러 이하 상품 및 단일 품목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전자기기는 제외

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으며, 향후 중국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로 인한 품목군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속

적인 수출 경쟁력을 위한 분석과 이와 연계하여 지역별 해관, 마케팅 등 가이드 라인 제공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는 제주의 대중 수출과 중국의 대세계 및 대한국 수입 추이 등 전체 중국에 대한 연

구이므로 향후 중국 지역별 수입시장 분석과 타깃시장 선정을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이와 연계하여 제주 지역 내에서 생산 가능한 유망 품목 도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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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 분과】 발표 ➁

중국 도농이원구조의 형성 배경에 관한 고찰

이창준*
1)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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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련의 영향

3. 호구제도의 시행과 인민공사의 탄생

4. 맺음말

1. 서론

도농 이원 구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중국의 특수한 경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

는 단순히 공산당 통치 하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빚어낸 경제 구조가 아니라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실

시된 여러 가지 정책들의 상호 유기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1950년대 공업화 건설 과정에서 중공

업우선발전 정책과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형성된 이 기형적 경제 구조는 개혁개방 이후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더욱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수많은 모순이 발생하였다.

중국 정부는 현재 이러한 모순들을 해결하여 사회통합을 목표로 정책방향을 정하고 있지만, 농촌 문제, 즉

‘삼농 문제’는 그리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앙1호문건의 내용은 ‘삼농 문제’ 해결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문건의 내용이 현재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뿌리 깊게 박힌 구조적 모순이기에 오랜 시간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도농이원구조의 형성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형성

배경에 대해 한 번 알아보자.

2. 소련의 영향

마르크스는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도시와 농촌의 분리, 대립, 융합 이렇게 3단계로 나누었는데, 그중 도시

와 농촌의 분리의 주요 요인이 바로 공업화이다. 공업 발전은 국가 경제발전을 이루고 도시화를 이루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지만, 도농 분리와 대립을 가속화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커질수록 도농 간 대립 관계가 공고해져가는 것이다.

신중국 건립 이후 중국은 경제 기초부터 먼저 다져야 했다. 기존의 관료자본주의와 봉건주의의 영향으로

사회, 경제가 굉장히 낙후했고, 게다가 일제 침략과 오랜 내전으로 인해 전국의 도로, 도량, 철도 등이 많이

파괴되어 이를 먼저 복구하는 일이 시급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1949년부터 1952년까지 국민경제회복시기

* 부산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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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民经济恢复时期)를 거쳐 경제 기초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균형재정(平衡财政收支), 물가 안정,

도로와 철도, 교량 건설, 농업과 공업 생산량 증가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후 중국이 택한 경제 성장 방식은 소련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 소련은 중공업 발

전과 집단농장화, 그리고 인구 이동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로 도시와 농촌을 철저히 분리한 도농이원화 정책1)

을 실시하였는데(박경철, 2017), 중국은 국가 경제 체제를 공업화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 공업화에 따른

부작용2)을 감수하면서까지 소련의 경제성장모델을 중국에 적용하였던 것이다.

2.1 소련의 경험

신중국 건립 당시 소련은 중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롤모델이었다. 중국 공산당의 창당에

소련 공산당인 볼셰비키의 지원이 핵심적이었고, 창당 이후에도 중국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신

중국 건립 이후 모택동은 소련의 경험을 학습하여 중국에 적용하려 했고, 이것은 중국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소련의 경제발전 경험이 신

중국 건립 초기 경제 재건을 해야 하는 상황에 딱 들어맞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2.1.1 전시공산주의에서 신경제정책으로의 전환

소련은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으로 인해 국토 대부분이 전쟁의 영향을 받아 도시에 식량과 원료 공

급이 단절되었다. 이에 소련 정부는 국민경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기업 국유화, 생산의 중앙집권화, 개인

상거래 금지, 농촌 식량징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전시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공업, 농업 등 모든 산

업의 생산력이 하락하고, 농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1921년 소련은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이

하 ‘네프’로 지칭)3)을 채택하였다. 식량징발제가 중지되었고, 잉여농산물의 거래 허용, 사적 소경영(私的小经

营)의 영리 활동 허용, 국영기업 부흥, 외국자본 도입 등을 허용하였고, 이 정책으로 소련 경제는 1925년에 이

르러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수전을 회복할 수 있었다. 1925년의 농업과 공업, 운송업을 1913과 비교해 보면,

농업 생산액은 87%, 곡물 수확량은 94%, 파종면적은 99.3%, 공업 총생산액은 75%, 철도 운송화물량은 80%

수준까지 회복했다(顾玉兰, 2005). 이렇듯 소련의 신경제정책은 많은 성과를 내었지만, 1927년 12월에 개최된

제15차 대표대회에서 제1차 국민경제 5개년 계획(1928-1932) 시행 결정과 함께 폐기되었다.

2.1.2 신경제정책의 종결

네프의 시행으로 자본주의 요소의 도입 이후 소련의 경제 상황은 많이 호전되었고, 특히 농촌 사회 역시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시에서는 개인 기업가인 네프만(nepman), 농촌에서는 부농인

쿨라크(kulak)가 형성되었고, 네프만과 쿨라크를 제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공산당 내부에서

급진적인 방식의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려는 반대파의 반발로 당 내부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레닌은

네프를 사회주의로 향하는 과정이라고 봤다.

이런 논란 가운데에서 레닌의 사후(1924년) 당시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스탈린은 네프를 1927년까지 계속해

서 시행하였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1928년 5개년 계획의 시행과 동시에 폐기되었고, 소련은 급

1) 소련은 1929년에서 1932년까지 3년 간 전국적으로 농업집체화를 실현하였고, 이로 인해 소련의 농촌경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되었다. 1932년에서 1933년 사이 대기아가 발생해 약 5백만 명이 기아로 사망했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하자 농민의 도시 진입을 막기 위해 1933년부터 국내거민증 제도를 실시하여 인
구 이동을 엄격히 통제·관리하기 시작했다. 

2) 중공업 발전을 위해 집단농장화 과정을 거치고, 중공업 발전의 결과물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인
구 이동을 통제하는 것을 중국 정부는 이미 소련의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있었다.

3) 네프는 레닌의 의해서 시행된 경제정책으로, 급진적인 사회주의가 아닌 노동자와 농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한 점진적
인 사회주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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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적인 공업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소련의 공업화는 이미 레닌에 의해 계획되었었다. 레닌은 네프를 통해 공업화와 집단농장화를 계획했었지

만, 그 과정은 급진적 방식이 아닌 노동자와 농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

지만, 스탈린은 1928년 5개년 계획의 시행하면서 급진적 공업화, 기업의 국유화, 토지 몰수, 농민의 강제 집단

농장화를 추진하였다.

2.1.3 국민경제 5개년 계획의 시행

소련의 5개년 계획의 핵심은 중공업 발전이었다. 그리고 중공업 발전을 위한 가장 큰 희생양은 농촌이 되

었다. 집단 농장화4)를 통해 대규모, 기계화 영농을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공업 노동력

으로 제공하여 이로 생기는 잉여 농산물을 공업화의 기반으로 삼았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공업은 102% 성장하였고, 그 중 중공업은 173%, 기계 제조업은약 3배 증가

하였다(汤德森, 2005). 제2차 5개년 계획(1933-1937년) 역시 공업발전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였고, 약 4500개의

대형 기업이 생산에 투입되었다. 1932년 대비 공업 생산량은 120% 증가하였고, 이 기간 동안 철생산량은 177

0만 톤, 철재 생산량은 1300만 톤, 생철 생산량 1450만 톤, 석탄 생산량 12,800만 톤, 전력은 352억 킬로와트시

에 달하였고, 이를 발판으로 제1차 5개년 계획 때부터 1940년까지 연평균 21.2%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였

다(顾玉兰,2005).

하지만 공업 성장의 이면에는 농촌의 희생이 있었다. 부농이자 지주였던 쿨라크의 해체와 집단농장화로 인

해 농업 생산력은 현저히 낮아졌고, 1940년이 될 때까지 네프 시기의 농업 생산량을 회복하지 못했다. 농촌에

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농민들은 도시로 대거 진입하였고, 이들의 도시 진입을 막기 위해 소련은 거민증제

도를 실시하여 인구 이동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도농 분리의 이원화 정책이 시작된 것이다.(박경철, 2017)

2. 중공업 우선발전정책의 시행

중국은 신중국 건립 당시 도시와 농촌의 인구비가 약 1:9로 전형적인 농업 국가였다.5) 이에 중국 정부는

소련식 사회주의 계획경제 발전모델을 도입하여 빠르게 빈곤한 농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탈피하고 공업 중심

의 경제체제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중국 정부는 국민경제회복시기에 일궈낸 경제 기초 건설을 바탕으로 1953

년부터 제1차 5개년 개발계획(一五计划)을 시행하였고, 중국의 5개년 개발계획의 가장 핵심은 ‘중공업 발전’이

었다.

‘一五’계획 기간 동안 중국의 인프라 투자 총액은 427.4억 위안이었다. 그 중 농촌인프라 시설에는 32.6억

위안을 투자한 반면, 공업 분야에는 248.5억 위안을 투자하여 50%가 넘는 재정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공

업 분야에 투자된 금액 중 경공업에 투자된 비용은 겨우 11.2%였고, 중공업에 투자된 비용이 88.8%를 차지하

였다. 당시 중국 정부의 지도방침인 ‘중공업 우선 발전6)’에 따라 막대한 재정을 중공업 분야에 투자한 중국은

이 기간 동안 중공업 평균 성장률 17.8%를 기록하였다.

4) 집단농장은 ‘소프호스’와 ‘콜호스’ 두 가지가 있었으며, ‘콜호스’는 협동농장으로 소농경영을 집단화하여 발족
하였고, ‘소프호스’는 대지주의 소유지를 국가가 몰수하여 직영으로 바꾼 농장으로, 그 종업원은 농민이기보다는 일
반기업과 같은 노동자계급으로 간주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소프호스) 

5) 1949년 총인구 54,167만 명 중 도시 인구는 5,065만 명으로 총 인구의 10.6%였고, 농촌 인구는 48,402만 명으로 
약 89.4%를 차지하고 있었다. 

6) 모택동이 1956년 2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발표한 ‘10대 관계론(论十大关系)’에서 ‘중공업은 우리나라 건설의 핵

심이다. 반드시 생산수단의 생산을 우선 발전시켜야 하고,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重工业是我国建设的重点。必须
优先发展生产资料的生产, 这是已经定了的。).’라며 중공업 우선 발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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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一五’계획 기간 부문별 인프라 투자액

출처 : 中华人民共和国发展国民经济的第一个五年计划(1959-1957), 1955. 

중국의 중공업 발전은 소련의 원조 아래 시행되었는데, ‘一五’계획 기간 동안 건설된 156개의 공업 중점 사

업 중 중공업 관련 사업은 147개에 달하였다. 소련은 1928년에 제1차 국민경제 5개년 계획에 돌입하여 공업,

특히 중공업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 경제 체질을 성공적으로 공업화로 전환하였다. 이후 2차 경제

계획에서도 공업화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1930년대 말에 소련은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을 이루었다. 중국 정부는 소련의 경제모델을 도입하여 5개년 계획을 시행해 많은 성과가 나자, 그에 고

무되어 1958년부터 시행된 ‘대약진’ 운동(‘二五’ 계획)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중공업 분야에 투자하였다. 하지

만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대약진 운동은 철저히 실패로 끝났고, 소련의 ‘콜호스’와 같은 집단농장체제인 인민

공사가 설립되었고, 인구 이동의 통제를 위한 호구제도가 이 시기에 시행되었다. 인민공사와 호구제도는 대약

진 운동을 뒷받침할 강력한 정책들이었지만 대약진 운동 자체가 실패로 끝나면서 주민들을 옥죄는 사회 기능

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도농이원구조 형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3. 호구제도의 시행과 인민공사의 탄생

국민경제회복시기와 ‘一五’ 계획을 거치면서 중공업 분야에 국가의 역량이 집중되었고, 농촌 주민들은 좀

더 높은 소득과 일거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이주하였다. 이 당시 도시 주민들에게 제공되던 주택, 식량, 의료,

교육 등의 혜택은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고, 이 또한 농촌 주민들을 흡수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었다. 이러한 농촌 주민의 대규모 도시 진입으로 도시 내의 사회기능마비를 우려한 중국 정부는 인구

이동 억제를 위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표1> 인구 이동 억제 정책

1951년 <도시 호구 관리 임시 조례>

1953년 <전국 인구조사 등기 방법> 

<농민의 맹목적 도시 유입 방지에 관한 지시> 

1955년 <상시 호구 등기제도건립에 관한 지시>

1955-1957년 <맹목적인 농촌인구의 도시 유출 방지> 

1958년 <중화인민공화국 호구등기조례>

출처 : baidu, 户籍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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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초반부터 시행된 중국 정부의 인구 이동 억제 조치는 강제 조치라기보다는 권고에 가까운 조치들

로 농촌 주민의 도시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좀 더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

을 절감하고, 1958년 <중화인민공화국 호구등기조례>를 발표하고, 인구 이동을 강력하게 통제하였다. 호구제

도는 개혁개방 이전까지 농촌 주민의 도시로의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기능을 착실하게 수행하였다. ‘농업’과

‘비농업’, 두 분류로 주민들을 나누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주민들의 신분을 격하하는 이 제도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상징적인 지표가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정책의 전환과 동시에 중국 정부의 암묵적인 묵

인 하에 인구 이동의 기능을 조금씩 상실하기 시작하였지만 폐지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중국 사회 통합에 걸

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2> 도시인구비율 대비 농촌인구비율 변화 추이

출처 : 중국통계국

농촌의 인민공사는 호구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인민공사는 대약진 운동에 들어가면서 중국의

농촌의 행정, 경제, 사회, 교육, 군사를 아우르는 행정조직의 기초단위이다. 농업집단화를 위해 기존의 농촌 기

구를 인민공사로 새로이 조직화한 것이다. 초기에는 상부상조 형태인 호조조로 시작하여 초급농업합작사, 고

급농업합작사, 인민공사로 이어져 농촌 주민들을 대규모로 조직화하였다. 모든 농촌 주민들은 인민공사에 소

속이 되어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았고, 식당, 유치원, 병원 등 모든 복지시설이 설치되

어 있었고, 농촌 주민들은 정부의 허락없이는 함부로 이동을 할 수 없었다. 호구제도와 함께 인민공사가 농촌

주민의 이탈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고, 중국 정부는 사회를 완벽하게 통제하여 도시와 농촌

은 두 개의 사회로 분리가 되었다.

4. 맺음말

중국의 도농이원구조로 인해 농촌 주민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였다. 중국의 1세대 지도자들의

판단과 그들이 시행한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이 구조는 아직까지도 중국 사회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농민공 문제를 비롯한 ‘삼농’문제는 도농이원구조의 고착화로 인해 나타난 문제로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소강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0년대에 진입하면

서 도농이원구조로 인해 발생한 사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을 시행하였고, 현 시진핑 정권

하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2000년에 시작된 서부대개발 정책을 기점으로 해서 중부굴

기정책, 동북진행정책 등이 시행되었고, 후진타오 정권에 들어서서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여 신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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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건설(2006년 시행)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였고, 이후 도시와 농촌 통합발전이란 목표를 정하고 사회보장제도

의 확충, 호구제도 정비 등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중국의 사회 불평형 해소 정책 추진의 가장 큰

요인인 도농 이원 구조는 소강 사회를 지향하는 중국이 해소해야 할 가장 큰 정책 목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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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 분과】 발표 ➂

중국 철강산업의 공헌도 분석

최정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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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론

Ⅳ. 실증분석

Ⅴ. 결론

1. 서론

현재 중국경제는 1978년 이후 빠른 양적성장을 달성하여 G2국가로 성장하였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산업

은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한 주도산업 군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철강생산 및 소비대국으로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조강생산량 기준 세계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

8년 기준 세계 조강생산의 51.3%를 차지하면서 글로벌 철강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데 핵심이 되고 있다. 특

히 2000년대 들어 중국 조강생산량은 연평균 성장률 20%를 상회하는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공급측개혁에도 불구하고, 2018년 조강생산량 9억 톤을 돌파한 후 세계에서 독보적인 조강생산량 1위

를 유지하고 있다.

<표1> 2008-2018년 중국과 세계의 조강생산량 변화

연도 중국(만 톤) 세계(만 톤) 중국의 비중（%）

2008 51233 134342 38.1

2009 57707 123875 46.6

2010 63874 143343 44.6

2011 70196 153800 45.6

2012 73104 156013 46.9

2013 82200 165035 49.8

2014 82269 167014 49.3

2015 80382 159781 50.3

2016 80700 162852 49.5

2017 83173 169122 49.1

2018 92826 180860 51.3

자료출처 : 국제철강협회 (Steel Statistical Yearbook)

다만 그 이면에는 생산요소 투입증가의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문제점이 드러남으로 인해 성장 프레임의 전

환이 필요한 상황이다1). 세계선진국들의 제조업수준과 비교하면, 중국의 제조업은 “규모는 크지만, 강하지 않

* 선문대 중어중국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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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大而不强)”상황이고, 독자적인 혁신역량, 자원 이용효율, 산업구조 수준, 정보화 정도, 품질수익 등의 분야

에서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조전환과 더불어 시스템 개선 및 도약적인 성장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주요과제이다2).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2015년 3월 개최된 중국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는

‘스마트제조’와 ‘인터넷플러스’ 및 ‘중국제조2025’전략 및 자본시장 육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터넷 정보기술(I

CT)을 활용하여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중국을 독일과 일본에

버금가는 제조 강국으로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말하는 것이다3).

뿐만 아니라 시진핑(習近平)정부는 거시적으로 중국경제발전에 있어 저해가 되는 산업들에 대해 구조조정

과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경제발전에 크게 공헌을 한 철강산업을 포함한 주

도산업 군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4). 이에 2016년 1월 공급측 개혁5)의 실시방

안으로 철강산업을 우선적으로 거론하며 총수요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공급측의 구조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것

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 국무원은 2016년 2월 “철강산업 과잉설비 해소 의견”을 제시하여 시진핑 주

석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기조에 적극 대응하였다6).

중국정부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언급하기 이전에도 중국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

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 정책의 효시는 중국 업종 별 최초로 자동차 산업정책이 공포된

1994년으로, 80여개에 달하는 군소 자동차난립 현상을 극복하려 했고, 2005년에는 철강산업발전정책을 반포하

여 각 지역별 초과 공급되는 생산량과 상품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또한 자동차 및 철강

산업을 포함하여 과잉산업에 대한 노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정책을 2003년 이후 거의 매년 공포하고 실시해

오는 상황이다7).

과거에 실시했던 구조조정정책은 자동차 및 철강산업 같은 주도산업 군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최근 중

국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전략과 공급측 개혁은 기존 전통제조업과 ICT기술을 접목하여 지속가

능한 경제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펑페이(馮飛)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은

중국 제조업의 상황이 유효수요 및 공급 모두 부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기존 제조업과 인터넷 플

러스 기술의 융합만이 중국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으며, 해결방안으로는 스마트제조와 스마트

공장을 제안하였다.

특히 2019년 10월 28-31일 개최된 19기 4중전회에서도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기

본적으로 유지개선하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국영기업의 개혁을 심화시켜 중

국의 특성을 가진 기업제도의 근대화를 모색하고, 중국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메커니즘 수립을 강조하

기도 하였다8).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1장에서 서론, 2장에서 중국 철강산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며, 3장에서는 중국 철강산업이 중국경제에 어떠한 공헌을 했는지에 대한 연구방법론을 소개하고, 4장에

서는 연구방법론을 토대로 중국투입산출통계를 활용하여 2002, 2007, 2012년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

에서는 4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1) 전익호, 신미경, 중국 제조업의 현황 및 중국 정부의 경쟁력 강화 방안 ,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5

2) 중국 국무원, 中国制造2025 , 2015.5.8

3) 안유화, 중국제조2025와 제4차 산업혁명 , 성균 중국연구소 차이나포커스 27호, 2016

4) 이혁구, 중국의 ‘공급측(供给侧)’개혁에 관한 소고 , 중국전문가포럼CSF, 2016

5) 2015년 11월10일 중앙재경 영도소조회의에서 공급측 개혁이 처음 거론된 이후 공급측 구조개혁으로도 불리고 있고, 소

비 혹은 수요확대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생산요소 방면의 효율성 업그레이드를 강조한 개혁이다.

6) 공급측 개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산업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고 2020년까지 1억〜1.5억

톤의 철강설비를 감축할 계획으로, 매년 약 1천 억 위안의 산업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철강산업에 20%정도

를 배정하여, 철강생산능력을 10%감축 시, 인력 구조조정에 186억 위안, 기업부채 탕감에 1,342억 위안의 자금 소요예

측에 투입할 계획임. 차원수, 남대엽, 2016년 중국 철강업을 읽는 4가지 키워드 –공급측 개혁, 통상마찰, 해외진출,

수익성 개선-, POSCO경영연구원, 2016

7) 김동하, 중국제조2025와 산업구조조정 , 성균 중국연구소 차이나포커스 27호, 2016

8) 新华社. ‘中国共产党第十九届中央委员会第四次全体会议公报’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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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중국 철강산업의 공헌도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한국

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심상형(2015)은 중국 전통제조업의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지배력의 확장을 전망하였다.

중국 철강산업의 파괴력은 점진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이 동시에 일어나는 시장특징이 있다. 그 중 철강산업에

서는 혁신역량의 강화, 질적 성장 등을 점진적 혁신으로, IT와 제조업의 융합은 파괴적 혁신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전자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 과잉설비 산업의 구조조정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하였

다9).

김동하(2016)는 중국제조2025와 산업구조조정에서 M&A를 통한 산업집중도 제고, 친환경 제조업 기반조성

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산업구조조정 2.0이라고 제시하면서, 이는 구조

조정과 구조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산업 구조조정은 노동력과 자본의 유휴

화 및 수익성 감소에 따라 실업이나 부실채권 증가와 같은 문제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회 불안정

을 두려워하는 중국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을 점진적이고, 보수적으로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쪽에서

는 산업이 구조조정 되고 다른 한 쪽에서는 구조 조정되었던 산업이 다시 ‘부활’하는 부작용이 반복되어 왔다

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바오강-우강 합병’ 같은 변화는 중국정부가 본격적으로 ‘산업 구조조정 2.

0’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사례라고 제시하였다10).

이치훈, 오대원(2018)은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 지속된 경제성장 이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구조의 질적 전환을 목표로 제조업 첨단화를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제

조업 분야는 R&D 투자 확대 등을 중심으로 기업 대형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향후 제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제조업 이외의 핀테크 혁신, 도시화 진행 등

금융 부문에 있어서도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11).

최정석(2016)은 중국 철강산업의 성장에 대해 대응방안을 중국정부의 철강기업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우선

적으로 분석하고, 중국 최대 규모인 허베이 철강기업의 발전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으로는 레온티에프

(Wassily Leontief)가 고안하여 사용한 중국 2012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후방연관효과를 나타내는 영향력

계수와 전방연관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계수를 도출하여, 중국 철강산업이 중국경제에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

하고,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12).

다음으로 중국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张建良 외(2016)는 중국 철강기업의 정보화 발전과정과 현황을 결합

시켜 중국 철강기업이 중국제조2025전략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제시하고, 양자의 결합은 중국

산업발전에 있어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중국제조 2025는 철강업종에 있어 새로운 개혁과

변혁의 시발점으로, 철강기업의 스마트제조의 건설은 스마트한 공장운영, 상품의 생산, 생산과정 투명화, 에너

지 설계, 직원관리, 시장마케팅 등 6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13).

岳志春，陈雪娇，张晓蕊(2014)는 중국 철강산업에 있어 2012년은 유럽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제품의 생산

과 기업경영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경험한 한 해로서,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철강산업 전반에 걸쳐 각 단계별로 순환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중국 철강산업을 대표하

는 허베이 성의 철강산업 및 철강기업의 순환경제 발전현황과 발전에 저해되는 문제점 및 제약조건 등을 찾

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다14).

黄群慧, 贺俊(2015)은 향후 중국 제조업의 발전에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도전들에 대해 심층적으

9) 심상형, 전통제조업의 혁신을 탐색하다. 중국 철강2025로 글로벌 지배력 확장전망 , 친디아플러스 8호, 2015

10) 김동하, 중국제조2025와 산업구조조정 , 성균 중국연구소 차이나포커스 27호, 2016

11) 이치훈, 오대원, 중국 제조업 고도화 추이 및 한국 수출구조에 주는 시사점 , 현대중국연구 19집 4호, 2018

12) 최정석, 중국 철강기업의 성장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허베이 철강기업을 중심으로- , 인문사회21 7권 5호, 2016

13) 张建良, 周芸, 徐润生, 王广伟, 焦克新, 中国制造2025-推进钢铁企业智慧化 , 中国冶金 , 2015

14) 岳志春，陈雪娇，张晓蕊, 河北省钢铁产业循环经济发展现状调查研究 , 河北工程大学学报,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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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 및 기업에 중국이 처해있는 독특한 제조업특징을 기반으로 인력자원,

시장수요, 문화특징에서 출발하여 지속적으로 제조업의 핵심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주요내용으

로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등 산업 강국과의 비교분석을 활용하여, 중국제조업의 우위적 요인들은 규모화된

상품생산 및 대형화된 장비영역에서 나타나며, 또한 상품구조 일체화 영역과 제조일체화 영역에서 장점들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15).

杨汝岱(2015)는 1998년-2009년 중국공업기업통계를 활용하여 시계열 통계, 자본변량, 가격지수 등으로 나누

어 변수를 처리하여, OP、LP방법 등을 기반으로 중국 제조업 기업의 전요소생산성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요소생산성을 기반으로 자원배치효율의 각도에서 경제구조전환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국유기업개혁의 각도에서 자원배치효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종합적으로 분석결과

를 보면, 중국제조업에 대한 전요소생산성의 성장률은 2-6%사이에 분포되어 있고, 연 평균 성장률은 3.83%,

증가속도는 비교적 큰 파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16).

앞에 제시된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기존 중국 제조업의 발전

이 중국경제에 큰 공헌을 한 사실인 반면 그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정책과

공급측개혁 실시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향후 중국정부의 제조업 R&D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금융 부문의 혁신 및 도시화 진행 등 다방면에서의 중국경제구조 고도화의 긍정적 영향이 지속될

것이라고 거시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중국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한국의 선행연구에 비해 중국제조 2025전

략은 중국제조업의 발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핵심역량을 구축해야 세계시장에서 경쟁

력을 지닐 수 있다고 강조하며, 역시 중국제조업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필요하

고, 향후 발전방향 등 폭넓은 방향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발전하여 중국 제조업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산업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 2002, 2007, 2012년 중국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21세기 이후 장시간

에 걸쳐 발전추이를 비교분석한다는 점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론

영향력계수(Index of the power of dispersion)는 어떤 산업부문의 생산에 대하여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때, 전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계수이다. 곧 어떤 산업이 다른 산업 생산물을 자본재로 구입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후방연쇄효과(backward linkage effect) 또는 imfact factor라 하며, 간략히 IF라고도

한다. 영향력계수( F j )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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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j>1이면, j번째 부문의 생산이 기타 부문에서 생산된 파급영향정도에 대해 사회평균영향수치보다 많은 것

을 뜻하고,F j =1이면，j번째 부문의 생산이 기타 부문에서 생산된 파급영향정도에 대해 사회평균영향수치와

같은 것을 뜻하며, F j〈 1이면，j번째 부문의 생산이 기타 부문에서 생산된 파급영향정도에 대해 사회평균영

향수치보다 적은 것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영향력계수가 클수록 해당부문이 기타산업에 대해 촉진역할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감응도계수(Index of the sensitivity of dispersion)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한

15) 黄群慧, 贺俊, 中国制造业的核心能力、功能定位与发展战略—兼评《中国制造2025》 , 中国工业经济, 2015

16) 杨汝岱, 中国制造业企业全要素生产率研究 , 经济研究,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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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씩 발생할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forward linkage effect)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

내는 계수로서 그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행 합계를 전 산업의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일반적으로 석유제품

과 같이 그 제품이 각 산업 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가 크다. 감응도계수(E i )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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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i> 1이면, i번째 부문이 받은 감응정도가 사회평균 감응도 수준보다 높은 것을 뜻하고,E i=1이면，i번째

부문이 받은 감응정도가 사회평균 감응도 수준과 같은 것을 뜻하며, E i〈 1이면，i번째 부문이 받은 감응정도

가 사회평균 감응도 수준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감응도계수가 클수록 다른 산업의 자본재로 많

이 사용됨을 뜻하므로 여러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4. 실증분석

중국 철강산업에 대한 2002, 2007, 2012, 2017년 중국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를 통한 전후방연관효과분

석 등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2017년 분석결과는 아직 중국정부에서 통계자료

가 발표되지 않아, 자료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우선 2002년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의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2002년 중국 철강산업의 영향력 계수

영향력계수

19 통신설비 및 기타전자설비제조업 1.395392

20 의료기기제조업 1.284622

18 전기、기계 및 기자재제조업 1.260779

17 교통운수설비제조업 1.258270

15 금속제품업 1.244545

16 전문설비제조업 1.208269

26 건축업 1.201123

14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철강산업) 1.174832

21 기타제조업 1.152824

34 임대 및 서비스업 1.080449

13 비금속광산제품업 1.073470

36 과학연구사업 1.006902

04 금속광산채굴업 0.975728

02 석탄개발업 0.835836

<표3> 2002년 중국 철강산업의 감응도 계수

감응도계수

12 화학공업 3.273812

14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철강산업) 2.496087

27 교통운수 및 창고업 1.880113

30 도․소매 무역업 1.810758

23 전력생산 및 공급업 1.57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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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중국 2002년 투입산출표의 44개 부문 완전소비계수 중, 1)( -- AI 에 대입하여 본인재작성.

국가통계국 국민경제부 저：《2002년 투입산출표》

우선 영향력계수에서 보면, 계수가 높은 순서대로 통신설비 및 기타전자설비제조업、의료기기제조업、전

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으로 1.260779-1.395392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이는 철강 산업이 1단위를 추가 투

입함에 따라 이들 부문이 1.260779-1.395392단위가 증가한다는 의미로, 중국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주요 업종이

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운수설비제조업、금속제품업、전문설비제조업의 영향력계수 또한 1.2보다

높아 전 42개 상품부문 중 4위-6위를 차지하였고, 이는 사회평균수준보다 높은 수치로 후방연관효과가 비교

적 크므로 이들의 발전은 다른 기타 부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금속광산채굴

업、석탄개발업의 영향력계수는 1보다 작았기 때문에 후방연관효과가 사회평균 수준보다 낮아 이들의 발전은

기타 부문의 발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응도계수에서 보면, 계수가 높은 순서대로 화학산업、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교통운수 및 창고업 등

기초산업부문으로 1.880113-3.273812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도․소매 무역업、전력생산 및 공급

업、전문설비제조업의 감응도계수 또한 1.5보다 높아, 전 42개 상품부문 중 4위-6위를 차지하였고, 이는 사회

평균수준보다 높은 수치로 전방연관효과가 비교적 크므로 이들의 발전은 다른 기타 부분의 발전을 촉진시키

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폐품원료、금속광산채굴업、석탄개발업의 감응도계수는 1

보다 작았기 때문에 전방연관효과가 사회평균수준보다 낮아 이들의 발전은 기타부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2007년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의 분석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4> 2007년 중국 철강산업의 영향력 계수

영향력계수

15 금속제품업 3.597797

18 전기、기계 및 기자재제조업 3.207852

14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철강산업) 3.091528

16 전문설비제조업 2.785518

17 교통운수설비제조업 2.201668

26 건축업 1.941769

21 공예품 및 기타제조업 1.376733

20 의료기기제조업 1.28669

19 통신설비 및 기타전자설비제조업 1.199653

02 석탄개발업 0.977479

03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828086

13 비금속광산제품업 0.822364

04 금속광산채굴업 0.813151

09 목재가공 및 가구제조업 0.728878

16 전문설비제조업 1.526696

11 석유가공 및 정제가공업 1.299109

03 석유 및 천연가스개발 1.249367

17 교통운수설비제조업 1.230257

32 금융보험업 1.227717

02 석탄개발업 1.046577

04 금속광산채굴업 0.717654

22 폐품원료 0.52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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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2007년 중국 철강산업의 감응도 계수

감응도계수

14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철강산업) 7.550948

04 금속광산채굴업 3.123509

23 전력생산 및 공급업 2.809903

11 석유가공 및 정제가공업 1.75006

12 화학공업 1.680896

16 전문설비제조업 1.574308

03 석유 및 천연가스개발 1.210605

27 교통운수 및 창고업 1.065408

22 폐품원료 1.003552

02 석탄개발업 0.939528

32 금융업 0.678007

30 도․소매 유통업 0.626075

18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0.595058

자료출처 : 중국 2007년 투입산출표의 42개 부문 완전소비계수 중,

0.04이상의 16개 부문을 1)( -- AI 에 대입하여 본인재작성. 

영향력계수를 보면, 금속제품업(3.59797), 전기 기계 및 기자재제조업(3.207852),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철

강산업)순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2년과 비교하여 2007년에 새롭게 랭크된 부문으로는 공예품 및 기

타제조업(1.376733), 석탄개발업(0.977479),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0.828086), 목재가공 및 가구제조업(0.7288

78)이 있다.

감응도계수는 화학공업(3.273812),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2.496087), 교통운수 및 창고업(1.880113)순으로

분석되었다. 2007년도 중국철강산업의 영향력계수는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7.550948), 금속광산채굴업(3.1235

09), 전력생산 및 공급업(2.809903)순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2년과 비교하여 2007년에 새롭게 랭크

된 부문으로는 석유가공 및 정제가공업(1.75006),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0.595058)이 있다.

<표6> 2012년 중국 철강산업의 영향력 계수

영향력계수

17 전문설비제조업 3.780887

22 기타제조업 1.370608

21 계량/계측기 제조업 1.340107

20 통신설비 및 기타전자설비 제조업 1.293867

19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1.252527

16 일반제조업 1.236126

24 금속제품, 기계설비 수리서비스 1.235980

18 교통운수 설비 제조업 1.227700

15 금속제품업 1.221107

14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1.176323

10 제지, 인쇄 및 문화체육용품 제조업 1.126413

28 건축업 1.123992

<표7> 2012년 중국 철강산업의 감응도 계수

감응도계수

12 화학공업 3.451570

14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2.89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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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중국 2012년 투입산출표의 42개 부문 완전소비계수 중,

0.04이상의 14개 부문을 1)( -- AI 에 대입하여 본인재작성.

영향력계수를 보면, 전문설비제조업(3.780887), 기타제조업(1.370608), 계량/계측기 제조업(1.340107)순으로 도

출되었다. 2007년 영향력계수와 비교해보면, 중국철강산업의 영향력계수는 금속제품업(3.59797), 전기 기계 및

기자재제조업(3.207852),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철강산업)순으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7년

분석과 가장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2007년 분석에는 중국경제가 수출지향적인 산업 군들이 영

향을 많이 받았다면, 2012년에는 내수지향적인 산업 군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감응도계수는 화학공업(3.451570),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2.891365), 전력/난방생산 및 공급(1.932049)순으

로 분석되었다. 2007년 감응도계수와 비교해보면,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7.550948), 금속광산채굴업(3.12350

9), 전력생산 및 공급업(2.809903)순으로, 감응도계수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2012년

감응도계수 분석에는 4위로 랭크된 도소매업(1.613322)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 오프라인의 도

소매업이 발전하였다면 최근에는 알리바바그룹을 중심으로 온라인의 도소매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

에 향후 원활한 배송 및 물류를 위해서 교통 및 운수부문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결론적으로 중국 철강산업의 2002년, 2007년, 2012년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비교분석해보면 보면 다음

과 같다.

우선 영향력계수 방면에서 보면, 2007년은 중국 WTO유예기간이 끝나 모든 산업분야 개방으로 전통제조업

을 중심으로 수출의존형 산업들이 영향을 받았고, 2012년은 2008, 2012년 금융위기로 중국정부의 중국제조202

5를 준비한 결과로, 기존 전통제조업에서 기술과 전문성이 더해진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응도계수 방면에서 보면, 2007년과 2012년의 감응도계수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도소

매업을 포함한 유통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내수확대정책을 실시함으로서 도소

매업부분의 성장 그리고 물류확장으로 이어진 후,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종합적으로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철강산업은 중국정부의 정책에 많은 연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분석 시기가 2012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중국제조2025정책과

공급측개혁 실시에 따른 실무적인 영향을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는 지속적으로 중국정부의 제조업정책 고찰과 조만간 발표될 2017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후속연구를 진행

한다면, 본 논문결과를 토대로 더욱 풍부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25 전력, 난방 생산 및 공급 1.932049

29 도소매업 1.613322

33 금융업 1.596233

30 교통운수 및 창고업/우편업 1.529516

11 석유가공, 정제/핵연료 가공업 1.458722

03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410033

02 석탄채굴업 1.232892

35 임대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1.099991

16 일반제조업 1.011091

04 금속채굴업 0.969674

13 비금속광물 제품업 0.829476

23 폐품/폐기업 0.52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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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최근 현상: 홍콩주민의 시위가 계속 되고 있음. 2019년 6월 범죄인 송환법에서 시작된 시위가 11월 현재

에도 계속되고 있음. 9월 4일 홍콩정부가 범죄인 송환법을 철회하였음에도 시위는 계속되고 있음. 9월 16일

현재 1453명이 체포되었고 189명이 기소 당함(전효진, 2019.9.17.)

- 홍콩에 대한 세계경제의 시각도 점차 하락하고 있음, 9월 6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가 홍콩의 신용등

급을 한 단계 강등하였고 16일 무디스는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하고 조만간 강등할 것

임을 예고함(장서윤, 2019.9.17.). 홍콩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호텔, 관광, 소매 등도 직격탄을 맞고 있음. 홍콩 사

우스차이나포스트(scmp)에 따르면, 호텔 객실 점유율이 60%에 불과하여 전년 동기 대비 30%p이상 하락하였

음. 20여개국은 홍콩을 여행주의 국가로 지정함. 일부 5성급 호텔은 객실 점유율이 10%대에 불과함, 소매도 8

월 현재 전년대비 13% 급감함.(이기성, 2019.9.18.)

-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이 중국정부로 반환된 이후 홍콩과 중국은 일국양제라는 이름하에 정치 사회

경제 등 전 방향에서 밀접해졌음, 그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 긍정적인

영향은 홍콩 경제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는 점. 부정적인 영향이 홍콩주민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20

14년 홍콩의 우산혁명, 2019년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 등이 그러함

- 2019년 시위는 범죄인 송환법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나 이미 철회발표를 하였음에도 지속되고 있음. 이것

은 홍콩주민의 요구가 범죄인 송환법에 그치지 않음을 의미함.

- 특히 중국정부는 2019년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규획강요(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를 통해 홍콩을 마카

오 광동성과 더불어 일체화 발전전략을 취하고 있음.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 미래 발전전략을 구상하는데 중요

* 경성대학교 중국학과 교육전담조교수 (platong8@g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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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 문제는 홍콩 단독 발전전략이 아닌 대만구 발전전략에 홍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임.

강요에 나타난 홍콩은 두 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 하나는 일국양제 속의 본보기이며 다른 하나는 홍콩을

통한 주변 지역의 발전임(김동하, 2019:2-3). 그러나 중국정부의 대만구 구상에 홍콩사회와 홍콩주민의 발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다시 말하면 홍콩사회에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기 힘들고 이런 점이 홍콩시위의 저변에

있음

- 최근의 시위를 둘러싸고 홍콩 및 중국 매체는 그 원인을 정치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음. 2014년 우산혁명 때에도 홍콩주민의 삶이 이전 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매체에서 분석했는데 그 원인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것이 이번 시위와도 연관이 있다고 판단함. 따

라서 경제적인 변수를 통해 홍콩주민의 시위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이러한 원인을 신이민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함. 신이민은 중국본토로부터 홍

콩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함. 신이민이 홍콩 사회에 증가함에 따라 취업, 인구구조, 사회보장, 주택,

교육, 부동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함,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홍콩주민에 어떤 영

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임. 최근 홍콩의 다양한 조사에 의하면 홍콩주민은 신이미의 증가로

인해 물가,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자신들의 일자리와 사회보장기금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함(美壮主义, 2019.

1.3.).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신이민이 홍콩거주 상태를 통해 신이민이 홍콩주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 많은 변수 가운데 본 논문은 홍콩통계처의 통게자료를 바탕으로 신이민의 상태를 파악하고자 함. 신이민

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고 중국 내 연구도 많지 않은 상황에 자료를 통해 홍콩주민과 신이민의 연관성을 확

인하고자 함

- 선행연구 검토: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홍콩과 중국을 연계하여 연구한 논문은 양적으로

풍부하다. 그러나 대부분이 홍콩과 중국의 융합 과정 중에 사회와 경제의 통합에 대한 연구이다. 다시 말하면

홍콩의 발전은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일국양제 즉, 하나의 중국이라는 관점에서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2015년 우산혁명, 2019년 홍콩시위를 통해 홍콩과 중국의 갈등과 차이가 두드러진 상황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먼저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이전에는 일국양제 등 홍콩과 중국의 정치적인 통합이 홍콩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논문이 주를 이룬다. 박광득(2017)은 홍콩반환 20년을 회고하며 일국양제의 문제점을 연구하였고 2014

년 그는 홍콩의 행정장관 선거와 관련하여 일국양제의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장윤미(2014)도 2014년 홍콩시위

를 통해 일국양제을 문제점과 미래를 연구하였다. 전가림(2011)은 광동-홍콩의 협력을 통합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홍콩과 광동성의 지역협력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홍콩과 중국의 경제통합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김동하(2019)는 웨강아오 대만구의 정책화 과정을 통해 대만구에 대한 의의를 연구하였

고 김동하·곽복선(2019)은 대만구 발전계획에 나타는 광동성-홍콩-마카오의 통합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 최근 연구기관도 대만구를 중심으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김홍원(2019)은 웨강아오 대만구의 건설배경

과 추진계획을 통해 홍콩의 발전방향을 분석하였고 김동수(2018)는 강주아오대교 건설을 통해 대만구의 성장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이승신 외 8 인(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은 2019년 홍콩시위 사태의 원인을 다양한 측

면에서 분석하였다.

- 중국의 연구도 대만구에 대한 연구는 풍부하다. 반면 홍콩의 현 상황을 중국본토로부터 온 신이민을 중

심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펑샤오잉(冯晓英, 2013)은 농민공과 홍콩신이민의 도시융화를 토대로 신이민의

사회적응의 어려움과 갈등을 연구하였다. 그는 연구에서 홍콩신이민이 사회적인 특징-학력, 기술수준, 연령-

에서 홍콩 정착에 어려움을 격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천다쉐(陈大雪, 2014)는 신이민이 홍콩의 사회보정제도

등 홍콩의 자원을 분배받으면서 홍콩주민과의 갈등을 연구하였다. 그는 연구에서 홍콩주민이 신이민에 대한

불만이 제도적인 부분에서 시작되었음을 주장하였다.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차별성은 첫째, 홍콩주민의 시위 원인을 신이민을 통해 분석하고 둘째, 홍콩

주민의 불만을 사회, 경제의 다양한 부분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셋째, 이를 통해 홍콩과 중국본토와의 통합

가능성을 모색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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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가짐

1. 홍콩정부는 신이민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2. 신이민이 홍콩 이주 후 어느 부분에서 홍콩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3. 그리고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4. 홍콩주민은 신이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 신이민의 개념과 홍콩의 위상

1) 개념 및 규모

- 신이민의 개념: 중국에서는 신이민은 홍콩신이민(香港新移民) 혹은 홍콩에서 온 사람(新来港人士)라 불리

운다. 넓은 범위를 보면 외지에서 와 홍콩에 정착한 사람 전체를 가리키지만 대부분이 중국본토에서 홍콩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美妆主义, 2019.1.3.).

- 중국 본토에서 홍콩에 정착하는 방식은 홍콩마카오 정착 통행증(속칭 单程证, 이하 정착통행증), 우수인

재 유치계획(优秀人才入境计划), 본토인재유입계획(输入内地人才计划), 자본투자유치계획(资本投资者入境计划)

등이 있다. 홍콩과 중국의 규정에 따르면, 신이민이 홍콩에 만 7년을 거주하면 영구거주를 신청할 수 있다. 중

국본토에서 홍콩에서 정착통행증을 받으려면 공안부 관련 부서에 신청하여 얻게 된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가운데 한명이 홍콩이나 마카오에 거주하는 경우, 둘째, 60주 미만 자녀가 홍콩이나

마카오에 거주하여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셋째, 18주 미만의 자녀가 홍콩이나 마카오에 거주하는 경우,

넷째, 홍콩이나 마카오에 자녀가 영구 거주하는 경우 등(冯晓英, 2013: 30). 신이민이 영주권을 획득하면 홍콩

의 공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영구거주증을 소지하면 홍콩의 공공주택을 신창할 수 있음 대개 3-4년이 걸

림(美妆主义, 2019.1.3.).

- 신이민은 홍콩 중국화의 산물이다. 중국정부는 일국양제를 통해 홍콩의 체제를 보장해 준다고 하였다. 그

러나 사실 중국은 홍콩의 중국화를 통해 홍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의 행정장관 선거방식

변화, 2019년 범죄인송환법 제정, 중국자본의 홍콩투자 완화, 본토주민의 홍콩 왕래 완화 등 오히려 홍콩에 대

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사회에서도 홍콩의 중국화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일부 학자는 이를 홍콩

에 고도의 자치권보다 사회주의 체제의 사상통제로 보고 있다(박광득: 2017: 224-225). 실제 중국정부는 홍콩

에 푸통화(표준어, 普通话)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3년 국가 간 FTA와 유사한 CEPA(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강요를 통해 일국양제 속의 홍콩이 아닌 중국 속의 홍콩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표> 홍콩신이민 정착통행증 소지-미소지자 규모                                                                                                 (단위: 천 명)

연도 1996 2001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홍콩 6,435 6,714 6,744 6,784 6,677 6,958 7,024 7,155 7,230 7,336 7,451

정착증 61 54 45 38 54 41 42 55 40 57 42

미소지 217 166

  주* : 홍콩에 만 7년 거주하는 중국 본토인

  출처: 각 연도별 香港通計年刊.

- 신이민에 대한 최근의 자료가 없지만 펑샤오잉(冯晓英)의 자료에 따르면 1997-2009년까지 약 62만 명의

신이민이 홍콩에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冯晓英, 2013: 30).

2) 중국정부의 홍콩 정책 추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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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민은 단순히 중국본토인의 홍콩 정착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님. 신이민은 중국의 정책 과정 중에 홍

콩을 일부로 보고 홍콩 이주를 완화함으로써 증가하기 시작함. 그러나 홍콩주민은 이러한 과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 특히 최근 중국정부가 추진 중인 대만구 전략에 홍콩은 그 가치가 이전보다 하락하고 있음

- 2017년 중국 국무원은 <정부업무보고>에서 마카오-홍콩-광동성을 아우르는 대만구도시군발전계획(粤港

澳大湾区)을1) 수립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제기하였고 2019년 2월 논의를 바탕으로 <마카오-홍콩-광동성 대만

구발전계획강요(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 이하 강요)를 발표하였다. 여기서 중국정부는 중국본토와 마카오-

홍콩의 상호발전을 심화시켜나갈 것을 주장하였다(汪洋·景亚萱, 2019: 47).

- 중국정부는 웨강아오대만구에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나는 세계적인 수준의 만(湾)경제권을

만들고자 함. 먼저 면적과 경제 규모면에서 대만구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6년 기준, 약 6.8

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1인당 GDP는 중국 평균(8,176달러)보다 2배 이상 높은 20,000달러를 상회

하고 있다. 뉴욕이나 도쿄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구매력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크게 감소한다. 반면 홍콩, 선

전항 등의 항만처리능력과 항공 수요 측면에서도 오히려 대만구가 앞선다(김동수, 2018: 2).

- 실제 홍콩을 광동성과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속속 완성되고 있음. 2018년 10월 광동성 주하이로부

터 홍콩을 잇는 약 55km 길이의 강주아오(港珠澳)대교가 건설되었고2) 같은 해 9월 홍콩과 광저우, 선전을 잇

는 고속철도가 이미 운행 중이다.3) 강주아오대교의 개통으로 중산, 주하이 등에서 홍콩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배편 3시간에서 육로 1시간 내도 단축되었다. 중국정부는 홍콩의 반환에 대비하야 오래전부터 홍콩과 중국을

잇는 교통편을 준비하였다. 1996년 9월에 베이징과 홍콩 구룡 간을 연결하는 경구철도(京九铁路)를 완공하였

고 복선화, 전기화를 통해 지금은 25시간에 베이징과 홍콩 구룡을 오가고 있다. 반면 고속철은 9시간 만에 홍

콩에서 베이징에 도달할 수 있다(김동하, 2019: 364).

- 강주아오대교와 고속철을 통한 중국본토와 홍콩 왕래가 시간적인 요인 외에 편리함으로 인해 상호 간 인

적교류를 증가시킨다. 광저우-선전-홍콩 간 고속철(广深港高速铁路)의 출입경 심사는 열차 탑승 전 혹은 도착

후 심사를 진행한다. 기존에 출발 전, 도착 전 두 차례 실사하던 출입경 심사가 한차례로 간소화 되었다. 2019

년 현재 강주아오를 통행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출입경을 간소화하자는 의견도 증가하고 있다. 이어서 현재

매일 400회 강주아오를 통행하는 버스를 2019년 3월부터 600회 증차하였다. 광선강고속철 이용객은 일평균 2

4.3만 명이고 강주아오대교를 통한 이용객은 2018년 12월 한 달 만 119만 명에 달한다(김동하, 2019: 363-36

4).

- 중국과 홍콩의 경제가 밀접하게 된 실질적인 계기는 2003년 체결한 CEPA이다. CEPA는 FTA보다 상품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함께 투자, 경제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협정이다. 중국과 홍콩은 201

7년에도 투자 관련 보충협정을 통해 경제관계도를 높이고 있다(김동하, 2019: 358).

- 웨강아오 대만구의 발전계획에 핵심적인 발전지역은 광동자유무역시험구(广东自由贸易试验区), 광저우

난사신구(南沙新区), 주하이 친헝신구(横琴新区), 선전 첸하이서커우자유무역구(深圳前海蛇口自贸区)이다. 

그 가운데 선전 첸하이가 홍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중국정부는 선전 첸하이지역을 금융, 물류, 정보서

비스, 과학기술서비스 등 신흥서비스업과 함께 금융, 물류의 핵심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김동하, 2019: 3

65). 이는 기존의 CEPA와 연계되어 홍콩과 선전의 협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중요한 점은 금융, 서비스업, 물

류에 강점을 지닌 홍콩이 선전에 경험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홍콩의 입장에서 보면 홍콩

의 강점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홍콩은 경제적인 측면에 중국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

1) 웨강아오 대만구는 광동성 내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다. 9개 도시는 각각 광저우, 선전, 주하이, 포산, 장먼,

동관, 중산, 후이저우, 자오칭이며 선전 광저우, 홍콩, 마카오를 핵심도시로 선정하였다. 특히 선전 첸하이(前海), 광저

우 난사(南沙), 주하이 헝친(橫琴) 등 세 지역의 경제 특별지역을 중심으로 홍콩과 마카오의 협력 발전을 강조한다(김

동하, 2019: 2-3)

2) 강주아오대교는 2009년 480억 위안(약 8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9년 만에 완공하였다. 첨단기술로 대교를 건설하여

기술발전과 함께 주변지역과 1시간 생활권이 가능해지면서 전문가들은 수조 위안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김

동수, 2018: 1-2)

3) 강주아오대교는 2009년 480억 위안(약 8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9년 만에 완공하였다. 첨단기술로 대교를 건설하여

기술발전과 함께 주변지역과 1시간 생활권이 가능해지면서 전문가들은 수조 위안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김

동수,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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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 이러한 정책은 홍콩경제가 중국에 더욱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2007년 홍콩과 선전의 명목GDP는 각각 911억 달러, 2,116억 달러였으나 2018년 3,663억 달러와 3,630억

달러로 역전되었음. 선전의 실질 GDP 성장률은 7.6%로 홍콩의 3.0%를 2배 이상 상회하여 앞으로 경제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임.

- 홍콩의 강점인 항만 처리능력에서도 선전에 뒤지기 시작함. 2016년 기준 홍콩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1,98

1만TEU로 선전의 2,398만TEU에 뒤짐

- 특히 중국정부는 2019년 8월 선전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선행시범구”로 지정하여 경제, 정치, 문

화, 사회 등 측면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함(이은영, 2019.9.23.). 이는 홍콩의 위상 약화

와 함께 최근 벌어지고 있는 홍콩 시위에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그림> 홍콩-선전의 경제규모 및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 비교 (2016년 기준)

출처: 中国国家通计局, CEIC, IMF, 이은영(2019.9.23)에서 재인용: 广东省通计局 수치 및 汪德贵, ｢中国港口｣, 2017年12期, 

김동하·곽복선(2019: 97)에서 필자 재구성.

3) 중국 반환이후 홍콩의 경제적 위상

-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중국본토와 홍콩의 관계가 밀접해졌음. 긍정적인 측면은 홍콩경제

가 1997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꾸준히 경제성장을 이루

었다는 점. 반면 부정적인 측면은 이로 인해 중국경제에 의존도가 심화되고 홍콩주민의 불만이 누적되었다는

점.

- 2014년 9월 당시 시위의 배경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입후보자 자격을 제한한 중국정부의 결정에 반발하

여 시작된 홍콩의 우산혁명은4) 12월 막을 내림. 당시 우산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2017년부터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후보추천위원회 대부분 친중계 인사로 구성한 것으로 발단이 됨(장윤미, 2014: 5). 그러나 당시 시위

가 확산된 배경을 홍콩반환 이후 급속히 확대된 경제적 불평등, 관료 부패,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으로 보

다 현실적인 불만이 영향을 미쳤음. 많은 홍콩주민은 경제적으로 자신들이 점점 불평등해진다고 판단함, 치솟

는 집값으로 서민들은 홍콩 시내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소득격차와 일자리 부족의 원인이 홍콩반환이 직적적

인 원인으로 생각함(장윤미: 20-14: 5-6)

- 2019년 진행되고 있는 시위도 표면적으로는 범죄인 송환법이지만 2014년에 비해 더 많은 인원이 시위에

참가하고 정부에 극렬한 저항을 하는 것은 단순히 송환법 하나에 달려있지 않다고 판단함, 본장에서는 경제적

인 변수로 신이민의 홍콩 경제 상황을 삼았음. 신이민은 홍콩에 정착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홍콩주민에게 영

향을 미치고 있을 거라 생각함.

-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경제적인 분야에 홍콩은 중국에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성장은 오히려

4) 당시 경찰의 최루탄을 우산으로 막으면서 우산혁명이라 불렸다. 이 장면은 2019년 시위에도 재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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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뎌지고 있다. 1997년 전 후 각각 20년의 경제성장율(GDP)을 보면, 전 20년은 연평균 6.6% 성장한데 비해,

후 20년은 겨우 3.3% 성장하였다. 1인당 소득도 전 20년동안 연평균 4.8%씩 성장한데 비해 후 20년은 2.6%성

장에 그쳤다(박광득, 2017: 227).

<표> 홍콩의 지니계수

연도 1996 2001 2006 2011 2016

지니계수 0.518 0.525 0.533 0.537 0.539

  출처: 中新网, 2017.6.10.

- 홍콩통계처(香港特区政府统计处)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홍콩의 지니계수는 0.539로 지난 45년 동

안 가장 높은 수준임. 고령화와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인해 지니계수가 악화되었다고 홍콩통계처는 밝혔으나

중국과 비교해도 홍콩의 지니계수는 심각한 수준임(중국 2018년 기준 0.468)

- 2016년 기준 홍콩의 지니계수는 0.539로 4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미국(0.411), 싱가포르(0.458), 중국(0.

465), 한국(0.355, 2017년)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홍콩의 소득불평등이 심각함(이승신 외: 2019.8.28.: 5).

- 홍콩통계처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홍콩의 근로소득 중위소득은 15,500홍콩달러로 2011년의 12,000홍콩

달러보다 29.2% 성장하였으나 물가를 고려한 실질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9.5%에 불과하다. 가구당 월소득(근

로소득, 현금성복지 수입 등 포함)도 2016년 24,900홍콩달러로 2011년의 20,200홍콩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실질

증가율은 4.4%에 불과하다(중신망, 2017.6.10).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많은 홍콩주민은 물가의 상승으로 소득

증가가 경제적 여유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치솟은 홍콩의 주택가격

<그림> 주요 국가별 도시의 PIR(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비율) 비교

출처: The Economist, 2019.8.22.: 沈昕, 2019.3.15.

- 홍콩 노동자의 월평균소득(2018년 기준)은 17,000홍콩달러(2,170달러)로 홍콩 시내의 한 달 월세보다 적

다. 홍콩 노동자의 연봉으로는 홍콩에서 단지 0.337평(1.114제곱미터)의 주택을 살 수 있을 뿐이다(The Econo

mist, 2019.8.22.)

- Centra-City Leading Index의 조사에 의하면, 홍콩의 부동산 가격은 2003년 이후 300% 증가하여 2019년

4월 기준 런던의 3배, 뉴욕의 4배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지역임 홍콩주민은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중국

본토에서 유입된 중국자본으로 보고 있음(이승신 외: 2019.8.28.: 5).

- 홍콩경제의 중국 본토에 대한 위상 추락

- 홍콩의 중국본토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것도 홍콩주민의 불만 대상임. 홍콩은 중국본토에 대한 무역

및 서비스 수출입 의존도가 크게 상승하여 중국경제로의 편입을 경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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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중국 본토 대비 홍콩의 GDP와 항만처리량 비중/주식시장 총액 비교(1997-2018년)

출처: The Economist, 2019.8.8.: 

3. 신이민의 경제적 상태

<표> 15세 이상 홍콩주민 대비 신이민의 노동참여율 비중 변화(2006-2016년)                                                                                                       (단위: 명)

연도 2006 2011 2016

전체 홍콩주민 3,385,235 3,473,123 3,633,003

신이민* 70,255 65,545 75,588

비중 2.1% 1.9% 2.1%

  주*: 홍콩 거주 만7년 이하 신이민.       출처: 홍콩통계처, 2018.1

<표> 15세 이상 홍콩주민 대비 신이민의 주요 직종별 비중 변화(2011-2016년)                                                                                                     (단위: %)

직종
2006 2011 2016

신이민 홍콩주민 신이민 홍콩주민 신이민 홍콩주민

사무직 11.9 9.9 16.8 6.4 15.5

서비스판매직 27.1 38.1 17.5 36.2 18.8

기계기술노동자 10.2 2.2 5.4 1.8 4.7

비기술 일반노동자 18.5 27.3 13.3 30.0 13.5

  출처: 홍콩통계처, 2018.1

<표> 15세 이상 홍콩주민 대비 신이민의 매월 구간별 소득 비중 변화(2006-2016년)                                                                                                      (단위: %)

월별 소득
2006 2011 2016

신이민 홍콩주민 신이민 홍콩주민 신이민 홍콩주민

2,000홍콩달러 이하 3.2 2.1 3.5 1.9 1.7 1.3

2.000-3,999 11.5 4.7 9.4 3.4 4.2 2.3

4.000-5,999 28.9 10.0 12.8 4.9 5.9 2.9

6.000-7,999 26.9 14.6 26.9 11.1 11.3 3.8

8.000-9,999 12.0 13.2 22.3 13.9 19.0 8.3

10.000-14,999 9.4 22.0 14.5 23.0 35.0 26.1

15.000-19,999 3.6 11.2 3.4 12.6 10.9 16.8

20.000-29,999 2.4 10.7 2.9 13.0 5.1 16.5

30,000홍콩달러 초과 2.1 11.5 4.4 16.4 6.8 22.1

중위소득(홍콩달러) 6,000 10,000 7,500 12,000 10,250 15,500

  출처: 홍콩통계처, 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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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이민의 사회적 상태

- 먼저 사회보장 측면에서 홍콩주민은 자신들이 축적해온 자원을 신이민이 노력 없이 가져간다고 생각함.

홍콩의 법률에 따르면 홍콩에 만7년 이상 거주하면 홍콩의 사회보장에 가입이 가능함. 그러나 2019년 월 홍

콩 대법원은 이를 위헌으로 판결함. 홍콩의 기본법에 따르면 홍콩에 거주하는 모든 자연인은 홍콩의 사회보장

등을 차별 없이 누리게 되어 있음. 이는 홍콩에 거주하는 많은 신이민이 홍콩의 사회조방에 가입 신청하는 결

과를 초래함. 홍콩주민의 별다른 노력 없이 자신들이 축적해놓은 기금을 빼앗아 가는 거라 인식함.

- 이것은 교육과 공공주택 등 홍콩주민만이 누려온 다양한 사회적 혜택에 신이민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

기가 됨

- 홍콩만의 특색이 점차 사라진다고 홍콩주민은 인식함. 예를 들면 신이민의 증가로 홍콩에 사용중인 광동

어의 사라지고 중국의 표준어인 보통화(普通話)가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이승신 외: 2019.8.28.: 6). 홍콩 고유

의 문화와 독자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홍콩사회에서 제기됨

- 오랜 기간 질서 등 소프트파워에서 선진국 수준이던 홍콩에 중국인들의 무질서와 공공장소에서의 매너

등이 홍콩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중국 본토의 원정 출산 등도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 나아가 홍콩 학교

교과서에 중국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 등을 둘러싼 갈등도 나타남(이승신 외: 2019.8.28.: 5).

<표> 홍콩 종합사회보장 지원 건수 대비 7년 미만 홍콩 거주자의 지원 건수                                                                                                  (단위: 천 건)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연평균

전체 288 289 277 261 244 232 -2.1%

7년 미만 36 25 17 13 19 16 -6.2%

비중 12.4% 8.6% 6.2% 5.0% 7.7% 7.0%

  출처: 香港通計處, 2018.9

<표> 홍콩 종합사회보장 지출액(2006-2019)                                                                                          (단위: 백만 홍콩달러)

2006-07 2008-09 2010-11 2012-13 2014-15 2016-17 2018-19

지출액 17,638 18,613 18,493 19,773 20,669 22,308 22,323

기준년대비 -0.72% 5.53% -0.64% 6.92% 4.53% 7.93% 0.07%

  출처: 각 연도별 香港通计年刊, 

<표> 홍콩주민 대비 신이민의 주거형태 비교(2006-2016년)                                                                                                 (단위: 명, %)

주거형태
2006 2011 2016

신이민 홍콩주민 신이민 홍콩주민 신이민 홍콩주민

공공임대주택
113,671

(52.4)**

2,123,995

(31.8)

77,220

(45.1)

2,081,465

(31.8)

53,504

(32.2)

2,113,917

(30.1)

공공지원개인주택*
16,224

(7.5)

1,201,503

(18.0)

12,097

(7.1)

1,180,820

(17.3)

10,970

(6.6)

1,133,395

(16.2)

개인주택
80,952

(37.3)

3,222,579

(48.3)

75,211

(43.9)

3,423,024

(50.2)

95,706

(57.7)

3,627,872

(51.7)

비주택용지주택
2,688

(1.2)

81,113

(1.2)

3,082

(1.8)

85,145

(1.2)

1,774

(1.1)

86,578

(1.2)

임시주택
3,568

(1.6)

48,007

(0.7)

3,712

(2.2)

46,838

(0.7)

4,002

(2.4)

53,028

(0.8)

  주* : 공공지원개인주택(自置居所房屋)은 홍콩정부가 1987년부터 개인주택지원계획(自置居所计划)에 따라 정부 보조로 

지은 개인주택을 말함    **: 당해 전체 신이민 가운데 비중을 나타냄                         출처: 香港通計處, 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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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홍콩주민과 신이민의 사용언어 비중 변화(2006-2016년)                                                                                                     (단위: %)

언어
2006 2011 2016

신이민 홍콩주민 신이민 홍콩주민 신이민 홍콩주민

광동어 97.6 97.7 95.0 97.4 93.6 96.7

푸통화(중국표준어) 55.0 41.2 76.8 49.5 79.9 50.6

  주: 복수 응답       출처: 香港通计处, 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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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서론

중국 국가통계국이 2019년 8월 29일 발표한 ‘《国际地位显着提高 国际影响力持续增强》(국제지위를 현저히

제고하고 국제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세계경제 기여도는 27.5%로 2006년부터

13년 간 연속 세계 1위를 고수하며 세계경제의 최대 동력 역할을 해왔다.1) 2008년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
25에서 미국 정보기관들은 2025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
(서창배,2019)

중국의 도시화 비율3)은 2018년 기준 59.58% 수준으로 2010년 47.5%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상하이는

88%, 베이징은 86%, 텐진은 83% 수준에 이른다.4) 포브스(Forbes) 중국 부유층 백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으로 중국에는 대한민국의 10%인구에 해당하는 400만 명이 천만 장자(자산규모 1000만 위안 이상)이고 15만

명이 억만장자(자산규모 1억 위안 이상)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유층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대외개방을 확대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많은 외국인이 유입되어 중국에 상주하는 외국국적의 인구는

큰 군집을 이루었다. 2011년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6차 전국인구전수조사를 통해 등기를 마친 홍콩·마카오·

대만 주민과 외국인은 총 1,020,145 명으로 집계되었다.5) 부유층과 외국인 두 집단 모두 고급 의료서비스 및

프라이버시 보장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헬스케어 전문 인력을 통한 건강관리 수요가 중국 부유층

* 부경대학교 중국학과 박사과정(jinfuji@pukyong.ac.kr), 제1저자

** 부경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rainmaker@pknu.ac.kr), 교신저자

***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leecs@pknu.ac.kr), 공동저자

1)〈连续13年！我国对世界经济贡献率世界第一〉新华网, http://www.xinhuanet.com/fortune/2019-08/30/c_1124939239.htm

(검색일2019.09.05.)

2) 서창배, 환태평양지역 경제 통합과 중국의 FTA 정책, 한국학술정보(주), 2019, p.29.
3) 도시화의 도량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인구통계학적인 지표를 채용한다. 농업과 비농업의 비중을 포괄하여 총인구의 도시

인구 점유율을 나타냄.

4) 国家统计局, 中国统计摘要-2019, 中国统计出版社, 2019.05. p.21.

5) 国家统计局,〈2010年第六次全国人口普查接受普查登记的港澳台居民和外籍人员主要数据〉, 2011.04.29. http://www.stats.g

ov.cn/tjsj/tjgb/rkpcgb/qgrkpcgb/201104/t20110429_30329.html(검색일: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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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를 통한 맞춤형 고급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다.6) 대부분의 외국

인은 중국 의료기관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자병원을 더 선호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에 상주하는 외

국인이 증가할수록 외자병원에 대한 수요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삶의 질과 건강을 중시하는 풍토가 확산되어 1인당 연간 보건지출 규모는 20

18년 4,148위안으로 전년도 대비 9.6%의 성장률을 보였다. 2018년 중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 13

억9,538만 명 중 1억6,605만 명에 이르며, 총인구 대비 11.9%를 차지한다.7) 인구 고령화, 도시화의 진행 그리

고 선진국유형 생활패턴의 정착으로 의료 및 건강관리에 대한 서비스 수요는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8)

중국은 1997년 이후 본격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의료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

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대규모 민간자본의 진입을 유도하여 민영병원의 대형화가 시작되면서 점차 진입영역이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정부 재정으로 취약계층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고급 의료서비스 등의 영역은 민영병

원이 담당하는 이원화 정책(Two-Track)을 추진하고 있다.9)(박진희 외, 2015)

2010년 12월 ‘민간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장려정책’10)을 발표하여 민간자본의 의료서비스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어 2013년 건강서비스업 발전촉진에 관한 일련의 의견을 통해 민영 병원 육성
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진입장벽 완화, 지역 민영 병원의 육성, 규제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 투자환경 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추진했다.

2016년 10월 국무원 《건강중국 2030규획요강(健康中国2030规划纲要)》11) 발표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2015

년 3조 8천억 위안이었던 건강서비스업12) 규모를 2020년까지 8조 위안, 2030년까지 16조 위안 규모로 확대시

킬 계획 하에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며 세계 의료시장으로의 급성장이 예상된다.13) 이는 건국 이래 보건영역

에 처음으로 국가차원에서 언급한 중장기 전략규획으로 당과 국가의 보건위생업무에 대해 매우 심각한 사안

임을 내보인 것이다. 이는 장차 중국 의료서비스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옴과 동시에 중국 위생부문과 외자

의료기관과의 새로운 상황에서 서로 협력하여 성장전략 개편작업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14)

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2016년까지 누적 기준 20개국 총 115개소로 그 중 중국이 59개소, 미국 40개

소, 베트남 9개소, 카자흐스탄 7개소, UAE 7개소, 기타 33 개소 순으로 진출해 있다. 중국은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대상국 중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당시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66건의 프로젝트의 4

7%인 31개소가 중국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KHIDI, 2018)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공

사례를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예슬 외(2018)은 중국 의료시장 진출 전략을 위해 SWOT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점으로는 “한국과 중국 간의 지리적 접근성”이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약점으로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의

부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하였다.16) 한국과 중국 간의 지리적 접근성이 강점요소로 작용하는 한 중국 진

출은 여전히 기대볼 만하다고 판단된다. 반면, 약점으로 작용하는 ‘성공사례 부재’와 같은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내 외자의료기관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허무자((和睦家) 의료기관’을 중

6) KOTRA, 〈중국 프리미엄 의료서비스시장 외국계 진출 가속화〉, KOTRA해외시장뉴스, 2018.04.20.

7) 国家卫生健康委, 《2018年我国卫生健康事业发展统计公报》, 2019.05.22.

8) KHIDI, 〈중국진출전략-단계별 및 사례분석 중심〉, 2018. p.55.

9) 박진희·이승은·최지원, 〈중국 주요지역 의료서비스 시장 분석〉,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08.24.

10) 国务院办公厅 《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意见的通知》 国办发〔2010〕58号, 2010.12.03.

11)《‘健康中国2030'规划纲要》에 따르면, 국민 보건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중장기 정책으로 건강한 생

활패턴 및 보건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요 보건지표를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12) 건강서비스업은 의료서비스, 건강관리 및 건강보험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며 약품과 의료기기, 보건식품 등과 관

련된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임(박진희,2015 p.4).

13)〈中共中央国务院：16万亿大健康产业，现在加入是最好时机!〉搜狐网，2019.01.29. http://www.sohu.com/a/292135410_10

0195310(검색일 2019.6.12.)

14) 刘畅,〈新时期我国外资医疗政策变迁及对策思考〉, 《중국위생정책연구》,제10권 9호. 2017.09, p.75.

15) KHIDI(보건산업진흥원), 〈2016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 분석〉, 보건산업브리프vol.233, 2017.04.06.

16) 이예슬 외, 〈중국 의료시장 진출 전략 기획을 위한 기초 분석 연구: SWOT과 AHP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보건

의료산업학회지》, 제12권 제4호, 보건의료산업학회, 2018,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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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분석하여,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방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방법은 허무자((和睦家) 의료기관의 관련 문헌 자료를 수집·분석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2. 중국 외자의료기관의 이론적 고찰

1) 선행연구 검토

중국외자의료기관에 관한 선행연구의 동향을 보면 외자의료기관의 중국 진입 정책 변천과정, 투자 유형별·

지역별·규모별 분류,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외자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대, 외자의료기관의 발전 현황과 전망,

외자의료기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진료과목 변화, 외자의료기관의 성공 사례, 외자의료기관 관련법과 제도

개선, 중국 의료보험제도, 외자의료기관이 중국 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 외자의료기관 경영 평가 그리고

외자의료기관 내 외국의료인의 윤리 도덕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의료법·제도적 연구로는 “중국 의료기관의 현황과 의료기관 관리 법제 검토”와 “중국 의료서비스 시

장 진출을 위한 의료법제 고찰”(김정진, 2014; 2016)17) 등이 있었다. 구체적인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로는 보

건산업진흥원(KHI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KITA), 산업연구원(KIET), 대

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기관에서 진출에 앞서 필요한 해외진출 신고에서부터 지역선정 및 우대정

책 그리고 기 진출한 의료기관의 사례를 소개하는 등 전반적인 면을 아우르는 연구보고서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중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내 논문으로 “중국 의료시장의 이해와 진출 전략”(문용, 2005)18)은 2000년대 초

중반부터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연구가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장진(2017)19)은 내부마케팅과 리더십의 역할이 중국의료기관 서비스 품질 결정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장홍(2017)20)은 신형 농촌합작의료보험제도 시행 현황과 문제점들을 고찰하기 위

하여 산시성 대현지역 사례로 연구하였다. YUFAN(2019)21) 역시 신형 농촌합작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

족과 감독의 허술함을 문제로 제시하고 그 대책을 제시했다. 공공의료보험 제도 개선은 외자가 진입할 수 있

는 큰 동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郭晶(2016)22)은 중국 의료시장은 전체 인구의 95%이상이 이미 정부 주도

의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기본의료보험환자가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열쇠라고 보았다. 한편, 김지만 외

(2016)23)은 민영병원의 사회의료보험 지정병원 선정사례를 소개했다. 채자희(2012)24)는 중국인의 한국의료서

비스 인식도를 조사한 바, 해외 의료서비스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국 의료서비스와 해외 의료서비스와 비교

가 가능해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화 동향과 과제"(김광점, 2016)25), "중국의료부패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천슈진, 2013)26), "성공적인

17) 김정진,〈중국 의료기관의 현황과 의료기관 관리 법제 검토〉, 《의생명과학과 법》, 제11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pp.65-87; 김정진,〈중국 의료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의료법제 고찰〉, 《의생명과학과 법》 제16권, 원광대학

교 법학연구소. 2016. pp.67-98.

18) 문용, 〈중국 의료시장의 이해와 진출 전략〉《병원경영학회지》 제12권 제2호. 한국병원경영학회, 2005, pp.112-132.

19) 장진, 〈중국의료기관의 서비스품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내부마케팅과 리더십의 역할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

사학위. 2017.06.

20) 장홍, 〈중국의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제도에 관한 연구:산시성(山西省) 대현(代縣)지역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

사학위, 2017.12.

21) YU FAN, 〈중국 신형 농촌합작의료제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2019.02.

22) 郭晶，〈A 医院国际医疗部发展战略研究〉, 对外经济贸易大学 硕士学位论文, 2016.11.

23) KHIDI, 〈중국 건강보험 제도 연구를 통한 한국 종합병원 진출 모델 개발〉, 2016.11.

24) 채자희, 〈의료서비스기관 해외진출을 통한 의료산업 확대방안: 중국인의 한국의료서비스 인식도 중심으로〉,

가천의과학대학교 석사학위, 2012.08.

25) 김광점, 〈한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 동향과 과제〉《병원경영학회지》 제21권 제2호. 한국병원경영학회, 2016. pp.6

3-72.

26) 천슈진, 〈중국의료부패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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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료시장 진출을 위한 MSO모델 활용방안 연구"(김민후 외2016)27), "중국 현지 의료소비자의 특성 및

의료기관 선택 연구"(김지만, 2018)28), “중국의료시장진출전략을 위한 기초 분석연구: SWOT과 AHP 분석기

법을 중심으로”(이예슬, 2018)29) 등 최근에는 보건학, 경영학, 법학, 관광학, 경제학 등 학계 각층에서 중국 진

출 전략뿐만 아니라 현지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외자의료기관 발전에 있어 초기탐색단계에서 개혁 완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대

략 4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외자의료기관에 대한 개방수준도 끊임없이 향상되었다.30) 2000년 ‘중외합자·합작의

료기관관리잠정안《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卫生部、外经贸部令〔2000〕11호’를 개정 발표하면

서 연구가 서서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급성장기를 맞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외자의료서비스에 대한 논문

은 '中国知网(CNKI)'에서 ‘외자의료기관(外资医疗机构)’ 주제어로 검색 시 10년 전에 비해 5-6배 늘어 난 것

으로 나타난다. 특히 외자 의료기관의 중국 의료시장 진입 제도정책에 관한 논문은 “외자의료기관의 중국진입

제도 연구(我国外资医疗机构准入制度研究)”(刘婧涵, 2016)31), “중국 영리성의료기관 시장진입 제도 연구(我国

营利性医疗机构市场准入制度研究)”(谭姣,2016)32), “민영의료기관 시장진입 법률제도 연구(民营医疗机构市场准

入法律制度研究)”(陈蓉,2013)33), “신시기 중국 외자의료정책 변천 및 대안적 사고(新时期我国外资医疗政策变迁

及对策思考)”(刘畅,2017)34)，"(중국서비스업대외개방의 정치경제적 분석(中国服务业对外开放的政治经济分析)"

(黄艳希，2017)35), “중국 의료보장관리의 제도발전·비전 및 정책 제안(中国医疗保障管理的制度演进、发展愿景

及政策建议)"(张小英，2019)36),“중국 외자의료기관의 법치 관리감독조치 분석(我国外资医疗机构法治监管措施

探析)”(唐兴李·马其家, 2018)37), “자유무역시범구 정책개혁이 중국 외자의료기관에 미친 영향 및 시사(自贸区

政策改革对我国外资医疗机构的影响及启示)"(高美婷, 2018)38) 등 학계뿐만 아니라 학위논문으로도 꾸준히 화두

가 되는 것은 아직 중국 외자의료시장에 충분히 진출 및 발전의 여지가 있음을 방증한다.

2) 중국 외자의료기관 현황

2000년 5월에 개정 발표한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 관리 잠정안’에는 개정 전(1989년,1997년)의 핵심 내용과

비교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관련 조건 및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외 합자·합작 병원 설

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2000만 위안 이상이며, 외국 투자자와 중국 합자·합작 파트너의 투자 비율을 각각 70%

이하, 30%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주주 권리에 있어 외국 투자자가 지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

다.39) 이어서 경제발전의 수요에 기반 한 중국정부는 자유무역시범구 방안을 내놓았다. 해외투자자가 베이징,

텐진, 상하이, 푸젠, 장쑤, 광둥, 하이난 7개 성·시에 신설·인수합병을 통해 외자병원을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중국 내 외자병원 투자는 주로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경제가 비교적 발달된 지역에 이루어졌다.

의료시장 외자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정책과 해외 의료자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10년 간 외자는 초

27) 김민후 외, 〈성공적인 중국 의료시장 진출을 위한 MSO모델 활용방안 연구〉,《아태연구》제23권 제1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16, pp.151-173.

28) 김지만 외, 〈중국 현지 의료소비자의 특성 및 의료기관 선택 연구〉,《병원경영학회지》, 제23권 제1호, 한국병원경

영학회, 2018. pp.78-86.

29) 이예슬 외, 〈중국 의료시장 진출 전략 기획을 위한 기초 분석 연구: SWOT과 AHP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보건

의료산업학회지》, 제12권 제4호, 보건의료산업학회, 2018, pp.127-138.

30)〈2019-2025年中国外资医院市场竞争格局及未来发展趋势报告〉, 中国产业信息网, https://www.chyxx.com/research/2019

07/754173.html(검색일: 2019.7.22.)

31) 刘婧涵,〈我国外资医疗机构准入制度研究〉, 黑龙江大学 硕士学位论文, 2016.03.

32) 谭姣,〈我国营利性医疗机构市场准入制度研究〉, 南华大学 硕士学位论文, 2016.05.

33) 陈蓉,〈民营医疗机构市场准入法律制度研究〉, 湖南大学 博士学位论文, 2013.05.

34) 刘畅,〈新时期我国外资医疗政策变迁及对策思考〉, 《중국위생정책연구》,제10권 9호. pp.75-80.

35) 黄艳希，〈中国服务业对外开放的政治经济分析〉，对外经济贸易大学，博士学位论文, 2017.05.

36) 张小英，〈中国医疗保障管理的制度演进、发展愿景及政策建议〉《卫生软科学》Vol.33，No.3，2019.03.

37) 唐兴李·马其家, 〈我国外资医疗机构法治监管措施探析〉,《河北法学》, Vol.36, No.7, 2018.07.

38) 高美婷,〈自贸区政策改革对我国外资医疗机构的影响及启示〉, 《现代商务工业》，第20期, 2018, pp.13-14.

39) 문용, 〈중국 의료시장의 이해와 진출 전략〉《병원경영학회지》 제12권 제2호. 한국병원경영학회, 2005,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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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국회사와의 합자기업으로 중국시장에 들어왔다. 현재 4개의 독자병원은40) 모두 전문 진료과목 의료기관

으로서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그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시기에 외자의료기관은 규모 및 수량 면에

서 빠른 성장 추세를 나타냈다. 2019년 6월 30일 중국 상무부의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19)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2019年版))》 발표에 따르면, 12조 위생과 사회업무 항목에 의료

기관은 여전히 합자·합작으로 제한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몇 년 간 외자병원 투자는 합자영역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표1> 2010년 이후 중국 외자의료정책 변천 과정 

발표 정책규정 내용

'10

《关于进一步鼓励和引导社会资本举办医疗机构意见》

《香港和澳门服务提供者在内地设立独资医院管理暂

行办法》 

《台湾服务提供者在大陆设立独资医院管理暂行办法》

주요 외자지분에 대한 비중 제한 폐지, 외자 독자병원 금

지, 중외합자 경영

홍콩·마카오·대만 서비스기업의 중국 내 독자병원 설립가

능

'11 《关于调整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审批权限的通知》
영리성 병원 및 비영리성 병원 개설 가능

중외합자·중외합작 경영

'12 《深化医药卫生体制改革规划暨实施方案的通知》
비공립병원 대대적으로 확대 및 사회자본의  의료기관 진

입 장려, 중외합자·중외합작 경영

'13 《中国(上海)自由贸易实验区总体方案的通知》
상하이 자유무역구 내 외자독자병원설립허용,중외합자·합

작·독자 경영

'14 《关于开展设立外资独资医院试点工作的通知》
베이징, 텐진, 상하이, 장쑤. 푸젠, 광둥, 하이난 7개 지역 

외자독자병원 설립 시범사업 전개

'15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5年修订)》 의료기관 허용에 따른 제한항목 재차 조정

'16 《“健康中国 2030”规划纲要》
전략적 측면에서 전면적인 통합, 최신 의료보건서비스 시

스템 확대

'17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外商

投资产业指导目录（2017 年修订）》

의료기관을 합자와 합작으로 제한.  (홍콩, 마카오, 대만 

서비스제공자 제외) 네거티브 리스트 제시
'18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外商

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2018

年版）》

'19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外商

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2019年版》

 자료: 刘畅(2017), 新时期我国外资医疗政策变迁及对策思考, 중국위생정책연구, 제10권 9호,p.77; 国务院,《外商投资准入特别

管理措施(负面清单)(2018,2019年版)》,《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 (2017,2018,2019年版)的通知》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 전체 의료기관은 997,434개로 전년도 동기 대비 총 1

0,785개 증가하였고 크게 병원41)과 기층의료위생기관42)으로 구성된다. 1997년 중국에 중외합자형식으로 최초

외자병원이 생긴 이래 외자의료기관은 부단히 성장하였다. 2005년 101개에서 2009년에는 214개로 4년 사이 11

3개가 증가하였다.43) 중국 외자의료시장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늘어나 2018년 기준 2018년 기준 외자의료기

40) 상하이허신종합병원(上海禾新医院)，상하이용위엔싱부인과병원(上海永远幸妇科医院)、선전시마린순챠오안과병원(深圳

希玛林顺潮眼科医院) 그리고 쿤밍판롱패이선요우쓰혈액투석센터(昆明盘龙费森尤斯血液透析中心) 모두 전문병원임.

41) 병원은 종합병원, 전문병원, 중의병원 등이 포함. 의원분급관리표준《医院分级管理标准》에 따라 병원을 3급, 2급, 1급

갑·을·병으로 세분화한다. 병상수로 구분하면, 3급은 500개 이상이고 2급은 101-500개, 1급은 100개 이하임.

42) 기층의료위생기관(基层医疗卫生机构)은 지역 건강관리센터, 지역 보건소, 진료소 등 여러 행정구역에 분포되어 있는

의료 및 건강센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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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수는 2013년 220개에서 288개로 증가했다. 그 중 전문의원(门诊部)/단일진료과목 및 비전문의원(诊所)이 약

178개로 62% 비중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종합병원과 전문병원(医院)44)은 약 110개로 38% 비중을 차지한다.

<그림1>외자의료기관 증가 현황 <그림2> 외자의료기관 규모별 분포 <표2>외자의료기관 수량(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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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의료기관 증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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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도 诊所/门诊部 医院

2013년 131 89

2014년 138 92

2015년 144 101

2016년 153 107

2017년 166 109

2018년 178 110

자료: 智研咨询,〈2019-2025年中国外资医院市场运行态势及战略咨询研究报告〉, 2019, p.18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중국 주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외자병원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외자의료기관의 수입도 상대

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했으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성장률은 감소했다. 2018년 중국 외자의

료기관의 총수입규모는 160.51억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2.55% 증가했다. 특이할 만 한 점은 诊所/门诊

部(단일과목 의원, 클리닉/전문의원)의 2018년 수입이 201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医院(종합병원)의 2

018년 수입은 2013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하여 诊所/门诊部의 증가폭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최근 몇 년 간의

수입규모 추이는 <그림1><그림2>와 같다.

<그림3> 외자의료기관 수입규모 및 증가율 추이 <그림4> 诊所/门诊部 수입 증가폭 <그림5>合资医院 수입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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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智研咨询, 〈2019-2025年中国外资医院市场运行态势及战略咨询研究报告〉, 2019, p.87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중국 내 외자병원이 지금까지 중국 의료서비스 시장에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것으로 분석된

다. 첫째, 중국 의료시스템 개혁에 촉진 역할을 하였고 둘째, 환자의 고급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며 셋째, 중

국 내 투자환경 개선시켰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자병원의 진입이 중국 의료수준 제고를 촉진시켰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반면, 여전히 외자의료기관은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해있다. 첫째, 의료서비스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자병원은 투자뿐만 아니라 승인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게다가 의료장비의 구매방면에서도 적지 않은

43) 李亚婷,〈外资医院在中国的发展探析〉,《世界最新医学信息》, Vo1.16 No.31, 2016, p.154.

44) 중국 의료기관명이 한국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 규모에 상당하는 기관으로 각각 门诊部(전문의원)，诊所(단

일진료과목, 비전문의원, 클리닉), 医院(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분류하여 번역함.



중국 외자의료기관 성공 사례 ― 중국(中国) 허무자(和睦家) / 김복희·서창배·이춘수 ․ 263

263

제한을 받는다. 둘째, 관련 법률제도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 현재 중국에 외자의료기관의 법률체계는 아

직 완벽하지 않아 외자병원이 요구하는 관리법규가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완벽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족하

다. 의료서비스업은 특수한 서비스업에 속하며 의료종사자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있어 어떠한 실수가 야기

하는 결과는 다른 서비스업이 초래하는 결과보다 훨씬 심각하다. 넷째, 상업보험이 낙후되어있다. 현재 중국에

서 사회의료보험은 주로 거주자에게 기본적인 의료보장이 제공되며, 중외합자와 외자독자의료기관은 비교적

고급의료서비스로 사실상 의료보험 지정기관이 되기 어렵다. 다섯째,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인력자원문제는 중

외합자 및 외자의료기관의 향후 발전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45)

3. 허무자 의료기관(和睦家医疗机构, United Family Healthcare) 사례

베이징 허무자(和睦家)병원은 1997년 메이쭝후리(美中互利, Chindex）회사가 베이징의 중국의학과학원과 합

작하여 설립하였다. 2007년 세계은행 계열인 IFC가 3,500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제약기업인 푸싱그룹(复星醫

藥)46)이 2014년 Chindex지분인수로 인해 현재 푸싱의약그룹 산하 의료기관47)이 되었고, 이에 따라 자금 조달

이 수월해졌다.48) 중국에 최초로 설립한 외자의료기관으로 고급 의료서비스의 대표사례로서 대중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허무자의료기관은 베이징, 상하이, 광주, 텐진, 칭다오, 항주, 보아오에 병원 또는 클리닉을

개설하여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베이징에는 종합병원·재활전문병원·암전문병원과 7개의

의원급, 상하이에는 2개의 종합병원과 2개의 의원급, 광주에는 1개의 종합병원과 1개의 클리닉, 텐진, 칭다오

에 각각 1개의 종합병원, 항주, 보아오에 각각 1개의 의원급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426명의 전담 의사는 25개

국가 및 지역에서 왔으며, 파트타임 의사 1000여 명, 간호인력 1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허무자 의료기관은

현대적 병원관리 이념을 준수하며, 다양한 국가 및 지역의 환자에게 맞춤형, 고품질,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설립 이래 ‘환자 중심 이념’을 준수하며 동서양 의료 모델을 융합하여 품질, 안

전 및 서비스를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한다. 베이징 허무자병원이 2005년 처음 국제의료위생기구인증연합위원

회(JCI)인증49)을 받은 이래 거의 모든 지역의 허무자 병원과 위성클리닉이 높은 수준으로 JCI인증을 받았다.

특히 베이징허무자병원은 JCI인증 및 미국병리학자협회 CAP인증을 모두 취득한 의료기관이다50)

초기에는 중국이 특별비준 형식으로 허가한 병원으로 외국인 환자 위주였으나 2016년 통계에서 환자 중 7

6%를 중국인이 차지하여 주요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거의 없는 지역에 병원을 개설하여 초

기 외국인 위주에서 중국 부유층 위주로 포커스를 맞춘 전략이 주효했다고 판단된다. 기존 진료과목은 산부인

과를 특화해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다가 현재 심장과·신경외과·정형외과가 베이징 허무자 병원 전체 영업수입

의 60%를 차지한다. 또한 패밀리케어 중심 클리닉으로서 산부인과·소아과·내과·재활센터 등 출생에서부터 노

년까지 일생을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암센터와 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며, 고령 환자나 산모를

위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보는 요양 서비스 영역까지 확장하였다. 刘畅(2017)은 외자병원이 발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제약이 인력자원 부족으로 보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허무자는 중국 유명병원과의 합작을 통

해서 의사를 수급하고 있다.

허무자병원은 아리젠캉(阿里健康)과 합작하여 ‘다빈치로봇 췌장 종양 제거 수술’ 장면을 생방송으로 내보내

당시 4만 명이상의 관중이 본방을 시청하며 이목을 끌었다. 2018년 3년 연속 “베이징 허무자병원 외과로봇수

술 라이브 컨퍼런스”를 개최해 의사와 환자사이의 장벽을 극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중국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텐마오(天猫) 내에서의 브랜드공식 주력상품으로 ‘산전 검

45) 智研咨询, 2019-2025年中国外资医院市场运行态势及战略咨询研究报告, 2019, pp.16-17; p.12..
46) Fortune에 따르면, 2014년 중국기업순위 115위임.

47) 푸싱의약 산하 의료기관: 和睦家醫療, 濟民腫瘤醫院, 岳陽廣濟醫院, 宿遷鍾吾醫院, 佛山市禪城區中心醫院.(2015년 기준)

산하 의료기관에서의 약품판매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음.

48) KHIDI,〈한국의료 중국 진출 가이드〉,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11, p.218.

49) JCI인증: WHO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국제의료기관평가기준.

50) 허무자의료 홈페이지(和睦家医疗网), http://ufh.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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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자연 분만 + 백신패키지 상품을 9만6천 위안(한화 약 1700만 원) 으로 텐마오의약(天猫医药)에서 가장

비싼 아이템으로 선보이기도 하였다.51)

텐진 허무자병원은 행정, 의사파트와 간호파트로 세 파트가 3권 분립하여 서로 지지하고 상호 감독하는 관

리방식을 취한다. 간호팀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의료품질에 대한

감독의 책임도 지고 있다. 그래서 텐진 허무자병원의 간호팀의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병원 관리에 있어서 의

료팀은 국제표준과 의약처방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의료지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결코 검사와 치료를 남용하지

않는다. 이 병원의 항생제 사용율과 산부인과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전국 평준수준보다도 현저히 낮다. 의사와

간호사의 임금제도는 모두 고정연봉제로 의료인의 수입이 약품이나 검사와 무관하므로 함부로 검사를 남용하

거나 치료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52)

중국의 민영병원이 기본 의료보험 시스템에 편입되지 않을 경우 의료수가를 직접 책정할 수 있으므로, 대

부분의 외자 의료기관은 부유층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 부유층 인구의 건강에 대한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부유층의 분포도 베이징, 상하이 및 일부 동부 연안지역에서 내륙의 2·3선 도시로 확장되었

다. 이에 따라 허무자는 푸싱그룹의 지원 하에 베이징, 상하이, 텐진 병원의 병상을 늘리고 있으며 난징, 청두

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현재 40여 개의 글로벌 상업보험회사와 제휴하여 편리한 지불방식을 제공하고 있다.53)

허무자의 성공요인을 KHIDI(2013)은 의료기술, 고객서비스, 포지셔닝, 조직도 관점에서 다루었다. 첫째, 다

양한 국적의 외국의사 보유 및 80% 이상의 간호사가 외국 근무 경험이 있으며, 10여 개 언어로 접객을 하고

있어 다국적 외국인은 물론 중국 현지 환자와의 소통에 제약이 없다. 둘째, 평균 진료시간이 20분 이상이고

초진 환자에게는 한 시간 가량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셋째, 다수의 글로벌 상업보험회

사와 제휴하여 상업의료보험이 대다수인 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수익성을 제고했다. 또한 상업보험 미가입 고

객을 위해 맴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넷째, Chindex 70% 지분 합작으로 시작해 해외금융기관인 IFC(세계

은행 계열)의 투자를 받은 후 중국 푸싱의약의 투자를 유치하여 규모를 확장하였다. 부원장 급은 중국인 현지

전문가중심으로 이들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사업전략 수립 및 대관업무 처리를 맡기고, 의료기술관리 간부급은

외국인 의료인력이 담당하고 있다.54)

KHIDI(2018)은 초기 10년간 최고의 산부인과라는 하나의 핵심역량을 키운 점, 중국내 영향력이 가장 큰 베

이징이라는 곳에서 정착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최대화시킨 점, 최고소득층인 중국 부자들의 현금 수입과 최고

의 상업의료보험이 대다수인 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수익성을 제고한 점, 경영층이 복잡하지 않아 의사결정이

간단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을 허무자의 성공요인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내부역량, 브랜드, 고

객층 확보 이후에 지역, 의료범위와 파트너를 확장하여 실패 확률은 최소화하고 성공확률은 높였다는 것이

다.55)

4. 결론

“건강중국 2030 규획”의 요구사항에 따르면, 중국의 의료보건기관은 마땅히 외자의료기관이 가진 고령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월한 산업을 장려해야한다고 명시하였다56). 이에 중국

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고령화 현상을 맞이하면서 양로서비스 시장의 기회는 더 커지고 있다. 한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문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치과, 심장혈관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이다.

공립병원에서 치료하지 않는 진료과목 의료서비스는 아직 전문과목 클리닉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

51)〈和睦家20年一家外资民营医院的中国之旅〉,亿邦动力网,http://www.ebrun.com/20170808/241541.shtml(검색일:2018.6.12)

52) 智研咨询(2019),「2019-2025年中国外资医院市场运行态势及战略咨询研究报告」, p.125.

53) 和睦家医疗, http://ufh.com.cn

54)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의료서비스 중국진출 현황분석 및 맞춤형 진출 전략 연구〉, 2013.12.

55)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중국 진출전략-단계별 및 사례분석 중심〉, 2018.

56) 刘畅, 〈新时期我国外资医疗政策变迁及对策思考〉,《중국위생정책연구》, 제10권 9호,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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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원 설립은 장벽이 비교적 낮아 사회자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데 우선적으로 선택할 만한 경로라고

판단된다.

즈옌자문기관(智研咨询)의 전망에 따르면, 중국 의료기관이 시장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동시에 소비자

역시 의료품질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고급의료서비스 수요는 더욱 절실해지고 업계 투

자규모도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 중국 의료개혁의 목적은 대량의 병원 진료 량을 기층의료기관으로 끌어들

이는 것인데 이 추세로 보면 병원의 외래진료는 향후 대부분 기층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책의

원인으로 인해 외자의 의원 투자 정책 장벽은 비교적 낮다. 그러므로 현재 대량의 외자는 의원영역으로 진입

할 것으로 전망된다.57)

허무자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성공요인을 요약하면, 첫째, 의사와 환자와의 원활한 소통이다. 전 세계 25

개국 및 지역에서 온 의사를 보유하고 있다. 의사정보란에 의사의 전공과 사용 가능한 언어를 명시하고 있어

환자의 의사선택에 있어 폭이 넓다. 의료용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환자와의 언어 교류는 매우 중요하

다. 둘째,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이다. 매년 전담의사에게 5000위안의 교육비를 제공하고, 많은 자금을 투입

하여 직원 교육이 이루어진다. 외국의사에게는 중국어 및 영어 코스 교육을 제공하여 의사들 간의 협력을 촉

진하고 팀워크를 강화한다. 더불어 관리 임원급 의사에게는 유명대학 교수들로부터 면대면 개인 경영리더십

교육을 제공한다. 그 외 직원은 언제든지 허무자 사이버대학교에서 온라인학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연

수를 포함한 내부 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베이징의대 제3병원 등 대형종합병원들과 제휴를 하

고 있다. 셋째, 지불방식의 편리성이다. 40여 개의 글로벌 상업보험회사와 제휴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고, 상업

보험 미가입 고객을 위해 맴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인회원은 매년 연회비 1035위안, 12세 이하 아동연

회비는 415위안으로 매번 진료비의 2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치과진료비는 10%의 할인 혜택 및 성인회원

의 경우 연1회 무료진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진료비에 대한 갈등방지를 위해 홈페이지에 진료

비를 명시하여 환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안정적이고 높은 보수이다. 허무자

는 수입의 50%를 직원 월급으로 지출하는데 이는 국제병원 수준에 도달한다. 과도한 진료로 인한 환자의 의

사 불신을 예방하고 의료인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경쟁력 있는 급여는 많은 인재를

허무자로 끌어들인다. 중국의 일부 민영병원의 직원들은 기본급이 아주 적고, 인센티브 위주인 경우도 있다.

다섯째, 글로벌 시스템인 3권 분립 관리 제도를 채택하였다. 의료, 관리 및 운영 3분야로 구분하여 상호의존적

이며 종속관계를 거부하고, 모든 구성원의 업무를 중시여기고 가치를 부여한다. 이 시스템은 공립병원의 오랜

병폐인 과주임의 독단적인 제도를 타파했다. 이 외에도 임산부와 노인환자의 편의를 위해 의사가 직접 가정방

문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허무자가 중국에서 최고급의료서비스 브랜드로 성장한 데는 단순히 외

국의 선진화된 방식뿐만이 아니다. 진입초기 설립을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과 150여 차례 이상의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중국 현지 시스템에 적응했을 것이다. 허무자의 성공요인을 참고하여 자신의 자원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브랜드 개발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

국 의료기관에게 시사하는 바는 중국 의료시장의 기본적 특성만이 아니라 다변화하는 경쟁 환경과 속도를 이

해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형 외자 유입으로 인한 기업화된 민영병원들은 의료기술 및 서비스 경쟁력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있으며, 허무자 등의 외자병원들은 중국인 부유층 대상으로 적극적인 확장을 하고 있는 실

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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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인지하는 중국, 중국인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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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연구방법 및 대상 

3. 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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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글

스테레오 타입(stereotype)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과잉 일반화 또는 부정확하게 일반화된 신

념을 말하며, 사회적 지각에서 많은 부정확의 기초를 형성한다.1) 즉 스테레오 타입(stereotype)은 특정집단 사

람들의 특성에 대한 일반화된 규정을 의미한다.

스테레오 타입은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모두에 대해 형성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외집단

에 대해 부정적인 스테레오 타입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Tajfel,1978;최수근2010:15)

교육학적인 측면에서의 스테레오 타입 연구 중에는 교사가 학생에게 부정적인 스테레오 타입을 지녔다면

학습자는 이를 강화시키는 행위를 한다2)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고, 실제학습자의 능력과는 별개로 교사가

학생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품고 있다면 성취도가 향상될 수 있음3)을 주장하는 연구가 등장하기도 하는 등 학

생에 대한 교사의 스테레오 타입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

또한 외국어 학습자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 연구도 진행된바 있는데, 주로 외국어 학습자가 목적어를 모국어로

하는 집단 또는 그 집단의 문화에 대해 갖는 스테레오 타입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황주희(2007)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스테레오 타입을 분석한 바 있는데, 그들이 한국인에 대해 어떤 스

테레오 타입을 갖고 있는지를 양적 연구를 통해 조사하고 스테레오 타입이 학습자의 여러 가지 학습요소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학습요소와 스테레오 타입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밝혀

스테레오타입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정의적 요소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최수근(2010)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인과 한국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했는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대체로 부정적인 메타스테레오 타입(Meta-stereotype)4)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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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육심리학회편 《교육심리학 용어사전》학지사. p37

2) Steele&Aronson1998;최수근2010:16 재인용

3) Rosenthal&Jacobson:1968:최수근2010:16 재인용

4) 메타스테레오타입은 ‘외집단이 내집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체계’로 내집단에 대한 외집단의



2019年度 秋季 學術大會

268

한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접할 경우 메타스테레오타입이 강화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와 중국문화를 아울

러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수용하도록 하고 중국문화에 대하여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차문화적인 한

국어 문화 수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효영(2016)은 국내 중국어 학습자가 중국 또는 중국인에 대해 갖는 스테레오 타입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국내 학습자들의 중국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으며, 7-8년을 간격으로 조사한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부정적 인식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순한 중국방문이나 중국인과의 접촉이 스테레오

타입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교육에 있어 중국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접촉이 이루어짐으로써 스테레오 타입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교수법 개발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인이 중국 및 중국인에 대해 어떤 스테레오 타

입을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설계하였으며, 본 학술대회에서는 1차 조사의 자료 중 일부를 분석하여 발

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대상

먼저 스테레오 타입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피 설문자의 기본적인 배경을 묻는 기본 설문 파트와 중국인과의 교류, 중국의 정치 경제에

대한 인식 및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에 대한 인식, 문화 및 문화교류에 대한 인식과 중국어 학습에 대한

인식을 묻는 파트로 구분하였고, 각 파트 모두 최대한 많은 문항을 준비하여, 이 중 유효한 응답의 문항이 무

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피 설문자의 기본적인 정보와 관련해서는 피 설문자의 연령대와 성별 직업을 비롯하여 중국에 대한 이해정

도, 방문경험 및 방문 시기, 기간, 목적 등을 문는 문항과 중국에 대한 이미지 및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과 정보 습득 방법, 관심분야 및 선호하는 국가 등을 조사하였다.

중국 및 중국인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문항으로는 총 10개의 큰 범주를 두고 총 52

개 문항을 설계하였는데, 대략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중국인의 방문에 대한 인상,

2. 중국어 학습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학습 의지, 선호하는 학습 방식 등

3. 중국에 대해 명절, 음식, 브랜드, 포털 사이트 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4. 중국인의 인식 또는 중국인의 생활에 대한 이해정도

5. 중국관련 정보 중 자주 접하는 분야 및 관심 정도 및 관심분야

6. 한중간 문화적 영향 관계 및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정도

7. 한국의 중국에 대한 영향관계 등 양국교류에 대한 견해 및 발전 전망

8. 중국의 경제수준 및 경제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

9. 중국의 정치 및 외교, 한중 외교(사드 등)와 관련된 각종 인식

10. 중국으로의 여행 및 취업의지

본 설문지는 한국인 660명 이상을 대상으로 배포하였으며, 그 중 599부가 회수 되었고, 유효설문지는 556부

였고, 2,30대 응답자가 467명으로 84%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본 발표에서는 그 중 한양대외 한국외국어대 학

생들의 응답인 280부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고자 한다.

인식을 추측한 결과이기 때문에 내집단에 대한 스테레오타입과 다를 수 있다. 때문에 메타스테레오 타입은 두 집단이

상호간에 인지하고 있는 오해의 정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최수근:2010:17-2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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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설문자의 연령대(질문a)는 10대 17명, 20대 228명, 30대 7명, 40대 9명, 50대 15명, 60대 2명, 결측 2명의

분포를 보였으며, 성별(질문b)은 남성 70명, 여성 128명 결측82명으로 나타나서 대부분 20대 대학생이며, 여학

생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피 설문자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도(질문c)는 대체로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는데, 구체적인 응답현

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이해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매우 낮음 28 10.0 10.2 10.2

낮음 105 37.5 38.2 48.4

보통 99 35.4 36.0 84.4

높음 37 13.2 13.5 97.8

매우 높음 6 2.1 2.2 100.0

전체 275 98.2 100.0 　

결측 시스템 5 1.8 　 　

전체 280 100.0 　 　

  

중국 방문 경험(질문d)과 관련해서는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유효 응답기준 51.5%이고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48.5%로 비슷한 정도의 분포를 보였는데, 방문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 곧 방문예정이거

나(25.8%) 아마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65.4%)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방문시기(질문d-2)는 응답자들의 연령대 분포로도 예측 가능할 수 있듯이 대부분 2000년대 이후였으며, 201

0년 이후에 방문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57.7%)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질문d-3)은 11주일 이내가 49.6%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11.9%)이나 장기체류(2.2%)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목적(질문d-4)은 여행이 가장 많았으며(55.7%), 유학의 경우도 적지 않았고(29.3%), 일부 비즈니스나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한 경우도 있었다.

중국에 대한 이미지(질문f)에 대한 리커트 척도 응답을 보면 보통 수준이 62.8%로 다수를 차지했고, 일부

나쁘다고 응답하거나(12.4%), 관심 없다고(0.4%) 응답한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중국의 정치체제, 중국인, 중국의 전통문화, 중국경제의 국제적 지위, 중국의 상품 등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

한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질문g)을 선택하도록 한 문항(복수응답)에서는 중국인을 선택한 경우가 71.2%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중국의 정치체제(31%), 중국의 전통문화(27.4%),중국경제의 국제적 지위(21.5%), 중

국의 상품(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라는 국가와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일치하는가(질문h)하는 질문에는 일치하는 편으로 생각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14.2 %에 불과했다.

중국에 대해 관심 있는 분야(질문i)에 대한 조사에서는 복수 선택이 가능했는데, 중국어를 선택한 응답자가

69%에 달했으며, 45.6%가 중국인의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그밖에도 응답자

중 34.3%가 경제에 대해, 29.2%가 전통문화, 16.1%가 정치 분야를 관심 있는 분야로 선택하여 많은 응답자들

이 중국어와 중국인의 사고방식 및 생활 습관 등 일상생활적인 요소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태국 중 선호하는 국가의 순위를 물어본 질문(질문j)에서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미국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113명), 다음이 영국(94명) 세 번째가 중국(4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을 두 번째

로 선호하는 응답자는 53명, 세 번째로 선호한다고 말한 응답자는 81명, 네 번째로 선호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75명으로 중국에 대한 선호도는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 기본 정보에 대한 응답을 파악한 후 이들 기본 정보와 설문문항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해보았다.

응답 중 주관식 기술 부분은 응답 현황을 입력한 후 응답률이 높은 순으로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변수를 변

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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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분석

1) 유효 문항 탐색

상관분석결과 먼저 나이와 직업이 여러 문항과 상관관계를 형성하였지만 분석한 자료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20대 대학생이고, 기타 집단의 변수가 충족하지 않은 관계로 나이와 직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성별 경

우 중국관련 정보를 접할 때 선호하는 매체가 무엇인가에 있어서만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기에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상관분석을 통해 기본 정보 중 응답에 많은 영향을 주는 항목은 크게 중국에 대한 이해도와 방문경험 유무

및 체류기간과 중국에 대한 이미지정도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들 요인은 주로 중국인과의 교류 의지, 한국문

화의 대 중국 영향정도, 대만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 재 중국 구직의향. 해외 브랜드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정

도, 중국에 대한 관심정도, 공자아카데미에 대한 이해 및 수강의지, 중국어 학습의 필요성 및 학습난이도에 대

한 인식 등과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인 문항을 보면 ①중국친구를 사귀고자 하

는 의지, ②중국친구를 불편하게 느끼는 정도, ③중국인의 예절정도에 대한 인식, ④중국제품에 대한 인식, ⑤

양국의 교류에 대한 이해현황 , ⑥한국문화의 영향력, ⑦중국어 학습 필요성에 대한 인식, ⑧유니온페이 진출

에 대한 견해, ⑨한중관계 대한 인식, ⑩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한 인식, ⑪중국의 경제발전현황에 대한

인식, ⑫대만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 ⑬중국에서의 구직의지, ⑭해외상품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⑮중국정보에

대한 관심정도, ⑯공자아카데미라는 것을 아는지 정도 ⑰공자아카데미에서의 수강의지, ⑱중국어 학습 난이도

에 대한 인식,⑲중국의 책임감 정도에 대한 인식, ⑳중국의 민주화정도에 대한 인식, ㉑중국의 국가체제에 대
한 이해도, ㉒중국정치제도개혁 필요성에 관한 인식 등이 그것이다.
c중국에 대한 이해도는 ②중국친구를 불편하게 느끼는 정도, ⑤양국의 교류에 대한 이해현황 및 ⑥한국문

화의 영향력, ⑧유니온페이 진출에 대한 견해, ⑪중국의 경제발전현황에 대한 인식 및 ⑫대만의 독립성에 대

한 인식, ⑬중국에서의 구직의지 ⑭해외상품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과 ⑯공자아카데미라는 것을 아는지 정도

⑱중국어 학습 난이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㉑중국의 국가체제에 대한 이해도와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d중국 방문경험 유무는 ①중국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의지와 ②중국친구를 불편하게 느끼는 정도와 ③중국

인의 예절정도에 대한 인식, ⑦중국어 학습 필요성에 대한 인식, ⑬중국에서의 구직의지, ⑭해외상품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⑮중국정보에 대한 관심정도, ⑯공자아카데미라는 것을 아는지 정도 및 ⑰수강의지 그리고 ⑱

중국어 학습의 난이도에 대한 인식 등과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명절이나 브랜

드 영화 음식 등 아는 것을 적는 주관식 문항에 다수의 내용을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3중국방문경험자들의 응답 중 체류기간 정도는 ②중국친구를 불편하게 느끼는 정도, ⑤양국의 교류에 대

한 이해현황 및 ⑥한국문화의 영향력, ⑧유니온페이 진출에 대한 견해, ⑫대만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 ⑬중국

에서의 구직의지 및 ⑭해외상품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과 ⑯공자아카데미라는 것을 아는지 정도와 ⑰수강 의

지 그리고 ⑱중국어 학습 난이도에 대한 인식, ㉑중국의 국가체제에 대한 이해도와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e중국관련 정보를 접촉하는 방식은 ⑥한국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및 ⑨한중관계 대한 인식과 상관관계

를 형성하였고, ⑱중국어 학습 난이도에 대한 인식과도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①중국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의지와 ③중국인의 예절 정도에 대한 인식, ④중국제품

에 대한 인식, ⑫대만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 ⑬중국에서의 구직의지, ⑭해외상품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과 ⑮

중국정보에 대한 관심정도, ⑯공자아카데미라는 것을 아는지 정도와 ⑰수강 의지, 그리고 ㉒중국의 정치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i중국에 대한 관심 분야에 대한 응답

은 ②중국친구를 불편하게 느끼는 정도, ④중국제품에 대한 인식, ⑥한국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⑬중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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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구직의지, ⑰공자아카데미에서의 수강의지와 ⑲중국이 책임감 있는 국가라고 인식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선호하는 국가에 대한 응답은 ③중국인의 예절 정도에 대한 인식, ④중국제품에 대한 인식, ⑥한국문화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 ⑩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한 인식, ⑫대만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 ⑬중국에서의 구

직의지, ⑯공자아카데미라는 것을 아는지 정도와 ⑱중국어 학습 난이도에 대한 인식, ⑳중국의 민주화정도에

대한 인식, ㉒중국정치제도개혁 필요성에 관한 인식 등과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 밖에 중국방문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d-1방문의지 정도나 방문 경험이 있는 d-2응답자의 방문시기,d-4

방문목적, g중국에 대한 인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 h중국과 중국인의 이미지 일치성 정도 등은 대체로 조사항

목과 상관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효 문항 응답 분석

다음은 유효한 응답으로 나타난 21개 문항에 대한 응답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①중국친구를 사귀고자 하

는 의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이 유효응답자 278명의 응답 중 236명으로 84.9%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중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그리고 d중국

방문경험 유무와 f중국에 대한 호감도에 대한 질문의 응답과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다음 ②중국친구와 지낼 때 불편한 점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중국인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135명 중 6

0명이 그런 면이 있다(44.4%)고 응답하였고,73명이 없다고(54.1%) 응답하였으며,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2

명이었는데,c중국에 대한 이해도,d중국 방문경험 유무 및 d-3체류기간, i중국에 대한 관심 분야에 대한 질문과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③중국인이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관해서는 유효응답자 271명 중 107명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아

니다’는 20명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1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조사 문항 중 d중국 방문경험 유무

d와 f중국에 대한 호감도,j선호하는 국가에 순위에 대한 질문과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④중국제품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응답자 277명 중 ‘좋다’와 ‘비교적 좋다’가 52명(15.1%) ‘나쁘다’와 ‘매우

나쁘다’가 87명(31.4%)이었으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48명(5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의 응답은? f중국에 대한 호감도,i중국에 대한 관심 분야,j선호하는 국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과 상관

관계를 형성하였다.

⑤양국의 교류에 대한 생각에 관해서는 응답자 중 51명(18.6%)이 관심 없다고 하였고, 양국이 정상적인 교

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38명으로 13.9%, 양국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22.6%, 중국

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20.4%, 한국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13명(4.7%), 양국의 교류가 아시아 전체지역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52명(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의 응답은 c중국에 대한 이해도와 d-3중국방문 중 체류기간에 대한 응답과 상관관

계를 형성하였다.

⑥한국문화가 중국에 끼치는 영향력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적다(3.3%)와

적다(16.3)가 54명이었고, 매우 많다(13%)와 많다(35.9%가 135명으로 한국문화가 중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문항의 응답은 c중국에 대한 이해도, d-3중국방문 중 체류기간, e

중국관련 정보를 접촉하는 방식,i중국에 대한 관심 분야,j선호하는 국가 등에 대한 응답과 상관관계를 형성하

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피 설문자 정보와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⑦중국어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응답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는데, 256명(9

2.4%)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필요 없다가 5명(1.8%), 필요는 있지만 소용없다는 응답도(5.8%) 일부 있었다.

기본 정보 중 d중국 방문경험 유무와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음 ⑧유니온페이(은련银联)의 한국시장 진출 및 중국의 은행들이 한국에서 분점을 세우고 있는 현상에

5) 보통37명(13.3%),아니다5명(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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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이 가능했는데.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의 편리함

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는 77명이 선택하였고, ㉯‘중국의 경제발전 성과를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답은 104명이

선택하였으며, ㉰‘중국과 한국의 빈번한 경제교류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답은 109명이 선택하였고,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라는 답은 12명이 선택하였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유니온 페이의 한국 시장진출은 양국의 빈

번한 경제교류와 중국의 경제발전 성과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c중국에 대한

이해도, d-3중국방문 중 체류기간과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음 ⑨현재의 한중관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26.5%(71명)로 그렇

지 않다는 응답 35.8%(99명)보다 낮았으며,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38.6%(107명)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

서 많은 한국인들이 현재의 한중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e중국관련 정보를

접촉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과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에서는 ⑩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조사하였는데, 중국의 입장을 인정

한다는 응답이 188명(67.9%)로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그 중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46%(46명)로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입장을 인정하지만 지지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6) 그리고 이 문항

은 j선호하는 국가에 대한 응답과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⑪중국의 경제발전현황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중국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9.5%(191

명)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불경기’라고 응답한 경우는 3.6%(10명)에 불과했고,7) c중국에 대한 이해도 문항의

응답과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다음 ⑫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생각하는가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응답은 6.5%(18명)로

매우 적었으며,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2.5%(145명)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독립된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40.2%(111)명으로 나타나 많은 한국인들이 대만을 중국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문항의 응답은 c중국에 대한 이해도,d-3중국방문 중 체류기간, f중국에 대한 호감도, j선호

하는 국가 등에 대한 응답과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⑬중국에서 생활 또는 구직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142명)가 51.4%, 아니다(51명) 18.5%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29%(80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c중국

에 대한 이해도, d중국 방문경험 유무, d-3중국방문 중 체류기간,f중국에 대한 호감도,i중국에 대한 관심 분야,j

선호하는 국가 등 많은 기본 조사문항과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⑭해외상품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에 대한 견해는 중국인들이 해외상품을 맹목적으로 선호하는 것 같다고

응답한 경우가 44.2%(122명)에 달했으며, 객관적인 시선으로 상품의 정도에 준하여 선호하는 것 같다는 응답

이 19.2%(53명)이었고, 국산(중국산)제품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는 응답은 5.8%(16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사람들이 국산 상품보다 해외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문항은 c중국에 대한 이해도, d중국 방문경험 유무, d-3중국방문 중 체류기간, f중국에 대한 호감도 등의 문항

과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다음 ⑮중국과 관련된 정보에 관심이 있는지를 문는 질문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응답이 73.5%를 차지했으

며,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5.8%로 나타나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과 관련된 정보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8) 이 문항은 d중국 방문경험 유무와 f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문항과 상관

관계를 형성하였다.

한편, 본 설문에서는 공자아카데미와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었는데, 먼저 ⑯공자아카데미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334.5%(95명)가 ‘잘 안다’고 응답하였고, 46.2%(127명)가 ‘조금 안다’, 10.2%(28명)가 ‘들어는

봤지만 관심 없다’, 9.1%(25명)가 ‘전혀 관심 없다 응답하였으며, 기본 조사 문항 중 c중국에 대한 이해도, d중

국 방문경험 유무, d-3중국방문 중 체류기간, f중국에 대한 호감도, j선호하는 국가에 대한 응답과 상관관계를

6) 인정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7%(60명), 모른다10.1%(28명)

7) 발전중이다 59명(21.5%), 모르겠다 15명(5.5%)

8) 관심 많음 75명(27.3%), 일부 관심 있음 127명(46.2%), 관심 별로 없음 64명(23.3%) 관심 전혀 없음 7명(2.5%), 기타 2

명(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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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⑰기회가 된다면 공자아카데미에서 공부할 생각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158명(57.5%)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가 2명(0.7%)이었으며 112명(40.7%)이 ‘관심 없다’라고 응답하고 있어, 공자

아카데미에서 학습할 의지가 있는 응답자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는데, 기본 조사문항 중 d중국 방문경험

유무, d-3중국방문 중 체류기간, f중국에 대한 호감도, i중국에 대한 관심 분야 등의 문항과 상관관계를 형성

하였다.

한편 ⑱중국어 학습 어렵다고 느끼는지에 관해서는 135명(49.1%)이 어렵다고 응답하였고,4명(1.5%)이 쉽다

고 응답하였으며 136명(49.5%)이 대체로 무난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어 학습을 쉽다

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c중국에 대한 이해, d중국 방문경험 유무, d-3중국방문 중 체류기

간, e중국관련 정보를 접촉하는 방식, j선호하는 국가 등에 관한 응답과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⑲중국이 책임감 있는 강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138명,50.

2%)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23명,8.4%)보다 훨씬 많았으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114명에 달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중국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경우라면 중국을 책임감 있는 강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명, i중국에 대한 관심 분야를 묻는 질문과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⑳중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91명(69.2%)

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인 14명(5.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 문항 역시 적지 않은 수인 71명(25.

7%)이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중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음

을 알 수 있었고, 기본 조사 문항 중 j선호하는 국가에 대한 응답과 상관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㉑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알고 있다가 38명(14%)이었고, 모른다가 229
명(86.1%)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정보를 모르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는데, c중국에 대한 이해도 및 d-3중국방문 중 체류기간에 대한 응답과 상관관계를 형성하였

으며, 구체적인 영향관계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㉒중국정치제도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165명(59.8%)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 없다 고 응답한 17명(6.2%) 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도 94명(34.1%)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적지 않은 한국인이 중국의 정치제도가 개혁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해당 응답은 f중국에 대한 호감도 및 j선호하는 국가에 대한 응답과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보고서는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한국인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의 일환으로 본 조사

에 앞서 사전 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본 조사의 설문 문항의 범위는 광범위하고 주관식이 많았으

며, 설문에 대한 응답도 리커트 척도가 아닌 구체적인 서술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은 응답을 살펴보

며 대략적인 현황의 파악은 가능하겠으나 영향관계를 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조사는 한국인의 대략적인 인식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였고, 어떤 문항들이 개발되어 본 조사가 이

루어져야 할지에 관한 탐색과정이었고, 상관관계를 형성한 문항들을 기초로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본 설문지를

구축한 후 에비 조사를 거쳐 본 조사에 임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 완수하기 위해 본 학술대회에 참가하신 여러 전문가님의 고견을 경청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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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과학 분과】 발표 ➇

“一带一路”倡议下的中国—东盟合作与挑战
：以基础设施与产业园区建设为例

张暮辉*1)

【目 录】

1. 序论及研究综述

2. “一带一路”在东南亚地区所取得的进展

3. “一带一路”在东南亚地区面临的挑战及困难

4、结论及政策建议

1．序论及研究综述

自从2013年中国提出“新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合作倡议以来，“一带一路”的地域覆

盖面逐步扩大，目前已经涵盖了东南亚、中亚、南亚、东欧乃至非洲的广大地区。“一带一路”倡议提出六年来，

在贸易投资、基础设施建设、互联互通、产业合作等领域均取得了一定的进展，同时也引起了广泛争议。其中，东

南亚地区更是已经成为焦点中的焦点。

图1. “一带一路”六大经济走廊

本文将总结和回顾东南亚地区“一带一路”建设近年来的新变化和新进展。本研究发现，基础设施仍然是中国

投资的主要流向领域。同时，以产业园区为例，一批中国—东盟产业园区开始进驻企业，跨国产业链雏形正在形

* 韩国釜山国立大学 国际专门大学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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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投资加速增长使中国在“一带一路” 沿线国家的产业布局基本形成。与此同时，中国的“一带一路”建设模式

也逐步发生转型，国有企业一家独大的局面正在发生改变，而民营企业和私营企业也逐步参与到“一带一路”倡议

中来，并利用既有平台加大在东南亚国家的投资力度。与此同时，本文还将以政策研究的视角，客观地分析并指出

“一带一路”在东南亚面临的一系列困难及挑战。如前文所言，“一带一路”在东南亚遭遇的困境并非孤例，而是

“一带一路”全球化战略的一个缩影。“一带一路”实施以来，暴露出了急功近利、重速度轻质量、忽视对象国接

受能力、过度政治化宣传、本土化缺失、国进民退、缺乏盈利能力、风险预估不足等严重缺陷，其弊端的根源在于

“中国模式”在海外输出过程中的水土不服。在这种背景下，本文试图为中国政府提出若干项可行的政策性建议。

2、“一带一路”在东南亚地区所取得的进展

2.1 大型基础设施项目及互联互通建设

中南半岛经济走廊与孟中印缅经济走廊是“一带一路”六大走廊之中的重要组成部分。从中国国家战略的角度

出发，“一带一路”建设也重点围绕这两条路线而展开。

中南半岛经济走廊的目标在于加强中国与中南半岛国家之间的合作，其主要涵盖了两大线路：南宁—新加坡经

济走廊与澜沧江—湄公河经济走廊。其中，中南半岛经济走廊的核心在于打造连接昆明与新加坡的泛亚铁路。泛亚

铁路拟规划西线、中线、东线三条线路。目前，虽然越南河内到昆明的内昆高速已经建成通车，南宁至河内的铁路

和高等级公路也已经联通，但是，从南宁出发纵贯越南全境而最终抵达新加坡的铁路线遭到越南的抵制。因此总体

而言，东线建设由于越南的地缘政治顾虑而在短期内可操作性不足；西线建设受限于复杂的地质结构、施工难度以

及缅北地区的民族种群冲突，因此工程进程较为缓慢。其中中缅铁路中的缅甸段（曼德勒—木姐铁路）于2019年初

仅仅启动了线路勘测。1)因此，中南半岛经济走廊目前的最大突破点在于中线建设。目前，泛亚铁路中线建设已经

进入分段施工阶段，预计将从昆明出发，途径老挝首都万象、泰国首都曼谷、马来西亚首都吉隆坡，最终抵达新加

坡。目前，泛亚铁路中线的中老铁路、中泰铁路、马来西亚境内的东部沿海铁路（East Coast Rail Link）已经进

入施工阶段。需要注意的是，泛亚铁路中线建设仍然尚未形成完整铁路网，曼谷—吉隆坡段与吉隆坡—新加坡段仍

然处于规划阶段。2)尽管如此，总体来说，泛亚铁路的分段建设仍然稳步进行，这也标志着东盟经济共同体框架

内、以及中国—东盟合作伙伴关系下的互联互通建设的突出成绩。

另外，孟中印缅经济走廊由李克强总理2013年5月访问印度期间正式提出。与中南半岛经济走廊的定位略有不

同，孟中印缅经济走廊、特别是中缅双方经济合作的重点在于能源建设，其中代表性工程即中缅油气管道建设。中

缅油气管道项目由天然气管道和原油管道组成。该项目是中国在缅投资建设的最大商务合作项目。对于缅甸来说，

中缅油气管道建设同样意义重大，每年为缅甸带来数额可观的路权费、过境费、税收等直接收益。该油气管道自201

7年5月开始向中国输油以来，已累计向中国输送原油超过1000万吨。2017年末，中方提议建设“人字形”中缅经济

走廊，这也是中国第二次提出与单个国家建立的经济走廊，在加强中缅两国互联互通的同时，将缅甸落后的西部地

区和发达的东部地区连接起来3)。此外，中缅油气管道的另一示范性效应在于其开创了多边合作的运营模式。严格

意义上来说，中缅油气管道并非只是中缅两国之间的项目，而是由中国、缅甸、印度、韩国四方出资的多边项

目4)，这为中国企业的“走出去”战略和与国外企业的合作共赢提供了良好的实践和锻炼机会。

1) 缅甸金凤凰报，<中缅铁路缅甸段正式启动勘测> (2019.1.15)，https://www.mmgpmedia.com/travel/29594-2019-01-15-09-

47-09（上网时间：2019年11月2日）。

2)  Pavlićević, Dragan & Agatha Kratz. “Testing the China Threat Paradigm: China's High-speed Railway Diplomacy 

in Southeast Asia”, The Pacific Review, Vol. 31 (2), 2018, p.154.

3) Malik, J. Mohan. “Myanmar’s Role in China’s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

a, Vol. 27 (111), 2018, pp. 366-368.

4) 中缅天然气管道项目的股权结构为：中国（50.9%）、韩国（29.9%）、缅甸（7.37%）、印度（12.52%）；另外，中缅输油管

道则由中缅双边合作完成，其中中方占有50.9%股权，缅方所占份额为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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图2. 泛亚铁路（pan-Asia railway）规划图

2.2 境外产业合作园区建设  

除去互联互通建设之外，境外产业合作园区是东南亚地区“一带一路”的另一重要模式。前者主要以中国国企

主导，而后者则体现了中国民营、私营企业的“走出去”战略。

图3. 2017年末中国对东盟直接投资存量行业分布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电力、热力、燃气、水资源等基础设施

采矿业

批发零售业

制造业

租赁及商务服务业 174.8

155.7

118.8

103.2

96.2

（亿美元）

中国商务部，<2017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http://images.mofcom.gov.cn/hzs/201810/20181029160118046.pdf

（上网时间：2019年11月2日）

与此同时，中国对东盟各国的投资正在呈现出日趋多元化的态势，包括制造业、租赁和商务服务业、批发零售

业、采矿业、电力热力供应、建筑业、农林牧渔等。如图3所示，2017年的统计数据显示，租赁与商业服务业占据了

中国对东盟投资存量的19.6%，是对东盟投资存量最大的行业，主要分布在新加坡；制造业紧随其后，主要流向印度

尼西亚、泰国、越南和马来西亚。不同于大型基础设施建设，租赁服务业、制造业、批发零售业等行业往往需要在

东道国投资设厂、雇佣当地员工，在这种背景下，境外经贸产业合作区建设在近年来也不断被提上日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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跨国产业园区是中国—东盟合作的创新举措之一。由于中国企业加快“走出去”步伐，中国对外投资呈现集群

式投资的特点，而东南亚部分发展中国家因为基础设施缺乏、法律法规不健全，增加了中国企业的投资风险。因

此，中国改革开放过程中设立经济特区和中外经贸合作园区的经验被运用到国外，即通过设立境外经贸合作园的方

式，帮助当地改善经营环境。目前，中国已经与当地政府合作，在东南亚建立了25个境外经贸产业合作园区，旨在

增加经济集群效应并规避风险，东南亚地区也因此成为海外经贸产业园区落地最为成功的地区之一。比如，泰中罗

勇工业园，自2005 年由华立集团与泰国安美德集团在泰国合作开发，目前已入驻中国企业已超100 家，为当地带来

了大量就业和税收。柬埔寨的西哈努克港经济特区也吸引了来自中国、欧美、日本、韩国等国家和地区多家企业入

驻。5)此外，中国—马来西亚两国间的钦州—关丹的“双国双园”模式也构成了“一带一路”产业园区合作的一种

机制创新。两国双园，即中马钦州产业园和马中关丹产业园。钦州园区及关丹园区分别于2012年和2013年开园，成

为世界上第一个两国互相建设在对方国家的姊妹园区。其中，马来西亚关丹园区定位在高端及高科技产业，包括节

能及环保技术、替代能源及可再生能源、高端设备制造和先进材料制造。

综上，“一带一路”在东南亚地区正在力求摆脱“国企主导”这一传统模式。相对于非洲、东欧、中亚等地

区，民营企业的积极参与正在成为“一带一路”在东南亚区的亮点。2018年出炉的一份问卷调查分析报告显示，在

出海经营的中国民营企业中，16%的被调查企业投入了东南亚市场，高于北非、欧盟、中亚、拉美等其他地区；同

时，未来2-3年内有海外投资意向的企业中，开拓东南亚市场的意向最强，高于美国、西亚、拉美等地区。6)

3、“一带一路”在东南亚地区面临的挑战及困难

3.1 沿线国家政局变动及政治风险

在中国企业出海投资所面临的诸多风险之中，对象国家的国内政局不稳名列首位，其影响涵盖了利益集团、意

识形态、政权组织形式等诸多方面。安全和发展是各国政府的首要政策考量。一般来说，如果东道国政府重发展而

轻安全，则更有可能对“一带一路”倡议持欢迎态度；反之，则对“一带一路”表现出比较强的戒心。

最典型的案例就是2013年中国与时任泰国总理英拉达成“大米换高铁”协议，但随后随着英拉政权倒台，该协

议也被泰国后任政府推翻。再比如，孟中缅经济走廊建设中所面临的政治安全危险更为严峻。缅北的民族地方武装

与军政府之间存在较为频繁的冲突，缅甸民族和解进程困难重重。贯通昆明—瑞丽—曼德勒—马圭—皎漂的印度洋

大通道，以及昆明—瑞丽—曼德勒—达卡—加尔各答公路，都须经过民族问题成堆、民族关系敏感的少数民族地

区。7)目前中缅之间已建成和正在修建的基础设施项目包括：中缅油气管道、泛亚铁路西线、昆明至缅甸高速公

路、澜沧江—湄公河航道等等。但是缅北冲突对这些已经开工或是规划中的工程都造成了极大影响。例如，目前已

投产的中缅油气管道多次因为沿线战乱而被迫停工，缅甸政局变动更导致了密松大坝项目搁浅。再比如，进入2018

年，马来西亚实现政权更迭，马哈蒂尔重新执政。虽然马哈蒂尔本人向来奉行较为亲华的政策，但仍然宣布取消与

中国合作的“东海岸铁路计划”，还一并暂停了两个天然气管道合作项目。这些挫折都表明，由于基础设施建设投

资往往涉及金额巨大，因此中国的援建工程都不可避免的卷入当地的政治派系纷争之中。而一旦东道国出现政局变

动，将有可能对中国企业的投资造成巨大损失。

3.2 东道国的债务压力及投资风险

5) 中国商务部国际贸易经济合作研究院、联合国开发计划署驻华代表处，<中国民营企业“一带一路”可持续发展报告>，p.16

https://www.cn.undp.org/content/china/zh/home/library/south-south-cooperation/report-on-the-sustainable-developm

ent-of-chinese-private-owned-e.html（上网时间：2019年11月6日）。

6) 全球化智库、西南财经大学发展研究院，《中国企业全球化报告》，社会科学文献出版社，2018

7) 复旦大学一带一路及全球治理研究院，<蒙中印缅经济走廊的安全困境>，复旦大学一带一路与全球治理研究中心研究报告系

列，2018，pp.35-38，网址：http://brgg.fudan.edu.cn/reports_133.html（上网时间：2019年10月3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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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国外舆论对“一带一路”的质疑中，不乏有对中国“过度投资”的指责。该观点认为，中国向东盟各国提供

的贷款利率偏高，且基础设施建设所需的长期大规模投资及借贷已经超出了东道国的偿还能力，从而陷入债务主权

陷阱，不得不通过出卖政治利益来换取中国贷款。8)比如，中国在东南亚的铁路建设方案中，设置了诸如要求获得

铁路两侧土地开发权的贷款附加条件，并承诺如果能够获得该项权益，则可以承担更多铁路项目的前期建设费用。

中方提案也因此引起了部分东盟国家的不满。如图4所示，东南亚各国外债率居高不下，除文莱之外，其他国家都已

经超出了发展中国家26%的平均水平，老挝、越南、马来西亚三国的负债率更是分别高达64%、59%和54%，表明东盟

各国财务状况不堪重负。9)以老挝为例，中老铁路昆明—万象段的总投资规模达到58亿美元，消耗的资源相当于老

挝全国GDP的近40%、政府年财务总预算的80%。中老铁路建成后，将导致老挝政府的负债率上升到约125%。10)柬埔寨

的情况同样严重，过去5年内柬埔寨外债飙升142%，2016年该国约70%外债债权方为中国。

图4. 东盟10国政府负债率（201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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资料来源：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

在这种背景下，虽然东南亚国家对基础设施投资持欢迎态度，但是在项目运营的具体阶段，部分较为贫穷的国

家确实存在因财力不足而导致工程搁置的情况。例如，中国和老挝早在2013年已经就高铁建设达成共识，中老双方

按70%:30%的股比合资进行建设，其中中国提供至少300亿美元的低息贷款及信用担保。然而，考虑到庞大的工程及

后期运营费用，老挝方面此后数年间一直进展较为缓慢。直到2016年9月，李克强总理在访问老挝时与老挝政府总理

通伦·西苏发布联合公报，项目实施才得以落实。2018年，马来西亚马哈蒂尔政府宣布搁置与中国合作的“东海岸

铁路计划”同样反映出这一窘境。按照原本计划，中方承诺为该项工程向马来西亚提供20年期贷款，利率为3.25

%。11)一般分析认为，马哈蒂尔的政策转变是出于国内政局考虑。因前总理纳吉布接纳了大量来自中国的“一带一

路”基础设施项目，而马哈蒂尔上台后则需要兑现他的竞选承诺，即大幅度削减政府债务和借贷。12) 

3.3 本土化问题

   

“一带一路”倡议中中国企业大量存在盲目照搬“中国模式”、本土化不足、对东道国行政法规及宗教民俗缺

乏了解等问题，而由此也引发了各项目工程中滋生腐败、忽视人权等一系列问题。这些弊病在大型国资企业的投

8) Gong, Xue. pp. 645-646; Baviera, Aileen. pp. 51–79.

9) 马来西亚光华网，<东南亚6国外债飙升 中国制造债务危机？> (2018.7.17) http://www.kwongwah.com.my/?p=546351（上网

时间：2019年11月8日）

10)  Pavlićević, Dragan & Agatha Kratz, p. 155.
11) Kana, Ganeshwaran & Gurmeet Kaur. “The Real Economics of ECRL” (2017.8.12) https://www.thestar.com.my/ 

（上网时间：2019年11月2日）

12) Liu, Hong and Guanie Lim. “The Political Economy of a Rising China in Southeast Asia: Malaysia’s Response 

to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28 (116), 2019, pp. 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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资、经营活动中表现的尤为明显，导致中国国有企业在东盟各国的名声不佳。13)特别是与日本、韩国企业相比，中

资企业往往遭到当地民众及政府反对党的抵制。比如，一份研究报告显示，中国政府支持下的国企投资行为，绝大

多采取政府—政府（government to government）、精英—精英(elite-to-elite)的商业模式。14)还而言之，政经

不分、以政代经的弊病丛生，引发了专业性不足、缺乏决策透明度等问题。

本土化不足的问题在技术转让和当地劳工雇佣问题上表现突出。具体来说，东南亚各国由于技术落后，因此普

遍希望在引入中国基础设施投资的同时，能够获得中资企业的部分技术转让，而中国投资方在签订工程合同时对该

项条款较为抵触。同时，中方不满于东道国员工劳动效率低，因此在工程期间更愿意从中国国内雇佣工人和技术人

员，从而损害了当地的就业机会。由于中国国内缺乏健全的工会机制以监督资方、保护工人权益，因此中资企业在

“一带一路”沿线各国也遭遇了巨大的“文化冲击”，这些企业采取的打压工会的举措遭到当地员工的强烈抵制。

例如，2017年，印度尼西亚的中资公司就与其当地雇员发生了激烈冲突，工会组织要求提升工作条件及待遇，而中

资方则强硬地向工会施压，并威胁解雇当地劳工。此举最终酿成了大规模群体性游行，并一度在中国驻印尼大使馆

前举行示威活动。15)

3.4 民族主义情绪及域外大国的竞争与阻挠

反华民族主义情绪也是“一带一路”倡议的重大阻碍因素。作者综合皮尤研究中心的民意调查发现，自从2013

年“一带一路”倡议实施以来，中国的大规模海外投资及贷款并没有带来中国形象的改观和提升。例如，以东盟各

国中对中国较为疏远的三国（印度尼西亚、菲律宾、越南）为例，2013年这三国对中国“抱有好感”的比例分别为7

0%、48%、16%，但是4年后的2017年，这一数据下降至55%、42%、10% 16)。这一结果表明，虽然中国政府极力推动

“一带一路”的五通建设（政策沟通、道路联通、贸易畅通、货币流通和民心相通），但民心相通显然任重道远，

也远非“金元外交”可以轻易换取。

同时，美国和日本也针对印度太平洋地区提出了更为激进的投资和援助计划，其目的就在于平衡和对抗“一带

一路”倡议。例如，美国在2018年8月承诺提供1.1亿美元以上，用于发展该地区的能源和基础设施建设。而日本在

东南亚地区深耕已久，近年来又通过政府开发援助（ODA）加强了对于印度太平洋地区的扶持力度。例如，在高铁建

设竞争中，中国击败日本获得了在印尼的高铁项目，然而在泰国曼谷—清迈的高铁项目竞标中却落败于日本。同

时，越南也放弃中国并转而与日方合作，日企最终拿到了河内—胡志明市的高铁项目建设权。为了对抗中国的“一

带一路”，日本于2015年提出“高质量基础设施合作伙伴关系（Expanded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

re）”,承诺向亚洲国家提供1100亿美元资金，并明确了日本基础设施投资的四大原则：透明（Transparency）、开

放（Openness）、国际标准（International Standard）、债务问责制（Accountability）。显然，日本视中国为

竞争对象，并明确针对了“一带一路”中暴露的不透明、债务危机等现实弊端。日本政府还先后出台了多项经济援

助措施。例如，日本发布了“东京战略2012”，后又推出修正版的“新东京战略2015”、“新东京战略2018”，旨

在强化对湄公河流域国家的影响力。日本外务省2017年新版ODA《开发合作白皮书》中特别强调，在“印太战略”中

强化ODA的作用，并承诺为该地区建设高质量基础设施提供支持。可以预见，日本和中国在东南亚的竞争局面将呈现

愈演愈烈的趋势。17)

13) Jean-Marc, F. Blanchard, 2018, p. 340

14) Custer, Samantha, Brooke Russell, Matthew DiLorenzo, Mengfan Cheng, Siddhartha Ghose, Jacob Sims, Jennifer T

urner, Harsh Desai, Ties that Bind: Quantifying China’s Public Diplomacy and its ’Good Neighbor’ Effect. W

illiamsburg, VA: Aiddata at William & Mary, 2018.

15) Gong, Xue, pp. 676-668.

16) Pew Research Center, “Attitudes toward China”, July 2013,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13/07/18/chapter-3-attitudes-toward-china/ （上网时间：2019年11月2日）; 

Pew Research Center, “People around the Globe are Divided in their Opinions of China”, September 2019, http

s://www.pewresearch.org/fact-tank/2019/09/30/people-around-the-globe-are-divided-in-their-opinions-of-china/ 

（上网时间：2019年11月2日）; 复旦大学、云南财经大学印度—太平洋战略研究院， <“一带一路”南亚、东南亚地区民意

及其影响实证分析>，复旦大学一带一路与全球治理研究中心研究报告系列，2018，pp. 6-7, http://brgg.fudan.edu.cn/re

ports_133.html（上网时间：2019年10月3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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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结论及政策建议

首先，从宏观战略上说，“一带一路”建设应该采取去政治化、弱政治化的“降温”处理。特别是，中国可以

尝试变换宣传和公关策略，适当的少提政治化的“一带一路”，而是采取更加实用的策略。所谓“在商言商”，将

发展的重点由政治利益转移至经济效益和盈利能力。东南亚国家由于历史和地缘政治的原因，或多或少存在着惧怕

中国“新殖民主义”的心态，担忧中国的“一带一路”倡议会演变为掠夺当地能源、扩大中国在当地主导权的变相

形式。因此，中国需要理解和尊重东道国的想法和担忧，在实际操作和对外宣传上，淡化中国作为投资国的主导角

色，而是把各具体投资项目纳入到东道国的发展战略之中。例如，当下东南亚各国提出的经济发展战略包括：老挝

的“陆锁国变陆联国”战略、越南的“两廊一圈”战略、柬埔寨的“四角”战略、印尼的“世界海洋轴心”战略、

马来西亚的“全面发达国家—2020”等等。同时，深入了解东道国家的利益诉求和政策导向，并切身考虑当地政府

和民众的接受度，将“一带一路”与东道国经济发展战略对接。

其次，继续鼓励与扩大民营资本参与。相关研究表明，“一带一路”在全球的各项工程中，来自政府或国企的

投资占据了约70%，私营企业占20%，剩余的10%来自多边金融机构。18)与世界其他地区的情况类似，在东南亚各国，

目前“一带一路”各项目的投资主体仍然是以大型国企、央企为主。由于目前“一带一路”建设还处于起始探索阶

段，民营企业海外投资仍然缺乏对当地的了解及抵御风险的能力。比如，现阶段一些中小型民营企业在东道国的投

资和经营行为，由于盲目追求利润而又缺乏对当地法律法规的了解，从而引发了破环当地环境、不尊重当地风俗等

等一系列劳资纠纷。这都要求中国政府和国企在当地能够为民营企业的经营创造良好环境，逐步引入政府—企业合

作模式（public-private partnership），同时尽可能给予民营企业大力的扶持和提携，为民营企业“出海”提供

投资经营、当地法律法规等方面的咨询服务，而不是由大型国企垄断当地的金融、投资和政府公关资源。

最后，加强前期市场及政策风险评估。强化风险评估和实现盈利，是实现“一带一路”倡议可持续性发展的重

中之重。目前，已经有西方智库发表研究报告，称中国“一带一路”在南亚和东南亚地区的投资项目可能面临五成

以上的亏损。其数字虽然缺乏严谨可靠性，但所反映出的问题则值得认真思考。对此，中国可以考虑在推动“一带

一路”倡议的同时，逐步建立“官—产—学”的联合沟通、对话、协商、咨询运作模式，以期综合听取各方意见和

建议，为“一带一路”的各项具体项目共同出谋划策。其中，“官”的部分包括商务部、发改委、外交部、驻外使

馆、国资委等政府机构；“产”的部分则是以大型国有企业为主，同时吸纳有海外投资意向的民营企业参与；

“学”的部分则是包括高校和智库中的经济、法律、国际政治、区域研究专家学者。以此模式来强化“一带一路”

建设中的机制化协商合作，将有助于未来的中资企业在海外投资时能够最大程度的规避风险。

17) Zhao, Hong. 2019, pp. 558-574; Yang, Jiang, “Competitive Partners in Development Financing: China and Japan 

Expanding Overseas Infrastructure Investment, The Pacific Review, Vol. 32 (5), pp. 778-808; Yoshimatsu, Hidet

aka. “New Dynamics in Sino-Japanese Rivalry: Sustain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Asia”, Journal of Con

temporary China, Vol. 27 (113), 2018, pp. 719-734.

18) Rillo, Aladdin D. & Zulfiqar Ali, “Public Financing of Infrastructure in Asia: In Search of New Solution

s”. ADBI Policy Brief. Tokyo: ADBI, Apri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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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于中国地方政府债务风险的现况，形成原因与问题点的研究

陈佳乐*ㆍ서석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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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绪论

Ⅱ. 中国地方政府债务风险的现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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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中国地方政府债务风险的问题点

Ⅴ. 中国地方政府债务风险的解决方案

VI. 结论

1. 绪论

近几年，随着中国地方政府债务日益增加，越来越多的学者们开始认识到地方债务的重要性，并主张刺激计划

并不总是对社会有益，甚至可能产生一些意想不到的影响(Bai, Hsieh, & Song, 2016; Deng, Morck, Wu, & Yeun

g, 2011)。2015年， 财政部副部长王保安指出：财政收入增长迟缓与支出刚性强之间的矛盾将进一步加剧地方政府

债务1)的压力。中央政府审计署在2014年的一份报告中指出：政府的直接还款责任在2010年-2013年6月期间，债务

总额增加了62.44％。中共十八届三中全会宣布，各个部门应建立合理的预警机制，控制政府债务风险2)，加强管

理。 同一时期，国务院在2014年发布了《国务院加强地方债务管理的意见》。 种种迹象表明中央政府在发展地方

债，控制地方债务与地方债务风险等方面进行了大量的努力。 但是，没有债务融资的政府并不是没有风险的政府。

债务风险在很大程度上与偿还债务的能力有关，对债务融资的盲目性以及对贷款利率的缺乏认知导致了政府的巨大

风险(Luo and She, 2014）。

目前，关于“中国地方债务”的研究课题主要分为两类。第一类是把重点放在当前财政和金融体系下的资本供

应和政策完善的基础上进行研究的，其中代表的论文有：黄芳娜（2010），杨东亮 等（2017），王建新等（2018）

等。黄芳娜（2010）指出分税制改革后，地方财权事权不统一，导致地方政府通过借债融资。杨东亮等（2017）指

出地方政府债务风险来源应从经济、体制和政治三个层面分析与化解。王建新等（2018）指出改变对地方政府考

核、强化预算约束、提高发债的市场化水平是化解风险的关键点。第二类是把重点放在城市化过程中基础设施投资

所产生的需求的基础上进行研究的；其中代表的论文有：范剑勇（2014），吕健（2015），徐洋等（2019）等。范

剑勇（2014）指出预算软约束导致地方政府具有强烈的举债欲望，地方政府债务成为城市建设和基础设施投资的主

动手段。吕健（2015）指出受全球金融危机影响，地方政府将基础设施投资作为摆脱危机的唯一手段，增大了地方

政府债务规模。徐洋等（2019）指出积极向新型投资、新兴消费和“一带一路”的新三驾马车靠拢，同时大力发展P

PP项目，实现多元化融资，来摆脱巨额债务带来的发展限制。尽管存在不同的分析角度和观点，但目前有关中国地

方债务的研究都着眼于国家的层面，而没有针对地方层面，尤其是对市政层面进行分类与分析。实际上，各地方政

 * 부경대 경제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1) 地方政府债务：地方政府作为债务人以政府名义举借或者担保举借的债务，并由此承担的资金偿付义务—黄燕芬·邬拉（201

1），“地方债务风险：现状、成因及对社会的影响”，『经济研究参考』, 2011年, 第23期, p3页，参考。

2) 地方政府债务风险： 地方政府无法清偿到期债务的偿债风险以及由偿债风险引发的其他风险—黄燕芬·邬拉（2011），“地

方债务风险：现状、成因及对社会的影响”，『经济研究参考』, 2011年, 第23期, p3页，参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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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为了适应国家财政制度以及城市化模式的调整，都选择了不同的策略来满足其投资需求。然而，现有文献对地方

政府采用的不同财政政策及其将来发展轨迹解释都保持沉默。

针对此点，本文首先分析中国地方政府债务风险的现况与形成原因，其次重点分析中国地方政府债务风险所存

在的问题点，最后结合所存在的问题点，提出应对债务风险的建议。本文由VI章构成，第I章绪论介绍了研究背景与

目的，第II章主要介绍地方政府债务风险的现况，第III章主要介绍地方政府债务风险的形成原因，第IV章提出地方

债务风险的问题点，第V章提出债务风险相关建议，第VI章结论对本文的观点进行了总结。

II.中国地方政府债务风险的现况

1.规模现况

<图一> 2018年中国各省市地方政府债务余额与地方政府债务余额占地方GDP比率

数据来源： 中国国家财政部（http://yss.mof.gov.cn/）收集并整理。（港澳台地区除外）

注：1）所示数据单位：亿元。

<图一>是2018年中国各省市地方政府债务余额与地方政府债务余额占地方GDP比率。截至2018年末，全国地方政

府债务余额184,618.67亿元，包括一般债务余额110,484.51亿元、专项债务余额74,134.16亿元，控制在全国人大批

准的债务余额限额209,974.3亿元之内。

2018年地方政府一般债券发行额22,321.09亿元，一般债务还本额15,468.37亿元，付息支出3,183亿元。2018年

末地方政府一般债务余额实际数小于2018年限额，主要是一些地区通过安排财政预算资金、企事业单位等原债务人

资金偿还了部分存量政府债务，以及部分工程款结算后，根据实际情况相应核减了债务余额。2018年地方政府专项

债券发行额19,459.49亿元，专项债务还本额6,793.34亿元，付息支出1,752.34亿元。2018年末地方政府专项债务余

额实际数小于2018年限额，主要是一些地区通过安排财政预算资金、企事业单位等原债务人资金偿还、推广运用政

府与社会资本合作（PPP）模式等方式消化了部分存量政府债务，以及部分工程款结算后，根据实际情况相应核减了

债务余额。

2.结构现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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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举债主体多元化。中国地方政府债务举债主体众多，不仅包括各级地方政府和财政部门，还包括政府所属的

投融资公司，以及其所属职能部门和企事业单位等，并非由财政部门单一决定，这导致地方财政部门对债务的管理

缺位以及政府债务风险意识的减弱，进一步膨胀地方政府债务。

2)逾期债务居高不下。地方政府债务的偿还资金主要来源于地方政府财政收入以及举债投资的项目收益。政府

投资通常体现在基础设施建设方面，但基础设施建设短期内很难看到收益。以政府为基础的投资难以获得足够的回

报来偿还这些债务，这造成地方政府负债加重，形成较大的债务风险。

3.管理现况

地方债券市场尚未真正建立。目前中国已初步建立起分税制财政体制，地方财政已成为一级独立的预算。现阶

段中国地方政府举债缺乏合理正当的法律依据，债务的转让和交易更多地是通过各种隐秘的方式变相进行，对隐性

债务进行统一规范化管理和建立地方政府融资机制的地方债券市场尚未真正建立。

中国的债券市场规模较小，结构不合理，造成了债券市场体系不健全。一方面，企业债券市场发展明显落后于

政府债券市场；另一方面在政府债券市场内部，国债市场发展迅速，而地方政府债券的发展还处于初级阶段。这是

因为地方政府债券的信用评级、发行渠道等制度环节尚不完善，地方政府债券管理统一的制度框架尚未建立，没有

以地方政府为单一信用主体的地方政府债券。地方政府债券市场的缺失，使中国地方政府债务的透明度较差，从而

不能有效地控制和管理地方债务风险。

III.中国地方政府债务风险的形成原因

1.从体制因素分析

地方政府事权与财权不匹配。1994年实施的分税制改革，在收入层面相对规范了中央和地方之间的分配关系，

但在事权与财权相匹配方面未得到有效的完善。一方面，中央与地方之间的事权划分不清晰，地方政府的支出责任

不明确，但在具体场合又不断强化，超出其财政能力的支出压力，使地方政府不得不负债维持运转。

另一方面，省级以下地方政府的财政体制，财权重心上移而事权重心下压情况比较普遍，尽管中央财政加大对

下的转移支付规模，但省级以下财政体制的规范性较弱，省级以下均等化的转移支付规模较小，仍然不足以解决问

题。

2.从政策因素分析

中央实施积极的财政政策，增加国债向地方的投入，对地方基础设施建设和地方经济增长发挥了积极作用。但

国债投入需要银行和地方政府的配套资金，由于国债在地方主要投向社会效益明显而经济效益甚微的基础设施，银

行配套资金实际上成了地方政府担保的贷款，最终偿债责任会落于地方政府。地方政府配套的资金，大多也通过投

资公司之类的经济实体从多渠道融资，地方财政投入很少，最终也形成地方政府债务。

3.从管理因素分析

地方政府拉动经济增长的投资冲动与投资约束不足之间的矛盾。地方官员考核评价机制的设计，同改善地方政

府财务状况的目标并不一致。目前中国政府官员的升迁评定的一个重要方面是地区经济发展。在这种考核制度下，

官员晋升与当地经济发展有着密切关联。在这种情况下，地方官员会积极行动，吸引投资，促进经济发展。同时，

本届政府任期结束后债务被留给继任者，后者出于同样的动机继续举债，使债台不断高筑，形成恶性循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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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从社会因素分析

中国城市化进程开始进入稳定快速发展阶段，面对城市化进程中的地方基础设施建设以及全国基础建设中地方

政府投资部分的巨大资金需求，地方财政必须具备一定的物质基础，然而，由于中国政府投融资体系的市场化程度

不高，地方政府资金来源主要还是地方财政收入，这就形成了资金来源难以适应快速增长的投资需求的矛盾，捉襟

见肘的地方政府不得不依靠举债进行融资。

IV.中国地方政府债务风险的问题点

1.社会事业发展受阻

各地经济社会的快速发展，需要政府提供相应的公共物品和服务。地方政府债务风险的积聚，将使社会供给能

力减弱，地方政府提供的公共物品和服务由于原有财力被挪用于偿付到期债务而被迫降低其供应的质量，不利于地

方社会事业的发展。而其后果，一方面将会大大限制地方政府对基础设施、教育科学、医疗卫生等地方公共物品和

服务的继续投入；另一方面可能会出现公务员和中小学教师等相关人员的工资拖欠、社保资金和扶贫资金的拖欠、

国有企业破产财产兜底、下岗人员生活费和再就业、企业离职退休人员养老金拖欠等支出缺口，严重的将会威胁社

会稳定。

2.损害社会诚信体系

地方政府作为社会诚信体系的建设主体，对社会诚信体系的构建起到了关键作用。地方债务展期、拖欠等地方

政府失信行为对社会其他经济主体起了不良的示范作用。政府信用是社会信用的基石，地方债务不能到期清偿还会

产生严重扭曲的市场信号，动摇投资者与消费者的信心，阻碍了投资和消费。此外，在地方银企争端中，地方政府

往往将企业看作是自己的，银行看作是中央的，而倾向于偏袒企业一方。这些都将会严重影响政府的公信力，因而

也会恶化社会信用环境，损害社会诚信体系，进一步引发社会信用危机。

3.引发高房价问题

多年来地方政府主要依靠城市土地出让金来填补财政空缺。巨额的地方政府债务使地方政府更多地求助和依赖

于土地出让金收入，而迅速膨胀的土地出让行为进一步推动了城市房地产价格的上涨，因而这在一定程度上导致了

地方政府和房地产开发商出于自身利益最大化而在抬高房地产价格方面的目的一致性。一方面地方政府通过在卖地

中寻租而间接地向购房者征收隐形税来筹集财政资金，另一方面房地产开发商依靠抬高房价谋取高额利润，从而地

方政府和房地产开发商的利益风险共担现状又进一步推动了政府卖地行为，从而逼高地价。因此，地方政府债务逐

渐成为房价高企不下的潜在支撑力量。

4.阻碍经济发展方式的转变

长期以来，中国粗放型的经济发展模式，使得中国经济结构性问题日益突出，经济社会发展的代价越来越大。

因此，经济发展模式的转变已迫在眉睫。然而，由于地方债务规模过于庞大，甚至到了不可控的地步。地方政府为

了偿还多年累积的债务，在创新乏力的背景下必然会持续传统的经济发展模式，允许高耗能、高污染的产业继续存

在，因为这些产业贡献的税收是地方政府偿还债务的重要资金来源。因此，在地方政府债务持续扩张的背景下，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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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经济发展方式的转变将被放缓。

V.中国地方政府债务风险的解决方案

1.完善分税体制

地方政府债务问题从根本上来说是由中央与地方在财权、事权分配上不合理造成的。因此，一是对税收制度进

行改革，形成合理的税种划分与税收分摊，建立中央与地方政府分工合理的公共服务供给体制。二是完善转移支付

制度，使得转移支付一般化和透明化。改变“基数法”的转移支付公式，引入按客观因素测定标准收入和标准支出

的透支转移支付公式，整顿专项转移，加大对贫困地区基层政府的转移支付力度，增加地方政府的财政能力。

2.转变政府职能

政府职能转换不到位是地方债务形成的一个深层次原因。政府应该是提供公共产品的服务型政府，而非“建设

型”政府；政府应该是有限型政府，而非全能型政府。因此，要明确公共财政的投资方向，将市场自行解决的问题

与政府财政供给范围内的相分离。长期以来，地方政府在经济建设领域投入大量资金，而忽视了对基础教育、医疗

卫生以及环境保护等领域的投资，从而导致基础设施建设大量欠债的问题。

3.强化约束监督机制

针对地方政府举债约束监督力度不够的问题，一是要加大对政府举债行为的监督；二是加强上级财政对下级财

政的监督约束；三是要对传统的预算编制方法进行改革；四是鼓励信用评价机构对地方政府进行信用评级。

4.地方融资透明化

中国地方政府债务规模较大已成为事实，且这个问题也将存在一定时间。针对债务风险管理不当的问题，既然

投融资平台的存在已是事实，应当规范地方政府对投融资平台的管理。针对当前如此庞大政府债务规模，有必要建

立垂直的管理体系，减少地方政府对债务规模的影响，同时，地方政府的债务主体必须明确，应以较直接的方式参

与管理债务，做好债务预算并及时偿还债务，从侧面提升地方政府的公信力。

VI.结论

近年来，中国经济与社会均获利于地方政府的债务融资，一方面弥补了地方政府匮乏的财力，另一方面加速了

社会的经济、民生建设，然而在带来一系列优势的同时，一些弊端即地方政府债务风险也不可避免的随之而来。地

方政府债务风险主要与中国财权与事权不平衡的分税制财政体制、地方政府管理制度尚不健全以及官员晋升制度存

在弊端有关。地方政府债务风险不容忽视，重则导致政府工作受到阻碍，地方经济难以实现平稳而长远的发展。由

此可见，对地方政府债务风险进行合理的防范与管理十分重要。



2019年度 秋季 學術大會

288

【메  모】



中国共享经济的发展及现存问题探究 ― 共享单车为例 / 司雯·서석흥 ․ 289

289

【포스트 발표 분과】 발표 ➁

中国共享经济的发展及现存问题探究
― 共享单车为例

司雯*ㆍ서석흥**1)

【目 录】

Ⅰ. 共享经济的相关概念

Ⅱ. 共享单车

Ⅲ. 共享经济的优势及存在问题

Ⅳ. 共享经济的影响

Ⅴ. 结论

Ⅰ. 共享经济的相关概念

共享经济也叫分享经济，是一种新的经济模式，是指个人或机构把闲置的资源或服务有偿分享给需求者使用，

并从中获得报酬，需求者通过使用供给者的资源创造价值。虽然共享经济的概念早在1978年就已经被提出，但碍于

移动技术的限制，直到最近共享经济现象才开始兴起。这主要是因为共享经济的三个要素决定的，即闲置资源+共享

平台+需求者。移动技术的进步为共享经济搭建了平台，它鼓励资源在更多的使用者之间共享以提升经济配置效率。

共享经济的实质是交易成本的最小化。因为交易成本过高，许多潜在的交易无法实现，而互联网技术的发展大

大降低了这种交易成本。共享经济的本质在于降低交易成本，使原本不可交易的资源进入可交易的范围。有些资

源，虽然存在供给需求双方，但由于互相寻找，讨价还价，订立合同的成本太高而无法进入市场进行交易，只能闲

置。移动互联网的出现降低了交易费用，从而产生了更庞大的共享经济规模。

共享经济给商业模式带来创新，一是消费者从过去的“以买为主”转为现在的“以租为主”。二是组织形式上

使一部分企业去中介化和再中介化。去中介化和再中介化是把过去的个人与企业的雇佣关系转变为个人与共享平台

的合约关系，这种转换降低了交易成本。共享经济通过共享平台来匹配供求双方从而降低交易成本，实现资源的最

佳配置。新的共享平台突破了传统市场的时空限制，平台并不直接拥有固定资产，而是利用移动设备、互联网支付

等技术有效的将需求方与供给方进行最优匹配，通过撮合交易获取佣金，从而达到双方利益的最大化。

与传统经济相比较，共享经济具有将闲置资源得到充分利用、成本低、使用性强、具有较大的灵活性这几个特

点。共享经济是在互联网的基础上，将闲置物品通过租赁或者暂时的短租转移使用权。例如依赖于芝麻信用，通过

平台认证，信用分高于650的消费者则不需要支付押金，就可以只付出一些报酬来获得商品的使用权，而且没有空间

和关系的限制。短暂的租赁使用后，使用权还可以再次转移给其他使用者，使用者和使用者之间几乎没有联系，并

且供给方将资源的剩余价值最大化了，有利于可持续发展。

共享经济的五个要素：

①资源必须是闲置的，闲置的资源服务于更多的个体契合共享经济理念。

 * 부경대 경제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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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共享经济强调物品的使用权，弱化了拥有权，它所倡导的是租赁，而不是购买。一方面，节省了物品的购置

成本；另一方面，提高了物品的使用率。

③共享物品需求具有普遍性，如果人们对这项物品没有很高的需求，这也就无法形成共享经济，因为共享物品

需要在社会之间进行互动和传送。

④连接机制，一般由共享经济中介平台来实现，建立起闲置资源和真实需求的连接匹配机制。

⑤收益，对于供给者而言，提升闲置资源的利用率可以有效提升商品的经济价值，使自身在拥有其所有权的同

时降低成本或提高收益。

闲置资源是共享经济发展的基础，连接机制为功能的共享平台是共享经济运行的载体，供求匹配是共享经济的

关键，双赢的收益机制则是共享经济发展的基本动力。

共享经济的发展历程:

共享并不是新概念，但共享经济却是随着互联网技术的发展而高速发展的。共享的完成需要各方彼此信任，共

享内容以实物居多。人们通过互联网获取大量信息，每个用户可以通过互联网获取他人信息或分享自己的信息，实

现信息共享。此时期的共享对象以信息居多，信息共享量大幅提高，共享对象开始面向陌生人，得益于网络的发

展，信息共享不再受限于空间的限制，共享范围大幅扩大，此时的信息共享多为免费，较少涉及实物交割。2008 年

以来，随着移动互联技术的快速发展，国外 Uber、Airbnb、国内滴滴打车、快的打车、小猪短租等一系列实物共享

平台陆续开始出现， 共享经济由概念变成现实终于迈出了实质性的一步。通过第三方平台提供的信用担保，闲置的

产品终于可以变成服务并被分享给陌生人，产品供给方通过分享将闲置产品转化成利润。

中国共享经济发展状况:

近些年来，智能手机的普及，第三方支付的崛起以及成本的降低使得我国的共享经济能够在短时间内迅速发展

壮大。在共享交通引领下共享领域不断拓展。共享交通为我国共享经济模式的先行企业，2010 年滴滴打车和快的打

车先后成立，标志着是我国共享经济正式出现，之后交通出行领域多家平台相继成立，但规模和知名度均不如以上

两家企业，2014年美国优步进入我国，交通出行领域由两强争霸变成三足鼎立，2015年2 月，滴滴和快的实现战略

合并，至此这两家企业在我国的龙头地位已确定。作为我国共享经济的领军领域，共享交通的发展先后经历了群雄

并立阶段和寡头竞争阶段，再到目前的战略整合。共享交通企业不断整合壮大，业务类型也在不断增加和深化，已

从最早的打车发展到现在的租车、代驾、巴士等。共享交通的发展历程以及各地政府对其监管的措施对我国其他行

业的发展和监管起到了重要的示范作用。在共享交通领域的引领下，其他领域的共享平台也在不断涌现，共享经济

领域快速渗透至日常生产生活的各个方面。在住宿领域出现了途家网、蚂蚁短租、小猪短租等共享平台。

Ⅱ. 共享单车

共享单车是指在校园、地铁站、公交站、居民区、商业区、公共服务区等提供自行车共享服务，是一种分时租

赁模式，是一种新型绿色环保共享经济。

共享单车的历史概述:

2019年中国共享经济年度报告数据可知，2018年共享交通市场规模为2478亿元占市场竞争格局的8·42%，其中

共享单车只占一小部分。但由于共享单车相对于共享汽车而言融资基础较小，具有发展进程快，约束性小的特点，

可以最快披露出共享经济发展中存在的问题，所以本文选择共享单车作为例子对中国共享经济现况进行分析。

共享单车起源于ofo，以解决“最后一公里”出行问题为理念。2015年6月在北京大学等其他高校开始运营。自

行车的最初来源是回收校园的废弃自行车和校内师生捐赠的自行车。随着无桩模式的共享单车的规模逐渐扩大，ofo

也自行购买单车统一刷成黄色投入市场使用。共享单车平台的大量出现，吸引了一大批参与者进入市场，如MOBIK

E、小蓝单车、小鸣单车、市场竞争加剧。然而酷奇单车、小蓝单车等六家共享单车公司由于资金的断链等各种原因

接连退市。2018年共享单车形成了以ofo单车、哈啰单车和摩拜单车三足鼎立的形势，2018年底ofo出现了用户押金

难退等资金问题。“共享单车免押金”再度成为人们热议的焦点，摩拜，哈啰相继实行零门槛免押。2019年ofo陆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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返还用户押金，三大共享单车公司也进行了技术升级，国内共享经济市场也在不断推出新的制度来改善现存问题。

共享单车现存问题：

（1）共享单车管理困难

共享单车被私有化、被丢弃、被损毁、被偷盗，增加了企业的运营负担以及管理难度。对于停放不在适当地点

的单车，企业需要通过GPS定位花费大量的人力去搜集。此外市场上各种品牌的共享单车的数量在不断增加，也给政

府管理带来了一定的困难。共享单车占据公共区域，影响公众的出行道路，政府和企业之间该怎样协商也是有待解

决的问题。共享单车被大量偷盗、丢弃、政府要不要出警立案，也需要制度进一步的完善。近4成用户遇到共享单车

质量问题:坐垫损坏、车把铃铛车头损坏、轮胎损坏、刹车失灵等。

（2）共享单车给交通带来不便

现在的市场上使用的单车大多都是无桩单车，大面积的投放单车，方便了人们出行，随处可见，随骑随停。但

是共享单车随意停放已经严重阻碍到交通秩序了。尤其上下班高峰期时间，大城市里的乱停乱放现象更为严重。虽

然有点地方专门设立了共享单车停放点，但是仍然能在公交车站台边、人行道等各处看到共享单车的身影。小区楼

下、街道旁也随处可见单车的身影，也为小区秩序带来了问题。

（3）共享单车带来安全隐患

共享单车的使用需要获得用户的基本信息，用户使用单车时的骑行记录与轨迹也会通过互联网显示出来，若一

些不法分子利用大数据对用户进行分析，容易得到用户的偏好、 出行时间等一些信息，给用户的安全带来隐患。目

前，政府对各个共享单车企业的押金池监管力度不够。最近酷骑单车、悟空单车等一批单车企业相继破产，企业也

人去楼空，用户的押金难退，造成用户的恐慌和对共享单车的信任度降低。由于用户与企业之间存在信息不对称，

用户很难根据所知的信息去判断一个企业是否濒临破产，给用户带来财产安全隐患。

（4）共享单车盈利困难

单车的造价成本高，后期的服务与维修费用高昂，随着共享单车企业推行无门槛押金的运营模式，使得盈利模

式从押金和骑行费用变为骑行费用和广告费。但由于此前部分企业运营过程中押金难退，对用户造成极大影响。据

已有的数据来看，一辆摩拜单车造价成本3000元，需要33个月才能收回其成本;市场上单车的供给超于需求，企业不

得不以降低价格获得竞争优势，使得盈利很难实现。

（5）行业竞争引发大量单车闲置

盈利的因素取决于投放规模，服务范围以及使用率。共享单车公司为了提高自己单车的被使用率，过于频繁的

向市场投入车辆造成单车的大量闲置及交通拥堵问题。ofo共享单车覆盖全国33座主要城市单车80万台，业内人士估

计，全国共享单车已有数百万辆，并且存在分布不均的状况，这造成了供给大于需求，违背了共享经济整合闲置资

源的初衷，反而造成了资源的浪费。

Ⅲ. 共享经济的优势及存在问题

共享经济的高速发展给中国当前的社会治理带来了挑战，政府在治理共享经济的同时，未来应当把握好有效监

管和鼓励发展间的尺度。共享经济作为一种符合经济社会发展需要的经济模式，即需要适合其发展的社会环境，也

需要政府对其进行鼓励扶持。同时，共享经济对传统行业的威胁也一定程度上影响就业和社会稳定。

优势：

产品使用更便捷,用户可以更加直观快速的得到商品信息，从而快速获得产品的使用权。

交易成本低,将商品的使用权与所有权分离，支付少量的使用权的费用就可以达到本身的目的，从而产生较多的

消费者剩余。

供求双方信息更透明,由于监管平台的介入对供求双方起约束作用，在共享经济市场上交易信息更加透明化，公

平化。

充分利用闲置资源,提高资源使用效率，共享经济致力于将闲置资源的信息汇总到信息平台，其它需要使用这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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产品的消费方通过平台了解资源的情况进而选择可使用资源。

存在问题：

产业结构不完善,产品与服务的供给方通常是不确定的个人或组织，其产品的安全性、标准化、质量保证体系、

用户信息保护等方面均存在隐患。

监管机制不成熟,监管机制的出现虽然起到一定的约束作用，但还存在漏洞，例如信用监管、财务监管、技术监

管、用户监管等应该相互独立。

信息安全问题,网络时代智能手机给人们带来便利的同时，个人信息也在无形中暴露。共享单车每增加一次网上

注册和网络接入，都会增加个人信息泄漏的风险。共享单车公司掌握用户的个人信息，这些信息对商家而言是财

富，对个人而言是灾难。

社会道德诚信水平较低、法律不健全,现在很多法规无法适应信息时代的高速发展，导致共享经济市场存在钻法

律空子行为的出现，如在短租领域遇到卫生，消防等问题，缺乏统一标准量化。

Ⅳ. 共享经济的影响

共享经济在未来一段时间内将会成为全球经济发展的热点，从投资规模来看，在未来的一段时间共享经济会继

续融入大量资金，由共享经济引发的创业项目也将层出不穷。从监管角度看，在未来共享经济相关法律法规将逐渐

确立，由法律来平衡各方利益与需求，鼓励共享经济发展，促进产业结构的完善。从民生角度来看，共享经济的诞

生提供了新的就业岗位，改变了企业雇佣模式和原本的全职结业模式，给富有创造力的个人提供了全新的就业方

式。从社会治理角度看，共享经济将潜移默化地实现社会公德培育，实现社会道德的自我修正，逐渐完善社会信用

机制。共享经济扩大了交易主体的可选择空间，在传统模式下人们被动地接受商家提供的商品信息，而通过共享经

济平台供求双方都能够平等的发布信息，增加了可供选择的交易对象，从而提高配比度，提高了交易质量。

Ⅴ. 结论

在技术的支撑下，共享经济作为资源配置的一种新模式，将有效提高存量资源的配置效率及资源的配置水平，

是中国经济体制改革和体制转型中的一个重要推动力。现阶段共享经济在中国的发展仍存在问题，但随着技术的发

展、制度的完善、人民素质的提高及社会环境的改善，这些问题也一定程度上得到解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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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准扶贫视域下各扶贫模式研究评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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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扶贫的目的和意义

扶贫是为帮助贫困地区和贫困户开发经济、发展生产、摆脱贫困的一种社会工作，旨在扶助贫困户或贫困地区

发展生产，改变穷困面貌。

中国由于历史的和自然的原因，各地区之间和地区内部的经济发展很不平衡，东部和中、西部经济技术水平平

有很大差别，特别是贫困地区的生产力发展十分缓慢。采取积极扶持措施，帮助贫困地区和贫困户致富，加快贫困

地区的经济发展，对加强社会安定团结，加速社会主义建设，正确处理民族关系，发扬革命传统，巩固国防都有重

要的作用。扶贫在构架和谐社会，增进城乡居民亲情等方面的作用和意义更为突出。

许多贫困地区的地下矿产资源和地表生物资源都比较丰富，有些还是国家经济建设重要的急需的资源，有计划

地开发这些地方的经济，可以带动社区的发展;从全国整体考虑，开发这些地区可为将来国家经济建设战略重点转

移，有计划地大规模地建设大西北、大西南打下基础。

三十多年的改革开放，使数亿中国人甩掉了贫困的帽子，但中国的扶贫仍然面临艰巨的任务。最新数据显示，

按照中国扶贫标准，到2013年底中国还有8249万农村贫困人口，贫困地区发展滞后问题没有根本改变。在民生问题

中，困难群体往往有更多更强烈的诉求，因此需要给予更多的关注和帮扶。

扶贫是中文特有的一个词组，它表示反贫困的一种具体行为。扶贫开发是在政府主导下，主要通过划定贫困地

区和贫困人口的范围，组织调动各行业部口和社会各界的力量，财政专项扶持资金为主，有组织`有计划开发贫困地

区的自然资源和人力资源，激发内生动力，提高自我发展能力为手段，实现脱贫致富的目标。走开发的道路。坚持

开发式的扶贫方针，治标与治本结合，主要通过激发贫困地区和贫困户的内生动力，开发优势资源，从根本上摆脱

贫困。目前，我国扶贫开发的区域是农村地区，扶持对象是农户中的贫困户。

2. 精准扶贫的内涵

所谓精准扶贫，就是遵循科学有效的标准和程序，因时因地对贫困区域`贫困村和贫困户进行精准识别，按照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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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的实际情况开展联动帮扶和分类管理，并引入动态的准入和退出机制，并开展精准考核的过程。

精准扶贫并不仅仅只是一种战略、一种政策、一种机制，更应当是包括理论、战略、政策、机制和行为的完整

系统精准扶贫理念的实质是在扶贫工作中实现扶贫主体的精准定位、扶贫对象精

确识别与扶贫路径的精准选择，以高效开展扶贫并取得减贫脱贫成果。解析扶贫对象的多维致贫

原因，多是发展要素组合效率低下或者要素功能疲软所致。扶贫开发过程中形成的传统多元参与

的社会大扶贫格局，有助于集聚整合扶贫资源，助推扶贫朝着社会参与和扶贫治理方向发展，在扶贫对象基数

较大、贫困区域较广的扶贫初期阶段作用显著。随着减贫脱贫工作逐步步入改革攻坚时期，扶贫对象脱贫速度下

滑、相对贫困与区域贫困特征明显、减贫资源泄漏严重与资源投入边际效益下降等挑战并存，扶贫开发工作需要进

行理念更新和认知提升，明确主次矛盾并系统梳理各类贫困生成机制，因时因地因人展开针对性发展策略探讨，找

到“贫根”，对症下药，靶向治疗，转变传统“普惠式、社会运动型”扶贫为“普惠式与适度竞争式”扶贫相结

合、彰显扶贫开发责任担当与权益保障的精准扶贫，立足于但又超脱于传统扶贫精准扶贫促进的成果。

3. 精准扶贫实施取得的成果

（1）计划经济时期的扶贫（1949～1977年）

新中国成立之初，贫困问题在全国普遍存在，为迅速改变落后面貌，国家将重心放在优先发展重工业上，而农

村经济发展则主要通过土地改革、农业生产合作社、人民公社等制度来推动，拓宽了农民获得财产收入的途径，为

当时农村经济发展和缓解贫困发挥了重要作用。同时，农村建立起了以人民公社集体经济为依托的社会保障制度，

主要包括农村“五保户”供养制度、特困户救济和救灾制度，以及首次创立的合作医疗制度，从而为农村贫困群体

和特殊人群建立起了低水平的救济制度。这一时期国家主要通过农村经济制度创新和小规模的救济方式来缓解农村

贫困，在取得一定成效的同时也在一定程度上牺牲了经济效率，高度集中的计划经济和平均主义分配体制导致城乡

资源分配严重失调，尤其是国家以工业化产品交换“剪刀差”的方式持续从农村提取工业化的主要原始资本，由此

导致本来就先天不足的农村长期羸弱，再加上频繁的运动和自然灾害，致使农村地区普遍出现饥荒。1973～1977

年，每年都有一些省份出现粮食短缺或严重不足的情况。以营养标准衡量，1978年前至少有40%～50%的人口处于生

存贫困状态。1978年农村绝对贫困人口仍有2.5亿人，贫困发生率为30.7%。传统计划经济体制是造成中国农村长期

贫困的制度根源，给中国农村经济乃至整个国民经济的发展造成严重障碍，以至人民的温饱问题在这一阶段没有获

得根本解决，这种减贫方式也难以长期发挥作用。

（2）体制改革主导的农村扶贫(1979—1985年)

自1979年中国开始对农村经济体制进行重大改革，改革开放与扶贫工作得以同步进行。首先，以家庭联产承包

经营制度解放和发展农村生产力;其次，建立起以市场化为取向的农产品交易制度，提高农副产品的收购价格，改革

农产品购销和流通体制，激发了农民的生产积极性，提高了土地产出率。除了借助体制改革推动脱贫外，中国还实

施了一系列帮助贫困地区和贫困人口的政策措施。如1980年设立“支援经济不发达地区发展资金”，专门用来支持

老少边穷地区的经济发展;1983年组织实施“三西”(定西、河西、西海固)地区扶贫开发计划;1984年《关于帮助贫

困地区尽快改变面貌的通知》提出帮助山区、少数民族聚居地区和革命老区根据地、边远地区的人民首先摆脱贫困;

1984年专门设立以工代赈资金，帮助贫困地区加快基础设施建设。这一阶段，农村改革和扶贫政策的实施不仅直接

促进了部分极端贫困地区的经济发展和生产生活条件的改善，也为后来实施大规模的农村扶贫开发计划积累了经

验。农村贫困人口总数从2亿减少到1亿。

（3）解决温饱的开发式扶贫(1986—200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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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从1986年开始实施有计划、有组织的农村扶贫开发，扶贫政策由传统的救济式扶贫转变为

开发式扶贫，成立专门扶贫工作机构———国务院贫困地区经济开发领导小组(1993年改称国务院扶贫开发领导

小组)及其办公室，安排专项资金，实行以贫困县为主的区域瞄准方式。1987年，中国发布《关于加强贫困地区经济

开发工作的通知》，正式确定了以促进区域增长为主要目标的扶贫开发战略。1994年，国务院发布《国家八七扶贫

攻坚计划》，建立了工作责任机制与东西扶贫协作机制，推行了最低生活救助、劳动力转移、科技扶贫等多元化扶

贫措施。到2000年底，农村贫困人口由1985年的1亿人减少到3200万人，农村贫困发生率从14%下降到3%左右。

（4）巩固温饱的全面扶贫(2001—2010年)

进入新世纪以来，农村贫困问题发生了从区性贫困到区域与阶层性贫困并重的转变，扶贫方式日趋制度化，农

村扶贫工作进入解决绝对贫困与相对贫困并重、城乡统筹发展的“大扶贫”阶段。2001年，《中国农村扶贫开发纲

要(2001—2010年)》提出以解决贫困人口温饱问题为阶段目标，归纳了大量扶贫开发措施。其一，实行整村推进开

发扶贫，以贫困村为瞄准对象，改变了以贫困县为对象的扶贫模式，使扶贫资源投入能够覆盖到非贫困县中的贫困

人口。其二，在全国实施以扶持龙头企业、建设产业化基地为主要抓手，以延长农业产业链和提高农业附加值为原

则的产业化扶贫。其三，启动以农业实用技术培训、职业教育、创业培训为主要手段的贫困地区劳动力转移培训，

提高贫困农民的综合素质和获得非农就业的能力。其四，推行易地扶贫搬迁，把那些生存条件恶劣地区的贫困人口

迁到其他条件更好的地区发展。在这一系列扶贫措施的作用下，新的贫困线下的中国农村贫困人口从2000年底的942

2万人减少到2010年底的2688万人，贫困发生率下降到2．8%。

（5）全面小康的精准扶贫(2011年至今)

新时期，贫困人口分布呈现出分散化与碎片化特征，加之经济发展“涓滴效益”递减，以区域发展带动减贫的

效果下降，减贫成本逐渐增加。《中国农村扶贫开发纲要(2011—2020年)》提出，到2020年，稳定实现扶贫对象不

愁吃、不愁穿，保障其义务教育、基本医疗和住房(简称“两不愁”“三保障”)，消除绝对贫困。在此背景中国通

过实行区域精准和个体精准相结合的方式推进扶贫工作。区域瞄准对象14个集中连片特困地区、832个贫困县和12．

万个贫困村;个体精准以2013年《关于创新机制扎实推进农村扶贫开发工作的意见》所提出精准扶贫概念为基础，通

过精准识别、精准管理、精准帮扶来达到精准脱贫。2015年，《中共中央国务院关于打赢脱贫攻坚战的决定》将精

准扶贫、精准脱贫定为国家农村扶贫的基本方略。随后，中央提出精准扶贫的主要内容和基本要求，即“扶持对象

要精准、项目安排要精准、资金使用要精准、措施到位要精准、因村派人要精准、脱贫成效要精准”同时提出“五

个一批”的实现途径，即“发展生产脱贫一批、易地扶贫搬迁脱贫一批、生态补偿脱贫一批、发展教育脱贫一批、

社会保障兜底一批”。至此精准扶贫成为指导中国农村扶贫的基本方针。这一阶段，新的标准下的农村贫困人口从2

010年的1亿人减少到2016年底的4335万人。

4. 旅游扶贫模式研究

旅游扶贫是指在具有一定旅游资源条件、区位优势和市场基础的贫困地区，通过开发旅游带动整个地区经济发

展、贫困群众脱贫致富的一种产业扶贫开发方式。与其它扶贫方式相比，旅游扶贫以其强大的市场优势、新兴的产

业活力、强劲的造血功能和巨大的带动作用成为当前有效扶贫路径之一，并日益受到各界的广泛关注。2015年5月，

国务院扶贫办和国家旅游局联合开展了贫困村旅游扶贫试点工作，并发布了“贫困村旅游扶贫试点工作方案的通

知”，其评选条件和评定标准是从全国扶贫开发重点县和集中连片特困地区贫困县、革命老区中选择具备一定条件

的行政村，重点突出“政府引导、社会参与、贫困户受益”的试点要求和内容。这一工作的开展不仅明确了旅游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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贫的方向和载体，也为旅游精准化扶贫奠定了重要基石，由此中国旅游扶贫工作全面进入了一个崭新的阶段。因此

对全国旅游扶贫试点村进行研究具有重要的理论和现实意义。

针对不同的旅游扶贫资源属性、主体参与对象以及发展条件，有不同的旅游扶贫发展模式第一，按扶贫区旅游

资源或产品类型进行开发模式划分的方法，在整体开发模式选择中占比最大，同时此分类方法对特定小尺度区域，

旅游资源特征鲜明、旅游产品指向性明确以及社区参与较高的区域，旅游扶贫开发实践更具有适用性;第二，旅游扶

贫实施主体对旅游扶贫模式选择结果的影响一定程度上取决于旅游扶贫开发的公益性及非盈利性特征．旅游投资环

境和人口素质相对薄弱的西部、边境地区，以及重点生态保护区，对以政府为主体开发模式的选择倾向性更大，而

中东部经济基础较好，或受周围经济辐射较强的地区，对以市场为导向的旅游扶贫开展模式的选

择倾向性更明显;第三，旅游扶贫开发的市场条件、实施环境、基础设施等因素，在旅游扶贫模式的概念性。探

究以及开展较大尺度或多维尺度区域分析中作用突出，后续可对不同地域条件与研究范围下的旅游扶贫模式作进一

步区分与应用条件分析。

5. 科技扶贫模式研究

科技扶贫是以政府为主导推动，通过科技扶贫项目的申报与实施，以科技推动产业扶贫，比如，安徽省以科技

项目带动多功能农业包括绿色农产品加工、生态种植、养殖业等特色产业发展，以农产品的精深加工，延伸产业链

条，而提升农产品附加值，逐渐形成了“科技特派员+龙头企业+村集体+贫困户”、“科研院所+合作社+龙头企业+

贫困户”等科技扶贫模式。科技扶贫的终极目标在于激发贫困户的自我发展。个体素质的能否提高直接关系其能否

脱贫致富。科技扶贫根据当地的客观条件和市场环境，以市场需求为导向，在开发、转化贫困区所特有的资源的同

时，尤其注重提高贫困户的综合素质，引导贫困户参加合作社等各类组织，改变小规模分散经营，实现小生产有效

对接大市场，走向良性循环发展。

在精准扶贫、精准脱贫中，各地应紧紧围绕“智力+”，抓住科技扶贫这个“牛鼻子”，瞄准贫困乡村实际需

求，通过转化实用技术、扶持支柱产业、建立服务体系、培养乡土人才等措施，增强贫困地区农民自我积累和自我

发展的能力，加快脱贫致富步伐。一方面，科技是脱贫攻坚的重要支撑，科技工作者是脱贫攻坚的重要力量，因此

要充分发挥科技人才优势，全力打赢脱贫攻坚战；一方面，关键在农村，重点在农村，要广泛开展科学普及与科技

培训，坚决打好提升公民科学素质持久战，不断增强贫困群众致富本领，从根本上切断贫困的代际传递。另外，只

有针对贫困乡村生产技术落后和技术人才极度缺乏的现实状况，注重将治穷与治愚相结合，向贫困地区输入科技和

管理人才，建立健全科技示范网络，提高农民素质，才能增强贫困地区农民自我积累和自我发展的能力，加快脱贫

致富步伐。

6. 产业扶贫模式研究

产业扶贫是依托贫困地区的自然条件、要素禀赋以及经济水平等现实条件，以发展产业为扶贫开发的主要途

径。通过发挥产业支撑的保障作用，形成产业发展与精准扶贫的深度融合，不断地壮大地域内部的主导产业。使其

能够有效地解决因贫困所带来的生存和发展等问题，帮扶广大贫困群体努力发展生产，增强自我造血的功能，进而

早日实现广大贫困群体脱贫致富的目标。产业扶贫开发是针对解决贫困地区因生存与发展等现实问题而采取的主要

手段，是以依靠地域内部的产业为基础，对部分贫困地区进行扶贫与开发，实现“输血型”向“造血型”功能的转

变。

解决传统扶贫方式所带来的弊端，从根本上强化对扶贫对象的对接程度，遏制地域内部存在的两极分化的现

状，消除真正需要扶贫的对象在产业扶贫开发过程中的被边缘化，从而实现地域之间、城乡之间平等普惠的待遇。

同时，在产业扶贫开发的过程中，合理利用扶贫专项资金，采取“滴灌”的贫模式，突出对扶贫对象的精准定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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实现贫困群体参与产业的发展，从而努力提高产业扶贫开发的力度，促进广大贫困群体的增产增收。从大量的实证

来看，贫困地区以产业扶贫开发作为着力点在不断地推进，产业规模和产业效益日益突出，推动了贫困地区经济社

会的发展，提高了贫困地区的经济效益。因此，产业扶贫开发的效果十分显著，俨然成为当前开展精准扶贫工作的

重要手段，有效地提高了对贫困群体扶贫的精准度，实现了普惠力度的公平性。同时，也进一步发展了地域内部的

产业经济，解决了产业在发展过程中的制约因素，强化了优势产业的发展动力，使其成为打赢脱贫攻坚战的重要手

段，为全面建成小康社会奠定了坚实的基础。

通过产业扶贫助推贫困农户脱贫的三种不同作用机理，可归纳为三种产业扶贫模式。1.支持农业龙头企业等新

型经营主体发展从而带动贫困人口脱贫的做法，可称为产业发展带动扶贫模式。传统发展经济学曾经普遍认为，经

济增长的收益会自动扩散到社会的各个角落。也就是说，经济增长存在“涓滴效应”。产业发展带动扶贫模式是通

过支持贫困地区产业发展，带动区域经济发展，从而助力贫困人口脱贫，即达到所谓的“涓滴效应”。具体来说，

这一做法背后的逻辑是，农业龙头企业的发展壮大有可能会通过增加就业、扩大对农产品原材料的需求、平缓农户

农产品市场风险等作用机理，促进贫困农户的收入增长，带动其逐步走出贫困。2.直接支持贫困农户发展生产活动

的做法，可称为瞄准型产业帮扶模式。随着我国扶贫形势的变化，精准扶贫被设定为新时期扶贫的主要战略，“扶

真贫、真扶贫”成为脱贫攻坚的基本要求。对应的，在实践中，直接针对建档立卡贫困户的产业精准扶贫成为产业

扶贫的主要做法。直接支持贫困农户发展生产活动的做法，所体现的正是产业精准扶贫的思路。这一做法着眼于通

过扶持贫困户开展生产活动来扶贫，通过提升贫困户生产经营能力和市场参与能力来增加收入，使贫困户自身逐步

具备走出贫困的能力。3.利用产业扶贫资金开展资产收益扶贫的做法，可称为救济式产业帮扶模式。与直接支持贫

困农户发展生产活动的做法相同，利用产业扶贫资金开展资产收益扶贫的直接作用对象也是建档立卡贫困户。从这

一点看，与直接支持贫困农户发展生产活动的做法类似，利用产业扶贫资金开展资产收益扶贫也体现了精准扶贫精

神。但与前者不同的是，利用产业扶贫资金开展资产收益扶贫不强调贫困农户的产业参与，只强调了贫困户的政策

收益权，贫困户在这一过程中无须参与生产经营活动。也就是说，在利用产业扶贫资金开展资产收益扶贫过程中，

贫困户只是相当于获得了一笔稳定的救济性收入。因此，这种做法实质上是一种救济式的产业帮扶模式，贫困户仍

然只是被救济的对象。

7. 结语

旅游扶贫模式`科技扶贫模式`产业扶贫模式作为精准扶贫主要扶贫方式的一部分，在现在已被多地贫困区域采

用实施，将来也会被更多贫困区域所采用。在各地结合本地的发展现状`自然条件`市场因素等各方面选择最合适的

扶贫模式能最有效的实现脱贫减贫的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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